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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서론4

김형석씨의 역탈출 기도로 연해 그 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이하

남한이주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

다. 이에 따라 헌재 사회적으로 남한이주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나 그들의 남한 사회내 적응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 이들의 숫자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고, 이들이 지금처럼

계속 방치되고 남한 사회에 잘 적웅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도 남북한이 서로 
' 

새로운 통일사회의 적응에 여의치 못

한다먼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남한 사회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 하면서도,

이들이 남한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금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 또한 남한이주자들이 이질적인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

2 북한출신 
' 

남한이주자의 헌황

남한이주자들이 남한 사회에의 적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자본주의 시장 체계에 대한 무

지와 정부 대책의 일관성 결여, 남한 사회에의 적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부재 등의 제도적

장치 미흡 그리고 남한 사회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남한 사회의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꼽을 수 있다.

2.1 사회구조적 관점

2.U 경제적 측면

국제 정세의 변화와 남한이주자들 수의 갑작스런 증가로 이 전의 법에 의한 과도한 경제

보상이 불가능해지고, 귀순의 형태 또한 정치적 망명 보다는 졍제적 동기에 의한 것이 많아지

자 이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법이 4귀순 동포 보호법%으로 바뀌고 보상금의 지금 규

모가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더욱이 96년 국회에 상정될 새 법안은 남한이주자 정책의 중점을
6

귀순에 대한 보상' 보다 
6

자생적 배양을 통한 정착지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전의 보상 수

준을 기대하고 탈북한 남한이주자들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만을 갖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자릴

능력이 낮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남한이주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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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 껴고 있음이 사실이다. 잎·으로도 귀순자에 데한 탄순 징착금의 지급·은 속 제기되고 있는

남한 내 /%A쵤·보호대상자들을 포함한 저소득층괴.의 힝펑성 문제와 국가 재정 문제 동을 고리힐·

때 놀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제허 부적웅의 문제는 더 심각헤 질 수 있다,

212 직업

일(work)은 게인合 힌실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기술이라는 말처럼 남힌·이주자들에게

있0-]서 직업은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11 남한 사람들과 친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디·. 그러L]· 한 언구에 의하면 이들의 47%가 >장)g활에 어4움을 71

고 있으머, 허성에 및'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채용 기업체 익시 정부가 남한

이주자들의 성에 및'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고러헤 철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 기업체에 체

용의뢰를 해야 한디.고 요구하고 있다, .

2.2 문화적(심리사회적) 관점
I

남한 이주자들의 사최 적응 문제를 논'힘·에 있0-1서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과되고 있

는 부분이 남한 이7지·들의 심리사회적 측민이다. 지.신들의 이진 문화권에서 배웠던 것들이

새로운 분화권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된디·는 깃을 께딛'기 1111문에 새로운 문화권에서의 Ar촬은

� 

불안(trIlXiety 의

� 

원인이 된다고 한디·.

사람이 세로운 문촤에 적웅하는 데는 주로 U자 힝테의 폐턴을 보인다고 한다. 즉, 처음에는

새로운 장소에서의 하에 대헤 적극적이고 낙천격인 대도를 보이다가 사최문화적, 심리지 장에

i - 인하여 곤 좌절하고 괴로워 한다는 것이다. 51러니- 이 시기를 잘 님기먼 사람들은 다시 세

로운 촨경에 잘 적응하고 데치해 나간다는 것이다,

2,2,1 데인관게

대인관계의 언3(에서 남한 이7자 전원이 토로한 이려움은 의로움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가

족과 같이 딜·춥하지 못한 사%·들에게는 정도가 더 심蠻디.는 것이다. 이들은 세로운 대인괸게

헝성에 어려웁이 있었을 8만 아니라 남한이주자들끼리도 서로 만니-기나 함께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d-다, 그러나 납한 사최에서 지낸 기긴·이 길수록 힉-럭이 높을수록 이들만의
2분동모7]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2.2.2 가정새]활

님·힌·이주자들에게 있어서, 남너교제에는 어려웁이 似으니. 막상 결혼을 성사시키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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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남한이주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

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이 충분하지 않

은 상태에서 가정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점, 신변에 대한 불안감, 엄청난 혼수비용이 결혼의

장애요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 남한이주자에게 딸을 시집보내기 꺼리는 상태편 집안의 반대

도 결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2.2.3 종교생활

남한이주자들이 종교를 믿는 주된 이유는 정신 ·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함이라고 한다. 문

화가 전혀 다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이들과 그 자녀들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학

교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종교는 문화,전통 그리고 규범의 전달체라는 것이다,

3. 북한출신 남한 이주자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

3.1 문화습득훈련 프로그램

남한이주자들에게 직업 훈련 실시 전 이들에게 개인의 생각과 이들에 대한 문화습득훈련

또한 펼요하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가지 기

본적인 프로그램 유형을 제시하고 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남한이주자에게 적합

하도록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인식훈련(c%nitive tra il[ing)

2) 행동조절(behavior mo di5cation )

3) 경험훈련(experiential tra ining) 
'

4) 문화속의 자아인식(cultural se lf-aw쇼eness)

5) 속성판단훈련(at6butiott tra ini)lg)

3.2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엽훈련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남한이주자

들을 위한 직엽훈련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취업훈련 참여자의 취업능력에 대한 사전평가를 하는 일

2) 취엄하는데 있어서의 장애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제거시키는 일

3) 남한이주자들의 취업 계획을 발전시키는 일

4) 취업 서비스를 인가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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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훈6] 혀·이자에게 TIT를 부이하는 일

6) 직업훈련 참이자의 진칙 사함을 지켜보는 일

7) 사후(사후) 주]V·野 9하는 일

8) 필요힌 )JJ(서, $1지 그리고 전회.질문 동을 왼·성시키는 일
5

3,3 사례관리 프로그럼

남한이주자늡을 위한 서비스의 딘·절촤, $권·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남한이주자 수의 증

가, 비용 절김-의 문제들을 헤겯하는 데 있어서 사레관리 프로그렘은 중요하다. 사레관리는 클

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헤 다양한 기판과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을 서비스를 개픽하고 추구하며

겁토하는 일런의 절차라고 정의%)다.

긷론적으로 시피관리는 복骨적이고 다중져인 분제를 가진 개벌 骨라이언트의 욕구에 초점

을 두고 $로그램에 기반을 둔 서비스라기 보다는 개벌촤된 서비스 게苟에 기반을 든 클라이

언트 중심적인 실친이라고 민"함 수 있다.

사레관리는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범이라3( 할 수 있디.. 그 목적 중 3가지를 고

른다인, 1) 보호의 인속셩을 且장하고, 2) 글라이인트가 서비스 접근에의 장애들을 극복하고

펄요한 서비스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원조하머, 3) 제공되는 서비스가 晋라이언트의 욕구에

합하고. 적질한 뱅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래관리에 인관된 또 디·른 s 은 서비스 체계 네에서의 접곤가능성(accessibili(y)과 책임성

(responsibili(y)을 고양시키는 깃이다.

서비스 진딜' 체게 내에서의 자원 보우- 정도외. 서비스 통합 정도에 따라 사레관리의 기능은

달라진다. 사례괸·리는 학자에 따리· O 단계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내용면에시는 큰 차

이가 似다. Rot111n醜1은 1) 기+l·에의 집근, 2) 접수 · 핑가 및 목표 섣정, 3) 개입 계힉 또는 지.

원 칙·인, 4) 晋라이언트 연길, 5) 서비스 감시 및 재평가, 5) 걸파 평가의 6단계를 제시兎다,

사레꾄·리는 통힙·된 헝테로서 개별지인 실 
·)과 
지역사최 실친을 포함한디.. 모든 사 관리자

가 수행해야 할 3기·지 중요한 기능은 디-음과 같다,

첫쌔, 骨리.언트의 포팔키 욕구를 인식하는 깃이다.

둘째, 晋라이인旦의 AH( 적합한 자펀에 骨라이언트를 언걸시키는 것이다,

캐, 骨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효파적인지를 지속지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수宅한

다.

사례괸리 기71은 특빌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를 조정하머 남힌.이주자들에게 판심

이 있는 공식적 · 비공식적 체계 사이의 효과리인 상호작- . 을 各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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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인

남한이주자들의 적응상의 문제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 요

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반 지식이 부족하여 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다, 
'

둘째, 남한 사회의 안정된 생활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가지고 왔다가 정부 보조금의 감소 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대인관계를 맺여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남한 사회 적응에 전환점이 
.

될 수 있는 결혼을 성사시키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
뷰

이러한 적응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습득훈련 프로그램과 적업훈련 그리고 지역

사회에 근거한 사례관리 기법이 있다.

문화습득훈련 프로그램의 다섯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식훈련 2) 행동수정 3) 경험훈련 4) 문화 속의 자아인식 5) 속성판단훈련

위에 상기한 프로그램은 남한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의 문화습득이 중

요하다는 점을 가정한 것이다. 이젓과 C-1불어 적성을 고려한 직업훈련의 필요함은 당연하다,

작급 국회에 상정된 「북한 탈출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이 통과되먼

그 동안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서 남한이주자들을 보호,관리했던 일을 통일원 한 부서로 통일

시킴은 일견 (-見)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건강(정신건강 포함),교육,경제,사회생활 등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남한 이주자들의 원만한 사회 적웅을 위해서 통일원 한 부처만으로

는 힘이 모자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로 남한이주자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으로 사례관리기법이 펄요하다고 하겠다,

남한이주자들의 적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멸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남한이주자들을 보호.관리하는 기간 중에 제일 먼저 이들의 욕구를 조사해야 한다.

둘째, 남한이주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켈 때 문화습득훈련이나 기초 소양교육도 같이 병행

해야 한다.

셋째, 보호관리기간 이후 남한이주자들의 정착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에 근거한 사례관리 기

법이 필요히-다.

넷째, 남한 이주자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남한 주민들의 대북 인식과 남한 이주자들

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J



il

1. 서론
r과거 북한 인먼군이었다가 귀순했던 김형덕氏가 중국행 화물선에 몰래 타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숨을 걸고 오직 자유를 찾아 휴전 을 넘어왔던

그가 2년만에 자신이 선택했던 땅을 다시 떠나려 했다는 점에서 동기와 이유가 궁금하다」 1)
'

지난 2월 8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길형덕氏의 역탈출기도는 그 동안 사각지대로 남

아있던 북한출신 
' 

남한이주자'(이하 남한이주자)2)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

책을 요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였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정치적인 이유나 북한체제에 대

한 반감을 가진 소수의 탈북자들을 귀순동포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체계를 실시

함으로써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최근의 남한이주자는 그 수

의 급증과 함께, 귀순동기도 체제에 대한 불만에 국한되기 보다는 처우 불만이나 처벌 우려 등

개인적 요인과 사회 불만,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이다3>,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50여년 간의 분단상태를 유지해 온 현 상황에서 북한출신 남한

이주자들이 남한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문화적 충격(cultural shock)은 층분히 예상되는 일이었

다. 게다가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들에 대한 보상금의 삭감과 남한 사회에의 심각한 적응상의

문제는 김형덕씨와 같이 역탈출을 시도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올바른 지

지체계의 확립은 통일 후에 나타날 사회 심리적 후유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 정착해 있는 남한이주 북한동포의 수는 550-800명으로 추산된다. 중앙일

보4)는 561명으로 보도하고 있고, 통일원 자료5>에는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선한승6)의 연구에는 800명으로 되어있다. 게다가 1990년 이후 급속히 악화된 북한의 경제상

황, 이에 따른 불가피한 교류의 증진으로 인하여 확산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1980년

대 이후 북한에서도 증가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적인 가치관과 아울러 남한 사회의 발전상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동경심 등을 이유로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로 이주하는 숫자

가 계속 증가하리라는 예측이 어렵지 않다.

1) 한국일보, 96.2.8일자

2) 이들에 대한 용어는 져순자, 탈북자,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등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장호 교수

가 제안한 
'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장호, 
cc 

남 이주자의 한국 사회 적웅을 위한 체계적 접근55,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탈북자 지원

을 위한 대책과 과제」 , 모엄발표 논문, 6쪽

3) 1960년대 귀순자 중 72%는 공산체제에 대한 불만올 가장 큰 귀순동기로 꼽은 반면, 90넌대에는 MI제

불만보다는 처우불만 · 이성문제 · 처벌우려 등 사회불만 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중팡알보, 96.3.21)

4) 중앙인보, 96.2.9일자

5) 통일원, 
「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 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4

6) 선한승0995), 
「
북한노동자의 노 동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 서울; 한국노동언구원,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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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힌제 사회적으로 님'한이주자들에 힌· 치우 분제나 그들의 납·한 사최내 적웅분

가 심긱·하게 논의되$ 있다. 또 이들의 숫지·는 계속 악대될 진밍·이고, 이들이 지금처럼 개

속 방치되/il 남한 사최에 ·잘 $]응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심지·한 사최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 징·기적으로는 민족의 숙윈인 통일도 남북한이 서로 새로운 통일사최의 죄응에 여

의치 묫한다변 과인 ]-]]-람조]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님·한 사회에 미칠 파장

은 최소촤하먼서도, 이둘이 남한 사최에 순조昏게 적읍'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첵이나 프로

/)-램 개1l-이 셕함한 실정이디., 그 림에도 불구하고 <1 동인- 남한이주자들에 대한 3)구는 정부

기관이나 관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 입·으머 연구의 내各도 체제 신진을 혀해서 북

한 주민과 북한 사최의 설 파악이 주를 이루어 왔음 산(, 님'힌·이주자들의 남한 시·회에서의

애 대한 인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7), 질론적으로 필연적으로 다가올 통일을 데비句서

남북한 주민듈 간의 사최간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한이7자吾의 적옹럭 향싱·을 위한 정책

이니. 프로그렘 개빌·이 짇실하디·고 생 
- 

된다. 동독 이주민이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이후 탕촐

에 데한 반대급부로서 $싱'을 하는 성2]@11서 l<어나, 세로이 이주한 이후애 낮'선 휘·겅에서 적

웅을 하는데 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정 지원과 직 교육을 우신으로 하였다는 깃이다, 적웅

중심의 대첵은 넹1전 A-ll 적 신-計인 Y싱'적 징첵피· 비 t%어 볼 때, *( 체제의 데겯이니. 경

싱·끽·에서는 [A상직 정첵이 탄기적인 효과를 높월 %c 있으나, 장기적인 괸·점에서 볼 때, 힙조체

의 구축이나 상호신뢰 구축 측면에서는 괸·잘과 보호릅 하고 후견인 노룻을 兎딘 구서독의

적응 중심의 징첵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있음은 딩·언하다8), 그리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

어진 동독이주민 징책에도 불구하고 통省 후 
"

동서독 a [민의 마음의 벽은 더 높아졌다%)는 昏

독 출신 교수의 밀'은 시사하는 1]]-기· 크디..

한편 정부도 1993년에 제정된 r귀순 북한 동$ 보호법 1 이 남한이주자吾의 남한 시최 적응을

哲기 위한 구체적인 데인·이 없으며 이들에게 지원되는 서미스는 괴.도한 보兮3 y 특 적 성지

및 일시직 성걱이 강 l-을 인식하고, 이 빕의 게정읍 추진헤 致다. 즉 시혜적 차윈에서 지급하도

흑 한 정칙- 67과 보조급 등을 줄이거나 없에는 내신 정칙-과 자촬을 돕는 쪽으로 VI. l 규징을 비.

꾼다는 이다1()), 2- 긴과 96년 정기국회에 상졍될 기·칭 「북한管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m

7) 시·-'l· 이주 주민들의 직징'셍]省· 적 을 다룬 선한송의 전게서(1995)외. 사회 · 문촤직 측Id]o}]서 귀순자
·들의 실대를 중심F-<L 한 S-헤정(1995)수너의 r귀순 ·A한 CAl의 남한사최 적응 실테 시.최 . 문최.직

측12>에서 , . 진우여(1男5)의 
l 9후 에싱'되는 A[힌·주<0들의 통일 사희 응에 한 인3f! 난민, 한-:T

인 이민지·, 뷰한 귀/자-計 y심<Y, , 통일원, )(]95. d]엉i(ty96), C틸-북귀순지· 남한사최적응 신태조

사, , 통인인수)

8) A]진수(lOS4), 1서-叫의 분단%9·리정 과 봉인후 소%보장징책에 괸한 언구) , 한국보건시.최 IC'[L핀, 23

A

0) 아키. 미하우스 세미나에시 이촤수원장의 게회사 중(1卽6.Q.20)

10) %L이.일1(, A.5,24(시.y), 3%일31, %.2.14. 중잉·일)1, G6,2.S(시.설j, 힌.<{일tr, 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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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11)안은 남한이주자들을 위한 수용소 설치 근거를 마련, 그들에 대해 보호시설에서 l

년간, 거주지에서 2년간 정착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며 정착지에서 주민등록 후 5년 동안 조세혜턱

을 받는다. 당정 협의를 거친 이 법안의 주요한 방향은 기존의 법과 달리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종교단체 같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의 정착문제는 단순

히 북한 출신 남한이주자들을 낱한 사회에 잘 적응시킨다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김동배교수

가 주장하는 것처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무리 없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

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

다12>. 신과 사들)33 주장은 남북한 사람들간 질감을 극복하 로운 하나 간공

동<1]흑 ]루는 과정안 
' 

사람의트일' 叛 는 남북통일은 루 지지 않는다 주장했다.
헌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 또한 남한

이주자들이 이질적인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통합적인 프로그 램을 개발하

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질적인 남한 사회에 거주하는 남한이주자들의 실태파악과

국내 부적응 문제 및 원인 분석을 사회구조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 출신 남한이주자의 현황

남한 이주 북한 동포의 실태와 그들이 겪고 있는 적은상의 문제는 그들의 촐신 배宅이나

학력, 남한에서의 직장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을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남한이주자들이 남한 사회에의 적응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대한 무지와 정부대책의 일관성 결여,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

그램 부재 등의 제도적 장치 미홉 그리고 남한 사회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남한 사

회의 이기주의 내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등을 꼽을 수 었다. 고태우는 남한이주자들의

현장 경험의 사례를 통한 연구에서 이들의 적응실패의 원인은 수동성에 있다고 결론지였다14).

즉 북한에서도 
' 

시키는 대로' 살았듯이 남한 사회에서도 
' 

해결해 주는 대로' 사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혜정]55은 남한이주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젓은 남북한이 상이한 체제이며, 그에 따른 적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

11) 조선일보, 96.9.2

12) 김동배(1996), 
"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연세대 통일연구원 주최 토론회 발표논문,

1쪽

13) 민성길,전우택(1996), 
「"
사람의 통일"-정신의학적 접근」 , 40쪽

143 고태우0994), 
"월남귀순자 

현장 사례 경험" 한국정신문화연구윈, 339쪽

15) 오헤정(1995), 전게서,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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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애 따리· 서서히 적응해 가는 양싱·을 보이니., 정신 , 심리적 측면은

납한이주자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게속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젓이다, 따라서 납한 사회의

적응을 위헤서는 정신 · 심리직인 안정과 함께 이짇직인 체제에 대한 사최적응교육 및 직업훈

$}교육의 필요성을 주쟝하고 있디·.

깁영수의 언구에서는 북한출신 납한이주자들의 남한 사회에 데한 적응은 충분한 시간 요

인은 물론, 괸·게 기관의 지속직인 정책과 님'한주민의 테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리.

북한출신 남한이주지. 자신들의 적웅 의지가 결합해야 핀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밍·-鳳다16),

상기한 기존 언3t 필과를 비·탕으로 남한이7자들의 적응상 애로점을 세분화시커서 삳펴보

고 (2징·) 이돌의 직업훈린 기간 중 벙4헤서 싣시하는 문촤훈런과 사회적 흰.젼 변화에 판해 살

펴보고자 한다(3징·).

2. 1 사회구조적 관점

2.1,1 경제적 측면

혼 l 이후 이론바 
' 

넹젼시내'의 남한이주자들은 그 귀순동기에 상판없이 잉웅으로 취급반있-

으띠 국기.유공지.에 준하는 혜택이 제공되있다. 그러나 그 후 국 정세의 변촤외. 남한이주 자

들 수의 감작스런 증가로 이전의 법에 의한 과도한 겅제적 보상이 불가능헤지고, 귀순의 형

또한 정치적 망·멍보다는 경제직 동 
'

117)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들에 데한 지원
1/]위를 규정하는 71이 1993년 4 귀순 ]斗힌·동포 보호키x으로 m뀌고 보상급의 지급 규모는 싱·

딩' 부분 축소되었다. 더욱이 정부가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을 似애는 대신 96넌 정기국회에

상정힐' 새 빕안인 3한 탈출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은 정부의 남한이주자 정책의 중점을
' 

귀순에 대한 보상'보다 
' 

자선1럭 배양올 통한 정착 지윈'애 두고 있음을 분녕히 히.고 있다1B).

따라시 이진의 보상수준을 기데하고 탈북한 주민들의 弔우는 힌싣히으로 불만을 깆·기도 히-111

싱'데적으로 자8d능러이 낮고 남한 사최의 자본주의 겅제체제에 취약하기 t[]1문에 북한출신 납

힌-이주자들의 뎨부뵨이 겅제적으로 어리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이디-. 오혜정(1995)It-))의 g-한이

주지-들의 71구에 의하면, - v]지·의 40,9%기 월 춤수입 100만원 이하, 13,6%가 101만원-150만

A, 15,9%가 150만원 이상(V응1d·이 2q.6% )으로 해당 언도인 1勢4넌 도시근로자 1가구당 월 평

d- 소·득 l,701,300윈에 필쎈 미昔됨을 일' 수 있다. 또 읍식비가 가게 지骨 중에서 차지하는
m

13) 김잉수(19%), 
'1711시, 
ss쪽

17) 김제>i 동기라 힌-은 님'한이7 북'한동y돌이 북한 방출을 걷심혀.는 있이서 북한의 체All y 이님애
대한 최의);t다는 셍존의 7제 및 남한의 겅제적 상弔·을 너 ](리한데는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깃이다

18) 종잉인보, 96.9,15

l&)) 오헤정, 조{기서,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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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일컫는 엥겔지수를 이용한 연구도 그는 웅답자의 50%가 중류 이하의 생활을.하고 있

음을 밝히고 있으며 31.8%가 하류충 생활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통일원20)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귀순자 중 하류층이 전체의 19%인데 남한에 정착한 시간이 길수록 하류충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꽤나 흥미롭다.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 

먹고사는 것은 남한 정부에서 다 해결해 주는 줄 알았다"는 꿈을 가

지고 왔다가 실망하며 정착금을 쓰고 난 후 결혼은 생각도 못한다는 남한이주자 조 명호씨(35

세, 무직)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21).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들은 정부의 정착금의 액수에 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젓으로

전해진다22), 포상금 형식으로 4毛만-5천만원의 장착금과 주택 무상공급 혜택이 주어졌던 이

전에 비해 93년 3순 북한동포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생활보호 차원으로써 1천5백만원의 정

착금만 주도록 혜택이 크게 줄었다. 이 돈으로는 서울에서 전셋집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만은 과거 귀순자들과 비교해서 적은 정착금과 남한에 대한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았

기 때문인데, 이는 모든 것을 국가가 해결해 주었던 북한셕 방식에 익숙해 있기에 남한에 와

서도 국가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는 데서도 그 원인올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그 晋 사이에

서도 이주한 시기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귀순자에 대한 단

순 정착근의 지급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남한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포함한 저소득층과의 형

평성 문제와 국가재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늘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제적 부적응의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았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직업교육 및 기능교육, 사회

부적응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 비물질적 서비스에 주력하면서 민간기업과 시민운동단체를

통한 모급활동 등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

기능교육 그리고 상담 등의 지원은 민간 부문의 협조 엾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2
.

직업 .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은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중심적이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23), 일(work)은 개인을 현실에 더 가까

이 다가서게 하는 가장 좋은 기술이라는 Freud의 말처럼 남한이주자들에게 있01서 직업은 자

본주의 사회인 남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남한 사람들과 친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돌에게 직장은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이지만, 웬만한 직장 얻기는 그

20) 통일원(1994),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참고자료 8쪽

21) 한겨레신문, 96,3,14. 
" 

임대아파트에 모 여 사는 망명자吾"

22) 오혀]정, 전게서, 24쪽

23) Kamerman,S. & Kahn , A. (19S7), 
PThe Responsive Work place」 ,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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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1간로 하늘의 벌 띠-기이다. 게다기· aoa대 들어 밍-I-8자 수가 증가하먼시 이에 비레해 구직

은 더욱 어려워架다. c)3닌말 11 개정 이후엔 기업에서 이들을 취업시킬 의무조차 없어저, 리

%알선은 남당힝사의 책R]이 되있다. 예산부족을 이우-로 빌-%l·]하는 징부가 이들을 
' 

혹'으로

인식하는 담당 헝사들에 짐을 떠님기는 싱'촹에서,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들은 적셩, 학릭, 기

술을 고러한 직업은 커넝, 
' 

닥지는 내로'의 일자리 히·나 인어 J샘香하기조차 이리운 실정이

CP4), 어7]게 31업을 인있을 경-원도 인이 및 문화적 관습의 차이와 7])]t 수헹능릭(에, 잉어,

한지·)의 어리움으로 인한 긱장 내에서의 부직웅 문제도 심리-하다.

대부분의 북한출신 남한이큐·자들은 탐북 이후 징부 기+1의 일-선에 의해 징·을 인고 있다.

L(러나 0 틀의 학릭이나 적성, 능럭 등을 고리치 않은 직업 일·신으로 인헤 그 돌은 피징· )1촬

에서 많은 어리움을 고 있는 것으旦 나타 디·. 신한숭(1995)의 인구25)에 의하1걘 응혀·자의

47%가 직장Ai횡·에 어러움을 쥐고 있으미 직장/%Al쵤·을 이7]게 하는 이-7-趾 가운데 자신의 업무
a

가 직성에 및기 않는 경우기· 무려 47%나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들의 지업만족도는 매우

닐·다. 진체의 66%가 일을 그 만 두고 심겨나 어찔 수 없어서 힌제의 z]업을 깆·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깁엉수(1996)26)의 언/에서도 이%:) 성향이 니·타h·으나, 오判징(1995)27)의 언구에서

는 비교적 높은 57]만족도기- 나티·났다. 선한승(1勢5)은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들의 직장 적응

의 문제점의 원인을 2가지f그들의 특수한 지위외. 님'힌·정부의 정책부재) 중 남한 정부의 정체

부제를 중시慷다, 그에 의척·1낀28) 조사대싱-지· 가운데 오직 19%먼-이 31교육을 받았다i 응

VI-臧으며 u 내용도 안보교육을 짐한 간단히·고도 단포1적인 리오]교육이있다는 깃이다. 교육내

칭-도 문 지만 북한출신 납한이7지-吾은 자신들이 윈하는 지업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시켜 줄

것·의 %한다는 것이다. 이돌의 42傷기· 남한네 A장셍1촬의 여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빙·안으로

서 적싱에 및'는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억섣하고 있다, 님'한이주지.들반이 적성에 맞는 ·지업훈

린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신한승2q)의 인3L애 의하번 체용 기업제 익시 정부가

닙·한이주지.들의 성에 잇'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고려해 싣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 기업체

에 체성- 의뢰를 헤이·한디·고 제언했다는 깃이다.

길론적으로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자의 학릭, 적성

51리고 희밍-에 따디·A] 교v-과 ) ]업훈련 또는 제관런을 ·철저히.게 시져서 O-들도 셍신·A인 건전

k m

'2%i) 
힌구!레신문, %.i.15. 

" 

리입 구하기는 하들의 녕 따기"

25) 선"l·승(1勢5), 
i
북한노동·지·의 적 · Al )1태외- 인릭훰.g-닝·안, ,

Q8-勢쪽

26) A]잉%t의 인5 ]서는 딴족한디-1 웅·0이 익! 20%에 骨괴.'榮디.. 갑영수(IE6), 1게서, 70쪽

27) 오'헤정의 연구에서는 54.l%가 
' 

l
, 재의 키입에 빤족하논 것으旦 니.티.났다. 지.세한 깃은 오-4정, 진게

A-), 33,34 7 l-t

28) 선'한송(回5), 전기]j%]. 105-107쪽

2% 선한숭(]gg5), 전/]IA->, 1 1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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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체제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

는 사회복지제도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도 중요하다.

2.2 문화적(심리 사회적) 관점

남한이주자들의 사회적응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간과

되고 있는 부분이 이른바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들의 심리 사회적 측면이다. 사람들은 다른 문

화권의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인사를 나누거나 종교 인 행사에 참석할 때, 그 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적인 느낌-근심, 감

정, 편견, 소속갚A 충격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사태이다. Landis, Hope 그리고 Day30)는 자

선들의 이전 문화권에서 배웠던 것들이 새로운 문화권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깨닫

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권에서의 생활은 불안(腦9tiety)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션들이 이전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이 불안의 원인이 되고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남한이주자는 단순한 이

민자가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 귀순이 의미하는 젓은 자신의 안녕을 위한 단순한 이주라기

보다는 그들이 이전의 삶의 배경으로 하고 있던 가정, 이웃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과의 전면적 분리를 의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귀순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겪는 생명

의 위협과 함께 자신의 탈출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강한 죄책감이 발

생하는 심리적 외상(trauma)을 동반한 경험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충격 및 심리적 외상을

안고 이들은 낯선 남한 사회를 갑작스럽게 접하게 되고 어떠한 사회적 판계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가며 삶을 영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심리적 문제나 스트

레스에 대해 상의하거나 조 언을 구할 대상이 없고, 가깝게 지낼 친구도 엾으며 가족도 없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귀순자들의 문화충격을 심화시키고 남한 사회에 대한 부격응 가능성을 높

이게 된다. 따라서 북한체제를 거부하고 목숨을 項고 북한을 탈출한 그들이 따뜻한 격려 한

마디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31),

Fum과 Bochner(1989)32)에 의하면, 사람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는 주로 U자 형태의 패

턴을 보인다고 한다. 즉 처음에는 새로운 장소에서의 삶에 대해 적극적이고 낙쳔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사회문화적 · 심리적인 장애로 인하여 곧 좌절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30) Landis , D. e t 3리986), 
/J

Training for desegregation in the m ilitary
"

in N. Miller & M. Brewer(Eds.), 
r

Group Contact: The Psychology o f desegregatiotlJ

31) 최명학(1996), 
"진정한 
동포애로 감싸주길-", 북한, 5월, 76쪽

32) Pumham y
A an d Boclmer,S(1989), Culture Shoclq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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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틉 진· 넘기면 사4들은 다시 새로운 場·정에 잘 적응(adjustInent)하고 대치(copi%)해 나간다

는 것이다. 아1가 0ber g(1960)33)기· 말하는 
'

문최·적 충걱(Cultu&l S]lOCk)'이 가장 최고조일 때가

U지.형의 두 번쩨 시기일 것이라 사료된다.

2.Al 대인콴계

인간의 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북한출신 남한이주

자들은 대인관계 많은 어러움이 있다는 인구가 있다, -A질적으로 사회적 존졔인 인간에게

/담고 있턴 사회로부터의 일탈은 죽읍 봇지 않은 심z]-한 일이디·. 경제적인 문 못지 越'게

이들의 납한 사회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게에 관한 연구 서 전우택과 1신딤을 한 북

한출신 납한이주자 7·1위이 토로한 어리웁은 외로合이있다는 것이다34), 특히 가족과 길·이 탈·

출하지 못한 사曾들에게는 정도가 디 심함다는 깃이다, 그만큽 새로운 대인관게를 맺어 나가

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1친 북한에서는 사회 의적 커단주의에 의헤 Al필$

던 반먼에, 남한의 게인주의적 사31벵'식에 의한 대인괸·게에 웅하지 못했기 It)1문이디., 김영

수 교수외. 먼담한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들은 그- 이유를 남한 주민들로부터 칠·고 있는데, 처음

에는 납한시-람들이 동졍, 헙조적이나 갇수목 넹)담헤진다고 느낄으미, 자신들을 대한민국 사骨

으로 생리·해 주지 館'는다는 )
IA각에 려·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35), 한唱 북한출신 납한이주

자들끼리의 대인관계를 살퍼보았뎌니 그들끼리도 시로 만나거나 함께 하고 싶이하지는 않는

것으로 니.타 다. 한 연구에 의하먼 웅딥·자돌의 50%가 자신들끼리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

r다는 깃이다36), 21 이유에 대헤 전-F 은 다른 귀순자들율 만납으로 헤서 자신에게 셜이익

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에서, 민·나도 별 도웁이 안필 것이리·고 셍각하기 때 에, 또 남한

/%촬에 적옹하기도 힘들고 바11HI-서라고 섣멍하고 있다37), 그리니· 남한 사최에서 지낸 기간이

긷수록 학리이 높을수록 이骨의 공동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아직은 그들이

서로 돕는 능릭이 릴으나 앞으로 더 많아질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들을 위한 프로그8]의 개발과

엉에 있이서L 기존의 님'힌·이주자들을 활 - 한 지·조집단(self-help group)38)을 헝성헤서 정착괴·

정에 어리웁을 쥐고 있는 남한이주자들을 이해하고 인도헤주는 노락이 苟요하다. 즉 귀순자

團 團 團 團 團

트 

. 고 團 
團 團

團 . . 醉

33) Ghcrg,K(1050), 
"Cu]tum'C 

Shock: ltd]삐mc11{ 10 lICW cu lture evell(S", 177-162쪽

34) 진. 덱(19%), 전게A], 50쑥

3되 킴엉51(1勢6), 전게서, 66-67쪽

36) <]엉수(1%6), 전게서, 62쏙

37) 71우이(IS95), 7]게서, 51-52쪽

38 ) 자조$%1이란 A%의 .R.31-니· 문제를 )tI휘·히·2tI 셩·호毛조의. 문제헤길을 하는 있이서 -7용함 지.윈과

행34-에 관한 징보朴 교촹하기 위'헤서 인정기긴· 동안 혐께 만L}-는 비전문가돌의 지.1찬·직인 모임이디-

1.Hill'kcr, R.(1995), Social Work Oic1iol]ary,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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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는 가급적 먼저 남한 사회로 온 선배 남한이주자돌을 강사로 채용, 성공담과 실패담을

동시에 교훈으로 전해 주는 젓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적절하다39),

2.2.2 가정생활

북한에서는 셤갹한 경제적 곤란이 가장 큰 가정문제였던 반면에, 남한에서는 자유로운 삶

속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 주류를 이루였으나 북한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어 자녀들의 의생활문제, 용돈, 종교, 이성교제, 진로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너와 부모들

간에 불일치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iO).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귀순의 경우 단독 귀순자

들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젓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41)에 의하면, 결혼은 남한이주자의 남한 사회적응에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남녀교제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막상 결혼을 성사시키는 데에는 많은 장

애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남한이주자들이 결혼을 쉽사리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남한이주자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T

있는데, 남한이주자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여성과 결혼하기를 꺼

리는 경향이 결정 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님한 사회에 대한 적웅이 충분하

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갖겨가 쉽지 않다는 점, 신변에 대한 불안감, 자녀교육에 대한 염려,

그리고 엄청난 혼수비용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이주자에게 딸을

시집보내기 꺼리는 상대편 집안의 반대도 결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2.3 종교생활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나 마약이라는 북한사회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교 자체에 대

해 약 70% 정도의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들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연구보고42)는 꽤나

충격적이다. 그 연구는 북한에서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과 인식이 남한에서의 적응 과

정에서 변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한이주자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오는 심리격 불안감을 해

소하기 위해 초월적인 절대자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다른 어떤 간단체보다 종교단체가

남한이주자들에게 선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결과일 것이다. 오혜정의 연구43>

33) 이건호, 
48 

북한 망명 · 탈북자 러시 대비책 필요하다"

40) 김영수(1996), 전게서, 69쪽

41 ) 김영수(1996), 전게서, 72-73쪽

412) 김영수(1993), 전게서, 76쪽

43) 오혜정(1995), 전게서, 52-57쪽. 응답자의 66그완가 마음의 안정을 위해 종교를 믿는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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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남한이주자들이 종교普 믿논 주린 이-1는 정신 · 십리적인 안정을 칫이 위'함이라는 것

名 보어주3( 있다. 난1긴, 이주자 동 분화가 진히 다른 장소에 거주하는 사림·들에게 종교는 이

들괴- 그 ·자녀吾을 지·지하는 데 9)이서 학교와 함께 중요한 익할을 한다고 인류학자.44)[ 주징.

하교 있다, 종교는 35촤 · 7:1통 그리고 3/·l%}의 진납체라는 깃이다. 종2는 인간의 감정을 하

나로 통일시켜고 
w행동을 
사회7-조 속에 융합시키는rI] C란심이 있으머 /k死펴. 긷병, 지익사회

소속감 능과 같이 인간$팔의 중요한 빈익과 괸·VI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님-힌.이주자

듣의 보호관리 기간에 실시하는 직업 린이나 0'/육시 종1'(교A을 병弔하는 깃이 이들의 적응

에 큰 도움이 됨 수 있음을 암시한다,

3.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를 위한 적응 프로그 램
3넌 12월 이후 남한이주자晋을 보호 ·

' 

지우{히.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었딘 l 귀순 북한 동포

보호 l.i 이 96넌 정기3회에서 가·칭 l북한 달출 주빈 보호 빛 정칙·지원 관한 빕률) 로 대

체省 진망'이다, 새로운 범인·의 晋자는 일시적이미 물적(物的) 보상보다는 자촬능력 제고 y

지첩과 71'한 사최에의 적응에 중접을 y 깃과 수덖-시싣에 대한 법적 근거를 4가린兎디.는 점일

깃이다. 따라서 본 논문애서는 북한출신 남힌·이주자들-魯 위한 시.최지응 프로고때/읍 3가지로

나누이 /%Al지'헤 보고지- 한다.

칫 , 남한이주자들이 세로운 문화를 익히게 하는 분화습득훈린 프로그 램

骨쩨, 남한이 지·-趾을 보호 · 관리하는 기간 중에 실시하는 직7]훈런 프로그램

셋째, 보호 · 관리가 끝나고 지억사최에서 섬1촬해 갑 떼 남한이주자들애게 3접적인 사최복

지 서비스寄1짠 아니라 지억사최 자원파 연계시키는 간접져인 서비스도 실시하는 사례괸.리 기
IA]이다45>,

3. I 문화습득훈련 프로그램

인간은 다른 문촤7{에 속하게 되민 필연리으로 어리웁에 봉칙·하게 毛다, 이전의 문촤권에

시는 어t[l 꼭직은 덜-성하기 위헤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던 헹동이나 테도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1 있다. 게다가 이전 꾜.회.군1에서는 훌륭하q.고 인식되었%1 헹동이 세로운 문화킨에서

L 용납되지 앙는 행동이 되기도 한다, 이렌 어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신이 직먼할

도전의 l;0주를 진· 깨남는다멘, 모든 사7)·-趾이 성공적으로 미려웁을 극복힐· 수 y)g도록 도웁을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4) Aheanl,P,(1努5), " Disp laced People" ill Eucydo pc(lizl o f' Social Work(ITh cds,), 777쪽

45 ) 시·레/-리방1%q·븐 j-현·이주자吾의 사회져옹各 위한 리접시인 弔퍼1이 아니라 이들의 직융을 돕는 시A
복지의 
')- 
빙·)J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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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호 · 관리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직업훈런은 남한이주자들이. 남한 사

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행되기 때문에 직업훈련 실시 전 낱한이주자 개인의 생

각과 이들에 대한 문화습득훈련 또한 펼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문화권에서 잘 적응하며 생활

하기 위한 문화습득훈련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많은 연구자들46)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가

지 기본적인 프로그램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남한 이주

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인식훈련(Coplitive Trail[ing)

이 훈런은 남한이주자骨에게 주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에 관한 정보나 새로운 사회%1 대

한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강의, 집단토의,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남한 사

회에서 거주해 온 기존 이주자와의 질의, 응답식 과정 등이 포함된다.

2) 행동조절(Behavior Modificatio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어려움을 고 있는 행동에서의 차이점들을 극복

하기 위해 행동조절요법을 사용한다.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이 속해있던 이전 문화에서는

어떤 행동이 사회로부터 허용되고 제재되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난 후 남

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남한 이주자에게 질문하여 보는 방법이

다.
,

한 연구47)에 의하면 남한이주자의 일부는 직장생활 하는 동안 상사한테 받은 질책을 이

북출신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3) 경험훈련(Experiential Training)

남한 이주자들이 경험했던 행동에 중점을 둔 훈련으로써 이의 방법으로는 예견되는 문제상

황- 예룰 들면 납한출신의 과장과 남한 이주자인 사원간의 협상 에 대한 역할훈련이 있다,

4) 문화 속의 자아인식(Cultural Self-Awareness)

남한이주자들이 북한 사회에서 겪었던 일상적인 경험을 검토해 봄으로써 자신의 문화의 중

요성에 관해 배운다. 이의 증진을 위한 방법은 집단토의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한 사회

의 개인주의(i11dividualism)와 시장자본주의 그리고 북한사회의 집音주의(collectivism 와

� 

사회주

의체제 등에 관해 토의를 하고 나서 가능하면 남한 사람들은 집단주의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남한이주자들은 개인주의 장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개인들의 사고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겻이다,

5) 속성판단훈련(Attribution Training)

46 ) Grislin , R. e t a L(1986), 
"

Conce ptua liwtions o f intercu1tural behavior an d tra itli%
"

( 
「Intercu]tural Intemchon

」 by BrisliryR. et a l.에서 재인용), 21쪽

Gud yKunst,W, e t a L(IS77), 
"

Basic Training design! A pproaches to intercu1fural training
%

, ( r Intercu1tural

Interactiott」 by Bris1ittR, e l aL에서 재인용), 21쪽

47 ) 전우택0395), 전게서,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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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이주자들은 어띤 헹동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坤 배운다, 이 훈련

은 많은 오해가 갑은 사건얘 대하여 서로 q.른 이해나 속성(attribution) 때문에 일어난다는 가

정 하에 시작핀디·,

남한 사骨들이 매우 다양하고 날은 사d(evetl(S)에 대해 어띨게 또 에 남의 딧·(속성)으로 돌

리는 지를 알고 그 들과 비슷한 속성을 l%1운다떤 그들의 문화적웅은 월씬 더 쉬合 것이다. 예

를 들1진 학생이 교사가 깆·고 있는 의권이나 실학에 동의하지 鶴'을 수 있디-. 이린 헹동이 어띤

문촤에서는 교사에 데한 존·경심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머 다른 문화에서는 바람직한 개인주

의의 표출이라고 AA긱·힌.디.-C 깃이다. 1린빙-밥으로는 납한사림·과 남한 이주지· 사이애 일어나

는 상호직.듣.(iuteraction)이나 가능한 오해(pote매ial m ist111derstanding)의 네各이 들어있는 補·은 사

집(case s tudies)을 읽는 짓이다, 남한이주자들은 사건 셜명애 관한 대안을 선니한다, 물론

] 대안은 헹동의 원인에 데한 상이한 속성을 나타썰 것이다.
a

이상으로써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들을 위한 사최적응 프로그램을 살ii]보&는데 이러한 훈린

들은 따로 시헹되0-)지기뵤다는 위의 5가지 빙·법骨 하나이상을 혼합헤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

과적이 될 수 있다. 깅'힘에 의하먼 다른 문촤권애 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헤 이야기하는 것을 等아한다(Cultural Self-ztwareness), 왜냐하먼 문화란 공기와 림·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존제의 중요성이 평소에는 인식되지 못하다가 외부의 힘에 의해 강

제를 당할 때에야 비로소 그 중요성이 인식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문회.에 관한 셍]긱'이 뒤J늦게

새로운 문촤권을 접함으로 인헤 자신들의 문촤의 중요성이 다시 야기되0-]지기 떼문이다.

이러한 문촤에 대한 생거돌을 바팅·으로 북한 출신 남한이주자들의 사회적各 프로그램을 징

려하자띤 다읍과 긴·다. 헉신적인 방법을 위한 출발점으로 자주 사옹되기는 하지만 기존의 이

7자되- 함께 의논하는 프로그A]]이 있다(Cgnitive Training).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

는 너 적극적인 주1근1-M-빕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헤 이%되어진다(Experiental Training). 그러니-

남한이주자기 남한시.림·들이 이떠한 상尋·에서 어띨 동叫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기· 일이

앞서 인3한 적극적인 빙·법에 참어하기는 어렵고 12 효파도 似다. 띠-라서 7fr한

� 

문화에 대한

경험을 骨심으로 싱-힘·을 기·싱·으로 설정한 후 사최적 제제와 수용에 관한 토론을 하먼 더 의미

가 있各 것이다(6ehavior Modification). 이랗게 니·잉5한 집근빕을 동해시 인f 다양한 지 은

남한 이주자로 하이금 남한 사림·들이 다른 문화권의 %1동에 판해 어띨게 핀·단하는지 T 왜 하

는지에 관헤 알게 힘·으로써 비로소 사최적 통'힙·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이

다. 힘·으로써 l-]]로소 사최키 통힙-이라는 테)/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이디-(Attributioll

Trait1il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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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업훈련 프로그램

남한이주자와 관련한 새 법안은 통일원 장관 주도하에 남한이주자들에게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실시 그리고 취업을 알선하도록 되01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기 전

에 남한 사회에 대한 기초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 실

시, 사회복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귀순자의 심리안정 증진, 그리고 기존의 다른 남한이주

자와의 격의 없는 토론 등을 통해 새로 시작하는 남한 생활의 목표를 설정하고 난 후 개인별

적성, 특기, 희망 등을 고려하여 목표에 따른 직업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즉 농촌 정착 희망

자에게는 직업훈련 대신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특수한 언어나 기술소지자에게는 능력에 맞는

직장에서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편이 좋을 듯 하다. 물론 보호관리 기간 중에 실시하는 직

업훈련과 병행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법질서나 생활정보 그리고 사회복지제도 이용방법 등 각

종 생활안내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 

직업훈련 기간 동안이나 직업을 얻은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와의 연계가 필수

적인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와의 계속된 상담을 통하여 훈련 성과를 높일 수 있고 적성에 맞

지 않을 경우 직업훈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알선은 직업훈련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며 남한이주자들의 격업훈련에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주장하

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48), 참고로 미국에는 2982년에 정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프로그

램인 직업훈련협력법(lob Training Pat1ership Act)이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과 취업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훈련(iob tra il1illg 을

� 

시키는 것이다. 또 취업훈련

프로그램에 민간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을 권장한다49). 또 1988년o]]는 가정보

조법(The Family Support Act)을 제정했는제, 이 법은 모든 주(州) 정부가 근로가 가능한 개인을

위해서 교육, 훈련, 취업활동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 

직업기회와 기본적인

기술훈련 프로그램"(The lob Opportunity atl d Basic Skills Trainillg Progam, 이하 JOBS)이다, 이

프로 에는 본 인 夏육, 제3국 로서 夏육, 피육(·0Cational edt1CatiofI),

liob s.arc h ., istance) . ICEM fl] y으 사
k/-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에게 취업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있다50),

이러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

남한이주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4S ) 이종혼(1996), 
8;정부탐북자 

정책의 문제접과 대안", 96.9.20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탈북자 지毛

을 위한 대책과 과제」 모임발표 논문, 7쪽

49 ) Kurzn]an 5P. & Akaba%s,o993), Work an d Well-Being, 259쪽

50) Halter , A. o994), 
"

TIle Family Act:Reinventin g the Wheel 
"

,
Social Work

,
VoL39

,

526-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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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1훈 ) 침·이자의 취7]능>4에 한 사전평가를 하는 일(asse,sing {he p[If(icipant·s

em ployahi1ily)
'

2) 7171하는데 었 서의 페가 무엇인지를 인 하]1 시 는 일(idelltffying xmd r.S. Mn g
harriers 10 eln ploymellt)

3) 남한이 자들의 취업게히을 발전시키는 일띠eve]oping au individual em ployInem j)Ian)

4) 취업서비스暑 인가하는 일(authorizing em ploy1nell( plaIl)

5) 직업631 骨어지에게 업무를 부여히.는 일(assigl0ing the pi[f[icipant to an act i.i{ y progress)

5) M훈린 l-어자의 진척사힝·을 지키보는 일(monitoring the ptlf[icipantss progress)

7) 사후(事彼) {j토를 헹하는 일(couducting the hUow-up)

8) 핀요한 보고서, 편지, 0리고 전촤 질분 兮을 왼.성시키는 일(compkhug lhe necessa ry

re ports, letters all d te lephone inquiries)

국의 주(州) 부 시 y ]1훈4·1을 IA는 사라들 게 o] 가지 일을 하는 51것들은 6게
의 보}위로 나누어진다.

1) Ail훈린 침-어자를 준비시키고 펑가히.는 일을 구성히.는 평가, 오리앤테이션 ]리]I 취7]

계발

2) 취직지.리를 칠·51 았는 참억자를 교육시키는 3 1%준비표련과 취업을 시킬 %· 있는 사용자

외·의 T]촉을 하는 >-It 남All

3) ·직입훈련 참어자를 비엉리 Y는 공공기관에 배치하는 ·지업 직힘

4) 글을 읽고 쓰는 교육, 2외국$]로서의 엉이교육, 한자2육, 성인기&t-t육

5) 지업畓런과 기능후련

6) 참이자에 의한 자管적 
'M동

미국의 주 정부의 lOBS 프로[-d]은 7 가지에 중짐을 두는 데 J 하나가 11육이Ll. 훈린을

통한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업 (선, 직업준비 워크숍 7는 힌징. 겅힝 SiUrn

렘에의 베치 등을 칩·이자돌에게 리업세게에 대해 교육시키는 일이다.

일련의 교육이 끝니·고 최종평가가 내러진 y 침·이자들은 취엽준비가 晋난 집단과 끝나지

옆'은 J]딘-으로 나뉘이진다, 취V岳 기. 끈난 7]딘·에 속힌. %-이지.-t은

� 

Ii%;- Al렴.색(i.b

scarc h) P<-로[I램에 들이가서 취업 친서를 데는 동 구직행위를 한다,

9선 사회복지사가 직업훈 1에서 기.징· 중요힌. 억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Hager151)의 언구에서

대부분의 사최복지사가 ]OBS의 프로u램과 O ->·[적을 지지하지민. 두 가지 어러움이 존재힘.을

%히W디·. 하니.는 교-h-과 직업훈련을 위한 산부족이머 다른 하나는 지역사최에서의 취7]기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51) i-iagou J & Lurk,l.(1朔), 
"

1핵]lemcIl(illg 10訟 a v icw froru (he frolIt liue%, f;Irniliwi ill Soc벼,
76(4):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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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젓이다. Hagen의 다른 연구에서는 1088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억떤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연구52)에서는 서비스 전닿체계가 통합되

지 않은'상태에서는 사례관리(case mana gemeltt)가 훈런참여자들이 서비스 받는 것을 가장 용이

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 剋 말한다면,E으<직 哥 등을 통해서 남한 주자들 간자본(humatl ca pital)

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3.3 사례관리 프로그램

3.3.1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정의

2장에서 밝힌 남한이주자들의 적응 실태를 감안하여, 그 동안 민 · 관 차원에서 그 들을 돕

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었다. 특히 새 법안은 보호관

리 기간 중 직업훈련을 싣시하고 난 후에도 통일원 주도 아래 직업알선 둥의 사후관리를 담당

하게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뜻이 순수하더라도 이들 남한이주자들에게는 민간부문들

이 정부보다 더 巷밀하게 그들에게 접근 · 관리할 수 있을 겻이다. 따라서 보호관리 기간이

끌나고 정착기간 동안은 정부의 지도와 후원 아래 민간부문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고 사료된다. 이들을 관러하는 방법은 각각의 전문가 나름의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본 논문에

서는 90년대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례관리 방법

론에 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남한이주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단절화, 포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남한이주자 수의 증

가, 비용절감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프로그램은 중요하

다. Barker53)는 사례관리를 클라이언트(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직원들로부터 제공

받을 서비스를 계획하고 추구하며 검토하는 일련의 졀차라고 정의했다. 이는 기판 내 혹은

타 기관에 속한 실천가가 전문적인 팀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에세 제공될 서비스를 조정하고

, 펄요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사례관리는 또한 클라이언트의 욕구

가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의 진전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재사정 하는 것을 포함한다.

O'Cortnor는54) 사레관리의 특징을 서비스제공의 중복이나 누락을 막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

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협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적 · 관리적 특성과 클라이언

트와의 전문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직접적인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측면을 강조

52) Ha gen,l. <1994), 
"

lOBS an d Case Mana gement: developments in 10 s tates" , Social Work Vol.39:197-205

53) Zarker , It.o995), Social wor k Dictiona ry, Washin펄on, D. C.[NASW, 47쪽

54) O'Connor , G.(1988), 
"

Casc Management Systetn ard Pracdce" , Social Casework, VoL69 , 97-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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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직접적 계입의 특성에 있다고 健디-.

겯국, 사肉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중 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의 A구에 초짐을 두고,

기괸·의 전반적인 목적보다는 쿨라이인툐의 $1반지인 8커에 기반을 둔, 즉 프로그i%]에 기반을

둔 서비스라기 보디·는 개省회.된 서비스 계커에 기반을 V 클리-이언트 중심적인 실친이라고 말

할 수 있q·.

3$.2 사레관리 프로그램의 목적

사례괸·리1< 디-양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법이리·고 管 수 있다, 71-목적 중에서 중요한 .

것 3가지를 고른다먼, 1) 보호의 언속성을 보장하고, 2) 骨라이인트가 서비스 주]근에의 장애들

을 극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원조하머, 3) 제공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의 A-구에 적합하고, 키절한 방1+]으로 제7필 수 있도록 보장한다55),

시레괸-리에 인관된 T 디·른 목적은 서비스체게 내에서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과 첵임성

(responsibility)·을 고양·시키는 깃이디.. 잎·으로 남한이주자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들이 필요

로 하는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많은 0-1려웁을 경헌'한 것이다. 사레관리 기괸·이니- 시레관리자
·는 납한이주자가 디·양한 서비스체게와 십상하는 것을 V 의.줍으로써 그돌의 서비스에 대한 접

P가능성을 여준디-- 또한 서비스의 난편촤(斷片化)는 복수의 기관이 남한이주자 한 띵의 A

구를 충족시키리 
'할 
때 임성을 규정하기 어리운 , 이 때 사레괸·리는 한 딩의 괸·리지.가 남

한이주지-에 데한 진빈>인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책임성을 증대시지 줄 수 있다. 따라서

안기부, 보긴복지부, 내)(부, 노동부, 통일일 등이 키- 부서 나름대로 님-한이주자의 적웅에 관이

헴었지만 통일원의 7도로 남한이주자들을 보% · 괸·리하도록 되어있는 세 범안이 실효를 보

기 위해서는 사레관리기법 적各이 필수>이리.고 사료된다.

사레관리는 晋라이언트외.의 사이에 구축된 신5·)V[계 위에서 욕구21. 이용 가능한 자원을 획·인

하고, 적절한 문제헤길 입을 선징한 후 클라이 1트의 사회적 기농을 원조하는 문제헤결 파정

인 깃이다. 사레관리의 데표적인 특 은 한 사람이 서비스 전달체게의 단毛촤借[片<b)를 극복해

니.갈 책업을 지는 것이다. 앞으로 사레관리기법을 이용해서 님'한이주자에 대헤 징·기적인 보호

)Ii휙을 성립시킨 후 이를 실행헤 가는 Ix·71으로 남한이주자에 대한 책입을 강조함은 딩·연히.다.

3.3.3 사레판리 프로그램의 분류

사레판리에는 이러 기·지 - H-힝이 있지만 뽄 논문에서는 Moore가 사레린·리 기V-을 중심으로

m

m

55) luU1gIilI(a,J.(1982), 
"

1111proviug lhe ()[Ill]i[y o f' Communit y Care for UIO Chronically Mcuhtll y Dis11hIcds,

Schizophreni/I Hullc(ill, Vol,8, 655-674쪽



고7

나눈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는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의 자원보유정도와 서비스 통합

의 정도에 따라 사래관리의 기능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56), 이러한 두 차원을 중심으로 사례

관리 실천의 4가지 기능을 제시했다. 클라이언트의 다중적인 욕구를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에 연결시키는 것이 사례관리의 핵심적인 특징이라면, 자원이 풍부할 때와 벤약할 때 ]

리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통합되어 있을 때와 통합되어 있지 않을 때 사례판리의 기능은 달라

질 것이다, <그림1>은 이에 따른 사례관리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4그림1% 서비스 전달 매트릭스

높음

/자t 0
l i 할당[Radoning) l 마케 (Marketing) [
l J

律 ·判· J/ J
h 相 初 - -/ *

출처 : Moore(1992), 전게서, 419쪽

면저, 자원은 희소하지만 서비스의 통합 정도가 높은 경우의 사례관리는 자원을 가장 효율

적인 방법으로 할당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자원도 많고 서비스 통합 정도도 높을

경우의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결하고 서비스 전닿을 준비시키는

기능이 중심이 된다. 여기서 마케宅이라는 용어는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 연결시킨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자원은 충분한 데 서비스 통합의 정도가 낮은 경우의 사례관

리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중개하는 역할과 서비스 패

키지를 개발하는 역할이 부각된다. 마지막으로, 자원과 서비스 통합 정도가 모두 낮을 겪우에

는 자원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중시된다. 이러한 기능은 사실 불가능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 실천 영역을 반영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Moore가 나눈 유형에 따르면 남한이주자의 사례관리 기능은 무엇이 될까 아직 이들을 위

한 서비스도 전무한 상태이고 국가나 민간부문으로 부터의 자원도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

한이주자를 위한 사례관리는 개발의 기능을 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들을 위해

서 사례관리기법이 도입된다면 사례관리자의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례관

리자는 사회사업의 직접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 그려고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56) Moore , S.(1992), 
"

GISe Mana gement an d Inte gration o f Services: Hovl/ Servicc Dc1ivery Systems shape

Grse Mana gement", Social Work , Vol.37. 418괴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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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예기- 있어야 히-기 때문이다.

3.3.4 사레콴리 과정

사레괸·리는 힉·자에 따리. U 단게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내용 년에서는 큰 차이가 似

다, 대표적인 예로 WIlite57)는 진형적인 사레관리 파징을 6단게로 서술하고 9)C데 1것들은

(i) 사 1완견, (2) 펑가, 0) 서비스 게획, (4) 조정, (5) 사후추적, (6) 제毛가이다, 이와 비슷하

지만 Rothtnan511)은 (l) 겨관에의 접 , (2) 접수 · 펑가 및 목표설정, (3) 개입 히 또는 자원

라인, (4) 晋리-이인트 연걸, (5) 서비스 김-시 7 제핑가(assessInent), (이 긷과 평가(evaluation)의 .

6단게를 제시했다.K그릴2%조

본 1<문에서는 Rothman의 6단계 과정을 기본으로 시. VI.리의 내용을 삳피보%%디..

4그림2% Rothman의 사레관리 6단계

1
l l(아으트리치> (외뢰) l
l

l -

l [ · l
l Lp 7 겨

l h-,

l l
] [

L古니

출처:RothD1an, 진게서, 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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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White, M.(1296), 모1SC Memagemcll(" hI Eucyclopcdizt o f' A giug, 92-96%

58) Roil1111[Ill
, l.(1991), 

"

/V M이el o f C;18C Mtmzlgelllenl: Towar(l Ennpirically Hewcd Prac(i미, Sociill Work,

Vol.'36. 520-528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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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인테이크(intake)

이 단계의 기능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사례관리

자의 과업은 원조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장애나 욕구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또 사례

관리를 통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원조의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클라어언트

가 그러한 원조를 수령할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일이 중심이 된다.

인테이크는 사례발견, 즉 욕구가 있는 자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이의

방법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자발적 방문,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의뢰, 아우트리치(outreach) 등의

통로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원조의 목적이나 내용, 원조시 클라

이언트와 사레관리자 각각의 역할 或 책임 등에 관해 설명해 준다,

33,4.2 클라이언트의 욕구사정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정이 계획되는데, 이는 개임, 치료 양

식을 선택할 목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욕구내용과 그 정도를 명확히 한다.

둘째, 욕구에 대응하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평가한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비공식적 지지원의 보호 제공 능력을 평가한다,

넷째, 공식적 지역사회 자원 체계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사정에 포함된다.

3.3.43 개입계획

욕구가 사정되고 나면 그러한 욕구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연결시키기 위해 일련의 개입 계

획을 수립하게 된다, 개입 계획은 확인된 클라이언트의 문제, 성취될 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

추구되는 . 서비스 등에 관해 클라이언트, 사회적 관계망, 다른 전문가, 사례관리자가 합의를 발

달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3.3.4.4 개입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나 자원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콴련된 이 과정은 두 부

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사례관리자에 의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직접적 서비스와 관

련되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자원 체계에 의해 제공되는 간접적 서비스에 관련된다. 직접적

개입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접근과 활용 기술 賀 능력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에 관계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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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A, 동기화, 지지 등이 있다. 반면, 긴·거적 개입은 클라이언트를 위하어 큘라이언트 데

체계의 빈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클라이언트를 필요한 자원 체게에 언게 또는 서비

스를 중개하는 項,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다양한 체계에 데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옹호하는

셧이 A%·된다.

3,3,4,5 접김 멸 제민가

접겁의 목적은 지익사최에 있는 昔라이언트暑 지지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 쟉절한 가를

펑기·하는 젓이다. 세평가는 기존의 게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활동이

다. 이러한 제펑가를 어렵게 하는 및 가지 요인이 있다, Rot11111all59)에 의하먼 명확치 嗚·은

목적, 晋라이언트에 의한 정보 억제, 불叫심하고 비정기적인 진)l 또는 과중한 업무나 시간직

제한 둥이 제평가를 이렵게 한다.

3,3.4,6 펑가 및 종겯

펑가는 사레관리자애 의헤 동원 · 조정된 서비스 쵤·동이 가치 있는 것이있는지를 걸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과정이다, 6'극직으로, 시피관리자는 晋라이인트가 사레관리 과정에 침-여한 접

파로써 어떤 바랍직한 해택을 밤았는 지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이- - 되는 하나의 기능인 깃이다.

3,3.5 사레관리자의 기능

Rothmatt60)은 사레괄리자가 두 가지 굉-}/1위한 기능을 통합-하고 91다고 兎는데, 칫 는 지억

사최 내o]]서 骨리.이언트에게 개녈화된 조언, 상딤, 치료를 제공해주는 기능이며, 두 1친쩨는 클

라이언트를 지억사회 기관과 비공식직 윈조밍·네에 있는 지지와 서비스에 연결시커 주는 기능

이다. 진문적인 - 어로 밀힌·다면 사레괸·리는 미시적인 동시에 거시적이다. 사레관리는 통합

된 힝태로시 게빌 실펀파 지역사회 실친을 $힘·한다.

사레<l-리자의 기능은 글라이인트의 욕3t나 싣천 징·소와 상에 따라 니.르%%지만 모든 사레

관리자가 수헹혜이· 힐- 3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sl),

첫 ]dI쩨, 이느 체)])에서5 시-레괸·리지.가 수8헤야 히-는 가장 기본직인 기능은 骨리.이인트의

Al권'적 -A구를 인식하는 것이디·,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 . 團 團 團

59) RuIhmml
,
J, 조1게시, 525쪽

60) Rolhmm] , J,, 진게-A-i, 52()-52]쪽

61) Rosc & Moore(1勢5), " Casc Mcmagcmcut" in El1Cyclopcdia o f Social Work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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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남한 사회의 안정된 생퀑에 데한 믹'연한 꿉을 가지고 왔다가 정부 보조급의 김-소 동으로

경제적 어리움을 겪고 있다.

셋쩨, 인간의 (Il·에 8)어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내인관계를 맺어 기·는 과정에서 쥐는 이리

各이 있다. 이는 주로 북한의 사회주의적 7]단7의와 남한의 자유분방한 인주의적 사회의

치-이로 인헤 나타나는 이려2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외로%·, 최·질김·, 십한 스트레스를 번·고

있으며 이것돌이 적응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

L%쩨, 남한 사회 직웅에 ty이이 될 수 있는 걷혼을 성사시키는 데 嗚'은 징·에 요인이 있다.

다론 문화권에 동촤하는 대 있어서 길혼의 중요셩은 이론의 이지가 飢다, 남한이주지.들은 남

너 교제에는 어려웁이 임으q· 어러 가지 이.H-로 인하여 걸혼을 성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디..

이러한 적움상의 문제점을 헤짇하기 위헤 본 C문에서는 문화 습득 훈련 $로그램파 직업

훈런, 그리고 지억사회애 곤7]한 사레괸·리 기71을 소게헴다.

문화습득 훈린)<로그렘에는 크 게 다섯 가지 내 - 이 소개되었다.

칫쩨, 인식 훈린: 납한 이주자들에게 주로 어1d 릴들이 발셍1하는지에 관한 정보나 새로운

사최 괸·한 사실을 깅·조한다,

둘 , 힝1동 조정! 납힌· 이주지-들이 남한 사최에서 71고 있는 행동에서의 차이71을 고치기

위'페 필요한 IMA이디-,

셋 , 경힘 훈린: 남한 이주자들이 참이兎1d 헹동에 중점을 y 훈Al으로써, 이의 방법으로는

에견되는 문제 상촹에 데한 억할 훈련(role-play)이 았다,

L%쩨, 문화 속의 자아 인식: 납한 이주자들이 북한 사최에시 취있틴 일상적인 깅힘을 검토

해 봄으로써 문촤의 중요성을 배운다,

디.섯쩨, 속성%'l-단훈런: 남한 이주자들은 어띤 
w행동의 
원인에 뎨해서 어떻게 판탄하는가를

배운다,

위에 싱·기한 프로[1%]은 님-한 사회에 빨리 적웅하기 위헤서는 남한 사회의 문화 V득이 중

요하다는 점을 가징힌· 것이다. 이깃과 더분0-) 적성은 고려한 직업 훈련의 필요힘·은 딩-연하다.

기업체에서도 정부기· %정기·긴·X안 충분한 직7]훈 ) 교육을 실시하이 이느 정도 71무에 데한

기본리 지식음 확보히·고 니-서 제용 의되骨 야 힌·다고 요18'히·고 있니-. 미<·r의 7-(州)징)/-가

+l·여하는 
" 

직업 기회와 기본적인 기술 훈련 프로그렘"에 사최복지사가 /宅하고 있는 엽무를

v-조'히.는 것도 유익71- 이다,

작규 국최에 싱'징된 l북한 l'骨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애 괸한 )[]骨.l 인·이 兮괴.되면

CI 동안 이러 부서로 나누어져서 님'한 이주자晋을 보효, 관리'壺딘 일合 통일윈 한 부서로 통

일시킵-E 일견 c-見) CPI힌 일이라 하%디-. CI-리니· d깅·(정신 d깅- 포함),교육,깅제1최/<W쵤·

V 다양한 A구를 깆'고 있는 남한 이주자들의 원반한 사최 적응을 위헤서 통일% 한 부처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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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힘이 모자랗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

그러한 이유로 남한 이주자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으로 사례관리 기법이 펄요하다고 하겠

다. 지역사회에 근거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며 남한 이주자들의 욕구를 파악하

고 서비스 실행과 감독까지 총괄하는 사례관리자의 자짇 또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한 사람의 남한 이주자를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100명의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아카데미

하우스 모임 참석자의 말처럼 상이한 정치, 문화, 사회 체계를 갖고 있는 남한 사회에 이들을

잘 적응시킨다는 젓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들의 적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남한 이주자들을 보호, 관리하는 기간 중에 제일 먼저 이들의 욕구를 조사해야 한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들에게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비스를 받는 남한 이주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

지 등에 관해 이들과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남한 이주자들의 욕3[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적웅을 느리게 하거나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남한 이주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킬 때 문화 습득 훈련이나 기초 소양 교육도 같이 병

햄해야 한다. 욕구 조사를 시행해서 얻은 적성을 고려하여 일협 기간 동안의 적업훈련은 꼭 필

요하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서 안정적인 소득

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

하는 직업훈련의 성과는 기대하기 01렵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에는 자유민주주의 법질서, 시장

경제체세 둥에 대한 정치 · 경제 교육과 함께 선(先) 남한이주자의 경험 소개 등 사례 중심의

교육도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사회심리학자,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을 과감하게 양성해

서 남한 이주자들의 사회 적응과 심리안정도모책을 직업훈련과 함께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62).

셋째, 보호관리기간 이후 남한 이주자들의 정착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에 근거한 사례관리 기

법이 필요하다, 앞으로 남한 이주자들의 욕구는 기존의 남한 이주자들보다 필쎈 더 다양한 욕

구를 갖고 있을 젓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팰요하다. 따라서 통일

원에서 남한이주자들을 관리는 하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사를 엄선하여 고용하

는 것이 좋겠다. 다른 방법의 하나는 통일원이 기존의 사회복지관과 계약을 맺고 남한 이주자

들에 대한 서비스를 대행o-t行)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복지관은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주민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할 때까지 지역사회자毛을 이용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일원 주관아래 사최복지사와 사최심리학자등 남한 이주자와 괸·련

이 있는 전문가와 범정부적 차웜의 남한이주자들을 위한 특수기구 설립도 한 방법이다.

62) 이금순0995), 
「북한탈출주민 대책 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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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넘·한 이7·지.들을 위한 교육도 핀요히.지만 남한 주毛들의 대북 인식과 닙'힌· 이주자들

대한 인식의 전촨도 펄요하다. 남한 사최의 셍활),L호대상자외-의 헝핑성을 따지는 정 ·1의

인식이 국민 진제에 毛}111헤 있다1y 이吾의 적응 문제는 프로그렘 게빌'이나 제도적 징·치만으로

는 개신되지 않을 것이다,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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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통일의 문제는 단순히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나 결합의 차원을 넘어서 이절화된 가치

관과 생활생양식까지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간 많은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오다가 통일

을 한 동서독 사람들의 
'

물리적 장벽은 무너졌으나 마음의 장벽은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는 고

백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통일의 차원이 어느 수준까지 이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라고 하겠다. 즉, 통일은 정치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야기된 적대감과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

며 동시에 통일과정과 통일후에 나타나는 여러 병리현상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삼이 될 수 있도

록 이에 대비하는 하나의 명안으로서 통일교육이 강조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민족

의 분절된 사고방식을 이어 민족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여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므로써 통일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행되어온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단석적이고 감정과 정의적인 측면에서 치우振으며,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수학습방식을 채택하였고, 단지 통일정책이나 방법등에 대한 지식을 훙

보하는데 치중하였다, 그러다보니 통일에 대한 상상력, 논의방식, 절차,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

안목의 배양 등은 소홀히 취급되0을 뿐아니라, 낱북협력교류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

일일꾼의 배양과 통일조국의 사회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펼요한 논리적·비판적 인식

능력을 갖춘 민주시맨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한 감이 많았다.

통일교육이 학교라는 공식적 교육기관에서 실시되어온 학교통일교육이 대부분인데다 대학

교의 교과과정에서 교양필수였던 「국민윤리,가 교곽과정에서 거의 사라지면서, 대학교에서부

터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일교육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사회에서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중등학교 교육을 마친 이후의 청소년이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거의 공백이나 마챤가지인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롱일교육은 민족의 이질섬의 확인이 아니라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민족화합을 지향하고 국

민들의 민주시민의식과 통일주체로서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학교통일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인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얼교육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족공동체 형서을 위한 사회통일교육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민족공동체수립의 방식- 사회정책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식과 교육의존적 방식-중 교육의

존적 방식에 중점을 두고 민족공동체 수립을 위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둘째 학교통

일교육보다는 넝전시대를 살아온 일반시 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일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새롭게 도래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정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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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섹하었다.

연구를 위한 토대로 민저 닌족곰동체애 데한 정의를 친착해 보았다, 민족공동체는 남북한

7민 모두가 민족직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관과 신님에 입라하여 민족단위의 /g존과

빈영을 지향하이 재]단생脅을 영위하는 생훨·공동체이다. 이러한 빈족공동체는 AA산, 분베, 거레

헹위의 단일권 헝성올 의미하는 경제공동체, 사최적 가치규 l 및 행위, 그리고 문화의 /유를

의미하는 사최분화공동체, 어기에 궁극직으로 정치적 통합을 풋하는 정치공동체의 형성으로

왼·성되는 깃으로 보았'디·. 이러한 민족공동체 형성은 통일)-MA과 이에 따른 통일과징에 따라 4

가지 31힝으로 구분될 y 있다. 즉, 통일속도와 납북한간 통일합의정도에 따라 점진적 · 단게적

합의통일 모헝(1형), 일팔타결식 힙.의통일(11힝), 점진적 . 던.계적 체제홉수통일(]U형), -牙속한 체
'

제昏수통일0V형)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민족공동체 힝성을 위헤 바람직한 모1虛은 점진적 ·

딘·게 함의통일 모'힝이다.

이어서 맨족공동체 힝성의 빙.식으로 사최정첵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식과 교육의존지 방식

으로 구분히·였다. 민족공동체 형성은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서만 이룩할 수 似다. 빈족공동

체 헝성을 위해서는 사최정책히 조치틀 강구하는 방식과 교육의존적 방식을 종합적으로 시{

히-여 해결헤야 한다. 씹렁의 제정은 吾바로 간변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교육목표의 제 
'

시이고, 이 목표의 실헌은 구체적인 인간들의 )친촤를 통해서만 화인되는 것이기 매문이다, 교

육의존적 방식이 사회정첵적 조치를 깅-구하는 빙·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

은 우리 민족의 한결관은 입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니·아가 통일된 조국에서 
-행1복한

%·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키고 공7-}·대를 형성시키

기 위한 수 l-인 것이다.

통일고(육은 분딘·合 71제로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 통일국기·를 위한 교육으로 3L성된디..

통일대비교육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파정에서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심어

주고 민족동질성 최복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둥의 지식, 지적

기능, 가치대도, 
'헹동규범 

등을 국민에게 습득시키는 힉·교 및 사최교육이다.

통일국가를 위힌· 131육은 통일국가의 이님인 민족구성원의 자유, 인권, 행복 및 핑촤가 보장

되는 W주-:Ar가의 시1;0지·질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힘-잃·하기 위해서 요5L피는 지식, 지적

기능, 가·치 V, 행동-]i·IA] 등을 습득폐하는 학교 및 사최교육이디-, 따라서 통일교육은 민족공

동제의식 형성교v-과 민주시민교육으로 이平이진다)A 하凍다.

힌제 남한사최 서 실毛피고 있는 시.최통일])(욱- 헌린·을 분석하였다,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

육 힌쵱-을 보면 275개 기관중 40%를 밑도는 109계 기괸·반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옜c].. 인

2S만이빙의 인윈이 펑6· 2-3시간 교육을 빈·고 있는 깃으로 나티.났다. 교육방법은 주로 강의외.

시칭긱' 기지· 애 의존하고 있으미 토론과 호)징·견학은 극히 일부만 체댁하고 있고, VI-딩·교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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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외부인사 초청이 많은 것으로 曾혀破다.

사회통일교육은 지극이 피동적이고 서울중심적이어서, 지역에서는 통일교육의 흔적이 아주

미약하며 통일교육 전문위원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문위원들의 강의 수준 또한

문제가 있다, 특히 정부의 대북 창구일원화로 인하여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의 노 력은 지극

히 미약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통일의 교육방식은 서울중심적으로 간행물 발간, 시청각 자료, 일회적인 행사위주로 실

시되었으며 정보사회 알맞는 통일교육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껏 정보사회의 기법

을 이용한 것이 PC통섄에 통일 및 북한 정보소셕란 개설이었다,

이러한 사회통일교육은 남북한 서로 상이한 가치관을 재생산하고 있을 뿐이었다, 남북한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대칭적인 가치체계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식적으로 보자면 남한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지녔으며, 북한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지녔

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남북한의 규범적 가치관은 각자 사회의 공식이데오로기로서 교육, 학습

체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습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민
- 

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모형을 사회선택모형, 개인 선택모형, 판단력 증진모형으로

구분하였다, 세 모형중 판단력 증진 모형이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의

모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유는 4가지로 요약된다. 7극적으로 민족동질성 회

복관 제고의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지적 수준과 판단력에 의존할 수밖에 飢다, 借 기성세대

혹은 국7>가 동질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우 다. 倦 민족의 질화의 문제는 국만간

가치의 다양화 문제와 구(정부)나 기성세대의 일방적 결정은 민주화, 개방화의 시대조류에 걸
m

團

맞지 않을 수 있다. 卷 사회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판단능력의 고양이 교육적으로 가능하다는

교육심리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핌리를 동질성 회복교육에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판단력 증진 교수.학습 모형안에서는 구체적 이질화의 사례를

분식하고, 비교하며,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중에 이질화의 사례를 관통하는 원리를 발견케하

고 습득케하는 수엽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수업방안은 T 이질화 사례제시 卷

문제점 부각, 인지 卷 대안 찾기 和 대안 비교하기 卷 하나의 대안 선택하기 卷 대안에 따라

행동하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시공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에서, 멀티

미디어 시스템. 하이퍼 텍스트 시스템,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과 같은 하이테크 기술이 융합되

어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실용화하는 방안合 강구하였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사회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통일정보 및 교육에 관한 지역4터,운영을 제안하였다.

요컨데 이 센터를 중심으로 통일정보 및 통일교육의 통일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일교육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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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요원오로 육셩하고, 빈족꽁동체 힝성을 위한 일교-h-과 정보를 재공하u], 격· 지익의 일반시

1/l, 특히 l 1족통일헙의최 지·문회의 최원과 중고骨학교 일반사최과 및 윤리교사를 데상으로 지

s l빌 순회 통일)E-H-의 일정을 따련하여 부(시省· 것을 제인'한다,

끝으로 이 센티에서 管- 管 수 있는 교수.학솝 모힝을 시안적이지만 프見0램으로 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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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통일의 문제는 단순히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나 결합의 차원을 넘어서 이짇화된 가

치 과 생활양식까지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간 많은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오다가 통일

을 한 동서독 사람들의 
'

물리적 장벽은 무너졌으나 마음의 장벽은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는

고백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통일의 차원이 어느 수준까지 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교훈이라고 하凍다. 즉, 통일은 정치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야기된 적대감과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동질성

을 회복하며 동시에 통일과정과 통일후에 나타나는 여러 병리현상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통일교육이 징조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통일

교육은 민족의 분절된 사고방식을 이어 민족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여러 통일정책에 대한 국

민적 합의를 도출하므로써 통일과졍에서 일어나는 제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수단인 것이다.

그 唱데 그동안 통일교육이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정의적인 측면에서 교사중&]의 주입식 교

수.학습방식을 채택하여 단지 통일정책이나 방법등에 대한 지식전달 및 홍보교육에 치중하여

십시하여 受다. 그러다보니 통일에 대한 상상력, 논의방식, 절차, 통일방안의 평가안목의 배양

등을 소홀히 취급하여 통일이후의 시기에 대비하는 측면이 부족하였을 뿐아니라) 남북교류협

력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일일꾼의 배양과 통일조국의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

기 위해 펄요한 논리격이며 비판적 인식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의 육성의 측면에서도 부족한 같

이 많았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학교라는 공교육기관에 초점을 맞춘 학교통일교육에 관한 것들이 대부

분이었다. 대학교의 교과과정에서 교양필수였던 
「

국민윤리,가 교과과정에서 사라지면서 대학

교부터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일교육이 이루여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부재

현상은 일반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현재 중등학교 교육을 마쳔 이후의 소년이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거의 공백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통일교육은 민족

의 이질성의 확인이 아니라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민족화합을 지향하고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

과 통일주체로서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성인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凍이 매우 필요하다

고 본다,

민족공동체수림의 방식에는 사회정책 조치를 강구하는 방식과 교육의존적 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민족공동체 수립의 방식중 후자의 방식, 즉 교육의존적 방식에 중점을 두고 민족공

동체 수립을 위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은 먼족

의 동질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 

인간특성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질화된 특성을 감소시키고

모자라는 동질적 특성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육의존적 방식을 택하는 가운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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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원교육보다는 냉진시대를 실·이.y 일빈·시민들을 데상으로 한 사최통알교육에 초1]을 두고

서 l%·안合 2시히JI·자 한디-. 그리고 세苟게 도레되는 정01화사회에서 정<tu]1체를 최대한 이용

힐-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즉, 최신 첨탄기술인 멀티미디어 기71의 촬용

방안을 모섹하고자 한다. 이리한 통일교유 방안을 이루어지기 위헤서는 민저 기존의 남북한

주민의 가치괸·의 치.이외. 0 차이를 제AA산 시키는 메키.니즙을 분샥하고자 힌·디..

2. 민족공동체 형성과 통일교육

2. I , 민족공동체의 의미

7리 먼족은 오렛동안 단일한 민족공동체를 f-지헤 致지만, 지난 400rI넌 분딘·기d동안 우리

민족은 멍4[상으로1간 민족공동체가 유지되이 왔·을 昏, 살질적으로 분열된 상테가 지속되0-) 兎·

다. 더욱이 남북한 간의 이질적인 이님과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된다민 민족의 분얼과 이질촤는

더욱더 심촤쐴 뿐만 아니라, 명목직인 빈족공동체마저도 핀진히 눙괴된 가능성이 다. 비-로

이기 서 민족의 생존을 항5L적으로 잉위해 기·는 기반으로서의 민족공동체 최복의 문제가 제

기된다.

. 으리가 최복해야힐- 과제인 l l족>동체린· 누엇인가 민족공동체는 공동체의 의미暑 밝히 날

으로씨 그 의미를 c]욱 분띰히 힐- 수 있니·. 공동체린· 骨질성을 가진 시.람둘이 공동셍필권읍

헝서힌· 상데를 밀-한다.63) 이를 헌대사최의 맥락에서 구체촤하민 W동제린- 구성윈들간에 동릴

기인 신념체게Q]. 기·치관을 공유하고, 직접적이미 디·번적인 인간관계기. 이루어지며 상호집족이

호헤적인 판게로 연걸되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i 있디·64), 공昏체는 공유된 상징, 기.치吾과 l·

정 만 아니라 1리적 A·대외- 강31적 $-대에 의해서 결속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W동체는 과거의 억사<에서 서서히 헝성된 민족싱이라는 추싱-적인 결<럭과

이를 바탕으로 헌실싱·쵱·에서 기능적으Y 
'힝성 
l 국기· 목표라는 구체직인 길속릭으로 이푸어진

l
%

l

. l족13·가를 의미한다고 힐· 수 있다65), 요컨네 1긴족공y체란 y짇적인 
'헐연관계를 

비-팅·으로

닙'북한 주민들 간에 다양한 교류와 접촉이 이루이저 호@l>적인 인간관게가 성립되고 동길적인

신녑체게외. 기·치괸·을 곰우-하이 vI족의 공동선에 대한 
'骨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m m

63) 곱%체에 대한 가장 진헝적인 의미는 퇴니스(P. Tolrnios), d르%(E.Durhoim), 굴리 (C.H, Coolcy)애시
旦 칠·아진디-. 이들은 W동체 개녑合 가족구조 1길 가족관게의 인장·이니. 릭데에서 칫-st 있논 네, t%1기

에는 2]F/ 
'

공간직 7ltd성'이 보함되이 있디·, 하지만 곱동체가 항상 공간적 친t4싱만을 가지는 깃은

아닉다, 즉 i%-직P.2 x/1리 
ttl이저 있이V 1. t%성등 겆고 공동체를 헝성하는 겅우도 있다.

64 ) A.]4.y-), 
" 

님'북한 y인을 위한 민>꽁동제 헝성이론," 한V].족 WV체 통인빙·인·의 이R 기즈
Iq-힝·) (서合:국Y 8).윈, 1090), p, 61,

65) 한홍d<, 
" 

1족7-의치. V!족&L-秒체 힘성," ['VI<의시 YH-,, 힌·5[징신문최.언3L원, W85,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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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민족공동체는 명실공히 구성원들간의 통합을 전제로 하여 유지되는 젓이다,

이러한 개념은 공동체의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문화적 공동체론과 도이치와 하스로

대표되는 통骨이론가들의 기능론적 공동체론을 결합시켬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

문화적공동체란 공동체내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동질적 가치관을 무엇보다 중요한 공동

체의 형성요인으로 간주하고 종교, 국가의지, 빈족의식 등의 신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66),

공동체를 결속하는 실체, 즉 구성원들간의 동질성을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에서

찾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공동체卷 일정한 영역에서 동류의 언어, 생骨방식, 가치체계를 지

닌 사람들이 공통의 숙명적 역사과정을 거치면서 형성하게 된 동질 집단이다. 반면에 기능적

공동체란 지리적으로 제한된 영역내의 주민들이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등의 분야에서 통합되

거나 연관된 사회체계를 유지할 때 성립毛다. 여기서 공동체 기능의 수행과정·완 또 다른 기능

에의 필요성을 유발시키게 됨으로써 기능의 전이과정을 수반한다. 기능적 공동체론은 기능의

전이적 통합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때 사회기능의 유기적 연판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공동체와 기능적 공동체가 일치할 때 민족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즉 공동

체 문화는 축적된 역사성과 함께 동의를 통한 공동체의 구체적 현실성도 함께 반영한다. 과거

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전통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의 헌실적 지향목표가 생성되며 이러한 현실

성이 공동체를 결속하는 또다른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형성은 구성원

. 들이 민족의식과 국가목표의 추구에 있어 공감대적 가치관을 형성할 때 가능해진다. 민족의식

은 민족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성립된다. 민족공동체를 성립시키기까지 각 민족의 역사적 경험

이 천차만省이듯이 그들이 지니는 민족의식 또한 다양한 내용을 지닌다. 그러나 각 민족이 지

니는 역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구조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애착의 대상을 項

가지로 간추려볼 수 있다. 인종의 동질성, 언어의 동졀성, 공동의 역사, 공동의 영토, 종교, 전통

과 관습의 동질성 등이 그것인데, 이들 기준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아집단(we poup )임을 느끼

게 하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로서 한 민족의 민족의식을 형성시켜주는 시발점이 된다,

민족공동체는 구성원들의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각 기능을 국가차원의 통합된

수준으로 유지시키며, 민족번영의 공동체적 목표아래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강력한 통합의 수준을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화

동질성의 유지와 사회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공동체는 통합이 전제되

어야 한다. 즉, 우리는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단계에서 남과 북의 갈라진 구성원들이 민족통

일을 평화적, 점진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족공동체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戌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통해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체의 통합을 추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

66)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연구," 「통일문화 (상),,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24),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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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하게 된디·,67) 궁극적으로 통일은 민족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헌샬리 목적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힝성-위 뜻한다. 남북한의 깅우 민족공동체 힝성은 민족적 동진성을 제창

조하는 일과 정치, 경제, 사최적 지향에 대한 공통된 기-치관을 추구헤야 하는 미래적 과제를

포힘·한다.68) L'.t러므로 9족공동체는 다음과 긴'은 기본 원칙하에 수림되어야 한다.

[0 새旦운 민족공동체는 남북한간의 데M 격쟁을 2복하고 조화점을 칠·읍으로써 통열이전

남북한 체제가 지향하였딘 이님들을 포팔할 수 있이야 한다. 즉 남한과 북한이 기존체제

하에서 니.타넨 상극성을 해소하고 서로의 장7]들을 부긱·힘·으로써 민 성원 모두의 실·의

질을 향상시겯 수 있는 체 를 통일한국의 체제로 발전시거 니.가야 한다.

勒 민족공동체의 네- - 은 국제사최의 발진추세 및 인류의 보宅 1인 가치체게외. 부합되어야

한다. 님'한과 - 한이 긱-기 제제 대립에서 오는 정치, 毛제, 사최, 문화직 패단-읜 지잉·하

고 자유와 7등의 조촤, 개방, 민주최. 동으로 요약되는 세게적 조규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통일한국의 체제를 깆'추이야 한다,

2) l i족공동체가 추구하는 이님과 가치는 사회내 특정 거단이니., 개합, 혹은 국가가 알빙-적

으로 결정을 주도해서는 안린q·. L'l-것은 사최내의 다양한 계층, 다양한 구성원이 추/하

는 가치체 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69),

2딕 통일의 과정과 민족공동체 형성

민족공동체는 남북한 주민 모두기· 민족직 동진성을 ]J탕으로 공동의 가치관과 신님에 31각

하여 민족단위의 /%존괴. )친엉을 지향하이 집단)g휨을 잉위하는 )&1唱·공동체이다. 이러한 민족

공동체는 생산, 분MIl, 거데 
'S

Al위의 단일권 힝성음 의미하는 경제공동체, 사회적 기.치y.tIl 및

$위, 그리고 (촤의 공-8-를 의미하는 사최문촤공>체, 이기 궁극리으로 정치적 통하을 旻히.

는 정치공동체의 헝셩으로 완싱된다, 0)

민족궁동체 통일)q'R 은 또한 이러한 공동체 형성의 괴.정을 촤해 헙력단게-· 님-북언管단>1)

- 동일)[가완성단졔로 이어지는 3단게의 이햄7·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긱- 단게 및 그에 헤당

하는 t·[가체제와 곰y체 두.힝을 도표회.히J({ 다음과 간다.

團

團 團 團

團 團 된 

團

團

團

團

67) 이-B-필, 
" 

통일정첵의 패러다임F-旦서의 !11족-AL동제의 M과 기능,'I 민족통인언/원 펀, F 1족공동체

농·일;-M'V)-의 이론제게치· 실친12'骨,, (시울:%il<A.봉.인언5L원, IT)4 ), PP. 63-62,

68) $닉희, 권'-fl曾, PP. ]7-IS.

60) 간은d, p. 27,

70) 빅-잉호, 
" 

민족공동체 힝성피 tI l족61‥1공동계획의 추진장힝·,t5 h·1족통일인3L윈, ['님.-],l.최.呵 
·t

지3f:먼족일·전공동게 Iq,, (서各·.n/1족y인염3L원, IW5, S), pp. I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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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일단계와 민족공동체 형성

醉

민족공동체의 기본구도는 「기본합의서,의 틀 속에 반영되어 있다. 사회, 문화 공동체 및 경

제공동체 형성방안의 대체적인 방향이 「기본합의서,내 남북교류협력을 규정한 여러 조항71)에

나타나 있다. 이 기본 구도를 토대로 민족공동체는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및 남북한 경제공

동체 그리고 남북한 정치공동체를 포괄하는 범주로 형성된다.

이러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통일방식과 이에 따른 통일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한국의 모습도 통일방식과 과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맨족공동체 형

성에서 상정하고 있는 통일방식은 평화통일이다. 평화적 통일의 유형은 통일속도와 남북한간

통일 합의 정도에 따라 4표 2>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K표 2> 통일방법 및 과정에 따른 통일한국의 미래상

된

첫째, 점진적 · 단계적 합의통일 모형(1형>이다72). 장기간에 걸친 분단과 이로 인한 대립 및

이질화의 심화를 고려할 때 남북한간의 교류접촉, 상호접근 및 궁극적인 기능적 통합을 상정

71) 「기본합의서, A%3장의 제15조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

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헙력을 실시한다. 그리고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72 ) 여기서 말하는 
' 

합의' 혹은 
' 

체제홉i'는 퉁일과정의 법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하는 젓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체제성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다. 즉 통일한국의 체제가 남북한의 기존체제 중에 어

떠한 하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체제홉수적이라 일컬을 수 있으머, 그렇지않고 서로간의 체

제가 융화되어 새로운 태의 체제를 만들어 낸다면, 이는 합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

용된 개념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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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진쟉,단게적 합의 통일모헝이 기.장 이상적인 힝테로 간주되고 있다. 이 빙·)&]은 남북한

한쪽의 체제 이님이니. 가치기. 지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싱·CI-의 합의에 의헤 공동으로

추구할 체제이넘과 기-치 수립을 추구하는 깃이다. 즉, 교류접촉을 통하이 4근, 적응, 骨촤, 그

리고 종국직으로 합일 이見는 과정을 추구한다는 진에서 통일한국파 먼족공동체 형성의 미

래상은 무한히 열리 있다.

이러한 방빌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번 통일한국의 체제는 아마도 소위 
' 

제3의 길'이라는 차

원에서 찾아질 것이다. 이 겅우 어도 힌제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체제A 목표문촤

와 헌실문화간의 려리현상과 같은 문제짐은 피'管 수 있디·.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충격적으로
된

십어진 특징 가지체계겨 문촤를 선도하는 곡3힌 
'힝테가 
아니라 통일지향적 7화의 내적 동인

이 체제변촤를 야기시김으로써 납북한을 하니-로 q<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칭·출히·는 과정이

에상될 수 있다.

그러Lj. 남북한은 이러한 이상적인 기·의통일의 경우보다는 한 제 의 우싱성을 111-탕으로 다

·浴 체제의 짐진적인 번화를 유도하il 자신의 유도체제로 접2시키먼서 종국에는 昏수통일하는

상촹을 정책%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이, 21旦싱·으로는 합의통일을 주장히·지만 체제

경쟁력의 차이외- 문촤의 격차로 인해 내%직으로는 흡수통일로 1연질될 가능성이 높다,73) 왜냐

하면 실·제$L 남북한 체제를 各힙-하여 세로운 대인·직 체제를 미·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직·업이

이, 인7- 역사상 그 전레를 損'아볼 수 없기 떼문이다. 만약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O 대안적 체·제는 문화적 기1신·을 얻겨 위해 수밀'은 시헹 
- 오를 주]어야 힐- 깃이다. CI리)f 통

일 이전에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가치체게 이짇화가 이느정도 극복되어야만 힌·다.

둘{ 일괌타길식 힙-의통일(Il형)이다. 양정부긴· 급속한 합의 통일은 에%펜식 통일방빔으로서

문화적 이졀촤 극복을 위한 아무런 노 럭일이 힙·의로 인헤 신택된 체 유힝을 비-팅·으로 인위적

으로 통힙·되는 겅우이다. 이러한 체제는 1촤적 동질성을 비·팅·으로 높은 통합럭을 발취하는

민족공%-체와는 거리가 벌고, 문화적 기]/J·을 언기 위하어 많은 시행착오를 헤야 할 것이c}·, 납

한 중심의 일괼 타긴식 합의통일은 남한의 상업주의적 소비문촤외. 
'힝·락문화, 
전통윤리의 ) ((제

등에 대한 북한 1<l],들의 동촤가 신속히 일어난 기·능성이 았으미, 남북한 7먼돌긴·의 7화직

심리적 0능이 십 
" 

짇 수도 91디·. 3, 지-3주의의 어)l'LA 측먼이 긴진한 동일<최.의 힝싱에

·징·애 거리AL V장한 가농성이 높다.

J , 조]진·적 · 단계적 체 수수昏일(111헝)이다. 이리한 통일빙-법은 실제로 납북한 정부의 통

인정첵 기저에 骨리 있는 것이c)·. A 님'한내 시.최주의혁멍은 선동하2 지웃1히-여 1극% A로

통일을 이꿀려는 북한의 대남 
·1락·이니-, 
체제-(월성 바팅·으로 기능주의적 접-3윽 V 색하는

남힌·의 인정첵 공히 지·신의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짐진커 · 단게커 昏수통일의 맥릭페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찬 

團 團 團

w 

團 團 團

U ) - 18,·닉희, 긴'은글,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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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통알이 가능하다면, 현실상의 걱관적 조건들- 사회주의권의 몰락,

체제능력의 현격한 격차 등-로 인하여 남한체제 중심의 통일이 될 개연성이 필씬 높다, 이 경

우 통일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통일한국의 문화상은 궁극적

으로 현재 남북한의 문화적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며, 따라서 미래지향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통일은 북한의 변화는 물론이고 남한의 문화 역시 북한의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는 통일문화가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1형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특정 체제가치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1형의 경우와는

달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이 지배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 남한의

문화와 비교해본다면, 자기이익 중심적인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시민문

화의 성숙이라는 차원에서 적지 앙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갚안하면, 이 경우에 예상되는

통일문화는 바랖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가장 구체화된 현실주의적 문화

유형이라 말할 수 있다.74)

넷째, 급속한 체제홉수통일(IV형)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이러한 통일의 가능성은 남한

중심과 북한 중심의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111형의 경우

에서 언급했던 맥락에서 북한체제의 내적 붕괴(implosion)로 인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

다. 이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은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구체적연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통일과정

에서 운화의 역할이 거의 없을 것은 분명하며, 통일 후o]]도 통일문화를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체제가치가 질서틀로 작용하기 때문에 U형의 경우

보다 혼란의 정도는 뎔할 것이다. 이 경우 통일문화는 내용상 헌재 남한의 문화를 북한에 이

식시킨 형태로써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대체로 남한의 가치를 통하여 본 민족전통과 문화현

실을 북한주먼들에게 주입하는 정치교육 내지 사회화 과정이 통일문화형성의 일차격 기반이

되는 한, 미래지향적인 통일문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75)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문화적 이식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한동안 이에 대한
l

반작용으로서 남한의 체제가치를 고집하는 보수적 경향이 득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적어도

(재)사회화과정 동안 북한의 문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남한의 문화적 포용성이 기대

되기는 힘들며, 그러한 가운데 갈등과 동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날 戌이다. 아마도 갈등보다 동

화가 우세해지는 시점에 도달할 때야 비로소 통일문화는 현상유지적 성격을 벗어낳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 경으에는 각 체제의 약점을 극복하는 바람직한 통일문화가 형성되기 위해

서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밤에 없다.

74) 길학성, 
" 

통일문화연구의 방향," 
r통일문화연구(상)m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251-262.

75 ) 김학서, 같은 귿, pp. 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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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족공동체 헝성과 일교육

민족곰동체수립의 빙'셕에는 칫쩨, 사최정첵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식이 았다. 이는 동짇성

최복을 위한 제도, IA1, 57-정을 신설히-거니- 보왼지·고 이를 싣w행에 옮기는 것이다. 사최정첵적

조치를 강31·하는 12'식은 기본적으로 제도외· 71, 또는 정첵변화를 통해서 민족동절성을 최복

또는 제고시키리는 이다. 따라서 이 힘1旦에서의 관심은 민족동짇성을 가로막는 요소가 무엿

인지, O-lta 정첵, 법, v-정을 신실 또는 게정하므로써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에 있다, 이

는 깅·제성을 띄미 즉긱-적 효과를 추구한다.

이y-l 빙->의 데표직인 젓은 닙'북한 주민간의 사최문촤교류의 확내76>이다. 남북한 주민간의

사최문촤교류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대북한 교류 창구일원화 정책을 수정하여 먼간)(문의 다

잉·하고 骨발한 접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님'A(한 긴'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상호긴· 문촤적

차별셩과 유사성을 이헤하고 분촤적 응셩을 높임으로써 문촤적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줄이

니.갇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남북한 문촤딘·체L]· 사최단체들을 존속시키]펀서 이들이

상데지익에서 분화촬동을 하도록 지오)하고 기존에 창직-된 문예직·풉이나 출관물을 상대지억 주

민들이 지.유苟게 71상管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0리고 칭닌딘·체, 학셍단채, 노동

조'힙·, x-민딘·체 동과 같은 x긴간사최VI-체들이 팡%7]위한 힙릭 사업파 괸연 시요]을 7·1개하는 것

둥이다,

骨째, 교A의존적 방여이다. 즉 파악된 이질성의 극복빙'안으로서 교육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 진게는 유아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에서 실시省 것이미, 긱· 見육기괸별로 목표, 내용, 교

수, 빙·법, 핑가의 A 육과정이 3&체적으로 마린된디·, 사람의 의식과 습관변화에 일차적으로 주

목한다. 즉 인간번촤에 디 관심이 크다. 이질촤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뀌고 번회.해야할 인d적

인 심리적 특섬과 기V, 그.리고 데도외. 가치tI-이 무잇인저에 관십이 크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

해서 어띤 교육을 헤야 할지에 몰두한다. 7]족>骨체 힝성을 위한 교-t방식온 인긴沈의 의퓰과

� 

견0 및 습관 등의 긱 인긴·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장기간을 펼요로 한데,

따라서 Ii11족공동체의식 힝성을 위한 통일교육은 71족의 동질성 제고를 위한 
it 

인긴·특성의 먼

촤"라는 관점에서 이 1촤 l 특성을 <l-소시키고 사라져가는 동질지 특성을 배명·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질성과 +l-런.된 인간의 의식, 대도, 기-치<[, 습관 등의 심층적 정신특성의 번화를 지

향하는 쵤-동이다. 이 ) 특성의 뻔,최.는 y 징·시긴-을 요하며, 인긴· 격·지.의 지.의키, 지.1身적 겯단

을 요하는 )으로서 강제성을 배제한다.

%Il,족>동체 힝성욘 이1· 하나의 닝식에 의헤서만 이- 
'한 
수 但다. 6족공동체 힝성을. 위헤

서는 사최정첵적 조치偏- 강3L하는 t%-식과 교- 의( 빙·식을 兮힙·적으로 시.융하이 해길혜야

團 團

團 團 團 團 k 
團 團 團

.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76) ·S.닉희. 깁도테, 
r
님'l·[힌- 사회旻촤 공5체 심성밖 L (서 1 <l)족昏인인CrL윈, IE2 )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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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교육의존적 방식이 사회정책적 조치를 경구하는 방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즉, 법령

의 제정은 곧바로 인간변화를 가져오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법령의 제정은 곧 교육목표의 제

시이며, 이 목표의 실현은 구체적인 인간들의 변화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안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헌하고 나아가 통

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키

고 공같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77)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남북분

단을 하루속히 극복하여 자유와 복지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실현되는 통일국가를 완

성하고 더 나아가 해외동포를 포함한 한민족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에 요구되는

지식, 태도, 가치관, 사고와 논의능력 및 행위규범과 절차를 이해하고 습득케하는 교육을 말한

다. 통일교육은 분단의 장기화로 인하여 이질화된 문화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해겯하고 이념과

체제의 상이를 초월하여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통일문화로 사회문화의 변동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남한의 경우 통일교육은 4표 3%에서 보듯이 북한관의 번화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이 변화되

었다. 50년대에 북한을 적대관계로 규정하였을 때에는 교육내용도 적개심 고취 내용으로 서술되

었다. 통일교육은 그동안 방공교육, 멸공교육,.승공교육, 반공교육 등으로 실시되어져 왔으며 낱

북관계에 개선에 따라 안보교육, 이념교육, 통일안보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전개되어 왔다,

냉전체제하의 남북한 교육은 각각의 정치적 질서의 정통성을 고양시키면서 사회 내부의 결

속과 통합에 기여해 왔다고 볼수 있다. 이에 비례하억 남북한간의 민족적 분열도 고착화 되어

았다.

기존의 통일 교今은 분단이후의 현실에 적응하는 교육,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

하는 교육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

체제졍쟁 지향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라는 사고틀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감을 주고 있다.78) 따라서 장차 이루게 될 통일 조국의 사회에서 능동

적으로 대응하게 될 민주시면(Democra6c Citizen) 육성 내지는 남북대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통열 일꾼의 육성이란 점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또한 통일 교육은 지나치게 단선

적이고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정부의 통일 정책 홍보, 전달 차원의 성격이 毛였다·79)

77) 통일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4, 1925, p. 4.

78 ) 최인화, 
"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 
「
통일문제연구2 제3권 제1흐:, (서울:통일원,

1393) pp. 348-349.

79) 교육 정책자문회의%]서도 최근 지금까지 통일 교육이 멸공(減共) 또는 승공(勝共)을 전제로한 반공

교육의 일부로 취晋되어 온 면이 替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떨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G

남북한 이데올로기의 절충 또는 상호 양보를 완전 배제하고 였음. C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적개심

과 경계의식을 특히 강조한 반면에 통일에 대한 상상력, 논의방셕, 절차, 통일방안의 평가안목 등을

소홀히 취급함. 卷 통일이후의 시기에 대비한 교육이 毛시됨, 예컨대 통일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체제의 혼란과 재정정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국민적 준비에 대한 배려가 엾으며 관련학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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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친毛일률적으로 il't사 중%]의 TY]식 교수 학습 빙'7]을 채텍하3'f 있어서 6.25를 직접

경힘하지 못한 전후 사대들에게는 동기 유빌·과 흥미 유지가 어唱고, 경-T에 따라서는 논리적

사고와 힝식적 사고기에 집어는 청소년들 게 거부감은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 1러나 90년대 이후 북한을 먼족공동체의 관개로 67-정'함으로써 교파서 네용은 
' 

함께 살아기- 
.

야 曾 민족5으로 ·A한을 서술하였디., 1990년 남북관계를 
' 

함께 살아가야 할 1긴족의 관게'로 규

징한 이후, 이님적 내립읏 초월하이 힘께 실·아가야 曾 민족으로서 민족통합을 깅·조히.는 보다

적극적인 통일교육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디·. 1992넌 이후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이 사各힙으로써

적극적 昏일교육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었디·.SO)

. 4표 3% 북한괸·의 1叫에 따易 통일교우의 1 1화

l 미 [ 聘4. 1 ‥디 ·난 ·詩
l - - - - . . -- -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l..rn. . . .]박 團 . L쁘�쁘mF 屈團고쓰 스m論.
l 1960 l 꽤且 73> l Sd 후통 논 l
l-. - . - --. . - - . - l- - - . . . . - . -- - . . . . - . - - - - - . . - J.-.-. . . - - - - - - . - - - - . . l

l...쁘끄 . B쁘 . .·!1<브.>'L]l . m . . . l 2벽 ]쁘.뜨 ]
l / 쁘. L../:5[f . 쁘 m . . . . . . L/쁘릴껄.團

2.4, 통일교육 목표와 내용구성 1혼힝·

2,4,l 통일교육의 목표

통省교육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윈인 펑화통일을 曾딩-지 실현하고 나아가 통원된 국가

에서 헹복한 希各 이룩하기 위한 비.람직한 가치관과 네2를 모든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

육이다,Sl) 0러므로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촤적 통일과 세게속에서 한민족의 자존과 번엉을 구

기히는 국기.를 이룰 수 y)도-吟 준비하는 교육으로 모1족통힙· 의식을 고취하7[ 통일의 당위셩을

체可페 하머, 통일된 1국의 세게사적 억할과 지위 농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이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r

):-·) . R-이.기 교- 
- 에서는 통인교.육이 소를L히 추164-되고 있읍, E 통일])(육온 민주시민적 지·VA·성各 骨히

일실친 1량을 증대하고 FIl이루 민족성원 전체의 Al-의 진(Q[Ullity o f life) 향상에 에심리 Y)·긴을 7

이이· 힙-에도 이제까지 그. 러하지 旻하었음 등이다. 교-Sd책지·문최의, 
"

님'A통일에 대비하는 교AAs·

Ri." r징책자문 AG<w·,, 제11호, 1290, pp. 4-7 /j'조,

80 ) 꿍.인 ], ('통알[IE-3 기{/M'향,, 1092-

81 ) 통3J딜, 
f'
촤헤시대의 y일교육 기일16·힌.,, 통 IE·l, 199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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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

첫째, 통일 교육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통일문화82)의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어

야 한다. 오늘날 남북한 관계개선의 장애 요인은 외적 요인보다는 민족의 이질화와 상호불신

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이질화와 불신은 종전의 냉전

적 사고 방식이 지속되는 한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서로가 상대방의 실체를 연정하는

가운데 이산 가족의 재회는 물론 문화, 종교, 체육 宅사의 교류를 통한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가

짐으로써 통일문화를 창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貝쌕, 통일 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을 체득케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의 전통적 민족공동

체 의식은 우리 민족을 한 민족으로 통합시키려는 토대가 되지만,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지

면서, 북한 동포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싣질적 필요성이 약화될 때 그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전후 세대들은 믿족공동제 의석을 경험해본 적이 엾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의

지가 약화될 수 밖에 飯다, 따라서, 통일 교육은 일방적이고 주입적인 통일의 당위성 교육이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면화하고 가치화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셋째, 통일 교육은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살아

온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어떤 방법

으로 합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통일의 기본 방향이나 과정을 통일 문제에 대한 논

의 방법곽 절차 등을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통일 교육은 민족공동체 의식이 충만한 구성원들을 기르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의 목적을 나의 목적과 동일시 하는 성숙한 시민에게만 기대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아가 공동체의식은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 단위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자기 민족 자

기나라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민족이나 나라는 인류공동체에서 외면 당한다. 개인의 인격 통합

이 가족과 민족 통합에 필요하旻이 민족 통합도 인류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할 때 비로소 가

치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민족번영을 약속하는 통일한국의 정신적 기초를

구축하는 데 있다.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선 기존의 넝전구도하에서 심화된 적대의

식을 지양하도록 하고, 나아가 통알한국이 지향해야 할 자유, 민주, 복지체제에대하여 확신을

갖고 인간존엄성을 인정하며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분단을 전제로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 통일국가를 위한 교육으로 구

성된다. 통일대비교육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셔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82 ) 통일문화란 반만년의 먼족 고유 문화의 단순 재헌이 아니라 통일의 관점에서 남북한의 이질화된 문

화를 
'

민족주의'와 결합시켜 새롭게 창조한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감정, 태도, 가치관, 인지적 대응

일체를 포함한다. 최인화, 같은 책, p. 3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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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7고 민족동집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함잉:하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동의 지식,

지직 기능, 가치데도, 헹동7-Ill 동을 국민에게 습득시키는 학교 및 사최 LA이다. 그리고 통일

국가를 위한 A(육은 통일국기·의 이님인 W 구성무1의 지·유, 인권, 
-v복 
및 평촤가 보장되는 민

7국가의 시%/1자질파 한국인으로서의 징체성을 힘·임]하기 위헤서 요구되는 지식, 지적 기눙, 가

치 태도, 햄동2범 -X을 습득케하는 학교 7 사회교육이다,8'3) 따라서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의

식 형싱]st육과 민주시민교육으로 이루이진디·고 하겠다,

2,4,2, 통일교육 내용의 구성

l/J족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동일교육은 이질성을 최소촤하고 동짇성을 획·대해 나가는 방
'향에서 
이루지야 한다. 민족공동체 의식헝성을 위한 교욱·에서는 납북한의 비교시 남한을 기준

으로 북한을 일빙-직으로 비$l·히.는 7제외. 이님비판적 성격으로 싱- 방의 부정직 측먼에만 초

주]을 맞추 문제 동을 복히·어야 하며, 우리 민족 고 h-의 역사, 전통, 문촤를 제파인하고 유지.

빌진시져 나가먼서 납북한 사이 녜제하는 적대감과 이%]·各 해소하리는 내용을 답아네야

한다. 昏시에 뎌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민족이라는 우리의식을 식산시키면서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이야 한다. 이를 위헤서는 변족공동체의 하위요소인 헐인공동체 의셔, 역사공동

체 의식, 1이공동체 의식 등이 
'헥심내꽁-으로 

7성되어야 한다.S4)

1언공동체 의식 헝서을 위한 내용의 핵심은 민족 기원의 유구성, 민족 형성의 유/성, 단

일민족으로서의 자긍심, $은 민족으로서의 일체감 등파 관련한 내용이 되이야 한다, 그리고

역사공동체 의석 힝성을 위해서는 민족문촤의 주체성 및 유구성과 관런하여 민족문촤의 근원

o]) 대한 소개외· 111족의 1존과 관련하이 투철한 민족의식과 져항으로 국난을 극복헤온 민족의

자주의식, 아合러 분얼과 대랍, 정탁, 퉁일과정을 거치各 단일민족국가의 헝성 과정을 소개하

는 네各이어야 한다. 또힌. 인어공동체 의식 헝성을 위句3는 갑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분

단으로 인하어 야기된 납북한 언어의 XI!최. 실데와 L). 성격을 규·1$하여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인어의 y질화를 도모해 니-가며, 외e]]어를 고A-이 중심의 -f리말로 정리.사경-함으로써 1펀족동

징성-K 제인시하고 언어공동체 의식을 힝성헤 니.갇 수 있이야 한디.,

민주시v01'(육은 한미-디로 칭의헤서 민 사최에서의 시민적 자진을 함양하는 교육이라 骨

수 있디.. 이기서 VI주시·최의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적인 깃이라기 )iL다는 사최A%활

의 힌· 잉:상역미 AL성3힘의 양식으로 파악되어이· 한다. 또한 시민적 자필이란 민주사회에서의

지· 적 싱]횔·능력과 -
' 

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진- 동시에 의미힌다. 이러한 의미의 먼주시민

m

83 ) 김 Il, 
" 

통인]JA l-2·인·의 71'색," 
F
동이.시이. 13f·F%, 제3접, 제7네'이·i[( 동이.시이.언/[L소, 1902, p,

70,

86 ) 졍깅-I,L, 
" 

통인교·h-의 1퀴-B3L시에 관한 기초연7," 한국정신꾜·촤 
'HL원 
박사학위논분, 1卽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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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제대로 받은 시민은 사회생활에 합리적이고 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갖춘 의

사결정자가 된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한마디로 공동체적 시민성의 함양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철학에 의

해 달성된 통일한국사회에서 남북한 주민이 자신과 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는 戌이다. 이는 분단의 후유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성에서

일어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의 부적응 상황속에서, 공동체적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생활

챤식을 익히고 공동경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직후 민주시민교육은

민족의 동질성을 고양하고 사회를 갈등관계에서 통합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젓이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먼족공동체 정체성 확렵과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의 배양일 凍이다.

공동체적 정체성 확립은 과거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출발하는 공통의 사상과 가치관을 유지 .

발전시키고 이질화되어 있는 부분은 상호이해하고 수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의

사결정 능력의 배양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통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의사결정력의 배양을 의미한다.

3. 민족공동체 수립을 위한 사회통일교육의 헌황

3.1. 미약한 사회통일교육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과 내적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에 실질적으로 대비하

기 위해서 시민단체, 민간연구소 둥이 범국민적 사회통일교육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금년도 통일원 허가를 받은 법인의 경우 대중통일운동단체 14개, 조사 연구단체 12개, 남북교

류 협력관련단체 3개, 종교계 통일운동단체 4개 등 총 34개와 그리고 통일원 유관단체로 일반

통일운동단체 5개. 조사 연구단체 3개. 여성 남북교류단체 4개, 신 신고단체 등 총 16개 단

체가 등록된 상태이다.85) 한편 경실련 통일협회가 조사한 바o)1 따르면 통일관련 민간단체는

대학연구소를 포함하여 25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86>

통일원이 파악한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현황을 보면 275개 기관중 40%를 밑도는 109개

기관만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연 28만여명의 인원이 평균 2-3시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은 주로 강의와 시청각 기자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토론과 현장견학

85) 통일원 교육홍보국, 
r통얠원허가법인현황, 및 

「통일원 유관단체 현황4, t996. 참조.

86)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독립적인 연구소 39개, 대학부설연구소 40개, 언론사 부설연구소 12개, 냠북

교류협력단체 9개, 해외동포관런단체 2개, 정부부설기관, 츨언연구소 6개, 대중통일운동단체 36개, 여

성통알운동단체 10개, 종교계통일운동단체 15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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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극히 일부만 9하고 있31, 주로 외부인사의 초칭 강언이 嗚'은 짓으로 曾혀兎디..S7) 민간단

체의 사최통일교육의 노 럭은 매우 미약하고 이에 대한 징하한 자료 조차 파악하지 %-하고 9)

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정부가 시헹하고 있는 대표 인 사회통일교육은 통일연수윈이 주관하이 통일교육 전문위원,

시-최교-%기관 5i 수요원, 민빙'위강-사 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수괴.정이다, 통일연수윈의 인수

는 초弔인수와 (최연수로 3t뵨되어 싣시하고 있다, 4표 4%애서 보듯이 초1연수는 전문과징

에 1995닌에는 2,5161:9이 교육을 받았다, 전문파정은 통일교A전문위원, 사회교육기판교수, 1긴

1-M·위깅·시. 骨各 중심으로 한 사최교육2윈, 학 1교육요원, 군사교육요원, 공안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다. 이외에도 i·.려지., 교직자, 통일된.린기괸.단체, 학섕]을 데상으로 한 일반과정의 통일
'

연수원 초칭언수 실적은 291회 총 17,123띵을 실시하었다.

순회언7는 시간이니- 거리 둥의 익1으로 제반 어긴상 초청언수에 참여하기 O-1리운 기관이

나 단체의 간부 내지 지역의 여론 l'1도충을 대상으로 통원언수윈의 교수가 직주] 현지릅 빙·문

하어 실시하는 통일인수이다. 1彌1년부터 해외언수가 시작되어 1994년애는 독%f기-연骨, 일

본, 미주 둥지에서, l%5닌에는 미-)[, 러시아, 동남아 둥지에서 교민회 간부, 상시., 주재원, 종

교인, 언론인, 유학At동 해외 동포사최의 여론 선도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해외 순회언수

805명, 2 (내 순최인수 20,785명동 寺 21,590님을 내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玆다.

A표 4% 1995넌 骨일연수원 인수싣적

(단위:명)

(지-료: 통일원,7'昏일어서J,, 일윈,1995, p.366)

사최통일3'It-A은 지<(히 피동직이고 서울중심리이다, 지억사최 차윈에서에서 찾아본 수 있는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87) 통연%·l, 
" 

통일백서),, (서울먁.인 :l, 1095), p. 36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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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의 흔적은 아주 미미한 편이다.

지역사회에서 사회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전문위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교육전문위

원은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1995년 10월 밀 헌재 788명이 전국 갹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다m 이들은 통일교육 전문위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서울에 중앙협의회와 지방에 15개 시도협

의회를 두고 있다. 이들이 1981년부터 1995년 10월말까지 통일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무려

9,50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통일원은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통일교육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원은 통일에 관한 최신정보를 수시로 배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은 북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995년 12월 말 헌재 9개 도시에

북한관이 있다. 북한관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분야의 최근 북한 싣상, 북한주민의 생

활용품과 수출 상품,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화 실태, 남북교류 협력절차.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

을 실물과 함께 패닐, 부조, 모형, 멸티슬라이드, 전광판, 비디오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

해 관람자가 알기 쉽고, 현실감 있게 북한의 실상과 남북한의 통일정책 등을 비교하고 있다.

88) 1986년 개관이래 지금까지 127,165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3.2.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

통일관련 민간단체는 대개 시민운동, 교육홍보, 남북교류,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거나, 평화롱일을 실현하기 위한 면간역량을 배양하고 통일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설림목적을 찾는다. 이 단체들의 활동분야는 주로 연구조사활동을

통해 출판을 하거나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남북의 젼제교류나 나눔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 그리고 이산가족이나 실향민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도 있다, 활동내용과 이념적 성향을 보
a

면 재야와 보수의 구분이 아주 뚜렷하고 그사익에 다양한 이념적 스팩트럼을 볼 수 있다,

80년대 이전 통일유관단체들은 주로 소극적 또는 정부에 의존하는 사업활동을 젼개하였다.

점차 80년대에 오면서 정부의존에서 탈피, 설립목적에 맞게 자율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적인 수준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간의 통일논의가 활성화되어 자율적으로 정착된 이 시기

에는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가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단체별 성격에 맞게 전문화된 것이다.

통일과 관련된 많은 대중행사, 연구발표, 토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통일방안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89)

특히 이 당시 통일단체들이 민간의 자율성에 의해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하여 범국민적

민간 통일운동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단체로 남북평화통일연구소('80년), 민족통일협

88) 통일윈,「통일백서4, p. 370.

89) 같은책, pp. 372-3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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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81년), 민족문촤 일최('81년), 일천만 이산기·족제최추진위윈회('82년), 弔화분제인구소('83

넌), 민주통일촉진회('Sd년), 북한언구소('85넌), 한국통일어성헙의회('85년), 펑최.언구윈f87닌),

한민족세 선교통일]/육윈('87년), 남북통일운동 <·한/l>힙·('87넌), 통일기님사입최('88넌), 통일

교여 전문위윈 
'唱의최('88넌) 

등이 있다.

1920넌대에도 멸'은 먼간 통일 동단체들이 결성되있는데, 과거에 힐성된 단체보다는 디·양하

11 그 던-체의 성걱과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뚜렷한 특섹 91는 단체들이 많아71으로쪄 민간

통일운동이 전<화되어가는 양상을 띠었다, 그 주요 단제들을 살펴보먼 한%발전인구원('%넌),

한우리언구윈('90<0, 민족통일%음화운포1본부C90년), 아시이·사최괴·힉·인구원('91닌), 한민족통일
된

여성힙의회('이넌), 세게한민족펑화통일헙의최('91년), 통일시데인구소('91넌), 다물민족언구소

('91넌), 힌/If칭넌징책인7소('92닌), 북한인1게선운동본부('94년) 등이다.

히 
'94닌에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둥이 설립되이 I/1간차원에서 북한의 인(/1문제까지 촉구

된

합 1 있는 기1끄·이 조성되었디·. 이외에도 딸은 통일운동단체가 섣립됴1었는데 CI 목A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 

대중통일운동단체', 
'조사언51-탄체', 

' 

납북11<류협력단체', 
'

종교계통일운동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간은 민간단체들은 허기· ]인파 지방자치단체의 신고단체 동 다

양한 형태로 촬동하고 있다,

3,3. 사회통일교육의 방법

19Q0닌뎨에는 기존의 봉일홍보기· 지닌 한게를 3복하고 신세대의 데기 둥장, 정보화사최의

도례, 디.잉:한 통일논의의 제기 둠 빈촤된 홍보촨경에 艾과적으로 데응하기 위헤 홍보메체 기

빕 및 영역을 다양화시켜나가는 적극적인 통일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통일홍보의 내용도 통원환겅 변화에 부응하이 통일데비를 위한 정신적 자세 확71과 통일조

국의 미래상에 대한 신념고취 骨 통일과징은 물론 통일 이후까지 포팔하는 종합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3,3,1, 간행물 발간

통일원 발족 이진에는 통일홍뵤외. 괸·<·]된 간'9骨의 1身긴·이 기의 이루어지지 않아 통일혼보

는 극히 부진하었으머, 통일논의도 금기시되는 시접이있다, 그러나 통일원 발족과 더불어 국민

긱-게 저-층各 대싱·으로 한 각·종 정기 · 비징기 통省충보 간행뭅을 수시로 발갼 · 배포하였다.00)

]%ov나(터 국내외 지식兮을 상으로 동일문제에 대한 지식 · 징보 교류외- 통일논의의 징·올

제공히·기 위해 통일/2제 학술71문지인 
'

통윌문제인구'를 걔간으로 발갼하여, 핀A) 인사들에게

團

트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윈 

團 

w

90) 자세한 내용은 
["
통인벡서,, 통인%, 1卽5, pp, 3蜀-3(]2 칩·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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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해 왔다.

1995년부터 민간단체인 
' 

평화문제연구소'는 동일 제호로 속간해오고 있다. 남북대화 및 통일

정책에 대한 해설 참고서로서 
「남북대화」 를 국, 불, 서반아어로 발간, 국내외에 배포하였으며,

동향을 분석 . 정리한 북한자료를 발간, 원내의 관계인사들에게 배포, 연구에 활용토록 하였으

며, 1991년 8월부터는 주간 및 월간 
'북한동향'으로 

대체하여 발간해오고 있다. 1991년 7월부

터는 남북한간 교류협력 진전상황을 정리한 
「
남북교류협력동향.을 발간해왔다.

3.3,2. 시청각자료

1973년부터 t 민족통일의 길7을 비롯 각종 홍보용 슬라이드 자료를 제작 · 보급하였으며, 1983

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홍뵤용 와이드 칼라를 제작, 지하철 3개 역사에 부착하고

홍보광고판을 제작, 전철광고판에 게재 . 활용하였다. 1985년 국唱영화제작소에 의뢰, 
'

통일이여

어서 오라5는 VTR을 제작, 통일전망대를 포함한 각급 교육기관 및 단체에 배포한 이후 1986년

( 

닫宅 가슴을 열고 
t보이지 않는 전쟁 한반도 지금 몇시인가' 등 VTR 자료를 제작 · 배포하

였다.

1990년 이후 VTR, 슬라이드 등 시청각 통일홍보자료 
' 

낱북한 화해와 통일의 긷', 
' 

한민족공

동체 통일방안5 등 5종을 제작 . 배포하였다.

1994년에는 SBS-TV t그것이 알고 싶다5 프로에서 방영된 핵문제 등 시사성 내용을 편집 ·

제작한 비디오 테이프 2종을 각급 사회교육기관에 배포함으로써 남북한 주요 현안에 대한 국

민의 심도 았는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1995년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홍보자료 
1

국민과 함꺼1 가는 통일의 길' 비디오릅 각급 학

교 등에 배포함으로써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3.3.3.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1) 방송을 통한 홍보

1977년 대통령의 연두순시 중 
t 효과적인 통일홍보를 위한 방송홍보 실시' 지시에 따라 1977

년부터 1978년까지 TV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한 통일홍보를 실시하였다. KBS-TV의 
「통일논단

」 과 lvrnc-T 의

� 

「남과 북」 이란 프로를 통해 통일 . 북한관련 내용을 방영하였다,

KBS-TV 대담프로 「통일논단」 은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을 통해 재방송되었으며, Nrnc

라디오는 r낱북 30년」 란 대담프로를 방송하였다. 1979년 후부터 1980년 통일원의 연두

업무보고시 대통령의 
4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 안보 혼보강화' 지시에 따라 방송훙보가 다시 활

성화되었다. KBS, MEC의 2개 TV 채널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 1982년 5월부터 통일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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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송을 깅-화하었으미 효合적인 방송을 위해 지역별 방송펑기·요원을 V고 빈·움을 추적하였다.

19卽년부터 방잉되기 시직·한 KBS-TV의 「Y)-북의 창」 , MBC-TV의 r통일전망데J 동 통

일관련 방송프로그렘 졔작을 지원하는 외에 대북 통일홍보 방송인 KBS 사회교육방송의 고정

프로 r통일로 가는 길」 에 방송해섣자 11정 및 자료를 지원해Y고 있다.

1994년 11월 KBS 사최교육빙'송 
' 

통일열차'에 r통일죄-담」 프로를 신싣함으로써 씩·송통일홍

보를 강촤하고 있다. IL한 1994넌 8필부터 11윌까지 분단상힁·과 통일의지를 주제로 한 TV 공

익굉고를 60여최에 걸처 방엉함으로써 국민의 통일의식과 통일의지-趾 회·산시킬 수 있도록 하

었다.

빙'A-은 물론 신문 · 잡지 동에서도 통일에 데한 국민적 관심을 방영하여 고정칼럼 둥 통일문

제 판련 보도기사를 확데헤나깁'애 따라 자료지원 둥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처나가고 있다.

恭 신문을 통한 存보

R72닌 r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님·북대촤 및 남북교류라는 국가직 당번과제에

비하여 취제 및 31도에 l-여할 인론인의 통일문제와 관tI한 이헤외. 관심을 제고하기 위헤

언론사부설 통알문 연구소 설치를 권유하였트며, 1985넌부터 통일원이 언론사 통일문제언구

1 쵤·성촤 방안으로 학술세미나의 게최를 권장 · 지원히.였다.

언론사부실 통일분제언구소 주최 세미나는 헤딩· 언론사의 지면을 통해 보도될에 따라 동일

문제와 관런한 일반 [민의 관심울 촨기시키는 2정직 효꽈를 거둘 수 있었다,

33.4. 행사를 통한 홍보

1 이동 통일관 운영

국민들의 통앨의지 힘·잉: 및 올바른 통일괸· 정혀을 위한 산 교육장을 Al)공할 목직으로 이동

일+l-을 운엉하었C>.. 통필 관련 시.진, L'(림, 도)L 듕 전시물 94종을 fr7 넌

� 

7월 부신.해운데

해수- 장에서 전시한 것을 시작으로 1972닌 7윌까지 부산, 경남, 경북, 71남, 전북, 충님-, 충북,

경기 능 7개 지%에서 순회, 전시하楚디·,

전시된 내용< 
' 

민족통일의 길'이란 제하의 슬라이드로 펀성, 각함 교 기관 등에 배포하어

오>교육 · 혼보자료로 苟'싱-旦록 하였다,

帥 북한 시국1전 개최

북념의 산하와 지난날의 섕)촬兮속 W을 내- - 으로 하는 긱-종 기록사전파 엉상지.로m를 통해

분던' 진후세대들에게 하나의 혁·토외. 민족이란 일체%l-괴. 통일에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조성

하겨 위해 전국 대도시를 (최하는 데-o-모 전시최를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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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할 산하' 제하의 사진전은 1987년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지역 전시를 시작으로

1987년 12월초까지 부산, 청주, 대구, 전주, 창원, 광주, 춘천, 대전, 제주 등에서 차례로 개최되

었다.

전시기간 중 L0825000여명(서울 301,500여명, 지방 779,7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전시자료

중 대표적 내용을 모아 
' 

가야할 산하' 제명의 사진졉을 발간하였다.

卽 통일관련 강연회 개최

70년대 이후 남북적십자회딤, 남북곰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등을 계기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론통일과 국민의 대북관 정립을 위해 헌지 신문사와 협

조, 1971년부터 1973년까지 「통일과 안보」 에 관한 지방순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1970년 후반 이후 통일원의 장 · 차관을 비롯한 간부진들의 특별강연이 간헐적으

로 실시되었으나, 1980년대에는 새로운 통일방안의 제시와 남북대화 및 통일논의 활성화에 따

라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2년부터 각 대학 통일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특별강연을 비롯, 각종 종교단체, 새마을

교육원 등 사회단체, 공무원 연수기관 등이 주관하는 통일정책 및 남북대화문제와 관련한 강

연으로 통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젼하였다.

3.3.5. 첨단매체를 통한 홍보

최근 개인용 컴퓨터(PC)의 보급 확대 및 이에 따른 이용자 증가 등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인쇄물 등 기존의 홍보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 등 첨단매체를

통한 흥보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1992년 7월 6일 추j데이콤의 천리안n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993년 7월 8일에는 뚜)한국

PC통신 HlTEL을 추가 설치하여 일반 국먼들이 PC 통신망을 통해 남북한 통일정책, 남북관계

진전상황, 남북간 주요 합의사항, 주간 북한동향, 남북교류협력 절차와 동향, 북한관 관람안내,

북한영화 상영 및 자료열람 등 통일 · 북한콴런 정보서비스를 제공밤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통일정책 나도 한마디'라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정

부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4년 8월 1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상담실

에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설치, 전화통신망을 통해 통일방안, 이산가족, 남북한 방문 및 북한

주민 접촉, 남북한간 물자교역,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협력기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함으

로써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지하철

역내방송과 서合 · 부산 등 주요 역 및 공항에 설치된 전광판 홍보를 통해 통일방안과 통일조

국의 미래상 등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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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5 y PC통신 통일.북한 정보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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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 북한 방 통 방안 l
l 13, 납북한 통 ·M·안 X 33. 북 꽹화 뼈 네 l
l ‥. 列討 34, %無 %軻·Il l
( 15, 주요 M북 管의문긴 35, 통일진밍'대 관람안네 l
l 36, 북한자且 안 l
[ 37. 알1q l
l 22. g.북$(y % 41. 통 한마 1
[ 23. 남북1·'t류 관 W규 42. 통 포 ]
l l. 북1·-(류 d. . 1 수%711 i
l 2. 남북 규 1 1 후속bs 51, 통 문 >자공 l
l 61, 통 북한t% l
l . . . . . . m . rn . . . . 團 . . . . . . 闢 . rn 團 團 團 . . . 團 團 國 團 . 間. 團 團 . . . . . . 團 團 團 . 國 . . . . J

3.4. 남북한간 가치관의 차이

님-북한간의 진정한 통일은 단순히 외'弔적인 정치, 겅제, 제도상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짓이

야니다. 아1]]- 보다 더 중요한 통일은 양쪽 주민들의 살의 양식을 통알하는 것이다, 바로 이 통

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간의 실·의 방식의 차이%]을 극복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그

리고 이 노력을 위헤서는 무엇보다도 번저 서로 얼미·니· 다른 가치체게를 지니)1 있는지부터

밍라히 할 필요가 있디·.

남북한의 징우, 공동체의 구]L)[]직 가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라 사회주의라는 대칭 인 가

치제게 위에 세워兎다고 힐- 수 있다, 띠-라서 도식적으로 보지·먼 남한은 자본주의적 가치린·을

지녔으미, 북한은 사회주의적 기·치판을 지 다. 이%'l 남북한의 il·y]적 가치린.은 O 사최의 공

식이데오%L기로서 11<A, 학습체계를 통헤서 주민들에게 A득되기 매분에 님·1+한긴피 싱-딩·한

차이가 존제苟·은 상당 정도 적실성을 지닌다31 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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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 .

- 남북한은 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은 사회주의적 만주주의를 규

범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남한에선 먼주주의를 
" 

인간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주의/s 
M 

시

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로 규범화시키고 있다.91) 반면에 북한에서는 민주주의
' 

를 
"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셩한 정치이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셕으로 규정한다-92) 이러한 개념규정에는 민주주의의 주체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

로인민대중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계급적 가치기준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남한에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다원주의의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에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적 일원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로서 개인존중과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강조된다.S3)

남한에서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먼을 추구하고, 전통적인 시 적 자유에 기초하

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국민 각자가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

구에 따라 그 삶의 조건들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94)

반면에 북한에서의 자유는 국가권력과 대결해 오면서 획득해온 시민적 자유의 개념이 존재

하지 않는다. 대신 국1사회의 통일, 즉 수령 · 당 · 대중의 통일체 속에서 누리는 자유의 개념

이 제시퇸다. 그래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인간의 참다운 자유는 개인의 욕구를 마음대

로 충족시키면서 사는 개인주의적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의 요구와 이익을 부1

중히 여기면서 그에 맞게 살며 활동하는 집단주의적 자유에 있다,95] 따라서 북한의 규범적 자

유 개념에는 개인주의적 자유는 似다. 북한에서 참다운 자유는 집단주의적 자유이다.
m

남한에서의 평등은 기회균등을 의미한다, 남한의 교과서는 평등의 개념을 
"

모든 개인이 자

유를 한껏 누리되, 그 기회가 균등해야 함을 受한다"96>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은 일반

적으로 인격에서의 평등, 법앞에서의 평등, 정치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둥을

의미한다.

북한에서의 평등은 남한에서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된다. 북한에서 평등은 사전적으로 주

로 자격, 권리, 지위, 의무 등에서 차별없이 같은 것으로 정의된다.97) 이 평등은 북한에서 민주

91) 서울대학교 국민윤리 1종도서 현구 ]]발위원회, 「고등학교 국민윤리,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p. 206.

92 ) 리기섭,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7), p. 6; 이종석, 
" 

남북한의 규범적 가치비
교5"

r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 모색4 (서울:세종연구소, 1995), p, 218. 재인용,

93)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고등학교 정치 경제」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993), p. 22.

94) 서울대학교 국민윤리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같은책, p. 167.

95 ) 리재권, 
"자유에 
대한 주체적 리해," r철학연구4, 1992년 제1호, p. 36; 이종석, 같은글, p. 220 재인용.

96 ) 서울대학교 국민윤리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같은책,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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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싣현을 위한 기본가치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깆·지 J봇한다, 북한에서 사최공동체 내의 인

간관게에서 평兮보다 더 중요한 짓은 힉1$적 동지애이다,

l

3,4.2. 바탐직한 살의 방식에 대한 차이

남북한은 바람직한 Al·의 빙'식에 대헤서도 다르다, 즉,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그것이다, 남

한에서는 사회구성윈 긱·지·의 독립적인 希이 싱·대직으로 비중있게 강조되는 데 비해서, 북한에

서는 집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이 우선31으로 상정된c).,

남한에서 필사봉공헹위는 하니·의 미덕이지만 북한에서는 누3Lq·가 체헌해야 할 기본윤리에

해딩-힌·디·. A·은 멕릭-에서 님'한에서는 국가와 게인간의 관게를 대립과 조화속에서 찾는다. 공동

재속에 개인의 各리외- 국가의 윤리가 제거·기 있다. CI렇다고 남한에서의 윤리가 단순히 서구

적 게인주의에반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한에서 공동체 인식의 한 부분에는 여진히 국

기.에 내한 개인의 힌신을 요구하는 크-1/1이 지-리집·고 있디·.98)

A탄주의에 기초한 북한사회에서는 ii-IA}차원에서 국기·와 게인의 갈둥은 상정될 수 飯디.. 이

사회에서 국가와 개인은 걸가된 하L)-로 인식퇸다. 집딘주의는 사회주의 셍촬의 기초로 북힌프1

법에 v·정하고 있다, 북한011서 국가는 개인이나 가족에 앞서는 서-X신적인 가치를 지닌 집단

이다. 집탄주의에 뎨한 높은 깅-조는 북한에서 집단주의적 싱1멍관으로 응축되어 니.타난다, 1단

주의적 /%띵관은 집단주의적으로 실·머 발진하&]는 사회적 인긴·의 본성지 요3(로, 게인의 )7끽

보다 사최적 정치적 T]난의 생띵이 더 귀중하며, 게인은 자기 생몃의 모체인 사회정치적 1단

괴. 중심인 수령에게 충실헤야 한다는 관71으로 규정된다.99}

바람직한 인간헝에서도 님'북한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님'한에서의 비-림·직한 인간형은 자유,

빙둥, 복지, 인긴-존중 昏 삔주주의의 이러 가지 가치들을 생骨화하는 민주시민인 동시에, 전통

各리에서 강조하는 이러 가지 가치들을 네먼·-퇴·한 보산, 대인, 군자 등의 풉성을 골고루 깆·춘

사람으로 표험된다. 이에 니헤서 북한7 혁1%A 수령관에 입거'헤서 사최징치적 생r%체 속에서

일심단짇과 히명직 의리, >지 骨 지키며 충성, 且성의 -8-리를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을 이상
'힝의 
인d·으로 본다. 이러한 인간'형을 이른비- 주체헝의 공산주의직 인간이리-고 한다, 이 인긴·

힝은 한마디로 사최정치적 A%Iv을 니 귀중히·게 어기는 자주적 인간, 주제헝 인간으로 v-정된

디·. 주체형 인간은 사최정치직 A%7체안에서 자기의 3]무외. 역할을 인서하고 헹동할 수 있는

사럼', 즉 
" 오직 딩-과 수렁의 링도 밑에 

' 

Il$적 의리와 동지애로 2게 응처 인민데중의 자주성

團 團

a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07) [조{'1믿' 시.진 2J, (%8양:사최과학출7]·사, ]勢2), p. 797.

96) 이종석, 같23:-f·, p. 222.

A ) 리경님', 
" 

개인7의리 S닝관에 비한 7]단7-의적 셍)tMt}·의 71·다운 Y월성," ['省학연21(,, [開2넌 제2호,

p. 37; 이종석, 같은렬·, ]]. 224 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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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몸管쳐서 투쟁하는 사람"을 일컫는다.100) 혁명적 수령各을 인생

관의 핵으로 한다는 이 주체형 인간은 북한사회의 이상적인 인간의 전형으로 주체사상교양으

로부터 만들어진다.

3.4.3. 정치와 경제 험상 인식에 대한 차이

남한에서 정치적 주체는 개별 사회구성원 혹은 집단 등 다양하게 적시된다. 그러나 북한에

서 정치 주체는 혁명의 주체이기도 한 수령 · 당 · 대중의 통일체로 규정된다. 따라서 정치의

내용에 국가와 개인, 개인곽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징등관계라는 것은 상정되지 않는다. 그

러다 보니 남한의 정치관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나 각 사회세력들 간의 갈둥과 조화가 문제

시되나, 북한의 정치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대립되거나 분리될 수 없는 사회정치적 생명체 내

에서 결합되어 있는 통일체로 인식된다. 이러한 겯합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거의 완벽한 포섭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국가에 의해 개인이 거의 완벽하게 포섭되어 있다는 사실은 북

한의 규범적 가치속에 권력획득을 지향하는 복수정당이 전제되는 다당제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복수정당제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남한과 대조되는 凍이다.

남한에서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선거를 통해서 대중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증받게 되어 있

다. 쁜만 아니라 특정한 지도자가 대중으로부터 아무리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기제에 의해서 그의 연임에는 제한이 따른다, 이는 어떤 최고지도자도 욕망을 지닌 인

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명제 위에서 지도자 교체의 길을 제도화한 정치관에서 비롯되

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공식논리에서 최고지도자는 수령 · 당 · 대중이 일심단결의 통일체를 이루는

대가정의 가장으로 언식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인 대중이 가장인 지도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수령온 이 점에서 전

능의 완벽한 지도자로 전제된다. 따라서 북한주면들에게 최고지도자는 북한식의 모든 덕목을

지닌 주어진 전제조건으로서 받아들여전다. 그래서 북한에서 정치는 죄고지도자가 베푸는 대

상으로 간주된다w 이 정치의 기저에는 수령의 믿음과 사랑이 전제된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사

랑에 기초해서 베풀어지는 정치에 대해서 대중은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하게 되는 것이다. 바

로 이러한 지도자 인식속에서 다원적 견해를 지닌 복수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의 의미는 존

재할 여지가 似다. 특히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지도자상에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한 최고지

도자의 선출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상정될 수 없다,101)

100 ) 김정일, 
"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r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

집, [평양:조선로동당출휸사, 1992), pp, 161-162.

101) 이종석, 같은글, pp. 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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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한사최의 v·범적 경제가치는 시장경제라고 할수 있다. 납한사회의 지향체인 자유

민주사최는 민주주의와 시징·겅제라는 Y가지 기본원리에 의하여 운영된다. 시장겅제는 사유제

산과 영리추구-趾 인칭하는 개인7의이며 지.유겅젱合 뵤장하는 자유주의이다, 납한사회의 7-1컥]

적 겅제체제는 시장징제체제이고 개인주의 원칙에 서 있으머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지.유겅쟁의

윈리에 기 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규범적 경제 인식은 집단주의 윈척에 기초句 있으며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

유%l- 게픽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경제체제를 
'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로 -v-
w

정하고, 경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의 질서가 Y]0주의 원칙에서 세워진다고

주장한다.

남북한 징제인식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립경제에 대한 인식이다. 남한의 경우 지

급까지 자기편걷적인 겅제구조보다는 세계겅제외.의 상호의존의 유기적 겅제관게의 확장을 하
a

나의 겅제이념으로 발전시켜 왔다. 물론 그깃이 종속징제구조논쟁을 불러 일으키지만 세게경

제와의 상호의존 증대가 남한 경제의 규7]적인 인식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반민에 북한의 깅우 깅제구조의 일국적연 자기 완짇성을 지향한 민족경제체제를 이념형으

로 지향헤 왔디-, 북한의 지·립적 민족겅제는 자립성파 주체성을 본성으로 하는 겅제로서 섕1산

의 인적 및 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뿐만 아니라 민족국가 네부에서 AA산소비적 인게가

毛·걷되어 독자적으로 제생산을 싣현하여 나가는 경제체제이디-,

4. 면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적 방안 모색

4. 1 .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전략 모헝

납북한 민족간에 이질화된 십티적, 唯동적인 인간특서을 번화시키기 위한 비고t직 장기긴·에

길친 <·<럭이 바로 교육의 역할이라고 볼 수 웠다, 이 억할은 징·기성을 띠머, 또 깅·제성이 아닌

긱- 개인의 자발성을 진 로 한다는 주]에서 다른 영역에서 민족공동체 헝성의 노럭과 큰 차이

가 닌·다. 민족공동체 헝성을 위힌- 통일교퍽의 모힝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102)

칫쩨, 사회신택모헝이다. 사최신니모헝은 동질촤의 빙향을 기셩세데가 미리 징하고 이를 ·側

은 세대 또는 일반국민에게 수 - 하도복 일사불린·한 교육을 중잉·집중식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하니·의 안 또는 동질촤의 방향이 징정된 이)q-(물론 국면의 이름으로 걸정된 안 이어야할 깃

임), 교v자들은 설정된 목표에 데한 이의를 제기하는 젓은 이S1고, 딘·지 이 목표날%에 전릭

투구하는 의무와 책임이 크게 깅·조된다.

이 모'힝 서는 다읍의 단계로 통일교육을 전개하리고 한다,
m m

m m q p J

10레 문용련, 
;' 

민족동짇싱 제고를 위한 교-H·전략," ["교· 학언21(,, 제28권 3호, 한<·;교육학최, IW0, l·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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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기성세대 혹은 국가(정부)가 남북한 간의 민족이질성 요소를 대비시켜 비見한 . 후, 0중

하나 또는 절충한 모습을 선택결정한다.

卽 이 선택된 방향으로서의 동질화를 교육의 목표로 설정한다.

卷 이 목표에 따라 학습내용, 방법, 평가를 실시한다.

劣 이 목표수준에 학생이 얼마나 도닿했는가로 교육의 성과를 판단한다.

둘째, 개인 선택모형이다. 이는 동질화의 내용곽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질적 요소를

피교육자들에게 공평하게 제시하고, 푀교육자들의 기호와 자의적 선택에 맡는 방법이다, 이 모

형에서는 민족간의 이질적 요소를 좋고, 나쁨 또는 적절, 부적절의 차원으로 비교하여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게하는 실천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즉 이질적 요소를 공평하게 A 취급하고, 양자

를 모두 교육내용으로 도입해서 가르치려고 한다. 최종의 선택은 학습자(예컨대 학생자신) 자

신이 하게끔 일임한다.

이 모형은 동질화의 방향에 대한 기성세대의 선택과 결정을 유보한다는 점에서 장점과 단

점을 동시에 내포한다. 장점은 동질화의 방향을 에워싼 기성세대간의 논쟁과 대립을 비켜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은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앴다는 점

이다.

셋째, 판단력 증진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이질적 요소의 어느 한쪽은 내면화하거나, 어

느 한쪽을 지지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두 요소를 비교하고 판단해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하

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이 입장에서 볼 때 동질성은 어떤 가치의 내면화나 새로

운 가치의 선택과 변화에 의해서 이루01지는 것이 아니라 동질성을 추구하고 논의해갈 줄 아

는 판단능력의 증진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판단력 증진모형은 동질성 회복의 근원적 능력을

개인에게 두고, 이 기초능력을 키우려 한다는 점에서 세 모형중 가장 교육적 원리에 부합한다.

다만 이러한 기초능력이 어떻게 하면 실제로 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교육방안에 대

해서 아직 뚜렷한 대안을 내세우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다,

세 모형중 판단력 증진 모형이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교수.학습의 모형으로

격절하다고 관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된다.

1 궁극적으로 민족동질성 회복과 제고의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지적 수준과 판단력에 의

존할 수밖에 飯다.

慘 기성세대 혹은 국가가 동질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卷 민족의 이질화 문제는 국민간의 가치의 다양화와 구분되기 어려우며, 국가(정부)나 기성
L

세대의 일방적 결정은 민주화, 개방화의 시대 조류에 毛맞지 않을 수 있다,

和 사회, 도덕적 문제에 대한 판단능력의 고양이 교육적으로 가능하다는 교육심리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원리를 동질성 회복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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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싱·의 이유로 판단릭 모힝이 장차의 동질성 회북교육의 모형으로 적합·하다고 뵨다.

민족공동체 수7]을 위한 통일교육 수업방셔은 
" 

이짇화의 사베집" 수준을 뛰어 넘0-]야 한다.

남북1긴족간의 이짇최. 사레를 모아 놓고, 그 분제접을 부각시컨 후, 그에 대한 해걸첵을 제시하

고 읽고, 외우고, 시헙치게 하는 일이 이질촤 극복을 위한 교육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기 Iq1문

이다. 이질叫 사 소게식 수업빙·안은 다음파 같은 문제짐을 깆·고 9)다. 첫쩨, 이질화 사 t

싣상 끝이 %이 게속 발/%하는 깃이기 떼문에, 아무리 해도 완전히 5르칠 수는 없q.는 깃이

다. 둘께로 각 이졀화 사례에 대한 단일 헤결책의 제시기· 쉽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V 않다

는 것이디-. 세찌로 이질화 사레에 대히·어 읽고, 외.원고, 시험치서 얻은 높은 젊수가 곧 
" 

최복

된 민족 동苟성55의 징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판단럭 증진 교수 학습 1모헝안에신 구체적 이질촤의 사레를 분석하고, 비교하며, 대안을 칩·

도록 노럭하는 중에 이질화의 시.레를 콴통하는 우1리를 발견케하고 습득케하는 수업방안이 비.

람직하다고 )g각-한다. 이 수엽1·%인·은 1이진촤 사 제시 借 문 점 부긱·, 인지 성 안 찾기

(43 내안을 비교하기 卷 하나의 안 선택하기 % 안에 따라 헹동하기의 순서로 진宅된다,

요킨데 7신 이질최.의 사레를 제시하고(1), 이깃의 십긱·성을 학생들이 알21) 한 후(借), 이질화

의 극복을 위한 대안을 생각게 해본다(卷), 그리고 그 A각-한 내안의 하나 하q.에 대해서 장단-

접을 분석헤 보게 언습시킨니.(언)). 이떼에 미래에 대한 예상과 기대를 꼭 포힘·시킨다. 그리고

21.중 그래도 기.장 그럴듯한 것을 하나 고르게 하고(%), 이 선테한 대안에 부합하는 헹동(曲)

을 히.도록 한다-

이것은 谷사 L, Koh1berg가 도딕적 7제 시패를 제시하고, 이깃을 자꾸 풀어보게 힘·으로서

도넉분제 헤결에 대한 일빈·적인 핀·단능 을 증신시키리11 한 깃과 같다, 이깃은 또 딧셈, 펠샘

을 언습'힘·으旦씨, ·전'허 세로운 9신·문제를 骨 수 있도록 대비시키려는 것과 같은 아이디어다.

민족공동체 형싱에 내한 일반능럭은 데체로 내 가지 톡%으로 기술될 수 있다, 칫찌] 이 능릭

은 이질촤의 사21)외- 사 를 관통하는 원리의 습득을 의미한다. 吾째, 이 능력은 이질촤 사레의

1 의테V를 가리키며, 특히 자아 중셤성을 2피한 이짇촤 사레에 대한 논의 농 을 가리킨다.
" 

이 1촤에 데한 뇬의<· 
" 

은 시·림·에 따라 이러 수岳으로 니-틴·닌·디·고 볼 수 있다. 어리 가지 대

인·을 상호비3)(曾 昔 
t>H초< 
것5 걸국 자기시·신의 시·이· 중심성에 빠지지 임'2&, 사기의린에 대

헤서 조치.도 3자의 객)J·프] 인·IA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즉 나의 V장민·을 주장하는 깃이

아니라, 타인의 3]징·(other's perspeclive)도 분히 고리할 줄 아는 項이다. 2%W , 면족 이질촤에

대한 논의 능럭은 일종의 사회적 기능 또는 사최 문제해걸릭과V 같은 개hi}이라고 날 수 있다.

사최 문제해짇릭이란 자기 자신반을 이·는 이기주의나 독단 서 1<억Ll· 사최적 
<
l
:

f칙을 지키V<서

0- 시v-과. 힙 L히-5<, 지.기 지&l-은 설론, 斗기기- 속힌- -공동체의 번잉에 기이힐· i 있는 능력이

다. 남북한간의 민족동짇성 회목의 문제는 견국 서旦 다른 체제, 이데올로기, 가치관을 기.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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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온 사람들끼리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가 하는 공동체적 조화의 문제다. .

넷째는 민족이질성 복을 위한 교육에서 목표로 삼은 기본능력은 이른바 초인지

(metac%11ition)적 요소를 갖는다. 초인지란 
" 

민족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

게 해야하는지를 알려주는 절차와 지식에 대한 기준과 탐구방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초

인지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해결력이 높다. 또 초인지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

신의 견해와 주장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가 있다. 남북간의 민족이질화에 대한 초인지 수준의

제고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결방식의 세련성을 도모할 수가 있다.

4.2. 최첨단기술의 통일교육 매체 활용방안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에 1995년부터 2010년까지 45조 673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젼

하였다. 한국의 정보화 추진과제를 보면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정보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정보화기반 구축, 지식기반 고도화를 위한 학술연구, 산업정보화 촉진을 통한 기엽의 경쟁력

강화, 정보화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활용도 제고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원이 이러한 정보화 사업을 통일교육에 이용하려는 게획이 나타나 있지 않다.103)

또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C-1불어 시공간의 제약에 구애밤지 僧는 상황에서, 멀티

미디어 시스템, 하이퍼 텍스트 시스템, 초고속 정뵤통신망 등과 같은 하이테크 기술이 융합되

. 어 사회 통일교육현장에서 실용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4.21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활용

멀티미디어 기술은 어느 특정분야만의 독립적인 특수한 기술이 아니라, 정보처리 기술이 발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고도화된 정보처리 방법이다. 멀티미디어는 컴퓨터 분야의 독

립적인 산업이나 기술이 아닌 21세기 복합 산업기술로 대두된 것이다. 즉, 멀티미디어는 최첨

단 하이테크 기술과 영상문화의 결합이다. 멀티미디어는 모든 문자, 음향, 사진, 그래픽, 애니

메이션 및 영상 둥 개개의 매체를 컴퓨터 기술로 통합하여 모든 정보의 편집, 가공, 저장 및

전송이 용이하도록 디지탈화된 양방향 복합매체를 의미한다. 산엽측면에서의 멀티미디어는 가

전, 컴퓨터, 통신, 출판, 신문, 방송, 음악 및 유선방송의 융합이며, 기술측면에서의 멀티미디어

는 매체 통합과 융합, 동적환경, 대화형 환련 및 더지탈 환경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에서도 멀티미디어를 광

범위하게 이용된다. 멀티미디어의 기본 기능을 이용하면 의사전닿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

103) 이철수, 
4[

국내정보화, 어디까지 왔나," 
f국책연구1, 신한국당 

-d-책자문위원회, 1996, 가을호, pp.

204-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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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사 
·1달 
과정에서 발A&]하는 시간과 꽁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는 문지.,

그림, 음성, 읕향, 애니메이션 및 비더오를 복헙-적으로 사용하여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인터페

이스의 기능을 향상시 ]다.

밀티미디어 시스뎀은 (l) 학습메체로서의 이各 (2) 교사의 수업 보조 도/ (3) 학습자의 학습

V구 (4) 학습 진단 
1길 毛가를 위한 도구로써 교육적 촬%을 힐· 수 있다. 이외. 같이 멀티미디

어 시스8])을 통일교육분이페서 촬용하면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ul, 교육에 소

요되는 시간 및 비성-의 김·소는 꿀론 학습의 개벌촤, 상호작용성, 표준화, 체개촤, 띤이성 등의

교육효과의 증毛이라는 이러 가지 且과를 일을 수 있디·.104)

통일교육의 대싱·인 일빈· 시민은 인성, 적성, 태도, 인지양식, 언이y럭 및 신수학습 정도 둥

에 있0-1 다양한 개인차를 깆'고 있다. 기존의 교수.학습)A'법에서는 이런 개인차가 무시되었다,

그런데 밀티미디0-1를 이펑-한 교· 시스템의 장짐은 게인차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죽,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 개떨촤된 학습네용을 제공하므旦, 사용자는 %인적으로

필요한 네용 습득에 집중省· 수 있다.

멀티미디어 시스%의 기본 특성인 상호작各성온 학습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旦 수업에

71하게 되므로 궁정적인 테도를 유지할 수 있으1]], 수업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 기최를 제공한

다, 교사에 의坤 주도되는 기존 빙·식에 비헤 학생에게 많은 자을권을 부여하므로 교육의 효율

을 높일 수 있을 찰만 아니라, 기존의 첵으로 된 ]p-제, 오디오 교재에서 제공 못하는 y$·향성

을 구헌하므로 학合성취도를 항상시킨다, 그리고 기존의 교제 제작방식에 비해 멀티미디어 시

스뎀의 교육네용 수정, 편집은 매우 효과직으로 이루이지미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될 정우

새로 네용에 대한 전달은 거의 즉시적으로 시31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전달매체를 내용특

성에 따라 적절하게 전달하므로 효율적으로 교육체제를 판리할 수 있으머 다양한 용도로 제촬

용이 가능하다.

또한 벌티미디어 교육시스텝은 대부분이 컴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윈하는 시간

에 교육에 임하므로 학습자는 별도의 교육에 필요한 시긴에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단지 윈

하는 시간에 A퓨터를 기·동시키떤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개인적으로 어-T있는 시간에 꾄한

장소 서 필요한 Al(육各 1計을 i 있다.

It티미디어 시스뎀이 %)- )하고 완버한 교육체제는 아니지만, 이제까지의 모든 교육매체에

비'헤 기·징· 효율이이:E 효괴.적인 매체입에는 틀림但으미, 세로운 시스템에 데한 이해y]. 도입을

위한 의지 및 활성촤를 위한 노릭이 뒷반침 된다면 통원교육촨경 인화에 데한 하나의 대안으

로 쵤·-W한 수 있을 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멀디미디이 시스템을 교육 헌장에 도입하기 위해

團

團 團

團 團 團 團 a 團

團 團 團

團 

w

104) 쵱·선제, 
"

21세기블 대비한 초등 교수,히·ty 방·1-s에서의 7]퓨너 촹경-:f 2)세기를 데비한 초능교피. 교

A·학의 정s-]파 ia . 학습방}%의 히-색4, 팡7교A-대학교 초·등연7소, IA5, pp, 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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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초기 도업 비용문제, 멀티미디어시스템을 활용한 교수 학습 소프트웨

어의 개발 문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적자웜의 양성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4.2.2. 하이퍼텍스트(Hypertext)의 활용

기존의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특정 대상, 특정 주제만을 다루며, 한정된 정보의 양과 고정적

인 정보조직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형태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비효율적이었다, 이젠 학습

자가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인지구조에 맞게 조직,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효율

적인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학습도구가 하이퍼텍스트이다,

하이퍼텍스트란 컴퓨터의 저장능력과 임의적인 접근능력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학습유형과

필요에 맞게 학습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상호작용적이고도 비격선적인 텍스트구성을 위한 전

략이라 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 시스템105)은 학습자에게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그

도구와의 상호작용이 생성적(genemtive)인 결과를 낳도록 한다.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은 인쇄 매채와는 달리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래픽, 그래프, 비디오 화

면, 소리, 음성 둥의 다매체적인 정보를 노드 에 포함할 수 있고, 그 제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학습자의 연상, 필요, 흥미, 인지구조 등에 맞게 자유로이 렁크로 연결할 수 였다, 또한

기존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보다 분지의 능력이 뛰어나고, 시각적인 브라우저(browser)를 이용하

여 학습할 내용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특정 학습내용을 여러 수준으로 다루어주므로 다양한

선수 능력을 가진 학습자를 포용할 수 있어서 학습의 개별화가 최대로 확대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교육적 잠재력을 다음과 같이 요약105>될 수 있다. .

T 탐구학습을 촉진한다.

하이퍼텍스트에서는 학습문제해결을 학습자 스스로의 방법을 통해 탐구학습적, 발견학습적

으로 진행하게 된다, 브라우징과 탐색을 통한 자유로운 사고 과정 속에서 학습자는 학습내용

중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하이퍼텍스트 데이

터베이스 속에서 탐구하면서 자신의 지시구조를 형성해 나가고 세련화시키게 된다.

卷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을 촉진한다.

105)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이란 비연속, 비계열적인 텍스트의 원리로서 사용자의 연상(associa5on)이나 필

요 그리고 홍DI에 의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구가 생기면 하이퍼탁스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브라우

징(browsing)이나 탐색(navigatio띠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 적인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

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은 정보의 기본단위인

노드 <node)와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링크(link)로 이루어져 있다,

106) 촹선채, 같은 논문, pp. 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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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적인 학습겅 에서 딜·피하어 다양한 학습의 방빕들을 시도할 수 있2 학습자의 연상파

충미, 그리고 필요에 의해 디·매 적인 학습내용을 링크로 연결苟 나간다, 융통성 있는 학舍파

정에서는 학습자들이 憎7]似이 짐정히·2, 힉·습과정 평가하고, 고도의 사고 기술(highe, o de,

Illiukit唱 skill)을 적- - 헤 니.간디-,

卽 학습지·의 내리인 
'하습동기를 

유빌·한다.

인간사고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시스템이므로 학습자가 자신의 총미, 연상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징보들을 팀7할 수 있다,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분히 민.족시키 동

기촤되미, 그 건과로 나온 학습의 산물이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깃이 되고, 그것을 통해 더 셤

도 있게 학습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기· A-지된다.

1 어러 학문분이·가 판런된 학습내용의 힉·습에 효과직이다,

하이퍼떼스트는 풍부한 학A-정보를 AL합한다. 광넘위한 침1사항을 포합시겨서 다양한 시갹

과 맥락 속에서 학습내용을 심도있게 이헤하V록 헤준다.

% 비힝식$]인(no)l-t'ormao 과목 학습에 효과&1이다,

하이퍼텍스트의 노드들은 독7]적인 모骨이므로 각 이론 혹은 관점들에 관해서 긱.기 독랍적

으로 다루고 괸·린된 부분에 대헤서 (c(한 인결을 헝성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구조

회·힐' 수 있다, 이%-l 하이퍼 스트에서 헉·w지.는 어느 한 이론에서부터 히·습해 나가다가 3질

한 부분에서 다른 이론에 관한 노드를 링크로 연절하여 다중 윈도우싱·에서 시되도록 한뒤

두 문서를 나린·히 놓거나 혹은 ·겁치기.먼서 그w 내A을 비교 대조헤 昏 수 있다,

Z 여러 수준의 선수 지씨을 포힘·할 수 9)다.

학습지·0 긱'기 다昇 선수 지식의 수준은 가지고서 
'아솝에 
71하기 마 }이다. 하이%1택스트가

제곰하는 비직신적인 힉·습촨깅0]l서는 힉·솝자기- 자신의 수눙럭수준에서 <j.당할 수 있다1{ L.

끼는 %1이까지 이·습함 AC. 있니..

C ) 디-잉·한 A형의 학습정닛를 제공릿· 수 있다.

하이피텍스드는 전달한 수 있는 정보의 -H-힝에 있어서 텍쇼트로 된 것 이외에 Cl 괵, o)1니

매이선, CI림, 소리 등의 다매체3인 학습징보를 노드 曾아 전달할 수 있다. 어러 매체wt c/-

성되어 있는 학솝정보는 원괸·d 방빕으로 하이피텍스트 데이터메이스 속으로 구성되고 조작되

tyJ 로 �]니C지·는 기·징· 적절한 헉·合자[(·을 이정.하여 이러 학合내용을 반吾 수 있5-( 힉.습지.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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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스타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습자극을 링크로 연결할 수 있다.

卷 학습자 상호간에 학습을 고무시킬 수 있다,

학습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도록 하여 학습을 집행하다가 특정 학습내용에 대한 자신

들의 해석이나 비평을 연결해두연 다른 학습자들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학

습 환경은 협동 학습이나 협동 작업을 위한 좋은 도구로 하이퍼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卷 아이디어의 정리 및 사고력의 신장을 돕는다.

학습자가 학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이퍼텍스트는 문제 자체는 물른이고 문제의 해

결 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각종 지적인 도구들을 제공해 준다. 유용한 정보들을 복합적인 연

상의 방법으로 찾아보면서 학습자는 학습 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개념적 모델을 형성하게 되

고 그 모델의 보다 나은 표현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이퍼텍스트에서는 단편적인

사실들의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간의 관계를 학습하도록 하므로 학습자의 사고를

도울 수 있다.

4.2,3.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가상학교

컴퓨터가 멀티미디화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고속으로 그리고 양방향으로 전달해야

하는 컴퓨터 망의 필요셩이 대두됨에 따라 초고속 정보 통신망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초

고속정보통신망은 초고속 정보통신에 관런된 망구축, 관련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총

弔한다. 그러나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단순히 최첨단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통신망 둥만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이용자가 필요로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서비스

를 대량으로 모든 지역에 걸쳐 시간적 제약없이 신속하게 전달107)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이다. 초고속정

보통신망이 구축되면 통신, 전화, 영화, 비디오 게임, 데이터, 신문, 잡지, 출판, 음악, 방송 등

모든 기술과 문화가 하나로 묶여진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모든 정보가 디지탈로 처리되

기 때문에 전송이 118F르고, 원활하고 정확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하고도 원하는 자료를 즉

각 주고 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2015년까지 모든 교 실, 학교, 도서관, 연구소, 병원 및 공공기관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하]J로 연계하겠다는 행정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이의 파급효과 및 상승효과는 교육환경 전

107) 초고속정뵤통신망은 디지탈 기술을 이용하여 광섬유로 각종 모든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통신기반이

다. 이첫을 이용하면 약 10억비트의 양을 단 1초만에 보널 수 있다. 이는 책으로 보먼 2백자 원고지 2

천장 분량의 책 156권이 단 1초만에 상대편에 도닫하는 젓이다. 이것은 기존 팩시밀리보다 10만배나

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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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임칭난 빈화와 계'헉을 가지올 깃이다. 진국5)l-모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1격)l'[육, 원지

진료, 화상최의, 제텍d무, 제택교육, 홈A핑 및 홈tw킹에 관한 미래의 한국상을 제시하고 있다.

초고속 통신띵·에 의헤 실힌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가장 효과가 거데되는 분야가 가상학교

(visual sc hool)의 계념인 윈격교육이다, 기존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빌·는 교육폐턴으로부터

탈피한 원격교육이 이루어지빈 이디에서q· 인졔나 제백교수 학습이 이루$]짐 수 9)게 된다.

우리나라와 갇이 지억간 격차가 심하고, 과밀학3과 지빙-분교가 많고, 장 자 교육기회가 제한

퇸 데에서는 어기에서 비롯되는 嗚'은 문제들을 보다 쉽게 헤질헐· 수 있을 짓이다,

$고속정보통신밍-이 힝성되면 통일교육에의 촬용기·능성은 다음과 같더·.

03 초고%정보통신망은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교-4져.료를 데이터베이스로 31축하이 인제, 어

디에서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교斗내용을 공함으로써 히일화된 교과서의 네용을 탈피

한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a

替 {J자도서괸·, 전자미술핀· 동의 구축을 통하여 전문자료의 검섹을 용이하게'합으로써 발견

학습, 탐구학습의 보핀촤를 가능하게 할뿐만 아q라 정보검색에 필요한 시간과 직비를

최소화한다,

卯 학교와 가정을 연겯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학교를 지역사최 교육의 중심인 터uport의

기능을 수헹할 수 있으이, 이로 인해 필생교육의 헥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Cf 원격교육을 구헌하여 교육의 지역빌 격차를 극꽉할 수 있으머, 해외의 초고속징21통신망

과 인)]1하여 교육의 장을 파데할 수 있디·.

% 히·생, 교사, 학부모, 외부 진문가간의 토론, 공동연구 및 자료교환 듕을 구현하여 힙럭학

습 및 토론학습을 실헌함으로써 교육촨경의 양적, 질적인 풍$C필과 효율성을 공한다,

4.3. 민간사회단제 활성촤와 「통일정보 1짓 교육에 관한 지역센터, 운영

4.3.1. 민간사회단체 활동의 활성화

통일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억할이 보다 중대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징부는 통일

논의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과 
'f:]·께 
데북지원旻제

있이서 ·창구딘-일최.를 주장하고 있디·. 昏일논의애서 정부가 즈장하는 역할은 다음 세가지 31장

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109)

1) 통일정책의 일괸·성 및 友- 성의 화보는 당언히 징부측의 책임이라는 인A이다. 이기에는

다음과 간은 우러 베분이다. 첫쩨, 통일논의가 다원촤되고 통일운동이 무분벌하게 전게됨으로

써 국易이 분얼될 경우, 정부는 국민직 합의에 기초한 대북징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수

團 團

團

p p 

團 團 團

團 團 團 團

r 

團 團 團 團

108) 조민, 
" 

통인피.정과 VI간단체의 역省'," 
l'
통일 제 특W학술최의,, 힌·국징치학회,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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飯다. 둘째, 북한이 민간차원의 통일논의 운동을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이용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리고 셋째,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전 및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의 자의적인 통일논의 운동은 억제될 필요가 있다.

2) 정부는 통일논의 수렴과 조정의 주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통일논

의의 수렴 및 취합과 조정은 남북판계에서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는 정부가 담당하여 이를 통

일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톼당하다고 한다.

3) 남북한간 개인 및 민간단체간의 교류 접촉이 이루어절 경우 이에 대한 션변상의 안전 문

제라든가 또는 북한 사정에 대한 안내의 역할을 정부가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통일논의 운동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과정에서도 정부주도의 역할은 충분

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창구단일화 문제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

기본합의서, 제3장 18조109)에

근거하여 대북지원을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단일화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대북지원 창

구를 대한적십사 이외의 별도 창구를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대북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

려때문이다. 설제 종교계에서의 종단. 종파간 대북선교에 있어서 선점효과를 의식한 나머지 무

분별한 대북지원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정부로

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한계가 극복되지 2는한 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간 교류가 불가능한 가운데 분단상황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질화의 심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걸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남북한의 분단을 영구이 고착시

키고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남북한의 이질성의 심화현

상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현재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수세적. 소극적 태도에서 기인함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남한 당국의 민간부문의

통일운동에 대한 억제와 민간단체의 남북한 교류접촉에 대한 통제도 이 분야에서의 교류의 활

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사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세기를 지배해온 양대 이데올로기의 실험적 경쟁이 자유맨주주의 승리로 끝

난데서 오는 당연 귀결로서 
"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라는 역사적 큰 흐름을

반영한 자신감을 표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남북한 민간단체에 의한 대<첩叫 및 교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단계라고 하겠다.

109 ) 제 3장 제18조에 
"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

의 실천은 쌍방 적십자탄체들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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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남북한관게에서 북한측의 자발적인 테도 )11화를 통헤 사회 분회.분야에서의 교 7-의 唱·

성촤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낳가능한 실징임은 깁-안할 때, 이러한 교착상대를 타개할 수 있

는 骨파구의 미곡1< 우리 정부의 과감히그1- 진취적인 길딘릭 달리 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겅우에 탄기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징'기적 관점 서 양보를 통한 신뢰성의 획·보에 초접음

및·추-L 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Z·게는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윈관·계외. 몽제

Y 1로 3]-성된다. 4표 5>에서 보듯이 1형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내한 지원과 통제가 동시에 이

부어지고 있는 경우를 상정한 길이디-. 11형은 정부지원은 전허鼓는데 오히리 민간단체에 대한

통제만 하는 겅우이다. 111형은 징부의 지원은 있되 통제는 없는 경우를, IV헝은 정부의 지원도

통 도 없는 겅- 를 말한다. 이기에서 정부의 지원은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췌손시키

지 鶴'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정적 후원 또는 법적 제V직 지원을 의미한다.

K표 5% 정부 민긴'단체 관게 모 형

l l 기 · 간데 뾰 l
l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 -

,L,..-l-.--d/-...-.-//-.- - - IC-.-.-

그 린테 민간단체의 성격, 정부와 관게 그리고 쵤·동 싱과에 따라 개별 단체에 대한 정부 지

원의 내各과 성격이 달라진다. 위의 표에서 기.장 비·f]한 경우는 정부의 빈간단체에 대한 지

원,은 있되, 민간단체의 지·을성을 최대힌· 존兮'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지원은 커녕 민간단체의

통일논의외. 쵤·동에 제약과 퉁제를 가하는 깅우도 드물져 館'다,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에 의한

사최 분최.선야의 교류의 촬서화를 시민사최의 자율성과 칭·의성을 존중하는 1-M-항에서 대첵을

수립해야 힐· 짓이디-,

4.3.2. 
「통일정보 및 교육에 관한 지역센터, 운엉

昏욈>]V쇠-에 대힌· 밀'-F 연3'[)은 통일정첵에 힌· Ip·형1괴- 대竹제시에 ]掠디-, 3-러니. l-M힝·叫

대안제시 수준에서 디 니·이·가 자신듭이 개일·'한 통일교우진략과 프로그랩을 호1싣에 적정-히.여

그 문311짐A 빈견叫고 이를 수정히·이 전<·c朴시져낼 수 있는 모)/i- 칭·출叫는 )이 괸]is뎌.

정)1화 시내에 부옹하·어 p]' 지역 서는 지이징보신티수립읍 계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익징

)i)rn 1니되. 제혼히-여 「통일정J/ 몃 통 1교육에 관한 지억$터,를 설립 잉하고, </-에 대힌·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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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최드백 작업을 통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작업이 팰요하다.

각 지역의 통일교육관련자 및 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통일정보 및

교육에 관한 지역센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일교육의 핵심요원으로 육성하는 것

이다. 통일정보 및 교육에 관한 지역$터에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각 지역의 일반시민과 특히 민족통일협의회 자문회의 회원과 중고

등학교 일반사회과 및 윤리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통일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

고
, 각 지역간 통일정보 및 통일교육의 내용 둥을 교환한다.

이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종래의 통일연수원 중심의 중앙 집중적 사회통일교육을 지양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다변화된 사회통일교육을 骨성화시컨다. 통일연수원은 보다 상금기관으로서

각 지역에서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할 교육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통일정보 및 교육에 관한

지역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4.4. 통일교육의 교수·학습방법 적용모형

4.41 수업진행 적용 방법

1) 직접 경험 학습법

교과서와 강의 등을 통한 방법은 대개 직선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이

직접경험 학습법은 참여자에게 의미있는 총체적·전체적 상황을 부여하고, 참여자로 하여금 부

분끼리의 관련을 발견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상황에의 적용을 가능케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교과서 안의 범주와 같이 순서지어지고 정돈되어 있지 못하다. 경험을 통한 학습법은

참여자가 스스로 순서지어야 하고 그 의미를 만드는 길을 찾아야만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시

한다. 따라서 그것은 독창적인 사고를 자극하고, 책이나 강의가 이끌어 내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고전략과 지각기술을 발달시킨다. 이의 구체적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 현장 여행

T 작업 수행 중 자연적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이 능동 으로 참여한다.

* 운영 및 평가가 어렵다.

헌장 여행은 엄청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잘 계획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

다. 지도자는 여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달성해야 될 주요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참여자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디o]]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자신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의 중요성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펄요한가2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준비

하되 특정한 것을 살펴보거나 특정한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하는 안내서를 주는 것도 좋다,

(2) 제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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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이진 1차 자료는 사싣 그대로를 보3 것과 W같은 직접성을 지니지는 못하니·, 교

제를 통한 표힌보다는 苟씬 더 경힘적이다. 일기, 편지, 신문기사, 사진, 미술, 읍악, 문학 등各

통한 빙·난1에서 도움을 인을 수 있다.

(3) 시骨 이신 및 게리

· 특징기숩에 대한 실V이 이·루어진다,

일부 힉·솝자의 불안감이 표출된다.

· 허-어·자의 적극적언 A·여가 권장된다.

시骨레이션은 목표하는 네용에 대헤 배울 수 있는 겪힘을 창조해 내는 기빕이다, 지도자는

가르치고 있는 힌상과 중요한 먼에서 비슷한 싱·획을 게픽하고 참여자에게 억할을 밀'긴다, 그

리고 V칙이 제정되어 학싱1들이 그 상췽·에 내제해 있는 7-속을 징험하고 그 문제에 데한 통찰

력을 언도록 한다.

시骨래이신과 역할놀이는 어러 띤에서 비<하며, 두 기법은 모平 같은 목적을 위句 활용필

수 있다. 즉 그 들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해결의 진략을 실습하는 데, 자기 지각 및

사람을 데하는 기술을 계받하는 데 도2을 骨 수 있다. 시뮬레이신에서 참여자의 역할은 그

싱·핑.이 주는 구속 및 기최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반작용에 의헤서 징정된다. 다반 억할 놀이에

서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웅曾 것인가를 싱1지'하지는 않는디·.

[4) 역할 놀이

· 정의A 및 운동 기능적 잉역에 효과적이다.

T
'

안%·j한' 경험을 제궁한다.

· 침y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억할놀이에서 骨여지.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밑'고 주이진 상촹에서 그들이 하는 것과 길이

행동한다. 참여자는 빈·드시 CI들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가를 기·정하여야 한다. 이떼 그들

은 효各적인 임7 수헹)을 위헤서 스스로 가 수헹1하고 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에 데해 많이 일'

2 있어야 한다. 현-여지.들은 억할놀이 후예 누가 가장 설득력 있게 임무를 수헹히.있는가를 平

표할 수도 있다. 또 다른 l·g·빕인 재판도 인기 있는 억할 놀이 상촹이다. 71 익할을 수헹하는

추)·여자둘은 내各에 내한 이헤를 깊이 히-기 위한 도진을 반고, 니·미지 사람-趾은 즐기우변서도

서·여를 유발하는 동 ]를 부이받는다,

2) 싱·호직·용 기빕

(l) 집딘·토론

f 집단의 규모가 작아야 한다,

· 시긴·님·비로 흐를 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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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참여를 격려한다. .

(2) 동료에 의한 교수

주의 깊은 계획과 점검이 요구된다.

* 참여자의 지식·기술의 차이를 활용한다.

(3) 접단과업

평가기법을 포함하여 주의깊은 계획이 요구된다.

· 상급수준의 내용에 유용하다.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한다. .

(4) T그 룹

· 주체성 회복이 주된 목표이다.

· 참여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1 정의적 영역의 학습에 적管하다,

4.4.2 논의활동 과정의 모형

1) 논의활동 과정 모형

논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개별학습이 선행되어야 하고 개별학습을 바탕으로

소집단 논의를 전개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학급전체 논의를 하게 되는 데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을 통해 개인의 입장을 수정해 가면서 하나의 결론으로 유도해 나간다.

논의 학습이 활발하게 행되려면 선택의 갇둥사태가 의도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데 논의 문

제는 학습목표와 내용, 연구문제둥을 종합 ·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선정조건에 맞게 구성한다.

T 피교육자의 인지적 발달 단계에 맞아야 한다.

恭 반드시 2개 이상의 선턱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각 선택은 갈등하되 서로 대등한 비중이

되어야 한다.

卽 생활과 관련된 친근한 소재로서 홍미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卽 단순한 項보다는 사고를 깊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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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최J의 지료로서 참신한 것이어야 한다.

2) 브레인롸이팅과 소1]단% 의의 빙곡1

(]) 브레인뢰·이팅(Braiu Writi11g)

- 준비물 : 종이카드(학습자가 우1하는 데7), 매직펜 또는 크레파스

- 빙' )S !

방1Ai은 시작 전에 힉·습지.들의 책상앞에 종이키.드와 메직 毛各 준비해두고 모든 학습지-

게 논의 주제에 한 질문을 한디·. 학습자는 질문에 데하여 제출키-드매수에 제한없이 키.드에

0- 굴씨로 기입해서 교육자에게 제출한다. 교육자는 카드를 수짐한 후 게시핀·에 이를 유사내

용밀로 분류하변서 하나씩 풀로 부착한디-. A-사내용끼리 부착된 키.드를 우·목회.하어 긱· 키.드집

단에 대하어 자 키·t 내성-을 포질·하는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관은 시간 내에 모든 학습

지.들이 생긱·하는 내용이 모두 게시관에 니·타난디-. l]faitl Writing의 진헹은 다읍과 같디., 1 주

에 대하어 생긱'한다. 恭 A%긱·나는 데로 카드애 기록한다, 卽 1키·드에 1내용만 기록한다, 和

글씨는 크 게, 간릭0하게 기록한다. 卷 종결을 될수록 멍사헝으로 끝네도록 한다,

(2) 1집단 학습(Small Group Study)

- 준비물 : 종이키.드('학습지-가 원하는 데로), 메직펜 또는 크레파스, o,H.P,, 毛.

- 방 법

소집단 학습은 학습자를 7-8밍씩 소집딘·으로 나누어 조)敍로 학습하는 것을 밀·히.미 이러한

기단학습에는 다읍파 같은 3가지 방법을 3 1용한다,

]J[교·;-'巧1而l....-.--.-....--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이리한 과정은 Ci.骨省로 학 (을 昏하어 내各을 이해하고, 이이서 그룹1叔로 모5 학습지- 잎-

서 조징'이 발표를 
'합으로씨 

빈·복-적인 학습효과 및 1가른 사럼·의 다양한 건헤를 비교, 칭취할

수 있는 징-점이 있다, 소1딘· 토의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D 분과원간에 간딘한 상호인사

를 한다, d 분과에 J /여된 제기- 무잇인기·를 파인한다, % 시.최지 및 발11[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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卽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한다. 5 발표할 내용을 시각화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卷

토론시간 및 발표시간을 엄수한다.

그리고 소집단 조직은 (D 전체의 셩격이나 적용되는 수업방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

다, 恭 조직방법은 학력과 교우관계룰 고려하여 다각적이고 탄력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데 효

과적인 이절집단으로 조직한다, 卷 소집탄의 구성원은 2개월을 주기로 교체하며 집단내의 사

회자는 일주일식 윤번제로 하고 대면형 형태를 취한다.

이상의 과정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l 偶 - . 刻憐宅 - . 初械 - . 循玆 ]
i i 공통 결론正출 i
i ] ( 封例 11 l

.%, ;偶, 11
l ·]-FA/I TX z]-·M E]-493 11 l
] 의견수정 - - ·· ·· · · · · …… 비교분석 · ……- ‥- 11 l

l ,. .. 判 .-國-驕 2-陶園 割, , l

3) 논의학습 지도상의 유의점

1 바람직한 학습자의 내적 욕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집단 논의에서도

반드시 개별학습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借 브레인롸이팅시 카드를 분류하면서 교육자가 자의적으로 하지말고 학습자가 분류하는데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어느 누구의 카드도 동등하게 존중하여야 한다.

卷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어련이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칭찬해주며 자유로운 분위

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和 소집단의 집단 사고가 오히려 획알화暑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결론은 자연적인 흐름에 따

르도록 한다. .

的 어떤 역할이 한두 사람의 우수 아동에 길중되기 쉬우므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

려해야 한다.

卷 논의를 할 때는 그 과정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말은 논의의 결과보다는 과

정에 중점을 두라는 뜻임과 동시에 그 논의의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뜻 이다.

岳 소집단 논의시에는 소란해지기 쉬우므로 소곤소곤 이야기 하기와 상대방의 의견을 존

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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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역할극 활용 모형

1) 3할3의 의의와 교육적 효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떼부터 자기 아닌 상대12'의 흉내暑 내러는 본능에서 연국행위가 셕작

되었다. 오늘날 언극이 에술의 한 징'르로서 E·실을 다하고 있는 것은 이 모방의 헹위를 체계

화하고 헝상촤한데 있다. 역할극은 성인극파는 달리 연극 헹위보다는 역할극 행위吾 통하어

정교육, 활동교육, 동작교육, 에능교육 진반에 걸치 교육적인 목척을 깆·는다,

억할극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깆·고 있다. 언극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순화한 수 있고, 켜-가

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동키으로 수업에 참어하게 되어 학습의 효과를 극대촤할 수 있다. O- ,

리고, 역할극에서 집단윈은 공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어서는 
'

각· 성윈은 일을 분담

하게 피고 일의 효농읍 이기 위하어 요7되는 역할을 하게 퇸다. 과업 딜'성을 위한 역할, 기능

은 선도적 억할, 징보 수집 제공 역할, 조정적 억骨, 펑가적 역할로 공동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교육직인 효과을 보먼 
'

학合자기· 역할국의 대)g·이 되므로 학습 사데의 구조와 사물의 관념

을 5L명하는 데 가치가 있고, 학습자는 극촤에 큼1미를 갖고 있으므로 ] 활동은 0들의 자발

직 활동의 추진과 자骨의 표헌 양식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If11문에 학습자에게 그 겅헌이니-

넙을 충분히 표' 1시킬 수가 있다.

2) 촤 학(파 민주적 싱]唱페도 힙·양

V 딕의 문제가 타인이나 집탄의 이익 · 목적보다는 자아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데서

비旻된다면 
1 

낱의 처지를 바르 이해하고 판단'함 수 있는 마음 바탕'이 중요하게 된다. 서로

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할 떼 집단의 목표 달성파 견속성이 더욱 강화되어진다. 이를 위헤서

는 스스로 공동 참어하여 자기의 역할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촤 학습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극화 학습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원거리의 )g-테 또는 사상적 내용을 가진 것은 우리가 직

접적으로 징헙할 수 없으므로 이깃을 3으로 표헌하이 가급직 호1실에 접근시킴으로서 학습의

艾과를 올리리고 하는 방법이다. 역힐·극의 방법은 찹가애 의한 극촤와 관骨에 의한 극촤 두 가

지로 )g킥·할 수 있는 진자는 칭·작적 활동을 臧'이 내포하며, 후자는 감상직 기능이 되고 있다,

CI러나, 71·가에 의한 극화기- 보디· 직접 경기 기이·-F므로 학습에서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억한극은 다수의 힙력 작입이며, 다양키인 苟·동이기 떼문에 헙릭이나 첵임에 대한 이헤와

극히 7체적인 직관이기 떼문에 학습자는 자기들의 省·동을 펑가하고 반성하기 %디·.

역'합극 교수.힉·습 파정의 모힝 선정음 위하어 징원식의 
' 

정의적 특성의 내먼촤 파정m, 
;

A->·

수', 뾰1·용', 
' 

가치최·', 
'

조직최.', 
'

셩격촤'의 5단게룰 본 학습에서는 잘 형성 되지 못한 민주

셍1쵤· 도의 
' 

인지', 
'

분석', 
'

학촤 작업', 
' 

반성 - 심촤'의 5딘·게로 11정하였다. 그리고 테도의

내1 회.를 위'해 동일시 파정에서 중요한 작各을 하는 2]L델은 일상셍1할에서 나타난 비민주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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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역할극으로 꾸며 교수.학습에 적용하게 된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스스로 배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탐색한다. 
' 

적의적 특성 내면화 단계'에 따라 극화 학습의 원리와 태도 학습의 원리를 적용하

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선정한다.

l 1 i J 1 1 1 l

T 
' 

민주 생활 태도 인지 단계'에서는 집단 공동 협의를 통하여 잘 형성되지 못한 민주 생

활 태도의 유형에 대한 현상이나 자극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을 인지적으로 받아 들이

게 된다.

磬 잘 형성되지 못한 민주 생활 태도 분석 단계에서는 현상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그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역할극 주제를 선정하고 줄거리를 정하도록 한다.

卽 극화 작업 단계에선 감수 반응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극본을 작성한다. 극본의

내용에 따라 소도구를 준비하고 배역을 선정하여 무대 연습을 하게 한다.

卷 극화 학습 단계에선 역할극 학습 주제에 대한 학습 목표를 인식하고 역할극을 발표 관

랖하여 역할극 내용을 旦의한다.

卷 한성, 심화 단계에선 역할극 학습에 대한 반성 평가를 하고 나의 다짐을 적게하여 바른

먼주 생활 태도를 더욱 심화하게 한다.

3) 역할극 자료 개발

역할극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하여 민주 생활 태도 함양 지도 계획의 자료 선정 일람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통일관련 소재를 수시 수집한다. 수집된 소재는 관련 단원 덕목

요소에 적합하고 역할극 주제에 따라 극본을 작성하고, 극본 내용에 따라 소도구 무대 자료를

수시 수집 또는 제작한다. 극본의 대상 구성은 연극의 감동성, 행동성. 함축성, 상대성, 객관성,

지속성, 성격차이를 고려한다.

0) 극본작성

1인 1극본집을 소지하여 극화 단원과 관련, 잘 형성되지 못한 맨주 생활 태도의 인지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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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의할 주 외. 줄거리를 공동 힙의 7는 스스로 사고하이 소화하게 한 다읍 억할극

의 줄겨리를 정하고 직·성한다.

줄거리에 따라 작성하되 %적과 시국1의 긴-동 장먼이 뚜렷하고, 둥장 인물 익시 실시.레에 가

까E 인물을 신졍하고, 인가하기 1113- 憾·온 r])촤를 쓰고, 1인 1극본을 왼.성하되 공동 
-헙의하

여 질'-E된 것은 보완하고 좋은 내셩-을 극본으로 선정토록 한다,

4) 역힐-극의 프로그램

수업은 등한 두세가지의 선이지 가운데 그중 하니.暑 선여할 경우 긱·자 자신의 선택의 근

겨를 칠·아보고, 이를 디·른 사람과 비 
'

( · 검토'힙-으로써 자신의 선어의 티.당성을 떵회·히 하2

질·못VI 선텍을 i정해가는 힉-습힝태로 진Srn한다�, 한 역할극 주제의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4시간 정도로 인지, 분석, 극촤 작업 단계는 과외 시간을 촬各하고 극촤 학습 반성-십촤 단

게는 본시 학습 시간에 횔·各旦록 한다. 작성한 내용은 다읍 4 에시$와 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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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

이상에서 민족공동체 수립의 방식중 교육의존적 방석에 중점을 두고 먼족공동체 수립을 위

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학교 통일교육보다는 냉전시대를 살아온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일교육에 초점을 두고서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우리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남북한 주민 모두가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

동의 가치관과 신념에 입각하여 민족단위의 생존과 번영을 지향하여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생

骨공동체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민족공동체는 생산, 분배, 거래 행위의 단일권 형성을 의미하

는 경제공동체, 사회적 가치규범 및 행위, 그리고 문화의 공유를 의미하는 사회문화공동체, 여

기에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뜻하는 정치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통일방식과 이에 따른 통일과정에 따라 4모 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통일속도와 남북한간 통일합의정도에 따라 점진적 · 단계적 합의통일 모형(1형),

일괄타결식 합의통일(11형), 점진적 · 단계적 체제홉수통일(r형�), 급속한 체제홉수통일(IV형) 이

다, 그 가운데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바람직한 모델은 점진적 · 단계적 합의통일 모형으로

보았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은 분단을 전제로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 통일국가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통일대비교육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라

는 면족의식을 심어주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

는 등의 지식, 지적 기능, 가치태도, 행동규범 등을 국민에게 습득시키는 학교 및 사회교육이

다. 그리고 통일국가를 위한 교육은 통일국가의 이념인 민족구성원의 자유, 인권, 행복 및 평

화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의 시민자절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

식, 지적 기능, 가치 태도, 행동규범 등을 습득케하는 학교 및 사회교육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은 민족공동체의식 형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현재 남한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통일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

육 현황을 보면 275개 기관중 40%를 밑도는 109개 기관만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연

28만여명의 인원이 평균 2-3시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은 주로 강의셕

과 시청각 기자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토론과 현장견학은 극히 일부만 채택하고 있고, 강의는

주로 외부인사가 맡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통일교육은 지극이 피동적이고 서울중심적이어서, 지역에서는 통일교육의 혼적이 아주

미약하며 통일교육 전문위원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문위원들의 강의 수준 또한

문제가 있다. 특히 정부의 대북 창구일원화로 인하여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의 노력은 지극

히 미약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통일교육의 방법은 간행물 발간, 시청각 자료, 일회적인 행사위주로 실시되었으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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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및'는 통일교육 방법을 게발하지 못하고 있있다, 기낏 정보사최의 기빕올 이용한 것이

PC통신에 통일 및 북한 졍보소식란 게섣 정도이있디.,

이러한 사회통일교육은 서로 상이한 가치관을 제AA산하고 있을 뿐이있다. 남북한의 징7- 그

들이 곰동체의 규·범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외- 사최주의라는 대칭적인 가치체게 위에

세워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식지으로 보자면 남한은 자본주의직 가치관을 지녔으머, 북

한은 사최주의적 기.치괸·을 지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북한의 규범적 가치관은 각·자 사회의

공식이데오로기로서 교육, 학솝체게를 통해셔 주민들에게 습득되었다,

이러한 상촹에서 민족 공동체 힝성을 위한 통일교육적 벵·안의 모섹은 필수적이다. 민저 민

족공동제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2-헝을 사회선택모헝, 개인 신덱모형, 관탄릭 증진모형으로

구분하었다. 세 모헝중 핀·단릭 중진 모 이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교수 학舍의

모헝으로 적절하디·고 판단하玆다. 판단럭 증진 교수 헉·슴 모형안에신 구체적 이질화의 사 를

분석하고, 비교하머, 뎨안을 찾도록 노럭하는 중에 이질화의 사레를 관통하는 우)리를 발건케하

고 i 케하는 수업빙·인·이 바람직하다고 싱1거·하옜다. 이 수업V안은 7이질화 사 제시 勒 문

제짐 부각, 인지 CI 메안 칠·기 93 대안을 비31'(하기 卽 하나의 데인· 선택하기 卷 데안에 따라

宅동하기의 순서로 진헹1된다

또한 세계촤 정보촤 시 가 도레하면서 시공간 구애받지 않으머, 학습내용 및 방7]의 다

양한 신택이 가농한 교육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멀티미디어 시스텝, 하이퍼 텍스트

시스51], 초고속 정보통신망등과 같은 하이테크 기술이 융함되어 사최 통일교육힌장에서 실용

촤하는 빙·인·을 강구하었다. 0리고 민간사회단체의 활셩화하고 지역에서 사최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

통원징보 및 교육에 관한 지%센티, 운영을 안하였다. 요컨데 이 센티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네트워크를 헝성하억 통일교육의 핵심요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통일정보 및 교

- 에 관한 지익센터에선 민족곱동체 힘성을 위한 통일교육과 졍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담딩·한

다. 그리고 2-1' 지역의 3반시민, 특히 빈족통일헙의최 자문회의 최친과 중고등학교 일빈-사최과

및 윤리교사를 대싱-으로 지익1値 순최 통일고t육을 일정을 마런하어 실시하는 젓이다.이 센터에

서 管용할수 있는 통일교육 교수.학습 모힝- 논의과정 모힝과 역할극 모힝-을 시안적이지민· 프

로21-램으로 제시-하었0.

우리 n/)족은 통일을 성취하는 과징에서 CI리고 통일사최에서 싱·당한 어31움을 7]으리리. 에

상된다. 따라서 통원이전에 남북교류를 쵤·성촤히-이 서로의 실정을 이해하는 기회를 보다 1보이

공힘-s-로써 민족성윈돌이 통일에 비하는 자세를 갖骨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0리)1

국가 시.회적으로 남북한의 동짇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반 정페을 추진해 나가는 한毛, 통일

교육도 이에 부응하어 적3 촬성촤 하이야 管 깃이다. 통일교육이 중앙집중시이 아니라 지역

뵨6{{적으로 되어야 하미 이에 정부의 지윈이 요/된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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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본 논문은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룬다. 하나는 통일 시대의 
' 

정쳐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민

주-시민적 
' 

정치문화'이다. 통일 후의 바람직한 정치교육 모델은 어떤 것이며, 정치교육을 뒷

받침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적 가치에 기초한 정치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이론적 전제조건과

그 철학적 기본 원칙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치교육의 역사적인 전개과정, 그 논점들 그리고 지향점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 가능 조건을 다룬다. 그런 의미에서 방법론적으로 본 논문은 경험적이 아니

라, 정쳐교육의 모델 셜정을 위한 
' 

메타연구(Metaforschulrn) 이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치교육온 개인적 도덕적 품성의 계발이나, 이데올로기

교육으로서의 " 안보교육", 
"

통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요로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통일 시대의 정치교육 변화된 현실-사회적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21세기는
' 

환경 문제(혹은 
' 

생태 문제>'와 
' 

정보'가 인류의 가장 큰 관심거리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우선 
' 

생태계 위기 시대의 정치교육'을 논한다: 세계 시민은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대한 배려라는 
' 

생태 도덕'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 

정보사회에서의 정치교육'을 논의한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화에 의한 정치적 탈

중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가 권력인 탈중심적인 정치는 새로운 국가이념을 요구한다, 점

보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적 가치와 인간의 세계구상이 변화했다. 과학적 지식이 확장되고, 새로

운 기술을 고안해 내고, 이제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릍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식은 만인

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되었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통일 시대의 정치문화는 
' 

문명적 시민혁명'의 毛동력이라는 점, 그

리고 이는 한 사회의 경제적-물질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socigl ca pital)'인 

' 

신뢰'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 시대의 정치교육은 남북한 모두가 결여

하고 있는 문명화된 시 사회를 재건하는 교육이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정치문화의 합리화

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정치교육은 정치문화와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정치교육의 이념 설정

에 있어서 전통문화, 문화 일반 혹은 민족 문제가 어毛 역할을 하며,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정치문화가 필요한가를 탐구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 논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자는 독일 통일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보론(補論)]

의 형식으로 첨가하고 있다. 여기서 펄자는 문화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

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정치교육과 정치문화의 창달을 위한 4민

주교육원>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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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한반도에서 통일국가가 세7]진다면 그젓은 한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질 것이다.1떼 그 반대

의 경우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넌센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런 전제 하에 통

일 한국의 치교육, 그 철학적 기본원칙을 모색해 보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교육은 주

로 
g 

안보교육y이었다. 최근에 와서 각급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 

통일교육'으로 변화해 가는

중에 있다.111) 둘째; 통일교육을 넘어 통일 후의 정치교육이 마땅히 지향해야될 이념적이고 철

학적인 기초를 문제삼는다. 셋째; 본 연구는 정치교육의 이념설정에 있어서 전통문화, 문화일

반 혹은 민족문제가 어떤 역할을 하며,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팰요한가를 탐구한다.

지난 50년간 남북한의 정치교육은 이질화를 위한 교육이었다. 가능한 한 다른 점을 부각시

키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숨기고, 같은 점을 은폐함으로써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위상

(K011Stellation)을 분명히 해왔다. 데올로기 교육,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정

치체제에서든 펼수적인 정치사회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또한 나쁠 젓도 없다, 지금 와서 그간

의 두 나라의 정치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현실사회주의

의 몰락을 근거로 북한의 정치교육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어

거나 
t 

주체철학5에 근거해서 그들만의 사회주의를 고집할 것이고, 그것으로 주민의 정치적

자기동일성을 확보하도록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6공화국 시절에 
4 

남북한 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개념은 
'

(먼족)공동체'라는

의미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암암리에 
t 

동일한 민족'임을 전제하고 
' 

민족적 동질감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戚는가5라는 것이다.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통일문제에 접

근함에 있어서 
t 

민족t이라는 개념은 도움이 되기 보다는 훼방꾼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독일의 경우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96년 10월로 독일은 통일 6년을 맞이한다. 그런데 어느 신문의 
" 

완전한 통합 45년 걸린

110) 통일에 관한 거의 모든 논의가 이런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최근의 논의로 킴세균, 
"세계화와

민족통일51, 7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개원 1주년기념 강연집,, 5996을 참조할 것,

1젼 )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이런 저런 세미나, 포럼은 통일교육의 제도화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운

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진다. 몇가지 예를 들면 
「민주사회 민주시민: 성인용 민주시민

교육 자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i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생용 민주시민교육 자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우리의 

t 

통일교육5 방향; 독일의 
t 

졍치교육' 현장분석,, 김영윤, 자유공논, 1994;
「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 분단극복을 위한 대학교육,, 고성국, 대학교육, 1990; 
「

민주화, 국제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 전득주, 한국정치학회보, 1995;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

도적 방안,, 박용힌, 통일원 세미나, 199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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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2)는 1(제어는 부엇各 말하는가 물론 언론의 지나친 센세이서닐리즙도 이느 정도 가미되

%%지인·, 골(Koho 정부의 경 정책 딜·당자들은 동독 지악 주민의 소득을 서독 %·준으로 끌어

올리기먼- 하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깃으로 셍1긱"戚다, 하지만 동독 지역 주민의 소득이 서독의

80%에 달하는 지d도 징서적, 감·징적인 이질김'-F 여전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은 겅제$1인 7

제만으로는 딜'성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 

민족'各 앞세운 통일에의 7]근 방*A은 21세기 문멍촤된 세게 시민사회에 적합한 접
-C법이 아니다, 민족보다는 

' 

민7적 가치', 
' 

시민적 기·치'라는 지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익11

긴·정적인 호소도 필요없다. 하비마스의 말로 하자떤 오로지 의사소통적 힙-리성이 지1111할 1이

다. 민족이라논 개녑은 어느 한쪽의 
' 

인내의 한계'와 다른 쪽의 
'

선의의 자쌀서의 한계y를 71

어서는 
+

무한 괸·용'을 강요한다. 및 가구가 모어 사는 소 모 지g공동체도 
t 

우리'라는 인대외.

길속은 
t 

힙·리적 선택의 공론장'이 얻리 있을 때 가능한 깃인 바, 50넌긴 분단된 211 이질7J·만
된

키워온 두 집단에게 민족공동체로서의 기-E>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앞서 Y]·시兎旻이 본 연구는 통일 힌·5(이 이·진'히 
' 

민주적, 시먼적 기.치'를 최상·의 공동셍1촬의

원리로 삼는다는 전졔로부터 骨딸한다. 김일성의 주체省학을 시민셍팔의 기본원리로 삼는다

깃은 경힌히으로나 칭학적 추론으로니·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힘적으로 남북한의 정치,

겅제, 사회 지표가 이미 말헤주고 있기 떼 에 여기서 논증할 문제는 아니다. 철'익적 추론

익시 주체·접힉·이 세게시1VI의 1촬원리로 적- - 되어 본적이 없기 떼문애 보唱촤가능성이 似다.

즉 힌-빈·v에서의 통일은 그 절차기· 어떠하든 간에 민주·식, 시민적 가치 기반 위에시 이루이졀

깃이고, 이루어지야 한다는 함축을 전제하고 있다,

I.Il-지9-l-으로 통일 한-]f의 정치교A은 정치직 이녑도, 毛제적 분배도, 사회적 정의의 문제도

아<l, 문띵적인 정치분화의 완성이라논 측1/1에서 다루이지야험·을 논즘하고자 한다, 통일 한<·r

의 징치교육·은 이른바 
' 

미왼-의 시민헉멍'을 谷성하는 
'

旻밍져 헉밍'이다. 주지하는 비.외. 같이

한국 사회는 시t/1사회의 시기를 겅인하지 못하고, 반 깅-제적인 방빕으로 진제 6 주국가에서

근데적 국111국가로 펀입되있다. 시민사최의 부재는 시민징신의 길어이고, 시민징신는 %단적이

11 피·행적인 정치{(최.- V있'디-.

인 시내의 정치분촤는 晋임없이 분절화되X, 사적(Il,d(J)으로 되어가는 소위 포쇼트모닌한

세상의 시민혁밍을 이晋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 사최의 경제적-불질키 지.산이 아

니리-, 신디에 비.팅·을 둔 
' 

사최적 자F(social ca p ital)':13)合 축적하는 새로운 징치분화에 의헤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r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唱 

團

l 12) 
F
동이.인보1, IS36년. 10월 2일 51센.

1 13) 이는 사회학자 제임스 콜면(]IllllCS Co[cn]irn 의

� 

말이다. J;Ill]Wi S, ColonIau, 「Social Capi(ttl iu [he

Creation 야' Hulnau Gl p itrl,, ill[ 
r Amoriczm Journal Df Sociologyrn, 110. 94 Supplement (1388) S, E-.- 120 참

조.



만 수행될 수 있다. 통일 시대의 정치교육은 이념적으로 진공상태에 dill-진 북한 지역에 자유

민주주의적-자본주의 정치문화를 이식,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다.낙북학 모두가 결여하고

있는 문명화된 시민.사회를 
.

재건하자는 것이며, 여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정치문화의 합리화가

쵤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제 우리는 분단의 마지막, 이데올로기의 마지막, 어떤 의미에선 이념적 대립의 전체 역사,

그 마지막 시점에 있다. 이런 
' 

역사적 종말'114)에 즈음하어 우리가 주목할만 한, 혹은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은 부르주아(시민)혁명의 위대한 시대가 재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2o

세기 말의 부르주아 혁명!" 이라고 맏하면 사람들은 매우 의아해 할 것이다. 필자는 이를 사회

- 문명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더 이상 
' 

부르주아'라는 계급 개념

이 문제되지 않고 
' 

개인화된 개연'이 혁명의 주체로 등장한다. 
"

문명화된 시민사회"의 근본 성

격은 
i

문명적인 사회화'에 있다. 이 말은 매우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베이콘

(F, Bacotl)의 신학문을 지나, 계몽의 바다를 건너, 시민사회의 불길로 번졌던 실로 케켜]묵은 과

제이다.

그러나 이는 아적 완전히 현실화되지 않은 과제이다. 오늘 우리가 택해야 할 
" 

시대적인

대안55은 
4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혹은 룩셈부르그(Rosa Luxembllrg)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주

의냐 야만이 115)가 아니라 
' 

제국주의적 신화 로의 도피 냐, 아니면 문명사회의 정치문화인

가5 이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대안이 왜 이토록 낡고 궁색한 項인지는 프롤레타리아 혁

명노선으로 자신의 길을 바꾸기 바로 전 해인 1843년에 맑스가 이미 旨혀주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복잡한 우회로를 충분히 헤맨 뒤 마지막으로 기껏해야 
" 

의식

적으로 낡은 과제를 성취"116)할 뿐이기 때문이다.117)
I

1-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지와 안락한 삶에 만족하고, 또 하나의 한국이 안고 있는

궁펄과 부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먼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중산층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

은 북한이라는 존재는 정상적인 국가 간의 대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테러집단

이므로 항상 경계하고, 도발해 오면 응징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114 ) Francis Fukuyama,
p fic End o f History an d the Last Mall」, Free Fress Nev」/ York 1992 참조. 필자는

후쿠야마의 이런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일상적인 의미의 
' 

역사의 종말'을 의미한다.

1 15) Rosa Luxembur g,
「
Inau gura l a dresse am 0龜 un gsversamm lun g der KPD,, in: 

「Rosa L[IXCrnburg

Cesammdte Werke, Bd.4, Dietz-Verla g Berlin 1974 참조.

116) K. Marx / F, Engels,
「Marx-En gels Werke」, Dietz Verl맬 Berlin, Bd. 1, s. 346.

117) 구승회, 「칼 맑스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종말,,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집0995) 173-17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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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린 집단이디·. 사정이 51러하다보니 민족공동 의식을 강조하고, 북한 문제를 국내7제로

인식하는 노 럭은 거의 불가능效디·. 학교애서의 통일1(·H은 이런 문제를 가르치기 보q.는 북한

이 얼미.니- 못살고, 위힌한 테러집탄인지, 일1까나 획·당무게한 부자 세습의 전체주의 정권인지

y등 그. 실체를 일'리는 네 주릭해 왔다. 이런 통일교육과 북한언구는 ] 실제 목표가 무엇이

었딘지 간에 가능한 한 남북문제를 
" 

헌상7-지"하는 쪽으로 이용되었다,

본 언구에서는 통일분 를 격 1적으로 다루지 않는디., 통일에 데한 진망이나, 통일 문제예

내한 접 1·s· ], 니피.가서 통일론의 상호 비교 동은 논외(論外-)로 한다, 또한 
' 

정치교육5에 대한

아카데빅한 논의보디‥는 통일 한국의 정치교육의 이노1적 토네, 도1-리고 일 한국의 세로운 정

치분촤 구헌을 위한 전제조건과 빙'항에 데한 칠학적 반성이 주가 된다. 그러므로 이 논의는

다소 추상적이고 이념직인 기초로서의 의미를 깆'는다,

정치1'L/,육에 관한 Il-Ad인 인구는 이·l])-도 플리-톤의 
['q가(Republica),에서부티 시작해이· 딜

깃이다. 국가의 정당성 苟·보가 정치교육에서 시작된다는 플라톤의 억실E 그로부텨 수친넌이

지난 IE08닌 요한 31트리프 피히데(JollUUl] Gottlieb Fichte)의 M'독일국민에게 고힙·(Red에1 all die

(1cutscl1ell Naho11)」에서 CI대로 반복되51 있다, L1후 지甘까지 징치교육은 민주주의 정치의 정

딩·회.의 <E거이머, 이룐적 기초기· 되어왔다, 통인된 한햄 사최에서 남북한 주민의 Ar촬수齒은

� 

불

론이고, 가치지향성, 십정직 동질성, 나이·가서 사회, 깅제적 시스텬]이 닐정한 
t%형상테"를 

회복

힘-에 있어서 O-1띤 정치17--H·이 필요하미, 그깃은 어떤 역할을 省· 것인지를 팀·구하는 것이다.

정치교육의 익시·적인 진개과징, 그리01 u E%]들, 지향접의 번촤에 내한 논의 보다는 그러

한 논의가 가능한 전제조긴윽 다룬다. 시·曾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헌7]의

싣효 8'j위를 넓히거니·, 昏최.지역을 칙-대히-는 징치적, 신인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디., 통일

민족국가란 불신과 메도, 파'헹으로 일룩진 헌대 한힉 정치의 새로운 틀을 마%1하고, 민주주의

키 가치에 근 1'한 삔족의 동 던'길을 이룩하여 동아시아, 니·아가 세게 속에서 인류 공엉에

기이하는 旻떵국-가의 <)설을 의미한디·, 그러므로 정치교A-은 정치사최촤의 
' 

1상파 정치교A-의

일반최. 새 을 x]1시하는 일은 본 인구의 과제의 )/]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한미11로 본 연구는

깅신적 인구가 이·니라, 정치 ·A의 모% 설정을 위한 
' 

메티.인구(Metaforschullg)'이디-.

2. 통일시대의 정치교육

2-1 . 정치교육이란 무엇인가

y인이리·] 개님은 
'

시데개넙(BI)Ochenb(yril'O'이다, 시[[}]개넘이라는 말은 
6 

어떤 특정한 시대

힌상3 Al[헌'하는, 한 시대의 실제적인 동의 프로젝트(Pr이ekrn 처er Pros - pek(e der Wh·klichen

Heweg[111g)라는 의미이다,' 그.러3:t로 일은 분딘체제의 %사외· 무판하게 힝·싱- 세骨게 설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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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개념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

통일논의' 역시 가능하다. 따라서 분단상황이 극복되면,

통일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전화하게 될 것이고, 통일 혹은 통일문제는 이제 하나의
' 

체제개념(Systemb%riff)'이 될 젓이다. 체제개념은 
' 

역사적 조망에 따라 하나의 고착된 (정해

젼) 프로그램, 혹은 체제를 문제삼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의 연구는 제도, 체제,

동질화를 위한 통합 네트워크 등의 문제가 연구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기대의 산물', 그젓도 매우 불행한 시대의 산물

이다. 거기에는 어떤 
' 

내적 원칙'도, 어떤 
' 

필연적인 절차와 법칙'도 있을 수 없다. 어떤 통일

론이 정당하다, 혹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옳지 않다, 다만 어느 것이 
' 

더 현실적'이라거나,
'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시대개념을 연구의 주제로 삼는 것은 이렇듯이 문

제상황이 L]무 개방(open)되어 있어서 자칫 기대지평(Erwattungshorizollt)을 L-]무 넓게 확대하여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갈 위험이 있다.11%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현재화 할 수 없으며, 어떤 기대치에 근거한 발연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단순히 예언적 주술에 불과할 겻이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필자는 통일 시대의 정치교육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논함에 있어서 필자의 (혹은 우리들

의) 기대지평을 최소화하도록 유념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시사논평 같은 정치적-전략적 분석

이나 전망은 이 글에서 제외될 것이다. 
' 

시대개념'을 연구함에 있어서 일정한 
' 

지향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지향점은 
' 

현실을 보는 눈'이다. 헌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닥.

고금동서(古今束西)를 막론하고 정치교육은 있어 왔다. 그러나 정치교육이 중요성을 갖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이데올로기 시대, 넝전시대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최근에는 특히 미국과

영국의 정치학자들에 의해 
' 

민주시민교육', 
' 

민주주의 교육', 
' 

민주정치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연륜에 비해 풍부한 연구성과를 올렸다. 우리 나라에서도 건국 이

후 명칭은 달랐지만, 정치교육을 해왔으며, 각 시대마다 그 의미와 중요성도 다르게 규정되었

다. 정치교육이 규범적인 성격이 강한데다가, 성격상 현실-역사적인 문제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역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그래서 혹자는 정치교육을 정당한 학문 분과

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요구와는 상관없이 대한민

국의 정치국가로서, 또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장에서는 정치교육의 개념, 우리 나라 역사 속의 정치교육, 그리고 통일시대 정치교육

읜.결구과제와 旦육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요 음 정치학자들은 
' 

정치적 사회화'라는

118) 실제로 민족통일연구원이나, 통일원 등 통일 관련 단체가 펴낸 이런 저런 자료는 
' 

예언적-주술적'

경향을 보이는 연구논문이 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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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를 즐거 (다, 개인의 정치적 정향과 행위양식을 득하는 일린의 과정을 [1렇게 뷘旦51

있다. 정치적 사회화란 사최촤 과정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이란 
t 

정치문회.2吾 습득

하는 파정이라 管 수 E)디·. 
' 

정치사회촤'>19)라는 의미에서 보면 정치교육은 무의식적인 사최촤

의 한 과정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보면 정치교육은 정치사최화의 엉역 )/·[에서 의도적으

로 수행되는 일린의 교육힝]위이기도 하다. 좁은 의미에서 정치교육은 
it사최잘서와 

체제를 유

지, 발 
·1시키기 
위한 국민직 합의 기빈·을 힝성하기 위한 교육7'이라고 省· 수 있겠는데, 게인적

으로는 정치적 자기동일성을 혁·보하는 교육일 짓이고, 사최적인 치·원에서는 정치문촤를 조12

하는 파징이라고 할 i 있다.

서구의 힉·자들이 정치교육을 이띨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장힁·하게 삳피 보는 일은 본고의

%표를 L%어나는 일이므로 이 문제을 깊이 다루지는 않을 깃이다. 그리니. 한가지 분&:g히 밝며

두어야 할 것은 구미(歡美)의 학자들이 말하는 정치교육의 모델이 통일문 와 인관한 본){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t다는 점이다. 에를 晋어 랑에벨트(Williiirn La11geveld)는 
w 

정치에 판한 인

구와 정치과정의 찹여에 펄요한 지식, 기술, 테도를 학습하는 것"120)이라고 개g骨정하고 있는

데, 이런 헙의의 정치교육은 정치학의 히.부뵨과로 언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통일 시

의 졍치교육을 정초하는 테에는 벌로 중]1하지 M'다.

21세기의 정치교육은 인간촤에 초71을 별'추어이· 한다. 정치교육이 교육인 한 그것은 인간을

동불과 3[벌되는 인간적 삼의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

먼족, 인어, 정치체제가 하니-의 유사한 를로 수唱하고 있다. 이린 싱·힁·에서 징치교육은 인류문

띵을 한차윈 높이 y화시키는 전 인뮤가 상호주괸·적으로 소통가·능한 생활세계의 논번(Diskurs)

을 깆·도록 하는 데 있다.

2-2. 통일 시대의 정치교육 
'

정치교육의 중요한 목표 종의 하나는 비%il·적인 사고려· 정지적인 헹위에 관한 교육이다, /1러

니- 지d까지 한-v의 징치교육은 다앙한 학문 영 1에서 커·기 싱·이한 접 점을 가지고 이루어지

고 있다. 국민윤리힉·과, 정치힉·과, 북한학파, 사최학과 昏 지나치게 세분된 학문 분파는 격·지· 그

학문적 성격에 따라 정치교육의 3표의. 방힝·을 딜·리 선정하고 있는데, 통원 한국의 징치교%은

하나의 통省-교파로 운잉일 필요가 y)으이, 일시에 진 주민음 데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骨 학교

교과과정에 의한 교 A-보다는 
' 

시.회 제교A %로그램'으見 운영되는 것이 비곡H하디-고 본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윈 野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 19) 정지사피촤에 내해시는 D. Gtrn011 & J. Ocuuis , FChildrcu 111 ths political System ,, Now Yolk McGrew
- - IIi11 1086; R. E. Dawsou K K. 11rcwill, ['Polihcal SocializaUuu,,BurnotA: Li{Ie Brown 1269 동을 가조할
W.

120) William Lau gcveM/뱌용% 익, 
P
정치교A-,, 대한2),과시주식회사, 1彌2, 11쪽에서 제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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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에서 정치교육(Politische Bi1dullg)은 필수적이다. 자유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간에

한 국가의 민족적,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민교육이 자리잡아 왔다,

한국이 통일되었을 때, 정치교육은 지금의 도덕교육, 국민윤리교육으로는 북한 출신의 청소년

은 물론이고 남한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부적합하다. 통일은 청소년들의 가치관 국가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 시민사회, 민족정통성(나는 왜 한국인인가 )에 대한 새

로운 접근이 펄요할 것이다.

통일 시대의 정치교육은 지금까지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되어온 민족국가 내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아시아인들과의 유대, 나아가서 세계공동체 내에서의 한

국 청소년들의 위상과 역할 등 정치교육이 체제비교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의 틀을 벗어나 진정

한 의미의 
' 

세계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기

르는 일에서 건강한 세계시민의 일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일 것이다.121)

통일 시대의 정치교육이란 남북한 국민 각 개인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질서 속에서 일반적

으로 수용되고 있는 규범, 가치, 그리고 행위양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질적인 정치문화 속에

살던 두 지역의 주민들이 기존의 정치적 권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자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임을 터득하게 한다.

시민사회의 토대가 허약한 한국 정치는 아직 충분히 민주화 되지 못했다. 민주화란 법에 의

한 등치를 말한다. 국가의 정체셩은 법치주의적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 민족의 정통성 역시

정치적 의미의 국가가 정통성을 확보할 때 가능하다, 법에 의한 지배는 역사적으로 살피 보건

대 계약이라는 방법 말고 달리 대안이 없는 旻이 보인다. 권리, 의무, 자유, 책임은 오직 계약

에 의해서만 상호주관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민주화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조화를 이루며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계획표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 즉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 진행되지

는 않는다. 공산주의에 살던 사람은 법의 존엄함을 모른다. 그들의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법이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사람에 의한 강제라고 믿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통일시

대의 정치교육은 북한 주민에게 정치기구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정치 공동체 내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이로써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계충, 계급, 사회 집단 간의 갈등과

그 해소에 관한 지식을 함양케 하는 기초교육이 될 것이다,

한 예로 이런 통일에 대비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마런하지 못한 서독은 동독의 청소년들

의 극우 편향을 막지 못했다. 사실 가장 프롤레타리아적이었던 동독의 청소년들이 통일이 되

자마자 극우의 네오나치(N otlazo에 가담하게 되는 아이러니는 그들에게 통일된 조국에서 자신

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교육 프로

121 ) 라종인, 
"세계화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공보처, 

r공보처 간행물」, 1995 참조.



l 10

그램을 통헤서 북한의 弔소년들이 이띤 기·치의 던·절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통일된 121족<[가

의 가치있e 성원입各 가르쳐서 통일 -F의 사최적 혼란과 이님적 갈등을 예방하고, 이로써 정

보시대, 디지틸· 시내에 j (응하는 세로운 정치분촤를 가꾸는 일에 우리 힘을 받휘힐· 수 있도록

히.는 것이다,

민족 통일이란 외부적 통일과 내부적 통일을 포한하는 말이다, 외부적 j 통일은 J{한 지역

에까지 통촤지역-의 하대하고, 남한과 북한을 히.q.의 헌1%체계 안에 묶는 사최, 경제, 정치적

통일合 의미한다. 녜적 통일이란 한민족의 문촤적 동짇성을 최복하이 전 국민이 동일한 민주

쟉 기.치지향(Wer[01·ieu[ierungeu)을 깆'도록 하는 깃이다. 한마디로 조선노동당의 독제의 잔재를

털어비리)i, m$주주의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정치문촤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내적통일이다,

통일 시대의 정치교육은 북한 %제정구{의 피해지·들을 정신적, 사최적으로 치료하고, 보싱-하

는 谷 틀 내에서 이平어지야 한다. 페'허가 된 북한 사최를 재진하고, 정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보장히.는 일에 우선하여, 북한 독제정7]에 의해 피헤를 입은 사람들을 민주사최의 공1긴

(Offent1ichkeit)으旦 북권시키는 교·8-이 필요하다, 이짓은 기욍· 헹1해지고 있는 궁민교육파는 디.르

다. 봉일 시데를 위한 징치교육에서 특히 주목하고 경게헤야될 부분은 한국 내부에서의 이AS

C란이다, 휴전선을 히뭅었다고 해서 납북한의 사람둘의 머릿 속에 남아 있는 이님의 장빅이

동시에 무너지는 깃을 아니다. 지억직 갑등이 특히 심한 한국에서는 이런 이닙적 긷·등이 가중

되삔 사최는 큰 혼란에 11U]g질 짓이다. 통일 시내에는 분띵 좌파 $骨러리骨이 목소리를 높일 젓

이고, 더러 극단적인 좌파 자유주의적 내도기· 우리의 이넘적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디·.

정치교육은 1러 로 한국 네부의 이념적 논린·을 이용하어 북한 독재정71파 지난 먼·세기를
t;

좋았딘 시절"旦 호도하는 좌파 포吾리즙을 겅계하고, 이기에 데비하는 교육이 되0-1야 한다,

독일과 길은 일 5[가들에서나, 러시아블 비롯한 동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일어니.고 있는 바

와 같이 공산당 시절에 대한 
" 

힝·수"와 
"사회7의에 

대한 희밍·"은 북한 독제정권을 전히 헤롭

지 않은 또 하L-1-의 졍당한 Fd·으로 만骨고, 급기야는 새로운 이님 길'등이 지역 정서와 걸

부되어 한국의 민주 정치문촤의 빌-전을 기·Se-f-各 깃이다, 징치교육은 이%:) 네부의 논린·과 갈

骨을 치.R-하11 VI족 대촤합의 성숙한 정치문촤를 기.3<l·어 가는 공맨교A이다,

김치]](육은 북한 사회주의 징/의 역시·꾀. 사최지 가지와 입적晋, 징·짐들이 지1-l-치게 과대

포장되이 '바]족 정兮싱"이라는 이骨 하에 강조되어서는 오Fd다는 집음 분띵히 한다, 통임 시

대의 정지51(-s은 이것 1-11정-히.게 비VI하고, 일소히.는 깃이어야 할 것이다. 에냐하먼 북한 사

최가 가치 있고, 았다고 AW지'하는 i체주의적 잔제는 북힌· 사회애서 억입-딩·하고, >V주리딘

시민의 것이 이.니라, 200 · 300만의 익압하고, 품요를 1(-리던 시곡1'들의 가지이기 때문이다.

북한 사최는 지난 반세기 동안 
" 

지체된 시간", 
" 

정지된 시긴·"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 :l 
' 

지

체'외. 
' 

정지'가 보존되이야 
'習· 
무슨 가치를 기·지는 으로 오헤되이서는 인·省 짓이다. 지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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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선 공산당이 정권을 되찾고 있다. 그것은 정치교육이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그 어떤 공존의 논리보다도 많은

기여를 했음 또한 사실이다. 하버마스가 맣하듯이 그젓은 모더니티의 긍정적인 귀결임에 틀림

없다,122)
]

학문의 방법 중에서 비교적 방법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서

로 다른 두 계기를 동일한 이해의 지평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유사한 계기들

을 많이 보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당성을 쉽게 구할 수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펼자가 비교방법론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닮은 것 보다는 닮지 않은 것에 주목힘·으로써 자의적

인 해석에 삐-지지 않고, 다른 나라의 정치교육 방법론을 그대로 모방하는 잘못된 논증을 미리

차단하고자 한다.

2-2-1. 시민적, 개인적 자유의 중진 
'

널리 주지되고 있듯이 현대사회는 그 빠른 변화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모든 가치가 불확실한 상태로 주어지고 있다, 그 결과 사회의 규범문화가 정형을 갖추지

못하고 도덕적 혼란과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기성세대는 막연한 불안감과

탈도덕의 위기를 걱정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통일국가의 완성은 민족적인 과제이며, 그것은 또한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하

다. 한국에서도 지난 수 십년간 정치교육은 국민윤리 교육의 일환으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는 일종의 세뇌교육으로 이해되었다. 북한에서의 정치교육은 두 말할 나위없이 강제에

의한 사상학습이였을 뿐 시민적 가치를 확대하고, 각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 

어떻게 자신의

고유한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타인과 연대하여 보다 낳은 공공선을 창조

하는가'라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정치교육은 아니었다. 한국도 반 세기 이상 의회민주주의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때에 따라 아주 기능적으로 역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의회의 기능이라는 문제에 대해 많 사람들이 회의적이고, 비판적이다. 그 이유는 그간의 군사

독재정권의 반자유즈의적, 파행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정치교육은 중요하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변화된 정치-사

회적 토양 위에서 항상 새롭게 인간의 의식속에 자각되01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當

으면 자유주의는 확실히 홉스(Thomas Bobbes)가 250년 전에 걱정했던 대로 그 어면 정치적 시

스템 보다도 쉽게 부패하고, 타락해 버런다는 사셜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통일 시대에는

122 ) 1. Habermas ,
「The pSIoso phical Concept o f Modemi( y,, 1996년 5월 9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 한 철학회> 주최 
"아시이-아프리카 

철학자대회"에 초청된 위르巷 하버마스의 주제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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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함보다 더 다잉·한 A-구와 주장이 서로의 이헤관게에 따리· 길·骨을 일으킬 것익다. 신뢰의 바

탕 위 서 민7-적 사고와 행위5/-Id各 습득시키고, 요구하는 만骨의 책입과 의무를 부과하미,

필요한 타힙과 비판 및 판단농력을 배양하는 시면교육이 펄요하다,

사최괴.학의 과제는 정111을 일는 데에 있는 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샹이한 해질책骨을 제시

하고 51 징-딘·짐을 토易하어 최선은 아 지라도 7어진 조건 하에서 선 기.능한 대안을 발건하

도록 하는 깃이다. 북한 사람들에게 의최민주주의의 ·]TI/.1과 기능방식을 가르치고, 嗚·온 약7]에

도 불구하고 CI것이 최선의 5'[가헝테오]을 보이주는 것이다. 정치교육은 군중 속에서의 집단적

실체로민· 존제하딘 전체주의려 지베에 의숙해 있딘 사7)·들에게 개인이 자주적인 의사결정의

주체이머, 자주적인 의사길정은 사회 속에서 타인파의 언대(solidadtrit 와

� 

타협(corrIlnitmcll{)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의사건정을 괸·철시지 나가는 파정임을 가르치는 깃이다. 연대외- 타입

合 
;'사최적 
신뢰7'123)가 기초되지 館·'으1S 불가능하다.

세계를 혹빽논리로 피·악하고, 강한 로고스(slarke logos)외· 약한 로고스의(schwache Io80에의

晋입없는 투젱을 통해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유물사괸·에 입각한 세게싣멍의 논리는 극복되이야

한다, 탁한은 이%[든지 징의의 펀에 가1'고, 남한은 악의 편에 가까우며, 지.본주의는 인간의

정신을 디.락하게 하는 인 반1션, 사최주의는 인간을 더욱 인간님- 하는 미레지향적인 가치

리.는 平칠한 죄·파적 이분법을 국복헤야 한다. )q·요된 사고방·식, 수동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자발적으로 토론파 논젱에 참여하도록 가르처야 한디·, 旦론파 논쟁은 최

종즈1인 혜Id-을 주는 짓이 아니리.,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일깨우고, 이헤관게의 조정, 절충의

테크닉은 보이주는 교육이이야 한다.

졍치교육은 
" 

사최적 공동셍활의 기초에 한 최소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힌법에

a-정되어 있는 정치-사최적 궁동셍촬의 기초이디·. 이는 징동이 있고, 갈둥할 수 있는 사최직

능럭, 그리고 개빙·된 자유사회를 표상하는 다윈주의의 5Pd의 기초로시 인권을 승인하고, 정치

적 겯정과 이에 따른 ]y주적 지배권의 행)사, 의최민주주의적 힌빕국가 제도를 존중하는 테도

를 기르는 데 있다.

2-2-2. 세게시민 교육

통열 한국의 정치교- 은 호Fl 문제 t만 이·니라, 동아시아 시민교육으로 나이.기.야 한다, 한

빈1도가 통일<·[가가 되민 지억 네에시의 3할 또한 막중헤 진다, 지역 경제외- 정치, 그리고 서

구인들의 눈에 비친 아시아가 아니라, 이씨아적 오리엔탄리즘으로 아시아의 분최.적 정체성을

최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各 헤야 한다. 그리기 위헤서 징치교육은 긱- 사최 1]단의 징

m

123) Frm1Cis Fukuyama,
PTRUS'r[ Social Virtue tIll d lhc CrctI(iuu o f Prospcri[y), Eree PreiS New York 1995,

- /승회 억, r트러스)로: 사회도닉파 빈영의 장조」, 한국겅제신쓸사 춥8·부 1996 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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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평등, 분배 등 국내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통일 한국인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교양

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0세기와 더불어 민족국가, 국민국가의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전자.통신기술의 발달

로 21세기에는 민족이나, 국민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희미해질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그런

길로 접역들었고 - 예를 들면 경제적 국경을 허무는 여러 유형의 경제 블럭화 현상 , 정치적

으로도 새로운 공영체제가 만들여져 가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정치권력에서 정보권력에로의

이행을 예견하기도 한다,124) 많은 현대의 정치-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문명적인 진보라

고 믿고 있다.

새로운 세기의 문명에는 다양성과 자치, 그리고 협동과 연대가 중요한 공존의 원리가 될 것

이다.125) 인류는 근세의 코페르니쿠스적 문명의 전환을 시작으로 엄청난 자기진보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소위 후기 산업문명의 위기 증세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예로

환경문제를 晋 수 있다. 환경문제는 민족국가, 국민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이고, 범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생존양식은 불가피하게 협동, 결속, 연대(solidaritdt)라는

낡은 미덕을 회복하는 데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 한국의 정치교육은 세계시민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제 지구촌은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盟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터넷은 국경과 이념

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결속하며, 거꾸로 범죄, 마약, 환경오염은 국경을 무시하고 넘나들게 되

었다. 이제 한국인은 외국에 노동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 들이고

있다. 우리에게 외국인에 대한 관용의 태도는 전혀 似다. 정치교육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상호부조와 협동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통일 한국의 정치교육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딜레마를 벗어나는 교육

이어야 한다, 자유주의는 19세기에 
' 

자아실현', 
' 

자기계발'(독일말로는 도야 
'

Bi1dung
'

)를 강조했

다. 이런 개념은 오늘날 후기 산업문명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 

자기만족', 
'

무제한의 충동'으

로 확대되였다. 그 01떤 것도 금기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여

기서 우리는 실증주의의 위대한 이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은밀한 정보, 섹스, 권력도

엾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덕적 자기규제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 

자유'에서 
' 

해방'에로의 이

124) 예를 들면 엘빈 토플러, 暑 케네디, 다니일 벨 등 미래정치학자들의 예언서들을 보라] Alvin

Topff1cr,
FPowershiftl, Bantham 199o; Peter F, Drucker, r p80t-Ca pitalist Society1, Harper Cot1ills New

York, 1393; Paul Kcnnedy,
「Preparing for the Twenty- First Century4,Random Bou8e New York 1993;

Daniel Bell, rThe Windin g Passa ge! Essays an d soc iological loume ys 1960-19804, Camldd ge Massachusetts

198o. .

125) 이런 에견에 관해서는 Frat1cis Fukuyama,
「TRUST[ Social Virtue an d the Creation o f Prosperity」, Free

Press New York 1995. 구숭회 역,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J, 한국경제신문사 출판부 1926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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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대한 번화가 일어녔·다. 원레 지·A-라는 개넘은 
" 

권이나, 싱]득적 권리를 강요하기나 게

인 게 게인지, 사최적 이동을 붑허하는 제한으로부티 1어나러는 노릭을 가리키는 정치적, 사

최적 개넘이었다."126) C'l-리나 이제 자유는 V든 속빅·으로부터 벗어나리는 자기피피적 해방으

로 번질피고 있다. 분화는 무한의 이·빙'기-르드로 니·아간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일레1가이다.

통일 한국의 정치교육은 T-교주의적 업숙의 윤리를 회복헤야 한다. 곤세 초기 서구. 사최기.

프로데스탄트의 금경.절의<의 미녁으로 자본주의의 타라을 방지健듯이, 동양의 v·1통사상과 종교

적 생)쵤·1-q·식을 가르침으로써 자본주의 사최의 
'

문촤적 It('을 극꽉혜야 한다. WI 사최는 지

식과 정보가 지베하는 사최이다. 동잉:의 1통사상合 . y리의 겅제AA촬, 정치적인 의사짐정의 원

리로 심·을 7 있도록 정보촤히·는 일이 필요하q·, 이는 비판적 Ix·리으로 조1통시.상을 복원히.고,

류머니즘과 역사적 인속성을 퀵·보하머, 동잉:사)g- 속에서 지-유의 지고한 가치를 발건하는 깃이다.

디·시 t간하민 동잉:의 진통 사상을 후기 산업사최의 제반 가치를 설명省· 수 있는 공준

(pos(Ulate)으로 이론촤 하는 일이다. 곤세의 서구 징치시·상은 니. 이외의 2든 것음 겅 싱·데,

티.V의 데상으로 띠기게끔 가르·치 왔다. 르네상스의 이님은 개인의 턱·윌한 능럭이 AI존의 필

수적인 조건임을 가르치 왔다. 그것이 아름다운 
'조촤'이1*], ' 질서'라고 셍z]'兎디·. 그러Ll· 동잉·

적 조촤외. 질서는 싱·보적이머, 유기적 인대싱에 근거해 9)디·. 밀은 경제비펑가들은 일본과 한

<·r, 대빈·의 겅제생필·에서 이<] 연데와 결속의 힘이 새로운 부와 빈잉을 칭-조할 수 있는 힘이

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최에도 15세기이레로 다잉·한 苟속파 인대의 기슬(Teclu]ik)을 발진시거 왔다, 상호부

조의 미덕은 개인주의를 압도하는 새로운 공동 직. Al-의 유힝을 힌실 속에 실힌兎틴 것이다.

두&11, 향촌사최, 계 등은 우리 니·릅의 공동 /%A발의 원칙이었다, 兮일 한국의 징치고t육은 이러

한 우리 고우-의 더불이 사는 삶의 지고한 기치를 일께우는 것이어야 한다,

2-3, 생태게 위기 시대의 정치교육

필지·는 앞에서 통일 시대의 정치교육은 세게시민 교 - 이어이· 한다고 주징·하였다. 세개시민

자연에 r])한 입,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 /)-리고 지.인-)A테게에 데한 버]려가 중u요한 사최

적 도덕으로 내민촤헤야 한다. 힌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셍태적, 毛·겅적, 한마디로 문띵적

위기룰 셍긱-헤 볼 ,
21세기에도 인7-가 이 지7싱페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는 섬히 의심스

R]다. 인뷰의 존속에 대한 3본적인 최의는 이러 학문 분야에 질적인 V]촤를 초래兎다.

정치힉· 분야에서도 최근 
' )%)대징치학' 혹( 

' 

場·징정치학'이리.는 테마가 A<l·심을 꿀고 있다.

21세기 도 인류가 지구상의 유일한 책입의 남지지-로석 인류의 평최-외. 지-인 )W테 외.의 조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트 

團 團 團 團

126) Dtmiel 制1, [" l'he Will(liu g Passage: Essilys [rnd suc io]ogicai lournoys 196o-.. 19Sov Ii, G;mhl.M gc

MI19S[IChus이8 10So), 서-e·후1· 띄, 
f'
징보회사회외. ]J-촤.의 미 J , , 서물! 디지.인하우스 1092, 18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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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살아가려면 
' 

산업문명'의 변화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지배체계의 변화가 필수적

이라고 생각한다.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는 기존의 국제정치적인 힘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방

향으로 틀지울 것이고, 그것이 한 민족, 한 국가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제

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를 경험한 나라에서의 환경파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보다 훨毛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 동독, 폴란드의 환경문제는 서방의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억야만 복원될 수 있다. 북한의 환경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아래에서

는 환경위기-생태위기 시대의 정치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경제적 의미의 제국주의처럼, 생태제국주의

(0koimpe6alismus), 환겪파시즘(Okofaschismus)이 될 염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자뵘주

의가 무한히 자기팽창을 하는 한, 현대인의 소비 패턴이 지속되는 한, 인류의 미래는 실로 불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에는 환경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젓은 세계시민교육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인간화되면 될수록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그만큼 커지고, 소외된 만큼 인간은 점점

더 고상한 존재로 되었다. - 이를테면 칸트의 엄숙주의 윤리가 바로 그 런 것이다. 생태계 위

기 시대의 정치교육은 위기와 혹은 그 발생원인에 대한 철학적, 형이상학적 차원의 재확인 정

도에 그쳐서는 안된다. 정치학은 현실의 권력관계를 다루는 학운이라는 식으로 스스로 이론주

의적f페1COrcdzismtis)인 한계틀 설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생태계 위기 시대의 정치교육은 우선 환경파괴라는 확신할 수 없는 미래를 가진 偏은이들

이 광적인 쾌락주의에 삐-지거나, 지식인들이 병적인 냉소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근

세철학의 
'

코기토 콤플렉스(Cogitokomp1ex)'127>와 도덕적 규범과 판단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보

편적 기준이 있다는 칸트철학의 
'

보편화가능성의 원리', 나아가서 계몽주의와 그로부터 보다

세련되게 졍상 체위로 자연과 관계하는 맑스주가 감추고 있는 희망의 웜리 , , , . . . 이 모든 
' 

원

리5는 환경.생태계의 위기 시대에는 적절치 못한 카드이다.

생태학(0kologie)과 경제학(0konomie)이라는 말은 어원부터가 서로 형제간이다. 지난 賀

섭년간 경제와 환경은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되어 버렸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누군가가 현재의 경제체제의 전뎐적인 전복이 없이는 생태계의 복원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자본주의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는 
'환경'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

하여 
ct자연으로 

돌아가라51, 
4;숲으로 
돌아가라", 

it제로성장 
자본주의를 고수하라"고 주장한다고

127) /LIldr Glucksmann, 
「
Am Bnde des Tunnels: Das falsche Denken i% dem kat2Stro- phalen Handeln

.urs: Eine Bilanz des 2o. lahrhunde1tsu, Berlin: Siedler-Verla g 1991, 이 표현은 글룩스만의 
"

플라톤 콤

플렉스"에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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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 이러한 구호니. 주장이 도데체 몇 밍의 사람들을 지.발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7케

하고 일상에 7[숙이 자리잡은 기술을 포기히·고 기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사

리깊은 사람이라면 -V구나 이런 낭만주의를 소이·삥적인 퇴보주의라고 LA소할 것이c].. 자본주의

와 기술 분띵이 자기파괴직인 것은 자rs하지만, CI러나 기술적, 겅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청

난 효뭏.성의 체게로 자리7]-은 
' 

자본주의' 없이는 촨경분제를 걸코 헤결할 수 없다.

A/대정신의 자기파괴적인 싱향에 한 비판은 그 시대를 삳았딘 진보적인 사림·들에게는 자

t9한 것으로 보었다. 덩·시의 근데성에 데한 비핀·은 )(가지 암식으로 제시된다: 루소(R에sset111)

식의 비판과 헤펠식의 비판이 O-것이다. 루소*]의 비핀·은 인간을 자 1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근

대의 발전 자체를 문제심·는다, 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최에 대한 비판에 무기럭하이, 시Al·들

이 이리한 빌전겅향에 대 하고, 멀찌기 벨어지 있고자 하는 것 자체가 필언적으로 근대성의

산물이라는 사싣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일· 수 있다. 그린데 헤巷식의 비%l-은 이외. 반대
a

로 -/대성의 법칙을 · 근대과학과 자본주의의 y,IA · 
-

' 

지양'하고지. 시도한다, 이들의 비판은

직접적으로 근내성 자체를 거냥하는 아니라, 3대인이 억사지 자인적 토대로부티 해1-2·되리

는 열정을 비관한다: 이들은 이러한 토데를 하나의 복힙-적인 구조 속에 인길시키리 하고, 고대

정신 ([1리이스 폴리스 정신)과 조회·시킴으로써 0대셩을 
' 

지양'하고자 한다,

/W 계 위기 시대의 징치교육은 웃1래 하나로 있딘 겅 학과 A테학을 촤해시키고, 다시 하

니.로 통합하고자 한다. 수기 산71사최의 깅제는 1통적인 겅제윈 을 
- 최소한의 비옹으로 최

내한의 길과률 기·지오는·- 무시하고 과잉AI산과 대량소비, 일회뎔- 소비에 치중하고 있다, 그것

은 소위 기술을 개인히인 차원에서 省·용하는 
' 

자유 시징·깅제의 원리'의 산骨이다. 셍테교육은

효율, 절약, 제활各이라는 i 3적인 경제적 미덕(美德)애 근·거한 
' 

셍테-사최시장겅제의 원리'

를 요구한다, 자유 시징·경제예서 
' 

자A-'는 기술활各의 
' 

인적 지·f-'를 의미한다면, 사최 시장

싱제라고 맏할 때 
' 

사최'린· 기술횔·용의 
t 

사최적 책인'을 L1타낸디·고 할 수 있다. 기술이 사최

적 첵임을 동반할 It]1 최소 Ai신·, 최소 소비는 딩·인하게 귀질될 것이머 그깃은 곤 
'

생데학적

미3(0kologische e thos)'이기도 히.다.

헌대는 실로 P키2헌테리 희비극(喜悲劇)의 시대이디·. 스페인의 철학자 미구엘 우나무노

(Migucl & OutlIIIrnl0 가

� 

V'A%의 비>(직 주1-정.의 결론에서 밋진 (징-으로 정당하게 지려하고 있

듯이12S) 1 호데는 스스로가 우스꾕·스러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있·지만, 님'은 투구를 다시

딜어ts, 자신의 우스셴스러움<로 骨교재%i- 긴·은 
' 

헌데성'파 
' 

과학'과 18세기로부니 물려반

은 
' 

헙-리주의'외· 데항해 싸움으로써 그$ 희극적2.l 헌대의 비 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돈키호 의 불힙'리한 희밍'으로, 세상 시-랍'들로 하이금 자신을 비웃게 만드는 그의 
'

능력으로,

w

128) Miguel (Ie Uuamuuo, 
l'Dol sen1 imiunlu tr Ag ico do la v M11, Klitoriat Lusada, S,A, Bucu(W Air5i , 1964j,

징·선영 -2김, 
( 셍의 Il]/.-t) 김-진」, 휘분출y]·사 19M,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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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에 정복당하는 그의 희극성으로 
' 

헌대성에 비극적 종말5을 안겨주는 정치교육이 필X

하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인간의 긍지와 생존을 위해 비로소 
t

초월구조5와 맞서 싸워야 한다.

인간정신의 마지막 주거지로서의 지구 생태계가 위협당하고 있는 지금, 인류의 영혼과 육체의

진정한 평화는 돈키호테가 자신을 비극적으로 만듦으로써 결국 승리하게 되듯이 현대성의 비

극적 종말을 고하는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129)

2-4. 정보사회에서 국가, 정치 력, 정치교육

2-4-1. 국가와 권력

통일 한국은 정보사회의 중심국가일 것이다, 힌재 한국은 적어도 정보화에 있어서 만큼은

션진국 수준에 와 있다.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은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모시켜 왔고, 앞으로

더욱 변화시컬 것이다. 현재 북한 지역에는 피씨통신, 인터넷은 고사하고 팩시밀리. 전화에 대

한 개념도 없는 상태이다, 통일 한국은 북한 지역에도 급속하게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

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보사회의 윤리적인 문제, 커뮤니케이션 윤리 - 말하자면 의사소통의

윤리가 문제가 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관심갖는 것은 정보사회에서 정치, 권력, 그리

고 정치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다. 아래에서는 정보사회의 정치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예찬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라는 사회틀은 사실상 250년

밖에 안된 새로운 것이다. 국가는 그려나 예찬되는 만큼, 또한 미움과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

다. 그러고 보뎐 인간들은 역사의 긴 시간 동안 국가라는 제도 없이 살아왔다. 물론 국가가 없

었다고 해서 지배나 강제도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국가가 없던 사회에서는 현대적인 정치국

가와는 달리 타인을 강제하는 수단 - 말하자면 무기와 같은 수단이 일 개인이나 소수가 아니

라, 다중(多衆)의 수중에 들어 있다는 점이며, 무기에 의한 각급의 통제와 특히 (씨족) 집단의

우두머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도처에 흩어져 다수가 지배권을 행사했었다는 점이다.

고전 사회학의 두 대가 막스 베버1305와 에밀 뒤르껑131)이 똑같은 어조로 가르치고 있는 바

< 갑이, 현대의 정치국가에서는 과거에는 많기는 하였지만 동일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완수하

던 필수적인 기능을 
'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국가의 하부체계'로 만들어 버렸다. 이 하부체계에

대해 국가는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는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고, 정치적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

분 아래 강제를 행사하는 기능을 갖는다. 국가의 관킥자는 폭력과 기만이라는 두 가지 형식으

129 ) 구승회, 
「
에코省로소피: 생태계 위기 시대의 사회철학적 대안,, 새길骨판사 1995, 55-58에서 부분적

- 

으로 인용했음.

130) Max Weber ,
「Gcsammelte Aukitze zut Relidonssoziologie 1」, T0bingen 192o, S. 541f

131) Emile Durkheim
,

PThe Divisiott o f Labor in Society1, New York: Macmillan ,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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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강제의 정딩-성을 겯정하고 폭력의 사용-의 조정.통제를 괸·철시킨다, 이리하어 관칟

된 요구사항으로서의 
' 

폭럭의 독침(Oewoltmonopol)'은 국가의 본질 인 특징이다,132}

폭릭의 독점과 폭럭독접 대한 정딩'성 요구는 역사 속에서 도무지 관칠뒬 수 있었q-는 사

실은 ) ( 가지 점에서 놀라운 일이다. 칫 ; 억사적으로 볼 떼, 
' C-1떻게 O 많은 사唱·들이 자신

의 고1-한 폭릭사 - 권을 자발직으로 포기했戚는가'이미, 둘쩨; 철학적으로 보면 
' 

게인에게 있

이서나, 집단에게 있어서니- 강제나 폭력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이다, 이에 핏발히 몰0-1

볼 것은 국가의 기능이 정치적인 짇서를 - 지하기 위하이 위급한 경우 폭력을 깅·제로 괸.칠하

는 이라고 할 ttl1, 
' 

강제에 의한 질서가 어떻게 정당촤뒬 수 있는가'이다.
'卷내 
정치철학의 ·논의에서 이린 침학적인 짇문에 답하는 세 가지 접근빙·식을 볼 수 있다.

(i) 공리주의적 접근: 징치절서가 다른 이떤 질서보다도 최대 다수의 최대 宅복을 보다 많이

보증하는 한, 이 징치질서를 위한 폭력의 독짐은 힘빔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이론을 대표히,는

인물로 홉, 毛답, 죤 스튜어트 밀133)을 들 수 있다. (2) 계의7론A 접근) 징치짇서와 폭력의 독접

이 충분히 실명되고 합리적이어서 모든 이혜딩'사자吾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ltl], 정당하디.는

H]장이다. 이런 입장을 대빈하는 사 으로 흡스와 로크 그리고 헌대에 와서 홀스와 하버마

스134>를 들 수 있다. (3> 법 이론적 12: 정치질서는 그것이 전실증적(Vorpositivistiscll) 법 이론

의 원칙에 부합할 때 정당하CI·, 또 법 질서-趾 관철하는 수단이 적절하다먼 %릭의 독접 역시

정당하다는 주장이디·. 이 임장을 데표하는 중요한 인물로 칸트, 句唱, 쇼펜하.위어 0리고 현대

에 외.서 노직, 하이에크135)가 있다.

이상에서 얼거한 세 가지 접 빙·식들은 모 7 O-1떤 제한적인 
'

조긴' 하에서 정치적 질서외.

폭럭의 독7]各' 언정한다는 점이디-, 로크가 살던 시데에 지배쟉이있틴 국가철학에 의하먼 국가

는 원래 선에 의헤 의/표된 것으로서 그것이 군주에게 일시적으로 부이된 것이다.136) 그렇기

] w J w m r r

l:32) 이외. 관린하이 M. WobBl·,
rWirschaft urI( l Ocseilschaft ,, (5mAul]ago) T[ibiugen 198o, S, u A·조.

133) David Humo ,
['
Itctrisc o f Hull11111 Natur%, (HrsgJ von L,A, Sc1by-Biggc IIUd P, H, Nid(1itch, Oxofrd

Iff/S, book 3, PEr( 2; lol-emy Ikutham, OIl[l·에1띠ioll (O l]IC Priuciples o f Morals zmt i Legisltt(ionJ, L011don

1789; lolm Stuar( Mill, ["Utili(arianislnd, Glasgow 1861 히·조,

134) ThorntLs Hobbes, t' Lcvimhtml, o-lmg,) VOIl c,B, Macphemon , Ham1011(1sworth 1%I; Jolm Locke ,
t"Two

Treatise o f Ouvcl'llrncnt」, (Htsg.) VOIl P, Lasl이[, Cambrid ge 1963i luhn Rawls ,
FA TImory o f ItISlice」,

Ox[brd fr72; Iiirgcu Habermas, 
「
DiskuISCihik」, iu: ['Mom·albewul%ciu 1111[j kommuuilQl(ivoi HtlrnlcluJ,

Prtrnkrurt atn Maiu B)S3 등- 71·1힐· 것,

135) 11UllltlIIUOl K·1111, 
'"Mchlphysik de)' Siuou」, (Hrsg.) von Karl Vorlhnder 7Hambur g 1954; G,W,F. Hogo1,

Ortu버1iniou %r Phi]OS미lie dwi Rcch(S) ], Werh11LSg[Il)e, (BI$g,) von B, Moldtrnhauer un d K, M. Michel , Hd.

7
,
Prirnkfurt illU Maill 1070; Arthur Schupeu- l)tItlCf, 

['Preisschdft (lbcr die On;11dIag5 dcr Mora L, (Htsg,)

vou H, Bbe1iug, l-l;Irnbm'g [979; llobc1'l Nozick, 
J'Auarchy, Stato au d Uio pi%, (Blackwell) Oxford IT74; F,A,

vou H;lyck, 
( Reclu, Cosetrgehuug tIll( l Preihd.A, uln(Lsborg ilrn Lech 1221 (So)원전은 

l' ulW, Legislll[io11

illI d Libcl'ty,, G)ka go 1973-I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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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기서 국가는 조건없이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현대 정치철학의 근간

을 이루는 이 세가지 접근방식에 따르면, 국가는 주어진 조건들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정당화

된다.137)

대부분의 정치철학자들은 현대 국가의 대부분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자

명한 項으로 받아들인다. 특헉 홉스는 아무리 나쁜 국가일지라도 계약이 가능함을 예증하는

일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계약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도 엾다. 왜 하면 ja가

는 계약의 결과이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칸트와 헤겔도 국가만이 정의를 실헌할 수 있다는 사

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兎다.

국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전통적인 독일적 사고방석으로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헤겔에

와서 극치에 이른다, 헤겔은 개인적인 의지와 집단적인 의지가 일치하여 통일되는 그 곳에 자

리잡는 
' 

현실태'가 바로 
'

국가'인 젓이다. 독일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국가는 실존하는 도덕적

생명이요, 보편적 의지와 본질적 의지가 통일되어 있는 유일한 헌실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겔에게 
'

국가'는 
'도덕(인륜성)' 그 자체로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알고 있다: 국가가 헌실적이되면 될수록, 그 국가를 타고 오는 사람은 - 그가 나폴레옹이
k

건, 프로이센의 왕이건, 스탈린이건, 히틀러이건 간에 더욱 더 반도덕적이고 반국가적으로 된

다는 아이러니를 말이다.

이 절에서는 국가에 정당성의 조건을 부여하고, 그 철학적 근거를 추구하는 이론적인 접근

방식들을 일일이 논증하기 위함은 아니다. 셜령 이론적으로 논증되었다 해도 그러한 정당성

확보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이다, 국가이론의 정당성 확보가 얼마나 상호

독립적이고, 상대적인 것인지는 국가에 대한 아나키즘의 평가에서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여기

서는 역사 속에 자리 잡아온 다양한 국가의 정당화 논리 및 폭력독점의 정당화 논리를 전부

다 자세히 다룰 수 없다. 양상은 다르지만 인간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권력은 언제나

인간활동의 중심적인 표현이었다. 정치의 역사는 맣할 것도 없고, 과학 얼반의 역사, 특히 성,

성도덕의 역사는 권력관게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권력은 그 속성상 억압으로부터 나온다. 다

시 말하면 억압당하는 만큼 권력은 커진다.138)

이 자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권력이란 당연히 현실-정치적 권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민

사회 내에서의 계급들 간의 권력관계, 국가의 권력독점 등,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결집으

로서의 권력을 말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권력은 근본적으로 생활수단이다, 그러므로 침

대나 옷가지처럼 소유될 수 있다. 권력은 생활자료를 얻기 위한 인간의 활동에서 타인과 의사

136) Robelt Filmer ,
(patriarcha; or the ttatura l Power o f Kings,, London 1680 참조,

i37 ) 구승회, r에코필로소피,, 새길출판사 1995, 3장 
「

에見아나키즘, 참조.

138)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큰 억압은 성의 억압이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억압기제가 아니라, 심리

적인 억압(예를 들면 근친상간)이기도 하다.



120

소통함으로써 얻0-1진다. 즉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깅·제할 수 있는 멈위, 졍도, 크기를 권릭

이라 한다, 이는 홉스에/]1서 뿐만 아니리., 믹'스 베비에게서도 여전히 타당한 권릭개님이다,

억사 속의 무수한 이론가晋은 어띨개 하먼 보디· 분밍한 7)력픽득 가능성을 제시히.느냐

매달려 兎·q.. 骨의, 동조, 합의, 연대외. 권·은 궁정적인 l-8쓰]은 물론이51 매수, 조작, 이데올로

기, 완력, 폭럭, 섣득, 답管, 경제적인 권위 등 부징적인 방唱에 의한 린릭획득도 권과적으로는

동일한 권력지 속성을 가지기 u]1문 어떻게 피득하건 권러이란 지.신의 의지를 괸침하는 수단

이라는 접에서는 상관없는 것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권력을 칭-출, 유지하기 위헤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아주 자언스리운 귀걸인데 헌대의 정치국가는 권럭을 독접하기 위헤 조직된

배티.적 질시-이다. 개인과 집단 간의 Y 관게는 위에서 보둣이 이론적으로 정당촤된다고 헤서

$제가 완진히 헤징되는 젓은 아니다. 아레에서는 대중민주주의, 데의제도 자제가 의존하고 있

는 권력의 본질을 분석해 난고자 한다. 이는 공권력이라 불리는 대중민주주의의 권럭의 발A%.

수헹이 일마나 허구적인가를 잘 보어주는 에이q-.139)

누구도 개있의 권력과, 이 권력(폭럭)의 헹사를 제한할 수 飢다.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라 하더리·S-L, 개인에 데하이 또는 다른 조1딘·에 데하어 강제와 폭력을 마음대로

9사힐' 권리는 似디·, 우리는 이 밀에 동의한다. 그러먼 국기·나 정부도 개인들의 71단인데 국가

나 정부의 강제와· 骨리직인 폭릭행사에 대해서는 
' 

어평7]i $각·하는기·'라고 물으면 
'CI-거야 디-

르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거야 우리 긱' 개인이 자발적인 동의(합의)에 의헤 구성된 절사체

이므로 세금을 내고, 정부가 공귄리을 헹사하는 일에 빈·대힐'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밀'힐· 것이

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30닌 이상 군벌세릭과 21 하수인들이 ·7수히 많은 -무고한 시민읍

죽였고, 인신을 구속하고, SRI-과 강제를 ag]사하있q.. CI깃도 모라라서 엄청난 규모의 도적릴

V 서슴치 않았다. 위의 이야기기· 말히1주旻이 데]i로 추대하기 위한 민주적인 신거와 우리들

의 동의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하디래도, 투표애 ]-기·한 사람들의 숫자가 백멍, 이백립이 아니

리-, 수 초1만질에 이른다고 하더리-도 일MI-나 協'은 사람이 동의兎느냐가 군}럭의 부딩·한 헹사를

정당촤해 주지는 못한다,

2-4-2, 미디어, 징보, 권력

닐'은 문1$비펀·가들은 완력0旋)-J)이니·, -t에 의힌· 권%1리중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진단한다.

이들은 힌 시.회의 Y{릭은 카리스마적인 지베71으로부티 나오는 깃이 아니라, 정보로부터 니-

온다)'C 7장한다, 징보란 다양한 유헝의 의사소통수딘이다. 의사소통의 가징· Y 레된 힝식으로

신촤, 이야기, 진설이 있디-. 호머의 오딧세우스에서 보듯이 서사이야기는 
' 

정보의 전딜·s에 목적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39) 이에 대'헤서는 -/숭최, 
「

정보촤사회외. 권&]의 위상 - 뿌코 비핀·,, 고리 학교, l'고데문

회.」, 4'2%], 166-184 7)-조할 깃.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웅적인 이야기를 통해 청자(聽者)를 
' 

설득'하여 계몽시키는 데에 목적

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술 역시 일종의 
' 

설득전략'인 것이다.140)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모든 것은 변화했다: 과학적 지식이 확장되고, 새로운 기술을 고안해

내고, 이제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식은 만인에게 공유될 수 있

도록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설득기술은 필요없게 되었다. 문제는 정보의 선별, 분석기술이A, 이

는 과거의 하드+11어적인 기술과는 다른 차원의 기술이다. 권력은 지식을 펄요로 한다. 지식은

담론의 생산과 유통이 필요하다. 지식의 생산과 유통은 산엽자본주의 하에서는 하드웨어적으

로 수행되었다. 즉 산업자본주의 하에서권력의 근윈은 공장의 晋뚝과, 철도와 항만이다, 1러

나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네크워크가 대신한다. 그러므로 정보가 권력이다.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는 과학의 확장, 과학과 새로운 기술의 결합, 그리고 뉴스와 오락, 실

용적인 지식에 대한 수요의 층가가 상호관련되어 별어낸 결과이다. 오눌날 정부나 국가의 쇠

망은 매스미디어의 역할에 달려 있다. 1989년 동유럽의 동독을 비롯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

아 등에서의 정권의 몰락은 모두 매스미디어에 의한 전복이였다. 동독의 라이프찌히 사람들은

서독 텔레비젼을 통해 자션들의 데모장면을 보았으며, 루마니아 역시 시위대가 서방언론을 활

용했다, 당시의 시위대는 서방언론이 쩍은 차우세스쿠 부부의 처형장면을 졈거한 방송국을 통

해 전 국민들에게 반복해서 방영함으로써 세쿠리타테(보안경찰)의 저항울 무력화시킬 수 있었

다. 한 국가의 언론봉쇄는 한 국가내에서만 가능한 젓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것으로 되었다.

앨빈 토플러는 이를 
' 

비디오크러시(videocracy)에 의한 독재체제의 붕괴]40'라고 말한다.

계급은 시민사회의 산물이다. 막스 베버가 신분(StriiIde 이라고

� 

부르는 계급은 그러나 시민사

회가 지배적인 형테로 남아 있을 때 가능한 개념이다, 산업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해체해 버렸

다. 시민사회 위에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지배단위로 되었다. 산업자본주의가 팽창하면 할수록

권력은 급속학게 소수의 과두에게 집중되었다, 말을 뒤집으면 권력의 집중은 산업자본주의의
6

팽창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18-9세기까지 권력은 국가라는 지배단위로 수렴하였다, 여기서 권

력은 우선 
' 

완력으로부터' 나오고, 산업주의가 완성된 이후에는 
'

돈으로부터' 나온다. 사회-경

제적인 용어로 이는 제국주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정보사회에서 권력은 거대 국가로부터 개언, 공동체,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다. 이는 얼

핏보면 대중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주주의의 전형이라할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의 완성으로 보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 공동체, 지역에 분산되어 나누어진 권력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고립된 개인들 내에서의 권력이고, 고립된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권력

이다. 이는 개인을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써 보다 큰 강제왁 보이지 않는 통제들 행사하게 된다.

團

140) 구승회, 
「

정보화사회와 권력의 위상 - 푸코 비관,, 위의 글 참조.

141) Alvin TofOer, Powers證[, New York: Bantham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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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제적인 측먼에서 나는 이를 신1·f주의지 경힝0이라 부르고자 한다,

21A·l>기엔 쟝)L분석에 의헌 지식이 기·장 질· 管리-는 지식이 唱 것이디.. 지식은 정보에 /겨히.

지 아니하고는 권력을 누릴 수 없기 떼문에 정지 지배7·1력은 
' 

정보지베 r/1럭'으로 된다. 징부

공무원은 과거처럼 구1위이. 관료적 근성이 투철한 71, 행정, 제경분야의 전문기.가 이.니라, r]1이

터를 설게, 구축하고, 주어진 데이티를 분석하는 정보기술자로 7성된 것이고, 정부는 정보관리

자의 역힐·을 하게되고, 정보기술지·(정보조직'기술자라고도· 밀'할 수 있는데)가 존경믿·는 사회가

될 것이다, 모든 개1$A인 사실은 q 기호 ·% 읍싱신호 A 데이티 1111이스 % 피씨통신 s 수용

자의 TV 촤면 4
'보핀촤된 지A'이라는 전체주의적 양식으로 된다. 언이게임 이룐은 정)1게임

이론으로 띤다. 정보게임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최가 포스트모던적 지11의 Al)게이다,142)

0러띤 무엇이 Y1릭을 정딩'朴하는갸 그것은 정보이다. 데骨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외- 동

11관게에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떤 할수록 민주주의의 국가권력도 그만큼 깅-회.되이 왔다, 그

리니. 헌대의 정보시.최에서는 이린 동 판계가 십라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정)i사회에로의

V)최.는 오늘날 일본, 미可, 유럽의 소위 고도 기술국가에서는 징보회.에 의한 정치적 딜·중<}촤

가 가속화되31 있디·. 아合러 이데各로기의 종언은 민주주의의 y리로 
'i 

역사기. 종맏·"을 밋·이하

는 깃이 아니리-, 민주T의---·대중민주주의 자체의 兮말'이 苟지도 모른다, 컴F터, 정보, 지시 및

심층적 통신에 기초한 신겅2-l]체제는 지a·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3;t든 전통적 번론들에 이의를

기히바1서 세로운 국가이님을 W7하11 있다.

징치는 진리를 디곡-는 학문이 아니라, 귄력을 다루는 학분이다. 정첵점정온 객관직 사실이

나, 십오한 사실 이'캐를 미.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리., 긱'기 자기이익(self-ill(eros0이라고

인서하는 비-를 추구하는 세력돌 간의 충돌을 l-]
'

%으로 한다, 컴퓨터는 권력투 의 필인%인

그기고 유융한 공방전을 엄엘 죽t 없다. 오히려 이暑 보다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킨디-, 그래서

포스트모던한 정보사최에서 
' 

권력의 정치학'은 소멀ti 
'

71럭의 기호학'만 납게 된디..

정보산71이 집骨피고. 있다. 정보산업의 집중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따로 딘 시대는

지니-기그( 있q.는 의1]]이디. 정di신업의 집중은 iD의 집중을 임·시叫고 있q..네이터 베이스

(011輪 Base )暑 군축하/J, DD 내에서의 징%-분르 ]2'식, 정보분석을 위한 소프艮웨어의 개1괌 등

정섬2·< 모는 단게에시 아주 5tO-//게 그d-]고 종총 눈에 뜨]지않게 원미.든지 i 직·w慮 v· 있기 때

7에 비]$판리니- 누섬과 같은 정게의 인론骨레이나, 징보진술은 아주 원시직인 깃이 되고 만

디·. 즉 /위에 의한 꽁권력의 A-지는 점집 더 어려켜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길정은 날이 길수

록 컵11니에 저장)() DB에 의·존하는 겅향이 커지고, DB를 조작하기만 하al 정책걸정은 물론이

고, 정부의 69릭을 무락촤힐 수 있디-, 페냐하먼 도무지 
' 

징치'란 그 통계가 정회·한기., 사실에

142) ]L·ill1-H·rntrois Lyotm-d, 
C
urn Coudiliou Pornmodcru%,, Mill[Il( ry79. 이현복 命김, 

['$스트VI;·t적 조 L,

시굉시· l%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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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q라,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정보과다는 
'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s라는 문제보다는 O 해석에

쏟는 시간과 비용, 열정이 더욱 중요해지는 역효과를 낳는톼. 데이터의 질적인 수준을 문제삼

지 않을 경우, 정보의 양은 한마디로 엉청지만, 이해되는 것은 별로 없다. 여기에 해석이 펄요

하다. 정보를 정보해석의 비중이 커진다는 말은 정신노동의 위계질서의 해체를 의미하며, 관료

적, 권위적 지식에 근거한 권력 관계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권력의 성격이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이 징보를 소유한 개인들(복수)

에게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지 못한 대중을 제로(zero)로 만듦으로써 정보시대

의 권력은 대중먼주주의 시대의 권력보다 더욱 철저하게 된다. 개인들은 이제 01두컴컴한 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천리안이나 하이텔, 인터넷이 제공하는 포르노그라피나, 도색그림이 곁들

여진 게임, 불온한 정보에 의지하며 철저하게 권력으로부터 소외된다. 반대로 국가는 지식 통

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용이하게 된다.

전화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개인들이 각각 소유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도데체 모든 사람들이 전화기를 가지고 싶어할 것이라는 예측은 터무니 없는 헛소리로 여겨졌

다. 그런데 지금 전화기의 보급상황을 보라. 팩시밀리를 발명했을 때도 사랖들은 1렇게 생각

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선 매넌 약 4o만대의 팩시밀리가 팔리고 있다. 통신기술과 그 하드웨

어적인 발전은 사람들을 정보에 묶어두게 된다. 급진적 이성비판은 언제나 매력적인 담론이다,

근대적 모더니즘비판143)이 그런 예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아포리아에 빠지지 2으면서 역

사의 지평 안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2-4-4. 포스트모던 정보사회에서의 정치교육의 방향

'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대중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알려진 장 프랑수아 리오따르

(lean-Rancois Lyotard)는 
r포스트모던적 조건,144>에서 '근대의 지식은 진보요, 해방, 보편사,

t

의미와 진리, 정신의 변증법적인 이야기와 같은 매타담론에 호소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정당화

근거를 구한다' 근대과학에서 진리란 진리 그 자체로써 논증되는 것이 아니라, 
' 

진리 아년 것'

에 의해 미신이거나, 무지로 확인될 때에만 진리를 획득한다, 
' 

합리성' 역시 
'

불합리한 것'에

의지하여 논증된다. 그러므로 근대의 지식이란 모두 자신의 본래적인 논거를 갖지 못하고 
' 

반

대편의 것', 
'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만 존립하는 거대한 이야기이다. 포스트모던은 바로 이런

지식, 진리, 합리성, 이성의 편에 았는 요소들을 부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리오따르는 
'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지식의 포스트모던한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그가 말하는

143) 그 대표자로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키에르케고오르, 하이데거 등을 들 수 있戚다.

144) learl-frarlCOis Lyotar d ,
r La Condition Postmodeme J,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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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산업사회란 7)퓨터, 정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지베하는 사회를 말힌·디.. 이런 의미애서

는 일단 후기 산업사회를 $스且모VI 사회로 2이만 비·꾸어 말하는 것 처럼 보인다. 후기

산업사최에서 
' 

지식'의 기능과 억할이 크 게 바뀌었다, 교양 일반에서 단순한 
; 

정보%로 되었

다. 정보시피에서 지식의 - 苟이 크 게 번慷다.145) 교회.직, 계몽적, 징치·-사최적 중요셩에 따라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본(촤페)의 (촨논리에 따라 교환되는 
t도7-A 가치y를 갖는디..

정보시.회는 대중 )주주의의 실헌이 아니다. 정보 제공자와 관리자, 정보 수정-자 간의 긴장

관계는 새로운 릭괸·게로 나티V 것이다, 사림들은 이 시대릅 이데올로기가 임는 시대라고

밀하고 있다. 징보사최에서는 정보가 이데올로기를 대신하게 될 것이디·. 이짓이 이른바 
4 

정보

이 各로기촤'이다. 근데과학이 과학적 지시의 
' 

발견'에 힘을 쏟았다면 정보사회에시 지식은
' 

진리' CI- 자체와는 상관임이 정旦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수동A으로 수됨-하는 것으로 만

족하게 된다. 여기서 사람吾合 보다 양질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 전젱상태에 ))Ill-지 될 깃이

다. 이 전 상태는 정보판리자의 권력에 의헤 조정되지 잉'으변 안된다,

원시사회에서 농겅사회로 산업사회의 무한한 자기펭칭·을 거듭한 후 인류의 자기촬동의 억

사는 이제 
' 

정보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리.는 산7]사최에로의 진입은 었지만 정보사최

에로의 발진은 이른바 신진국과 거의 동시에 진%1되고 있다. 아직 세계 2처에는 산%촤 이진

의 기아와 궁귄파 짇빙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사최는 보편적인

호)상도 아니며, 인류 3사의 보편지 띵·전괴.징도 아니다. 그러q- 징보사최는 우리에게 목전의

호)싣로 와 있고, 산업사최에서의 인간관게D깃은 걸 귄력관게이다)를 문제삽지 않을 수 似

다. 산업사최에서 이미 충분히 
' 

개1組촤된 적AL의 주제'로 자리잡아온 개인은 정뵤기술의 발진

으로 더욱 퍼-펀화되고, 다양화되0-1 게인파 개인을 결속하는 도덕 a-려이 작. - 하기 이리운 
i 

틸·

도여의 시대'i 된다. 친족, 이웃, 1사을의 공동제적 유대관게는 물론이고, 사최적 계충이나 A

%]단 간의 인대도 더욱 어려워진다.

게인 상호긴·의 도덕지 인 가 불가능한 사회, 이는 얀간의 사회적 셩긱의 몰락을 의미하는

바, 거기서 71릭은 니-A 깅·릭한 지배71을 헹사管 수 있게 된다, 인간들은 이제 더 익싱· 이성의

테양이 네리쬐는 닐'애 자신의 사회성을 팔용하지 僧는다, 음산한 밈·이 오먼 한 마리 정보벌레

가 되이 정보사냥에 니-서고, %l,>-을 세혀가머 ic 획한 성J]L-趾 사적애1,YJ)으로 왜>f'한나. 마치 
il 

사

소한 한 1J)-리의 13]-니.IA'이 어骨이 접이吾고 니.서야 비로소 사인(私)%,)의 사소한 호昏불을 찾아

닐-아 吾旻이(켤 밀'스의 박서-학위·F문 2고 어딘기·에 보먼 이린 구질이 있다),57

앞에서 한 빈 지적'壺旻이 징보사최에서 권력은 정보독접에시 니-온다. 이는 한 <,[가 내에서

니· 국가간의 핀·게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소위 밀·은 정보룰 학보한 징보 선진국은 정]i 후견국

에게 자신의 정보를 省고-} 吾이d-게 힘·으로써 종속시킨다, 이로써 정뵤 후진국의 진통문촤는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Ii15) Jotm--Erancois Lyol21rd, 
t' l·a Condd[ou Postmode1110,, 잎'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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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째 파괴될 것이고, 민족, 문화, 언어는 거대정보에 흡수되어 버릴 것이다. 과거.에 여기

저기 흩억져서 소규모의 권력을 누리던 권력집단은 정보의 그물망에 걸려 거대권력의 하부체

계로 종속되어 버린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의 거대권력에 맞서는 사회운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권력은 
i 

정보

조작'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낯설게 만든다.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운동은 공동체적 연대를 통

한 정보의 인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컴섹스(cumsex)라는 신<어가 었다. 컴섹스는

파트너의 익명성과 가상현실의 결합이다. 개언은 익명의 베일을 쓰고, 정보시장에 나타나기 때

문에 아이디(ID)로만 현전(現前)하는 파트너는 더 이상 헤테로겐 섹스(heterogen sex)일 펄요도

似으며, 남자의 파트너가 남자여도 좋고, 자기 어머니힉든 아버지이든 상관없다. 컴퓨터 언어

에 의한 근친상간의 가능성! 이렇게 되면 인간성의 유대는 완전히 해체된다. 공동체적 연대(이

말이 아무리 낡은 계몽적 이성의 기획처럼 들릴지라도)를 통한 정보의 인간화는 정보의 무차

별적인 폭력과 인간성을 기호로 해체 - 이는 푸코/데리다 식의 포스트모던한 기획일지도 모른

다- 하려는 반인간적인 권력의 정보조작을 인간적인 형식으로 환원할 수 있다.

둘째: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집단적 마취제 역할을 한다. 정보는 계급, 문화, 전통을 초월해

서 무차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정치교육은 과거의 계급적, 당파적,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으

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 정보사회에서의 정치교육은 과거의 이데올로기 교육과는 달리 지역

자치, 시민자치를 추구하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사실 맑스주의와 자

유주의(Liberalismus)의 이념 아래 노동운동과 시민권 확대운동이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정치

교육은 시민사회운동의 주요 형태인 페미q즘, 지역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등 다양한 유형

의 운동을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의 다양한 흐름을 연결하는 이론적 토대로써

우리는 다양한 시민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146)

셋째: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제공자와 수용자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當는다. 개인은 끊임없이

정보를 취득하면서 또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낸다. 여기서 우리는 만들억진 정보에 대한
' 

저항운동 ('시민불복종운동'이라고 표헌해도 좋다)'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항운

동은 영향의 정치(politics o f influer1Ce)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혁명주의 변화를 기도하지는

않는다. 저항이란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적 내용을 현재화하여

제도권 정치의 체제순응적 태만에 저항하는 시민사회 고유의 잠재력이다. 만들어진 정보에 대

한 저항은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시민사회의 공론에 호소함으로써 권력의 정보조작, 유

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지난 25o여 년간 실험되어온 국가주의논 그 한계를 극멍하

게 드러나고 있다. 국가주의의 권력의 본절인지도 모른다. 정보사회의 정보 지배권력에 저항하

145) 구승회.김성국 외 지음, 
「아나키,환경.공동체-왜 다시 아나키즘인가」, 모색 1396. 서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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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징치1/육의 목1[L는 ·지접, 참이 민주주의를 실'현한 
' 

지.유 연'힙· 사회'이다,

3. 보론(EXkurs): 실패한 신화 - 독일 통일

3-1 . 어전히 진행형인 동일

독일 통일이 왜 실페한 신촤인가 이 보론의 쟝에서는 올바른 정치교육의 프로/t 렘이 릴이

통일을 ]y족주의적이$, 역사주의직인 시지'에서 필언이라고 생각했딘 독일 기민딩·의 통일 드

라이브기. 애 실패兎{2가를 3시.적 
- 반%직으로 핑가헤 보고자 한지·. 본고의 연구1)0위를 벗어

나는 주제라고 셍긱-될 수도 있으나, 이린 의사적-빈·성적 핑기·를 통배 통영로 가는 한<·f의 과

제를 보너. 분멍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1]에시 At의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통일이라는 것이 칠천만 동포의 한길짇'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역省·에 의'페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정치엘리트들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坤 수헹되는 것인진데, 이들

에 11 昏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헤서도 냉정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

미에서 정치교육이란 사실상 중의 정치적 A리 테이선은 물론이고, 통일의 진 과정을 잭임

지게省 정첵입인·자들, 의사결징군1지·들의 퉁일唱·깅에 대헌· 비핀·적인 안목파 수준 높은 정치적

정향성을 기르는 일이기도 히-다. 어기서는 논의暑 간t%히 하기 위해 憤 개의 밍제형식으로 기

술'1고지. 
-한다.

통일 Ci닌이 되었다. 잉:쪽의 7민들은 이진히 심리적, 징서적인 괴리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시시주간지 <포R-스(FOCUS)% 969 10원 l일자가 발표한 여론조시에 의하1(l 동독지억

주민의 71%가, 그리고 서8 지%의 주면 41%가 왼·전한 통일을 위헤서는 앞으로 109 이싱· 걸

릴 것이라고 대담兎다. 지난 헤의 조시에서는 동독 지익의 주빈 55%가 O-릴게 대답健고, 19g4

년에는 42%만이 그렇게 Td-했다, 이는 시긴·이 흐를수록 완진한 통입에 한 닐읍이 사라지51

있음을 니.타내는 지표이다, 문론 통일만되면 모든 것이 해졀되리라고 믿있던 동독 지억 주민

偏·의 히맘이 너무 P- 깃이었 ) 데에도 분제가 있지만, 니윽 분제인 것은 엘베강(Eibe)各 이데

올로기 시데에나, 틸· 이네필·로기 시데에나 이전히 긴널 수 賊는 깅·이리·는 사실이다,

이i/'] 김·정은 헌제 唱싣사최주의를 경 1한 비· 있는 동구의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다. 즉 역도

미노 비·람이 동쪽으V 동쪽으로 불고 있는 것이다. 헝기-리, 폴란드는 이미 구꽁산세릭에게 정

i·1이 닙이갔고, 최P의 리시아의 총<'l, 내선 긴과)L 공산주의에로의 복귀 일AL직전에 있다, 더

31-니· 엘친의 %J검-을 보먼 러시아의 x·신7의에로의 복귀는 시간문제인 것이디.. 이V'l 억도미노

헌[상은 그.것이 시장깅제의 완 l'한 포기외. 억사를 거스르는 녕-향으로의 시.테진전은 아닐지라

도
, 공신·L존의를 경 1한 사람들의 지·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환상이있읍을 께닫

는 꽈정이라고 이기<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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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사실은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장년증의 노동자, 학생, 농민 들이 제일 먼저

공산당에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으며, 청소

년들은 반대로 극단적인 우익의 성향으로 치닫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독 지역의 주민들은 극

단적인 좌우의 정치적 정항성으로 양분되어 있다. 서독지역 주민들은 헬무트 콜이 고르비에게

m

직접 갖다 바친 30억마르크의 현금과, 구 소련군 省수비용, 동독 주둔 러시아 군인들을 위한

러시아 내의 주택건설 비용, 등 약 15000억 마르크에 달하는 통일비용을 지불하도고 그 대가는

신통치 않다는 반웅이다. 1996년도 독일의 싣질 경제성장율은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복지예산의 축소, 유럽 단일통화를 성취하기 위한 긴축재정으로 동독 지역에 투자할

재원도 충분치 않다.

10월 2일 헬무트 콜의 통일 6주년 기념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통일 독일의 앞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5년전 조국 통일을 성취했던 용기와 지혜와 결

의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톼."147) 이는 통일은 이제 시작이며, 완성을 향

해 서독 지역 주민들의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이다. 헬무트 콥의 이런 희망은 그러

나 그리 쉽지 않다는 증거들이 도처에서 발견毛다,

물론 언젠가는 해결될 문제역고, 한 두세대가 지나면 완전히 동화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동

안 독일 경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런 독일 내부의 갈등은 자칫 유럽의 안정을 해치는 돌

발적인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동독 지역의 경재재건에 초점을 맞춘 내

적 통일을 위한 정책은 정쳐교육과 정치문화의 위상제고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동독

지역 거주민의 얌금이 통일 당시 M수준에서 지금은 거의 80%수준으로 상승했음에도 내적 통

일에 대한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길은 체계적인 정치교육으로 동독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 경제건설, 사회국가의 재편, 교육개혁, 유럽 내에서의 독일의 역할 등

- 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정치교육이 펄요하다. 사실 동독 지역 주민의 수동적이고, 다소 나

태한 생활방식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면도 없지 않다, 새로운 정치교육은 그들을 사회국

가의 성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3-2. 통얼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첫째; 혁명은 이중의 압력에 굴복한 구조의 몰락(Verdri%LIng des Systems)이었다. 이중의 압

력이란, 하나는 휴가철을 맞은 동독의 중산층 시민들이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 있는 서독 대

사관으로의 탈출함으로써.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미의 통제력을 현저히 무력하게 만들었던 압

력이고, 다른 하나는 동독 내에서의 시위하는 학생, 노동자 등 하충계급의 압력이 그것이였다.

147 ) 이상은 인터넷 상의 독일 뉴스 사이트(sit이에 나와 었는 신문 
「
디벨트(Die WELT )J기사에서 인용兎

음-



12S

당시의 증인이니., 자료를 보민 이 시위는 그리나 1갈 0데로 전 민중의 봉기(Aufitand)가 아니y)

다, 노동자, 학AW骨 하骨 민중의 데모(0unthe) 수준이었다. 종교인, 지식인, 중간딩뭔을 $함한

지)111게츰은 끝까지 상린·合 주시하기만 했다. 동독에서만이 아니라, 서독에서도 지식인들, 대학

셍들은 동독의 소요사태o]l 대헤 끝까지 L%담健다. 0리므로 통일은 민족적 펄연이 아니라, 서

-독의 소수 정치엘리트들의 선댁에 의힌· 것이었다,

1253닌 6윌 16-. 17일 동베를린에서 소요가 있었디·(서독은 통일되기 전까지 6월 17일을 4독일

통일의 날%로 국겅일로 삼았다), U러나 통일 이전까지 이 사긴을 두고 동독에서는 
'

빈·혁딥'으

로 규정하고, 서可에 서는 
'
t/)중봉기'로 v-정했다. 그러나 싣 로 그 사1}은 동독 

'

L<동자들의

시위' 있다, 그때도 지식인은 사태를 관망하기만 蜜다, 하충게합의 봉기에 힌일사회주의는 을락

한 깃이다. 동서독 진 민족이 1;l]족적 동짇감으로 무쟝하고 일으킨 체 3 
'혁띵이 
아니었다.

둘쩨; 독일 헌빕에는 분단과 통일중 하나를 신댁하라는 깅·요가 힌입에 키시되0-1 있다. 일'고

있는 비.와 같이 %독은 분단을, 서叫은 통원읍 주장해値·다. 독일은 우선 5 [기·연힙·찬]인 구조

(kollfd'deTiltiven Struk(Ul·)으로 갔이야 한디·. 세게에는 국가언합의 통치구조를 가진 L}-라가· 滄다,

에로써 독唱국가 연거-. 특히 3일처럼 지1'A-자치의 진통이 깊은 나리·애서는 국가 !합은 기·징·

이상적인 과도기 처방이라고 셍)·긱·된다. 독일의 통일은 아무리 선한 동기로부티 출밀·健다 하더

라도, 곧 중부 유럽에서의 h일의 고립을 의미한디·. 독일의 31립은 O-1떤 소동을 빌이는지 우리

는 억사를 통해 짐· 알고 있다. 에를 둘민 메르시·이유 체제 하의 민족주의피. 니-지7의의 등징·

과 지금의 네오나치의 준동은 그깃을 질· 말헤 주고 있다.

좀 더 시간을 깆51 재야 먼주좌파들이 사최주의, 공산주의가 아닌 새로운 실험, 주 
' 

빈주쟉

인 사회주의'를 실 ]하도록 蜜어야 한다. 동독의 몰리'은 L-1무 성급한 국경개)x·으로 이어破다.

장기간에 걸친 동독 내부의 민주시민교- 이 선21되있어야만 한다. 디.시 말하면 동독 대부의

3[조번최.의 시간이 없었다, y독의 재야 민주세럭이 보다 튼튼한 먼중·지 토대를 미.련하도록

시간을 주있어야 한다. 신테의 c 지가 但이진 동독 지의의 임십적인 죄·파, 지식인, 31급딩'원晋

은 디.시if 공산딩·에 지지를 표시하31 있디·,

; 신 빈족 의의 발홍블 들 수 3)다. 봉일은 일의 신민족주의자돌의 직·품이있다. 이기

서 우리는 
' 

이데올 기피- 계2'에 관심가저 보지·! 
' 

니·치'는 지>인·들의 기조를 필요로 하지 않

는 
t 

야만;의 지매였다. 니-치는 /(·計에게 봉사하는 지식인吾을 겅밀과 발신의 눈초리로 보았다.

[

공신주의'은 이와 번-대로 지>인의 작품이다. 금세기의 기·장 뛰이난 지식인이 거기에 관이'致

다. /)-들의 처빙-진은 3- 헥)1에 있이서 종11(적 3t윈의 기내를 세속촤한 젓이다. CI릴기 베문에

어느 졍도의 희셍은 인제나 징당화되었다. 
' 

인간의 竹7]파 스달린의 전체주의'에 대한 힝·겨%<-

독일 보다는 항상 프랑스와 잉국 서 민저 일어 다: 예를 들어 인'배르 까뀌, 밀로A, 밀린·

네리., 레이몽 아 , 능-秒. 솔제니친이 서]M'으로 도망니.올 가지고 나온 ,

i'
수용소 군%-3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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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프랑스의 지성들은 마치 자기 일 처럼 가슴아파 했던데 반해, 무식한 독일인들은 이를

덤덤히 스처 지나갔다.

통일 6년을 맞아 독일에서의 신민족주의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현재 지지부진한 동서 융

화는 민족익라는 이름으로 묶으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독일보수주의 언론을 대표하는 프랑크

푸르터 알게마이네(FraIlkfurter All gemeine)는 
" 

이제 우리도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민족적 자

긍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통일을 완수하는 길이다. (......) 2차 세계 대전은 1945년 끝난

것이 아니라, 1990년 10월 통일로 비로소 끝 다."148) 이런 일련의 신민족주의적 호소는 통일

독일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돌파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알고 있듯이 독일에서 민족, 민

족적 자긍심을 말하는 것은 나치즘과 동일시되는 위험毛만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통

일과 C-1불어 나치의 망령으로부터 탈출하고 동시에 동서독의 민족 통합까지도 이루어 내려는

것이다. 이는 통일 당시부터 예견되였던 문제이다. 그러나 동서독 주민들 간의 불신과 반목은

서독의 보수주의 사가, 정치가들의 
'

문화적 헤게모니' 싸움이며, 민족의 이름으로 동서 융화를

얻어내려는 것은 양식있는 지식인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기 어려울 것이다. 
i%

독일문제는 유럽문

제"라는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냇째; 통일은 신민족주의자들의 것이다. 신민족주의는 독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유럽적인

유행이다. 신민족주의에 의한 유럽의 몰락, 예상해 볼 일이다. 그런데 동독의 몰락에서 지식인

이 취한 태도를 볼 때,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를 한번 뒤집어 보면. 동독의 지

식인들이 왜 침묵하고 있였는가를 알 수 있다.

통일 이전에는 크리스타 볼프(Christa Wolf )야말로 노벨문학상 감이라고 떠들어 대던 서독의

저널, 문학평론가들은 통일이 되자마자, 먼저 사회주의 문학을 찬兮하고, 말도 안되는 사실

주의 이론으로 일관한 형편없는 작가라고 매도한다. 서독 사람들이 한 때 노벨 평화상 후보라

고 치켜세우던 한스 모드로149)도 통일 후에는 골수 사회주의자라고 낙인찍혔다. 통일 후 음악,

미술, 문학 할 것 없이 모든 예술은 동독의 과거와 동독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젓에 혈안이

되었다. 심지어는 텔레비젼 코메디도 동독 사람들을 풍자해야 박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동독 사람들의 철저한 자기부정만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협박인 것이다, 진보적인

동독의 지식인, 학생들은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동독인들의 자존심을 완젼히 짓

밟고 올라설 때 진정한 통일이 온다는 역섣을 우리는 지금의 사태들에서 볼 수 있다. 한반도

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젓이고, 그럴 경우, 합리적이고, 무서우리만치 냉정한 독일사람

들과는 달리, 우리는 쉽게 인내를 포기할 것이다. 인내의 끝에는 언제나 동서남북의 지역감정

14S ) 인터넷 독일 뉴스 사이트에서 따온 자료임,

149 ) 동독 최후의 총리. 통독 후 CDU 고문, 실제에 있어서 그는 개혁 공산주의자로 동독 사람들에겐 희

망이요 발전의 징표였다. 그는 결국 CDU 정권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지금은 한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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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니.리고 있다. 분얼과 반목은 21세기 l(5영을 칭·조하는 데 가장 큰 징·애 요인일 것이다.

7요한 깃은 동독 사람들이 서 사管晋에게 그토록 절두침미 4리·힐 만骨, 서독 시.림·들에

게, 은 서독.의 징치에 죄를 짓지 鶴'있-다는 사실이다, 설령 
"

힌존사회주의"의 몰릭·이 우월한
"

시장겅 체제"의 노럭에 의한 것이었디· 하디리-도, 설릭 동독의 의식없는 노동자, 소시빈 게寺

이 자기체 의 1복을 요3(하고 최임·健다 하더라도, 그 들은 오늘날 벌0-]지고 있는 인권 유린

( )과도 같은 굳종마저도 김-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므로 독원통일 그후 6 l

을 책임저야할 시곡1·은 서독 지역의 션보수주의 정치가들이디-j

3-3. 힘·리적 선택, 국가연합체

독일의 구조번화는 유71의 구조1신촤와 맞물리 있다, A-럽에서의 공산그·의의 兮밀', 독일분단

의 종말은 국제적인 질서를 크게 l%(1최.시臧다. 세로운 안보헝테가 동장했고, 새로$ 협력과 인

데기. 심화되있으며, 라은 조약과 힙정들은 dE平 새로이 제정되어야 兎다, 통일 독일이 헤결헤

야할 분 는 이처림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과거처럼 독일이 특수힌· 길(doutscher

SOIl(1erwcg)150) 주 f 는 안 다. I V>을 야 ' 다· y:l

촤된 징치직 싱A이디.,

A-럽 내에서, 1리고 국 적으V 독일은 신뢰省' 수 있는 정첵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

고, 내j(적으로는 <1체주의적 시도들, 3단주의의 도전을 극복헤야 한디·,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고칙·최.를 위한 징치문촤를 기·17/어 기·야 한다. 정치교육의 기-l<f 목표는 길0 민7주의의 가치

외- 기본키 합의를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21힐게 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통일보다는 장기

간 국기.인71-체로 갔이야 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간다: T 국기·인힙- 는 7 1의 상징인 두개의
-e,
f가리.는 관님-3- 헤소힐· 수 있으](1서, 동시o]1 y.렵을 분'한하는 동서 국겅·완 천거한 수 있다.

민· 이네올로기의 시대에 먼족 이기주의가 일마나 엄·칭난 제앙·완 기·지오는지는 발<<1사데를 통

절· 알 %· 있다. 최.해외- 협릭과 공존의 논리민·이 실득력을 갖는다,

卽 국가 연71·은 - R-럽 기·에 가장 적절한 형테이다, 유법통'骨은 걸국 <·[기·간의 인힙·헝서이

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s·:1의 인·보구상에도 부합하는 Is-식이디-, 정보사회에서 J (가와 국가

</-1럭 개님이 t19하고 있다. 전통직인 민족과 언이7]단o]) 의한 s'[기·의 게님규정은 포스트모딘한

정보사최에서는 骨모似·는 게님이다. t·[기-연'카을 통해 민족문회.는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익사에

대한 /%(동첵임을 진 수 있다. 민족의 정통성을 심'릴 수 있디·. 독일은 1237닌의 국경V 1945닌

도 아V) 1990넌의 국깅을 가지고 있다. 독 1은 다른 민족과 다-邑 익사적 과제를 인-고 있다.

m

t

150) 11>.이1·).르 이전부니 <·;·인의 역시-A·:· 디· -H-$ 함'기·曾과는 省'리 
'

닐한 R) Sunderweg
'

을 :

하-C- 독) 현대시.시舍4>]] 있어서의 한가지 sl/!. 이에 내헤시는 7승회, 3<젱-.나치즘의 역사촤: 독인

사가 젱)의 - A간주1산기. Il]y'L, 온-'1-·리骨 
'f사 
It]Z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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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문제'라 하자! 새로운 국경은 인종주의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卷 필자는 지식인들이 동독이라고 하는 좌익 유토피아적 지평을 잃어버린다는 한가지 이유

만으로도 급작스러운 통일에 대해 찬성할 수 飯다, 이 기대지평은 동독에 유리한게 아니라, 서

독의 질권충을 위해서도 아주 유용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이 유토피아아

가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안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혁명이 절정에 닿했을 때 동

독의 지식인 계급들은 관망號을 뿐 결코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가하지 알았다. 많은 의식있는

側은이들은 장벽의 개방에 마 기뻐하지만은 않았다. 당시의 신문 인터뷰는 이를 잘 보여준다.

아울러 나치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로서 영토분할은 그項이 사형선고이기 때문에 독일영토

는 절대로 1937년식으로, 혹은 1945년 식으로 복원되어서는 안毛다는 입장이다, 미리 말하자면

독일 통일은 실패한 신叫이다. 왜냐하면 통일은 현실사회주의의 성급한 횡기이며, 신보수주의

자들의 낡은 이데올로기로의 대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4. 독일통일의 역사인식

2, 1980년 이래 유럽에서는 강력한 보수주의적 겪향이 둥장兎다. 이들은 민족국가, 민족동질

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

공산주의"란 퇴보적인 국가들의 사회실험이라고 규정했다. 공산주의

혹은 
tt 

현실사회주의55 제 국가들은 
' 

성장'과 
' 

복지'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핵심개념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도입하므로써, 소위 
' 

민주적인'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생산자계급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부분적이나마 자본주의적 능普경제는 불가피했다. 자본주의적 정신은 인간의

자기파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맑스는 이를 노동의 소외라 맣했다) 그 본질은 서구적인 
'

소

비모델5이다, 인간의 무한한 소유욕을 부채질하여 소비재가 부족한 나라에서 이 
'소비모델'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 

잠재적인 반란요인'으로 되고 있다,

2. 가장 직접적으로 독일 통일은 스탈린주의의 이테올로기의 붕괴로부터이다, 서구의 부르

주아 지식인들은 스탈린에 의해 (정확히 말해 러시아 10월 혁명이래로) 탄절되었던 자본주의

에로의 진보가 
K; 

회복51되는 계기라고 주장한다.151) 자본주의의 회복은 다시 말해 성장, 복지, 민

주, 삳업을 그 궁극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일 수 밖에 없다. 통일은 일시적으로 계苟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흡수, 혹은 계획경제의 패배로 보일 수 있으나, 인간의 자기파괴를 재촉

한다. 맑스가 생각했던대로 자본주의와 자본가 A급의 몰락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때문

이 아니라, 인간이 자본을 확대하고, 개인의 무한정한 욕구를 부채질 하면 할 수록 인간은 자

연에 대한 모순의 관계에 서게되고, 그 절정에 가서 자연은 인간에 대해 
" 

대규모 파업"을 선

151 ) Itii%en Haberams, 
r Die nac hhc1ende Revolution 」, PranI/urt am Main: Suhrkamp edition 1990. 그 중에서

도 특히 6장 
「Nachho1ende Revoluhon trn d linker RevisiollSbe -darf : Was heiSt Sozialismus heute , 暑 찰

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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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깃이기 때문이다.

3, 독일통일은 자본주의의 지.기화대의 한 측1신이다, 잎'으로 씰십 넌간은 자본주의적 성장과

복지가 익사의 주도적인 위치에 실 깃이다. 그러니· 7리는 자뵨주의의 공격적인 속성을 왼.촤

하고, 
" 

최소 자본주의"로 니·아가야 한디·. 최소 자본주의란 성징·但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어느

쪽 이데올로기가 숭리榮·는기·를 묻는 당피-적인 t 은 이 위기시대에 무의0]]하다. 시장겅제 개

넘은 
t; 

촨경겅재" 개 }으로 바괴어약 한디-. V 동기·치는 
"

셍1테힉·적 가치"로 비.뀌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자본주의는 
t; /%테주의(0kologismus)"로 바뀌어야 한디-. 그례서 엥毛스는 

wt 

억사의 수레는

거대한 제국의 페히를 지니· 사회주의에로 / /i른데"3'1 맙했던'가, 통일 이후 - 승리한 지.본주의

의 시대- - 익사의 수레비·퀴는 자k난주의의 페허위로 
" 

생데계주의"를 향헤 굴러간 깃이리.고 말

헤이· 헌디.

4. 2일 통일은 한핀으로는 러시이.헉멍 이후 가장 헉멍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

나 51것이 사최주의의 헌실화로서가 아니리·, 자본의 자기차대의 한 과정으로 나타났다는

문제기. 있다, 다른 한핀으로 이는 데규모 싣업괴. 민족주의를 낳았다, 이 이중의 딜레1·l.는 기필

코 신제국주의적 겅향으로 나아갇 것이디.. 에냐하먼 동q지역에서 셜업을 줄이고, 민족주의의

깃발 아래 모이는 임금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V 동을 필' 기회를 주기 위헤서는 시장의 확대가

. 반기.피하고, C'l-깃은 다시 군사적, 겅제적 신제국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깃이기 문이디.. 동

3't 이러 나리.꾀. 소린에 있있턴 힌칠사회주의는 분멍히 사회문제를 헤소하기 위한 시도로써 추

구되7)다. 통원된 독일은 실업과 먼 주의의 부활이리-는 사최문제를 헤결하기 위헤 O-1떤 시도

를 헤야힌·니·. 신제국주의에로의 ·길은 디'쇼가 혹은 레닌이 생걱'했딘 
"

사회주의의 이싱·" 보다

더 사악하기 떼문에 시장·경제에 근거한 유럽의 시데[호1제)정신은 메우 위힘하다,

5. 통일은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좌질퇸 신촤이다. 독일통일은 7가

지의 신,촤를 깨는 일이있틴 바, 하니·는 70년 동안 지지되어 오던 사최주의의 이상을 싣헌한다

는 러시아 혁밍의 신촤이머, 다른 하나는 지-꾐주의가 잉원할 것이며, 어떤 대안도 필요없다는

신촤이디·, 이 두 신화는 무니졌으미, 세로 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 대안은 정치

이네올로기도, 경제체제도, 니·아가서 이싱의 무'한한 가능성에 d거한 서구의 이셩칩학도 이v,

이싱 심죄 존재구1로부티 자언중심리 7조且의 1친촤어이· 한다.

파실히 동구21]국의 -計릭'은 - H-림시·Y]-들에·게 셍태계 문제를 숙고하게 만들었디·. 이는 더 이상

이데율로기 싸웁이 아니라, 실존리인 싸$-이다, 자본의 자기학대를 박·음으로써 인간과 유기체

J체의 비극직 종말을 예방한 수 있다는 의식이 공감대를 h]혀기.고 있다. 세기의 긷직· 과스의

시데가 이렇게 서서히 지나기·고 있디.. 넘'스 조 밍-: Ml'스주의 이후에 다스와 더분어 무잇을 셍각

힐' 수 있는가 러-스는 S'스<의로부터 지나치게 띵은 깃을 요5'L당兎다. 통인과 디낮어 더'스는

이 요구로),L터 해빙-되었다. 이제 밀'스는 다양한 익사적 헌상의 히·니·로 제조명되어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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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독일통일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게르만의 위대한 정산이 어떻

고
, 헬무트 콜의 통일전략이 어떠하고, 매우 감정적으로 통일을 바라본다. 통일은 단순한 역사

적 과정이고, 하나의 시대개념일 香이다. 이를 체계개념으로 이해해서, 
" 

민족적인 과제s로 설

정하는 일은 허무하다. 민족이란 도데체 무엇인가. 우리가 언제 한 민족으로 오순도순 살아본

적이 있는가 민족주의는 언제나 위험한 배후 이데올로기를 숨기고 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제국주의 시대, 먼족이 일본의 식면지 지배하에 있을 때, 설득력을 갖는 이데올로기였다. 민족

이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진 야만은 역사를 통해 쉽게 볼 수 았다. 민족적 동질성 회복, 혹은 주

체성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민족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한다.

6. 통일은 
" 

일시적인 과제"이다, 민족은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는 (정확히 말해 하나의 이데

올로기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당위성도 띄고 있지 않다. 이는 실로 가치중

립적인 과제이다.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떠드는 사람온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다. 역사과정의 
' 

사실적' 판단이 중요하다. 통일은 해야만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는 데

서 논의는 출발해야 한다.

통일과 더불어 독일에는 야당이 없다, 통일된 독일의 국가, 국기는 쉽게 결정이 났으나, 수

도를 본으로 曾 것인가, 베를린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의회가 수 개월 동안 난상토론 한 후에

베를런으로 결정이 났다, 이 때 야당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겉으로는 나치의 수도 히틀러가 통

치하던 곳으로 옮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주변국들 눈치를 봐서 한 알이고, 속으로

는 모두 베를린으로 옮겨야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였다. 결국 표결까지 가게 되었는데, 베를린

이 압도적이었다. 야당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독일의 진보적인 좌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 

헬무트, 그대는 우리의 희망!", 
" 

우리는 너무 오래 그대를 기다렸다1", 
" 

연방헌법 23조는 통일

을 위한 가장 좋은 법조문"이라고 데모하던 사람들이 지금 같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

알고 있다.

4. 통일 시대의 정치문화
' 

정치문화'라는 개념이 정치학에서 사용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의 일이다. 정치문화는 한 사

회의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행위양식, 말하자면 정치적 정향을 패턴화한 것이다, 문화

란 역사적 전승의 누적적 결과이며, 이는 사람들의 생활관습, 도덕, 윤리적, 법적 태도 등이 포

함된다. 그러므로 정치문화는 정치적 행위들, 선택들, 그리고 의사결정의 제 유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 국가나 민족집단의 행위 성향, 그 중에서도 정치적 행위와 관련한 성향을 포괄적으

로 
' 

정치문화'라 고 할 수 있다, 정치문화 역시 
" 

정치적 행위정향[Handlungsorientierung)의 특정

한 양식"이므로 
"한 
나라의 역사와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의 진행과정에 의해 만들진다."152)

" 

한 나라의 정치문화는 그 나라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대상에 대한 정향 형태의 특정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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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테"l53)라는 애매한 개Id·정을 릴리올 필요도 없이, 긱·각의 문화는 독특한 정치적 
-헹위안식

을 깃고 있는데, 이를 t$ 민주7의라논 정치체제는 나라 마q- 디.른 가치와 의미旦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정치체제는 라 니.라의 분최.키 전통과 걸함하이 叫특한 힝식으로 틀지워진디., 이 장

에서는 정치학리인 의미의 정치문촤를 Ac하는 것이 이.q라, 자유민주주의 정치 촤기. 오늘닐

인간 산의 다양한 영역돌 속에서 이띨게 진촤되고 있는지를 旨히고지 한다.

21세기에 가까워지1젼서 -f리는 세계의 정치 V가 O-)느 한 쪽으로 수림하는 헌상을 보게

핀디-. 이는 헌팅틴이 날하는 분화충돌이 아니라, ·시이도 헌상적으로는 문화의 조화를 향한 수

럼'헌상이 아닌기· 싶다. 주지하는 비.외. 간이 급세기 초 이데올로기 긷·등은 세게를 이러 갈레로

간라 놓있·디-, 이 이데올로기의 싸움애서 군주제, 파시즘,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치열하게

정치적 우위를 디·투어 왔다, 정치적인 띤에서 뿐만 아니라, 깅제적으로도 보호주의, 겨업주의,

지-A-시장, 시.회주의 게이겅제 등 다앙한 노신은 오들날 거의 모든 나라가 시장경제로 신회하

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 목표를 항坤 나이·가는 인류 사회의 폭補은 진촤라는 낌'스주의적
. . . . 헤4주의적 의미의 억사는 이제 끝났다고 주장하는 시.람도 있다,154)

힌대 AI활의 복잡성이 중가하고 징보의 밀도가 높아져 중앙집권적인 게苟정제를 펄치기가

히 O-]려워지고 있다, 기술지향적인 자본주의가 이룩한 막대한 부가 이 보편적이고 평兮한

3{1리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체제의 모테 역힐-을 한다. 이러한 체제 내에서 인간의 존임싱을 인

정받으리는 투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멸은 니.라가 빈주주의와 자%-시장·제도骨 구축하는

데 어리움을 쥐었고, 엊닐 나라들, 특히 구 공산세)]]의 원부 국가는 파시즙이Ll- 무정부상司로

뒷견음싣윽 치기도 兎지만, 오 늘날 민주주의, 자본주의 말고 디·른 대안이 될만한 정치-경제제

i/를 )%긱-할 수기· 飢디·,

히.지만 다양하1CI 제도기· 이렇듯 민주주의-자본주의적 모省로 집중되고 있다고 헤서 사최

부의 문제가 소밀한 것은 아니다. 주01전 하니-의 도적 吾 내에서도 풍요의 정도나 시회적

· 정신적 십·의 만족도에·는 사회 따라 치·이가 있을 수 있디·. c]L1리 제V가 ·커중화된 걸파, 후

기 신·9사최에서·는 이떤 야십적언 사최공학도 사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骨 수 但다는 짐이

널리 인정되기애 이르兎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규모의 정부 프로그램을 해 
t; 

위데한 사

최"를 긴실管 수 있- 리리-고 희망하지 M'는다, 만싱적인 고릴입이나 이민 문 오늘날 규7]의

선전<·r이 안고 있는 골치이.谷 문제기· 복지국가且의 긷을 확대함으로써 헤걸苟 수 있디-고 주장

하는 사랍은 거의 似다. 최근에 독일은 사회복지 에산을 데폭 축소하기로 겯정하였고, 이에 반

l >·하는 반데 시위기· 잇따르고 있다.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52) 베친.p+.안정수, ["지.유 1주프·의의 뵨진괴. Iq레)), 을유문촤사 1勢2, 194-195 쪽,

153) Gilbriel Almoud /Siduey Verb11, 
C
lho Civic Cult111·%,, (Bustoll: LiMIc Brow11 l%5), l-징2· . 매친.북 지음,

F

위의 첵], 1與쏙에시 셰인-S-.

154) PrmlCh i-a'ukuyama,
C' l'he Ell(l o f Hi째ory illI d l]Ie ulS[ MillI.l), Free Pr%s Ncw York IW2 %j.조.



135

사회공학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오늘날 진지한 관찰자라뎐 사실상 누구나 자유주의. 정치제

도가 그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시민사회가 필요하다고 믿을 凍이다.]55)
"시민사회"156)는 

거꾸로 가족에게 삶의 수단을 준다. 사람들은 시민사회가 가족에 부여하는 이

수단을 통해 자신의 문화 속에서 사회화되고, 보다 넓은 사회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을 얻으며, 사회의 지식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결쳐 물려줄 수 있게 된다. 튼튼하고 안정된 가

족구조나 영속성 있는 정치제도는 정부가 중앙은행이나 군대를 만들듯이 법률을 제정하여 만

들어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시민사회의 번성 여부는 국민의 기질, 관습, 도덕에 달려있는 바,

이런 특성은 의식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에 대한 소

중함과 존중심을 키움으로써 배양될 수밖에 엾다.

이와 같은 문화의 중요성은 각 나라가 지닌 특수성의 한계를 넘어서 국제정치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이래 세계의 정치제도가 집중화되면서 나타난 아이러니는 전세

계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갈라놓는 문화적 차이틀 그 전보다 더욱 분명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는 사실이다, 세계질서에서 문화가 점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현상에 대해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적졀히 설명하고 있다: 
" 

세계는 냉전시기처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

화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 

문화 충돌'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핀57) 때문에 앞으

로 갈등은 파시즘과 사회주의, 주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이슬람, 유교,

일본, 힌두 등등 세계의 주요 문화집단 간에 발생할 것이다, 앞으로 문화적 차이가 더욱 크게

부상할 것이며, 모든 사회는 내부 문제뿐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문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헌팅턴의 얘기는 분명히 옹다.

다만 한 가지 헌팅턴의 주장에 설둑력이 부족한 점은 문화적 차이가 불가피하게 갈등을 일

으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서로 다른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졍쟁이 창조적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이렇듯 상이한 문화는 서로 자극을 주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현대의 삶에서 국내적인 안정과 국제적 질서에 문화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

장 결정적인 분야는 역시 정치일 것이다, 정치활동은 사회적 삶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도 정치에 관한 현대의 담론은 경제가 마치 사회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자체의 법칙을

가진 삶의 일면인 듯이 여기는 그 릇된 경향과 시각이 있다.

사람들은 분명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뭉쳐전 개별적 존재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면에는 더 큰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갈망도 가지고 있다. 사람

155) Ernest Gel1ner ,
f Conditions armd Liber-ty: Civil Society art d Its Rivals 」 , London: Hamish Hamilton , 1994는

시민 사회의 기원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관한 훌륭한 논의를 담고 있다.

156) 기업, 자치협회, 교 기관, 클럽, 노동조합, 매스미디어, 자선단체, 교회 骨을 비롯한 복함적이고 다

씬한 중개 단체.

157) S. P. Hurl{inpon,
「The Clash o f Civiliza6otIS , Foreign Affairs 73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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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자기를 타언에 건속시키주는 v·범과 규칙이 사라지먼 강한 불안김·을 느낀다, 이러힌· 뷸

안을 뒤르//J]은 이를 
' 

아노미'리· 이름骨었디-. 뒤르껭에 의하민, 
" 스스로의 촬동各 5T제하는 특

수 집도}·을 구성하여 무정부 상테旦 1빠지는 일 없이 빕국'{을 이루기를 비.라는 깃은 사회분만이

아니다. 개인의 7]장·에서도 무정부 상태는 고통스립기 떼문 이를 반긴다. 개인은 또한 개인

긴·의 관>Ii에서 어띤 3t-제력이 상실될 때마다 고통과 7짙서暑 7는다."15R) 
·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티.인으로부터 인정반고 싶어한다. 다시 말해 그 가치를 제대

로 펑가g고 싶어하는 )이다. 이 충동븐 니](L니·V 깊고 3원적이어서 인긴-의 리사파정 전체

에 주된 원y럭으로 작- - 한다. 그러므로 정치활동은 사최적 %·의 중대힌· 국면을 반영하며, 사

최를 구성하는 다양헌· 5·/-v과 5:/-척, 도덕률 동의 괸·습에 의해 ] 둘이 짜여진다.

우리는 한 나라의 정치패턴은 하니-의 지베적인 문촤적 성, 즉 사최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

는 7화적 수준에 의헤 길정핀디·. 문촤적 수준은 사회학자 제임스 골민(J(Irnes Colcman )이 말하

는 
"사최적 
자본(social ca l)ital 

- - 사림'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단체와 조직 내에서 함 일할

수 있는 능력)"159)에 의헤 걸정毛다. 骨맨은 기술파 지식외에도 인적 자易의 독특한 측번은 사

림·-計이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능럭과 괸·계가 있다고 주징·한다, 이것은 졍제AA활 y 아L]라 그

밤에 사최직 삶의 모든 국먼에 내헤서도 걸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싣속省· 수 있는 능럭은

익으로 공(체가 일u]-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고 인의 이의을 보디- 큰 집탄의 이익에 종속

시킬 7 R)는가애 달리 있다, 이리한 공유 가치로부터 신디에 及 暑 둔 정치(화가 탄셍1한다,

4-1 . 통일 시대의 민주 시민적 정치문화

사람들은 힌·5'[의 정치문촤가 유기·적이며, 21%서 업격한 가부징리, 권위주의적이라고 밀'한

디-. 고 /적 우·교주의의 이상정치가 힌실과 질힙·히·먼서 조금씩 조급씩 권위적 성지이 강촤되어

왔다- Y1위주의 정치는 파당정치로 귀짇된다. 파당정치는 한 사립·의 가부징·적인 보(를 중심의

결힙·하고, 이는 제도에 의한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보데는 인간적인 인견과 상데빙·은 의식한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진다. 이리한 정치문촤의 71통은 한국의 징치직 방전을 가로막는 큰 징·

에요인이 피어兎·다,

0러니- 우리 정치사-計 자세히 들여다 보먼 꼭 파딩-적이고 권위적인 징치문촤만 있t-If, 것

은 이-니다. 16세기 밀'부터 성헹한 향촌사회의 지·빌썩 연대의- 상호부조의 진통을 보1/l %Ji(적

사데부개급의 욍·도정치이님파는 디·론 공동체적 정치이님을 키워 値·읍各 알 수 있디.. 특히 18

세기에 집이들먼서 외레사상의 -H-. ]F A-2직 이님에 3]격-한 정치문회.를 다빈최., r].우1화 하게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도 團 團

w 

團

158) Emil Dud%hehll, Thc Divisiou o f U[}01· iu Sociely」, New York[ Macmillmt, 1933, p. 15.

IX) Jamos s. Coleman, 「Socilll Gl pifr]] ill lhc Guil[iou o f i-iulrnlll Ca미(al」, ill: 
FAmoriciut Jourutl[ o f

s(Iciulo gy」, no. 96 Supplemcu니1968) S. 9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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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여기서도 향촌사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제 향촌사회의 정치세력화와

유교 사대부 세력의 省등과 위기는 후기 조선의 정치를 질곡에 lIBf트리는 원인이 되었다.

사실 조선조 붕당정치는 바로 향촌사회의 공동체적 정치이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권위주의 정치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국제결혼은 실패할 확율이 가장 높다, 이는 어느 나라

의 통계에서나 마찬가지다. 왜 그렬까 그귓은 명백히 문화적 차이 때문알 것이다, 통일은 어

차최 妻項 정치적인 엘리트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毛다, 통일 시대의 개인들, 집단들은 문화

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해소하기 어려을 것이다. 마치 국제결혼과 같아서 처음에는 호기

심으로 언어적, 민족적 동절성으로 문화적 이질감을 압도할 수 있겠지만, 남북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해소되고, 북한 지역 주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갇등은

아마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소원함일 것이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간의

동거는 끊임없는 불화를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시대를 위한 청사진 가운데 가장 중요하

고도 시급한 것은 남북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문화적 이

질감을 해소하여 내적 통일을 완수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닥는 주장과 함께 그

래서 문화적 통일은 호사스러운 학자骨, 낭만적인 휴머니스트들의 푸념이라고 치부하고, 통일

문제의 범주밖에 두려는 경향도 있다.

통일 한국의 사회, 문화적 갈둥과 반목은 엄청날 것이다. 학자들은 말한다; 서로 자주 만나

야 한다, 만남은 정부나 정치엘리트들 만의 만남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도 필요하다. 문

화교류, 청소년 교류, 여행, 신문, 잡지, T,V, 등 매체의 교류도 필요하다. 만나서 상대방의 가

치관과 사고방식이 어떤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한다 …… . 모든 인간 문제가 만남에서 비롯

되고, 만남에서 해결되는 것은 분명하다. 만남을 위해서는 만날 수 있는 상호신펴의 바탕이 마

련되어야 하고, 상호 신뢰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우선 군사적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통일 한국

을 위한 이런 제안과 충고는 그러나 립 서비스(Lipp Service) 수준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20

넌 이상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독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계획된 프로그람에

따라 교류를 확대하고 모든 합리적, 이성적인 절차에 따라 준비해 왔다고 하지만, 현실은 프로

그램대로 우직여주지 않음을 뒤늣게 알았다. 결국 만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이다.

더욱이 통일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예측가능한 정치-사회

적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통일 시대의 문화통합은 정교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수밖에 飢다. 이 장에서는 문화, 통일 시대의 정치문화를 다룬다. 정치문화는 철학적,

사회학적인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정치교육의 프로그램에 의해 강제할 때만 성

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 국가의 정치적 발전과 안정은 순전히 
' 

정치'라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는 僧는다,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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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IL인이 크게 작- - 한다, 겅제적인 1신잉은 한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보존寺이나, 경제규모에

의해 견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최.적 배깅애 의존해 있다. 문화적 1)l]징은 다시 전통적으로 이이

지 내러오는 윤리적 관습의 길정체이다, O-리나 걸속의 기술이라는 면에서 한<·;·은 지닌· 두 세

데를 거치먼서 극적인 l;a촤를 쥐었다. 여러 가지 짐에시 한국사회는 에전에 스스로 51렇게 셍

긱·해 왔딘 것처럼 인주의 으로 되이가고 있다. 공민7)에 기초한 자유주의린· 본레기· 기존의

모든 공동체적 1위에 맞서서 공민권을 휘대하고 중폭하고자 하는 깅향을 짖·는 짓 ] 비·, 이는

J. 지.체의 논리에 띠-른 귀결인 셈이디·,

사회성의 쇠퇴는 힌·g·의 민주주의에 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널는져 모른다. 치안卷·동에

다谷 q.라보다 훤씬 밑은 을 듭이고 있으며 진체 인3L의 1퍼센트 이상이 김·<에 가 있다.

또한 A-7]이니. 일본 비금가는 빈호사 비용을 지낳하고 있다. 인긴- 국내 총AI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비용은 모두 사최 내의 신뢰가 무너진 탓에 직접세로 부과되는 깃이다.

앞으로는 이것이 깅제에 미치는 잉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세로운 조직이 디.영·촤설수록 바로

그 다양성 자체가 신뢰를 지하시키고 겨동에 새로운 장애를 가서오게 되어 시림·骨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줄어 듈게 될는지 모른디·.

한<,t은 물리적 자 외에도 사최적 자본이라는 밈친에 의지하이 지El되어 왔다. 저축률이

너무 닐·아서 공징·과 기긴- 시설을 키절히 교체하지 묫健던 길과 마찬가지로, 최근 수십닌간 사

최히 자본 역시 제대로 보충되지 못兎다, 그러니- 사최직 자본의 축적은 복잡하면서도 이러 가

지로 신비스리운 문최.적 과정이니·. 정부는 사회직 지.본을 고찰시키는 정책은 손쉽게 시행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P 빙·보1온 칠·아내는 데는 谷 어려 - 을 겪는다,

세기 말에 줄 1한 자유121주주의는 그러므로 전형 인 
"

근대(modernity) 의

� 

산문만은 아니다.

m/)주주의 정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리먼.3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특정한 전<<대적인 문촤

적 괸.습이 l-9헹되어야 한다. 벱률, 계약, 경제적 합리싱 따위는 후기 산업사회의 안정과 번잉

을 위한 핀요조긴이기는 하나 충분조긴은 아니q·. 이 외01]V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관습에 바

팅-을 V 호헤성, 도넉률, 공동체에 대한 의무, 신뢰 등이 가미되어이· 한디·. 즈'-자는 현대 사최의

시내착오가 아니미 도리어 그 셩궁을 위한 필수조긴이다.

)

/j 세/11직으111 인간섕)쵤·의 기본적인 틀이 
' 

자유 l/1주주의'로 수럼하고 있니-. 시VI의 신분은

J (가가 개인에게 그 
-5
(-기.의 구싱웃1으로서의 지.격을 부이한 구싱원을 말한다, 시삔의 신분o]]

t])한 권리중떵은 시V{권, 혹은 공1패Y1의 헝테로 사최 <에 나티.난다. 시민의 권리는 ·개인과 
-5
f

기. 사이의 AC팔적인 )·게를 나타내는 깃이기도 하다. 시민권의 7-체리인 네융은 참정구1, 평등

권, 혹은 인론, 출핀·, 71최, 잉(심, 종교 능 개인의 기뵨직인 자윳의 엉억各 정헤놓5)- 있다. 이

V든 깃은 시민사최리.<t- 무데 위에서 /.f-VI 수 있는 지.유구1이디·, 시삔사회는 시민 개인吾의 권

리에 바탕을 두고 - I-들의 이헤%9·게를 조정하기 위해 이무이진 견속의 한 헝식이다. 빈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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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시민공동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세계가 여러 측면에서 동질화의 길을 걷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의 삶의 
' 

여

러 측 
' 

이 동질화 된다고 말兎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문화적 차별은 C-1욱 뚜렷하게 부각된

다. 현대의 자유주의적인 정치 · 경제 제도들은 종교를 포함하여 전통문화와 공존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삶의 많은 부분이 이런 요소들과 결합할 때 더욱 쟐 구현된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

젼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사회문제는 본질적으로 문화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기말에 우

리가 경험하는 서로 다른 사회집단들 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온갖 종류의 갈등은 더 이상 정

치적인 것도, 이데올로기격인 것도, 제도적인 겻도 아닌, 순전히 문화적인 것이다. 세계가 동질

화하면 할수록 각 사회집단은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고수하고자 한다, 그戌이 바로 문화현상

의 특징이며, 이른바 문화 진보의 변증법이다.

전자.통신기술에 발달로 생활양식의 동질叫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터넷 매니아들

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겉모습망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서로 비슷하며 소통이 증대되면 될

수록 더 깊은 이해, 연대, 결속이 가능하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자유주의적

신님의 소산이다. 역설적이게도 전자.통신기舍의 발달은 문화적 유사성, 동절성을 강화하기 보

다는 문화적 차별섬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분명히 한다. 상대방을 잘 알면 알수록 이해와 공감

보다는 경멸을 먼저 배운다.

예를 들어 한국을 수십년간 우방으로 생각해 온 미국사람들은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나자마

자, 한국이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가 아니며, 상당히 다른 방식으

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였다. 그 걸과 미국은 그 전의 동

지애보다는 경계심과 멸시와, 의구심에 챤 눈길로 한국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동정적이지도 않으며,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으로 한국으로부터의 공세에 적극

대응을 주장한다. 
.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한국 사람들 역시 매일의 뉴스를 통해 미국의 범죄와 마약, 가정파

괴 등 미국의 사회문제에 대해 생생히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한국 사람들各 미국을 우방

으로 이해하지도 않으며, 매력적인 약속의 땅도 아니며, 선전 자유 민주주의의 전형이 아니라

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미국식 자유 민주주

의가 과연 유교주의적 정치문화에 적함한 젓인가를 새삼스럽게 고 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J

예는 문화현상에 널리 보편화되어 있어서 많은 예를 들 필요도 似다.

현대의 삶에서 국내의 안녕과 국제적 길서에 문화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결 .

정적인 분야는 역시 경제일 것이다, 경제활동은 사회 · 정치적 삶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도 경제에 관한 현대의 담론은 경제가 마치 사회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자체의 법칙을

가진 삶의 일면인 듯이 여기는 그 릇된 경향과 시각이 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경제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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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 

진정한" 사최적 실으로 돌아가기애 앞서 이기적인 필요최· 욕구를 종족시키기 위헤서

dE이드b 잉억이 된다. Ct러나 헌데의 이떤 시.최에서는 겅 는 가징· /본적이고도 %동적인

사회성의 각축징이디-. 세탁소 &잉에서 대규V 집·적최로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사회

적 호1동이 필요치 않온 경제휠·동은 거의 없다. 사림'吾이 조지 내에서 자신의 개인적 필요를

중족시키기 위헤 일하는 동안, 일터는 개인을 사적인 차에서 晋0-1내이 보다 b]은 사회적 세게

로 언唱시커준다,

4-2, 문화의 분배

문희.충격이라는 밀이 있다. 시민사최의 전통이 짚고, 7리와 동일한 시1/1사최의 문촤양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기·더라도 분촤적 이질감에 당耳하는 겅우기· g다. 전 북한 주민은 자유주

의 문촤룰 가져 -11 히이 없는 페쇄적인 단일한 주체문화밖에 似었다, 7/-레서 그들은 lif화吾

자%-昏게 선틔해서 힝·유할 수 似었다. 그러므로 자우-午의$]인 분촤 분베의 윈칙에 따라 선택

하도록 할 수 敍다. 공공기관이 직극 개7]한 수뷔'애 없을 것이다. 아昏, 칭소넌의 문화는 국가

(혹은 정부)기- 나서서 분빼해야 하지만, 성인을 위한 분촤는 사적인 사최집딘·들이 맡아야 한다

-(<- 주징·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존 롤스는 
" 

시t/.1들에게 사적인 비용으로 타인에게 1쇤상을

강요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룐 사립-骨이 원하는 骨모似는 이익들을 일부 시민들에게 깅·요하기

위헤 국가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정딩'촤될 수 없다"160)고 지적히·고 있다.

통일시대의 전 북한 주민에게 시민사최의 R·최.를 이%게 분배힐· 젓인가는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치.원에서 매우 중J(L한 과제이다. 우리는 루소식의 자유주의 문촤이론 동의省· 필

요는 없다고 본다, 루소는 
"

모든 쓸모似는 오락은 AI엄이 憾'으미, 시간이 귀증한 존재에 대한

익·이미, 시1핀에게 구1 감을 주는 시간은 님'기지 嗚'고, 채워야하는 귀骨한 의무를 가지기 때

문"161)에 민주국가는 시민사최의 미덕을 고양하는 ]1상한 문촤만을 분111]해야 된다는 주장을

퍼고 있디·. 한미-디로 자두-7의 문회.이론가들E 신링한 1긴7시민을 만드는네 궁정적인 영항올

미치는 7화만을 징·리하고 고1-외의 모든 문촤잉:식율 임 하게 검얼하고 통제하자는 주장이c]..

시민사최에서 고상한 문촤란 무잇일까 루소의 말처렴 극징·은 불필요히.고, 헤로2 문촤이고,

오페라나 음악최는 고상한 문촤일까 실제로 소위 선진국이리.는 니.라에 사는 시.렴들이 오페라에

-8 지舍하는 깃보다 영촤에 더 많은 돈읍 지둘하고 있다는 사신은 이른바 7촤라는 깃이 싣·아

있<<- rE제외. 간아서 <·r가, 징-7-, -
'

공단체의 피.징첵과는 무관하게 틀지워진다는 것이다,

성인엉최곡(의 소프트. Y見1-C, 깅마징'의 투.기, 省레비젼.의 저킬 코미디는 시민사최의 문최.를

피.괴하-L 
·1입벙7i-과 

긷-은 깃이고, ]가물괸·, 
·l<(최, 
미會관 骨各 고상한 문최.리.는 이분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60) 에미 3J-트만 지읍/면준기 f0, 
i" 111주촤외. w

'

CItA·1, - A·문최.사 1991, 350쪽,

161) 에미 구트만 지읍/30준기 옮김, 
i"민 촤와 교-A-」,, 은-8-분회.사 IT-)l, $-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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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정당한가 이런 毛문을 마주하면 우리는 사실 대답하기가 곤란해 진다. 더욱이 시민단체가

전 북한 주민에게 고등문화만을 전파, 지원하도록 호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

다. 를스의 주장은 문화정책에 대한 공적인 제한과 통제 그 자체는 옳지 못하다는 원칙일 뿐,

그러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 북한 주민에게 이런 류의 문화를 차단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 역시 하나의 중요한 사회복지이다. 전 북한 주민이 공정하고 균

등한 문화적 재화를 분배받으려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고등문화클 퐁요롭게 하는 일 보다는

문화적 보조물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정책은 한국 사회의 긍정

적인 중산층의 문화를 강조하고, 이를 기초로 전 북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라, 문화적 재화의 평등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할 젓이다,

대부분의 시민사회에서 대중문화 보다는 예술이 선호되고 있다. 에술을 콴람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부유하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공 예술정책이 그

러한 예술의 독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문화현상에 개입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평가하는 경향

이 있다. 그래서 박물관의 입장료를 내린다든가, 무료 공개 음약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제도

에 개입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문화적 차별성은 문화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이런 저

唱 제도로써 교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준높은 외국 오페라를 가난한 사람

들을 위하여 싼 값o}] 공연한다고 해서 가난한 전 북한 주민의 관람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전 북한 주민은 부르주아적 대중문화 및 예술 전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 이들에게 예술

정책이 제한, 금지, 장려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그 예로 통일 후의 동독출

신 청소년들의 문화를 들 수 있다. 
'

4-3. 자발적 연대와 결속의 기술

' 

자발적 연대'라는 윤리적인 관습이 있다. 이 관습은 민주적 제도의 혁신과 의사결정에 겯정

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윤리적 관습은 대안적인 정치문화의 출현에 기여하고, 많은 변화를 촉

발시킨다. 인간은 어쨋든 유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존재이지만, 늘 이성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

한 전통 도덕과 사회적인 미덕을 반이성적인 방석으로 행동에 올기며 평상시에는 완전히 비합 
"

리적인 목표를 행위지침으로 삼기도 한다.

문화를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관습으로 정의하는 것은 문화의 변형을 평가하기가 어렵개

만든다. 우리가 문화를 관습, 특히 윤리적 관습으로 정의함다면 이성적인 선택과 문화를 구분

해 주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성적연 선택의 출발점은 여러 시대에 省쳔 문화적인 유산이

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을 선호하는 것을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이념적인 項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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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왜 독재보다는 민주주의를 신호하는지L- 우리의 겅험과 자발키 동기에 근거하어 합리적

인 설밍을 할 수 있니·. 그래서 7리가 
" 

민주주의" 문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림·들이 일반

적으로 비대한 정부니. 권위를 좋이.하지 않으며, 개인주의를 부추기이, 펑등에 대해 테핑스럽게

여기는 성걱을 가지고 있디-는 의미이다. 한국 사림·들은 민주주의 
6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님

적 동기에 준하여 헹동을 취하지만 다론 한펀으로는 시대가 흐르먼서 다른 요인과 서로 공조

를 이루1i서 이님-위 통하여 1발·달헤온 A%체적이고 평둥주의적인 문회.도 가지11 있다.

정치적으로 시작된 헹동이 긷국 문촤적 태도 네에서 스스로 구헌되는 일이 종종 사실로 Ll.

니·난디·, 한가지 애暑 들어 보자: 영국과 프w-스의 군주, 긱·급 귀족들, 자유도시는 16세기와 17

세기에 걸처서 서로 주권을 니·누어 가지고 전 을 A]었디·. 영국에서는 군주가 권력투젱에서

페배하이 징국에는 자신의 권릭에 제한을 가하는 범을 받아들여야만 兎는데 이 빕이 1대 의

회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군주가 송리하여 국가 전체를 압도하는 질내 권릭

을 가지고 긴 중임·%1권적 통치를 시직·했다. 우리가 일·기로는 프링·스의 군주는 숭리를 거두었

는네 빈·헤 영국에서는 에 그렇지 못飢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사적인 이유가 없디-. 우리는

반대의 상인·도 d-단히 생갹해 볼 수 있다,

일-렉시스 드 토크1>J에 의하민, 
" 14세기 '인VI의 허락 없이는 과세도 없디·'는 원칙은 영국에

서 昏 이-L]라 프랑스에서도 이미 세워져 있었딘 것간다. 혼히 밀'하기를 이 원리를 무효화시키

려는 <·<럭은 언제니- 독제의 의도를 드러내는 태V로 AW 
' 

되었으며, 이 윈칙에 묵묵히 따르는

것各 
·1부의 권리暑 징당하게 준수하는 깃으로 인식꾀었디·, 사실 그 당시에 정치제도에 있여

서 프랑소와 잉국은 1]Ii우 유사'榮다. 그러나 접차 시간이 흐르면서 두 나라는 정치빙·식은 다-邑

<1을 걷게 되었51, 이·주 )q-이하게 빌전헤 갔디·. 디·시 만해 두 국가의 노선은 실절적으로 같은

관%에서부티 시작헴지만 빙'향에서의 &-</.만 치·이는 시대가 홀러감에 따라서 점거 더 멸어저

갔·다."162)

문제를 더욱 복1(히혜 만드는 것은 분밍히 정치적인 선텍으로 보이0 宅동이 문촤적인 平

리에 /f 비·팅·을 두2t]- 있을 %q)도 9)디·는 주]이다. 7촤라는 것은 윤리적인 관습의 분제이기 때

문에 이네올로기보니· 원씬 c] 느리 변촤 한다. 에를 들어 198S닌에서 1990넌에 이르기까지

베를린 징'L+]이 무니지고 
'

31-산주의기- -H-괴되었-S· ILl] -W·-R.럽과 구 소v·!인방에시·는 하후. 아초]에

Vi'스- - 레닌 의에서 1117주의且 昏치이넘이 비·뀌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l

제주의적인 징치문촤가 지·리잡V 있었다. 동 규.71이 l;13주주의이- 자%-시징·겅제로 니.아가는네

있어서 기·징· 큰 이리푼各 미릿속 0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으띤서도 가슴 속에는 여전히 과거

7)체 의지 정치분회-를 가 고 R)다는 데에 있다. 다시 발하먼 민주주의 으로 Ap·하먼서, 진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62) A[CXis de Toc qucv i11c, 
C' 1'hc GM Rcg ime mM urn Pt'ClIC]l Itovoluliou」, (Oilrdeu CRy, N.Y.: Doublcda y

Auchor, 1055) p. 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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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주의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이다.

통일 한국의 정치운화가 어떠해야 하며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이 장을 맺으면서 賀

가지 결론적연 논의를 덧붙이고자 한다. 민족개념에 근거한 문화통합은 어렵다는 사살을 지적

하지 않을 수 似다. 앞에서 논 한대로 민주적, 시민적 가치에 근 한 문화통합을 루어야 한

, 민주주의의 이념에 근거한 체계적 정치교육만이 문화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 문화통합이

통 완 라 할 ffl], 통 문화 자발 와 속 술 y]] 초 야

한다. 솔리데리티는 사회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무형의 자본이며, 오직 솔리데리티에 의해서만

사회적 신뢰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 론: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민주교육원>

5-1. 탈북, 귀순자의 재사회화 교육

지긍까지 우리는 통일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교육으로서의 정치교육에 관해 논의해 왔다, 그

려나 통일이 오늘 내일 당장 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 화금한 일은 귀순자, 탈북자 문제이다.

민주적 정치교육과 동질적인 정치문화 형성이라는 논의를 탈북자, 귀순자들의 재사회화에 적

용해 볼 수 있을 젓이다. 얼막전 정부는 귀순자 수용시설을 만들고 직업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귀순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널 것이다. 오히려 심리적, 문화적 갈등이 더 큰 요인이라는 사실은 여

러 조사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귀순한 북한 주민자들은 정착과정에서 
" 

남한 사람들이 통일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엾다"는 사
團

실이 가장 놀랗고 당혹스러워 한다, 이들은 
" 

이렇게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들

어와 사는 자신을 별로 반가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쪽 사람들과 심한 괴리감을

느낀다. 산업화, 도시화, 개인화되어 있는 남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 

남한 사람들과 있다 보

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고백하는 귀순자들도 많다. 귀순자들은

돈에 대해서도 두가지 상반된 감정을 갖고 있다. 
"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 돈을

별어야 겠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 

나는 돈에 초연하게 살겠다"는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보

이기도 한다. 적응해 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 

강박관념'이 점차 강해

지기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현실에 절망하게 된다.

북한 주민의 탈북, 망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북한 체제, 혹은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문제는 탈북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재사회촤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젓이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전체 귀순자의 절반에 가까운 2백53명이 헌재 무직이거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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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으로 셍]게를 꾸리기.고 있으미, 네적웅에 실패하고 9)다고 한디·. 탈북자 재사회화를 위한

탈북지.들을 i- , 적응시키기 위헤 W적, t[적 장치마련이 우신돼야 한디., 앞·으로 딜·북지.는

식.한41>졔위기에 비레헤 중가할 깃이디·. 틸'북자 수용에 내한 2민적 공김·데 힝성, 북한 내 잔류

주1/1데·제, 국제 이론헝성 능 다격-적인 징첵을 추진헤 가야힐' >이다.

서독의 
' 

긴급수용t+l' 같은 제도를 만들고, 이 문제를 총팔, 전담하는 징부 네 주무 부처를

지정 또는 신설해이· 할 깃이다. 이·울러 달북자를 보는 시각·이 종진의 1최성 포상 위주에서 적

웅, 지록) 지원내피으로 l][뀌어야 한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귀순 의사를 타진 중인

1200여떵의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실태를 징카히 파악, 징책에 반엉시커야 한다. 독입은 통일

1후에 밀리든 동독 난민들을 입주띨 정도 연삥·수용소에 수셩-한 후 각 주별로 분산시컸고, 주

정부는 난민들의 사회적옹 프로그램을 )]'(최외· 1펀간 구호단체에 위임兎다. 특히 
'

분산 수정-' 윈

칙은 난민의 도시 집중에 따른 우] 거주민의 불만과 llB 요인을 차단하고, 난민들各 지억 단

위로 정칙·시키는 효과를 발취健[+. 서독 骨 s는 2차 대진 직후 {사회복지위원회>을 일치헤

동독인의 서독틸·출을 지원兎다.

귀순지., 틸·북자들을 권·리히.는 정부기관은 산발적이고 중3]되어 있다. 즉 귀순 3후 보호-.-

괸.리는 안기부외. 통인71에서, 지업훈린과 취입 일'신은 노동부와 보진$[지부에서, 정착지윈은

보긴복지<에서, 사7괸·리는 안기-7와 겅骨칭이 지·기 밑-고 있다. 손쉽고, 돈이 들지 않는 원은

서로 자기네 소관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의사결정에 엉향릭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정직· 필요하

고 중요한 교육 및 정 지원 사입은 긱- 부처가 서로 기피하는 현싱·이 )g긴다. 그리므로 이처

럼 씻'은 관린부처가 있지만, 실 로는 이들의 제사회촤를 7(당할 주무 부처가 없다는 망이기

도 하디.. 어떤 정IL부처가 징·기 이31, 지속적인 교육은 담당할 것인가 나아가서 그 재원은

어떻게 미-린管 깃언가가 문제이다.

VI·북지., 귀순자들이 꽁통31으로 느끼고 있는 외로움, 결혼이나 재혼문제, 지·본주의적 이·애서

느 기는 기·치괸·의 客란, 일 이지만 사최 일긱'에서 보이는 그 들 데한 띠·가운 눈총을 혜소하

51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족적 y짇성을 최복하5-1록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동심김·을 회복

하기 위한 제사최촤의 출발은 CI星이가 等은 직징·을 기‥질 수 있도록 홀兮한 키업교육 프로그

댐은 개발하는 깃이 이.니다. 0.들이 시t%i)사최의 기-치외 if名·合 거부김 없이 If-이.晋일 수 있도

록 l%[1주시민교-5-을 하는 겻이디..

이8:l 일린의 사태o]] 3-i먼하어 최근 원윈은 닉한 틸-출주 (탈북자) 보호시실을 실치헤 이
-趾음 이 시섣에서 ] 년, 거주지에서 2넌 둥 2누 3넌 동안 보호하는 ·능 일린의 조치를 담은

4탁한 토1-풀 주11)의 1;i,i %길 정지'지꾸1에 21 한 t%률안)各 발표穀다, 현헹법에 의하변 V]

호시설에 <l·헤 규정하지 替았으니· 새 보1인'은 보%시% 실치의 근거 -R정을 신섣히-억, 틸'북지-

권·리애 새로운 전기를 미곡1했다, )/]인·은 fL 틸'북자듈의 효뮬적인 관리를 위해 통일윈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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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자의 본적, 가족관계, 학력, 경력, 취업능력, 연고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

을 작성하여 보존토록 했으며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무부 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호 및 정착지원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키로 했으며 매

년 경비를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토록 했 . 통일 시대를 대비한 최초의 구체적인 법안으로 평

가되는 이 법안은 탈북자들의 보호시설 설치와 재사회화 과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탈북 사태에

대비하는 정부 대책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이 법안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3년간 수용하면서 무엇을 가르칠 項인지, 오로

지 직업훈련만 실시할 것인지, 그 재원은 확보되었는지, 탈북자, 귀순자가 지금처럼 연간 100

여명 수준이면 몰라도,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과연 이 법으로 계속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필자는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귀순자들이 직업

훈련 뿐만 아니라, 재사회화를 위한 정치교육 과정도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그것은 앞으로 대

寺탈북자, 귀순자가 생길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전혀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수 십년 살아

온 사람들에겐 경제적인 풍요 못지 않게 문화적 동질감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예는 통일

독일의 경우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앞으로 이 수용 시설에서 감당할 다양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필

자가 생갹하기에 그 중심에 놓여야할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은 민주적 가치, 시.민격 가치에 입

각한 정치적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하는 정치교육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정치교육을 위해

<민주교육원%을 정부의 수용시설 안에 두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런 후에 T 직업훈

런 적응프로그램, 借 사회생활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卷 그리고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적응을

돕는 민간단체 간의 네트7]크 형성과 
"후견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5-2. 민주교육원

이상에서 우리는 정쳐교육의 이념과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달을 위한 철학적-이념적 기초

를 모색해 보았다. 이런 이님적 모델에 근거해서 4민주교육원%163)이라는 정부 주도의 교육기

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였다. 4민주교육원>은 통일 시대의

정치교육의 산실일 뿐만 아니라, 당장 현안으로 되고 있는 탈북자, 귀순자들을 위한 
' 

재사화

교육기관3으로 활용하고, 통일 후에는 북한 출신 아동,청소년,성인 정치교육 기관으로 계속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교육원%은 기왕에 정부가 입법하고 설치하려는 탈북, 귀순자 수용

163) 이 명칭은 
「

민주시민교육윈의 설립을 제안한다(공보처 1995rn4) 에서

� 

전득주 교수가 제안 한 {민주시

민교육원>과 크 게 다르지 않다. 필자는 전득주 교수의 
' 

설치 목적', 
' 

의의', 
'교육원의 세부적인 편성'

등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탈북자, 귀순자, 그리고 통일 이후의 북한 출신 아동.청소년.성

인을 위한 
' 

정치교육기콴'을 어떤 어름을 붙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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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에 骨 수도 있을 깃이다, 혹은 좀 더 헌실$j<로 정부 유관기관에 산제헤 있는 다잉·한

교육기관을 통省· 운엉하는 방안도 셍각해 볼 수 있곌디·.

아울러 꾈자는 4 민주교육원$이 북한 骨신 주민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한국의 칭소년晋에게

도 개방되어이· 한다고 본다, 21것은 단순히 최근의 닙'북관게나, 한2[사최 내의 괴.경촤 능을 l%

자해서 임시적인 안보강화교A장이 아니라, 남한의 청넌 각자가 통일 시녜를 주도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북한 주r/J合 $- - 할 수 았는 자질을 깃'추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l 1주교육린>을 실치히.기 위해서는 답인히 전문가, 교수 U-리고 관린부처 담당자들로 구성

된 준비기/를 설치하31, 빕렁을 미.런하는 일, 시섣 및 원을 피-보하고, 4민주교육윈%의 조직

닐 인원을 충원하는 일, 51리고 l]]-지막으로 교육파정 및 교재 개받이 A<차적으로 이루이지야

혈 것이다. CI러니. 이 자리애서는 그런 기술적이고 짇치·직인 문제는 t외로 한다,

4민주교육원%은 힌제의 V덕, 국민윤리 교육과는 좀 디·른 시긱페서 이루어져야 할 깃이다.
된

통일 시대는 세로운 -7헝의 게층간, 지역간의 길'능이 표먼화할 짓이디·. 더욱이 통일 한국의 국

제정치 무대에서의 위싱'이 높아짐에 따라 국 사회로부터의 요구 또한 커질 것이다, 이런 시

대적 요칭에 부웅하는 징치교육은 개인의 도덕$·] 품성의 게管이라는 도TI't육, 꽁t긴으로서의

자졀을 힘·양토록 히-L- 1'린긴윤리교육으旦는 리실히 데처할 수 似다. 최근에 시행된 지방자치는

지익간의 갇등이라는 폴기 어러운 문 를 )t·정하고 있다. 통일은 더욱 심긱-한 지역주의를 표

출할 깃이고 국제사최 서 더 밀'은 익할을 띠밑'게 될 깃이다. K민주교육원%은 국가가 이런 과

제를 풀이나김페 있어서 갈등과 국론의 분일이 릴이 국민이 힙-의를 이晋0-1 내기 위해 필수적

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도티교육, 국민윤리교육은 
'

국민교육'이었디-먼 린핀주교육원%은 
'

세게시

민교육'이 苟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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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417 이제 구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그것도 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것으로 예

상되는 각종의 사회문제와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민족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

체적인 통일 방법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또한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

는 공통의 이념과 사회체제, 그리고 사회제도에 대해 합의해 나가는 노 력과 지속적인 준비가 .

o]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m

련% 그간 통일과 관련한 학술적 차원의 논의들은 크게 세 분야로 대별될 수 있다. 분단 연

구와 북한 연구, 그리고 통일 관련 연구가 그것이다,

먼저 분단 연구로는,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에 대한 연구와 분단 체제에 기인한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있어 왔으며, 북한 연구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과 정치체

제적 · 경제적 · 이념적 ·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끝으로 통일 관련 연구는

통일의 과정 혹은 통일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통일 관련 연구 테마 가운데, 
'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사회체제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건설될 수 있는가2' 라고 하는,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물음은 사실상 그간

진지하게 검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머지 않은 장래에 통일이 실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최

근의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한편 대단히 불안하고 또한 당혹스럽기조차 한

것이 사실이다.

d3% 이 논문은, 통일 관련 논의도 이제는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사회체제, 애를 들면 바람

직한 정치체제, 교육제도, 문화예술제도, 기업제도, 금융제도, 외교제도, 사회복지제도 등, 구체

적인 부문별로 바람직한 체제와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나아가 그것을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의 문제점과 부작용, 그리고 그것을 건설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설현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사회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연구는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사회체제 건설 과제와 관련하여, 현대 산업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제도로서 통일 후 사회체제의 근간을 이루게 될 
' 

바람직한 기업구

조'를 모색하는 것을 주된 옥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현재 남한의 기업 구조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북한의 경제 체제와 기업 구조가 갖는 문제점은 또한 무엇인가 , 두 기업 제도는 어

떤 제 3의 기업 구조로 합일화되어 가는 것이 바람격하며 또 합일촤되%1 갈 수 었는가 , 그리

고 그것을 위해 통일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등이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

요한 연구 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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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l l·저 납한의 제빌헝 기 ]3+-조가 V'는 )>3는 니·음의 빛기-지로 요약되었다. 칫째, 총수

1인에 의한 과V 
'l- 
소$-7]중의 문제이다 내다수 B·로지.·들은 소%-旦부티 완7:1하게 배제되어

있어서 셍산의욕의 저히.기. 불기-피하니, 사회직 부의 %2>- 
'l- 
불균힝을 초레해 만셩직인 게합

등의 원인이 M다. -V;- , -
'沙수 1인의 지배집중이다, 30대 체1실의 경-f 주식 60% 정도를 소1-하

는 소 l] J·주吾의 c/1리가 왼·전하게 무시되며, 총午 1인이 기입과 국가 겅제의 且 . 을 위해서

가 이닌 /개인의 이익 <](대촤를 위해 기입을 겸영함으로써 시4져 지윈의 냥·비를 초레힌-디., x)

쩨%2- ·총<7 1 인이 긴괴.시 이5L 
-

· l·기- ·겅제普 지배히3( 죄.지우.지힌·C)·뇨· 집各 骨 %t 있니., 이
-:·
[가 깅제 운- - 의 비효名성을 낳는 요인으로 작- A·미 사최$} 위최.김-의 진윈이 되기도 한다.

i< 로 겅제릭의 -IHf헝은 정 시·최의 l/l.주주의를 꼭하고 시11W최의 공공싱은 굳절

요인으로 작 - 한다.

%5% 니-음, 1-S링힝 게획깅제제제, 3'[-R· ·XI;도, 이 · 동기吾 배 한 겨업 제도, U리고 폐쇄깅제

제세로 특징·지이지는 꼭한의 기업 구조는 디·음:라 %1은 ]d제를 킬·는 것으로 지적도]있다. 칫

게리의 普71전성-<<t 인힌· 지-·제 수-//·의 불]·:(-헝이니·. 骨께]< 징치의 경제 Ie리 지 이디-. 당의

<위에 따흔 R'의 지시와 감독에 )(넉< 겅제 쵤‥ 이 지배펌으로써, 기임과 사최가 관료화되고

)/사안일i의가 팽배'하 1] 된다, 5케, 기엽의 이-Sc동기외- 근로자의 물질 유인이 적·- - 하지 엄·'

-C-tjL써, 기업 경엉과 /로지·의 생산 횔·동이 저쵤3과 저 신·성의 악순毛.o]l 삐-지게 핀다.

<by d 일은 최3- 많은 논자들파 졍부기. >)제하듯이, 힌재의 님·한 경제체제외- 기Y] 3L조가

진 한반<L로 司-산시4<, 다시 t/>-헤 남힌 깅제가 북한 경 를 혼i하는 )침식이어서는 안된디., -t-

왼-F 님한과 북한의 경제외- 기t(j이 안고 있L -l(제吾이 함께 극북弔으로씨, 남한파 북한이 사

로운 민족 Z·V세로 적-e-로 승촤하는 게기기· v]어이· 한디·. 분뎐을 이%-로 심화되거]L]. 히

이 지제되여 y, 남'한과 북 
'l·의 
(제骨이 해소되어 [기·는 과징이 되지 않으번 인·된다. 그깃이

(인이 깆'는 <1보적 의미인 깃이다.

<$ 그것各 이 
-

, J-에서는 깅제넌 /의석 Vi-어기c ]제세라고 분'M,c]-. 깅 민<(-J·의직 참어기

]y, 시징-경제되· 사적 소-[i-제CI 지.본F의)의 틀 위에서 Ic 동지.가 소우-외- 경엉에 적 킴·이하
·>,:· 제도-趾 밀%'l·다. 그 것은 지·본가외. ]‥-V지.의 힘의 ;·t헝이 거시적인 차 1에서 희-보되고, 3,·-

지-의 <외기· ·;-]-131-2.로 해소되미, 니.이.기- 힝·</·키인 산7113촤를 달성하이 1·:·기.적 차Y1의 손7
- 미'-K Jr 있·;-< 제]]:-<< 핑기-되있니·, - <l. 깃-C. 17E의 기.치의 소17'1이리.는 가.%3 .

At- 와01] /-·:'기.깅x]]러-S- <v-이) - 지苟<>이리-는 의삐V 깆·</디.. 복'히 더-Vi. L중j1힌. 것-P,

북한 y[지-의 잉-y-로 귀견.되지 않고 1, j'복 체제 , t%-의 인긴회.를 기·능叫게 하고, 잉· 제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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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모두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도구적 유용성도 갖는다. .

<8% 끝으로 이 글에서는 경제민주주의적 참여기업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다시 말해 통일경

제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펄요한 남한의 재벌형 21업체제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것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의 경제럭 집중이 억제되어야 한다. 둘째, 재벌의 소유

구조가 종업원의 소유에의 참여 즉 종업원 지주제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

다. 셋째. 재벌의 지배구조가 민주화되%1야 한다. 즉 산업 주주의, 경영민주주의, 조쟉민주주

의의 신장이 역루어져야 한다. 넷째, 재벌의 정치적 · 사회적 지배구조도 먼주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9) 이제 우리는 당위론의 차원에서 통일을 주장하거나, 통일을 기대하는 차名을 넘어 통일

이후를 냉철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부문에서 어떤 체제

로 합일화되어 가고, 3떤 방식으로 하나되어 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쟉업을 요구한

다- 단순히 당위론을 넘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행의 구체적 방볍과 전략에 대

한 연구도 시급하게 요구한다.

% 10> 이 글은 그러한 요구에 조금이라도 답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천

전략에 있어서는 매우 미홉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飯었다. 후속 연구 과제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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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그것도 통일 곽정에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

는 각종의 사회문제와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민족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채적

인 통일 방법에 대해 지헤를 모아야 할 때다. 또한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

통의 이념과 사회체제, 그리고 사회제도에 대해 합의해 나가는 노력과 지속적인 준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간 통일과 관련한 학술적 차원의 논의들은 크게 세 분야로 대별될 수 있다. 분단 연구와

북한 연구, 그리고 통일 관련 연구가 그것이다.

먼저 분단 연구로는,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에 대한 연구와 분단 체제에 기인한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있어 왔으며, 북한 연구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과 정치체

제적 · 경제적 · 이념적 ·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끝으로 통일 관련 연구는

통일의 과정 혹은 통일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 왔다.

통일 관련 연구 테마 가운데, 
'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사회체제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건설될 수 있는가 
' 

라고 하는.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물음은 사셜상 그간

진지하게 검토되지 못하玆다. 따라서 머지 않은 장래에 통일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최

근의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한편 대단헉 불안하고 또한 당혹스립기조차 한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통일 관련 논의도 이제는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사회체제, 예를 들면 바람직한

정치체제, 교육제도, 문화예술제도, 기업제도, 근융제도, 외교제도, 사회복지제도 등, 구체적인

부문별로 바람직한 체제와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나아가 그젓을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예상

되는 각종의 문제점과 부작용, 그리고 그것을 건설해 갈 수 있는 구체 인 실현 방법론에 대

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

그 가운데서도 이 연구는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사회체제 건설 과제와 관련하여, 현대 산업 
-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제도로서 통일 후 사회체제의 근간을 이루게 될 
' 

바람직한 기업구

조'를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갖는다. 
' 

현재 남한의 기업 구조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

고 북한의 경제 체제와 기업 구조가 갖는 문제점은 또한 무엇인가 , 두 겨업 제도는 어毛 제

3의 기업 구조로 합일화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합일화되어 갈 수 있는가 , 그리고 그

것을 위해 통일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등이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연

구 주제들이다.164)

164) 기업 제도, 특히 통일이라는 거시사회적 전환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기업제도를 모 색하는 젓은 단지

경영학이나 경제학의 관점에서만 접근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깃이 연구자의 기본 입장이다 그것은 여

타 사회 부문과 거시적인 사회체제의 변화와의 관련 속에서 고 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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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 기업 구조의 문제들 - 재벌을 중심요로

념-한의 보편히인 기7] 구조는 시-적으로 소-S-되고 경잉되는 사기%체제이디·. 사기7]의 구제

·적인 /재 깡 에도 이러기·지가 있지만, 국가 경 와 <·l·I/l의 원상적인 삼에서 짇대줘인 비중 
'

을 차지하는 것은 데-]/JE 주*>최시.이다. 그 가운데서도 님'한 깅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깃

재1>이리.고 하는 내-코·모 주식최시-들의 J]단이다, 특히 30대 재빌의 게얻사인 669%IS6닌

4월 기준) 데3J-모 주식최사가 남한 경제 서 차지하는 비중各 질대적이다, 최근에는 국가 기

긴· 산71에서까지 
·학영기업의 민엉촤가 추진되어 벌의 겅제럭 71중과 국기. 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길'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 다음의 세가지 <징을 M)/심적인 개넘 IL소로 갖는 겨오] 구조를 밀·한다, 칫쩨는 총수

1인 혹各 CI 가족의 소7- 및 지베 A중이다. 骨쩨는 데3-'/-모 다지 겅잉 체제이다, A빗쩨는 싣진

직으로 국가 경제름 지]111할 징도로 경제벽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두 측1괸이 기업

내적 특징이라먼, 끝의 하나는 기 ] 외지 특징이디·. 한미-디로 제벌은 
'

총수 1 인에 의해 소A-

지배되면서 3·기· 겅 를 실질리으로 지111]하는 대규모 기업1단'이라고 3-정될 수 있다.165}

님-한은 해빙- 후 지6:f까지 삐-易 자본축적을 달성헤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은 x]))친의 성장시라 하도 괴-언이 아닐 정도로, 제벌- 중심으로 힌· 불균형 성장 정첵

으로 징지이진다. 그것은 국가 자윈의 집중 배치를 봉헤 曾은 기간에 높은 겅제 싱장을 딛·

성하는데 기이한 측먼이 임지 않으나, 그 봇지 않게 Y&'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소

수 제1$의 경제력 1]중과 국가 겅제 지비]리·는 문제 외에도 정치사최와 시1/1사회의 민주주의가

제닝o]] 의'폐 심각하게 위협1권-논다는 사실, O-리V- 국가 경제의 효 d도 크게 띨어뜨리고 있

다는 7) 서 w 재省힝 기업 구조는 적지 않은 분 제기와 도전에 직먼해 있디.. 히.나 하나 산

펴 보기로 하자.

2, 1 재벌헝 기업제제의 거시경제적 문제

h]'한 겅·제가 ·재省 ·겅제, 재빌 지1)]1의 경 리·는 사실-C fl-동인· 밀·-은 지.<L늘로 논중이 되익

왔니-- 한국을 기·리기 
' Al) 1공화<·f'이리·5'/, 하는 깃V 더이싱· 어색한 且험,이 이.니게 되있다(횬닉

-猛, If)O),

IS5년의 30내 제 l 게열시- 532- 모 E· 623개(l%6VI 4윈에%2 46개 늘어ME 6P 개석J있y 미,

]男4<9 j- 기 으로 30내 z]1 ]의 종7]윈 y%료< [j67,700명, l%4닌 한 해에 지볼%'l. 인 J비는.

:C]기피 %·제간 진-,'t-8· l」5.iA 
' 

l·니-는 깃이 o] 3-의 기본 시지·이디..
蘭

165) 제씰의 게님에 Ll]한 상셰한 설1'q에 데헤서-(-'. %,C>普, B I>빌의 존재 잉·테차 제1>/ /게힉의 긴·;1셩15,

시즌·제언-IL소., [w역시 비is., tyQ6 ) 가‥와호 7>-조.



19조 3,670%원에 달했다. 1994년 말, 30대 재벌의 자기자본은 모두 57조 7,350억원, 총자산은

289조 7,940억원에 달했다. 30대 재벌이 1994년 한 해에 벌어 들인 당기순이역은 3조 5,930억

원이었으며, 같은 해 1년 동안 52억 4천만달러를 해외에 투자하였다(이재회, 1996 : 32).

30대 재벌은 1994년 기준으로 평균 18.5개 업종에 진출해 있으며(5대 재벌은 평균 29.6개 업

종), 30대 재벌이 생산하는 시장지배적 상품수는 모두 89개(1995년)에 달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상품 총수 138개의 64,5%에 달하는 것이다({표 1%).

t표 1) 30대 재법의 시장지배적 상품시장에서의 비중

총 시 장 지 배 적 상 품 수 (A) l 71 l 138 l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각 년도)

30대 재벌의 t995년 매출액은 317조원이었으며, 이는 1980년의 25조 8,290억원과 비교하여

무려 12.25배 증가한 규모다({표 2%>,

<표 2> 재벌의 매출액 및 총자산액 증가 추이(1980-1995) (단위 : 10억윈, 배)

주) 
% 는 1994년 말 헌재

자료) 한국열보 경제부, r 86년판 한국의 50대 재별,, 경영능률연구소, 1986

경영능률연구소, (한국 50대 기업그룹 재무분석 자료집,(1992년판), 1992

공정거래위원회, r I995년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1995.6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5

71]벌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는 부가가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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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 제벌의 부기·기-치 총엑은 1994닌 기준, 국민총셍산엑의 14.61%를 차지히·았으미, 특히

·제조7]종에서는 28.82%의 부가가치 비중을 기록하었다(%IL M).

KIL 
'3> 
30내 재벌의 신·업1% 부기·기·치 비중 대9q4닌)

l l :: l 
'

: l : 1
1도 소 W 음 식 < 박 업 l 35,603 l l,986 l 1138 1
1운 수 Z E 통 {l l 22,623 l 2,576 l 1138 1
l . - . - -- - . - . - . - . - - - - - . .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l

l>·.7흐으브J 
· 

y 브나 . . . i.......... . . 핵카. . . . J.

처 : 이수봉, 
" CI-骨 노동조y]·의 운동 IV'향과 과제"(호1,총린 기획세미니. 발표 논문), 1995 :

35%-에서 ·제//·성

위의 닐널 지표들은 재널 일시·의 힙·모를 ),L이 주는 )이있지만, 실질·직으로 제11 기7]에

포십되이 9)는 중소기7]까지 Y'함하면, 1킬이 %시하는 깅제력의 크기는 더욱 커진다. 31헝기

의 연3((19%)에 의히셔1 19809데에, 히 1987년 이후 히· 게일화를 통한 비독점자꾄의 ·독접

지·본에의 V:171이 깅·촤되이 독 1자-bI의 게모니가 히·고하게 자리잡있·디·고 한디·.166)

V'l·핀, 제1dI이 국가 경제에서 치씨하는 )l]중의 正 다른 지표는 3융 부문에서 찹·을 수 있

다,)67) IE5닌, 30대 제1령의 1행 치·입6[f·읜 34조 8,320익원에 달'鬼다. 게일기7]끼리 喪보증을

서 준 엑수가 1995년 4월 기骨 로 자기자본의 161절%에 달하는 82조 1친억$l(귀-제 대상 기준

으로는 48조 3친익윈으로 자기자본 대비 95,2%)168}에 멸·榮는데, 이는 제빌이 금 - 여신을 장악
w 

m

m m m m m

166) 길 기)J수는 CI 러한 7장의 1<·겨로서, 외'헝상 30네 패빌의 규모와 비중이 줄이든 깃으i 니.디.니.는,

은 독A]의 익:의.로 해석필 수 있는 밀가지 지표에%- 불</하고(에불 曾이 30데 제빌의 굉·꽁입 부문

출하엑 비종온 1981닌에 39.7%에시 W90닌에 35.2%V, 舍'하·액 기준 상위 3사의 시징-집-h-合이 50% 이

싱인 1 .
'] 
시장·의 비2(이 1281넌에 73.Q%에서 It80넌 62.7%,로, 500인 이싱· 斗7]징· V <지. 미율이

195-- fr7 V 에 �44.0%에서 1985 - 19區)노1에는 36.8%iL 지'각 줄어들었음), 중소기입 히.칭 의존도는 1開1
t
,

. 1에 개,8%에A·i l%ov·(에A< 66.6%로 -; 중하는 y 히.칭계일叫가 크게 획·내2린 시.<1은 들고 있다.

187) <리니-라의 질·위 징부가 먼간 부문을 昏제하%긴서 졍부 L도의 성장 정첵을 Y:1개하.는네 가장 중%R.

한 정첵 -e단이었던 깃이 바로 금융에 내한 제었읍을 고리하삔 吟히 C:l-러하다고 曾 수 있다.

168) 한씬 IE6년 4월 1원 헌제(짐'정 추징치)의 30대 제빌 상호 채7보증액은 총액 65조윈,, 3-'/-제 내싱- 기

준 33조7)으로 지·겨지)·(- 대)q 52.6%로 더-21- 2'이.질디·. 이는 IW'3년 il윈 1인부티 게인사간 체무보증을
·지-기지·-IE.의 200% 이내로 한토록 하되, :1년간의 V-에기간-와 두어 1996<l 3월 말까지 모두 해소토복

힌- 길과이시, 19961J 43 현제 200怪-趾 d,과.하는 제번-E 히·니.도 없는 것으로 하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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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제력을 공룡처럼 키우는 유력한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30대 벌 가운데 제2금응권(지방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단자회사, 투자신

탁회사 등)을 계열회사로 갖고 있지 않은 재벌은 거의 飯다시피 하며, 1996년 8월 현재 30대

재벌의 계열 금융 · 보험사는 모구 85개로 전체 계열사 669개의 13%에 달兎다. 1980년대 초부

터 실시된 은행 민영화에 편승하여서는 30대 재벌 가운데 12개의 재벌이 최소 1개 이상의 시

중은행 주식을 최소 1% 이상씩 소유하게 되었다. 톡히 삼성의 경우는 모두 10개의 시중은행,

현대는 4개, LG는 3개 시중은행의 주식을 최소 IW 이상 소유하고 있다(소일섭, 1996 : 160-

161). 이들이 재벌사의 자금 동원 창구로 기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재벌 지배의 경제 체제는 경제민주주의 차원에서나 경제 효율의 측면에서 중요

한 문제의 진원이 되고 있다. 뒤에서 살펴 보게 되겠지만, 정치적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시멘사회의 공공성을 굴절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또한 경제주체간 힘의 불

균형과 기회의 편재를 가져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가지 사실은 위와 같은 거대 규모의 자본축적과 경제력 집중이 멀게는

해방 후 그리고 가깝게는 1960년대 이후의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의 유착의 결

과로 이루어졌다는 사살에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옥적을 추구

하는 가치관의 전도와 배금주의 문화를 낳았다. 재벌이 축적한 부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심각

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부는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아닌 질시의 대상에 지

나지 않았으며, 능력의 표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이요 착취물처럼 인식되었다.

남한 경제는 자본주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경쟁에 의한 혁신, 혁신을 통한 생

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부와 국민 복지의 증대라고 하는 순순환이 아닌, 경쟁 배제

와 정치권력과의 유착 및 지대 추구에 의한 특정 소수 재벌의 부의 축적, 재벌과 권위주의 정

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 국민적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과다한 사회통제 비용의 지출, 복지의

위축이라고 하는 매우 불균형하고 비생산적인 악순환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물론 문민정부 들어와 정경유착의 근절 의지 毛명, 경제에의 정부 개입의 축소, 그리고 일

부 재벌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 혁신 및 투명 경영 선언,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재벌의 이데

올로기적 선전 할동의 극화 등으로 재벌의 부 축적이 상대적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한국 재벌은 헤게모니적 지배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 리더쉽조차

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재벌형 다각겅영체제의 문제

남한 )]]별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어발식의 다각 경영도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조동성, 1990 ; 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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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4월 현재 총수 개인의 지분 4,8% * 특수관계인 지분 5.5W - 10.3%)조차도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미홉하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적은 자본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

계열사끼리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예가 일상화되어 있다, 1987년에 41.1%였던 것이 1996년에는

33.8%로 낮아지긴 했지만, 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쨋든

총수는 1996년 4월 현재, 계열사간 상호 보유분까지 합하여 총 44.IS(내부지분율)의 주식을 실

질 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며(4표 4%), 이로써 수십개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

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70 .

4표 4% 재벌의 주식 소유 구조

l 1987,4 l 15.1 l 41.1 i 56.2 l
기 J國

주) 1957, 1990년은 자산 4친억원 이상 재벌의, 1993년 이후는 상위 30대 재벌의 평균치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각 년도), 1996.4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1996.7.4)한 추정치임(<한겨

레신문% 1996.7.5).

그와 같은 총수 1인에 의한 소유 집중은 부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며, 사회적 위화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경제력의 격차, 재벌 가문과 일반 서민

사이의 천문학적인 부의 격차172)는 펄연적으로 절대 다수 구성원의 경쟁 논리에 대한 존중의

철회, 공정한 경쟁이 월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暑만을 낳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생산적이고

건전한 자본주의정신을 파괴하며, 한탕주의, 과소비, 배금주의 등 사회파괴적인 가치관을 낳는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이다.173) 賀賀 자연인에게 막대한 부와 권력이 집중된 현실은 나아가 계

171) 현총련 따르면, 1988년 30대 재벌의 연결재무제표 분석 결과, 총수 및 그 가족은 총자산의 2.5%

의 돈으로 40배에 달하는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수봉, 1995, 
"

그룹

노 동조합의 운동 방향과 과제"(현총련 기획세미나 발표 논문), 36쪽.

172 )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지는 최근호(1996,7.15)에서 정주영 일가의 재산을 59억달러(약 4조 7 5200

억원), 이건희 일가의 재산을 49억달러(약 3조 9,200역원)로, 그리고 신격호(롯데), 구자경(LG), 최종현

<선경) 일가의 재산을 각각 36억달러(2조 s ,800억원), 29억닿러(2조 35200억원), 23역달러(1조 8/卽엌원)

로 추계하였다.

173 ) 그것은 자본주의 일반의 시장실패의 주된 측면 가운데 하나다. 그러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소득재분배, 부의 재분배, 사회보장정책들을 강구해 왔는데, 우리L]-리.는 정작 그

러한 차원의 정부 개입은 최소호p]] 그根다. 우리나라에서의 강력한 정부 개입은 거꾸로 겅쟁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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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긷·능을 회.시키·는 L인이 되기)죠 힌니-,

디.론 한핀, 부의 V]A에 기인한 졍첵질징 파정의 제ts번향성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피는

개31 , 단의 국가의 공정성 한 불만을 낳게 되이, 2'1것은 사회骨깝을 주 기능으로 짖·는

정치의 기헝화, 징치의 셜안, 사최균일을 초레하게 된디·.

.
4 재벌헝 기업체제의 지배집중 문제

총수는 소A집중에 감·거헤 수십개 계열시.에 데한 지베력도 독조1한디·. 총수 1인이 수1]게 열

사를 지베한 수 있)Il 되는 메키-니즘은 이렇다, 먼저 총수는 주주총최를 징·악한다, 우리나라의 경

- ( 쿠·주총최는 헝식직이]1 단순'한 통과 절차에 불괴.하니-.174> 지배주주 즉 총수의 의사가 그대로

7-주총회의 의사로 외최.된다, 소액주주의 권리는 칟저하개 무시된다.175) 선진국에서 범적으로 보

호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권익 헹시.는 - 원리나라 싱·빈상7-로는 거의 各가능하게 피어 있다,

주주총최의 기형촤는 이어 이사회와 데표이사, 김-사 신입의 기형화로 이어진다, 상법상 이

사최와 김·사의 선R]권이 주주총회에 부이피어 있기 떼1/이다, 이사최는 J]행 기-it이]1 v·사는

1제기구인데 이를 );-(두 주주총최,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인 총수가 신입하게 되어 있논 것이다.

힝>상 3권분보] 5LV로 되어 있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가 V두 종수 1인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이다.
w

선진국에서 활- - 피/It y)는 다양한 깅영 K-1백- 기제도 . 위리의 경우는 진히 임거나 기능을 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이 미국의 사외이사제V외. 기업지배권 시징1자본시장에 의한 매

수힘·벙제도), 릴본에서와 같은 은헹의 겅잉 침-어외. 게일사 사장단에 의한 겅엉 김·시 제도, 독

일에서와 같은 이중 이사회제도외- 노동자 깅임 ]-가 도 등176)은 우리나라에서는 진히 내지는

기의 실宅되지 못하<0- 있는 심정이다.
a

오히려 총수의 지배71, 독·점과 경엉 전횡을 뒷벤'71헤주는 빕외 기구가 기힝적으로 %달坤

있올 t이다, 예를 들먼 그 骨최징-제도와 51룹총괸조$]제도가 그것이다, 그룹최장은 상%싱· 존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된 시장의 헝성을 위힌- 짓이었다. 따라시 징부 5입이 기지IC:l 커진수록 시장 실패도 힘-께 커지 · 깃

이 A 리니·라와· 신진 복지핵·기와의 중J)-헌- 차이었다.

D4) 시.&/은 주주총최도 거치지 M'은 채 총수가 임밍한 세 이사진 빙단이 발표되는 깅-7-를 우리는 비[J

비/제하게 보게 된디. 지베2T-7가 찌·놓은 긱'-l·t내로 젼헹되는 
'령시촤된 

주주총최의 모V에 네헤시는
<조신7rnl<L%, " 

징힝민 회.의 길(2) - 쭈·촌은 통괴.의 
"

,
1996. 5. 10 71·조,

175) 지배/주의 Y{쵱t)]1 의'헤 소액주주가 이·YV'l CI」
t·1리 헹사도 못하는 실 에 데해시C, 4 조11인보>, 

" 

징

잉1/1주회.의 길(3) - 소엑7'-주 1씽'직으로 딩 한다", 19%. 5, 1 1 키-조.

176) 미-:·t·, 일뵨, <일의 기입 지 31-조외 괸·린한 ·득징에 데-해)I-1는 임$·기, 
" 

세게 거·-:·;·기업의 소-8 ·/조

외. 지베구7", 기입</조연구최 편, ['%'t국의 대기7] : 3-가 소-K하미 이1닐)l) 지배되는가1, %<코 겅잉

인3L소, 1995 ; 진인p. · 공19호, 
[' 

한<·l 기업의 지배3L조J,, 한3[경제)c/웃1, 1995의 제 3장· ; 이잉기,
'
·

' 

한국 기거 소.7지매<d-1), 힌-51·게빈'인·/윈, 1卽6 의 3장 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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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는 지위이며, 계열사의 고용 경영인과 계열사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 절대적 권

한을 행사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막강한 고금 인력과 정보력을 갖

고 있는 그룹총괼조직제도 또한 그룹회장을 보좌하면서 수십개 계열사를 집중 관리한다.177)

그와 같은 총수 1인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집중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병폐를 낳는다. .

첫째는 소액 주주의 이익 침해다. 총수는 평균 IO% 내외의 소유 지분(과 30%흘 넘는 계열사

지분)으로 대규모 기업짐단을 지배함으로써, 60% 내의의 주식 소유자들은 기업 경영의 의사결

정에서 완전하게 소의된다. 총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지배주주인 자신의 이익을 위

해 기업을 경영한다. 거액의 비자금 조성, 가지급금 수령,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와의 부

당한 내부자 거래 등은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만 소액주주는 이에 대해 견제

하고 바로잡을 아무런 수단이 없다. 결국 소액주주의 권익은 철저하게 무시되는 것이다.

둘째는 전문경영의 실종이다, 총수 1인에 의한 지배집중은 전문경영체제의 확립을 저해한다.

총수는 자신의 가족과 친족을 계열사의 경영인으로 임명하여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려 하

며, 가족만으로는 계열사 최고 경옇진을 모두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지

만, 그 들의 권한은 최소화된다. 경영자는 결국 상위 직급의 간부 사원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된

다. 전문경영인 제도의 미발닿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치열해지는 세곈 경쟁의 무대에서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기업 자산의 임의 운용과 같은 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의 초래를 들 수 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총수는 아무런 z)]재나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역을 위해 기업 자샨

을 임의 운용할 수 있게 전다.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국민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

마하였을 때, 현대라고 하는 대형 재벌의 자산과 조직, 인적 자원이 총수 개인을 위해 동원된

예가 대표적이다. 총수의 절대적인 지배 하에 있는 재벌 조직은 국가 경제나 기업 조직을 위

해서보다는 총수 1인의 이악 극대화를 위해 경영되는 것이다.

넷째는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의 비효율이다, 결국 총수 1인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 정책이 결정되며, 그것은 나아가 국가 경제를 좌우하게 된다, 국가 경제의 효

율성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도 비효율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77) 재벌들마다 비서실(삼성, 미원, 벽산), 회장(부속)설(LG, 동국제강, 금호, 한일), 종합기획실(헌대, 극

동건설), 기획조정실(대우, 롯데, 동아, 코오롱, 한라, 강원산업), 종합조정실(쌍용, 기아, 효성, 해태, 동

앙)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릉총괄조직은, 그 룹 전체 차원의 조정, 임원 인사, 조 직 판리, 정

보의 수집 - 관리, 전략적 투자 및 신규 진출 결정 등,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행하며 그 를 통

해 회장을 보좌한다.

한펀 회장제와 종합기획실 제도는 종종 정부에 의해 폐지 혹은 축소 개편의 대상으로 거론되곤 했

지만, 그 때마다 재벌의 반발에 부딪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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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벌형 기업체제의 정치적 · 5회적 문제

힌·V3 제빌은 믹·깅· 
'l- 
<·r가 겅제 지배력에 기초헤 징부의 정첵 걸정에 영항럭을 弔사한다, Ll

리고 그 엉힝·락의 크기는 제벌의 겅제리이 커지 김-에 따라 함께 커져 値·디., 특히 19879 이후

제믿피. 정J/의 
'힘괸·계(-<, 

재)敍의 경제릭 팽칭 외에 제벌의 이데올로기적 억링·의 신장 및 정치

시·최의 구조 ]i9촤에 의해, 대兮한 관게를 71어 제벌이 - F위를 차지하는 괸·개로 익 1되고 있는

깃으-Y 보인다, 군부 중심의 지베연힙'에서 제벌 중심의 지배언합으로 제편되고 있는 것이

다.178) 이 If]l 재빌이 헹사하는 잉향력, 혹은 정치직 지뻬력이 특히 깅제 부문의 정책길정 분야

에서 두드러짐은 骨易이다.

I/)저 정부는 구&적으旦 제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디.. 제빌의 겅제적 비중이 ·][기. 김제

운용에서 무시할 수 없게 커7]에 ttl·라, 자연히 재벌의 입징·을 간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

부의 깅제 정책은 재벌의 포]조를 인지 않고는 실시되기V 힘들고 성공하기도 어7]게 되었기

떼문이디·. 에를 들어 제빌은 자신의 이익에 십각하게 반하는 정부 정책이 집헴]될 경우, 투자

기피나 자본 파업을 통헤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U리니. i·조 인 정31> 편향성 안에서라도

정부 7릭자의 지·의·적인 정책 징징의 이지는 크다, 31-조적인 의존(structural depende11Ce)은 재1%

d단의 이익을 정부기· 무시할 수 없다는 깃이지, 구채적인 정첵 겯정의 과징에서 특히 어1.

제밸의 이익은 - l)할 것인가는 정치 권럭자외· 정첵 담딩자의 X·으로 남기 때문이디-, 개일 재
I%들이 경젱적으로 정부의 정책 건징예 잉힝릭을 헹사하기 위헤 노력하는 것은 O 때분이다.

개]敍 재번이 7·체적인 이익을 위해 정부의 정책 결졍 영향력을 헹사할 수 있는 길도 많

이 있다.17']>

칫 는 정치자금을 통한 접근이다. 특히 과거 5rn: 위주의

� 

정권 시절에는 정권 A지를 위해 막

대한 3'[·J)의 징치자급이 일요하었는데, L[ 조딛'윈은 대개 재唱이있다. 따라서 제빌은 권위7의

정/ 게 정치자금을 공하고 제141은 그 댓기로 믹'대한 톡句1외. 제빌 중심의 성징· 징책을 인

이 씰 7 있었던 깃이다,

y , 제녈온 정책 능력의 변에서도 정부외. 비교해 뒤지지 僧는다, 제법마다 징무를 상대

하는 섭외 부서가 있으띠, 경제사최인구소를 7영하먼시 제빌 중심의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발헤 J (·Ii)을 싱·데로 - R곡w시 1다. 심지어 W무우1 3'%'tA.음 위탁반아 실시하기도 한다. %F만 아니

다. 진겅련은 그외· JJ'f/ 의'切-을 조>적으로 수'<한다. 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V, 징

172) 이에 대-해서는 A-넉包, 
" 1987닌 이/'- 정부-재벌 +)계의 111최", 한-:·[산7]사회힉·최, r

%제외. 사회), 한

등.·, 1男6<l. 익骨{ /j·조.

] 74)) 이'히- 省의 징치 이 올로기적 잉힝·닉 헹사 )%·Il!l·틀에 대坤시는 홍녁률, 
" 

한-:,l· 대자.본가의 쿄

회.피 계5f실3-l.에 대한 931-", 서-d- 사최학 n샤시.논3C., IW'3, 4징·괴 5장, 0리고 홍너-計, 
41 

제벌의 사최

경영", 71 이1VIC슈사회시1/1Y].내, 
"
P

. l-이사%II,, ]男6V[ 7,B 1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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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역할을 대신하기까지 한다.

셋째, 재벌은 시민사회의 여론 만들기를 통해서도 정부를 압박한다. 이 때는 재벌 소유의

언론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벌들마다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를 소유해 경영하면서,180} 중

요한 쟁점이 있을 때마다 재벌 편드는 여론 만들기에 주력한다. 최근에는 시민운동의 잇슈들

까져 포섭해 내는 등, 시민사회의 담론 형성에서도 재벌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밖에 재벌들은 L-]도나도 연구소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기술 연구소가 아닌 사회경제 분

야의 연구소다. 그것들은 단순히 첨단 경영 기법을 개발하고 경영 정보를 다루는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재벌사의 경제적 ·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이익 수호의 논리를 개발하고 유포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재벌사가 갖고 있는 각종의 사회복지 · 학술 · 언론 · 장학법인들도, 대표적인

이데올로기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교수와 언론인에게 적지 않은 훈원금을 뿌리는 등의 방법

으로 시민 의식의 형성에 개입해 들어 간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지식충을 상대로 
' 

자기 사람 만들기' 작업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현대, 대

우, LG, 쌍용, 동아 등 대형 재벌들은 대학도 하나씩 갖고 있으며, 최근 전경련은 대학원을 설

립다는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재벌사가 내는 광고도 얼마 전부터 닿라지고 있다.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도 노골적으로 기

업과 제품을 선전하지 않는다. 대신 캠페인성 광고에 정성을 들인다. 대개 효도, 경쟁 논리, 짇

서의식, 근면의 가치, 일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사외

보에서도 기업과 제품의 홍보는 부차적이다. 그보다는 일반 시민의 교양잡지로도 손색이 없게

만들어진다. 웬만한 기업들은 꿈도 못꾸는 여유요 장기 투자다. 그러나 교양이라고 하는 그럴

듯한 포장지 안에는, 재벌이 군림하는 사회의 지배 질서와 지배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담론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181)

180) 예를 들먼, 중앙일보(삼성), 문화일보(현대), 경향신문(한국화약), 국제신문(롯데), 영남일보(갑을) 등

이 재벌사가 소유 · 발행하는 신문이다. 월간 중앙, 뉴스위크 한국판, 윈(삼성), 뉴스메이커(한국화약),

시사저널(동아그룹), 리더스다이제스트 한국판(두산)도 모두 재벌이 발행하는 잡지들이다. 최근에는 영

상매체에 대한 재벌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11개의 케이블 TV 채널이 재벌 손에 들어 갔다. 영화

와 비디오그램 제작업에도 재별은 毛여) 없이 열성이다. 최근 공보처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도 재별의 위성방송 참) 길을 터 놓아 심한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 재벌의 언론사 소유 · 경영 실

태에 대해서는 홍덕률, 1993, 앞의 논문 참조.

181) 그러한 노 력들은 김영삼정부에 들어 와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가장 전형적으로는 삼성의 사회

경영 전략에서 발견된다, 사회경영이란 한마디로 단기적인 이윤 추구를 넘어, 재벌 지배의 경제 정치

사% 구조를 원촬하게 재생산하고자 하는 거시적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은 그와 같은 야

심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놓랄 만한 프로 젝트들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민저 삼셩 조직 자체의

혁신이다. 삼성의 조직 혁신이 가져 오는 과급력은 단순히 삼성의 울타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많은 기업들에게로 확산되었으며, 사회의 관행과 졀서까지도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학력 파괴와 같

은 입사 전형 방법의 혁신은 대학의 교육과정까지도 흔들어 놓을 정도다. 그 뿐 아니다. 삼성은 신문

사의 공격적 경영, 언론계 지원, 연구소 기능의 과감한 꽉대, 셤성 타운의 건설, 사회지도충 상대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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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만 아니q-, -F퇴한 고위 
-

'

2낸1자들을 게입사의 고->f, 사장 둥으로 엉입해 정부 상데의 로

비 
· 

구旦 활용하기V 한다, 2J- 외에 지·너의 喜인을 통한 정부 고위충과·의 힐연 1%기 억시 중

A한 Ai- 힘·E 어미 질· 일'려진 시·실이다,

u)의 길과는 시민사최기· 제빌의 Av·리에 31-도되는 것이다, 사회의 공공선, 공동체이노], 인

69과 민주주의, 침-이와 이웃사랑과 같은 시민사최 고유의 기·치외. 논리는 이名 추구와 효 성

의 논리에 밀리나게 ](1다. 사최복지외. 자원봉사, 촨겅 보%·1과 민족통일의 가치와 빙·빕도 재1꾄

의 관짐에서 제坤석 1 것이미, 제빌지매 구조의 재셍산파 관개없는 것들은 낭비요 비효율로

매도될 것이다, 그깃은 다룸아닌 재벌독제의 사최이다. 단순히 AA산과 소비의 영익에서만이 아

니리., 인상의 교A, 분촤, 정보 수7] · 분식, 이가 A%활에서까지도 우리는 재벌이 장의·하고 있는

공간과 테두리 안에서 숨쉬고 사고하머 헹동하기를 깅·요빌·게 힐 깃이다(홍딕률, 1996b),

2.6 소 걸

한마디로 남한 기러 구조의 헥십으로서의 제빌형 기엄 구조는 남한의 거시겅제적 骨평등파

노동 소외는 물론 정치사최의 민주주의 첨해외· 시민사최의 굴질을 낳는 진윈으로 피·인되었디..

이러한 체제로는 남한 겅제의 지속적 서장을 위'呵서나 남한 징치사최외- 시민사회의 긴강하고

민주직인 발전을 위헤서는 물론이고, 통일 이후의 제제로서도 걸코 비록]-직하지 못하다. 비민주

적이고 비합리적인 겅· 운용, 1모작이고 뎨71히인 노사갑등, 극심한 빈부격차외. 사최적 위화

김- 등으로는 북한 7민듭을 통일 한국에 포경-하기가 데단히 O-1려合 것이다.

O-것이 독일의 징A-와 우리의 겅우가 V:<본적으로 
.

치.이니.는 지점이기도 하다. 독일의 겅우는

세개 3위의 겅제력 외에, 
' 

사최적 시장겅제' 체 를 통헤 공동걸정 도와 대둥한 노시-괸·게,

<·(둥한 부의 분배, 51리고 높은 사최복지를 실헌함으로써 이미 동독 깅제외- 동독 사최의 장접

가운데 상딩· 부분을 홉수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서독 깅케사회로의 홉수 통일은 CI 자체로도

동독 주빈들에게 직지 않은 진보의 의미름 갖고 있있기 떼문이다(이식기, 1994b),

결국 남한의 제빌 체제는 남한 겅제의 지속적 성장파 안정을 위坤서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헤서는 너더욱 구조>인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31의 요체는 소유의 분산과

노%지의 소유 잊 경잉에의 추]-여라<il 할 수 있다. 다시 민'해 국기· 경제를 지배힐· 징도의 데규

-/[ 의1'L원 경잉, 자원봉사V}-의 구셩 · A·엉, <힌1)의식 계X·운동 추진 · 지원, 선·촤에술 단A에의 YA
-

'V 
사최의 거든 di<든 분이페 %체직이/1브L 공격적으료 y]해 가고 있는 깃이다.
2-l.런 J·L려은 비단 심'성민-의 깃은 아니다. 내 씰돌이 잊다두이 -

'

/.E외· - Y사한 프로 젝트늘을 추진히J(

M디.. LG는 정도CiL道) 경잉을 내세우111서 파거의 경엉 괸-헹에서 괴.깁-히 닐·피, 7걱적인 김영파 시민

사최에의 개E]울 적국촤히-2d. 있다. 험데는 성·대리으로 정지권릭에의 조]d 임누에 131 있는 V

1'15한 월<2-1] - H/v.l 권-c -:·[VI.1리 VI-심시.에 총41- · 기울이기도 
-兎디·, 
제법미.다 겅x] 잉익에셔 정치, A

최 영익으로 1[ 진舍히·-'il 있는 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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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업이 소유의 측면에서나 경영의 측면에서 공공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 이를 경

제민주주의와 참여기업체제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북한 기업 구조의 문제들

3.1 북한 경제의 체제적 특징에서 초래되는 문제들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보편적으로 갖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크게 세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령형 계획경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국영기업) 체제, 이윤추구

가 아닌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표로 갖는 기업 제도가 그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자력갱생의

폐쇄경제체제를 추가 인 특징요로 갖는다.182) 그것들은 모두 일선 기업의 경엉, 관리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 의욕과 생산성 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북한 경제

가 겪고 있는 경제파탄 및 체제위기와 관련을 갖고 있다.163)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311 계획경제체제의 문제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당과 정부의 계획과 지시에 의해 운용된다, 먼저 당은 경제 활동 전

반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들의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들은 당의 지령이자 정치적 과제

로 일선 기업에까지 하달된다, 따라서 경제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당이 진다. 당

은 일선 기업의 당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매일매일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지도와 통제력을 행사

한다. 당은 절대적이며 유일한 지도 · 통제의 구심체인 것이다.

한편, 국가 행정기구는 정책적 · 행정기술적 지도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 행정 기

구는 당의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이 셜정되면 그에 의거하여 각 기업이 생산해야 할 양적 과제

와 기업들 사이의 생산적 맞물림을 타산하고, 기업들에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경영 활동의 규

범과 규칙들을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노동 정량 기준, 생활비 기준, 기업소 이윤의 규모와 이용

형태, 기업소 관리 기구의 형태와 규범 등 수많은 활동 준칙들을 규정하고 집 과정을 감독

한다. 기업에 대해 기술적 지도를 하며, 자재공급을 비롯한 기업들의 생산활동 여건을 보장해

준다(한국무'역협회 북한경제포럼, 1996 : 325-326 ).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이 맡는 기능의 상

182) 폐쇄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주체형 사회주의, 
'

우

리식 사회주의'의 특징라고 보아야 한다.

183 ) 물론 그것들 외에도 과다한 군사비 지출 부담, 군수산업 중심의 발전 전략에 딱른 산업 부문간 불

균형 심화, 최근 큭심했던 홍수 피해, 에너지 부족과 사회간접자본 미비 등이 북한 겅제의 위기 요인

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나, 이것들은 이 글의 관심 대상을 벗어 나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헌수 · 김용환 - 전외술(1995 260-263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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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부분을 당·과 정부의 게어과 지도 기능이 떠밑'는 것이디-. 
'

계 경 체제 하에서 기업에 주이지는 일차직 억한과 의무는 딩'과 중잉·징부에 의헤 할

당된 )W산링:을 달성하는 일이다. 일선 기업과 기입의 근로자는 게획의 수림과 계획의 달성 방

법을 설징하는 과정에 침·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대안의 사입체게%), 모든 권력과 깁·독

권힌·이 당에 집중되이 있고 딩-의 지배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으로는 힝식화되이 있

31 기업들은 대부분 펀·료화되이 있게 되다, 일신 기업은 적은 목표량을 할당)i 기 위해 자재량

농의 기업 사정을 허위로 보고하기 일7이미, 또 부이된 목표량을 체우기 위해 인릭을 과다하

게 요칭하거나 데충대충 일처리하는 것이 관헹촤되어 있다. 결국 인적 · 물적 자원이 적재 소

에 베치되지 -%하게 되머, 국가 겅제는 활럭을 잃게 된다.

21외. 같은 게획깅세체제의 저骨럭과 저셍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경쟁을 도

입하지 않으먼 안핀디.. 시장의 자원 분배 기능이 결코 민·족스러운 4은 아니지만, 계획파 멍링
t

에 의존하는 체 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헤서는 시장 US 소骨 도입하는 징 외에 다른 방범이

임디·. 동구권파 달리 ·겅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히.이 북한이 텍한 게이의 칠저촤 빙·안은 그 l

접에서 l]11-F 잘못된 처빙'이었다고 할 수 있다.

3.1.2 국가 1유 제도의 문제

사회주의 겅제체제는 생산수딘-의 국A-를 또하니.의 본질적 특징으로 갖는다. 북한에서 1산

수0의 국무-최.는 1958넌에 이르러 완전히 달성되있다, 1949년 농업 부문에서 96,8%, 공업 부문

에서 93%, 상우) 부문에서 43,·5%를 점A-히·딘 사직 소A-는 1958년에 공업과 상업 부문에서 0%,

그리고 농업부문에서민- l.4%를 기록히·어, VI·전한 국1-최.를 이루었딘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모

든 토지, 산림, 지하자원과 모든 공장, 기업, 71-리고 삼엽고1- 긱·骨 운송 수단 등의 서비스 부문

이 국유 · 국엉으로 운잉되먼서 /g쵤·수딘-파 소비/W활까지토 배7 도에 의해 국가가 운영하

되었다, %-업 부분에서는 가구딩· 50펑 네외의 팃깡울 허성-하고 있으나 이 역시 소유권을 인정

한 것이 이·니라 1직-권올 허정-한 것에 불과하었다(정헌수 · A-1용환 · 진외술, 1925 : 22g). 궐국

북한의 소유
.

힝 는 국가 소유로 일촤되어 있으머, 주민들은 단지 딩·의 할낭과 베분에 의해

제힌·퇸 시·-e(삔·을 헹사할 수 있다,

실-< 사회주의 J [기-에서 1·[으·는 이론쟉으로는 전 인111의 소유를 의미하지만, 힌실적으로 데

다수 인민은 그겻을 자신의 소%-로 인식하지 봇하게 핀다는네 문 의 핵심이 있다. ·7:l 인민의

소-H-는 괸-넘적이고 이론·직인 규-정이요, 헌실적으로는 그 누구의 소유도 이-L1거니., 혹은 d·리의

최종 Y-],한파 첵임을 지고 있는 덩' 관료의 소A·로 둔감하게 되는 것이다, Cf.깃은 S-t동자들이

시·회주의 이 에서 주·징'되-는 깃피- 닐'리, 시·최외- 기업, 생{1의 주인의식을 깆'지 못히Jl 피동적

이고 1 외된 의식음 <'게 되는 d본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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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에 대한 당 관료의 배타적 권리와 근로자의 소유로부

터의 소외를 극복하지 앓으면 안된다. 그것은 근로자의 소유 참여를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

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가 공존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기업의 주식이 근로자에게 양도되어 근로자가 직접 주식을 소

유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313 이윤동기를 배제한 기업제도의 문제

사회주의 기업의 목적은 자본주의체제의 기업과 달리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적 욕구를 채우

는데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체제에서 작동되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근로자 개인의 물질적 보

상 추구를 대신할 동기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주의에서 그것은 정신적, 도덕

적, 정치적 자극에 주로 의존한다. 것들은 사회주의 혁명 초기에는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혁명 이후 세대에서 그리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관료화하면서,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 활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정치집단으로부터의 통제

暑 제외하면 조직 운용의 효율성과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을 감독할 효과적인 감시 기구를 갖

고 있지 못한데, 정치집단의 통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관찰기들이 북한

노동자들의 무사안일과 일상화된 사보타지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184) 이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괴롭혀 온 문제이기도 했다,

결국 인민의 요구,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기업의 존재 의의는

형해화되고, 기업 조직은 나태와 무사안일의 저생산성 구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고생산성

을 유지하고 그것에 가초해서 국민복지를 보장하지 못하는 조직과 사회체제는 오늘낳 아무리

고귀한 이념과 가치로 포장한다 해도 지탱되기가 힘들다, 어느 체제의 어느 사회라도 최소한

의 국가경쟁력과 국민복지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조건인 것이다. 북한을 비롯

한 구 사회주의권의 위기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역시 기업을 경쟁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제시된 시장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기업 내의 근로자들에게도 더 많은 물질적 유인과 경쟁이

도입되어야 한다, 모든 젓을 당과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기업과 근로자는 단지 중앙

184) 혁]를 들어 북한의 원산농업대학애서 1년 넘게 강사를 한 재일동포 이우홍씨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

다. 
"

(노동자들에게) 가장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사보타지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들은 만사

무사안일<(의에 철저하고 형벌 등에 따른 가혹한 통제를 면하는 방법으로 겉날림 수법을 쓸 수 웠는

곳은 쓰머, 소극적인 사보타지로 높은 노르 마(각 개인에게 할당된 노동기준량)에 대항하고 있다-·‥‥엄

한 형벌 처벌당하든가 식等배급을 끊긴다든가 하는 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작업장에 나와

도 느 릿느럿하고 얼삐-진 사랑들 같은 작업 밖에 하지 않는다,"(이우홍, 1990 : i90-192 ) 그 외에 이성

섭(1995)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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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시와 함당힙을 체우는 戌 외에 달리 권한이 일는 구조에서 기입의 촬력과 근로자의 고A%

산성을 기대하는 項各 데단히 이리울 수리'애 없기 It11문이다.

물론 시장과 경쟁의 도입은 오늘난 남한 사최가 71고 있는 밴부격차, 노동%1의 상품화와 비

인간화, 게급간등파 깁·은 제둘을 낳게 될 것이q·, 그것은 결코 진보라고 볼 수 鼓다, 그것들

은 사회주의체제가 갖고 있는 장접으로서의 노동자복지와 사회뵤장으로 보완되지 않으민 안된

다, 그 린 점에서 북한의 제도는 칭산되고 남한에 급수돠어야 할 데상이 아L]라, 보완되어 남한

경제외. 변증%적으로 통합-되0-)야 할 대싱·인 것이다.

3,1,4 
'

우리식 사회주의'의 폐페경제체제의 문제

한편, 북한 겅제는 
' 

자럭4생'이라는 경제 운용의 원칙을 추가로 깆'고 있다. 자력>W)W이란,

북한에서 생신되는 자원을 기·지고 북한의. 기술, 북한의 인릭을 촬各해서 북한이 괸요로 하는

모吾 제품을 생산하는 정첵을 말한다, 북한은 자력갱A4의 이념을 사최주의 헌빕에서도 병문화

하이 친띵하고 있다.185) 그러나 이러한 자력겡셩) 원칙은 무역을 등한히 하고 <·[제분업의 잇점

을 찰-9하지 못하머, 본질적으로 페 징제체제를 가저 옴으로써 기술의 저발전을 초래하였다.

히 겅제협릭 판계를 맷이 오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함으로써 북한 폐쇄경제체제의 위기

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힌·은 최소한의 ·질제 활력 최복을 위坤서라도 멸힌 경제체제의 문을 옐지 않으면 안된다.

체제의 동요를 平리워하어 페 毛제체제를 그데로 유지하는 것은 제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

는 절과를 가저올 y이다. 다헹히 북한은 지난 1秀3넌 12윌, 노동당 중앙위원회 재 6기 21차

寺회에서, 3차 7 닌 게획(1987-1993)의 실폐에 따른 겅제적 충격을 헤소하기 위헤 신겅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I 헥심 네용이 
「A-업 · 경공업 · 무억 제일주의,였다. 그 뒤 외자 도입,

부역의 다각·화 및 다잉:화, 자%-무억지대의 설치 동 무익제일주의를 실헌하는 정첵들이 추진되

고 있지만(이성섭, l%5 : 105), 아직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헤 소기의 서과를 기두지 못하는 것

으로 핑가된다.

3.2 <대안의 사업체계>를 동해본 북한 기업구조의 특징과 문제들

북한의 기업은 지급까지 지적한 네가지 체제적 톡징 외애, 북한 공업 관리체게의 기본 골격

을 힝성하고 있는 { 대안의 사업체v]]%에 의해 >조]시으로 규정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게%가

제시되게 핀 의사적 배경과 주요 이님·적 내용 賀 기입 조직화의 특징에 대헤 차레로 살퍼 Jic

m

w m m

[E5) IDS가[1에 개정누1 북한 사회7의힌1Al에서 
" 조선민주주의 인VI.공화국은......사회주의적 셍산관게외. 자

립지 111족경제의 로대에 의거한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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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그것이 갖는 문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

3.2.1 <대안의 사업체계>의 형성 배경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년 1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에 위치한 d大安전기공장%에 현지 지

도차 10일간 머물면서 경험을 종합하여 제시한 기업 관리체계 모델을 말한다. 4대안의 사업체

계%는 사회주의 경제 형태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생산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생산 규

모가 확대186)되는 가운데, 기존의 경제 관리 방식인 지배인 일인 관리 제도의 폐해가 노정되

면서 그 극복 대안으로 모색되였다. 1946년 8월에 주요 생산기업소에 대한 국유화 조치 이후

1961년 4대안의 사업체계%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공장 관리는, 부문별 중앙 기관의 지도 하에

공장위원회를 최고 지도 기관으로 하는 지배인 일인 단독책임제로 운영되었다. 지배인은 국가

에 의해 임명되어 기업 관리 운영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관리의 결과를 국가에 책임을 허다.

이는 경제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술 요원을 기업 관리에 배치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해석되며, 생산력 수준이 아직 낮고 관리 요원의 역량도 부족하며 사회주의

적 사고가 아직 뿌리내리지 옷한 사회주의 경제 건셜 초기의 사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 전후 복구 사업이 완且되고 생샅관계의 사회주의적 변혁이 완성되어 인민 경

제에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어 가면서, 지배인 단독 관리 체계는 사회주의체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또한 공업 규모가 확대되어 생산력이 현저히 발전하고 경제 제

부문의 경제적 . 기술적 연관이 보다 복잡해지면서, 발전된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사정에 맞는

새로운 공업 관리 운영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4대안의 사업체계%로 확립되게 된 것

이다.187]

한편, 4대안의 사업체계%는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청산리 협동농장에 현지지도

를 내려가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제도로 제안한 바 있는 d산리 방법%의 공업관리체계

에의 적용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3.2.2 <대안의 사업체계>의 이념과 지도 원칙

4대안의 사업체계7는 무엇보다 기업소 경영에 근로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식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기업소의 판리 운영에 직장 소속원 모두가 참여토록 하는 집단 관리

186) <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되기 직전인 1960년에 북한의 총기업소 수는 2 , 897개였으며. 이 중 91.2W

인 2 , 254개의 공장이 국가기업이었다. 나머지 643개(8.8%)는 협동조힙 소유였다. 공장 규모로 뵤면, 100

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이 44.4%, 2,000명 이상의 기업은 3.5%였다. 전체 노동자의 63.99가 500

명 이상의 대규모 공장에서 일하였다(이선태, 1996 : 1卽).

187)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이른」,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375 :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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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로 전촨시킨 것이다, 이 
·1의 
지배인 딘%책임제 하에서는, 

" 

첫 로 지배인이 전책임을 밑·

Jl 있읍으로 섕삳자 대중은 자신에게 주0-1진 과제 이외에는 관심을 갓지 館'으머 기업소 전체

의 )%3산%1리에도 소극적이었다. 띠·라서 노동자는 AI산의 주인으로서가 아닌, 단지 괸.료적 띵럴

이나 지시에 복종하는 일죵의 피고용자로서 쵤·동한 것이다. 骨째, 지배인 단독첵임 하에서

노동자는 직업동맹, 셍신·협의회 등을 통하이 AW신·관리에 참여하였으나, 그것은 지·우 지배인에

게 영힝·을 주거나 7:1고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걸점은 노동자의 정치적 자갹, 기업관리%-력, 기

合수준이 높아짐에 14리·서 차츰 표면촤되있다."188) 과거의 지배인 단독 관리제L 
u사최주의적

이기는 하였지만 자본주의적 잔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미……거기에는 관료7의, 기관본위주의,

이기주의적 요소기. 남아 있었으머……위에서 아레에 내려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

의적요로 玄령만 하였으머, 직장 사이에는 서로 돕는 기풍이 z)2으며 사림·들 사이에도 
'

너VI

니고 니-먼 나다'라는 개있주의리인 깅향이 있있고……<·I.렇기 때문에 넘·은 사7]체계에서는 ,

동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올 제데로 망양시킬 수 없었으머 사림·들은 무시.분주하기만 하고 셍

신·에서는 큰 성과를· 올릴 수 似었다"139>는 것이다.

한W, 이는 북한 조신노동딩·의 전통적인 헉밍히 군중 노선의 군헌 힝데로 평가된디-. 힉명적

군중 노선은 
" 

현지에 더욱 접근하여 팡거한 근로 대중과 국가 사업을 직접 토의하여 대중의

일성과 칭·반성을 舍게 동원히·어 CI 들의 요구를 제 해결하여 주는 군骨적인 사업 직·풍55을

밀한다, 김일성은 
" 

샘)산에 대헤서 제일 랑 아는 사람은 기대(기게)를 직접 디.루고 있는 노동자

늘입니q-"190니·고 히·민서, 
" 

직접 /g산하는 시곡1괴. 토론하지 않고 첵싱·미리에서 수자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질코 헌실에 맞는 걔획을 세合 수 飯合니다"191)고 호1징·의 직접 일군의 역할을 깅-

조하었다.

힌$l, 4대인-의 시·업체게7는 구체적으로 및기·지 겅제 관리 지도 핀칙에 i]z]-해 있다(이신테,

IS6), .

첫 y/ 정치 시·i·1과 겅제조직 시-업의 걸합 원칙이다. AA산지. 데중의 혁띵적 얼의%-1- 칭·조적

적극성을 높이는 깃을 우<l-s-且 하먼서, 과학적이고 합리>인 섕]신·자조직 사업을 ·직3적으로

긷합히·는 깃을 의미한다, 지배인 단독의 첵임 관리를 공징·당위린최의 접딘· 지도로 대제한 깃

은 딩'위원최 징치 사입과 징제 사입을 통일하먼서 징치 사엽을 J(다 >J촤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哲쩨는 집단 지도와· A-원키 지휘의 결합 원5이다. 이기서 Y]S- 지V라 함은 공장 당위원회

188) 
C

사최주의 경제관리에서의 내안의 시·입체게,, 핑양 : 사최과힉-출3·사, l%o : 46괴7쏙

180) 김일싱, 
" 

안의 사입 제게를 디-) 반진시킬네 대하이", 
'

A]인성 지작선리,, 3/), 4122%

190) 
F

깁인성 지작선짐J,, 37) : 365쪽

1이) r 깁일성 지작전집J,, 
'3/ 
: 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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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장 관리의 모든 운제를 토의하여 결정하고 나아가 집행에 대한 지도통제의 책임을 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인 단독 관리체제를 없애고 당위원회의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한 것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과정의 연계가 복잡해지면서 공장 경영의 제문제를 지배인 개인의

주관과 결정에 맡기기기보다는 광범한 대중의 집단 의사와 지혜에 근거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행정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는 행정 지도관이 생산

에 . 관련된 모든 사업을 장악하여 지도하는 것을 뜻한다. 현대 사회주의 경제가 복잡한 기계기

술과 분업에 기초하여 수많은 생산 단위와 공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규율과 질서가 요구되

고
, 이에 따라 일단 생산에 돌입하게 되면 행정 지휘관이 모든 생산 지휘부서들을 일관되게

움직여 나가는 집행의 규율과 조직성이 요구된다는데 기초한다. 일단 당위원회의 집단 토른과

결정이 나온 뒤에는 
' 

당일군'은 딩조직과 근로 단체를 동원하여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을 당

.

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정 지휘관은 경제기술적인 측면에 책임을 지는 일종의 역

할 분담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실현 원칙익다. 계획의 수필을 국가계획위원회와 도당 계

획위원회, 그리고 공장과 기업소의 당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계획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공장과 기업소에까지 세부화한 것이다.

끝으로 넷째는 독렵채산제의 바른 실시 원격이다. 이는 과도기적 사회주의의 특성에 맞추어,

대중의 자각지 열성과 혁명 열기 외에 경영 결과에 대해 물질적 자극을 가미함으로써 각 기업

소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한 것이다.

3,2.3 <대안의 사업체계%에서의 기업 단위 조직 구조

4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하여 노동자들을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만드려는 시도는 우선 생

산에 참여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일정한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자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생산의 가장 기초단위로 조직되는 7명 내외의 작업반은 작업반장 이외의 모든 반원

들도 생산 담당, 임금책정 담당, 생산문화 담당 등 하나씩의 직책을 맡음으로써, 
'

노동자 전체

를 관리자로' 세워 다.

그 다음은 기업 관리에서 생산자 대중을 접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군중토의를 조직화하는

젓이다. 공장 당위원회는 당의 경제 과업을 일선 생산자들에게 주지시키고, 공장의 생산 계획

과 기술발전 계획을 비롯한 모든 계획을 작성하는 일과 계획의 수행 방법들을 직장군중토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 매달 각 직장별로 직장종업원회의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토론을 조직하는데,
I

여기에는 당, 행정, 근로 단체의 책임 일군과 생산 참모장인 기사장과 생산과, 자재과 등등의

일군 전체가 참가한다. 이러한 군중 토의는 생산자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직접 계획 작성

과정에서 반영하여 계획이 현실성을 갖도록 하고 객관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군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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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총/W신·액, 상품 셍산액, 원가 저하 계획, 노동생산성 제고 계획, 이윤에 따른 분배 게

릭, 기合·깅제적 문제 동 기입 관리의 중요한 내정-들을 %모두 다룬다,

3.2.4 4 대안의 사업체게>외- 북한 기업구조의 문제들

북한의 기71 관리 구조와. 관런히·여 4대안의 사업체계%는 다음괴. 같은 문제를 깆·고 있다.

첫쩨, 집탄지도체제로 당의 정치직 주도권은 희·보되었지만, 테크노21리·트의 공장 겅엉에 대

한 전문적 침·이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이 지적힘 수 있或다. 당의 관리자 지배, 정치의 기

술지. 지뻬 y이 만연하게 되먼서, 오히리 권력트. 이 강화된 것이다.lgZ) 역리한 구조는 특히

중저급의 기술을 사 - 하여 대량 Ar산遠

� 

'9하는 
산업사최로부터 고도 기술을 사용하는 유연생

산, 다품종 소람/Q]신·의 탈산입시·회, 고도· 기會사최, 정보회.사회로의 이宅에 길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행해 갈 수록 치띵적연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2쩨t 관료주의의 만연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일반의 문제이겠지만, 기입 정영의 효율성

이 추구펴지 않고 대신 무사인·일주의외. 사보타지가 일상촤하게 된다. 71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하루 3-4시간씩의 사상 교육(깅·舍최, 깅-펑회, ·독보최 등)을 강촤하는 방법을 쓰고 있으

니·, 이는 오히리 로자의 A식 시간을 11%고 불만을 십최.시키는 부작융을 낳)1 있을 이다.

는 과도한 게키의 수립, 게 을 달성하기 위한 기입 내부외- 상급기관 모두로부티의 실

독려는 노昏시간의 언장파 노동깅·도의 강-화를 가지오고, 그것은 사최주의 혁띵 초기에는

높은 )&1산성으로 나니.났으나, 그것이 장기최.되민서 창의성 저하와 노동의-4의 상실, 무시안일

주의를 $레하고 밀'있·다.

넷쩨, 뮬론 과도기적 사회주의 단게에 맞추기 위헤 정신적 자극 외에 근로지.의 물질적 유인

을 자극하는 방식이 괸·리 조직면에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CI것의 비骨이 메우 닐·

아 셍산성 향상에 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V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 개인의 창의와

의욕各 더욱 분러 일으키기 위헤서는 자본주의에서처럼 물질적 자극에만 의지하는 것도 문제

기· 있凍지만, 북한의 겅우처럼 물질적 유인의 비중이 넛'은 것도 7제이다.

디·싯 , 骨질지 A-인]t(다 더 중요한 깃은 곤로자의 소유에의 침이이다. ·박한의 징우, 소유는

사최적 소%-, 국유의 힝네로 존제하는테, 일반 2로자느 공징·과 기업소에 내헤 자신의 짓으로,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논 3(체적인 고리가 진히 似다. 근로자들은 오히러 피용지.

의식음 갖i 있다, 이는 대중의 일의리· 헌신을 끌어 내는데 근본서인 장에로 작/管 것이머,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빙'빕은 사적 소-H-제름 도 H]하이 
' 

실질적으로' 인민적 소후-를 획-립하는

외에 71이 但다. 인정 1-Y 지분을 ·근로자에게 양됴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실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2171의 싱1도 구체3·]으로 1111분반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1체핀 /W산성을

r a

i%-)2) 낙한9구소, 
(
싹한 :1림-,, 19S4 5

· 372쪽



179

높이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설상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북한 특유의 기업 관리 제도의 문제리.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그것을 포횰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주

의 경제 운용의 골격을 유지한 채 4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기업관리 제도를 수정하거나 개혁

하는 것은 북한 제가 안고 있는 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없다.

3,3 소결

북한은 지금 수년째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체제의 붕괴를 예견하는 진단들이 자

주 제출되고 있을 정도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대부분 몰락했거나 최소한 시장경제 논리

를 3바른 속도로 도입해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역시 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같한 개혁 조치를 취하지 2으면 안된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통일이 저급한 자본주의체제의 한반도로의 확산과 북한의 내부 식민지화를

의미하는 통일이 아넌, 분단으로 심화되어 온 양 체제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인간적이고 민주

적인 사회로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라도 북한 체제의 개혁은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북한의 경제 체제와 기업 제도의 개혁 방향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장

경제체제로의 과감한 전환이다. 둘째는 기업을 경쟁 체제로 바꾸는 일이다. 그것들은 북한 경

제와 사회 전반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셋째는 기업 소유

의 (국유화가 아닌) 사회화와 종업원 소유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노동자

의 경영 참여를 실질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노동자의 소유와 경영에의 참여는 현재 북한 기업

에 만연되어 있는 사보타지와 무사안일주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凍이다. 한마디로 경제민주

화로의 길이라고 요약할 수 있戚다.

4. 통일 후의 바람직한 기엽 구조

4. 1 제 3의 길 
'

재벌형의 남한 기업 구조는 무엇보다 노동자의 소유와 경영으로부터의 배제와 부의 불평등,

그로부터 초래되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비민주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재벌형 기업

구조는 다각경영구조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초래되고 국가경제적 차원에서의 비효율

읕 피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의 해결 방안은 소유의 분산과 소유 및 경영에의 종업원 참여, 그

리고 다각 경영 체제의 해소로 요약된다. 그러나 시장 경쟁에 의한 기업 경영이 노동 생산성

의 제고를 가져 오고,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게 한 것은 지적되어야 한다.

한편 국영기업형의 북한 기업구조의 문제는 중앙집중식의 계획 경제가 초래하는 기업의 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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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L주의, 국기. 게획의 관료주의로 요약핀다. 이는 노동자의 만성촤된 사보티·지와 일상화된 자제

수2의 낳균헝, 생산성 저하로 귀결되玆고, 오늘날 북한의 심그]·한 경제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

다, 그깃의 헤겯 I%·안은 한마디로 시장과 경젱의 도입이이, 노동자의 
' 

실질적인' 소유 · 경영

찹여, 즉 경제민주촤로 제시피었다. 그러니· 북한의 국엉 기웝구조는 사회구성원의 부의 불띵骨

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있으미, V 동자의 경영 참여틀 재도적으로 보장혜 V 동 1외를 부분

31으로라도 극복할 수 있게 한 짐은 높이 펑가할 만하다,

남한의 재1된형 기업과 북한 국엄기업의 7조적 차이점을 비교헤 보면 디-음의 4표 5%와 같다.

통일은 탄순히 남한과 북한의 기게적 재·4합을 의미하지 館'는다(이석기, 1994b). 통일은 힌

제 남북한의 장접들을 졔승하고 단집들을 칭산하는 빈중1%A 통합 과징이어야 한다, 질리으로

더욱 발진된 전리 세로운 체제의 긴셜 괴·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남한의 높은 생산성을 이어

반고, 북한의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물러번·으번서, 인간적이고 개인의 칭·의가 꽃피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섣헤 가는 과정이어야 한디·. 펑骨하먼서도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체

제를 민·들어 가야 히-는 것익다.

띠·라서 어느 한 체제기- 다른 체제를 昏수하는 힝식의 통월은 결코 바省'직하지 못하다. 북한

경제가 극심한 체제 문제로 봉괴하어 불가피하게 남한 경제가 북한 겅제를 흡수 통합하는 힝

식이 7 된다고 하디라도 그짓은 긷코 비·림군]한 통일은 아q다.193) 흡수 통일은 민족 반전을

위한 통릴의 긍정적 게기를 i치는 걸과를 초레하기 It)]문이디-, 앞에서V 살펴 본 바와 림·이

남한 겅제 체제와 기71 구조 익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통알은 CI것의 극복 게기로

쵤--Ci어야 한다.

<표 5% 남한의 제빌힝 기업과 북한 국엉기7]의 비51(

[ [ h]-이 ·11·訓 버
' 

[ 이 利 利 l

m

l 3) 3. 린 1}에서 북 
'l·의 
개'히과 개빙'읍 ]오'il -),l-한이 겅제 위기普 극복헤 가도록 t-인히·민시, VI주

북"l·과의 7]진적인 통일읍 모섹헤 가는 것이 비.람직한 %]이리.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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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의 남한은 북한을 昏수할 수 있을 정도의 체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젓도 중요하

게 지적되어야 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순히 경제력 측면에서 통일 비용을 김당하기가

어렵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제 서서히라도 진행되고 있지만, 남한

사회의 시민의식과 지적 · 도덕적 · 문화적 성숙도는 대단히 불안하고 취약학 것이 사실이다.

통일 기간의 고통을 분담하고 감내하면서 북한 주민을 포용해,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해

갈 수 있는 총체적 체제 역량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말이다, 또한 사회복지와 경제 민주주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남한은 북한 주민들에게 홉수 통일의 당위와' 진보

적 의미를 설득할 수 없다. 남한과 북한 경제 체제 모두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비점상성을 안

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은 분단으로부터 초래된 두 체제의 비정상성을 함께 청산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s그런데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 

북한 경제체제의 위기'에 과도한 무게중심을 두면서 북

한 경제의 붕괴, 북한 경제의 남한 경제에의 편입을 상정하여 왔다. 통일 후의 경제 통합은 남

한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장 및 노동력의 확보 그리고 전 한반도 차원에서의 산업구조의

재배치라는 측면에서 접근될 뿐이었다. 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경제체제론 역시 그러

한 기조 위에 서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경제통합은 남북한 모두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북한 경제 체쟤가 갖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장점을 폐기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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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남한 징제체제의 旻제를 더욱 증폭시키면서 한V느도 진체로 피·산시키는 게기가 딛 폰이

다[이석기, 19 4a : 83).

그 런 4에서 이 글은 통입 후의 깅제 체제는 남한과 북한 경제의 징·%]을 수립呵 네고 딘·접

을 71-께 극복헤 가는 XI) 3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A&]긱·한다, 남한과 북한 경제체제의 상호 71

투, 그를 통한 새로운 깅제체제의 긴실이 통일을 게기로 이루어저야 하는 것이디.. 틈일은 분단

을 이유로 징·기간 치A-되지 못한체 지속되어 온 양 체제의 분제가 2본>으로 해唱되는 게기

기- 되어야 한디-,

4.2 이념적 모색 - 경제민주주의와 참여기엽

그것을 이 
-面-은 경제먼·7주의(ecouoonic ( Ie1nocracy)려고 부旦고자 한디·, 경제1긴주주의는 자유 .

민주주의의 기·지骨 게승 땀전시키먼시, 겅·제시.회 영역에까지 민주주의의 원리를 리各시키자는

이넘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M'한 겅제의 구조 개헉 방힝·과 %곡1하여 1967년

이후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괸·심이 증대되고C 있으나, IA확한 개넘 -]y-정 없이 논의가 전개되

고 있다, 민지 겅제민주주의의 디·엉3힌· 계 l 규정에 데해 긴-락히 실·퍼 i지..

김성)외- 3]규태(1993)-C 깅제민주주의를 가장 骨은 의미로 fdL정하는 예에 속한다, 그 들은

경제민주주의를 
" 

일하는 사람들이 기7]의 1우-YI에 참가하고 징제적 성과의 분배에 침-가하는

것"(1993: 19)이리.고 정의한다. <J-들온 
" 

일하는 시.람들이 기업의 경잉에 l·기.하고 )g신.과정에서

일인권을 깆'는 깃"을 산업민주주의로, fl리고 징 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를 합하이 직장민

·쥬주의로 정의하고 있다,

i]성오.외- 김37· 의 리장민주주의 개%], 족 V 동자의 소유와 겅잉에의 >여(소유사최촤파 경

잉민7화)를 깅제삔주주의로 규정하는 예를 우리는 꽉)·헌(2995a 394-403)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 는 남한 기7]구조의 겅제민주촤 개헉을 논하먼서, 소유시.최촤(종업윈지주 의 민주화

와 종업원 투지·기3·의 실치)와 겅엉먼주叫(도동자이사제도와 공동결정제도)의 두 빙·안을 제시

하있다. 1‥-·昏자의 소1-에의 히·여나 깅영에의 y가 骨은 모두 기업 조리 안의 빈주7의로서 조

키빈주주의(orgirnizMioual detnocrtlCy)의 한 유형으로 위치지워짇 수 있디.,

빈-면에 일반적으로는 톡징 집딘·에의 과V한 경제력 짐중에 데한 억제외. 0를 통한 제럭의

공평한 배분을 겅제1 1주주의로 칭해 受니·. 즉 전체 시-최 차원에서 게급 . 게寺 . 71단간 부와 깅

제려 기최의 g등 HI1분을 경제민주주의로 3-/-정하는 것이디. 이는 시회민주주의의 중2한 - 싱

요소로 볼 i 있겠다, 그 대표적인 에는 주싱수(l%2)에게서 볼 수 있다. 
-

1는 산7]민 주의가
"

L·동%t업, 김·독과 기술, 견강파 안전 V 미시경제혀 정첵에 있0-1서7S 노동자의 j·이와. 걸징권의

피·대骨 추3L하는 반민에, 경 민주주의는 
"

저축 증대, 투자 배분, 자본헝성 둥 거시겅제적 정21]
01) 있이서 각'기 1‥-동자의 침-이외· 걸정71의 딕·내를 추구"(l%2 : 1 15)한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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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이尋게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개념 규정에서부터 다양하고 분분하였다. 필자

는 앞에서 주장된 
" 

기업 차원과 전체 결제 운용 차원 모두에서의 소유와 결정 권한의 분산"으

로 경제민주주의 개념을 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싱]각한다. 왜냐 하면 기업 차원의

소유 및 경영에의 노동자 참여와 전체 경제 운용 차원에서의 경제력 집중의 제한 및 자본가와

노동자의 공평한 경제적 기회 확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차원이라 해석되며, 또한 소유와

결정 권한에의 참여 역시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는 두 측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이 통

일경제 체제의 이념으로 상정하는 경제민주주의는 
'

모든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경제 주체들

사이에 민주주의의 원리(자기통치와 평등의 원리)가 실현되는 절서'로 규정된다. 단지 기업 조

직 차원의 경제민주주의를 미시경제적 수준의 경제먼주주의, 전체 사회 차원의 경제민주주의

를 거시경제적 수준의 경제민주주의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194)

한편, 경제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한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희소자

원과 경제적 기회에 자유롭지만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제민주

주의는, 국가사회주의나 국가에 의한 명령형 계획경제를 사회주의 이론에서처럼 민주주의로

규정하지 않는다. 즉, 개인과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로서의 시장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를 불필요하게 규

제하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初은 물론이다. 그러나 경제민주주의론에서는 그 못지

않게 시장의 실패 역시 적극적으로 문제시하며, 특히 경제자유화의 결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경제력의 불균형과 경제적 강자의 횡포로 인한 공정 거래의 %곡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민주적 질서의 확립 필요성을 주장한다.195)

그렇게 볼 때, 미시경제적 차원이나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나 (독점)자본가(계급)의 지나친 경

제력 집중과 정부에 의한 민간 부문의 창의와 자유의 침해는 경제민주주의가 개혁하고자 하는

핵심 사안이 된다. 남한의 재벌은 미시-거시경제적 차원 모두에서 불균형과 권력 집중의 핵심

당사자이며, 북한의 당과 정부는 미시-거시경제적 차원 모두에서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억압

하는 유일 권력자로서 구조적 수술의 대상일 수 밖에 없게 된다.196)

134) 성경륭, 
a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r 21세기 한국의

정 와 경제 : 남미, 일본, 유럽과의 비교 연구,, 한국컴퓨터산업, 1992. 조우현교수(1995)도 경제민주화

를 미시-거시경제적 차원 모두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로 넓게 보고 있다.

195) 이러한 인식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긍적 영역에, 자유주의 원리를

사적 영역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관을 거부한다. 사적 영역 역시 자유로운

교환관계 이전에 지배 - 복종의 관계로 틀잡힌 권력의 장이며, 사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조직듣은

권력이 행사되는 일종의 사적 통치기구 (private government 이기

� 

때문에 당연히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다. Dahl (1985), Paternan(1970), 성경륭(1995) 챰조.

196) 지금까지 통일경제체제로서 우리가 제시한 경제민주주의 원칙은 최근 일부 논자들이 통일 경제체

제로 제기한 
2 

우리석 사회적 시장경제론'(장원석, 
"통일 o]후의 사회경제체제 : 우리식 사회적 시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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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 t-리가 남한의 제빌 체제외· 북한의 t 렁힝 게휙경제 체제의 데안으로 겅제민주주의에

관신을 깆·는 이유는, J'/엇보다 경제먼午주의가 정치적 지-유외· 구1리, 그리고 71권의 게님과 갑

이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분이다.197> 깅제민주주의는 디-른 가치의 실현을 위한 수

딘·이 아니이, 따라서 다른 가치를 위헤 양보딜 수 있는 성질의 깃도 아q다. 그 자체가 인간적

이고 펑동한 사회질서를 위헤 추구되어야 할 가치인 것이다, 히 경제릭 집중이 심갹하고 기

업 조직 내부의 지배7]중과 공징· 전제주의(kctory despotisln)가 심각한 납한 자본주의 체제의

겅- , J리고 민간의 칭·의와 자유가 짓눌린 북한 사최주의 체 의 경우, 경제민주주의는 중요

한 과제로 설정된다.

뿐만 아니라, 경 민주주의는 정치허 l/1주주의의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개의 겅우

겅제적 자원은 정치적 · 사최적 힘으로 전화되머,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심긱-한 정제적 불핑등

은 정치적 · 시-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떼문이다. 유일당 과 중앙 권릭이 모든 셍산수단을
a

1우-하31 통제하는 18링'헝 게획깅 체 하에서 정치적 민7주의가 꽃필 수 없읍도 자멍한

이치다. 겸.국 깅제민주주의의 부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헤화시키미, 사최적 분열파 갇동을

기.지 오거니- 시민사최의 부재를 가지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헙히.게 된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패곡되지 암고 안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히-기 위헤서는 경제민주주의로 뒷1산칩되지 嗚·으

먼 인·되는 것이다.198)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제의 하나의 시론". 
C

겅제논집,, 50호)파 
' 

취·이시장겅제론'(이·근, 
" 

통인 한국의 새 겅제체제 :
1 

침이시장

깅제'", 통일원, r -E.한 昏인문제 논 W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았디., 모두, 겅제통힙·끌 남한 겅제에 북

한 경제가 통힙'되이 가는 과정으로 전제한다는 공昏7]운 갖지만, 기존의 완전 횹수 통합·론과는 딜리

남한 경%0가 사한 사최7의 겅제의 싱'데적 징'점을 최대한 수용하11)서, 님-한 겅제의 뽄질적 한게를 개

헉해 갇 4(겅제민 주의, 경제정의, IV)중의 팡1/]한 잡여)-W 깅·조하]1 있다는 공통의 분제의식을 보이

주고 있디..
a

汚7) Dahl(1開5)은 겸제VI주7의(경제시 지·치구0는 친부인권인 반먼에, 횬히 친부인dI억라고 7징·되이 온

사유제산 행사권은 /1 렁.지 않'다는 사심음 쟝'황한 논기블 吾어 설띵한 뒤, 두 원히이 충높할 경우 깅

제적 자치 J이 사-7제산 
'4사귄보다 

/신되이이· 한다고 주징·한다, 팍k헌교수(1995a)도 사-7제신.제도

니- 기7]지·유의 이님이 t4'E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 상 %·u 게방적이고 역동적안 내-fr 깆·는다고

히·먼서, 우리나라에서도 깅제811 촤가 헌냅 ·/]-기(If조

� 

2힘·)룰 갖는 짓이라고 7장히.고 있다.

]開) 자본주의의· 민주주의, /7.리고 사최주의외- VI주주의간의 간·骨에 서는 이미 밀·은 정치사회학자돌

의 논의기· 있이 値·디. 먼저 겨.j<f의吟 민7주의긴·의 길昏피. 핀.린히.이 공통적FJA 강·조되는 주징. 叫
니·는, 자본주의가 초레하는 A'-의 실x동이 결국 1주주의의 %리暑 협각하게 훼손할 수 있디.는 점0
다. 띠-라서 자본주의의 시정, 부의 제 

·c베, 
경제1%5주.주의의 도입은 정치 tv1주주의가 본래네로 기농

힐- 수 %L록 하기 위헤서도 매t A-요하다고 지직된다. 긴국 경제511,주주의는 징치적 민주주의의 획.
대 · 심촤리-는 의미룰 갖'는 동시에, 니-시 정치시 민주주의의 사최적 토디라는 의미도 깃·는디.고 할 수
있다, 다合 시-최주의피. 177의의 길·등(이는 정통 사최주의 이론에서 강조되어 왔다)괴. 판2헤서-F,
' 

Ff/의 없는 사회주의 ·d설은 불가능하다', 비177의는 특정 계급의 이익에 ]/시.하는 깃이 아닌,
· l 인-h-의 귀)한 가산이지. 보)>] 가치이다'고 히.는 1/]주7의에 내한 시극·적 인이을 W해 발전
헤)3)i 수 있었디·. 길<·]· 경제민주주의{·, 양도할 수 임는 l;Il주주의의 토내외. 렬차 위에서 사최7의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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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경제먼주주의는 일하는 사람들의 소외를 극복할 수 었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

고
,

199) 산업평화를 실현케 하여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다, 그 런 점에서 경제민주주의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인 것이다.

경제민주주의의 가치 지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기업 제도가 참여기업이다. 참여기

업의 구체적인 소유 · 경영 구조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살펴 보도록 한다.

4.3 참여기업의 소유 구조

경제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참여기업 체제는 먼져 소유의 민주화를 구헌한다. 생산수단의 소

유에 다수 국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기업의 종업원이 다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개인이나 가문이 기업의 배타적 지배권을 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을 집중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가가 인민을 대신해서 직접 모든 생산수단을 장

악하는 것 역시 앞에서 보았듯이 실제로는 인민을 소외시키는 소유 제도로서 저활력과 저생산

성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적 소유제의 토대 위에서 국가 경제를 개인
團

이 좌우할 정도로 개인에 의해 소유가 집중되'는 것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바람직하기는 특히 종업원이 기업의 소유에 대폭 참여하는 것이다. 종업원만큼 기업에 애정

을 갖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엾기 때문이다. 그리

고 종업원이 소유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의 축적을 촉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기업이 하나의 소유 제도로 唱입될 필요는 飯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는

개인이 지배 주주가 되어 전형적인 개인 소유이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규모가

대단히 큰 국가 기간 산업의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기관들에 의해 소유(기관 소으)되

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현재 남한의 경우 시중은행이 그와 같은 소유 제도로 분류될 수 있

다. 이 때 관건은 대규모 기간산업체를 소유하는 사회적 기관들은 반드시 민주적으로 통제되

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협동조합식으로 소유되는 기업도 존재할 수 있다. 스퍼]인의 몬드

라곤협동조합200)이 대표적인 예다. 그렬 경우 남한에서의 개인에 의한 소유 집중과 북한에서

의 국가 소유 모두와 거리가 멀다.

위의 여러 예들 가운데 개인이 다수의 주식을 소유해서 개인이 지배하는 개인기업과 근로자

공동체 이념과 宅등 가치를 추구해 가는 省실적 방안이라는 의미틀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199) 특히 노동자의 자발성 · 자율성 · 창의성 발휘가 중요해지는 현대 기업에게 있어서, 노동자의 경영참

가제도는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조우현, 1995 : 53).

200) 몬드라곤협동조합에 대해서는 W,F. 화이토 & K.K,화이트, 
「몬드라곤을 배우자,<김성오 역), 나라사

랑, 1991과 김성오 · 김규태 편, 
7일하는 사람들의 기업」, 나라사랑, 193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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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기, 싣질 으로 )게제된 J ;·兮기71의 유힝을 외하번 모두 l·여기업의 구체 인 힝페들이
W

리-고 볼 수 있디., U 가운네서도 - Y 리나라의 겅. 는 현제 님·한 사최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종업윈지주졔기. 식·대 맏전된 힝테를 지1111지인 유힝으로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셍지·된

다. CI깃온 북한의 정- 에도 어8]지 種'개 도3]될 수 9)는 개혁 /W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201)

4.4 참어기업의 겅영 구조

칠·여기엽체제에서 종입원 혹은 국민의 소유 침-이와 
'切'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대규모

기71 겅엉의 공공적 통제이다. 기업 겅영에 대한 공공식 통제를 싣헌하는, 뎌시 말·헤 기입 깅

잉 대한 개인(남한의 겅우 총수 1인) 혹은 절대 권력(북한의 겅. 당 관且)의 메티-지 통제를

극악하는 방빕에는 투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업원으보 하어6 기업의 겅영에 침·여토록 하는

방71이머, 다른 하나는 기입 Ai-의 공익 전문가 혹은 기괸· 대표로 하어급 기입 경영에 참어토

록 하논 빙·법이다,

종업 ·l 혹은 기업 [/·l-의 공익 진문기·로 히·이금 깅엉에 A·여 하는 l%쓰]에兄 7가지 경로가

았디-. 하나는 兮업원 혹은 민 직으로 통제되는 사회직 기관의 주식 소 - (兮7]윈지주제 혹은

기관 소유제)에 기초해서 U 들의 데표를 경영에 함가토톡 하는 빙·빕이머, 다른 하나는 종7]원

혹은 기입 러'의 공9.l 기관의 소유 지분애 관개릴이 노동을 제공하는 커단의 권리 혹은 기업

촬동의 d거를 제공하는 지억의 Cd리로서 그 들의 겅엉 커·여를 법으로 깅·제하는 )-s·업이다. 스

웨벤에서 g]d소득자기급202)을 조성하리고 한 깃이 진자의 겅로를 사는 조치라고 한다면, 독

일의 공동짇정 도20'3)j- 미국의 사외이사제도 骨은 진힝적으로 후자의 경로에 입각한 참여깅

잉이라고 힐· 수 있다. 후자의 방식은 기업이 단지 소유주(주주)만의 깃은 아니라는 苟기적인

인서의 진환을 진제로 하기 때분에 징·기적 프旦젝트의 의미를 깆·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희 피.

제라는 의미도 지닌다.

한W, 종업오1과 기업 라의 기관이 경엉에 l-어하는 수준도 이러 딘·게로 나누어 본 수 았다.

낮은 수준부터 셩)긱'해 보1/l, 정보의 공개, 상님', y요한 징책결정에의 침·가, 모든 정책걸정에의

團 團 團 

團 團

4 i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I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01) 북한의 겅2- y%오1 지주제의 도입온 정지적 /1단빤으且 %·]게 이루이진 수 었는 게혁 모省이다, 징

부가 기리 주·식의 인·정 부부 기오) -Vii윈에게 무싱'으로 양도하민 Ll-것으로 되기 %분이디..

202) 이에 내司시는 홍성.F, 
"

스 웨벤의 Ic 동지· 깅엉71-기·제도외. 핀·S%", 조우힌 펀, 
l'
세게의 노B 지 겅엉침·

기.rn,, 창리-피. )11毛사, 1밴5과 김성오깁-a·배 W, 
['

앤하는 사%j-曾의 기업,, 나리.시.링·, 1彈3의 302-331%

침조

203) d,C-동지. 경엉참이의 가장 대표직인 헝네로 :好히는 색.인의 공동걸정 제도1 종H]원 2 , ()01믹 이상의

대3)-모 기입의 깅우, K]·叫이새최에 노 2지· 네표 이사가 반수블 차지하도복 111으로 -
'

d·징하고 았으1기,
·홍i]윈 500-2,ODO멍의 기입의 경-7-는 AlA이사최의 l /3 을 2%입원이 신일히.도록 하었다. 이잉기(IW6)

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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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참여의 수준과 폭을 넓혀 가는 것이 참여경영의 발전 방향이라

고 할 수 있겠다.

종업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자 교육이 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대학을 섣립하여 노동자 전문 교육을 맡는다든가, 국가 차원에서 노동

자 교육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참여기업체제 건설을 위한 남한 기업의 개혁 과제

5.1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먼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억제되어야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자원 배분의 왜곡, 국민경제적 효율성의 저하, 나아가서는 사회적 위화감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시민사회의 담론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가

져 오기 때문이다.304)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계열사를 분리하는 것이

다.205) 총수 1인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계열사들을 전문 독립 기업으로 분리해 냄으로써, 단일

재벌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는

총수 개인 소유의 계열사 소유 지분을 강제 환수하는 방법(장상환, 1992a ; 1992h)도 생각해 .

볼 수 있으나, 현실적인 방법으로는705) 지금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계열사간 상호주식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1996년 4월 현재 30대 재벌의 계열사간

상호 주식 보유지분이 평균 33.8%에 달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시킬 경우 총수 1인의 계열사
唱

204) 그러나 최근 정부의 신재벌정책온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는 대신, 그동안 재

벌 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아 온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대폭 완叫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은 풀고 오L-]는 건제한다'는 말로 표현되는 신재벌정책의 경제력집중 억제 포기는 소위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의 산물이기도 한데, 단지 경제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국제경쟁

럭 강화를 위해서도 경제력깁중의 억제가 절실한 과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제력집중 18)정책

과 기업 경영의 민주화는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이지(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억제하고 오La도

견제해야), 선택적 과제는 아닌 것이다,

205) 최정표교수(1993)도 게얼사 분리(재벌 체제에서 전문 독립대기업체제로의 전魯)를 재벌 대책의 핵심

으로 보고, 출자총액 제한 강화, 순촨출자제한제도 개선, 재벌가 소유주식의 매각 유도, 종업원 주주제

도의 확립, 상속 및 증여세제의 운용 강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제한, 총수 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

할, 그 룹집중 경영제도 펴지 등, 점진적이면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205) 재벌 총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강제적 환수조치를 포함하는 재벌해체의 방안은, 실질격 민주권력의

집권과 같은 국가의 변혁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와 같은 가능성

이 보이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주적 개혁 세력의 집권을 통해서도 실현 가농한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은 포기할 수 엾는 과제이며, 그것을 여기서는 현실적인 민주적 대얀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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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지배各(내부·지분율)은 크 게 낮이·질 것이고, 그.럴 경우 수)]개 게일사 기.운데 싱·당수 계省

사에 대한 총수의 지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07) 총수 1인과 J 가족 소유의 지
a

분에 대해서는 의걸권을 제한힘·으로씨, 주식 메지·을 유V하는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에V 재1星에 의한 과도한 금令 이신 징·악을 규제하는 lg·안을 1모섹할 수 있을 )이다.208)

엎1‥l-진 궁정거래위원최가 71안한 대로 게일사간 상호지급보증을 ]]MI-른 시일 내에 왼·진 헤소토록

해야 히.머,206) 금융 여신의 주식화 ts·인·을 통헤서도 寺수 1언에 의한 과도한 소유 집중을 어L

정V는 헤1시킬 수 있을 것이q·. 그w리고 /정거래1/]/g-의 출자총액한도도 더욱 강화하어 令수

외. 제빌 조직의 과도한 겅제릭 집중과 선딘·식 다긱- 졍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디-.

이.울러 중소기업어'l 한 정첵적 지웃1을 통해 骨소기업을 육성해야 항 것이디.. 제벌 계열기

엽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2걱하게 김'시 · 
-J제하는 것)10)도 진문 기업과 중i기입을 보호하

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소%-지분과 겅잉권의 세合을 박는 것도 경재력 1]중 억 첵이 3릴

수 있다. 자산과 겅링7-l의 세습 및 증여에 대헤서는 세원을 칠저하게 포착헤 내고 중파세힘·으

로써,211) 부의 재분비1를 확대헤 가야 
'할 
짓이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V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a 

團

207) 헌제 상벰에서는 임밀혀.게 말'히·d, 게일사{)- 싱·호보유는 허용되지 않고 입다. 제벌 게일시-늘은 그러

한 빕적 규 骨 피하기 위해 상호보으·(A {-% E) 내신 순촨)I<-i(환상형 주식)J(유 [ A - ) B - % C - ,

A) 의 방'식으로 가공자본을 만들고 게일사 지1])]를 획-내혜 가고 있다, 따리.서 촨싱·헝 주리 보유에 대

헤서V 게일사긴· 상호)1-K를 甘지하는 깃( 입빕취지로 보이.도 어쉽지 않울 깃으로 보이며, //.깃은

대고·y 기3]집단을 심질적A1 헤체시커 상딩·수 게일사블 총수 1인의 지배에서 떼어 내는 효과를 가

저- 깃이다.

308) O-러나 졍부는 il%3 7윌 1인부려 30대 제빌에 내한 o)신<]·리제도를 네 - 30대 제t]]에 데 서는 페지

히·있다.

20치 30 Al]닐의 계일사간 싱%지2보증엑 y.모는, 지난 1男6년부티 3넌의 유예기긴.을 두이 실시한 자

기자본 데비 200% 한 
-d-정에 의해 메<l 줄이 들이 있·다. l%3넌에 120조 6친익원(규·제 데싱· 재y보

증액 기준), 지·기·지·뵨 뎨비 342.4%에서 IE4년에는 72조 5친익원, 169,3% 그리고 1995년에는 4S조 3친

억<L 95.2%로, IA6VI(짐·정 추게치)에는 33조위, 53.6%까지 普이들있다. 공정거래위윈최는 최근에, 힌

제 자기자본의 )00% 내에시 
'머-2-되고 

있는 얼사간 체무보증 3-모를 2년 뒤인 lES<1에는 100%, O

리고 5년 뒤인 2001년 는 毛‥1히 
·금지히·/it, 

에외 인징 대상 l 1위도 %소헤 가戚디.고 1身표(19%년 5월
3인)하있니-가, 제빌의 강'릭한 )·발에 W리 션시가 불투밍해진 싱·q다, 그러니. VII얼사간 싱·호지-v보兮
은 공정거레위윈최의 에초 안'내旦 초1단 시인 내에 왼·전히 금지되이야 한다.

210) 공정거211위원최)L 기존의 싱-품 · ·9-익 거배에서의 부딩·한 내)(거211 운만 아니라, 부兮신., 7식 %피.

긴'-S· 자산 · 자급 거레 둥에 있역서의 부당한 내부거래까지 규 할 게획y]을 리·兎다(1996,5.3).

21 [) A·리니·라 상속 <2 M'은 과세포· 
' 

合, 닛'F 세율 등2로 혼히 
'

비.보세'로 불리는 실정이다. ·:·[니1 최
고.의 제1끄에 내 l· 소유-71, 지베 /l, 겅엉권各 싱·속1/l·아, 19%노1 힌- 에민· 122%1윈의 주식11>]덩3 을 번-

은(주식 당급 -o-V- 1위) 깃t로 추정(1卽6년 3 l, 증권김·독윈 발표)%l 이긴희 삽성 최장은, 지난 IS8S

V>에 상속서1旦 178이윈울 냈Ll-. 성부는 최H 경엉VI을 y빈·하는 기업 주삭의 세2에 데해서는 중과세

한 IE침2]을 리'호1 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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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 방안 
·

다음으로 재벌조격 내부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과갚하게 척결해 가야 할 겻이다. 총수 1인이

국가 경제를 좌우할 정도의 힘을 갖는 토대가 바로 재벌 조직 내부의 중앙집권적 지배 구조예

있기 때문이다. 재벌 조직 내부의 중앙짐권적 지배구조 척결은 먼저 총수 1인 및 그 가족의

과도한 소유 집중을 분산시키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현재 10%를 넘는 총수 2인 및 그 가족의

소유 지분(1996년 4월 현재 203%)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가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기업 공
a

개의 촉진, 은행 부채의 주식으로의 전환, 종업원 지주제(노동자의 소유 참가제)의 확대와 같

은 방안들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212)

그 가운데서 은행 부채의 주식으로의 전魯이라는 방법이 의미를 가질 수 였으려면, 재벌사

의 채권 은행(주거래은행)으로부터 데주주로 전환하게 될 은행이 먼저 국민기업적 성격을 가

져야 한다, 은행이 대주주로서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중요한 감독 기구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지만,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독일의 예가 보다 검토

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주거래)은행과 그 은행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계열집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의 경우 대주주인 은행도 역시

주주 대표 외에 근융기관, 학계, 기업계 대표 인사들(종업毛이 선출)이 반수 포함되는 감독이

사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킥나라의 경우에도 은행을 사실상의 재벌 계열기업화

하는 현행의 민영화 방안이 아넌, 국먼기업으로 바꾸는 일대 방향 전환과 함께, 현재의 재벌사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강제 조치는 심도있게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재벌사

의 과다한 부채 의존 경엉과 부실한 재무구조를 일거에 해결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

과도 가져올 것이다.
'

특히 종업원지주제의 확대가 갖는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들어와, 특히 1987

년의 노동자대투쟁 이후 삐-른 확산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동기가 대부분 폭발적인
"

노동운동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을 물길적으로 포섭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소유균점을 통해 
'노사협업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성경륭,

1995 : 159)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경영)민주주의에 기여한 바는 매우 적었다고 평가된다. 앞으

로 종업원 소유 주식량의 확대와 함께, 그것이 실질적인 경영민주화(노동자의 경영 참가)로 이

222)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소유분산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소유 분

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한0995년 이후 실시) 소유분

산 우량기업깅단(기준 : 30대 재벌 가운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10% 미만, 내부지분율

20% 미만,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자본금 기준 기업 공개율 60W 이상)은 아직 하나도 선정된 적이

없으머, 내부지분율의 감소폭은 대단히 완만하고(1991년 47.0% - > 1993년 414% - % 1994년 42,7% - %

1995년 43.3% - % 1396년 짜.l% ; 최근 2년간은 오히려 다시 증가세),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계속 늘어

가고 있다(1295년 623개 - > 1926년 669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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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짇 수 있도목 헤야 헐· 것이디.. 그 를 위句서는 종업원누지.기금의 설치를 일정 -a-모 이상의

기입에 대헤 의무촤하는 7의 볍제정이 괸요하디·(괴·노·헌, 1935a : 235-236).

5.3 재벌의 경영 구조 개혁 1J안

다(으로는 제밸 총수의 지MIl 집兮을 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깅31-되어야 할 깃이다, 애

를 들어 이사최 기농의 촬성촤, 시-외이사제의 도YI,2니 김-사회 XI)도의 도fr], 소액 주주의 권익

신장, )‥동지. 3잉71-기·제, 51룹 총수 및 그룹총괄조리 제도/ 페지 혹은 기능 축소214)피. 깁·은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고리될 수 있을 것이디·.

이 가운 주주대표 소송제도의 요건 왼·촤를 통힌· 소액주주의 권의 보호, 사외이사제 도입,

경엉진에 내한 감사의 sv·]성 끽·보 및 김사의 권힌·과 첵입 강촤를 통한 기입 K]·사제도의 강

촤,316) 계일사간 네부거레 il-시-趾 위한 최.계 도의 개신, 깅엉의 투멍셩 31를 위한 기거 공

시제도의 강화,216) 주주총회의 이사 선3:1시 제한직 누적平1L제 도입을 통한 소액 주의 이사

회 구성 침-여쪽 끽·뎨, 기업지빼/ 시징·의 촬성촤217) 둥은 정부가 신재법 정첵을 통헤 검토하

고 았는 깃으로 알리지 있다. J-러나 가장 곤본 인 처빙·이 됨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징잉

참기·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13) 냐 히·면 다양한 기71 이헤관게자들 가운데 노동자만큼

기업의 안정괴. 발진에 키접적인 이해를 깆'는 딩·사자가 없을 민· 아니라, 노동자의 징영참가

는 ]E-본 인 신·입평촤와 $신성 향싱'을 가지올 수 있고 북한괴·의 경제 통합 시 북한에의 충격

名 최소회.헐 d% 있는 <1이기 ttl1분이디·,

團 團 團

團 團 團 

a w 

團

윈 

團

s 

團 團 亂 

團

團 團

21'3) 헌데는 8넌 $)(L터 3게 게일시·에서 시·외이셔제를 도.71해 시헹히·A 있디·,

214) 내7는 작h) 2월에 김잉네혁신조치暑 1짠표하었는네, 그붑운엉위윈최외. 기픽조정실을 엾애고 총수의 
-

경엉 진만01) 긴친 권한을 전분징영인인 각사 최장에게 주1 lg가1이리.고 뷔'힙디.,

215) 애를 둘이 정부는 네<1부터 기입의 값사를 신임할 때, 의긷씬이 제한되는 대주주 지]E(3%)의 h!1위

에 tARI·게인 및 게일사 지]<을 $기'시키기i 하였으1)l, 소유와. 셩엉의 미분리 최사와 끄.체 l]]율이

괴다하게 c·各 기입-F 증권관리위%최가 최게감셔·인을 지삥하고 회계서류에 내한 중권판리위원르

김·리를 강·촤하는 -S-의 피1;L감시.1% 시행is 및 고정을 제징하기로 하있디.,

216) 징)B2 ;-;L%,:l. 히·빈기·%l·디 싱장기입괴 지매주7, 븍수 ·71-게인, 게열최시-긴· 기.지%h7, r]]이3, 지6L]it

즘, 출지., 중5'·l · 부7산의 기311 내익을 즉시 공시토록 혀.었t111, 공시 겨피 및 허위 공시 동에 데헤시
는 500만원 이하의 빌·급헝에서 징익형合 추가하이 ·제제骨 크> 11 징·촤하기로 하었디..

217) ]Q97Ad부c]는 주식의 네LA' 소-i 제한 제도가 페지됨으로씨 기입지떼귄셔장이 부분적A로 기능惱· 수

있-分 것으로 에싱되24 있다,

212) 이제희]t(午(1卽6) 여시 ·경%L의 세씽 정책미 소-Y{k산 · 진문깅잉제제로의 게%]에시 재닐 부의 기
베<12·조 게핀 %yAL Is·'향· 전린·힌· 깃合 겅정적Y21 jM기.히.Il)서i, 정부기. %d且히.j( 있는 시.외이시.1
JA니-L· 초엑주주피- ‥동지가 J'1춤한 )J'사骨로 3f싱4 김-시·최가 킴행 기관인 이사최외. 대v-

가지고 중요한 사안들에 데'해 동의59과 싶긷직인 %FL권合 것·게 하는 제도가 미곡1-히하.다고 E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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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벌의 정치적 · 사회적 지배구조 민주화 방안

재벌 문제는 경제사회의 민주화와 효율성 제고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재벌 개혁 조치가 함께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재벌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질적인 정졍유착을 근절시켜야 한다,219)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나 자문단에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폭을 넓혀야 하며, 특히 노동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에는 재계 인사와 최소한 같은 수의 노동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220)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정책참

가 · 정치참가를 위해 띤저 산업별 노조로의 조직 젼환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 관

료 출신의 퇴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재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경

련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언론사를 경영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도록 역할을 엄격하게 규제

하는 것도 펄요하다.

아울러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계급간 험의 균형 회복을 포함하는 사회맨주화가 더욱 진전되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의 무소불위의 험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 력체인 노조와 소비

자단체 및 재벌 감시 시민운동단체 등이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언론을

비롯한 이데올로기기구에 재벌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 내지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221)

219) 이를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혹은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나 관료와 함께, 정치자금이나 뇌물

을 제공한 재벌총수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범적 책임을 묻는 둥의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다. 아울러 금

융실명제를 보다 강화하고, 재벌 기업의 졍영을 투명하게 하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등의 법적 · 제

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20) 1992년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의 위원회에 상공회의소의 회장단을 포함한 임毛이 참여하

고 있는 위원회도 18개에 달하며, 무역협회 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13개, 경총 임원이 참여하는 위

원회는 7개에 달했다. 그것들을 포함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각종 업종별 협회 등 자본가조직의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모두 74개에 달했다. 그 외에도 개별 자본가가 전문가라는 자격으로 참여

하는 각종의 위윈회까지 포함하면 자본가의 정부 위원회 참헉 사례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에 비해

노 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노동부의 산업재해보험보싱- 심의위원회와 직업훈련심의위毛회, 진

펴]심의위원회, 보사부 산하의 의료보험 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윈회, 그리고 기획원의 물가

안정위원회 등 모두 14개o]l 불과하玆다, 이는 이미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계급간 정책 투입과

정의 불균형을 보여 주는 중요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재계와 노동

계가 불균형하게 대변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홍덕률, 1993, 앞의 글, 4장 참조.

223 ) 현 재벌 개열사가 언른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2 이상을 소-1하는 것은 법('정기간행물 등륵 등

에 관한 법률' 제 3조 3항)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총수나 그 특수 관계인 등 자연인이 주식을 소유하

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많은 재벌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개인과 계열사가 나누어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언론사를 소유 · 경영하고 9)는 실정이다. 따라서 총수 개인과 그 특수관게인까지 언론사를

소유 · 경영할 수 웠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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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 리는 통일 후의 바管직힌· 기업 구조를 모색하기 위헤, 납한파 -!1한의 지배직인

기업구조의 문제들을 살피 보았으며, 팡 체제의 문제吾을 복할 수 있는 겅제민주주의적 참

역기업체제를 우리의 안으로 제시하었다.

Il l저 남한의 제명헝 기71구조가 갖는 문제는 다음의 및가지로 요익·되었다, 첫째, 寺수 1인

에 의한 과도한 소유집중의 문제이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소유로부터 완전하게 l]Il제되어 있이

서 셍산의욕의 저하가 섶기·피하머, 사회적 부의 심각한 놀균헝을 초래헤 먼·성직인 게급간둥의

원언이 된다. 둘찌], 총수 1인의 지베1중이다. 30대 제1組의 경우 주식 60% 정도를 소유하는 소

액 주주들의 권리가 완7'1하게 무시되며, 총수 1 인이 기업고1- 국가 결제의 효율을 위해서가 아

넌 개인의 이익 극데촤름 위헤 겨엽을 겅'영한으로써 사회직 자원의 낭비를 초레한다, 셋쩨는

총수 1 인이 결과적으로 국·기· 겅제를 지배하고 죄·지우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디-. 이 역시 국가

깅제 운용의 비효율성을 낳는 요인으로 직·용하머 사최직 위화Y]·의 진윈이 되기도 한디-, 끝으

V 경제력의 불균형은 정치사회의 민주주의를 애곡하고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굴절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c]·음, r9럭힝 계셔깅 체제, 국유 제도, 이윤동기를 )]]1제한 기업 제도, 그리고 페쇄경제체제

로 특징지이지는 북한의 기업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깆·는 것으로 지적되옜다. 칫% 게훠

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자재 수-g'의 불s·힝이다, 둘 는 정치의 경제 논리 지베이다. 딩·의 우위

에 따른 담의 지시와 김독에 JE든 겅제 管동이 지매됨으로써, 기업과 시-최기. 관료촤되고 무사

안일7의기· 1111하게 된다, A%째, 기인의 이윤동기와 근로자의 물짇적 유인이 직·용하지 每'읍으

2 써, 기% 경엉과 근-로지·의 AI신 핀1이 저촬럭과 저)I.신%의 익·순촨에 삐지게 된디-.

통일은 최근 )倉은 논자를과 정부가 7)제하旻이, 현제의 남한 경제체제와 기업 구조가 전 한

>/l-도로 파산되는, 다시 말해 남한 겅제가 북한 겅 를 흡수하는 방식이어서는 안毛디.. 앞서 살

피 보있·旻이,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오}- 기리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骨께 
극복핌으로써, 남

한과 북한이 새로운 hIJ족 공동체로 진 - 2.旦 1촤하는 게기가 되어야 한q-. 뵨모1·을 이A-로 심

회.도]거나 히)걸이 지체되이 온 닙·한과 북한의 분제들이 해1되어 가는 과정이 피지 않으변 안

된다- 그. 깃이 통일이 갖는 진보쟉 의미인 項이다.

그것을 이 글o]]서는 깅제]/1주주의> 침·여기업체제라Jl 불兎다, 경제민주주의적 겨·여기업은

시장경제외· 사직 소%-제(즉 자본주의)의 틀 위 서 1·-L昏자기· 소유와 겅영에 극 칩·여히.는

도-趾 말한다. CI-깃은 지·뵨가외- 노동자의 
'힘의 
<'<-헝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혀·보되고, 노동자의

소외가 < 본적으모 새소되며, 니.아기· 힝·구적인 산업핑촤.를 달성하여 국가적 치-7:1의 손실을 막

을 수 있-는 제도로 평기되었디·. /C것은 11주주의 가치의 실헌이리-는 3치론적 의미를 갖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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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이. 남북한

양자의 재앙으로 귀결되지 않고 남북 체제 모두의 인간화를 가능하게 하고, 양 체제 국민 모

두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도구적 유용성222)도 갖는다.

이제 우리는 당위론의 차원에서 통일을 주장하거나, 통일을 기대하는 차원을 넘어 통일 이

후를 냉철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부문에서 어떤 체제로

합일화되어 가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되여 갈 것인가를 전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단순히 당위론을 넘어, 헌실적으로 가능하게 曾 수 있는 이행의 구체적 방법과 전략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게 요구한다.

이 글은 그러한 요구에 조금이라도 답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천 전략

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飯였다. 후속 연구 과제로 념긴다.

222) 우리가 통일의 방법과 통일 이후의 체제를 논할 때, 당위론적 접근 외에 도구적 유용성의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양 극단의 두 체제의 통합이며, 그 과정은 독일의

통일과는 비X가 인될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과 부작용올 낳올 짓으로 여1상되는데, 통일 과정

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양 국민이 큰 거부감없이 통일 이후의 처]제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통일 전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통일에 대한 저항과 회의론을 불러옴으

로써 통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통일 이후 수습할 수 없는 사회적 와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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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

남북한의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변수 가운데 특히 90년대 이후 돌출되는 것은 탈북자

의 급증이다. 이는 북한 내부의 문제, 세계 체제의 재-편구도, 남한의 정치경제적 발전등과 복

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현상이다. 북한 내부의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탈북자들은 경제적인 무능력과 사회주의적 재화배분 체계의 붕괴조짐을 증

언하고 있다. 만일 북한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탈북자들이 지금의 추세대로 증가하겠

는가 하는 질문을 거꾸로 던져 본다면, 탈북의 원인은 생각 외로 간단한 곳에 있다고 보여진

다, 다시 말하면 탈북은 경제적 궁핍과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첫번째 요인으로 하는 경제적

일탈행위이다. 이를테면 시베리아 벌목공들이 분명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탈출한다거나, 문

책, 성분불량등으로 생존 위기에 처해 탈출한다고 보기는 61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적 불

안이나 제제의 노화는 탈북의 두 번째 요인인 세계 체제의 개편구도와 맞물려 정치적 신념을

변화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는 북한 내부 개혁세력들의 불만요인으로 등장하거나, 외교관으

로 해외 문물을 접해 본 인사들이 망명을 택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극도로 폐쇄된 북한에

서의 생촬을 자연스러운 젓으로 받아들이며 성년기를 보낸 북한 엘리트 계층들이 유학이나 외

교관 근무를 위해 아프리카, 동구, 러시아, 중국등으로 파견되면서 파견국의 문물에 새삼 놀라

기도 하고 특히 이들 국가에서 접할 수 있는 남한에 대한 정보에 역숙해 지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세 번째 탈북요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된다. 남한과 북한에는 공통점과 상이점이 공존한다. 이러한 배경에 관하여는 다음 항에서

상술하겠지만 1980년대 이후 불어닥친 맨주화바람이 남한체제의 정치적 자유를 상당부분 발전

시켜 왔고, 미흡하나마 경제재화배분의 평등을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려 놓은 결과, 남북의 체

제간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 놓았다. 이러한 남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접할 수 있는 위치

에 있었던 북한인들의 동요는 더욱 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출신 성분이나 당성여부와 상관없

는 탈북행렬을 만들어 내고 있다.

. 탈북자들을 체제내에 적응시키는 정치적 배려나 경제적 재원의 마련, 사회적 용인등은 사실

상 탈북자들에 한정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통일시대의 준비를 위한 포석이다. 탈북자의 행렬이

동서독의 통일전례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물밀 듯이 불어나 갑작스러운 통일이 도래할 수도 있

고
, 오히려 통일논의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러나 분명한 項은혐재. 남한에 터를

잡고 있는 탈북자들의 분, 출션배경, 탈북동기등이 어떠하든 그들의 남한체제 적응 여부는 통

- 일된 후의 통합된 사회가 가지고 있을 문제점을 상당부분 시사해 준다. 아직은 소수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억 남한사회의 운제점을 비판적으로 직시하

고 북한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가능한 확대재생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 신념, 동기 등을 떠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데 근본적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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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計고기기. 물에서 벗어니- 자신을 바리-보기 어리운 깃 처럼, 너무 일상촤되어있는 호1실

이나 지.연스VI게 반이.晋어지는 3(-)/]체제들에 대한 비핀·A 시지'은 수]사리 도출헤 내기 어림다.

그러나 사최헌싱-을 이헤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게인의 의식세게기· 어떠힌. 과정을 통헤 사최를

해석히Jl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남한에서의 틸·북지·들은 어L 면으로 보니- 소외게층,

둔게兮, 티.자계층이다- 이들의 希은 님'한세게의 진면복을 적나라하게 보어주는 소중한 깅힘

이디.. 남한 시김·들F 객관적으로 님·한 세게暑 비·라-趾 수 賊읍에 반하여 탈북자들은 71·한에의

히 - 21 지체가 세로운 틴·AI이라고 망하고 있을 정도로 매사가 립·고 충걱적이다. 디시 말

히.1꾄 딛·북자들은 마치 외개에서 온 개제가 인긴'의 헹위를 해석하는 것처럼 남한 사회를 새로

이 해셕하고 의미를 부이한다. 이에 더하어 달북자들은 귀순지·이긴 그렇지 曾긴 남한사회에

데한 기본적 궁정을 가지교1 있다, 이들에 비친 님'한사최의 모습은 통일이후 함께 공동셍쵤·을

헤야 할 북한거주 동포들의 인허보다 휩씬 디 닙-한인에 접근시어 있을 것이디., 그럼에도 불
a

구하고 그들의 눈에 납힌·사회가 겨칠게, 야만적으로, 영악스71게 인식핀다먼 납북의 수람적 접

근을 위헤 어띤 방향으로든 변화를 모섹하이야 한다는 질吾에 도딜·하게 된다,

본 연구·는 통칭을 위한 칫 도BI로서 점진적인 남북]l'(류를 씩·대시커야 한11고 보그, 틸-북 및

귀순자들이 정착'하기 위하어 사상적 동요를 우선 인·정시커야 한다는 가섣로부티 출발한다.

귀순자들의 사싱·을 이해하기 위하어서는, 북한에서 그들이 1但·아왔딘 정치사상교육의 내셩-과

빙·%f 충분히 논의히·어야 한다. 즉, 정치사셩-교A의 허외. 실을 밍화히 計히는 직·%]이 신헹되

이야 한다. 북한 정치시·상교육의 부정적 측면 岳 아니라, 긍정적 측면을 朝·히{2- 작업은 중요

하다.

디·음으로, 북한의 정치사상11'<육파 남한사최의 AW촬상이 충돌하는 국민을 분석헤 내야 한다.

사최주의와 지·본주의 511제는 물과 기름처Y] 간등을 보이지만, 특히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이 집

요하고, 남한의 지-본7의가 개발도상국 특令의 분안정을 
- 보이기 때문에 귀순지·들이 7는 심리

직 갈등은 더욱 骨 수 있다, U러므로 남한 적웅하기에 이떤 점이 불펀한지, 이헤하기 어리

운지, 보완이 필요한지 귀순자의 시긱·에서 조망헤 볼 필요가 있다. 그 들은 이미 북한 사희를

니리고 납한을 벼兎 과1, 북한의 채제에 대헤 증오와 비숫한 빈3-l-을 가지고 있디·, 이吾의 정 
'

칙-을 제V촤시키지 못한다먼 통일시데의 도 례는 1컬LaJf 히-凍다.

결본적으로, 정치사상교육에 1화되어있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통인을 맞아 71을 수 t/·1·

에 없는 십리적 긴·동과, 통일 이후의 국삔통가을 위한 사상직 지%L를 조십스럽게 시 보려

한다. 남북한 이느 한 쪽의 昏%P-통일이 막대한 비- - 과 인밍을 if보로 한 깃이리.번, 양쪽의 점

진$] 번촤와 수히은 가끼.운 미레에 통일한국을 동시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h문은 이러한 기본 가징을 바팅·으로 項째, 남북의 수렴을 위한 방법론적 대안으로 정치,

경제적 주12빙-빔보다는 14육-E촤, 십리적 접0빙-키을 테히·어 A+한 정치사싱·I't육의 효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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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려한다. 둘째, 남북한이 동일한 역사, 문화적 전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후 지

속된 체제고수용 정치사회화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적대감과 이질감을 발전시켜 왔는

지 밝힌다. 셋째, 탈북 귀순자들의 수기를 바탕으로 남한 체제의 적응과정에서 어려운 점과

쉬운 점을 비교 분석해 낸다. 넷째, 통일의 준비단계로서 남북한 주민의식 격차를 좁히고 상

호 공통점을 도출해내는데 탈북자들의 적응과정이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보고 몇가지 정책적

제안들 도줄해내려 한다.

탈북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작업에는 기본적 한계가 있다. 가장 큰 한계는 탈북자들의 신

변과 관련된 제한이다. 그들은 남한사회를 자발적으로 선택했고 남한체제에 적응하려 하고

있으나 내면적 사고를 표출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즉, 남한 사회의 여러 가지 불만요인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고 생각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는 정부나 시민의 따뜻한 배려나 보호와는 관계없이 시간만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들은 북한 사회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

적 측면을 표출하는 데 더 적극적이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한계는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처음 적웅하는 일정기간동안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는 사설이다. 물론 정부가 탈북자들의 사고를 고착화시키기 위하여 세뇌작업을 벌인다든지

북한의 긍정적 측면을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억압한다든지 하는 우려와는 별개로, 탈북자들

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정부요원들이 가르쳐주는대로 따라 맞출 가능성이 크다. 집단주의

체제에 젖어 살아온 탈북자들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매우 익숙해 져 있기 때문에 정부

요원의 안내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결국 탈북자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는 동안 생성된 대남

인식은 홀로서기를 시작한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 인식의 혼란이 오는 경

우도 였다. 탈북초기와 체제에 적응하는 동안과 체제o}] 적응한 후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있

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x

세 번째 한계는 탈북자들이 스스로의 신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은둔생활을 하려하며 적극적으로 남한인들과 사귀거나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는

개척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소수 탈북자들은 그들만의 특유한 경험을 삽분 살
' 

려 재치있는 활동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쌓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죄

의식에 사로잡혀 무의식 으로 움추려든 행동을 하게 되며 겯과적으로 남한사회를 좀 더 많

이, 좀 더 깊이 알게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조기교육-계속교육의 원리, 집단주의 교육의 원

리, 증오사상 교육의 원리, 노동신성화를 통해 이론-실천 결합의 省리, 혁명적 수령관을 강조

하는 혁영전통 교양의 원리, 자주성 및 창의성에 입갹한 주체사상 교육의 원리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정치사상 교육은 남북한 체제갈등, 즉 정통성 논쟁, 인권논쟁, 자유 및 평등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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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헥십구도로 하며 상호 이절감을 증가시커赴다. 정통성논毛에서는 남북한이 서로를 정봉성

없는 정부라고 비난하먼서 정치사상교A을 깅·화하었고, 인권논毛에서는 서로의 정치71 및 사

샹빕에 뎨한 처우를 일켤이 비난하였다. 자꾸· 및 평등논쟁에서는 서로의 정치이넘의 장단접

을 폭리게 인용하머 체제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정치사상교육과 남북한 제길·骨구도

는 악순촨의 구도를 그리미 상호 이짇김·을 중폭시켰다.

이)은 소수애 머물러 있지만 달북지·들의 겅힘담은 바담직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멎가지

제안·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탈북지·들의 체제적웅 힌·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심리적 관정.

이 필요하다, 납북한의 오巷 단절과 불신은 정치사최촤의 내용을 크게 1선巷시%l 놓았다, 1980

년대 이후 그 뎐·절은 더-A 심지·헤 지는 旻 하다. 오랜 기간 북한체제에 적응하며 삳아왔턴 탈

북자들은 남한사최에 적응하는네 많은 d-1려움을 ·겪는다, 현제 북한에 삳고 있는 주민들이 통

일이 되는 날 겪는 혼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리1진 이들의 고민파 아픔을 함께 니.누려는
된

7화적 동질성을 최복함파 동시에 -f한인의

� 

사고를 북한인의 시각에서 비-라볼 수 있0-]야 힌.디-,

둘째, 탈북자들이 체 지응에 {]는 어리-W은 남복한의 정치사회화 내용의 차이다. 이는 체

제정통성, 인권, 지·유 1길 펑둥 논의로 구성되는데 닐'이 가번 갈수록 양 체제간의 간극은 더 벋

어징 것으로 보인다. 팁%자들은 남한 체제의 정통성 수용 및 인권보호 부문에서 긍정적 반

응을 나타或으이, 지·-H. 끽 펑등의 부문에서 기·장 밀은 에로사항을 표힌히.였다. 갑자기 주이진

지.- 와 신택의 다 1성에서 팀북자들은 夜돈을 겪게 마련이머 지니.친 자유에 해 비판적 의식

을 깆'게 되거나 무기력하게 부적응하는 겅우도 있있다, 정통성 수용 및 인권보호부문의 긍정

적 반응을 내면촤시키기 위한 새旦운 통힙·적 정치사상교육이 필요할 깃이라고 관단된디.. 학

계에서 제기시고 있는 삔주시민 교육 등의 프로그 렘을 활성촤하여 다원적 가치를 AI찰촤할 수

있도록 도움은 줄 필요기. 있다,

째, 애로사힝-이 가징· 많고, y시에 징·기적 데책을 요하는 자유 및 평등부문의 징치사회화

를 위한 종합적 대책各 마련管 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사유제산에 대한 이중 김·징은 탈

북자들이 납한체 에 3응하는데 가장 매력적인 요소이기도하띠 가장 좌절을 7는 요소이기도

히·다. 최근 급骨하31 있는 탈북자와 재입북자, 또는 납한을 管출 · 어 북한에 투힝·하는 사람들

의 시걱'에 비친 hJ'한사최의 )E合은 뎨체로 부징적이다. 징치경재직 지,y.의 기.치를 인징하는

깃과 이기지 인주의를 호도하는 것은 덜'리 취]1되어야 현·다, 급격한 毛제발전으旦 인한 진

동분최·의 먕$과 인긴· 본 모습의 判손둥은 管북지·돌의 수기를 통해서 적니-라하게 고빌·되고 있

다. 틸'북자·趾이 북한에서 밤各 징치교A-중 그데로 긴·>하고 있어도 等을 상호헙동징신(집딘-

주의), 근면 성실힘·(이론-실친질힘·의 원리), 딘-순 순수함둥이 훼손되지 鶴·고 자랄적이고 긴강한

%1딘-적웅>럭, 다원쟉 선택애 대한 능y 하이정신은 깆·추게 된다번 냠북간의 정신%, 문화서

통省의 시3석이 되 Al]이다,



1. 북한의 정치교육효과성에 관한 연구 
-

- 탈북자의 체제적응능력을 중심으로

1. 1 문제의 제기

통알은 바람직한 것인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작게는 이산 가족 상봉의 셜레임으

로. 크게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국력신장의 디딤돌로 확산되고 있다. 주관적이고 열정적인 통

일의 바램은 객관적인 사회과학의 분석틀을 휘둘러 버릴 정도로 온 나라를 들뜨게 한다. 그

.

러나 통일은 회망이나 염원으로 역루어지지 않는다. 또 통일된다 하더라도, 통일된 한국이 반

드시 현재보다 발전된 상태라고 단정지을 근거는 어디에도 엾다.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은 통

일을 외칠 일이 아니라,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택조항을 점검해 보

고 각 항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남북한의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았는 변수 가운데 특히 90년대 이후 돌줄되는 것은 탈북자

의 급증이다. 이는 북한 내부의 문제, 세계 체제의 재毛구도, 남한의 정치경제적 발전등과 복

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현상이다, 북한 내부의 운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탈북자들은 毛제적인 무능력과 사회주의적 재화배분 체계의 붕괴조짐을 증

언하고 있다, 만일 북한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탈북자들이 지금의 추세대로 증가하戚

는가 하는 질문을 거꾸로 던져 본다면, 탈북의 원인은 생각 외로 간단한 곳에 있다고 보여진

다, 다시 말하면 탈북은 경제적 궁폅과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첫번째 요인으로 하는 경제적

일탈행위이다. 이를테면 시베리아 벌목공들이 분명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탈출한다거나, 문

책, 성분불량등으로 생존적 위기에 처해 탈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223) 정치적

불안이냑 체제의 노화는 탈북의 두 번째 요인인 세계 체제의 개편구도와 맞물려 정치적 신념

을 변화하게 만드는 같다, 는 북한 내부 개혁세 들의 불만요인으로 등장하거나, 외교관

223) 이 점에 관하여 재미 언론인 조광동은 색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는 인권과 정의가 국가간

의 이익을 념어설 수 엾다는 가설아래, 인권이 민족의 이익과 장래가 건린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는

館다고 주장한다. 상대방의 아픈 곳을 송곳으로 냅다 쩌르면서 어떻게 화해의 장을 열 수 있겠는가

고 반문하며, 특히 시베리아 벌목공들이 탈북하는 경우 익들이 정치적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출

했다거나, 이들이 남한 체제의 승리를 말해주는 지표가 된다고 떠벌이는 것은 오히려 남한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즉, 개인적 선택이나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위해 합법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의 체류신분을 얻은 북한인이 한국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원할 경우 따뜻이 받아주면 될 뿐,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남한 체제의 우위를 선전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대화의 새로운 쟁점을 만

들어 낼 뿐이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경고하

고 있 이러한 조광동의 의견은 시베리아 벌목공과 은둔탈북자들의 인권 및 생존을 염려하는 남한

의 여론과는 차이가 크지만 깊이 음미해보아야 할 부분이 番다. 조광동,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t:[<트잊핫3· (1994· 6)·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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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외 문물을 집句 뵨 인사들이 망띵을 백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극모로 페쇄된 북한

에서의 생촬을 자언스리운 것으旦 반아들이111 성넌기를 보넨 북한 엘리트 계층들이 유힉·이나

외교관 2무를 위해 아프리키·, W구, 러시아, 중국兮으로 피·견되1된서 파긴국의 문물에 새삼 놉

라기도 하고 히 이들 국기.에서 주1'힘· 수 있는 남한애 한 징보에 악숙헤 지민서 북한 체제

에 r])한 교·41적 최의에 췹싸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세 빈째 管북요인으로 자인스럽게 연

결된디.. 납힌·과 북한예는 공통점괴. 상이점이 공존한다, 이러힌· IiI]겅에 관하여는 다음 힝에

서 상술하겠지만 1980년대 이후 볼어닥친 민주촤비곡]-이 남한체제의 정치적 자유를 싱·당부분

빌·전시키 兎·고, 미昏하니-미. 징제제화배분의 평骨을 어느 정도는 刊도에 올리 놓은 길파, 남북

의 체 간 A차를 디욱 크게 빌리 놓았다, 이러한 남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북한인들의 동요는 더욱 심어딘 것으로 보이머, 출신 성분이나 담성이부와 상

관없·는 틸·북'%)릴을 만들어 네고 있다. .

탈북자들을 체제내에 지- 시키는 정치최 l 러니- 겅제적 제원의 마린, 사최적 F인둥은 사심

상 틸·북자들에 한정된 정책이라기 보디·는 통일시대의 비를 위한 포석이다. 틸·북자의 헹릴이

동서독의 통알진레에서 보이졌딘 것처럼 물밀 듯이 불어나 11-작스러운 통일이 도래함 수도 있

ot
, 오허리 통일논의에 빙페요인으로 직·용骨 수도 있다. O-러나 분삥한 것은 힌제 남한애 터를

잡고 있는 탈북자들의 성분, 출신베겅, 딛'북동기등이 어미하든 그들의 남한체제 웅 이부는 통

일된 후의 통합퇸 사최가 가지고 있을 문제접을 상당부분 시사헤 준다, 아직은 소수에 미물러

있을 뿐이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있는 <J-데로 수용하이 남한사최의 문제접울 비판적으로 직시하

고 북한사최의 긍 적 측먼읍 가능한 리·대제싱1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 신넘, 동기 등을 떠나 객괸·A으로 싱·황을 핀·단하는 데 근본적 한게를

지닌다. 불고기가 물에서 l%어나 지.신을 11[라보기 이리운 깃 처럼, 너무 일상촤되이있는 헌설

이니· 자연<VI게 벤'아들이지는 규범체 들에 데한 비핀시 시각·은 쉽사리 도춥헤 내기 어혀다,
그러나 사최힌상을 이611하기 위 서는 거꾸로 게인의 의식세게가 O-1떠한 과징을 통呵 사최를

헤식하고 있는지 일'아 볼 필요가 9)다.224> 남한에서의 탈북자들은 어뇨 먼으로 뵤나 소외게

층, 은둔게충, 타지에층이다. 이들의 %·은 남한세게의 진먼목을 적니.라하게 보어7는 소중한

·경%이다. g한 시.람들은 기%%.리)코 납한 ·세계를 비.라볼 수 餓음에 1;5.히.어 틸.북자들은 남한

에의 켜웅 그 자체가 새로운 탄Ar이라箚

� 

맘하고 있을 정도로 매사가 놀림-v 충격A이다, 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2il) r히 비%$l·이各가들·의 주징·은 이러한 뻔을 징-조히.고 있다. 비빈.이론기,라 省.은 지.본Y의 일 귄릭졉
중게층에 데한 티-자적 3]장을· 강조히.는 학파로서, 헌상'희·파, 실존 의학파, 3L조주의, 헤체주의, 포스
트모 더니즙 y블 ty t'A'라하는 굉-14]위한 개님이다., 이돌은 집단시 통제논리에 익숙헤 있는 근대에 깅
%-위 요·리미 가 )l]인의 /W쵤·세게를 중시하고 이돌의 깅-s<으로부티 사최직 진신이 도骨唱 수도 있디
고 주정'한다. 이떠 

'l· 
y]·단기%이니. 싱·%세게의 닝·위도 /어지지 않은 싱‥趾 인위적으로 선정하이

'1재의 
]긴렁위暑 %:1씽히.게 헌.디.빈 너 . 븐질키인 RI· 내12)의 세계-趾 관힐.힘. 수 았各 깃이러.는 실

l %이다, lou;U]11111 H. Tumor, 
'

fhc Mn1다tIrc 야' Sociological Thcory (N,Y,:The Dorscy PrtriS,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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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하면 탈북자들은 마치 외계에서 온 개체가 인간의 행위를 해석하는 것처럼 남한 사회를

새로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에 더하여 탈북자들은 귀순자이건 그렇지 않건 남한사

회o]] 대한 기본적 긍정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 비毛 낱한사회의 모습은 통일이후 함께 공동

생활을 해야 할 북한거주 동포들의 인식보다 훨씬 더 남한인에 접근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 들의 눈에 남한사회가 거칠게, 야만적으로, 영악스럽게 인식된다면 남북의 수

렴적 접근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최근 발간된 귀순자 수기 모음집 
r
횐 것도 검다,225)를 보면, 귀순자들이 북한의 생활을 

"

기

억하기조차 싫은 악몽"으로 묘사해 놓은 대목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체로 그 기록

들은 북한생활의 집단주의적 실태를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다. 사실 귀순자들의 수기를 읽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감히 상상하

기조차 어렵다. 날로 증가하는 탈북자들이 대체로 국경을 이용하여 밀행을 감행하기 때문에

헐재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간에는 미묘한 감정적 대립이 생거, 의교문제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탈북자의 증가를 못내 기뻐하면서도 내심 불안을 금치 못하

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탈북자의 증가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때문이다. 탈북자가 증가한다는 젓은 북한체

제 내부의 동요가 심각하고, 민생고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함이 더해간다는 증

거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해내려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나름대로의 개혁,

개방을 자주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 대북 경수로 지원이나 쌀지원등은 국내

의 일부 거샌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

성을 승계한 김정일의 권력장악이 불분명해지고, 체제의 효울성마저 긍격히 저하된다면 조기

붕괴론은 힘을 얻게 된다. 독일 및 예멘의 통일과정을 지켜본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급작스러
q

운 붕괴가 결코 반가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붕괴직젼 도발가능한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 탈북자의 증가가 가져 올 남한사회 내부의 혼란때문이다. 탈북자들을 따뜻이 맞아주

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1992년 이후 귀순자들의 수효는 주택임대료,

정착보조금등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대체로 귀순자들을 보는

남한사회의 시선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불쌍한 나의 핏줄이 고생끝에 품에 돌아왔다는

감상 판단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장 귀순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면서

사상성을 의심한다. 귀순자들은 이렇듯 남한사회의 이중적 태도에 고민하면서, 생멸고에 시달

리고 있다. 중국, 태국, 베트남을 거쳐 한국에 귀순한 북한 벌목공 길형덕의 재월북사건各 바

라보는 국내외의 분석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귀순자들의 사상적 동요를 안정시키는 것이

225) 여만철 외, 
「흰 것도 검다4 (서울 다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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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1무라고 핀·단한다,

지-본주의 사최에 적응하기 위한 훈린은 제도 으로 실시되이야 한다. 그리나 제교육의 내

各과 방)A]各 정하기에 앞서 귀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스꿱트럼을 정화히 읽어내야 한

디-, 북힌·의 정치사상1(육은 대단히 조직적이11 치)破한 것으로 앙리져 있다, 체제에 대한 반

대의리이 지-리립·을 수 없을 정도로 접요하고 반복적인 정치사상교육을 거의 평셍동안 받아 F

귀순지.들이 딘·기간의 제교육에 순촤필 것이라31 보는 1광상은 무리이다.

본 연구는 통일을 위한 첫 단개로서 짐진적인 닙'북교%를 叫대시켜야 한다고 보고, 탈북 및
c /]순지.들이 정착하기 위히.여 사상지 동요를 . 윈선 안정시키야 한다는 가실로부터 출발한디..

귀순자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어서는, 북한에서 CI 돌이 믿'아效던 정치사싱·1·'t육의 내용과

방1&을 충분히 h의하여이· 한디·, 즉, 정치사싱·교육의 허외. 실을 떵확히 針히는 작%이 신행되

어야 한다. 북한 정치시·상교육의 부정지 축띤 昏 아니라, 긍정적 측면을 밝히는 직·업은 중요

하디·.

다음으로, 북한의 정치사상교육과 남한사최의 생촬상이 충돌하는 g면을 분석해 내야 한다.

시.최주의외. 자본주의 체제는 불과 기름처럼 긴'骨을 보이지만, 특히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이 집

요하고, 남한의 자본주의가 게발도상국 A-의 붇안정을 보이기 떼문에 귀순자들이 4는 심리

적 길·등은 더욱 骨 수 있다, 0러므로 남한에 적웅하기에 어떤 점이 불린한지, 이해하기 O-]려

운지, 보완이 필요한지 귀순자의 시리·에서 조망呵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미 푹.한 사최를

머리고. 남한을 했으미, 칙한의 체제에 대해 증오외- 비슷한 빈·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징

착을 제도촤시키지 못한다년 통일시데의 도레는 민디·31 하%다,

결론적F.로, 정치사상교육에 순화되어있는 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빚·아 7읍 수 키·

에 없는 심리직 길'동과, 통일 이후의 국민통7(을 위한 사상적 지표를 조심스%]게 제시헤 보러

한다, 남북'한 이느 한 꼭의 昏수통일이 막q]한 비용과 인밍을 담보로 한 깃이라번, 양쪽의 점

진적 ]촤와 수71은 가까 미래에 통일한국을 테동시긷 수正 있을 깃이기 떼旻이다.

본 <Y문은 이러한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칫쩨, 닙·북의 수럼을 위한 1·g·법昏적 대인·으로 정치,

경·제적 접근빙'l/]i다는 - il'(육분촤, 심리적 )]]-/방법을 택하t%1 북한 징치시상교육의 효과성을

논다려'한니-. 둘찌], t/]'북한이 Z·인 
'l· 
익사, 문촤이 진동은 가玆음에도 볼구하고, 헤1%-이후 지

속 l 체z]]고수各 징치사회촤끼· 어띤 내- - 을 兮심7로 상호 적대김·과 이질감合 발전시켜 兎·는

지 計힌디-. X쩨, 닌'->1 기(지·吾의 수기룰 비·팅·으로 I

f1힌· 체 의 적웅파정에서 어러운 짐괴.

쉬운 ·)]을 비교 분식헤 hA다. )쩨, 통일의 준비단711로서 남북한 주민의식 격차를 骨히고 상

5헌 공통접-위 도출헤내는메 탈->1자듭의 적응괴.징이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뵤고 필가지 정책직 .

제안吾 V출' 네리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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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북한 정치교육이념 분석

2.1.1 북한 정치교육의 이념적 배경

교육은 사회의 올바룀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내용을 후세에게 전하는 과정이다. 그러므旦

한 사회의 성격은 그 체제가 수호하는 교육의 이념을 살펴보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석, 사회의 변천 과정 및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교육 이념의 변천과정을 살펴보

는 것이 매우 요긴한 작업이 된다. 건전한 가치관 형성은 모든 사회가 중시하는 일이다. 올

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법이 동원될 수 있으나 교육 이념 그 자체

가 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 사회에서의 교육 이념은 그 사회의 정치 이념이요 경제

이념이기 때문이다, 그 사회가 원하는 인물, 바람직한 인간상, 성공적인 인생의 청사진이 교

육 이님인 젓이다.

북한의 교육 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주체 사상이다. 이러한 교육 이념은

정치적 노 헉 변경됨에 따라 그 양태를 닿리 하여 왔다. 수령의 교시로 모든 것이 전달되는

북한의 이념 체제는 국내외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대체로 용이하게 모든 이념을 변경시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북한 교육 이념의 생성과정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그 시기의 정치 사회적

요구를 읽을 수 있고 북한 전체의 교육이 사실상 정치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게된다,

2.l.1.1 1950-60년대 후반

북한의 교육 이념은 여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교육 이념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변증법

적 유물사관에 그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사관에 의하면 역사는 공산사회의 도래를 마

지막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의 발전 과정 중에 인간의 연식 및 이성은

물질의 존재 및 환경에 차선하는 것으로서, 일단 존재하는 물질의 모사 반영이 인식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환경적 요인이 생래적 요인에 앞서 인성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

각이 성립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간 심성은 생산 양식의 배분을 통해 규정된다고 본 마르

크스는 생산 양식의 새로운 배분 구조를 통하여 왜곡된 인간 심성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

였다. 226 ) 그러나 소련의 혁명지도자들은 실제 혁명을 이룩하여 생산 양식 배분 구조 즉 사회

경제적 구조를 변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 전반이 급격히 전환되지 않는다는 모순

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소수 혁명 毛위대의 발굴을 위해서나, 일반 대중들의 의식 전환을 위

해서 새로운 사회 건설에 필요한 새 인간형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둥장한 젓이다.

마로크스의 
"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격"은 소련의 혁명 지도자들이 계급 투쟁을 위한 
"

공산

226) Karl Marx , Writin gs o f Marx on Philosophy an d Society, Edited an d trans lated hy Lo yd D. Baston an d

Kurt H. Guddat (New York: Anchor Books , 1967) 참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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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교육 이념을 연구하는데 핵심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 주체 사

상이다. 김일성이 
"

주체"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 선동

일꾼들 앞에서 행한 
"

사상사엽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

여"라는 연설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처음으로 
"

주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우리의 선전사업은 많은 점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에 삐-져 있습니다, 모든 문제

에 項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체가 없는 것이 사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결함입니

다....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

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

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229)

"

주체"가 등장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다. 그 중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는 한

연구230)에 의하면, 당시 북한의 김일성은 내외로부터 궁지에 몰려 이를 돌파하려는 방책의 하

나로 주체를 내세우게 되었다고 본다. 전쟁실패로 인해 궁지에 몰린 김일성은 그 책임을 부

수상겸 남로당 수령이었던 박헌영에게 전가시켰다. 특히 1953년 소련 수상 스탈린의 사망은

김일성을 전폭 지원하던 세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기회를 틈 타 북한내의 연안파,

소련파, 그리고 잔재하던 남로당파들은 김일성에게 도전하려 하였다. 국외적으로는 김일성 통

치 이데올로기의 받침대 역할을 하던 스탈련주의가 흐루시초프에 의해 격하되어 부득이 대체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태동한 주체 사상은 1970년대를 정점으로 확립된다, 주체 사상의 지도원리는 흔히

4대 자주노선으로 불리우며(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섭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

참의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만물의 주얀이며 만사를 결정하는 인간중심른"이라고 요

약할 수 있다. 231) 주체 사상이 내포한 
"

사람 위주의 세계관"이 서구의 휴머니즘과는 상이한

것임은 분명하다. 주체 사상에서의 
"

사람"이란 특별히 한정된 의미를 갖는다. 
" 

사람"은 김일

성 이데올로기로 무장되고 그런 인간으로 개조되었을 때 만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김일성 수

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이른바 
"

주체의 수령관"을 가진 인간에의 개조가 
"

사람 위주"의 본

뜻이다. 이러한 교조는 
"

혁명적 인생관"의 본질이 수령에 대한 충성이며, 곧 주체 사상의 총

결론이라는 데서도 맥락을 찾을 수 있다. 흔히 생각하는 인생관의 문제가 일한적인 인간 생

229) 김일성, 
"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힁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렵할 데 대하여," 7주체사상에 대

하여4 (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79), 140-145쪽, 재인용, 양재인, 
"

주체사상의 발전과정," 극동문제

연구소 唱, 
(
주체사상,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14-15쪽,

230) 서대숙, 
(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4 (서울: 청계연구소, 12S9), 265-26S쪽.

231) 이강석, 
「
최근 북한」 (서울: 괄복원, 1994),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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쵤·의 기.치콴이나 
-x복, 
사림·, 우정, 죽음 등 

"

인간의 제"기· 아니고 징치적 딩-피.적 실친의 촨

권이라는 이다. 이기서 말하는 
"

헉빙적 언/WA"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232)

(l) 수렁에게 충성을 디·하는 관접

(2) 정치> AIr-2을 칩로 삼는 관점

(3) 
'헉띵에 
1바침을 헹]복으로 여기는 관71

(4) 조]단 잎·에 게인을 복종시키는 관%]

(S) 힉밍의 전도를 낙관하는 { 점

걸국 
"

시-람 위주의 세개관"은 사림·이 사싱· 의식이며 동시에 주체로서의 사랍이 되기 위헤

서는 수릴애 뎨한 충성+1을 가진 사싱' 의식의 소A-자가 되어야 한c)·는 것이다. 정치교우적
. 먼에서 이를 해셕해 보자뻔 칫깨, 이는 정치지도자의 교시와 51의 

"

혁멍진통", 즉, 과장된

개인 숭1])]적 헉밍 경력에 무한한 충성심各 기·질 香 아니리- 그 후계자에 대헤서도 
"

대哥 이이

성曾 /을" 13L하게 되는 것이다. 骨찌1, 사회역사의 기본원리로서 
" 

역사의 주체는 인121대

중"이리.고 주장함과 동시에 인t긴 대중은 
"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밤아야 한다"고 대중과 지도의

고리를 언게짓고 있다. 역설키으로 딩-파 수唱의 영도를 받는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l$지는 필언코 딩·파 수령이 억사의 주체라는 개인 숭배로 귀겯된다, 셋째, U 무엇보다도 사

상 개조외. 정치 lIt%-을 으 신시킵A로서 헹정 실무나 기술 경제의 낙후를 초레하게 되고 이는

니욱 V회.된 5상 교육으로 나아기-는 익·순谷의 인결고리를 형성히·게 된다, 주체 시.상의 정치

교A이님이 보펀지 교육 이넘으로 힝상촤 된 데IL적 에가 1976년 제정, 반포된 「조신 민주주

의 인민 공최.국 O-1린이 보육 云양법,이이, 그 내용중에는 
"

어린이 교양111은,,,모든 어린이들을

주제힝의 힉명적 새 인긴·으旦 키우1*1 이성들은 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1-M·하는 신

성한 사업을 싣헌.하며...온 사최를 혁밍화 노동게급촤하는 역사직 위업수宅에 이비.지한다u는

분구가 돌어있다. 233 )

어린이 Il-t육 및 교잉·各 국가외- 사회 헙동체들이 책3]진디·는 보장과 이린이들울 문화적, 과

히-격, 헉멍적으로 키- 기 위한 T71과 낭111j, 보육원파 교양원들의 위치와 임무, l-리고 보육

기관들 대한 지도기%(l·들의 입무외. 익管동을 $힘·히·고 있으나 사실싱· 이 보A· 교잉·의 핵심

이넘各 다음파 같온 김일성의 교시에서 니-티·난다. 234 >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32) 신인철, r북한 7-체질히' 인5L, (시合: 니·님'춥%l·시·, 1993), 40-41쪽,

233) 한a[교- 게반윈, C시.한가 중국의 Al,육 제도 비))/- 연구1 (서울1 한국]d육게발원], 19S8), 283쪽,

234 ) 김제 
'j., r 이린이 )It육· A'd잉· 경%]」) (핑양: 사회파학훌s·시., 1986), 5쪽, 재인.g-, 이/죽, 1"북한 사최의

체제꾀. 섕1唱·) (서合: ) l!l문사, l(·E3), 224-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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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상이 형성되고 지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헉린 시절에 을

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학교전 교육의 중심은 학

교 교육의 기초를 닦는 데 두어야 한다. 유치원들에서는 혁명사상교양과 도덕교양

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적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잘 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몸을 튼튼히 하는 데 깊은 판심을 돌러야 한다.

이러한 주체의 정치사상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첫째 충실성 교양을 앞세운다. 이는 
"

위대

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라 배우도록 교양하는" 과정으로서

그림책, 환등, 구연, 영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한다. 특히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만 2세 정도

가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장난감을 주면서 
"

아버지 핀수님 고압습니다", 
"

길일성
團

원수념 감사합니다"를 따라 반복하도록 시킨다, 김일성 사후 이 호칭은 
"

김정일 아버지 원수

님"으로 바뀌었다. 둘째는 계급성 교양으로서 미제와 일제, 지주와 자본가 등 헉명의 원수들

을 
"

끝飯이 미워하도록" 교양한다. 셋째는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

는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마땅히 청산해야 하는 것으로 전

체를 위하여 개인을 기꺼 희생하는 모범을 조기부터 보 도록 한다. 여기서 전체란 물론

사회주의 전체를 의미하여야 하나, 주체 사상의 교육 이념이 투영되고부터 사실상 전체라고

하는 것은 길일성 내지 그 일가족에 국한하는 개념으로 변환되었다, 네째는 노동교육이다.

노동은 삶의 곤원이며 바람직한 공산주의자가 되기 위한 품성교육이라고 본다. 근면하고 부

지런한 사람이 훌륭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억려서부터 가르친다. 이리한 조기교

육, 집뎐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

주체의 수령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어버이 김일성이 먹고,

자고, 입고, 노는 모든 편의를 베풀어 준 은인임을 끝없이 교육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서는 그의 지시 및 그 일가에 충성하여 그에 따라 죽고 살 수 있도록 가르毛다.

이어 1977년 9월 5일 노동당 중았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1-서주의 교육에 관

L학.sl 1:'가 채 였다. 서 하는 사 주 33 목 은 
"

사람들을 자주 과 창

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 테제를 가리켜 
"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구현한 주체의 교육
,

강령이며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교육에 참다운 길을 명시한

교육 강령", 또는 교육에 관한 리론, 실천적 문제에 과학적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이며 교육총

서"라고 챤양해 오고 있다,235) 또한 북한은 이 낳을 교육절로 명명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

교육 테제는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 제2장은 사

회주의 교육의 내용, 제3장은 사회주의 교육의 방범, 제4장은 사회주의 교육의 제도, 제5장은

교육기관의 염무斗 역할,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736 ) 우선 제 1장

團

235) 김병린, 
"

북한의 교육" 
「

민주통일론1, (서울[ 국토통일원, 1989) 229-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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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 사최주의 교육 윈리에 관한 내- - 은 이러하다. 고(A· 테제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는 모든 인

민을 
"

헉1:8화, 노동 게if촤, 공산주의촤"하이 공산주의씨 새 인간을 만 는데 있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하여 네 기-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칫1 교육에서 덩·성, 노동 게骨성을 구힌해야

한다( 骨 ,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세쩨, 교A-꽈 헉멍 싣천을 겯헙-하여야 한다; 네쩨,

사최주의 국가가 교육 사업合 첵임지고 조시, 진헹하여야 한다,

제2장의 사회주의 III-와 내용各 칫 , 정치사싱·교양, 둘쩨, 과학기술교A, 세쩨, 체육교육으로

3L성된다. 제3장의 사최주의 교육 방법은 다싯가지로 나뉜다. 첫케, 강압 1·g·법이 아닌 
"

께

A-치 주는 교수 빙'71"을 쓰라는 겻이다, 둘째, 이론과 실천, 교육과 노동을 결힌시켜 가르치

라는 깃이다. 세< 조적 및 사최 정치 촬동을 통하여 교육하라는 짓이다, 네째, 학교 교육과

사최 교육울 걸管시키라는 것이다, 디·섯 , 확고한 학교 교-W, 성인 교육을 벙행할 것이디..

사회주의 교육은 핑Arn 교육의 관짐에서 다부어 지야 하기 때문이다.

제4장은 사회주의 及육 제도의 과정과 
'

특성을 디.y고 있다. 전반적 의무제, 무료 교육, 일

하며 배우는 도, 학가의 어린이 보육 교양사업등을 인骨하고 있다. 5징·에서는 교육 기관

의 임무꾀- 역할, 교육 사업에 데한 지/L와 IR'빕의 네용음 담고 있다, 학교는 
"

사최주의 사최

서 헉밍촤의 본기지이머 문촤히밍의 거7 이디·, 학 It는 교수교양시-업을 통하이 사상헉명, 분

촤혁띵 수행에 이바지한다..,.교원은 후대돌을 
' 

1멍의 게승지.로 키우는 직업적 헉멍기.이다, 교

원들이 헉밍촤, 로동게骨촤되지 館'고서는 학셍들을 공신·주의자로 키合 수 飢다,.., 딩-조려은 학

교들의 사업을 일싱'관1으로 료헤징'악하고 교 >l'<잉:사업이 당의 요구와 힉띵의 리익에 맞·게 진

헹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37)

공산주의적 세 인간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본다. 특히 이 두개넘은 주체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미, 테제의 내- - 중 주목卷· 만한 데%은 이러하다. 정치사상교양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시.싱·교양 서 무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A%들을

주체사상'으로 든튼히 무징·시키는 젓이다. 주체사상은 1산주의히 인간이 가지얘 할 과학 이

미 
'힉멍직인 

세게관이다, W듭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징·하어야 헉띵과 건셜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주적이머 칭·조적인 헉멍인제로 될 수 있다, 사최주의 교육에서 학/%1돌을 주체사

상으로 무쟝시키는 데 선차적 주목을 돌리야 하머 어기에 모 것을 복종시키야 한다,232)

주체 사상에 E]러'힌· -%한 징치교육 이님의 A%성은 우.일 사상은 체게촤시진으로써 집단 이

h을 %]일성 인 및 그 기-A의 이b과 동일시하는 특성을 깃는다. 이는 사최7의 교육의 기

본 이h)인 
"

게인은 진제를 위하이, 전체는 개인읍 위하어"s}. 기본직으로 갈등힌.다. 어티. 시.최

團 團

團 된 s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36) A]헝친- 핀, ["북한의 교육J, (서合: 合·s-문회.사, lAO), J . 록 
"

사최7의 교육애 A%.한 테 
"

전문 /j.조,

237) 꾜·-2-린, 
"

교-H- 제도와 정1" [' l·[한게론., 최병 唱 (서合 을-H-문촤사, 1%O), 327-y)0쪽.

2[W) A)헝친· 편(1990), 4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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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국가권의 교육 이념은 계급 혁명적 성격을 띠나, 북한의 교육 이념은 특정 개인이나 집

단의 이념화를 꾀하고 있다. 결국 1970년대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적 특성을 강화하는 교육

이념과 유일 사상 체계를 접목시키려 하였으나 결국 사회주의의 일반 정치교육원리가 희생되

고 대신 주체 사상, 즉 유일 사상적 측면이 교육의 주를 이루게 되어 개인의 우상화를 기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l.l.3 1980년대

1980년대의 북한 정치교육 이념은 인간 개조 사업의 양상을 띤다. 이 인간 개조론도 초기

공산주의 운동 이념과 별 차이가 없다. 1984년 전국교육일군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

는 김정열의 서한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239)

사회발전을 다그치자면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을 다같이 밀고

나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간개조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교육은 바

로 사회발전에서 기본을 이루는 힘을 어 빨리 발전시켜야 할 중대한 혁명사업으로

됩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서 후대들을 옳게 교육 교양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합니다....

당의 령도 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 나가자면 교육사업에 힘을 쏟

아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교대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 문힌이 발표毛 이후 조선중兮연감에서는 김일성의 교시중심(저작선집)의 언급 뿐 아니라

매년 이 문헌을 인용하고 있으며, 1982년-84년간에 걸쳐 주체사상, 당건설, 경제 뿐 아니라 청

소년 활동, 예술, 교육, 군사 등 각 분야에서 긴요하게 인용하며, 이를 각 인민반과 직장, 학교

에서 학습하며 토론회 및 결의대회 등을 통해 천명함으로서 일상생활과 작업장에서까지 김정

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다. 240)

2.1.I.4 1990년대 이후

233) 김정일, 
「교육사려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4 (동경: 구월서방, 1984), 1쪽, 재인용, 이온죽, 

(

북한

사회의 체
.

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208쪽.

240) 이 문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언급은i 북한연구소, 
r북한총람1 (서울: 북한언구소, 1993), 745-7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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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교 이님온 미-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시작하어 소런과 중국의 모델을 영입하여

셍성되기 시직-하있다. 그러니. 국네외적 위기상쵱-을 극복하기 위한 빙-법으로 칭·안된 주체 사

상이 빌·진되면서 정지교A 이님은 그 양상을 달리 하기 시작하었다. 1970넌데 이후, 조기 A

우. 체제부터 주체·적 인긴·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 북한의 정치교육은 1980년 대이후 헌제까지

인간 개조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는 시.최주의적 교A 이넘과 주체 사싱'적 교·H 이% 을 졉%f

시킨 세로운 이념이라기 보다는 유일 채제 사상 및 게인 숭배 사상을 근간으로 한 북한 유일

의 체제 수호적 이노/이라 -趾 수 있戚다, 1992넌 12월 17일 20년만에 개 된 헌]% 제3조에서
"

조신빈주주의 인11{공촤5[은 사람중{]의 세계관이며 인민데중의 자주성을 실헌하기 위한 헉띵

사상인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으로 십·는다"고 하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완전히 삭제하였다,

241) l%3년부터 0심히.게 악화된 식량난으로 언펑世 쎌' 생산링찌 i88만톤에 그치게 되고, 촤

난, 에너지난, Al필품난이 보핀촤되었다, 만성촤핀 물지.부족은 게寺적 구분(헥심, 동요, 적대
a

게층)에 띠.른 싱1횔·싱·의 차를 뎌욱 뚜럿히·게 하였다. 고위충 인사들에게는 녁넉한 물자를 소

비省· 수 있게 함으로서 싱·대적인 우월의식을 깆·게 하였고, 하층 인빈들에게는 더욱 z-려해 진

·깅제/g팔을 감네시키기 위하어 주면통제를 깅'촤하고 사상교v을 엄격히 실시하는 동의 이중징

책을 피 니.갔다. 1990년대는 리시아와 중국으로 유학한 고위충 자제들까지도 불러들어 사상

제무장1·(육을 실시하는 등, 북한 정치사상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玆디-.242) O-러나 이와

는 딜·리, 잇따른 틸·북과 Is·밍이 발발하기나 식량을 구하러 나선 인민들에 대한 통제骨 사실싱·

거두어들이는 등의 사상적 이왼·현상이 y시에 관찰되고 있다.

<히 1994닌 7필 8월 새빅 2시 김일성이 사1·A'한 이후 키·리스마적 지도자가 없는 북한 내부

의 길속을 
-&t고히 히·기 위하여 주체 사상을 중십으로 더욱 강화된 정치교육이 보펀화 될 깃으

로 보인디-, 결론적으로, 북한의 정치교육은 주체 사상을 중셤으로 인긴-을 힉밍촤, 노동 계

3최.하여 김일성과 U 일가의 이빙 위업을 를 이어 수행할 인편을 겯러 내는 빙'향으로 진전

되어 兎·디., 그러나 최근의 북한 상·횡·은 깅·촤된 정치교육의 효과성이 과언 실立를 보이고 있

는기·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2.1.2 북한 징치교육의 이념직 득징

북한 징치교A의 득징적 구조룰 단%j적으로 밀'하기는 매- 어허다. 그 이우-는 - 한의 독특

한 정치 사최 구조가 51(육을 체제 수호적 수단으로 활· - 하이, 교A-의 이넘은 y 정치이녑이기

떼문이다. -l< 함에서는 기존의 어러 인3(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북한 교A 이넘의

특징을 추리 소개힌-디., 243)

m m a

d41) 북 1인-/소, 므 1.한7 L (서合: 북힌·인3(소, ]男3), 743쏙.

242) 김학준, 
i'

북한50<'1사,, (서 
· 1아舍핀·시·, IW5), 3E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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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마르크스-래닌주의 원리

1970년대 이후 주체 사상의 강화는 상대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약화를 불러왔다. 그

러나 아직도 북한의 정치교육속에는 상당 부분의 마르크스적 요소가 남아 있다. 특히 자본주

의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을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종하는 인간 교육, 즉 노예교육으로 규정한

다거나, 毛정한 교육적 가치란 인간을 계급 혁명의 주인공으로 개조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시각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가치있는 인간이 되려면 계급의식이 平철한 사회주의 계금 혁명

의 전위대로서 역사 발전의 역군으로 활동해야 하며, 이러한 인격은 정치 사상 교육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론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후 크루프스카야, 벨린스

키, 마카喉코, 우신스키, 최로고프등의 전문학자들에 의하여 완성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

이 요약될 수 있다, 244)

(1) 모든 어련이들에게 의무적이고 동둥한 무료 공공 교육을 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육권의

계금적 지배는 배격되어야 하고 사유의 학교 교육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마카렌코나

크루프스카야의 r국민교육과 민주주의,, 
r
집단주의와 교육학,, 그리고 레닌의 교육 정책

이 이러한 바탕에서 출발하고 있다,

(2) 이것은 
" 

이론과 실천의 결합 원척"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젓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생산

과정을 올바로 이해(교육)시켜서 육체노동과 정신 노동의 동등성, 이념(이론)과 실천(노

동)간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노동애의 육성을 학교 교육은 목표해야 한다.

(3) 교육은 전인적 연격의 함骨을 위하여 모든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본

주의 학교 사회에서도 논의되는 이른바 궂A敎育의 개념과 상통되는 요소이다.

(4) 집단주의적 교육 방법론에 근거한 협동과 협조 정신을 교육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에서는 개인주의적 이기심에서 상호 경쟁을 조장하나 사회주의 교

육 원리는 경쟁 대신에 협동 정신을 발양하는 전체적 평등에서 조화를 구한다,

이러한 교육의 정치적 이념은 박식민주의, 반제국주의, 애국주의 원칙으로 표현되었다. 특

히 1945년 말 해방이후 일제 식민시대 청산사업의 하나로 
"

국민학교"를 
" 

인민학교"로 改名하

고 북한주민의 민족적 긍지를 되찾기 위하여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젓으로 시작된 민족주의적

교육관은 현재까지도 신경질적인 외세 배척의 교육관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정치 사상 교육의

243 ) 그 중 대표적 연구로; 길동규, 
(

북한의 교육학1 (서울: 문맥사, 1990); 깁형찬 편, 
「북한의 교육1 (서

울: 을유문화사, 1990); 평촤문제안구소 편 
f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평화, 1992); 최명 편, 

「
북한개

론4 (서울; 을유문화사, 1990); 김종구, 
r북한의 정치 사상 교육1 (서울: 남북문제면구소, 1992)등이 있

다

244) 김동규, 
"

북한 교육학의 기본 원리," 김형찬 편, 
r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7990), 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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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성과도 밀접한 핀·런을 갖는다, 북한의 모든 교육은 吾 정치직 사상을 합양하는 교육이라

고 볼 수 있다. 착취사최와 칙·취계37, 제국주의 동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시커 이를 모두 대남

적개심과 언관시d다. 정치외- 무관한 지.인 게일의 교과서 내용도 정치피으로 응. . 管 만치 교

파서의 거의 모든 문장은 미사어구가 아니면 극도로 호전적인 용어로 표현되었다.

2,l.2,2 조기 교육파 게속 교육의 윈리

북한은 조기 교육을 확내 실시한으로써, 이련 나이%서부터 공산주의직 세 인긴 잉7성을 본

걱촤한다, 앞서 설떵한 
「

이린이 보욱· 교앙빕,에 의하6 대부분의 - 7아가 테어난 지 빠르1푄

30일부터는 딕·아소에서, 만 4세부터는 유치원에서 교-W되고 3)디-. 이 71은 조기%l] 김일성,김

정일 우상촤 학{(을 게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주 목직으로 한다. 북한에서 조기 교육이 중

시되는 것은 초기의 가치관 헝성시에 정치 사상의 7H]과 집단주의 정신의 함양을 시작하는

것이 매<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의 교육 심리학에서도 주징·되고 있는 바-로

서, 출Arn 후 4세에 지능의 50%가, 8세까지는 80%가 환징적 자극에 의하여 게발된다는 것이

디·,245) 흥미로운 점은 인간의 선천적 능럭을 가능한 한 省·리 발견,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

기 교육을 일시헤야 한다는 서구의 주장파 북한의 조기 교육 정첵이 똑갑은 기조를 갖고 있지

않디·는 테 있디·. 북한의 조기 교육은 앞서 
「
어린이보육교잉·법,의 인용문에서도 살퍼본 바오].

%1이 헉떵 사상' 교 양이 우선의 목리이고 어린이의 지적 교육은 부차 인 목리이다. 질데히

가치를 어릴 It11부터 기게적으로 반복 학습시키는 것이 /산주의 인간으로 개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젓이다. 이러한 계속교육, 반복교-·4은 출셍부터 축음에까지 게속피는 정치 시싱·

교육이 북한에시의 인간교유의 특성임을 말해 준다.

어린이 교육의 집단촤, 공骨촤는 O-)린이들의 정치 교양을 집중적으로 효율화시킬 수 있다는

장짐 외에도 이성의 1 동계급촤를 통한 노 력 동원의 효과도 살릴 수 있다. 가시. 노동으로부

터 이성들을 해방시키고 님'너가 펑둥하게 AA산 헌장애서 노동하게 한다는 사회주의의 일반 원

이 결국 이린이들의 조기 집단 양육 정책을 징착시臧다.

2.l,23 펑등주의의 원리

민주 정치의 양대 기둥인 자유와 일등은 오巷 기간 동안 정치학자들의 언31-과제였고, 또한

실제 징치 서 촤해와 길'동을 반복헤 온 넘이다. 이데各로기의 스펙見럼상 양 3단에 지.유

주의와 사최주의를 놓을 수 있다먼, 자유주의는 개게인의 자A-를 정치의 최고 가치로 심고, 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45) Mon-is L Bigge, LeilUlillg TI]COrius ibr TotIdICls (Ncw York Hill·per all d Row Publishcrs, 1982), PP,
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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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는 전체적인 평등을 궁극 인 가치로 삼는다. 사회주의 교육학은 인간의 선毛적인 소

질이나 재능의 편차를 가능한 인정하지 僧으러 하고, 환경에 의한 계발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각자 평등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01떤 조건아래 놓여지는가에 따라 그 개인 및 사회

의 성향이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평둥주의적 교육관은 2960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개인차를 인정하는 관점으로 변화되

었다. 그 중 개인의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깊은 관심을 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교육 제도면에서도 천재교육에 비상한 관심을 두게 된다. 각종의 특수 학교(음

악, 무용, 외국어, 조형, 체육)가 새로 생겨나 개인차에 따른 집중 지도롤 실시하고 있다.246)

2.1.2.4 집단주의 교육의 원리
I

집단주의는 개개인의 사적 경쟁이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모든 재화를

국가가 소유하고, 생산 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재화 배분의 정당성을 기한다는 이론이다, 특

히 교육적 측면에서의 집단주의는 일찌기 크루프스카야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 는 집단주의가

얼마나 교육적 효과면에서 자본주의적 자유 방임주의 교육 방법보다 우월한가를 예시하였다.

마카렌코도 집단주의의 효과성을 널리 선전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여섯가지 집단주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247)

(l) 목표달성을 위한 성취욕구의 증진에는 집단과 집단 간의 상호 경쟁 부여가 효율적이다.

(2) 개개인의 행동은 집단의 목표에 01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평가된다.

(3) 상벌 문제도 집단적인 단위로 부여되어야 한다.

(4) 사회 통제로서의 인정(상)과 비판(벌)은 공개적으로 행해야 한다,

(5) 집단의 조직과 졀서 강화로서 자기 비판 제도를 이용한다,

(6) 집단의 원리는 조기 교육일수록 효과적이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집단주의 교육방법을 채택하여 유치巷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집단적 자

아 비판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치 사상 교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학교내의 정치 조직들은 거의 정기적으로 상호 비판과 자아 비판 시간, 이념 학습, 조직 규범

에 대한 강의 시간을 갖는다, 조직을 통한 교육은 인내력, 지구력, 그리고 자발심을 고취, 함

양한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 중심의 사고와 행동이 전허 보장되지 않는 북한의 생활은 오히

려 집단적 통제속에서 안정을 얻을 만큼 철저히 타율화되어 있다.

246) 김형찬 편, 
「
북한의 교육4 (서울: 을유문화사, 1990), 53쪽.

247) 위의 책, 3t-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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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2.5 증7 사상 교-%의 윈리

북한 정치교육 이닙의 특징 중 가징· 두드러진 것이 중오 교육이디-. 체제 J체骨 통하어 데

상을 극단적으로 骨오 하도록 교우하는 이닙적 특성을 이헤하기는 매우 어렵디.. 심리힉-에서의

반동힝싱(rcactive formatioll)-F 한 극단의 K]·정을 다른 극단의 수단을 사용하여 표헌히.는 린식으

로 설밍힌·디-. 모든 사曾에게 이러한 성향各 짐-재해 있는 젓이지만, 두드러진 애정 길빕이나 극

단키으로 소외되는 인/W 겅험이 축적되어 니.타나·는 반사회적 성힝·의 하나로 본디.. 특히 헌대

인의 )A省· 잉:식은, 프로이트가 고칠·한 바와 긷·이, 이느 하나의 대상을 한 없이 시.링·하먼 할%· -

반드시 다른 어떤 대상을 CI만骨 미워해야 한다는 에증심리의 이중 구조를 깆·게 한다, 이리한

심리학적 이해를 바딩'으로 한c]·면 북한의 중- - 교육의 싣체는 오히리 쉽게 님'히 핼 수 있다.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이 吾 못 가진 자에 대한 인민(사랑)으로, 권럭자에 데한 복수십이 소

외계층에 대한 동정(친밀김·)t로 나티·니·게.된다, 북한에 있어서 구체적 중오의 대싱-은 지주, 미

제히·주의, 일본 군국주의, 남조선 리뢰등이디·. 이리한 증오는 북한의 어떠한 문서에서도 수]게

찾아各 수 앴다. 
「

사회주의 교육에 괸·한 테제,인·의 다음과 같은 내各을 애로 듈 수 있다,

특히 힉)A의 원쑤吾各 미워하도복 11<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헉밍의 원7들을 미워

하지 않는 시곡1'F 히을 반대하여 건걸히 싸울 수 없으미 침·다운 힉멍가로 될 수 임

다. Y셍돌을 제핵 의외- 지주, 자본가 게급合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키 들이

계骨적 우1쑤들과 칙'毛제도를 빈·데하여 길9히 투4하도록 하여에 한다,

또 어떤. S-치원 원장의 헌장JI(육 1보고에서 띰검된 내- · 을 소개헤 본다. 246)

그돌은 수난의 시질에 4은 한미니의 이야기를 듭으면서 지주란 어떤 A인가를 더욱

똑$히 일'게 되었다. - 3는 어린이晋이 지주A·들에 대한 Ar동한 표상을 가진데 기

� 

2히-여 j-·趾에계 지주S-들에 대한 종오십을 더-A 불러 원으켜 주기 위하여 운동돌이
「

지 s 때리기,를 조직하었다. 이 놀이를 하기 위하어 준비품으로서 지주6을 힝

상한 그 ]을 나무;l·에 붙여 놓있·다. L% 놀이실에 들어서던 -(리0 낌·x· 랐디..

어린이들은 5이도 진햄히-기 진애 지주놈은 나啓놓이라고 히.면서 그 준비-計읍 산산

이 찢이버兎딘 것이디-..,, - (리<< 이릭듯 o]d이들의 니.이吟 심리적 성에 맞 게]1

)l(잉:사엄음 젼'헴함으로쪄 지주놉에 l<11한 IL상이 없는 그들에게 지주란 %1띤 높인가

를 1%똑히 인여시키[J 그 블 증오하며 게합적 fl쑤暑 빈·대하어 끈까지 싸우IL록 奇兮

團

. . . . 뷰 團 團 團 團
團 團 團

. 團

248 ) IV-%·1신7사, i'위대한 ]i/,픽테제롤 괸·철히·는 1에서a, (성3: 학우서빙·, fr79), 53년, 제인-9-, 이-F죽

(IE3), 226쪽.



히 교양하고 있다, .

교과서의 내용도 적개심을 불태워야 하는 경우에 어떠한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

세히 나열하 있으며, 五과의 내용 국어, 사. 영01, 산수등 다얍하 0떤 旦과를 배

도 증오의 표헌이 일상화된 문헌을 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증오 교육의 부작용은 인성

의 타락에서 찾을 수 있을 凍이다. 극단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교육은 인간의 창조

적 비판의식을 마비시老다. 그 결과 스 로 주관에 따라 결정하고 그 귀결에 책임을 지는 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으로 대상을 미워하도록 하는 교육은

인간의 사디즘적 성격을 자극하여 동물적 감성을 표츨하는 하나의 출구로 이용하게 한다, 지

극한 사랑과 극도의 혐오를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시 학습하면 극탄의 이중적 성격이 일반

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결국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의식도 잃게 되고 심지어, 그러한 판단

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다만 타율적인 반응만을 보이는 인간성 말살의 비극이 증오 교육이

다.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귀순한 한 인사의 회고에 의하면, 증오 교육의 대상이 외부에서 내

부로 돌려 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되는 듯 하다. 249 ) 
'

내가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잡혀 갔을 때의 일이다. 내 동생이 잘난 형 때문에 고초

를 겪었다. 같은 반 애들이 내 동생과 같이 공부하지 않겠다머 달려들어 구타한 것

이다. 머리칼도 잡아 뜯어 동생은 정신을 잃었는데 동생을 구타한 애들이 오히려

청찬을 받아 어머니는 혼자 울기만 했다고 한다.

2.1.2.6 이론과 실毛 결합의 원리

조선 유교 사상의 황배주의(息拜主 勤는 일제 강점하의 독립운동당시 사회주의와 이념노선

상 갈등을 보였다. 유가의 탁상공론을 이조 패망의 절대적 원인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시대

적 격류를 헤아리지 못하고 쇄국 일변도로 내닿은 유교적 정치 사상은 사회주의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교육학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매우 중시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은 생산 현장에서 쓸모있게 응용되어야 한다는 이 毛리는 대단히 실용적인

측면을 갖는다. 이론적 공부만을 중시하면 
"

머저리 인테리"로 격하된다는 북한의 우려는 사

실상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학습 원칙에 따라, 조기 교육을 실시할 때부

터 공장 견학, 현장 실습, 농장 생활, 노동 학습등을 실시하여 학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교육

을 실시하려 한다. 문제는 학습과 실천의 병행원리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실친을 강

團

249) 안혁, 
"

돈은 q 주갔소앤 한성호 편 P초상집이라해서 초상화 그리는 줄 알았더니) (서울: 다나,

1994)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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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나머지 학셍들의 노동력合 무상으로 동원한다는 심에 있다. 결국 주와 종이 뒤벼.뀌어

V생산 호1장에서 7}-깐 쉬는 사이 배.으는 
"

A]참'이·습", 또는 논밥에서 일하디·가 짐· l· 톰올 내 h

7렁에서 학습하논 
"

Altl학舍빕"동이 A기난 것이다.

시베리아 벌목징· 및 수용소 실테를 고발하는 귀순자들의 증언을 침·고히1 보먼, 수경-소 내의

인민학))(, 고등중힉·교의 학습상핀·온 더.p 일악한 듯이 보인다. 250)

아꿉살 때 51 곳예 갔으니 인민학교, 고등중학교를 그곳에서 디·녔다. 그리나 발이

힉·교지 L-l.긴 학교기· 아니다. 교원들 자체가 모두 보위부 요진들이고 교장은 중좌이

고 Y1총을 차고 다닌다. 배우는 것은 김윈성힉멍익사, 당정책 수용내에서 필요한 농

사기빔, 긴·단한 기게조적· 동이다. 학셍들은 오후에 강제노동을 헤야 한다.

CI러나 북한은 이외. 긴·은 7i(·추을 통하이 노동을 친밀히 c]기고, 딤-욕을 似애머, 조국을 사

링·하는 마음을 가晋 수 있다고 본다. 핑양에서 출毛·된 한 해설지에 의하먼, 생산실습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 실솝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똑똑히 인식하고, 둘 , 학교에서

tIl]운 이론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叫헤이· 하머, 세쩨, 노동 게급의 힉멍 정신을 직극 따라

배지 
'학/W들이 
사싱·적 수양파 혁명적 단린을 헤야 하머, 네째, 셍1산 실습 기간에 학)W들 속에

서 학과 학습을 강촤하도록 하고, 미·지막으로 실습 
-o-율을 자긱'적으로 지키도록 지도해야 한

다고 
' 

히고 있다. 251)

2.l.2.7 혁녕 전통 교앙의 우1리

힉멍 v·1통의 71리는 일제 깅·침하의 독립운동딩'시 Ad일성이 벌었다고 주징·하는 힝·일 무장

平 운骨의 진통을 이어반아 7체 사상을 바탕으로 한 힉밍을 완성하자는 내-뷔이디-, 당시

나라 잃은 설움을 가지고 한데 모인 무징· 유격데윈들은 지휘 통솔하여 끝끝네 민족의 헤방을

이푸%71 넨 지15자 딘일성의 진투겅럭및 일화를 憎임似이 소 하여 전투 의식을 고양하고자 하

는 것이다, 특히 1958년 11월 20일에 -%한의 시.군 딩· 위원최 선동일들을 위한 강습에서 실시

한 언신인 
"

공신·주의 교양에 대하이"에시 다읍의 어섯가지로 섣명하고 있다. 252)

(i) 자본주의에 비하이 사회7의외. 공산주의기- 7-省하다는 사상을 가르치는 짓,

m

m m

750 ) 
"

특번 독제 졍· 3L% 인민曾 이렇게 실·디오," 
['

복한1 (1992닌 12월) 66쪽,

251) 리엉IF, i' 2- H시.R]얘 대M 딩·의 방침헤신」 (핑임:, 1선로동딩舍핀·시., 1965), 172-176%, 제민-i, 김헝

谷 W(lAD) d7-l% 쪽.

252) 3]힝친·, 
r
석%f의 Y체교-A시-상·A (서울: 

'힌·벡시-, 
1男}0), 213-233쪽,



225

(2) 새 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 것은 멸망한다는 사칭을 가르치는 젓. .

(3) 사회의 공산주의적 개조에서 커다란 장애로 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반대하는 사상

을 가르치는 項.

(4)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가르치는 것.

(5) 사람들에게 노동을 사랑하는 사상을 가르치는 것.

(6) 근로자들이 계속 혁명의 사상으로 문장되어서 계속 혁신하는 혁명적 사상을 소유하게

가르치는 것.

이러한 혁명 전통 사상은 후일 
「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로 발전하여 더욱 공고히 되었

다.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이러한 혁명 전통 사상의 정치 이테올로기를 숭앙, 발전시켜

왔다. 변증법의 부정의 부정의 범칙을 십분 활용하여, 구체제의 타락을 비판하고 체제 모순을

개선하는 최선의 길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주체 사상을 전투적, 혁명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있다고 교육시켜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전쟁 및 혁명의 직접 당사자들이 스

러져 가고 혁명이후 세대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자 이러한 혁명 전통 교육은 더욱 강화되었다,

직접적으로 적들의 만행을 겪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혁명성을 진작시켜야

할 필요가 증대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북한의 역사는 거의 모두 일제 강점하의 혁명

전투사를 중심으로 개작되었고 길일성 개인의 혁명 유격대 활동 일화가 주된 교과 내용을 점

할 정도로 북한 교육의 대부분은 혁명 전통 교양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2.l,2.8 주체 사상 교양의 원리

"

주체"라는 어휘가 처음으로 북한 문헌에 등장한 것은 1955년 12월이지만, 주체 사상이 독

자적 통치 철학으로 발전되어 완성된 것은 1970년대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 사상이 1930년대 힝일 운동때부터 이미 완성되었던 것으로 항일 운동사를 개작하였

다,253) 현재 북한의 통치 철학은 모두 주쳬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교육의 이념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체 사상과 교육을 연결시키는 김일성의 연설을 인용해 보도록 한다. 254 )

교육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모든 교육사업이 철저하게 우리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교수교양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

253) 북한은 1926년 김알성이 14세때에 
'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새로운 주체형의 당창건을

이룩했다고 주장했다고 있다. 최완규, 
r

북한은 어디로」 (서울! 경남대출판부, 1996), 4장 및 강신창 %l,
P북한학개론, (서울: 법문사, 1995) 1장 참조.

254) 김일성, 
r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4, 206면, 재인용, 김형찬 편 (1990), 5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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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및'게 진M되도록 과정안과 교수요깅을 작성하미 교고}·서와 교재들도 우리 당의 정

첵에 의거叫어 편짙히·머 과힉연5L시.업도 -(리 당의 정3]적%구를 괸칠히.는 방힝·에서

진'Y히1야 합니다. 교원들 속에서 딩·정책을 자로 하여 교수내용과 교수빙·%을 게선

하기 위한 시.싱·투젱을 힘있게 省림으旦써 교수시·업이 정치시-싱'$]으로 로동게급적 11

이 平魂한뿐아니라 과학기술적내성에서 당의 정체적요구가 정확히 괸·철되도록 하이

이· 하凍습니다,

주체 사상을 교육에 적-7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c]., 인간의 지.

주셩파 칭·의성을 한낏 발양시키는 한펀, 모든 교육 사입에 철지하게 당의 정첵적 요구를 빈·영

시키기는 어러운 일이디-. 그 뿐 아q라 교육 괴·징안과 교수 요강 및 교파서외- 모든 교재들도

역시 딩·의 정첵에 의거, 편%]히·라는 요구는 사실상 어떠한 교육학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일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상 투 및 게급 힉밍의 모대를 이루는 마르크스 이론의 유
-趾 사 l·이 기저로 삼고 있는 싱·부구조외. 하부구조사이의 길'둥을 사상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은

체 세로운 통치 이넘인 주체 사상의 
"

시곡1·위주"를 주장한디-띤, 마르크스 이론과 주체 사상과

의 괸·계는 )Ii 헤 지]] 것이디.

2.2 북한 정치교육의 체제수호효과

-11한의 공식적 정치교육이념의 1신친겅로는 1960닌대의 공산주의 V덕교잉:교육-]S70닌대의

시.람위주의 주체교육-IS80넌대의 인간개조이론-80닌후)끄· 90년대의 사최졍치적 생tg체론으로

요익% 수 있다. 이러한 d친과정을 111라 1身긴되는 이넘적 특징은 대체로 마르크.스-레노1주의,

조기])<육-게%3i(육의 윈리, 접단주의 교육의 윈리, 증오사싱· 교육의 원리, 노동 신성촤를 통한
5

이朴-실친 겯합의 원리, 헉띵적 수렁관을 강조히·는 혁멍전통교양의 우1리, 자주성 일 창의성에

R]격·한 주 시.싱·교육의 윈리동이다,

이러한 Al)원리의 표1천적 가치는 3·정적이미 보띤적이다. 그骨 서도 주]단주의, 노동의 신

성최., 자주 및 칭·의성 강조동은 정치사최촤의 헥십요%-으로서, 북한 뿐 아니라 다론 사최주의

국가 더 나아가 자닐주의 국가의 정치사회촤괴.정에서도 1분견된다. 특히 인긴·의 본질적 특성

인 자주성파 ·칭-의싱을 사회적 속성파 인짐시킴으로서 진단주의적 덕목을 1-양시키는 사회화과

징은 개인과 국가의 상권-A[l-개를 57·정히·는데 중요한 1·<TI- - 제공해준다,

개인을 위하이 국가가 기능하는지, 핵·기.를 위하이 개언이 봉사하는 깃인지, 상호 뎨y-], 간등

하]<- 개넘인지, 일윈적이고 분리불가한 게5>1언지,,.등등에 내한 정치절학적 판단이 시.최회.의 과

정을 3치 개인들에게 내민화퍼이 %-다, 5 [가외. 인의 관계를 선정한다는 깃은 s (가.의 구싱원,

A, 지 개인이 힝1드-하는 71리를 v-l$하고 인긴·의 가지에 데한 기%A 판단을 수림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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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 구성원이 어떤 자격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권리를 향유하는가에 대한 인식, 즉, 인

권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국가사회의 정치이념 및 법 제도적 구상이 마련되는 것이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능력으로 자연 자원을 이용하여 문명을 발전시키고 각종

사회제도를 생성시켰다. 그 능력은 때로 지나치게 뛰어나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 스스로를

통제하며 억압하기까지 하는 기구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이

다.)55) 국가기원론을 펼친 정치학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근대 시민사회의 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 주류는 계몽주의 학파이다. 특히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천부

적인 省리를 누린다는 가정으로부터 도출되어지는 가기윈론은 좌우 양 이데올로기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모든 이념적 근원과 분파를 명쾌히 진단하지 않고라도 공산주의의 궁극적 목적이 인본주의

실헌에 있음은 녈리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정치교육내용중 인간중심주의관을 표명하는 주체사

상운 사람의 지위(세계의 주인, 자기운명의 주인)와 역할(세계 개조와 자기 운명의 개척)을 규

정하고 인간이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시켜 이상사회를 설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상사회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각 이념간 차이가 이

상사회 자체의 차이보다 더욱 커, 이제껏 이념적 논쟁의 대주류를 이루어왔다, 공산주의 이념

가운데 첨예한 논란의 대칭이 되는 것은 완벽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상사회에 도달하기

전 역사적 단계로서의 전체주의적 통제이다. 
'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단지 국가의 소멸을 위

한 예비 단계이며,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사회의 계급구조를 파괴하고 폭력의 사용을 불필요하

게 하며, 생산은 권국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진정한 공산

주의 체제는 참된 평등뿐 아니라 보다 더 개방되고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이며, 결국 국가간의 전쟁은 우의에 넘치고 평등한 국제사회에 그 자리를 내 주게 될 것이라

고 하는 시각은 공산주의의 여러 분파들이 가진 보편적 공통점으로서 북한만이 보유하고 있는

시각은 아니다.256)

이처.럼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가치와는 달리 북한정치교육은 체제수호

만을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레가 증오사상 교육의 원리이다. 증오사상은

외부에 적을 설정骨으로서 내부 단결력을 강화한다든지, 투쟁 목표를 세움으로써 내부갈 등

25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특성을 명쾌히 밝혀주는 정의가 일원적으로 합의된 바 였다. 대체로 서

양에서는 자연상태에서 사회가 발생하여 국가형태를 띠었다는 학설이 주류를 이루고, 동양에서는 천

부적 통치권의 제도화가 국가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레이다. 한국에서도 국가론에 관한 논

의는 매우 활발하나, 방법론격 시각차들간의 공통된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로는, 강민 
"

한국의 국가역할과 국가기구," 한국정치학회 1988년 연례학술발표논문 및 
"

한국국가

이론의 재조명," 
(
한국정치학회보, (23집 2호, f989), 7-26면 참조,

256) llo y C. Macridis , COIl{emporary Political Ideolo$s (Boston: Uttle , Browtl . & Company, 2983),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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뜩 헤소하는, 이른바 잉·가적 감정을 배양하게 한디·, 양기·% 감정이란 판탄기준을 이윈촤함으

로써 내부모순을 헤소하는 초]리학적 헌상이다. 중앙빙'송, 평양방송, 로동신문등 북한의 여론

매체의 t조는 에외없이 체제내부에 문제가 암/{g한 원인응 외부로 돌리고 있다. 물자의 부족

% 섕1활고가 발셍한 원인은 게 경제정첵의 실페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략야斗에 및·서고 미

제의 식민통치011 힐벗고 僧주리는 남조선을 해빙'하기 위한 준비와 내핍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 사레가 CI>이다.

수링을 뇌수로 하교 당을 수링과 인밌읗 칠합시키는 혈관으로, 그리고 엉원한 셍띵체로서의

인민대중을 삼위틸체로 하는 사회정치적 A%명체론은 징치시.상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신님에 가

낍·다, 이는 비판과 질문을 거부하머 오로지 복종과 순웅만을 요구하여 걸국 껴단주의 자체의

사상적 근거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인권을 1살살하는 빙편으로 활용된다.

북한정치교육은 정치사최회.의 기능과 체제수호의 양면적 기능을 깆·는다, 사최전체의 도덕
된

적 가치를 합양하고 구성원들의 지.주적 칭·의력各 제고한다는 측번에서 북한의 정치교육은 순

기능직 억할을 한다. 그러니· 구성원들이 잡단에 직응하여 개인과 사최간의 균헝적 발진을 도

모한다기 보다는 중오십을 불러일으지 시.최정치적 A밍체 귀의하는 둥 종교적 신념에 가까

울 정도見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체제수호적 측1진, 즉 김일성 가게의 통치구1을 수호하는 기농

만을 한 뿐이다.

90넌데이후의 탈북자 증기·힌상에서도 보어지듯, 북한 정치교육의 체제수호 기능은 제데로

작동하지 못히·고 있다. 앞서 님"힌1][대로,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깅제난 協 잇단

수헤로 인한 생촬의 궁켭이 꽉한 체제붕괴의 내부적 요인이리·고 한다먼, 이와 디불어 게충벌

겅 직 불펑동과 엄A하고 배티·적인 징치사상교육은 체제를 혐오하게 하는 부정적 기능을 한

디·. 그리나 체제이틸'이라는 걸단을 내린 탈북자들도 조기교육의 원리에 따라 평섕1동인· 믿·아

F 정치3d%·의 잉향 때문에 쉽사리 다른 사최에 적응하기는 어럽다고 보이진디-. 다음 절에서

는 납북체제긴·의 장동요인을 분석하이 북한에서 위와 같은 정치사상교육을 1알은 탈북자들이

이러한 체제간둥요인을 여하히 인지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바

. I 남북한 제제갈등의 근원과 니용

징치체제의 건깅·함은 여러 기·지 닝·키으로 ·8-지될 수 있지만, 영양분을 섭취하고 노페물을

배설하여 항상성(houneoslasis)을 확보하L 깃이 기·징· 중요하다. 마시 하나의 유기체처럽 순환

과징을 갖는 정치체제는 게속적인 재충전이 필수요긴이다, 이렇旻 체제의 유지및 존속을 위

한 노 릭의 일체를 정치사회화라 한다면 그 결과 A-지되는 긴강한 체체의 성격을 정치분촤라

할 수 있다, 정치문촤와 정치시·최촤는 밀접한 판계에 있으며 한 사회 구성원이 그 사최에 데

하어 가지고 있는 네먼적 데도, 가치, 희망 둥을 좀 더 역동 으로 표출하이 외힝적 동짇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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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

남북이 통합하기 위한 우선 단계는 체제나 제도의 정비라기 보다는 문화나 가치정향의 동
(

질성 확보이다. 여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似다.

그러나 적어도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0떤 사고의 틀 속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행

동을 보이는지는 추측가능하여야 하며 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이 수용과 이해보다 적어야만

사회의 통합력이 있다고 보겠다. 남북은 상이한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국가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문화를 재생산하기 위한 정치사회화과정도 나름대로 유지, 발전시켜 왔다. 적

어도 통일한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섬리적 격차를 극복하거나, 적어도 수렴

하여 제제가 갈라지기 이전으로 또는 양 체제의 장점을 모두 가진 제3의 유형으로 나아가자는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양 체제가 중요시하는 정치사회화의 내용을

대별해 보기로 한다.

311 정통성 논쟁-항일유격대와 한국전쟁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남북한의 정치체제가 형성되어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재
i

교육된 배경을 이해할 펼요가 있다. 북한사회는 체제의 독자성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대체로

전체주의 모델의 이론적 틀 속에 담는데 커다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전체주의

체제모형을 이론적으로 밝힌 학자는 기든스인데, 그는 다음의 네가지 특징을 통해 전체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극도로 집중된 감시와 감독 둘째, 체제전체를 통괄하는 도덕주의 셋째,

테러 넷째, 광범위한 대중지지의 확산을 통한 지도자의 신격화등이다·257) 사실상 기든스의 이
J

러한 모형은 전체주의라고 명명된 국가들의 유형화에 한정되어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에 잘 알려진 커명스 등의 진보성향의 학자들은 남한도 역시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01, 정부주

도적 발전전략이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군부 엘리트계층의 비대화를 낳았다고

진단하고 있다.258)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동질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학

자들도 동일한 가운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정도로 북한은 독특한 정치적 유형을 발전

시켜 受다. 그 중에서도 북한을 여타 전체주의 국가와 구별시켜 주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체

제 정통성을 항일 유격대 활동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계속적으로 재생산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

다. 항일 유격대 활동은 북한의 건국 신화요, 동화의 산실이며, 역사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은 조선인민군을 공식 창건한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이 항일 빨치산부대의 전통을

257) Anthony Giddetls, The Nation-State an d Violence (Berkeley: University o f California Press, 1985), pp.

303-305,

258) Bruce Cummin gs,
"World 

System an d Authoritarfan Regimes in Korea," The Political Econom y o 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me)l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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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힌· 군대임을 빔'히머 다읍과 같이 Id'하고 9)다.259)

우리 인민군대가 가지는 T 하나의 특성은 이 군 가 괴.거 일제의 가혹한 탄31밑에

서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이 항원)>L징·투%에 모든 것을 바치 온 조선의 진졍한

애국자든을 골간으로 하어 창긴되었디.는데 있(니다.

. . . . 우리 인민군대는 민주조신의 정3-군대로서 비록 오늘 칭-건되기는 히.지민·은 실지로

는 오렌 릭사려 平리吾 가진 군대이미 힝·일유1]투毛의 힉명진통외. 고귀한 투쟁겅힘

과 분굴의 애국정신을 졔슝한 영광스리운 군1귀입니다.

김알성이 창·긴한 항월7·격대는 
" 

적극적인 군시·쵤·동과 대오의 획·데깅·최.를 위한 투 , 2일무

장平쟁)의 대중적 기빈·의 깅-촤, 반일부대와의 공동진선힝성등 투쟁을 통하여 합속히 징·성강화
된

되있으며 이에따라 군시·조관1 체게를 개毛하는 깃이 필요하게 되어" 1934년 3월 조신인민헉떵

군으로 핀성하게 되었디-는 젓이디·, 북한의 주장에 의하변 조선인민헉멍군의 M성으로 항일무

징·두1의 )t위와 ·v-모가 급속히 획·대되있고 띠·리·서 그만크 일제침략자들에게 召. 타격읕 주었

다. 그리고 힝·일%L징-두 파 데중平 을 디욱 밀접히 걸힘·시키01 대중운동을 잉·양시키는데도

y. 의의를 가지게 시었다. 특히 조신인민'이11군이 2성됨으로써 군내의 2사간부듭을 더욱

세 1시키고 0런시필 수 있있고 그 결과 헤1'·M$ 조J[에서 창긴할 정규군의 기초틀 더( . 고

하게 쌓'各 수 있있다260)는 것이다,

남한 억시 정치적 딤·곤의 으뜹은 항상 한5[전 이었다. 반공파 省공, 그리5'( 승공으로 이

이지는 정지이 은 남한 주민돈의 일체깁·을 고취시켰고, 깅럭한 국기.중십주의를 태동시겼디-.

한국전 이 骨전되지 않合 체 분딘상데를 유지하면서 님-한 주민들의 데북한 인식은 凰죽해질

대로 Sl[죽헤 鬼고, 진),L적 성항을 各인하지 않는 보수적 징치문촤를 지니게 되었다. 북한의

동내를 적절히 활용하어 정치직 이익을 쳉긴다는 최의차 의심이 항상 2리를 骨었으나, 번빈

히 북한의 남침위힙에 기여 남한의 진보 내지 중도파 인사들은 개인$] 희/g을 치러야 兎다,

님'북한의 정치이님대긷은 정통성 허·보를 위한 경毛이 )다. 종진되지 않은 상테에서 제한선

거를 릴시하고 힌1 을 제징한 닙-한과 힌·반도7)체의 총선거를 고집하며 소비에g 체제로 휴진

읍 및·은 식·힌·은 당시의 싱·쵱·과 분서를 자신의 이익에 건맞도록 헤석하띠 서로를 징통성 임는

괴괴정부라고 비난해 왔디·. 한5(·전생의 원인과 과징을 총체적으로 분석헤 보번 힌 시짐의 닙·
-A'한 체제- 월 X의는 한可전A에 깊이 平리내리v 었음을 일· 수 있다,261) 아직도 남북한 싱.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E ) 
P로W신E3, 2윌 8 1자 사일 및 4 1 2581 사 , 제인-S-, 최왼.-a., t'-%f힌.은 이디%, (시合[ 징남데출%1
-부,, 1996 ), 119쏙

260) 
C

정치사전) (평양! 사최파학各펀-사, ly73), 1935-6꼭, 제인%, 최완7·, 위의 책, 12]쪽,

261) 김학준, 
t'
한국조1 . , (서合[ ))]·엉사, 1彌9)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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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의 적대감과 이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1980년대 이후 남한의 체제우월성은

남한인들의 의식속에 깊이 뿌리내린 듯 하다. 이른바 주사파 파동을 겪으면서도 자유주의적

이념의 자신감속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려는 폭은 그 여느때보다도 넓어졌으머,

주사파적 시각을 접근방법으로 선택하는 진보 인 학자들의 학문적 활동을 인정해 줄 정도로

체제논의가 자유로워 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보수적 시각에서 북한의 태동배경인 김

일성의 항일유격대 운동을 가짜라고 평가절하하는 논리가 엄존한 가운데, 진보적 시각에서 전

쟁후 심각한 체제위협을 겪지 않으면서 북한을 이끌어 온 지도자로서의 김일성에 대한 재평

가252)가 함께 자리할 졍도로 남한의 대 북한인식은 균형을 잡으려 노 력하고 있다.

북한은 휴전후 단 한 번도 남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거나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대내

외에 毛명한 바 없다. UN 동시 가입 이후에도 대남 비방전은 연일 그치지 않고 있으며, 남북

적십자회담, 쌀지원 협상, 경수로 협상등 연이은 남북접촉과 무관하게 적개심을 공공연히 표출

하고 있다. 다만, 경수로 협상과 수해지원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물꼬가 트이면서 
' 

미

제' 아닌 
' 

미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은 주지할 만 하다, 결국 북한의 체제정통성 논

의는 표면상 전헉 변하지 않고 자국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여 미

국과의 관계, 더 나아가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곽제를 안고 있다.

3.1.2 인권논쟁--정치범 수용소(특별독재대상구역)와 국가 보안법

남북한 정치사회화의 핵심 내용은 한국전쟁이였으며, 그 결과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인권을 담보하는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

즉 국가권력의 크기나 위치에는 남북간에 분명한 차이가 았으나, 남북한 공혀 유교적 전통의

역사를 이어 밤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생소한 체제를 떠안듯이 부여받은 점은 여전히

같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교 전통은 자유주의보다는 집단추의에 좀 더 가깝다. 북한의
' 

우리식 인권'개념이 유교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언보다는 전체의 안위

를 중시하는 유교의 성격이 북한에서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었다 하겠다.263) 구한말 일제의

산업 및 토지소유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일제가 철수하자 남북한 공히 지배

262) 강정구, 
%1

우리의 반쪽인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 (
叫한의 사회, (서울: 을유

문화사, 1990) 창조.

263) 이 점에 대하여 김일영은 유교적 전통과 국가성격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논문에서 유교는 정도

의 차이가 있을 뿐 남묵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o]]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깅-한 T

취약한 시민사회의 전통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뿐이며 그 국가의 구체적인 성걱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 줄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김일영, 
"정치발전, 

경제발전, 그리고 정치문화사이의 상콴관계-남

북한 사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주최 광복50주년 기념 남북한 관계 학술대회, 1995넌 11

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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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g·의 공백상데를 <]었다, 남'한은 미국식 자-A주의 체제를 북한은 소비에트식 공산주의를

반아들인 결과, 유교의 7:1동은 상이하게 진개되어 갔고, 결과격으로 국가의 %힐· T한 딜·라兎

f..며 이를· ·징치시최촤하는 맥락도 달라兎다,

북한의 인권실대예 한 보고는 1920넌대 이후 동시디·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264) 북한의

인권싱-쵱-을 간단히 J)r약한다는

� 

것은 불가능한 작입이다, 체제전반에 기본직 문 기. 깔El있고,

이리한 상 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AW산되기 떼 이다. 북한의 인권상띤·은 
t 

우려려 인권' 기준

에 미치지 꼿한 4빽만의 직데게총주민과 특일독제대상구억에 수깁·된 20딴명의 AI멍 의해 단

적으로 표현될 수 있·戚다, 북한에는 출신베격파 당성에 따리· 성분을 분류하고 있으띠 성분은

시.최경제 차이를 의미할 昏 아니라 생꺽의 유지이부를 결정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사최지

요소이다, 성분에 따라 사최에 句악을 끼친 밀죄직 행위는 물론, 사상과 표 1의 일탈에 따라

憾-게는 10넌에서 긷게는 영구히 l>]죄자· 수용시실에 A리된다, O-1느 사회에나 71죄자는 있게

마린이지만, 북한의 경7 체제에 대한 비핀·이나 불만의 어조까지도 감시와 고발의 대상이 된

다는 41은 북한 인권의 7제짐을 심긱'히 제기하게 한다,

북한 인권상힁·이 난로 일악해 지는 것은 체제고수를 위한 단7의의 확산 때문이다, 북한

은 지·주권, )g존권, 핑등권과 발전권을 사al-이 사회정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보고 았

디.. 중요한 사실은 
' 

사람'은 자인인이 아니라 7렁과 당에 충성하떠 사회의 주인의식을 가지

고 노昏)])g의 이익을 추구하는 
' 

사최정치지 /g명을 인은 사람'에 국한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C.(러므로 인먼대중이 아닌 사립·은 사최정치칙 권리인 인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딩·과 수렁

의 T 지를 받들지 않으미 개인적 이익을 추31-하는 사람은 반동 부르조아로서 이들에게까지 인

i]을 보장헤야 할 국가의 첵무는 없다는 젓이다, 또한 인권은 정치, 겅제, 사상, 旻화를 비旻

한 사회)%활의 모든 붕야에서 71민들이 헹사하이야 힐· 자주적 권리로서, 나라외- 민족의 자주

i·1을 떠니.서는 Ar긱�'틸' 수 없다고 주장한다,265) 이럼듯, 인간의 존 가치에 데한 기본적 사고

믈 집단적으로 유지, 발진시키 온 북한의 정7, 국제기구등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제안을 시도

한다 하이도 조1히 1욘아들원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언한 내정간섭으로 주체지 인민을 호도

하고 첵昏하러는 헹위로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의식은 주기직으로 실시되는 정치시-상

J

團 團 a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a w w 

團 團 團

團

264) 리차드 키Vi 외, [앱1·한의 인진, 아시이·김-시 위원회 보고서 (1088); Thc Amncrny lulenlRfioual,

llack groulld to Hull11111 Ri ghls Couccrmvi iu (he Democl'ahc Peopls'S Republic o f Korea (1989); 핑촤문제인구
소, ['북한의 인7·1벼서4 (1991); Edwin Feu11]Cr, Ir., Orwcll's Nigh(lIMIro: HulnliU Ri ghts 111 North Korca

(Wilshiug1011; Tho Hcritage Foundatiou, 1誇2)i AlrntCS(y lu(Gnut[1ontl], Nor(h Korea: St11Urnary AmtMsty

luterI]Z[tiona['s CollceulS (]卽3); Thc NaGouill Salvrnioll Eruut for Dc1nocratic RoulliOctltioll o l' Kor0il, 
S

North

Kol'CR's Ht1rna11 Ri ghm au d P이Ricm11 Prisonets' CollCclMrrnioD CaIn p ill Norlh Korea" 
['언힙-통신d (1293노1 6

월); 공보처, ('북한의 인진, <J 사1진위%회 북한관41 ])고서 (1卽4); 통인원, i'사한의 인71신테,

(1934).

265) Al징 L 
"사최주의는 

과'이·이다" L'로동신문p) (1994년 1 1원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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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통하여 녈리 교양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집단주의적 정치의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외에 떠들썩할 때마다 항상 북한의 맞주장은 남

한의 인권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었다. 내부의 인권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타국의 내정에 간섭

할 겨를이 있느냐는 북한의 주장은 남한의 진보계층과 대학운동권 등에 확산되며 힘을 키워왔

다. 남한의 인권논쟁은 유신독재체제이후 성장일변도의 국가정책속에서 반대와 저항을 묵살

해 버리는 군사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 이후 신군부의 정통성확보

과정중에 일어난 광주항쟁에 기둥을 두고 있다. 체제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끊임없

이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는 戌은 전통적인 정치사회화의 기교이기도 한데, , 중에서도닐한

A . . m체711
.

. 丑한 남 <]도 다. 발독 , 유신독 , 신군부독 로 BI지는

동안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온 도발가능성은 국가보안법의 틀 속에서 가라앉기도 하고 더욱 불

거지기도 하옜다. 국가보안법은 남한의 체제안전판 역할을 하기도 하는 반면, 시민의 권리를

유보시키기도 하여 晋임없는 인권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미국무부가 1995년 2월 1일 발

표한 1994r년도

� 

세게각국 인권보고서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의 연권실태를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등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어266), 남한의 인권논의와 통일후 사회상을 정

립하기 위하여도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 북한 공산당과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국네 좌익 세력 및

지하조직의 각종 체제전복 활동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았던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

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1948넌 12월 l일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

적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퇸 방어적이고 자위

적인 법률이다. 다시 말하면 법정신은 모든 반국가적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행하는 반국가적 활동만을 규제하는 것이

다.267)

이와 관련된 형법상의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보안법과 규율의 대상을 달리한다. 즉, 내란

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 

폭동'을 일으켰을 경우에 성렵되는 범죄

이므로 폭동을 수반하지 않은 북한 및 동조세력의 파괴 전복행위를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외환죄는 북한이 국가임을 전제로 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국

266 ) 미국의 대남한 인권 선 압력은 다방면에서 이루어피고 있다. 허바드 미국무부 동아 태 부차관보는

1994넌 2월 25일 아메리칸 대학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희망하는 발언을 하였고, 매커리 국무

부 대변인, 크리스토퍼 미국무부장관 문화방송과의 위성대담등에석의 수차례에 걸친 발언익 있였다.

267) 제성호,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
국책연구」 (1295년 12월), 146-17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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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을 공표한 남한이 외횐·죄를 적정-하여 북한의 체제전복기V를 정죄省· 수는 없다는 것이다,

項론적으로, 국기.보안1%은 상식·의 번촤에 띠-라 권국 개정되어야 하겠지만,265) )g]정신 지.체로

서의 l(제보다는 이骨 남- - 한 정치권의 문제를 1긴저 지직句야 省· 것이다, 또한 남북교류헙릭

에 괸-한 l%률이 국기-보안%과 싱'호 모순이지 鶴'는기히·는 문제도 피.피 및 폭동주체旦서의 4 한

과 촤혜 7 껴럭동빈·자로서의 북한을 동시에 만q-야 하는 헌시대적 요구와 제3국 正는 디-국적

배겅을 가진 반국가난체의 활동을 징치해야 하는 요구에 의헤 헤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

니.. 분딘· 당시.c<으로서 휴진상E]1暑 유지하는 한, 북한의 통일진선전술이 형71상의 반국기.y]처

]但빕으로 표헌되는 한, 국가보안1%은 유지되어야 하미 다만 이 법이 납한 내부의 정치적 문제

偏- 헤결하기 위헤 사- - 되지 健'도록 그 운- 의 직빕성을 임격히 통제하는 깃이 비.람직한 노선

이라고 포1·단된다.

3.1.3 자유. 평등논쟁--주체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주체사상은 북한의 독특한 정치시·상'이디·, 마르크스의 계급이밍론을 국가의 지표로 샅아온

J·r한은 펑등사고에 3]긱'한 혁명론과 A-일체제暑 고수하기 위한 수령론을 접목시키미 새로운

사상체계를 발전시키 왔다. 7체사상은 인간본위의 통치철힉·으로서 심오한 칠학적 배징을 가

진 싸로크스주의를 체할 수 있는 북한만의 A-일한 국기·이y으로 승화되있다. 주체사상은

j-i한사최의 번헉이라는 과제와 조국통알을 실헌시켜는 실친적 원리로서 남조선해방, 조국통일,

세계혁명최.사업을 녈71하게 인길시키는 딕·월한 징치이님이라는 것이다. EL한 주체시대 노동

계ilL의 침·다운 혁명이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지.주성을 위한 투젱과 더불어 엉윈히 승리하는

분먼의 x-신·주의 헉떵이론으로서 역사적 지위를 부이반게 되었다고 극찬하고 있다. 특히 주체

시.상이 체게화되는 과정에서 깁정일의 차기 수링으로서의 위치가 차고해 졌은 정도로 김일성

세습통치외. 밀%]한 괸.런이 있다. 269) 주체사상은 북한이 통치이71으로서가 아니라 11인성. ]

m m

m

268) 
-:;'
l-기J,f안-볍의 개정 여부를 둘러%S· 논린·온 1296<l 3월 18일부터 제네바 인권%0더애서 게최퇸 제52차

유엔인7{위원회에서 빌'표%l 
' 

의사표힌의 지.-H-에 有·한 유ga 특省보V서'이다, 득히 이 보]C서는 국가
보안·IS 위반 힘의로 7노1헝을 선1t반은 횡·석잉의 겅7-를 예보 晋1$서 표현의 지.A-에 내한 제한을 정당

최. 하리t/f 1·l·가 인·보에 직점 위%1음 가함 만2·의 V릭펴. A:·적이 있음을 증1%해이· 한디.는등의 s게항

/고인-을 YI'고 있다, 8개항A의 제1항 국기·보인'W의 g]]지暑 강'러하게 1고한다고 AM시되이 있으미
L/. 이-R·는 국기·)1 l'71이 한국에서 의사표 1의 자·-R-趾 챰헤'히.는 기-장 근원지인 문제이기 때1 . 이리.고

적히·2J. 있디·, 이 5'-131에 례히·이 힌-·Al' 외무 - 는 
·:·t·기-J1인·Il(] 폐지 /](기· 힌·국의 <수.힌· 시.징괴. 힌·

1·r먼놀의 寺의를 내로 헤이·리지 못헌·데서 니·온 것이라는 요지의 긍식 답1쳔서돌 제출한 비. 9)다.

김-C납, 
" 

한<·:은 <·('가보7>-님 페지하라" F시시-저빌. (1996년, 3월 28일), 62쪽 취·조.

26M) 징대최., 
i+북한사최의 

2바른 이헤블 위하이" 
['
사.한에서 Is·하는 T체시.상1 (시合! 1장%학사, 199

l% 쪽. 이 Ic문·은 1962년 전-:·l·주체사상 토론최에 제舍한 
"

주체사상에 대하이"리.는 김징인의 논1J-이

이치한 정치직 피·61:%-과·을 기.지7. 왔는지 분석하]C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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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 부자 세습통치를 위한 이론적 발판으로서의 역할이 더 컸던 것이다. .

1982년 주체사상의 체계화에 이어 1986년 제시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사상의 정치적 역

할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정치사회화의 핵심내용으로서 주체사상은 김정일을 미래의 지도자,

유일무이한 능력을 가진 탁월한 사상가로 승격시켰으며 1985년 김정일의 생일을 
' 

먼족 최대의

경사'라고 축하할 정도로 김일성과 동격대우를 하였다. 계급혁명론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스스로 계급모순을 타파하는 혁명전력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우는데는 커다란

무리가 따른다. 더욱이 현 지도자의 아들을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차기 수령으로 인민대중들

이 받아들여줄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다. 이에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변용된 주체사

상이 태동하옜으며, 북한의 일인중심의 정치양태가 여타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지도체제와 차별

성을 갖게 된 이유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북한에서의 정치단위는 개인이 아니다. 북한에서의 인민대중各 집

단의 구성원이며, 특정계급의 일원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도 개인을 단위로 보장되는

것이 아q다. 개인에게 보장되는 자유와 평등은 오히려 혐오스러운 응징대상이며, 개인의 사

악한 이기심을 부추겨 집단의 결속력을 와해시키는 경멸스러운 상태인 것이다. 한 개인이 자

신의 권리를 향유하려 한다면 그 개인은 졉단의 이악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기꺼이 치를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하며,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치될 경우 당언히 양보해야 할 권리는

개인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의 주장은 남북간 정치단위의 격차를 피부로 느끼기 해

준다. 
"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로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우월하고 위력한가

하는 것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민대중이 어떻게 결합되고 단합되어 있는가 하는데서 집중적

으로 표현된다.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연이 되고 수령

의 정확한 령도가 있으며 전체 인면이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

의 본질적 우월성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에서 집중

적으로 표현된다."270)

한걸음 더 나아가 주체사상에서 파생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집단의 생명, 곧 사회정치적

생명은 개인의 생명,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할 뿐 아니라 집단과 더불어 영생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모체는 수唱. 당, 인민대중의 통일체이며 인간은 사회정치적 생명

체의 성원이 됨으로써 수령과 혈연적으로 연결되며 따라서 육체적 생명과는 무관한 자주적이

고 창조적인 생명력이 부여되는 것이다.271> 논조가 이쯤 되면 C-1 이상 정치사상이라기 보다

270 ) 리기섭, r사회주의적 민주주의, [弔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개인용, 김창희, 
" 

낱북한 정치문화 형

성과정의 비교" 한국정치학회 주최 광복 50주년 기념 남북한관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5년 11월 11

일).

271 ) 현원석, 
r
주체의 인간론, (동경: 구월서방, 1993 ), 249-257쪽 참조, 이에 콴한 자세한 논의는 이영애,

K%

근대 인권사상에 비毛 북한의 실태와 변화전망" 주평통자문회의 주최 북한연구회 학술회의 발표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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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교리라고 하는 편이 대중설득럭이 크다, 북한은 폐쇄적 자족국가(autarc11y) 수준을 넘

어 신징(thearchy)이라 해도 과언이 아널 정도로 종교적 씌%l]를 강하게 띠고 있디·,

남한의 정치이넘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자-7민주주의라는 이넙은 해방과 더불어 남북분단이

가저온 외부의 가치였다. 대한민국 힌7] 전문의 녜벙-들은 자유민주주적 기본짇시를 확고히하

고 펑화적 통일정치을 77f하고 이를 추진하미 정당의 목적이나 훤·동이 민주지 기뵨짇서에 위

바1될 때는 헤산된다는 동의 5Y·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1-M'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능릭이 최소한의 외부간섭파 통제를 반을 Iq] 최데한으로 발양된다는 진제를 가지고 있다. 이

는 사최주의적 동일체논리에 입71-한 개조된 있긴·헝이 이상국가를 헝성한다는 진제와는 차이가

크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와 게인간의 관게를 긷'동국면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분에 자유와

핑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1-러니· 남북분단의 특수상等은 지·유민7주의의 헥

심원표1인 지.유외. 평등, 사상과 인론, 풀판 및 접회결사의 자유를 디·수질의 원리, 삼권분립주의,
a

의회주의등과는 다른 치·원에서 실신시渥다,

한9'f진젱이후 /g성된 반공논리는 남한의 정치발전, 특히 정치적 자유와 표호1 및 집회唱5의

지.유등에 커다란 길림돌로 작各하있다. 좀 뎌 정퇘히 표省하지.민, 반곰 이념 자체가 걷 돌이

되71다기 보다는 빈·공 이님을 정치사회촤의 내各으로 斗셍산한 독제정권이 정치민주최.를 더디

개 하였다. 19809을 y·1후로 자유면주화 투쟁의 玄과가 사최 전반애 파산될 때 까지, 사실상

남한의 반공이넘, 세미·을운동, A-신체제는 국가와 사최의 성장파 발전을 위헤 그 어땐 것도 A-

보시킬 수 있는 깅·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의 자유의- 권리는 사치스러운 요구라고 생

긱-되었을 뿐이었다.

c]-%이 북한과 휴주1선읗 사이에 둔 데치싱·톄가 )$·엉구히 지속되먼서 남한의 민주화는 북한

의 변촤와 펼주]한 상관관게를 깃'게 되있다, 남북은 싱·호 비방을 일삼는 가운네 개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반았다. 흔히 욕하띠 배운다는 날이 남북한의 체제겅 파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과의 상관관게를 奇 표힌헤 준다.

분멍한 사실은 19SO넌데 이후 한국사회의 빈촤가 필·목합 만 하다는 것이다. 특히 毛주회.외,

시VI운동의 1건에서 3- 리하다. 1380넌데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마팅·으로 릭일적 통치양테를

더욱 공고히 한 반먼, 닙'한은 A'작스러-7 정치 y)력의 공빽lg·테이- 함께 칠·아 F 분열상 가

민주화의 발걷읍을 11111·르게 하었다,272> 꽝주항젱, 6.10항젱의 진상등은 팜발 10넌이 지난 힌제

까지도 분명히 3:'f멍되지 않고 있으나 수밀'各 민들의 회J셍이 한국 민주촤의 밑거름이 되어

문 (1勢51코 10월 2[)인) 참조.

372) 본 [J에서는 민주주의의 네A-과 한 f의 민주화 정도애 데한 논의를 가2적 삯가려 한디.. 이 주제

에 내한 필자의 의VI.은, 이엉에, 
"

한국 l/)주촤를 위한 한 제안" 한국 미레언3L학최 주최 학술세미니-
P헌-1·l· 먼주촤외· VIY시민])[육. 밀'표논& (1931노1 13쉰); 

" 

면주주의 윈리의 제고찰" k한국정치학최
p,L, 24A 2호 (1990년 10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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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문화의 종식을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는 남북한 공히 위기의 시대였다. 1러

나 남한의 경우, 세습적 성격을 띠고 배분되던 정치적, 경제적 가치의 모순이 일거에 드러나면

서 폭발적 시민운동이 시작되었고 체제의 다원성이 확보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치의 민주화

노정은 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끝났으며 남한의 다윈적 자유민주준

의는 나름대로의 숙제만을 안고 있을 뿐, 북한의 행동여하에 따라 반사적으로 움직이지는 않

는다고 확언할 수 있겠다.

4.1 탈북자의 대 남한관

탈북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작업에는 기본적 한계가 있다. 가장 큰 한계는 탈북자들의 신

변과 관련된 제한이다. 그들은 남한사회를 자발적으로 선택했고 남한체제에 적응하려 하고

있으나 내면적 사고를 표출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는 젓이 타당하

다. 즉, 남한 사회의 여러 가지 불만요인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고 생각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는 정부나 시인의 따뜻한 배려나 보호와는 관계없이 시간만이

해결해 줄 젓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들은 북한 사회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

적 측면을 표출하는 데 더 적극적이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한계는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처음 적응하는 일정기간동안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는 사실이다. 물론 정부가 탈북자들의 사고를 고착화시키기 위하여 세뇌작업을 벌인다든지

북한의 긍정적 측면을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억압한다든지 하는 우려와는 별개로, 탈북자들

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정부요원들이 가르쳐주는대로 따라 맞츨 가능성이 크다, 집단주의

체제에 젖어 살아온 탈북자들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매우 역숙해 져 있기 때문에 정부

요원의 안내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결국 탈북자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는 동안 생성된 대남

언식은 홀로서기를 시작한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 인식의 혼란이 오는 경

우도 있다, 탈북초기와 체제에 적응하는 동안과 체제에 적응한 후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있

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한계는 틸북자들이 스스로의 신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은둔생활을 하려하며 적곡적으로 남한인들과 사귀거나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는

개척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소수 탈북자들은 그들만의 특유한 경험을 십분 살

러 재치있는 활동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쌓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죄

의식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움추려든 행동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남한사회를 좀 더 많

이, 좀 더 깊이 알게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경험은 남한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통일이후의 사회를 형성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본 항에서는 90년대 이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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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탈북지들의 수겨273>와 정부 및 연구기괸 날표지·료274), 학위% 문 및 학술논문275), 관 기

사27(·)동을 비.팅·으旦 딜-북자들의 대남인식-의 재구성하리 한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그 團 團 t 團

團 團

273) 고 영촨, 
['핑앙25시, (서울: 고 리원, 1292); A]F, 

['미리를 삐.는 남자4 (시울: 지.작니J/, 19Q2)i 김지인,
['
사람읍 위하이 지.-S-普 위히·이4 (서요·: 고리원, 1992)i J]용, 

l'1緩·레하는 님'자, (시울 자직·니.무, 1293)i

깁힌희, ("이제 이지.가 되고 싶어요, l , 11 (서울: 고리원, 1男1)i 김헌희, 
i'
시.랑절 느낄tIll면 눈骨을 홀립

니디.J, (서울[ 고리읕1, 1392)i 안헉. 깅'싣巷·, 
r 毛리 제전, l , 11, 111(시물: 향싣, 1393); A]균·테, i'연·겅鼓

는 군1:11이이·기」 (서 - : 의曾, 1993); 징·기흥, 
["울음%(가 터진 남자4 l, 11 (시울: 성심도서, 1993); 체학선,

['
정믿- 이럴수가, (서불: 연힘-통신,1994); 진철우, 

['
평양놀새 서合오11지4 (서울: 지.-i시내, 1994); 한성호

외 
['초상4이라 헤)%·> 2상회. 0 리는 줄 앙있'더니1 (서合: 다니., 1294); 시동익, f인만이 사는 모습, (서

울, 자료윈, l%5 ); 이만칟 외, 
'

와· 힛미·7를 E네까'>, (서合; 다니·, 1995)i 이만철 외, % 것도 검다」

(서울: 다니., 1勢6),

274) 
r ·뮤한 주민의 의식번촤와 사최통제, (통인권, 1994); 

r딜'북자 발셍 배징 분석, (민족통일언구윈,

1934); ['-A한·근로지·의 적 v] 실테외· J력촬‥9- 1%'인', (힌<[1 y인C[i-윈, 1995); r시시·안·jA헤선집, (통인

윈, 1995); 
r
남한 이주 A[힌· 동$지원정케의 7제점과 정비방향」 (국최V시관, 19%); r통입의 이헤」

(통인원, 19%j; 
['%l.한동할」 (통인윈, 1996);

2V5) 김·쁜테, ['A[한주민의 정치사최촤에 괸-한 언5L, (전주: 진북데학교 정치외교학파 석사학위논분,

l%3 ); A]TX철, 
f'昏인후의 북한주민 교육에 관한 언7-, (서울 숭싣 학교 통인정%l}네힉·윈 석사학위논

A[-, 1094); A어상', l'귀 북한骨포의 념한사최적응에 판한 언구4 (징산 영남대학교 징치외교학과 히사
'학위-Ic문, 

]S95); 오패징, F귀순북한W포의 남한사최 지응실배, (서울: 서깅·대학교 ·곧공정히내학윈 석

사힉·위·논분, 1995); 심진섭, 님'북통인괴 님'북한 7민돌에 대한 이미지d (서울: 고리대학교 심리학과
))l·사힉·위뇨·문, 1男5), 진우텍 외 

"

북한달북지·돌의 님'한사최 3응에 관한 언구" (1995) 내호정신의힉·연

구논문,

279 A]정호, 
" 

내가 w·은 북한 2- h-귀순 f-하셍) 면집네-( A-답" 
l'시·회과교육, (1993년 8월j; 최경식, 

" 

탈

북자 왜 게속 돌이니.II 3)니-", 
P-]·l·빙·」 (1994넌 8월)i 김)A로, 

t' 

딜·북지. 발심) 배겅 분석u, ['昏일한5[」

(19240 6윌); A]찬규, 낵 f한 달풀자의 난t/1지.격과 21 처우에 판한 고卷·'t, l(인권파 정의, 09Q41d 6윌);

최핑길, 이1한탈骨동$, 이t롱게 할 깃연가", 
["헤외동포, (1994년 5월); 김동성, 

"조1p]석게 1관북자 수· -

정부징첵", C한-][-L단)) (1904넌 5윌); 김찬n3·, 색 [한 省·출자 대한 빕직 보호의 방11", C'민족정론4

(lSi1넌 5월); 이제), 
" 

탈사동At 왜 晋叫야 하니·-러시아 북한 벌목곰의 7상 이내로 톨 수 없다" ['지,
-Sd론, (1234닌 8월); 제성호, 

" 

닥한 달骨동3L의 처리방안-국제범 2리블 중심으로" ['녁한, (1294넌
6월); 송깅헌, 

" 

북한의 /9'과. 사최과 교육의 괴·제-귀순 데학셍 정힌괴.의 담울 중심y로'% t'사회과$)(

A·);, (]男4년 2월); 제성1, 
" 

W'->.[지· A-.g-, 적응畓(]제V 시]:IL히.다" r지.-H-공론, (19%넌 3원),
" ·%[주V) 7]V]-딜'축 이리볼 깃" 

["智·아일보., (19%년 1苟 5일)[ 44 외촤빌이 실적이 骨세죄.A-51 ['세게일보.

(l%6년 1칠 4일); 
" -l·f힌·특/충 딜'·놔 리시 애3E" 

f"
힌·1·[일)L (1996년 1핀 16일); 

t; 

귀순지. 놀이1가는 시

언" C·동이.인)L (]이)6년 1월 17일); 
" 

귀순대책 서骨러이·" P&신았JIJ (1996 l l 1 18인); 
ti데-고38rn 
닐· [

사데 정부 네비첵 깅·-/" 
['

깅향신분.2 (1926넌 1월 18인); 
" 

달북러시 무일 t분하나" C세계민보, (1926년 1

월 18인); 
" 

탈4f 귀순지 X힙·내책合" C세게71보, (1%6넌 2원 2임); 
tt 

틸·A[지. 수F소 270꼿 미.련%5 
['한1',p

1보, (596년 2월 73)); 
" 

귀순자 재M'출 -%·저" r조신인보, (1996년 2 9인); 
"죄.전 
못이기 j (니3 c/i"

F조1']인보」 (1男6년 2긷 9 1); 
" 

귀순자의 널'출기1L" r동아인보1 (1996넌 2省 9인); 
" 

최q · 뀌순 5씬 71중

인디본" 
t'

한국인보, (l%아·l 2 l 12일); 
" 

님·한 질-신·디·소문에 지베충 %.요ms ['한국인보] (1296VI 2월 13

h); 
" 

방치된 귀순자b" 
['
조 선일JL, (1996년 2 1 14인)i 

I t고위寺 귀순 5넌세 10이밍" ['국민인JL (IW6
%d, 2윌 14인); " 무잇이 VB,[을 가속시키논가" 

C한겨311신%, 다男6넌 2원 16인); 
"

보다 차분하게 진H

때다" 
['
중잉'인보, (1勢6닌 2월 16일); 

" 

식·의 잇VI· 탈骨 밍·명" 
"

서을신문1, (19S6년 2원 16인); 
It 

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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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탈북자들의 인식은 앞서 정치사회화의 내용에서 분류한 세가지 항목, 즉 체제의 정통

성, 인권보호의 적정성, 자유.평등의 실제성을 활용하여 분류해 볼 수 있다. 남북의 쟁점사항

으로 등장하고 있는 세 항목에 대한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

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411 체제의 정통성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논의는 탈북자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논의하는 항목인 듯 하다. 북한

을 탈출한 인사들이 북한에 대해 갖는 감정은 미묘할 터인데, 한편 두고온 고향에 대한 향수

와 다른 한편 꿈에도 잊지 못할 악몽의 순간이 상호 교차하는 듯 하다.277) 項째, 탈북자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278) 생애의 대부분을 북한에서 보 사랖으로서 북한의 존재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279) 길일성 부자 세습체계나 일당독재에 대한 비판

과 북한 그 자체에 대한 애정은 구분하는 것이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남한인들의 현명한 인식

일 것이다, 둘째, 남한에 대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마치 고향을 매도하는 배

반자로 비쳐길까 우려하는 심정도 있으며, 또한 자산이 양심을 속이며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남한인들이 생각할까 걱정하는 바도 있다. 생애 가장 어려운 결심을 실햄에 옮겼던 탈북자들

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 비판을 강요하거나 남한

체제 옹호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 남한 사회에 대한 실질적 적응이 어렵다는 점을 주지하

여야 한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남한에 대한 긍정적 보도를 졉해 온 바 있으며, 이러한 호감은 남한의

고위층자녀 소환'l 「한겨레신문, (1996년 2월 22일); 
" 

귀순자 길형덕씨 왜 재입북하려 했나" 
「국먼일

보. (1996년 3월 8일); 
"북의 
가족들 데려오려 했다" 

r동아일보4 (1996년 3월 9일); 
"탈북 

7백명 선별

수용5' 
「
경향신문1 (1936년 3월 13일)i 

" 

탈북자 7백명 귀순 희망" 
「
세계일보4 (1936년 3월 13일); 

"북 
망

명자 그들은 지금" 
「
한겨레신문, (1996년 3월 21일); 

" 

탈북자 한국정착 대책 급하다" 「중앙일보4 (1996

년 3월 21알); 
t;작년망 
귀순 최세웅 일가" f조선일보, (1996년 3월 28일); 

"북 
인권은 왜 거론안합니

까" 
r조선일보, 0996년 4월 7일), 

'

277) 강철환, 
" 

악몽의 골짜기" 여만철 외, 
「횐 것도 검다」 (서울: 다나, 1996). 11J9쪽.

278) 이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는 탈북자들의 탈북시기별 연령대를 시계열로 분석하고 있다. 선한승,
「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한국노동언구원, 1995), 77쪽.

279) 길운학은 남한 주민들의 毛견을 우려하며, 
"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도, 무조건 좋은 곳으로 보아

서도 안되며, 있는 그대로룰 알아야 한다. 북한 바로알기 운동은 북한을 제대로 알자는 의미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미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김 한, 
" 

배부른 상전 배湯는

머슴 심정 알랴" 한성호 외, 
「초상집이라 해서 초상화 리는 줄 알았더니, (서울[ 다나, f994), 147쪽,

특히, 김현희는 
"북한 
주면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태도에는 속이 상한다"머 자신의 고향과 고향주

민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김현희, 
(

사랑을 느낄때면 눈물을 홀렵니다4 (서울[ 고 려원, 1392),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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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싱·을 처읍 데한 순간 가쟝 극씨으로 표헌퇸디.-280) 1김·은 민족적 자2심으로 표현되며 지.

언스71게 남한 주도의 昏수통인을 희밍'하게 된다.280 탈북자들이 가장 두려워히.는 정치 사

테는 제2차 한국7) 이며, 7) 이 발1팔하민 그들이 기·징' 민저 북한의 공걱데상이 될 깃이라고

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흐름은 띵화통일에 대한 1밍-을 누구보디.도 간질하게 헌·C].. 분단

이 l 세데가 아려 생존헤 있을 떼 본인을 포함한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기를, 화해차 헙

락애 의한 통일이 실힌되기暑 학수고대한c}·.

이러한 맥락에서 볼 탈북자들의 눈에 비친 남한인들의 통일관은 볼안할 정도로 다양하

고 방만한 旻 하다.287) 한떼 대학가骨 휩骨있던 조)-깅h리의 통일운동은 틸'북지·돌이 우리하는

대목이다,283) 대체로 管북지·들은 북한의 통일진신진술이 가지고 있는 침두능릭읍 님·한이 과

<평가하는 
' 

경향이 있다고 /W긱'하는 旻 하다. 조기교A, 속교육의 원리에 따라 펑생동안 적

화통일의 당위성을 교육받이.온 탄북자들은 남한의 다원주의적 통일관이 방만하고 해이한 것으

로 보일 수 있다. 그리나 남한의 통일정책을 드러내놓고 비핀·하기는 어리合 것이므로 그들의

우러와 에측을 또 다른 다원직 논의의 兮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대체로 탈북

자들의 북한사회 깅헙을 부분적이다, 사최적 이동이 체로 급지되어 있는 상톄에서 자신의

지익이나 출신계급의 사정은 할 알지 몰리-도 북한 사최 전체를 읽어내는 통찰력은 부족省· 것

이다. 管북지.들간의 주기적 회동은 일정 기간의 교육기간이 끝난 후에도 좁체로 이루0-1지지

않는 V 하다, 이들의 부분적 경험을 종합하기 위하이 판련 부서 및 틸·북자간의 의견교촨이
a 

m

m W

280) 
" 

념'조선의 우월성을 $똑히 릴' 수 있었습니다, 지가 사조선에서 듣고 베우고 As하틴 깃피,는 너

무니. 싱-반되는 힌상이이서 의십감파 베만당한 미.음, 그리고 이곳61) 대한 세로운 굼정김·으로 내 자신

을 %제힐· 수가 但였2니다,,,,서방 자본주의 5'f가에 나다널 때마다 (북한의) 낙후한 셍普 헌싱·이 항상

부)1러웠는네 우리 %%1J족중에서도 이렇듯 끌륩히 삳아나가는 곳이 입다는 걸 일'고 가숨 早듯한 민족적

지.g수]과 궁지를 느 끼게 되있습니다." 김%피, 
t'

이제 이자가 되고 싶0-1요4 1부 (시울고&)원, 1991),

173-U4쪽, 
'

281) " (동7의 사최주의 骨릭·이후) 조국의 통인은 억사의 당언한 귀길이며 역시리 필언성'5 J]지일, 
P사랑

을 위하이 자유普 위하어, (시물: 고리쉰, ]歸2), 11쪽.

2h2) 통일이라는 깃은 정부니. 제이·단체, 또는 진데헙 소속 대학생들이 할 인이니까 우리는 부지린·히 돈

이나 빌고 신니·게 $면서 IPll 된디·는 생지·울 깃'고 있는 사省·들이 내7분인 젓 같아시 걱정이다" 고

엉환, 
+'22양 25시. (서울! J리윈, 1992), 42쪽.

2S3) 1백4년 5권 tX'밍한 깅·%A도는 싱·산성 부寺리의 사위로, 평양 외국어내학교롤 骨업하고 금수단 의시.딩·

산하 무역최사 부사장으로 5년간 근무하였디·, 최근 %·[행 망밈기도블 
'穀데는 
오헤를 사기도 慷딘

0 는 북한 엘리트 통치/조暑 기·까이에서 정'切'했다, 0는 한 강연최에시 남 8략부서를 1) 뎡사회

문촤부 2) 직·전부 3) 조사부 4) 통인전선 사입부2으旦 니·3T'-이 션t%히·1긴서 특히 통인진신 사입부의 쵤·

동네익을 에의 주시하이이·. 한다1t 깔하었다, 이 부서는 주로 미-:·[과 인본 교포를 5171· 및 포셥후 님-

한에 추)平시키거나, 대학가의 주사파 %에 불을 셜·이 히·셍領·의 지려 호기심을 지.극하여 학셍운동으
로 니.가게 하는 %의 사입을 신시한다뇨· 짓이다. 깅'l 도는 님'한의 대학1돌이 1) 세 깃아 멘김·하미
2) ):1기가 욍·성하고 3) 인- 뒤를 가리지 않는 성이 있디·고 판단·히.었디., 민주핑통 자문위원 언찬최

깅·y] (1995VI 5월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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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

탈북자들은 북한체제에 대한 혐오와 고향에 대한 연민을 동시에 지니는 모순된 감정을 갖

는다. 남한의 경제적 발전을 통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며 이는 곧 체제의 정통성 수용으

로 연결된다. 남한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본인과 가족 및 한반도 전체의 안녕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 탈북자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상 보수 우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남한체제의 정통성 수용은 그들을 별 무리없이 남한사회에 적웅시

킬 수 있는 강력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4.1.2 인권보호의 적정성

인간이라면 천부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권은 국가, 사회, 역사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만인

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권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듯 하다. 아격도 정치적,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국가간에 인권논쟁이 첨예하게 제기되기는 하지만, 남북간의 인권개념은 정치

적 단위, 즉 인간의 존재가치를 보는 시각의 차이로부터 출받점을 달리 해 왔다. 북한의 집단

주의적 인권논의에 익숙해 왔던 탈불자들은 남한의 정치적 자유, 특히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에 대한 생소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탈북자들은 정부에 대해 신랗한 비판을 자유로이 가하는 남한의 사회구조에 대해 매우 적

응하기 힘들었음을 실토하고 있다.264) 앞서 체제 우월성의 논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탈북자들

의 눈에 비친 남한의 모습 중 가장 충격으로 다가 오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인 듯 하다.
魯

이러한 시각은 남한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조문을 폐기할 것을 권고

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와는 대조적이어 흥미롭다.285)

국가의 핵심구성원은 국민이고, 
' 

선거를 통해 집권층이 실질적으로 교체되며, 정당간의 갇등

과 경쟁이 일상화되는 모습도 탈북자들에게 쉽게 이해되기는 어려울 젓으로 보인다. 최동철

은 최근의 랍연o]]서 남한에서는 정당간 갈등이 매우 첨예한 듯 보이면서도 어쨌든 정책이 결

정되어 나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며 학생집단의 폭력적 운동은 남한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뿐 북한에서는 어떤 단체, 어떤 개인도 당과 수령의 지도에 비판이나 질문을 던질 수 飯

다고 하어 북한의 집단주의적 일제감을 시사한 바 있다,286) 혁명적 수령관에 입각한 혁명전

통교양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남한의 야당이나 재야단체, 학생운동등은 탈북자들에게 대탄히

284) w; 나는 남한 사람들이 정부비방을 마음놓고 큰 소리로 욕까지 섞어가며 떠드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더구나 곁에 있는 수사관들이 태연스哲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w 아무리 자유롭

다 해도 정부욕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수사관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김현희, 앞의 책 299-301쪽.

285) 앞의 주46) 참조.

286)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챤회 강연 (199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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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힌상으로 관힐됨 수 있凍다.

닐-북자들은 달북의 동기 및 깅旦, 111]깅, 제14육등을 이유로 일시 격리 수벙-핀다. 탈북자들

익시 자신의 특수한 신분을 이헤하고 있기는 하지민·, 신체의 자A-가 오벳동안 제한된다는 시-

실을 메우 분편하게 싱)지'하는 V 히.다. 단기간의 조사 및 고't육이 끝나고 싱]촬징착을 위한 기

술 및 져업교육과징을 마> 후에는 정기직인 거주지 빙'문만을 실시하고 그데로 빙·임하는 것이

기.징· 효과적인 별'녁.자 관리 방빕이라고 주징·하는 이도 있는 것처럼,287) 항상 감시빌·는다거나

午군덴디.는 느낌을 기·지고서는 제대로 적응히·기 어림다고 셍1긱·된다,2B6) 특히 이들이 증오사

싱·을 교육반고 7]딘·주의의 깅-력한 영향력을 71분 체득한 터이기 I[}1문에 냠한 사회가 If단적으

로 그들을 따돌리고 깁다르37 속다르게 차벨적 대우를 한디·는 사실을 이하한 형태로든지 느끼

게 되먼 남한 사회가 그 들을 험오 내지 증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유추坤석음 하기 쉽다,

A'긱'의 개인들이 모두 친부적 인권을 가집다는 사싣과, 인권은 국가의 힝대여부에 관게없이

질대직으로 보장되이야 한다는 인권론은 대단히 1·%·데한 토의를 요한다. 남북한이 인권을 주

제로하어 대걸할때마다 정치빌의 구성요긴을 놓고 침에한 공방을 벋여但·다, 즉, 1%·대한 인권

의 P의 중 남북한에게 우신적으로 제기된 과제는 정치적 자유의 문 었다. 틸·북지.들은 짐단

주의적 통제에 결들이 있어 개인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기나, 개인이 국가를 구성한다는 사

실을 반이.들이기 힘들어 하는 旻 하다, 표힌이 긴강히-고 다잉·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

한 비진·의 수준파 
'

l가 안보를 위힘에 삐.뜨릴 가농성이 있는' 이적성 발언긴의 수위 대한

혼란이 일지 않도록 솝직하고 종힙·적인 정치제교육 프로그唱이 필요하디·고 본데. ,

i

413 자유,펑등의 실제성

대체旦 딜·북지·吾은 남한의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즐기는 듯 하다. 대표적인 것이 어宅의

지-A-이다, 여헹의 자-H-를 신체의 자유라고 표헌할 정도호 아무런 제약飢이 본인의 의사에 따

라 w-방곡곡을 다닐 수 있다는 자유의 줄거운이 새심 깅·조되고 있디..

님'북한의 인권r의가 정치적 자유외· 콴런핀 분제라1'd, 일반적 언론 및 各판의 보도헹데에

대한 딜'북자들의 시각을 압아 보는 것도 중요한 인식의 지핑을 제공한디:, 신문의 보도내- - 도

메7 사실적이이서 Il]-치 남한이 )/]죄와 사기의 온싱·인 깃처럼 인식할 수)il-1페 없게 한다는 지

적이다. 괴·장보 A 지나친 비리고1身은 바람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이는

납북의 71론간에 띠.론 차이리.고 본 수 있는네, 북한은 인론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11'(촤하51 선

團 團

도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67) 이1훈, P닙한이7- 북한동32 지원정첵의 문제집과 정비밍·향) y·최 171조사분셕신 헌안부석 제1
호 (서물4· 국최도시괸, 19% ).

26S ) 
" 

인'아보·2 사람이 있이 省듯힐꿋대거니. ·y군기리거니. 추·근 H 띠.라2기라도 하변 dc핑이고 뀌]1

다 포기히·고 집으로 碩 아가는 수1P'에 맙범이 但다" A]힌희, 잎·의 책,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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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289) 남한은 언론을 교육 뿐 아니라 상업적 매체로 보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남한의 신문 및 방송을 자

주 보며 그 내용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한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지나치게 부각된다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290> 특히 탈북자 자신이 뉴스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방송되거나 활자화되면 언론전체에 대해 불신감을 갖기

도 한다.

한편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교육과 생활의 결과로 보이는 강한 가치지향적 태도를 가지며

자유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할 각오를 가졌던 본인에 대한 자의식이 대단히 강하다.291) D들

은 생명을 걸고 쟁취한 자유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주어진 자유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남

한 사람들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자유의 규범적 가치에 대해 직선적이고 단순한 태

도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탈북자들은 자유로운 사회에 적응하며 선택의 여지에 적응하기 힘든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북한제제는 겸일성교리의 반복적 학습을 통해 학습내용에 무관하게 무조긴적인 격응과 순종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여된 선택의 자유는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兎다, 그러나 90

년이후 북한에 밀어닥친 자본주의의 물결을 접한 이들도 많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사유재산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져 대도시 출신 탈북자들은 농촌 출신 탈북자에 비해 선택적

자유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292) 흔히 세대라 불리는 문화적 다양성 추구자들이 남북한에

공히 존재하는 듯 하며 사회지향적 가치관 대신 자아중심의 개인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가 늘

어나 사상이나 정치우선에서 돈과 물질, 개인적 안락을 추구하는 경향여 늘어난다는 것이

다.293)

m

289) 유재천, 
「

북한의 언론4 (서울:을유문화사, 1989); 남북문제연구소, 
7

북한의 영향공작전술) (1995) 참

조.

290) 
" 

언론에서 퇴폐이발소, 성폭행,..,.,절도, 강간 등을 너무 많이 보도하여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김현희, 앞의 책, 216쪽; 김광춘, 
" 

저런 범죄가 보도 되다니" 한성호 외, 앞의 랙,

118-121쪽,

291) 전우택 외 
"북한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0995) 대호정신의학연구논문; 김지얄, 
「
사

랑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어, (서울: 고려윈, 1992 ).

292) 
" 

실제로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장사를 한다. 장래 직업도 돈이나 생필품을 다루는 쪽으로 희망한다.

명예격엔 별로 흥미를 갖지 않는다.,.외제 옷과 신발을 신은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 된다. 일제가 가장

많지만 
' 

리' ,
' 

아놀드 파마', 
' 

라코스떼' 등 서구제품들도 눈에 毛다..,.색상도 과거처럼 단조롭지 않고

자기 취향에 맞게 고른다.,..평양의 턴화가인 창광 거리가 이들이 잘 모이는 곳이다. 우리의 
' 

압구정

동'을 언상케하는 이곳에는 45층의 쌍둥이 건물인 고려호텔을 비롯해 각종 호텔과 고 급식당, 외화상점

등이 몰러있다. 개중에는 대낮부터 외화상점을 기웃거리거나 호텔을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다. 주민

들사이에서 이들은 
'

놀새'라고 불린다...." 전철우, 「평양놀새 서울오렌지, (서울: 자유시대, 1994).

233) 임순희, 
「
북한여성의 정치문화」,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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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제산의 정당성 이부는 사상의 흐름을 전환시킬정도로 찬반논의기. 심긱·하였다, 구소런

과 동구가 몫락한 . 제, 사유제산의 정딩'성은 인정하되 부와 권 의 지나친 펜중을 도적으

로 빙·지하는 $지정책의 십힌여부가 사최과학도들의 공통된 관심사인 듯 하다. 틸·북지.들은

대부분 사유재산에 대하이 긍정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물질적 증요와 정신적 품요간의 괴

리는 분명히 존제하지만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정신적 빈꼰을 기·저온다고 보지는 鶴'는다, 사

유제산의 욕구를 순치되지 않은 인간본성의 하나라고 보는 시각 L-있으며294) 남한사회의 경힘

은 성취7기가 주어진디·는 점애서 매력적이리-고 보는 시지·도 있다, 295) 전우택이 실시한 집

단먼접 길과에 띠-르먼, 틸·%자들은 납한에 징착한 후 본인에게 AI긴 기.징· 큰 변화가 
t; 

나의 사

유재신·이 늘어가고 있다는 깃"이라고 대혀·하고 있디·.296) 이들이 북한에서 받아 온 노동신싱

화暑 통한 이론-실친 겯합의 원리는 부지린히 V 동하고 면하게 생활하어 자신의 부를 축적

해 가는 칭교도적 생管잉C식에 쉽게 접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인긴-에게 S)어 개인주의적 갑정은 원친적인 젓이1*) 인간개조를 통해 의식진환을 이루

러던 사회주의 체제가 그릇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이 결국 실페할 수 키·에 없다고 본 기왕의

연구믈 뒷맏침해 주는 것이다.S7)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먼-의 소유물이 있다는 사실은 자아

정체감의 실헌을 위하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신合 대싱·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투엉

하여 개체화할 57 있는 소유물을 얼마나 중요시 헐·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신학과

정치학, 심리힉·의 소재가 되어 왔다.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이할 수 있는 능릭을 한

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히·는 방법으로 대상 게체를 이정4 되고, 이것이 주관

과 At(, 이데아와 힝상, 본질과 힌상의 구분을 가능하 ]1 한디-,298)

團

w

w 

團 團 團 團

윈 a 

團

團 團

團 團

294 ) 
" 

이·平리 북한 사람둘이 .1일성의 시·싣'으로 세뇌되있다고 하지만 남보다 디 잘웝J{ 겯실·z 싶은 미.

음은 정도의 차이지 어기 님'힌· 사람과 디‥를 비. 餓는 젓 같다," 전칠7, t'평양 세 서웁오렌지, (서울:

자유시대, 1勢4), 75%.

F5) 
" 

남한은 북한과는 )&)촬진반이 징1但·대이다. 남한에서는 무잇보다도 모는 <·]·민에게 사유제산이 있으
[p) 자유昏게 상아긷- 수 있V, 지·기 가족을 위해 셍횔·을 CIl

'

E 리가고 있으미, 니.라와 사최를 위 인히.고
있다, 그러니 자인히 가정이 V[1인·骨 수비'에 임다." 김만전, 

"쎌·111페 
쇠고기2[익 소원인 사림·吾51 한성

호 외 
[' iv싱‥Y]이리· '헤서 초상최.0러는 昏 알았니니, (서울: 디,니·, 1996), 91쪽,

2%) 전우테, g>'의 굴.

297) Zbi gu iow Rau, 
"

HmlIdll Nmurc, Sociill El범112CrilIg tIll d the Reemergcncc o f Civil Sociely/I Rau , he

Rcctucrgencc o f Civil Sucicty iu Easlern Europe 1111d (IIC Soviet Union (Oxford; Westview Press, 1991),

298) 인지이 이님으見 존제하기 위헤서는 0의 자-i를 가능하게 하는 외5된적 잉익이 만드시 1가린되이아

한다는 헤겔의 논리는 로크의 사유재산권과 일백상봉한다(G. W, F. Hegel, Eucyclupedia o f [lte

Philosophical Sciouce, lSi7 칩-조. 이첵은 A,V, Miller가 IS%하이 Philosophy o f Mi파로 Oxford에서 1971

<l 제출핀-시있디·). 이리한 외민적 엄익은 사유제산의 욍-<·[이디.. 우리는 기·기 몰긴에 스스로 의 의지
暑 il-아 넣음으로씨 O 의지가 0지진 

"

省건에 데한 취득r/1리"吾 갖는디.. 리가 사A-제산을 통헤
얻는 깃은 단지 물긴을 사%-하고 즐기머 인논 기昏훈만이 아니라 

"

인직의 헌존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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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남한체제에 적응하며 가장 자발적으로 갖추려고 하는 능력은 사유재산 취득능

력, 다시 말하면 돈을 버는 능력이다. 노동을 신성히 여기면서도 사유재산의 부도덕한 즉면에

대한 지적은 날카롭다·299) 돈에 노예가 되어 사는듯한 남한사람들의 생활상을 비판하며 물질

적 향략에 치우처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지는 않겠다는 시각을 강하게 표줄한다. 이는 사유

재산의 추구는 곧 이기주의의 일환이고, 이기주의는 사악한 것이라고 반복학습받아 온 집단주

의격 정치교육과 갈등을 일으키며 발생한 이중적 태도정향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414 북한의 정치교육이념과 남북한 체제갈등요인의 상판관계

북한의 정치교육이념은 징치사회화의 순기능과 우상숭배적 체제수호의 역기능을 동시에 지

니고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정치교육을 혐오하면서도 평생 교육받아온 내용을 일시에

지워버리지는 못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서의 정치교육이념은 남한에서의 체제적응에 긍

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지닌다.

아랜의 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項하게 정리한 관계도이다. 탈북자들이 남한체제의 정통

성에 무난히 적웅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북한교육이 허상으로 드러남에 따라 반사적으로 일어

나는 헌상이라고 판단된다. 여렸을 때부터 김일성가계의 혁명적 수령관을 마치 종교처럼 습

득해 왔던 탈북자들은 그 교육의 강도만큼 북한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제까

지 속아 살아왔다는 인식은 탈북초기에 상당히 강하며, 증오교육을 통해 습득한 대상에 대한

혐오를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같은 맥락에서 평등주의와 주체사상교양은 남한에 적정한 정도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고

299) 
"화장싣 
앞에서까지 돈을 벌려는 것은 곱게 볼 수 없다." 임종철, 

" 

영어 그거 정 못하갔수다" 김균

태, 「안경없는 군대이야기, (서울: 의앞, 1993), 72쪽; 
" 

집값 오르기 시작하는 지역으로만 몇 번씩 이사

다q면서 집을 늘리고,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아 세를 놓고, 그 세로 생활비에 보태고, 더 좋은 승용차

로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 나는 두손 들고 말겠다" 김헌희, 앞의 책, 253쪽; 
" 

남한에 와서 보고 느

낀 것 중 제일 화가 났던 것은 바로 일도 안하고 그저 먹고 노는 사람들이었다" 김용, 「빨래하는 남

자, (서울: 자작나무, 1993), 236쪽; 
" 

남한의 경우는 남에게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낭비가 너무 심하다

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낭비와 사치는 자제하면 좋菜다" 고영환, 
r
평양 25시4 (서울; 고 려원, 1932);

"

못사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잘산다고 과하게 사용하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신광호, 
"까마

치 무전수" 길균태, 위의 책, 88쪽.

필자가 개인적으로 만난 홍모씨는 평양 기계대학 4년을 수료하고 심양 동북대학에 유학중 1994년 9

월 망명하였다. 올해 니.이 23세로 미혼인 그는 평양밖에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며, 핵심계층

의 자녀라고 본인을 소개하였다. 그는 심각한 고 민을 겪은 뒤 망명하였으나, 헌재 상태는 그다지 만
츠럽지 않다고 우울하게 말하였다. 그 이유를 조심소럽게 질문하자, 

‥남한이 
정말 자유로운 사회입

니까"라고 반문하며 묘한 읏음을 지었다. 
" 

남한 사람들은 정말 자유로운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q

다. 때인 唱가에 쫓기고, 누군가로부터 지시받고, 허덕거리며 뛰는 사람들 뿐이지요, 적어도 북한(의

엘리트계충)은 그렇지 않습q다." 이는 북한의 계급간 생활차와 남북한 생활양식의 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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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깨1計게 헤주는 사상적 베경으로 쟉벙-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주의 교육을 오랜기간동

인· 빌·은 탈북자들은 담한의 개인주의적 사고나 정부에 대한 비판 둥을 1게 이坤하지 봇하고

이를 혼란과 긷·둥의 단면이라]1 보는 겅우도 있다.

탈북의 동기는 대체로 경제 인 궁굅에서 시작된다. 자유로운 경젱과 신성한 노동이 보장

되는 남한에 귀순하면 모岳 겅제 문제가 사라진다고 )W각하고 탈북을 감헹하는 사람이 滄

다. 이러한 기데가 毛.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가장 좌절하게 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그들이

북한에서 번·은 평-秒7의, 집탄주의 교육은 불펑통한 편제적 재촤의 배분을 쉽게 용닙'하지

(표1> 북한의 정치교육이님과 남북한 체제갈등요인의 상권-관게

북한정치교육이님 남북한 체 길'등요인 탈북자체제적웅 난이도

[/ I 
'

%1

[[그 /]...-가[ -

M

i/ [고L
[/3 [/]·[ J/ 

-

l/'[[至//-灰
[]3피 미-//)[[/ . . - . . -[

[- A 
- 

가/1團團 
團

. . y /

l.'..-'[K至'//
- 궁정적 효과-북한에서의 교육내용이 납한적응에 도읍이 되는 경우
- - - -

- - - - - 부정적 효과-북한에서의 교육내용이 남한적응에 방해가 되는 경우

봇하게 한다. 이론.실친 권힙-의 원리애 따리· 능릭애 따른 노동을 健음애도 불구하고 그 대

가가 기데에 미치지 旻'힐· 떼 원1-A-의 대싱·은 물론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있디.. 탈북의 기대가

께지면 가장 빈저 윈1%-하는 데상은 남한징부인 것이머, Ll·아가 인정없고 게인주의적인 남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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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일 것이다. 자신의 탈북결정을 후회한다해도 이미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 평생 받

아온 증오교육이 그들로 하여금 불만세력으로 돌아서게 한다. 탈북자들은 통일사회로 가는

시금석의 역할을 한다. 탈북의 동기나 탈북자의 수가 여하하든, 그들이 성공적으로 체제에 정

착하지 못하면 냠북통일은 환상일 뿐이다.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안

착하지 못하고 정치적 불만세력으로 전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凍

이다.

탈북자 체제적응을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경제적 적응능력을 자생

적으로 키워주는 일일 것이다. 탈북시기,딕북방식, 교육수준, 북한내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일관되고 형평성있는 정부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탈북자들이 제시하는 극복방안

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인의 적성에 맞는 적업훈련의 필요임을 주지해얘 한다.300) 돈

을 버는 방법과 함례 쓰는 방법도 훈련시킬 필요가 있으며 물질의 여러 가지 가치(교환가치,

사용가치, 노동가치) 등에 대한 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탄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내 총괄

기구설치 및 관련법령 정비에 대한 요구도 사회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다.301) 통일과 함께 해

결해야 할 남북한 이절화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법,제도-교육의 구조기능적 연합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증가와 장기적 대책마련등 상황변화에 따라 차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가

칭{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b을 입법예고하였다. 동 법은 전체 33조 부칙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호대상자를 구쳬적으로 명시하고 탈북자

관리를 통일원이 일관되기 수행하는 등의 구체적 안을 담고 있다, 법안중 특징적인 부분은

정착지원시설로, 여기서 1년간, 거주지에서 2년간 탈북자들을 보호하게 된다. 북한 및 외국에

서 취득한 자격증과 학력을 인정하고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다는 항목도 특기할 만하다. 대

체로 1993년법안이 일시적 정착금지급에 치우쳐 있었다면 1996년 개정안은 장기적 정착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어 탈북자들의 실절적인 보호장치로 활용될 전망이다.

5.1 탈북자의 체제적응 한계와 정책제안

서두에서 제기했던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통일은 바람직한 것인가 아직은 소수에 머물

러 있지만 탈북자들의 경험담은 바람직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가능하게 한

300 ) 선한승, 
7북한근로자의 적응럭 실태와 인력활용 빙·안」 제3장 

"북한 
탈북노동자의 적웅력 싣태와 정

책과제" [한국 노동연구원, 1995) 참조.

301) 최근 실시한 민주평통 자문회의 통일관련 모 니터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따르면, 응답자의 43.8%가

정부내 총괄기구 및 관련입령정비를, 39,3%가 재사회화 교육등 체계적인 적응 프로그램마련을 탈북자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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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칫쩨, 틸·북자들의 체제적응 한게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심리적 毛·용이 필요하다, 남북

한의 오렌 단절과 불신은 정치사최촤의 내용을 크게 빈졀시기 놓았다, 1980년데 이후 U 단

절은 더욱 심각헤 지는 V 하다. 오%]i 기간 븍한제제에 직응하미 살아値·던 틸·북자들은 남한

사회에 직웅히·는대 많'은 어려%을 7]는다, 힌재 북한에 삳고 있는 주민들이 통일이 되는 날

1는 喜린·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리먼 이들의 고빈파 아픔을 함께 나누러는 문촤적 동징

성을 회복함과 y시에 북한인의 사고를 북한인의 시각에서 비·라꽐 수 있어야 한다.

둘 , 탈북자들이 체제적응 71는 (>1리움은 남북한의 징치사최촤 내용의 차이다. 이는 체

제정통성, 인권, 자유 및 핑등 논의로 구성되는 날이 가먼 갇수록 양 체제간의 간극은 디 벌

어질 깃으로 J;L인다, 틸·북자들은 남한 체제의 정통성 수용 및 인권보호 부문에서 긍징적 반

웅을 니·타넸으며, 자유 및 평등의 부문이1서 가장 嗚'은 애로사힝·을 표현하였다, 깁지.기 주어진

자d-와 신텍의 다원성에서 탈북자돌은 芬돈을 71게 u}- ]이머 지나친 자유에 대헤 비판적 의긱

을 깆·게 되거나 무기릭하게 부적응하는 경우도 있있다, 정통성 수용 및 인권보호부문의 W정

직 번-웅을 내민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봉합적 정치사상교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핀·단된다,

셋째, 애로사항이 가징· 많고, 동시에 장기적 대첵을 요하는 자유 및 평등부문의 정치사회화

를 위한 종합적 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O-중예서V 사유재산에 대한 이중지 J]-징은 탈

북지.들이 남한체제에 적웅하는데 가장 매릭적인 요소이기도하미 기·장 좌절을 11는 요소이기도

하다. 최근 급증하2J 있는 딜'북지·와 제입북자, 正는 남한을 탈출하여 북한 투향하는 사

71-302)들의 시지·에 비친 남한사최의 모습은 대체로 Y정적이다, 정치깅제적 자유의 가치를 인

정하는 깃과 이기적 개인주의를 호도하는 것合 달리 취骨되어야 한다. 骨걱한 정제발전으로

인한 진통문촤의 t%-실과 인간 본 모습의 判손등은 탈북자들의 수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고발

되고 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받은 정치교육중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도 좋을 상호햅동정

신(짐단주의), 근1핀 성싣힘·(이론-실친결管의 원리), 단순 순수힘·등이 췌손되지 않고 자발적이고

건%·한 집단적웅농릭, 다원적 선택에 대한 능동직 l-이정신을 갖추게 된다먼 닙·북간의 정신적,

문회.적 통일의 시급석이 되는 A]이다,

<북한탈출7민의 보호 및 징착지윈f이 管북자들의 체제적웅에 좀 더 기어하기 위해서는
-h'-속시1링동이 빈'느시 포함되이야 

'힘- 
내F晋이 y)다. 칫쩨, 31호대싱-자骨 외국<·:·히을 추1득하

지 잉·'은 t&북지-로 지정힘·으로서 중국·으로 일·출하여 중6:·여권合 깆·게 된 탈북자·趾에 대힌. 보호

를 배제하고 있다, 호1 졍부는 중국의 동포들에게 h-호를 개방하지 館·는다는 원칙을 세워놓

고 있디·, 분탄상톄의 파도기적 신텍일수는 있으나 이미 탈북자들이 남한에 대한 정통성과 인

302 ) 외신은 정7-t 지%v·의최 의s기·, 48세의 허딩·주인, 3띵의 이부등이 가쪽을 버러고 民는 밥께 
; t

존깅

하는 김정일 장군의 가습에 31·기기 위해" 입북히.었읍各 일·리고 있다, Country 11cpor1, Sou(h Korca,

North Kol'CIA lsI QmIrter (Lulldou: The licouumlsj lule11igcuce Uni[, 199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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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호 적정성을 깊이 인지한 상태이므로 북한 국적과 의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탈북

자들에 대한 예외조항 산설이 요구된다,

둘째, 보호신청을 접수받은 때부터 보호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탈북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청 즉시 해외공관장 및 군부대장, 행정기관장등은 무조건적으로 신분 및 안

전을 보장한톼는 조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생하는 공관원 테러사건에서도 보여지

듯, 탈북자들의 신변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명시한 이상, 북한출신 주민들의 인권은 정부에서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청 즉시 보호한다는 월칙을 세움으로쪄 최대한의 구제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의
a

집단주의적 교양교육은 개인이 집단에 귀속된 존재로 인지하게끔 한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은

남한정부가 당연히, 그리고 철저히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

한국의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셋째,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기간이 끌난 후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생활보호법상 5년간 보호

한다는 동법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생활보호법상 한시적 예외조항을 두어 탈북자들에 대한

보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 사기업에 한시적 특별채용조항을 두고 탈북자들의 정착

을 도울 필요도 있다. 탈북자들은 경제적 빈곤상태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초기 정착보조

금이 엾어지면 생계가 막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체제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

다. 단, 이러한 사회복지적 혜택이 법骨로 보장되면 탈북자들의 사회주의적 의식구조, 즉 적

당주의는 좀체로 고쳐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예외조항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탈북자들의 적응태도를 협의회에서 심사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부속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 법의 개정이후 장기적 안목에서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의 규모 낄 시설에 대한 재고

가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탈북자 증가추세는 기하급수적 성격을 띠고 있어 대량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을 얼마든지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정착지원시설이 아닌 정착타운을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착타운은 보호시설이라기보다는 키부츠형 공동체로서 사회교육과

자체생산시설을 겸비한 복합기업형 생활공동체이다, 억러한 타운을 건설함으로써 탈북자들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부작용없이 남한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실

질적 훈런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량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

운영방침 및 교육내용에 대한 언구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통일이후 맞게 될 가장 커다란 위기

는 사회문화적 이질감에 의한 분열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주먼의 대량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통합의 후유증을 전정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탈북자 중섬의

공동체형 정착타운은 단기적으로는 탈북자들의 정치사회교육 및 경제적 기반확충시설로, 장기

적으로는 통일에 따르는 급작스러운 문화충격에 대비한 완충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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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통일은 법적으로 분단된 국가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법적 · 정치적 의미에서의 통일만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톼. 그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 달성되고 완성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질성회복을 통한 참다운 통합, 그리고 정당한 통일의 내용을 확립하기 위하여 계

속 추구되어야 할 일련의 연속적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참다운 의미에서의 전

사회 · 내적 통합을 위하여 통일이후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며, 또 서로 이질적인 법과 제도를 어떨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연구는 법적 · 정치적 의미에서 통일이 달성된 이

후 낱북한간의 법통합방안을 모색하였다.

' 

법통합'(Rechtsintegation)이란 두개이상의 상호 이질적인 법질서(여기서는 남북한의 그것)를

단일한 법질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법통합은 하나의 법질서가 다른 법졀서를 대치하거나,

양자가 절충된 제3의 법질서가 만들어지거나(그 비중에 따라 두개의 불균형형과 균형형을 생

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하나의 법질서가 절충 · 변형된 형태로 다른 쪽에 부과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법통합이 이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든지 간에 법통합은 단지 각종

법령과 제도의 통합만으로 끌나는 문제는 아니며, 법통합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도출과정, 법

통합을 위한 제도적 · 조직적 · 재정적 여건의 조성, 통알이후 제기되는 법적 문제의 해결, 법령

· 제도의 통합 이외에 상이한 법체계와 법현실에 대한 상호이해의 확보, 법의식, 법학교육, 법

집행양식 등에 관한 법문화적 통합의 문제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포함한다.

2. 독일에 있어 법통합은 아직도 진행중이고, 독일통합의 경험을 우리의 현실에 직접 적용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지昔, 독일의 법통합과정은 40여년간 유지되었던 근본적으로 이질

적인 법질서를 방대한 규모의 작엽을 통해 치밀하면서도 신속하게 통합시켰다는 점에서 확실

히 하나의 표본 인 모형으로 평가된다. 본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에서 진행된 법통합과

정의 교훈을 실리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독일에서 통일조약이 체결될 당시 양독지역의 상호이질적인 법질서를 어떻게 일치 · 통합시

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각부 상호간이나 관련국가간 또는 의회정당간에 3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즉, 원칙적으로 구동독의 법이 존속하도록 하되, 구동독지역에서도 적용되어야 曾 연방

법률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열거한 목록을 만들어 적용되도록 하자는 점젼적 통합론과

최대한으로 광범위하고 근본적연 법질서통합을 주장하는 급진적 통합론이 대립하였으나, 통일

조약은 모든 연방법령을 편입된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 으로 열거하

는 방식을 채택하여 제8조에서 독일통일과 동시에 모든 (구서독의) 연방법령이 원칙적으로 구

동독지역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급진적 · 포괄적인 법통합의 원칙을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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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러니. 독일의 1/]통합과정에 진히 문졔기· 없었딘 것은, 아니다. 사실 구동독지익에 도71된 인

빵·넘의 &1용이니. 시-<과정에서 니·타난 문21)7]들은 오들날까지도 해걸을 보지 봇하고 또 상당한

시간이 지니.서야 헤건가능한 것으로 VI·T-M되었다. 40여닌동안 발전되어 F 구서독의 인1-M·의 법

질서 진체률 진히 다른 111질서외. 법헌{l 속에 있있틴 지역과 주민吾에게 일거에 차징·함으로써

VA-E 분졔·접과 喜란이 야기되있다. 통일조약 부속서의 방대하고 상세한 nJ정들은 /l-짐·은 7제

질들을 완촤시키러는 시도였지만, CI리한 문제점各 해소하지는 못微다. 특히 새로운 71을 즉리·

적各시키51 공법분야에서의 Ii]통힙·의 결과률 행정직으로 집헹하는 네에는 무수한 난관들이 있

었디.. 구동독의 헹정조직은 지빙'자치는 물론 어미한 헝태의 자치행정을 허벙-혀.지 M31 있었고,

그 조·직관헹싱·으로도 7무수헹의 창발성결여, 첵71회피, 사최주의통일딩1SBO)의 간부들에 데한

의존, 비밀경힘의 위힙으로 인한 위축된 분위기가 고질촤되이 있었다. 71관] 지*]과 깅힘을 갖춘

헹정공무윈이나 유능하고 자유로운 it조직농이 결이되이 있었고, 무잇보다도 세로운 빔질시의

시적용과 실효적인 집헹을 가능케 힐· 행정과 사71 도가 미.린피0-l 있지 館'있·다.

3. CI려니. 어&-l'한 분제점파 비2·에도 횡구하고 남시 국제징치 상촹과 통일추진과정에 따

른 현$적 불가피성과 법적 통일의 조기정착에 대한 회t깅을 들어 휘-속한 빕통합이 일요兎다고

볼 d< 있다. 만일 포骨지이고 g·속한 111통합과정에서 빌·생한 문제점들은 단게적 · 점진% y]통

힙·이 추진되었을 징7 1身)g健을 15제점들과 비교해 본다먼 통일조약이 텍한 길이 훨씬 L]·은

주/이있다는 깃이 중론이다, 독알의 빕]$ l-과정에서 밟셍한 문제짐과 부직·용들은 실은 대부분

이 급진적 . $판적 %통힙·징첵을 추진省·에 따리· 발생한 깃들이라 曾 수 있다. 그곡1 끼-허'에
' 

1질서의 일시적 · 총팔직 통71-은 가능하지/L 않을 W 아니라 결코 비-곡1·직하지V 않다는 Y]'

을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고(춘으로 꼽는 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니. -위리의 징우 통일과정에시 그리한 A]진적 · 딘·계적 Il].통합·의 헌실적 가능성괴. 선택의 기최

가 주이진지는 이 1히 미지수이다, 그리므로 . 7-리는 61진적 · 포팔기 법통'헙·빙·인-파 졉진적 · 딘·

게적 t%통합방인·을 모)'f 강21'L히·W서, 징·차 도래하게 苟 骨일의 구체적 국1/1에 따라 앙자를 적

질히 질충 · ;-M성-하는 빙·)/]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비곡14저하다, 이骨 위하여 독일의

%)]통힙-%험이 긍징시인 斗먼피. 부징적인 추먼 )/.平骨 )hI하어 활용한 핀요가 있다. 우리의

겅우 독인이 쥐있0 문제듈 가운네 성·딩-부분이 어찌민 더-A 폭발적이고 극단적인 힝테로 발셍

히.게 苟 공신·이 3디-, 통일이%1의 서독파 비교省· 상데적으로 미성숙한 민주W치<·r기적 익

량과 ·징험, 주1, 통직인 단일<·r기·체제에서 걸이된 모112'제의 완충기능, 복한 민들의 겅 적 빈곤

과 일y의식 또는 지의감징에 따른 [/브身가y성 등파 긴'은 요인들이 독일의 경우 보디· 필씬 디

이려 잉·싱·s로 통알힌.국의 켜 려·叫정에 악영향各 미卷 수 있기 떼7이뎌., 기.링 if진적언

법통힙·이 추진될 깅< L)- 과정에서 1[[한지3에서 R]l'/1과정으로부더 소외 [상의 심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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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위축현상, 법규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규범의 실패현상, 주로 자본주의 시장경

제를 바탕으로 한 볍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반감 둥과 같은 부작용이 훨쎈 더 악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간적 상황을 활

용하여 발생가능한 법통합과정의 부작용을 谷화 ·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 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4. 우리의 경우 통일이후 법통합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보다도 한민족 모두에

게 최대한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확보해주고, 북한주민에게 기본적 인省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국가적 통합을 이루는 데

에서 찾아야 한다. .

5. 본연구는 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통일에 따른 법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

색하였다. 통일이후 법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행정, 사법, 입법 등 국가의 기

본조직과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등과 같은 각종 법제도의 개혁, 그리고 국가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개혁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체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선결과제로서 요구된다. 통일

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통일한국의 재산권질서의 수립과 재산省문제의 처리, 경제체제

의 전환을 위한 법적 조치, 국유재산의 정리, 분단시대에 행해진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처

별, 정치범의 방면 · 복권 및 국민대화합차원의 일반사면 등의 해결방안이 논의되었다.

6. 본연구는 법통합의 원칙과 장기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검토하였다, 법

통합의 원칙에 관하여는 이를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정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법동

화에 관한 독일 통일조약 제3장과 국제조약 및 합의사항의 계속에 관한 제4장의 규정을 참조

하여, 통일후 북한지역에는 그 적용범위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혁된) 남한

의 법령이 격용되는 젓을 원칙으로 하고, 북한의 기존법령들은 통일한국의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관련볍령이 었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 또는 과도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법통합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통

합에 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법통합을 위한 장기전략과 그에 따른 일

관된 정책을 수렵하고 구체적인 법통합의 단계와 일정을 정해나가야 한다.

법통합의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결국 법통합을 지도이념을 이루는 요소들은 민주주의

와 기본권보장을 지향하는 빕치국가원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도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은 먼저 통일한국의 법질서의 구성부분을 국가적 부분과 시민사회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선행시키고 후자를 추완시키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통일한국의 가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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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이루는 법통합의 지도이 에 반하는 사최주의적 이념에 따른 1Wi제는 통일과 힘·께 일시에

동합하거나 최대한 
-kL속하게 통힙·시저 니.가야 할 깃이다. 무잇보다도 시급한 빕통71·은 징부조

직111 · 1·f최밥 · 71원조직 l · 지빙-지·치빕의 분야에서 이At이저야 할 >이다. 빈·민 시민사최를

규율하는 민사볍 농 공통법싣서는 이를 딘이)적 · 김진적으로 통기-하는 깃이 0로 인한 충걱과

란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접에서 l)]-람'직하다. 물론 지나치게 점진적인 법통합은 지.項 시징·

경제체제애서 요구되f- 게인과 기업의 깅제적 칭·의9·l· 투지·의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지

수)L 있으나, ]렇다5f 자본주의적 겅제와 弔짐서를 거의 경험한 적이 없었딘 북한사회의 특

수한 셜징合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7, 납북한간의 빕통합은 법렁이니· 제도를 통쉰·하는 깃으로만 달싱될 수 但으머, 대중돌의
1 의식, 밥김·정, 빕교육, l%률서비스의 공3· 및 이各행테, 71학교육 및 힉$구의 수준, l%조

인들의 의식 및 헹태, 법적 켜t니케이션의 방식 骨 다양한 요소로 31-성되는 빕 촤

(Rechtsku1tur)의 치·원에서도 통骨이 이루어질 때에민· 실힌될 수 있디-. 따리-서 이러한 IbiA적

통합을 위한 법정첵이 감구되이야 한다.

8. 통일이후 71통합의 실친은 무엇보다도 님'한과 북한이 각거· 반세기 동안 유지해 %-던 싱·

i 이질적인 법질서에 대한 충분한 이헤외. 관십을 旦대로 하어 추진되어야 한다, 법통합을 추

V하기 위한 전제조긴으로서 칫쎄, 념'한의 빕질서의 정딩·성을 팍립하기 위하이 민주주의외. 빕

g ]국기·원칙에 따라 71제를 정비하[그 반민주 · 통일저 적인 빕링과 관행을 3결하는 내부직

인 I i[1개힉이 이루이지야 히·떠, 둘찌], 늑·헌·의 IS과 l+1헌실에 내한 정하한 이헤가 신행되어야 하

며 이를 비.팅·으旦 북헌·의 빕헌실울 IiI통힙혀-징에서 충분히 고려헤야 한다는 과제가 추구되%1

야 한다. .

통일이후 l 통합·을 보다 성공직으로 달성하기 위헤서는 통일전단게에서부터 납북한간의 보]

적 이헤와 
'헙조기· 
이부0-]질 수 있1도록 남북한간 리적 Al(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힌딘·

게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11 이러한 V 력이 단기적으5L 어떤 질실을 맺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립凍지만, 통일이Y )/]통힙·을 위한 사전정지직·업으로시 실행가능성과 헌실적 %-용싱 111에서

가·징- · 7 선순위를 지니고 있는 분야 서 남-!1한간 l%] 교류를 추진헤 나가야 한디.,

.

l/,1통가의 실>방안에 괸-하이는 독릴의 경-T처S] 선결적으로 헤唱을 요하는 빕적 y 들

의 처리1'M인괴· <)법체 · 21기·1직의 昏합·]g·인· dE색히.되, 이미 앞·에서 지3谷 비-외. 권·은 딘-

기적 · 규진·적 통합이 필요한 사안과 장기치 . J]진적 통'11-이 요구되는 사 1, 정치적 부문과 비

정치적 부문, 국가직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骨 
부뵨가 지.치에 맡지야 할 부분 등을 구)철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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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을 차등화하고 분약별로 두개의 잠정적인 법권(法圈) 또는 과도적인 법질서의 존속을 인

정함으로써 통합으로 인한 충격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적 통합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법통합은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차등화하여 그 속도와 강도, 방향을 정해 추진해 나가

야 할 項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 전체를 분야별로

분류 · 검토하여 법통합의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본연구는 특히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

문에서의 법통합방안을 검토했다, 첫째, 사법부문에서 사법권의 독립현칙에 따라 독림毛 법원

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권리구제와 분쟁해결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행정부문의 경우, 종

래 사회주의적 적법성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던 정치의 법에 대한 우위, 법률 보다는 당

의 지시에 의한 행정을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행정법질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법분야에서의 법통합을 추진해온 독일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법치행

원 따라
. 브원. 

. 3송 를 북한 착 는 작 루

져야 한다. 셋째, 형사법분야의 렵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북한형법이나 형사법은 원칙적으

로 남한의 형사법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북대졀시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부분은 적용을 배제하되 통일이전에 행해진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처벌

할 수 았는 특례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반면 기존법중에 생명 ·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질

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은 북한주민의 법의식과 북한사회에서 통용되어 온 사회윤리나 관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일후에도 상당기간동안 그대로 시행되도록 하되 점차 이를 통일된 형

사법제로 통합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법 · 사회보장법을 포함한 사회법분야 역시 상대

적으로 신속하고 포괄적인 법통합이 이루어져야 骨 분야이다. 특히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최저

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장법으로서 공적 부조와 의료보험등 사회보험의 부문

에 있어서는 여건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법동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 · 물적 자원이 요구될 젓이며 이를 위하여 미리부터 통일한국의 사회보

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볍분야의 경우 통일이후에 이루어질 경제체제의 전환곽정에서 발생할 대량실

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실업방지 및 해고보호규정, 그리고 고용전환을 위한 직

업훈련규정을 대폭 강화시킨 내용의 노동관계법을 마련하여 북한지역에 시행하는 방안을 겁토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환경법분야의 경우 남한의 환경관련기준이나 규제수준을 북한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북한지역의 경제재건과의 관계나 낙후된 환경규제제도 및 여건에 비추어

많은 무리가 따를 젓이므로,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어 환경관계법의 적용을 유예하되, 환경행정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남한의 환경법 및 환경규제를 점진 으로 확대적용해나가는 점진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끝으로 범률상담 및 범령홍보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일도 법통합을 실천

하는 과정에서 빼놓아서는 안될 과제이다. 특히 반세기이상 전혀 이질적인 법질서속에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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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북한주먼에게 싱)소曾 수 1라에 없는 세로운 빕의 내各과 존제이유롤 셜%해주고 필요한 111
-趾상답을 해줄 수 있는 조직꽈 제도롤 도입하기 위하이 

'

닿]률상답 및 법령홍보범'은 제정 . 시
'Q]하는 
방안을 깅·구'헤야 할 것이디..

10, W동'삽을 위한 준비가 각 소관·부치별로 긱'개약진식으로 이午어지는 징우 정보공유나 상

호의견교場·의 기최骨 쵤·/한 수 입을 뿐 아니라, 긱'각'의 분야벌 상호인관성파 범질서의 진체

A 통합성의 측모1은 제대로 고러하지 못하는 요인이 핀다. 71통합-의 과제가 징·기적이고 종힙·

적인 성긱을 띠는 이싱· 이클 거-부처의 개빌적 작엽에 맡기기 보다는 법통2추진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진사회적 언구네트웍(Network)를 구축하이 이기에 헹졍긱·부처, 입%부, 사%부 등 j

가기괸·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Ip}호사힙회, W학교수딘-체, 거·종 분야별 1학학술단체 동파 긴·

은 빕조직능단·제가 lA히·도록 하는 tV'안을 권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통일이곡L 남북

한간 빕통합lg·안파 임통합을 위한 t·MW제의 정비 · )1완방안을 수립 · 추진하고, 71통합을 지

71할 조직 및 자·원에 대한 데첵을 준비하도록 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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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 문제의 제기

남북관계의 상황이 불투명한 것처럼 통일문제와 법의 관련성에 관해서도 여전히 많은 의문

부호들이 남아 있다. 분명한 것은 통일은 정치, 경제나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에 못지 않게

법에 대해서도 복잡하고 혐난한 과제를 부과할 것이며, 또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는 사설이다. 통일이 법에 대하여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통

일의 실현과정에서 법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가, 통일이 지향하는
w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나아가 통일의 전후과정에서 서로 이질적

인 법과 제도를 어떻게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凍이다,

통일은 법적으로 분단된 국가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법적 · 정치적 의미에서의 통일만으

로 끝나는 것이 아q다. 그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 달성되고 완성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질성회복을 통한 참다운 통합, 그리고 정당한 통일의 내용을 확립하기 위하여 계

속 추구되어야 할 일唱의 연속적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참다운 의미에서의 전

사회적 · 내적 통합을 위하여 통일이후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며, 또 서로 이질적인 법과 제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일의 통일과정이 우리에yi]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단순히 
'

삐-른 통

일' 보다는 
'

최선의 통일' 또는 
'

올바른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303) 이제 우리는

거기에 통일은 현명하고 잘 준비된 전사회적 · 내적 통합으로 이어절 때에 비로소 
' 

올바른 통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

통일이후과정에서의 법통합논의는 사실 통일의 전망과 내용이 구체화되었을 때 비로소 논

의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통일의 과정이나 양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원적인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장차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통일이 닿성되든 그 당사자인 남한

의 의지와 역할이 경시되지 않을, 고도로 개연적인 상황을 전제로 통일이후의 법통합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의삼의 여지엾는 유용성을 지닌다.

2. 논의의 범위

통일을 위한 법적 조건을 모색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項은 통일국면에서 한국사회가 직면

한 도전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응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통일을 위한 법적 준비는 남북한

303) 조용남, 통일문제연구 3권 3호,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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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t><관게에 관한 조의: 正는 71정의 제길이라든지 납%교骨힙력에 관한 밥제의 정비 . 개선, 또

는 개벌적인 
'협릭사71에 

대힌- 71적 접곤이나 남북헙력)101시대에 맞는 
'-1법 

· 5 ;·기·보안)[] ·

'힝

))l 동 혠행%제의 개헉 骨을 통하이 수宅省 수 있디-, 남북기본합의서나 넘북교류 · 힙릭에 %9·

한 법뷸, 그리고 헌법을 위시한 현84법 의 게헉 骨에 판한 이제까지의 논의는 특히 통일을

위한 진략적 관점에서 더할 니-위 없이 중요한 의미-趾 부여반아 왔다. 이러한 ·L의기. 통일合

가농케 헐· 키적 전릭·의 문 , 또는 사전에 통일이전을 조싱하기 위한 노력의 일촨으로서 가치

를 지니고 있음은 불론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보c]. 더 근본적

인 분제, 즉 l%적 · 징치적 의미o]]시 통일이 이루어진 이[쵠에도 싱'딩-기간동안 계속됨 통일후과

정, 즉 통일이후 남북한간의 정치 · 겅제 · 사최 · 문화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이 빕이 어떤 억

할各 수唯헤야 하u), 또 어떻게 범과 제도 부문에서의 힙·을 이루어省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디·루고자 한다,
; 

법통.합1<Rochtsintogration)이린· )p이상이 상호 이잗적인 법질서(여기서는 님·북한의 ]것)를

단일한 부1질서로 만 는 것을 말한디·.3(%0 111통합은 하나의 빕질서가 다른 l%질서를 대치하거

니., 잉·자기· 절충린 제3의 밥질서가 만晋이지거니0- 비중에 띠·라 두개의 불퀀·헝험과 5]f힝힝을

섕1긱·할 수도 있을 것이디·), 어노 하나의 범짇서기· 절충 · 변헝된 형태로 다른 쪽에 부과되는

빙·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11통힙·이 이중 어띤 벵·식으로 추진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0것

이 긱·종 l'il령과 제도의 통管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이·니려-는 사실이다, 범통합은 뱁봉합에 관

한 딩·사지·간의 합의도츨과정, 빕통합을 위한 제도적 · 조직적 · 제정적 여긴의 조성, 통일이후

제기되는 빌적 문제의 해毛, ){]렁 · 제도의 통쉽' 이외에 상이한 빔체게v]- 법 1실에 대한 상호
e

이해의 화뵤, 1&i의식, l-Pl힉-교%-, )[]접*1잉·식 등에 괸·한 법문촤적 통합의 문제 둥 어러 가지 복

71·하고 어려운 파제를 포함한다. 납북한간 71통가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이러한 법통骨의 측

번이 힘·께 고리되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기통합에 %1한 딩-사지·간의 힙·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인·이니. 과정에 관한 논의305>는 이기서는 다루지 僧는다.

團 團 團

團 團 된

a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04) 독일의 일조약(Eiuiguugsverlmg: Vcrlrag z,w ischtm del· Huntlosrcpuhlik Deu1schIllncl uu d dor Deumchcn

DC11]Ukrutischcn Repuhhk Aber ic Hcrstolhm8 dcr Einlteit 0cutsch1nudE vom 31. August 1990(GOBl. 11

s.8卽 )은 제3장에시 
' 

法同化'(Rcch[SlIng]dchung)란 · i이暑 사용하고 있다, 어기서 
'
l 동촤.'란 닙질서의

통합을 의미히.고 3L동독x]역의 1%온 7서- 지익의 법과 인치시키는 것읕 말한디.(한국11]제 1구71, 「

逸統-에 따른 公法의 統(에 관 
'l· 
硏究, , 1934, 6Q). Ct러니- 통인조의[의 2에서 드러나논 비.와 긴·

이 듣.모1조악 제3장에 의"l· 
'

{
1
%]동최'논 ·7-동5지억의 독일언%X'-공叫국p로의 민입(Bdtr% 이니�. 기본m$의

A%파장, 국제조약 ·
'71정의 
% fL.는 -X햄정과 시샤1의 통%]· 동에 데한 昏인조익·'의 v· . 사항 이외에

구%독지역에 7서7.의 All各 희·장시키는 7제에 판한 깃이라는 1]에서 통일조약 제3장에 의한 法16]]h

의 개7]E -l·<931-에서 디- 고지· 하는 빈통'71의 게님괴.는 싱'이하다. 본언구에시 사-2-혀t 
' Il]통힙·'이린·

-9-이는 a/]·%i]게<Rcchl·8Systcm) 므[는 119+시(liechlSOl'(IllIrng 의

� 

통 l'블 의미히·미, 띠-리.시 /A-독지역의 ))1을
-/서1·i·지익의 )

l!1펴. 31치시키는 직입各 旻히·<<- 
'f)<1司)h 

j,!.니-는 S;i- 게님이리. 힐· %T 있디·.
'305
) 셕-SJI)]]서의 )[i진서昏'Al- · 위힌· R<이'에 괸하·여는 許營(編著), r獨·逸統-의 法的 ]l(f明」 , ]勢4 , 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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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독일의 통일과졍과 법통합

1. 독일통일의 성격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은 
'

합법적인 독일혁명'(The Lawfbl German Revolution)으로서

달성되었다, 이 독일혁명의 추진력이 되었던 두 가지 목표는 자유와 법(ETeiheit Ulld Recht)이었

다,306) 사람들은 이를 위하여 라이프찌히(Leipzig)와 드레스뎬(Dresden), 할레(Halle)와 마그데부

르크 (Magdeburg) 등지에서 거리로 나갔고 공산독재의 폐지와 법치국가적 질서에 의해 확보되

는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했다. 통일과 더불어 이들의 요구는 실현되었다.

한편 독일의 재통일을 달성하고 구동독의 설패한 사회주의체제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쟉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입법부였다. 통일을 전후한

일련의 과정에서 입법권자는 일종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 5월 18

일의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에 뒤이어 8월 31일의 통일조약(Vertrag ober die

Herste11ung der Binheit Deutsch]ands: 1990.83L)이 체결되고 그 후 방대한 규모의 입법이 단행되

었던, 이 1990년처럼 법의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 두드러진 적은 없었다. 물론 재통일을

향한 이 모든 과정이 법률가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989년 10월 9일 라이프

찌히 등지에서 벌어전 대대적인 민중시위를 통하여 한 달후 베를린장벽이 무너져고 전후 40여

년간 동구사회주의블럭의 선구자로서 영예를 구가했던 사회주의정권이 붕괴됨으로써 달성된

독일의 통일은 누구보다도, 헌명하고 선견지명있는 결정들을 내럼으로써 통일의 길을 열어놓

았던 졍치가들의 공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가에 의해 물

락한 사회주의경제를 자유사회와 자유시장의 전혀 다른 기후아래 회복시키기 위하여 조언을

하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은 경제인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전체는 고도로 복잡

한 법의 틀 안에 놓여져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하다.307)

반면 이와 같은 합빕적 독일혁명으로 달성된 독일의 통일은 통일에 대비한 어떤 법적 사전

준비나 법제도정비, 또는 동 · 서독간의 법적 협력 둥과 같은 법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익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필자가 독일통일의 현장에서 받았던 가장 강력한

인상은 독일통일과정의 템포가 동독법이나 통일문제 전문가들에게 조차도 거의 경악과 충격을

줄 정도로 예측불가능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였다. 아무도 그렇게 될 줄, 그리고

L'

社(이하 
' 

씹직 포명'으로 약칭), 86-93; 한국법제연구위, r獨滄銃-에 따른 公·滄의 統슴에 관한 硏究」 ,

1996(·이하 
' 

공법통합'으로 약칭) 등을 참조.

306) Schfruble, Wolf gang, Au[bau des Rechtsstaates itl den fieuen Bundestyndem, in: Letz gus, Klaus u,a,(Hrsg.),

FOr Recht utt d Staal, Festschrift far Herbert HeImrich zum 60.0eburtstag, 1994, 143.

307) Not%ert, Hom, AICL , [991, 72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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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테가 그렇게 빨리 진전된 줄 몰致디·는 것이 숨김임는 그들의 고백이있다,

許營교수는 다음과 간이 지 하고 있다: 
"

그%'1데 독일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통일

을 대비해서 어떤 71적인 데응장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1 어진 통일이 겯코 아7]니다,

독일은 디. 이.시는 바9;- 권·이 1112년 기본조약을 체결한 깃 이외에는 통일에 이-무 젓도 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x/{ 독일통일이 이씩게 이루이 이루이졌느냐, 독알사람들이 71지으로 대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니라, 어떤 헴1운의 이신이 게르만11]족을 도왔고, 국제정세기. 그릴게 빈

하는 와중에서 독일의 정치지V지.들이 그 기최를 슬기흗.게 이- 해서 통일파입을 왼성한 깃이

지, 어떤 빕지 데 - 혜놓고, 이%l 시.입이 이렇게 毛·성되변 이렇게 헌디-는 깃% 미리 에정혜

놓1고 통일이 된 것은 아7]니다. 독일통일을 완성시킨 중요한 4가지 조약, 즉 1990년의 서독파

동독 상호간의 J (가조약, 선기조약 또는 2+4조익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t각으로 통일조약

은 모두가 다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통일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시 이루어진 깃이지

통일이 이· O-1지기 이진에 이루어진 깃이 아니라는 깃을 저희들이 주목을 할 Iq]에, 밥적인 대

웅에는 스스로 한게가 있는 것이라고 AI자하:11, 니7니· 많은 )%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러

통일에 징'애가 된디·는 /+1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308)

/1러나 독일인들에게 있이 독일통일이 통일을 향한 이렇다할 빌적 대비를 통해 이루지지

일·'았다0 사싣은 길코 통일에 대비한 법직 대비의 필요성이 질실하게 인식q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독일인돌은 꿉에 그리딘 통일이 그리 빨리 올 즐 몰랐을 뿐이다. 정치직 · il

적 의미에서의 통일이 실헌된 후 진헹된 진사최적 통힙·과정에서 그들이 보이준 기민하고 용의

주도한 Y]중릭은 그들이 이미 통일이진단계에서 미래의 통일이 가지올 법 문제에 대한 충분

한 데처능럭과 사최적 보1치국가를 헌실로 관철하는 과정에서 축직된 통힘역량을 깆·추고 있었

음을 兮1$하고도 남음이 있다, -趾론 독일에 있이 통일은 이미 완수된 깃이 아니라 여전히 진

정한 내적 통힙-을 위한 파정-e-로서 진%되51 있다, CI러니· 독일이 통일이후 사회 전반에 길친

통합을 딜'성해나기·1인서 축적힌· 깅험과 
'노하우'(Know-How)는 금세기내의 통일을 기대하는 또

그럴 만 한 어느 징도의 곤거를 갖게 된 한국인들에게 있어 대딘·히 중요한 타산지식이 된다.

민·일 - (리기- 금세기내 통일의 7'1망을 가짇 수 있디·고 한다먼, 통일이후에 대비한 법 준비를

깃'추기애 시간이 질코 寺분혀-지는 임'다. 디욱이 이러한 법리 대%책을 AH*힘·에 91이 낭비할

시간은 일다, 독일인들도 그1-臧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毛·을 극복하지 旻하고 있으나 
t

불-행중 다-행1으로 독입

의 A:1레旦부터 밀'은 젓을 배울 수 있다, 불론 독일통합의 겅험을 우리의 힌실에 직접 적용하

기에는 밀은 무리가 따르미, T 분딘-·%가의 통일깅 1에 관한 한 독일과는 판이한 양상을 보었

딘 트남이니- 에;fl의 징헙음 읍미할 필요기· 있는 깃도 사실이다.

m m m m m

w 

m m

w 

m m

306) - E엔가입과 통인의 공범7 , 한국711]학회, 1921.12, 161.



27i

그러한 견지에서 독일통일의 유형이나 과 을 그대로 한반도에 대입 · 응용할 수 없을 것이

라는 견해도 일리가 엾는 것은 아니다. 동독정부는, 유일사상하의 북한정부와는 그 성격이 판

이한 보통의, 어쩌면 세런된, 또는 온정적 독재정부였고(동독주민들은 최소한 여행의 자유는

향유하였다), 대외적으로도 동독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었고 러시아에 고르바초프가 있었으나,

지금의 북한에게는 중국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관-고르바초프가 없다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후의 통합과정 역시 독알과는 다른 어떤 제3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309)

사실 독일통일은 남한보다는 오히려 북한에게 더 중격적인 교훈을 준 사건이었다. 
'

동독의

선례룰 반복하지 않겠다는 집념'으로 북한이 개혁과 개방, 낱북대화와 교류를 거부하는 쪽으

로 선회하거나 오히려 구동독의 정책을 역으로 추구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본

다면 독일통일의 모델이 가지는 가치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어떻든 독

일통일이 남한과 북한에게 각기 상반된 맥락에서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

할 수는 似다. 독일의 통일과 통합과정은, 우리가 그 전모를 냉철한 비판적 인셕의 채로 걸러

음미할 수만 있다면, 역사상 다른 어느 경우보다도 풍부한 교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례이

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에서 법적 · 정치적 통일을 거쳐 추진된 법통합과정을 예의주

시하면서 그로부터 시행착오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管 것이다.

2. 통일이후의 법통합과정

독일에서 통일조약이 체결될 당시 양독지역의 상호이질적인 법질서를 어떻게 일치 · 통합시

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각부 상호간이나 관련국가간 또는 의회정당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 서독 내무부는 원칙적으로 구동독의 법이 존속하도록 하되, 구동독지역에서도 적

용되어야 할 연방법률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열거한 목록을 만들어 적용되도록 하자는

점진적 통합론을 제시했다.310)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실천가능성(Praktikabi1it潭) 또는 집행결함

(Vollzugsdefizite)에 대한 고려에 있었다고 한다, 즉, 법적용자로 하여금 연방법률중 어떤 것이

구동독지역에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였고, 연방법질서 전체가

일시에 구동독지역에 적용될 경우 빻생할 혼란곽 신속한 사회경제적 재건과정에서 요구되는

과도기적 융통성의 상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311) 반면 최대한으로 광범위하

303) 粧독일대사 홍순영씨의 견해(경향신문 1995년 10월 20일자 기사),

310) Hans Sdmeider, Die Einfiihrung des BUIldesrechts in die neuen BundeslAnder, in: Frn Recht un d Stsat ,

Festschrift for Eerbert HcImrich ZLlrn 60,0eburtstag, 1994, 156. 이러한 사실은 당시 독일 통일의 주역중

하나었던 내무장관 쇼이블레(Wolfpng Schtruble 의

� 

증언(Der Vertrag, 1992, 15아J을 토대로 밝혀지고 있

다.

311)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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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H본적인 l&1적 통일(Rechtsvereiu11ei{lic11Ullg)의 핀요성을 주장하는 반데의 견헤, 이를테면 2

진 통합론이 다수의 지지를 반게 되었다. 구동독의 사최주의국가는 C'I 본길상 1·s치국가가

아니있기 때문에 사실 님이리·고 부르.기1치· 곤린·한 
2 

- 동독의 빕링들을 체게적으로 일일이 조

사 , 겁旦하는 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깃이 /I i)였다. 기·렁 당시 법무장판이있딘 쿨라우스

컨毛(1힘&us Kiukel)-F 일시적인 사최주의법렁의 존속에 내해서조차 반데했고 노동부장관 노버

트 싶1(Norbert BI(iln)은 구서독지억려 사회적 성취결가를 신속하고 미·찰飯이 구동독지억에 
·l

수하기 위히.여 조속한 1벵'밥의 적꽁-획·장을 주징'蠻으미, 제무장괸· 테오 바이겔(TIleo Woigel)은

언1·g·의 재정 및 조세 을 t·1-曾似이 구동독지익에 정칙·시키리는 동기에서 억시 같各 주징·읍 폈

디.고 한다.312) 이러한 급진적 · 포괸'적 통骨론- 구서독지역 W만 아니라 5'L동독지역에서V 많

은 지지를 받았고,313) 긷국 점진적 통합론을 주장했던 내무부장관이 구동독접행부외. 공식거상

개시한 시접에 다수의 건해에 昏조기-으로써 통일조약은 모든 언방법宅各 편입된 지억에도

그대로 적용하되 에외적인 경-(를 r%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314) 그 겯과 통

일조악 제8조는 독일통일퐈 동시에 모든 (구서독의) 연방법령이 원칙적으로 3L동독지익에도

적- - 핀다고 규정'함으로써31S) 규전적 · 포팔적인 71통힘의 원칙을 괸·첩시減다,il6>

통일조익·317)에 의해 칙·립된 7 통힙·의 입칙을 긴-릭7히 살피보먼 다음과 같다.318)

칫 , < It %L吟의 V)3]으로 딛'성된 룽일과 
'함께 
구서독의 언1%·Ii]은 구동독지역에V 0대로 적

- 

- ]린다, 둘·易 구서독의 인벵· ]이라51 하더라 ;-L본래 인1z·전체가 아닌 특징 주니. 지역애 한하

여 ·직 - 되틴 9은 구동독지띄에 적됨-되지 當는다, sc한 통일조약 부속서 1에 v-정된 사힝·에

괸·하여는 /·- 5f정에 따른다.

둘째, 기본11은 일정한 권한분배우1커에 IX1라 인%M'과 주에 입1%권을 귀속시키고 있는데 3(동

독의 m/j도 일정한 요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한 원착에 따라 언빙·y]으로 존속省· 수 있다,

7동독범은 부속서 11에 명시적으5L 
·/f정된 것에 한하이 . 인빙·l&으로 게속 존속한다, 게속 존속

m

m

312) 긴·-은 曾, 156-157.

313) Her%vig Roggcrmirnu, Pr%ou trnd Wogc F,[Il' Rechl8duhei( ill Dournch1mId, 1995, 11erliu Verlag, 23.

314) 닝-시 - I
l-z·녹%IM),'-피 업셩'Ll))(는 c'>]t%)J의 VI'계직 시-2· x-징'1%니 

'헙)S' 
)속 y 디.결 희;s-

했기 떼 에 연방11(의 Al핀·직 숭게를 수- 
- 캤다, 그 이부의 진게가정에 관하어는 Schueider, iIa 0 , 157이

하블 y]·조.

315 ) 이러'한 윈칙의 에외且는 구서$의 인방)112 7빙·전체가 아닌 특정 7니. 지억에 한히.이 - - 되9

짓, 통인조악' 부속)%-> 1에 37/-정된 사힝·, 昏인조악 제9조에 의한 사항 骨을 晋 y 있뎌., 이에 괸·히.eL]는

한-:·>·)[IA]]오13L원, 公1)5統合, 71/12普 7]·조.

316) 통인조익·의 개-p-피· 긱.깃의 · : - A-%PIll에 네한 영팅에 권·히·이는 Klaus-Dictor ScI]nap[rnf'l", Der

Biuiguugsvcrtrag 
- Oberldltrngsgcselzgehllllg ill Verlra gs fol-rn, DVBl IW0 , 1249-1256合 7)·조,

317) .
.1조이-의 네용 %3·하이는 시잉, 111씨 VrE, 90-(j'3, 296-'308; 공%11동'71', 167-244 등읍 v·조,

318) 이에 {/l·히.이 상세한 것은 한<·l'Id 인3북·l, 公法統合, 7[i이하를 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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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구동독법은 기본법 제143조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기본법의 규정과 상

이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으며(통일조약 제9조 제2항 및 제4항), 연방법으로 계속 존속하는 구

동독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 대신에 기존 구서독법의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셋째, 기존의 구동독법중 기본법상의 권한분배원칙에 의하여 주법으로 존속하는 것은 일정

한 요건하에 주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존속한다. 연방법으로 존속하는 구동독법의 경우와는 달

리 어떤 것들이 주법으로 계속 존속하게 되는지는, 부속서 11에 간간이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동독법중 어떤 법이 주법으로 존속하는 것

인지는 구체적인 법적용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이 경우 구동독법이 주법

으로 존속하려면 그것이 기본법 제1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각조항, 구동독지역에

적용되는 연방법 및 유럽연합의 법 등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는 제약이 따른다(통일조약 제9

조 제1항).

넷째, 통일조약의 규정들은 1990년 9월 18일 양독간에 체결된 통일조약의 시행 및 해석에

관한 협정(Vereinbanmg zur Durehfohnm g Ull d Ausleglrng des Eini8ungsvertrages V, 18.9.2990)이 정

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이 협정 제3조는 통일후에도 효력을 지속하는 구동독의 법령을 추

가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통일조약체결후 구동독이 새로 제정한 법령들이 이di]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동베를린이 기존의 베를린주에 편입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억는 부속서 각

장의 제4절에 의한 특벌규정들이 적용毛다.319)

이러한 원척 하에 통일조약은 그 부속서를 통하여 법제통합 및 조정을 위한 방대하고 상세

한 규정을 둠으로써 독일통일을 법질서의 통합을 통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규범적 기초를 구축

兎다. 그러나 통일조약에 의하여 이러한 법통합의 원칙들이 수렵되였다고 해서 법통합과정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통일조약의 체결은 이후 진행된 복잡하고 무수한 어려움을 수반

한 법통합과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법통합은 아직도 적지않은 미해결의 과제와 함께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인 것이다.320)

319) 이에 따른 베를린에서의 법통합에 관하여는 KaIStell-Michael Crt1off, Die Rechts- an gleichung in Berlin

nac h dem Birtigungsvertrag, LKV 1391, 145-148을 참조.

320) 독일에서의 법질서통합과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Wo %at]g SchAuble, Der

Eilligullgsvertrag-Vollendung der Einheit Deutsch1atlds in Freiheit, in: Die Verfassungs- diskussion inl lahr

der deutschen Einheit 2991
,
Carl HallSCt Vet1ag, MalIChen, 283-30이 許營, 

"獨逸統-과 
法秩序統合過程",

법적 조명, 1394, 81-108을 참조, 통일조약이후 단행된 법통합을 위한 입법적 성과에 관하여는 Sabine

Leutheusser-Schnanenberger, Bew%igung der rec ht]ichen Probleme der Wiedervereil]igutlg, DtZ 1994,

290-297; dies.
,
Zur Strukt%Ir der Pechtsang1cichung im vcre inlen Deutsch1and, NIV/ 1993, 2465-2470 등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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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법통합과정의 교奇

" 

통알의 공과t>11 대헤 동서독간昏 아니라 서<A 사림-들 사이에서조차 펑기·기- 극단적으로 엇

간린디-, 집권기민당 계일인 아데나워제단의 7:1문가들파는 달리 사민당게얼 에]-0트제탄의 진문

기.들은 통임올 실패투성이의 정첵이라고 낙인찍는다. 한국인들은 90넌 일통일을 본 순간 같

이 [통일일병J 을 當다기· 후유증을 목격하면서 납북한이 동반자살하는 짓이 아닌가하는 「통

일꽁포骨」 에 시달려왔다, 독일정부의 통일징 에는 분멍 실수가 많았다. 제무부의 베너괴.장동

릴J(자들은 r치음부티 다시 시쟉하고 싶은 느 」 이라고 벌어놓기V 兎다. - F선 40이8긴·읜

1·[(y %合 통헤 언이진 정보로 동독合 
·질- 알 있다A 이건 것이 실수의 출발이었다는 것.

정부가 입수1온 동2경체에 관한 통게는 모7 허위었고 사회주의 경제의 우등셍이라딘 동독

-C 저절로 E 러질 정도로 빙들어 있었다. 졍부는 동독지역에 기단산업을 유치慷지만 이는 도

리어 데링:혈업을 넣'았디·. 침딘·산업F 노동력을 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동독지억 서의 리·종

&-j론조사를 토대로 서>의 법제게롤· 그대로 동독지익에 이식蠻지만 이는 昏원의 충격을 가중

시컸고 주민들은 리응하지 못兎다. 재산권의 오1소-f자 반魯조치는 일시적요로 촨엉올 반있·지

만 이 때문에 동독지억 부동산의 30%기·량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체 1.l!ty]지 있다. 귀L긱

한 촤폐통합이 기존기업의 도산과 il걱한 인플레를 넣'은 대표적인 실책이라는 짓은 이미 잘

1려진 사십이다, 31주자룰 기다리띠 방치돼 있는 라이프치히의 뜰리고-비츠 중소기71공단, 동

독의 가출소니들과 서독출신 포주들이 득싣거리는 베릅린의 뒷골목을 찾으면 이깁·은 실세의

걸과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4핑을 즐기는 동독주민들의 밝은 표정, 동독지익의 신 , 구 긴

물을 긴일하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크 레인의 숲들은 통일이 릴국은 독일인 모두에게 엄칭난

텍을 주게 된 英이라는 사실을 의십한 수는 없게 된다."321)

%일통일이후 전행된 법통'힙·과정에서 우리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잇인가 독일의 IE통합
w

과정은 40여닌간 A-지되었던 근본적으로 이질직인 볍진서를 빙·대한 규모의 직-업을 통해 치밀

하VI서도 신속하게 통합시켰디호 점에서 확실히 하니.의 표본직인 모힝으로 펑가된다.322) 역사

싱' 유레를 찾기 힘든 속성71법을 통하여 독일의 빕치국가적 지력과 법적 문제해결농 이 어실

히 드러난 것이다.

- ) 리나 - - 일의 I i9통'차과징에 전허 7(제기- 但있6 것은 아니다. 사셜 구동독지억에 도입된

연방빕의 직-반이나 시행파정에서 나타난 오. 납까지도 해걸을 보지 旻하고 또 상·딩·한 시긴·이

지나서야 해짇기·능한 것으旦 판멍된 문제접骨은 신속하고 포팔지인 효력치·징·을 통한 법통합과

정에 대한 다앙힌· 비판을 빌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40이넌동안 빌·전되어 E 구서독의 인

방의 보)길서 1체를 진히 다른 1 서외. RI힌실 속에 있었틴 지역과 주민들에게 일거 확장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a 團 w

321) 한국인보 1905넌 3꾼1 28일자 제15닌기사.

322 ) 許貴, 앞의 근,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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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많은 문제점과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 점은 사실 당시 통일과정

에 참여했던 당사자들 모두가 예상했던 것이었다. 통알조약 부속서의 방대하고 상세한 규정들

은 그같은 문제점들을 왐화시키려는 시도였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톡히 새

로운 법을 즉각 적용시키고 공법분야에서의 범통합의 결과를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데에는 무

수한 난관들이 있었다, 주지하듯이 구동독의 행정조직은 지방자치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자치

행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였고, 그 조직관행상으로도 업무수행의 창발성결여, 책임회피, 사회주

의통일당(SED)의 간부들에 대한 의존, 비밀경찰의 위협으로 인한 위축된 분위기가 고질화되어

있였다.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공무원이나 유능하고 자유로운 법조직능이 결여되어 있

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법질서의 즉시적용과 설효적인 집행을 가능케 할 행정과 사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滄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단행된 신속하고 포팔적인 볍통합조치가 많은 문제점

을 야기시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다. 카롤라 슐체(Catola Schulze)는 통일과

정에서 개혁파의 주축으로 활동했었고, 사민당의 부총재이자 동베를린줄신 연방하원의원인 볼

프강 티에르제(Wofgang Thierse)의 문제제기를 인용하면서 이는 독일 통일과정을 진지하게 생

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념해야 할 경종이라고 지적한다.

"
‥‥ - - 3년이 지난 후: 이제 싣망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영영 아물지 않

을 것이라고 맣해야만 할까요 이제까지 내가 겪은 가장 큰 실망은 본공화국(Bonner 2epublik)

의 기존의 모습을 간단없이 계속시키려는 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서쪽의 규범성(Norma(ivirnt
odes 
Westertsll>을 결단코 주장하려는 시도가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져 왔다는 데 있습니다. 확

실히 동독의 체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붕괴했고 서독의 체제가 우월

성을 실증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따라서 분명한 젓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승리였을까

요 그렇다면 누구의 승리였나요 또 누구에 대한 숭리였던 것인가요 
"323>

사실 독일의 법통합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론이 대두되어 왔다. 그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킨 과정의 방식과

속도에 대한 비판A 법통합이 구동독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속하고 일률적으로 단

행됨으로쪄 생긴 규범과 현실의 괴리, 집행결함y324) 그리고 그로 인한 법에 대한 신뢰상실 등

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롤프 슈테딩(Rolf Steding)은 구서독의 경재법을 구동독지역의

323) Wo 병ang Thierse, Die Kontrover8e. Wcir앱ckcrs Parteienkritik in der Disku」ssion (Schultze. 121에서 재인

용).

324) 급毛적 통합에 따른 집행결함의 문제에 관하여는 Helmut Goer1ich, Legislative Vollzu g8defizite un d

ihre KontroUc am Beispid der deutschen Vereinigung[Universittt Leipzig에서의 특별강연에 의거한 것),
ZG 1992

,
302-31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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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징에 마치 덮어씌A-듯 이입시키러는 시도가 이루이7]으로써 당초 게피되있1d 체제개헉이 진

)/]적인 체 변경으i 바뀌어 녀鼓다고 비핀-하먼서, 구서독법에 의 체제진환파정의 특수성,

특히 대5/-모1·[유기71을 시·A-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수한 문제들을 직질히 헤결하기 7란하

며, 구시대의 t )통지 I[ivl-남들이 깅제분야에시 징·예요인으로 작벙-할 짓이라는 사싣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한q-. 걸론적으로 昏일의 기최가 기1혁을 필요로 하는 독일연방의 경제

1 을 헌대화히.는 게기로 이용되지 못'壺다는 것이다,325)

%체(Schulz이는 통일1조약 제8조에 규정된 원히에 따라 구서독1%이 구동독지억에 용확대핀

걸.곽 751.1들의 l ;9애 대한 수 - 대도(Akzept/rnzsehwhclle 의

� 

약촤힌상이 니·타닐·디·는 사실을 計兎

디., 그 는 L-1러한 힌상을 21-지온 원인으로 31-동독지억의 주들이 잎다투이 도입한 직접민주주의

적 요소吾(plebiszithrer BIelneute)의 비섕1산성(l(0매raproduktivil默), 리'주힌법이 지나치게 이싱·적인

<·r기.곡적3/-정들을 도 R]했고, fL 각z]'의 국가목리간에 · (신순위가 펑하히 주이지지 않읍으旦씨

빌·셍한 이상과 헌싣간의 괴리, 구동독지의의 A'주들이 O 실정을 고리하지 않各 채 그들의 파

트L-]가 3%3 구시독의 긱-주들(Fartnerl(VIder)의 71제를 마구 도R]함<로써 발생한 IA1제도에 대한

신,괴상싣, 7동독지억의 주들이 연1-g-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 등을 꼽았다,꼬6) 슐체에 따르면 민

7직 빕치히·기.를 건선하기 위하) 그 법적, 정치적 및 겅제적 조긴을 fr 법活

� 

통하이 새로이

31축하고 이를 위한 개힉을 추진헤 니-가야 한다는 요칭에 따리. 통일이후 구동독지%에 성립한

7둘은 z]·가의 국기끼관을 설치하는 작업과 함·께 깅' 높고 빙·데한 입빕唱·동읒 전게慷으나, L1

과정에서 13]수7 또는 >/]제도01) 데한 신디의 약촤'헌싱'이 나타났다는 것이디·. 이를 좀더 샹세

히 산피보먼 다 괴. 간다.

칫쩨, C.)고-)한 부작- - 을 빌'/%시킨 가장 그·된 요인은 통일조악 8조에 의한 l%통합원칙이있

디·. 비목 통일조약 부속서 1에 의하이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억간의 힌저한 사최경제적 차이

暑 고리히.여 1요한 에외조힝·과 조정규정이 1 El되있을·지라도, 이러한 랍속한 l%]통힙-의 결과

영면으로는 진독일지역에 데한 굉·l/]위한 ))]동촤가 이루이지고 31동독의 141들이 세로운 법치국

가윈칙에 의한 혀들로 대체시었으니·, 티.Id:1에서는 당시 7동독지역에서 씩·트고 있있딘 사최적
· 커적 발전과정이 의도리으旦 단질되거나 11-절되었을 IF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괸게를 힝셩히.

리는 자셍직 시도가 모두· 배제되는 결과를 가지있·다, 5卽 넌 10월이레 딘· 1넌 사이에 진-v퇸

][l4[. 
'l- 
)7]통甘과정327)븐 국 정치직 데안의 1<l)촤외· 

'힘-께 
구동독지억에서 지)g적으로 진행되

m

t m m

325) Rolf sk키iug, Ull[CI' del' Damp1'WIllzc 
- Cudtrnkou c iu[N 13ell'offellCll ZUl' MernIll0)·plIOSU &lcs Rcchrn hoim

obel·girng vou %l- P]illIV/it-[8Chilf( zur Mill·kIwIm념다11['t ill dc11 11CUCll Buucloilrnldcm-, OWiR 1991, 39니0.

326) Carolu Schulze, Pl'obIcu]C dcr Akze미2rnz dcr Gesdzc iu %u 110tIeu Btmdcsl%Ut1em, zo ]卽3 , 120-131.

327) 2 1- l%·1동안 )%통힙'조1러1·완 다읍과 김이 1%의.했니-.

Al]110게: 힌 사최주의의 대안져 IA]의 
'향싱

제2딘- : 진체독 l%[1에 있이 3L동독의 <수시·징에 따론 )11재의 - i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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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兎던 창조적인 법빌전의 가능성을 더욱 더 제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328) .

둘째, 법질서통일을 위한 체제전환과정은 구동독지역에서 성립한 주들이 추진한 주헌법제정

을 통하여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데 당초 구동독의 해체단계였던 제1단계에서는 구동독을 위한

새로운 법치국가적 헌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이루01지다가, 기본법 제23조를 통한 구동독의

연방편입에 따라 전체 독일국 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새로운 전독헌법을 제정한다는 대안이

추구되었으낙,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구동독지역이 연방에 편입한 이후의 제3단계에서는 이들

편입주들의 신헌법제정이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주의 省법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제도

를 도 함으로써 오히려 省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만 상숭시킴으로써 오히려 헌법에 대한 신

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직접민주주의적 의사결정방식

의 도입과 국가목적규정들이었다, 전자는 과거 구동독지역에서 구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시민운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하등 이상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

나, 가령 국민표결의 정족수가 매우 낮게 설정됨에 따라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과의 관계

에서 민주적 정당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였고, 또 그 결과가 사후에 의회에 의해 개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국민표결이 가부간의 결정만을 허용하는데 따른

정책결정의 제약이나 소수자보호의 배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또한 그 참여율도 극

히 저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후자의 경우 역시 헌볍에 규정된 국가목적 자체가 지나치

게 이상적이어서 주민들의 기대만 높여 놓은 반면, 국가목적 상호간의 우열을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하고 또 실제로 헌법규정대로 국가목적에 따른 행정이 실현틸 수 없었다는 점에서 주민

들의 헌법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329)

셋째, 통일이후 구동독지역의 주들이 추진한 방대하고 급속한 입법활동에 따라 새로운, 주

로 구서독 파트너주들의 법제들이 대거 도입되었으나, 법치국가적 입법절차를 구축하기 위한

구서독 파트너주들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종의 
"후견"(Bevormundung) 

또는 
"

꼭두각시

놀음"(0胎 e lei)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또한 이들의 협조를 통해 도

입된 새로운 법제도들이 각 지역의 특수한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채용

됨으로써 결국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맣았다. 이와 아울러 구동독지역의 주

들이 연방과 구서독의 파트너주들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쵤과 그 재정적 의존성이 심화되고

그 결과 이제 막 만들어진 주나 그o]]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사단적 지위가 크게 약화되

는 결과도 발생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들 새로운 주에서 싹트고 있었던 연방 및 지방의 자

치의식과 관행이 결여됨으로 맣미암아 연방과 파트너주들에 대한 정치, 인사 및 재정에 있어

제3단계: 구서독법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의 단계

328) Ewa1d, Strafrecht in den neuen Bundes%tdem, Sonderheft Staat un d Recht, 1991, 6.

323) SchLtltze, aa 0 , 125L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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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의존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김·이 치·산되었디·t 깃이다, 이기애는 물론 급속한 통일과정이

딩·시까지도 존속하딘 구동독체제하011서 싣효적인 지방자치리. 주의 [기.기능을 /축히.는데 꾈

요한 시간을 히락하지 일'았다는 요 j이 작- 健다, 자이쎌(Seibel)은 지방자치딘·체외. 새로운 주

들이 3(조리인 측면에서 t;9주적 정딩-싱 때1>3>l) 21(동tf시짇의 중앙집Y)(0DR-Ze매raIismus) 보다

S-히리 더 JIt묘 히·게 s]'- - 兎51 헌제애V 작'- - 히그(. 있는 
"

중兮집권적 의존싱"(zelltralistische

Abh&11g igkd[)이란 익11적 효과기· 빌%號디·고 지적할 수 었있다,330j

결과적으로 昏일조약 부속서 1에 의한 상세한 에의 및 조정5/-정들을 통해서도 1%]적 토뎨-趾

근본적으로 전촨시7]으로씨 적용된 독일연)S'공촤국의 밍이 새로운 주들의 주민들의 의식파 그

들의 힌실적 )W활시·정에 부합되지 않게 되는 절파를 방지할 수는 없있고, 그 짐파 구동독지역

7민들의 141에 대한 신뢰의 싱'실헌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빕에 대한 신

상싣 만 아니라 깅우에 따라서는· 昏일과 관련된 낌적 문제들이 그외. 11런퇸 일린의 밥외

적 요인吾(극우파의 데두, 외국인에 l:11한 적대의식, 싣업문제 동)파 상호작용하이 걸국- 빕치국

가적 릴서暑 위테苟 하]1 사회를 진리시키는 길과를 가지合 수도 있다는 주]에서 . 러되고

있다,331)

한스 권터 쾨엔(Haus-GOllt11er Koelm) 억시 구동독지멱에 적용이 확대된 세로운 l%이 적어도

헌단게에서는 주1%0들의 싱1省·실정과 빕의식을 제 로 51리히·고 있지 못하며 따리.서 주민들로부

더 외먼딩'하거니· 충분한 이해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디·. 그 는 노동법, 가족법, 면w,

111사소송%, 
'3

1정7] 능의 사레를 昏하이 이들 세로운 71이 그 구조 및 내용의 복잡성, 1실과

의 거리, 정치적으로 운잉되어 온 사법과 /f때그1fl] 사안)핀로 당의 지시에 따라 좌우되는 헹정

관宅에 젓어 헹]정짇징에 내한 커적 毛-송수단에 대한 무지와 불신 둥으로 말미입·아 구동독주민

의 님의식 F리를 내리지 봇하i 있음을 朝'히IF서, 만일 구서독지역의 주민들이 하루아림에

7'1히 디·-邑 새로운 7체게에 적웅헤야 하는 사대에 처健다면 O-1띤 엉향을 반았을지 Ar각헤보아

� 

야 하지 館'<(는가라고 빤문한다.332)

만프레드 뮌만(Maufred M(illiman]l) 띄시 체권빕분야에서의 W동촤과정을 통하이 )[15Y·w과

7민돌의 범인식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디·, 즉 빕통힙-과정에서 억사적으로 힝성된 빕적, 물질적

· 징신직 특수성을 l/]직 관습과 힘-께 고리한 장기적인 졉 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고 그 겯괴.

구동독지역의 주면둘에게는 이미 통화, 제 %4 사최통합이 단헹되었을 때부터 낯선 보]질서에

적응'碩· 수 없있다고 지적한다.333) <1러한 낮선 58진서의 핵심을 이루었딘 민W이, 骨군171, 가

330) Seibal, DOV l%l, 1需1'.

331) Schultzu , 131; Hei(Illirnu, NJW 1992, 2184.

3모 ) HlllIS-GLlu[hcl' Kuc]m, Ncue Btl1]dcs1rnldor - lICIles Rccht, Zeilschrlfl fol· Gesetzgebuug, 1勢2 , 27-37, 37.

333) Mtmf'rod M()hIntt111n, Zur Rcch陶11lg]cid;m g 1111f dem Gobict dtri Schuldrcch(S, lahresschrift f'Cu·

Rcch1spoIit이og ic 1992(Ccn(Xrnrus-Verlagsgcsollsclulft, Pftlffeuwciler), 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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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법 및 상속법의 경우처럼 거의 완전히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고작해야 주택 및 상가 임대계약과 토지이용계약 등 극히 제한된 사례에 불과

했다고 한다. 그는 민법이 구동독에서도 1975년말 이전까지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전

혀 낳선 것이 아니였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첫째, 젊은 세대와 중간세대는 민볍에 관련된 경

험을 가질 기회가 전혀 없었고, 그 봐의 세대 역시 실제적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종전의 지식

과 경험이 소실되어 버렸다는 점, 둘째,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민법에 대한 지식

이 주민들간에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 셋째, 구동독에서 1975년말 이전까지 시행되던 민법은

많은 내용변화를 거친 오늘날의 먼법과는 그 내용이나 적용범위면에서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

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제정치적 상황과 통일추진과정에 따른 현실적 불

가피성과 법적 통일의 조기정착에 대한 희망을 들어 급속한 법통합이 필요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도 부인할 수 엾는 사실이다,334) 만일 포괄적이고 급속한 법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단계적 · 점진적 법통합이 추진되었을 경우 발섕했을 문제점들과 비교해 본다면 통

일조약이 택한 길이 훨쏀 나은 길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335) 그렇다면

독일의 법통합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독일의 법통管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과 부작용들은 실은 대부분이 급진적 · 포꽐적 법통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 

법질서의 일시적 · 총괄적 통함은 가능하지도 않을 뽄 아니라 결코

바람적하지도 않다는 점'을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꼽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견지에서 許營교수는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통합에 따른 과도겨

이고 이원적인 법상태의 존재가 불가피하며. 평등통일의 경우 C-1더욱 법질서 통합의 과도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법절서의 이원화에 따른 파생격인 문제들도 훨씬 많아질 것이므로, 
"우

리 민족 특유의 「조급함」 을 버리고 
「인내심」 을 가지고 법질서 통합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336) 그러나 우리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그러한 점진적 · 단계적 법통합의

현실적 가능성과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사셜 독일통일이후

법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骨은 대부분 사전에 여]상되었던 것들이었다. 다만 그 문거}의 심각

성과 보편성이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급진

적 · 포팔적 법통합방안과 점진적 · 단계적 법통합방안을 모두 강구하면서, 장차 도래하게 될

통일의 구체적 국면에 따라 양자를 적절히 절충 · 병용하는 방법이 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아

야 할 것이다. 만일 점진 · 단계적 법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안이 .

334) Hans Schneider, aa 0 , 159-162.

335) Hans Schneider, aa 0 , 161.

336) 許營, 앞의 글, 107.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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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어질 분 아니라, 점진론과 3진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차이를 지닌 것이며 질1·f 분제상촹

에 따라 번- - 필 수 있는 성질의 방인·들이기 떼 이다. J 곡] 뜻에서 독일의 부1통합깅호]은 CI

2정적인 측먼과 부정직인 측먼 모두-가 · (리의 경우애 l·고하여 촬용할만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디-. 우리의 경우 독일이 71있던 IC 들 가운 상당부분이 어쩌먼 더욱 폭발적이고

극탄적인 힝데로 발)%히·게 필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이전의 서독과 비교省· 1111 싱·대

적으로 미성숙한 d W치국가% 역람과 경호1, 전통직인 단일51'기·체제에서 길여된 연빙·제의

완충기능, <한7민들의 경제적 벤곤과 열둥의A 또는 지억감정애 따른 반발가능성 둥파 간은

요인들이 독일의 경우 보다 훨씬 디 이리운 양상으로 통일한국의 빕통합과정에 악엉힝·을 미칠

A· 있기 u11문이다. 가링 급진직인 71통헙·이 추진될 경우 그 과정에서 북한지의에서 입빔과징

으로부터 소외힌상의 심화, 지빙'자치의 워축힌상, 빕규7f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규범의

실페헌상, 주로 자E주의 시장'겅제를 비·팅·으로 한 1%제도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반김 동과

같은 부작A이 휨씬 더 악촤된 양싱·으로 니-티·나게 됨 가능성이 있디·. 그렇다민 우리는 상대적

으로 무.리한 시간적 상힁-을 최대한 쵤-됨·하어 발생]가능한, 실은 불가피한, W통합과징에서의 문

제점과 부작용을 완최. · 헤결할 수 있는 빙'안을 다양한 데안파 힘·께 미리 미리 강구헤 두어야

힌·디.는 길론에 이른디·. 이러한 吟제를 헤걸M에 있이 님조인이나 법학지·의 역曾이 질정적 중

Zr성읍

� 

가진디는 젓은 7말할 필요가 似는 사셜이지만,337) 그렇다고 그것이 범진믄가들만의

과제라고는 한 수 일디·, 그깃은 오히려 한5[의 민77의@1. 법치국가적 역량을 축적하고 게촤

시키기 위한 27든 심급의 노럭이 하니.의 
'骨주를 
이루어야한 달셩될 수 있는 괴.제이기 때문이

다.

Ill. 통일이후 볍통합의 방향과 과제

1 . 한국통일의 전밍-과 5 질서의 통합
J

고E안 통입의 빙·식이나 데요에 관하여는 다양힌· 시니-리오가 Al]시되이 왔다. 가렁 북한정권

의 %괴를 전제로 한 
' 

省수통일'의 구싱·이니- 북한내에서의 헉밍 또는 통일 · 개'헉세력의 정권

장·악에 따-邑 님·북뎡·사지-간의 데농한 지위에시의 통일진1%·, 또는 장기적인 협싱· . 조정국먼을

거친 점진적 · a-게적 통일1'M'인' 등이 U것이디·. 이중 점진직 · 단계적 통일전망에 띠.를 깅우 남

북간의 7:1시.최적 l-은 다른 시나리22의 징우보디·는 苟씬 복잡하31 어리운 과제기. 될 귓이고

그 실힌기-농성도 매-( V'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깅우 만일 짐진적 · 단계직 통일이 이루어졌

더리J/1, 이는 힌실지-e-旦 불가놉힌· 대인-이있지만, 오늘닐-괴· 간은 동서독통합의 결과를 언기는

거의 싶-기·능'健을 것이다, 아무 . 리의 경우 헌제외· 권·은 이긴 하에서 남북당사자가 지.빌·직

3[U) 許普, 앞의 d,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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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지 않

을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통일전망과는 직접 상관없이 통일이 억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지(여기서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 · 적화통일의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함은 물른이다) 통일에 관

한 협상이나 협의의 상대방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렇지 않은 상태는 한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뗘한 과정을 거쳐서든 남북당

사자간의 통일에 관한 합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남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측의 주도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에도 북한주민들의 의사를 수렴

하고 참여를 동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불가결한 요청으로 제기될 것이고 따라서 어떤 형태로

든 북측의 대화상대방을 발견하여 문제를 합의구조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이디-. 요컨대, 통

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당사자가 시종 자발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합의

에 이르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할지라도, 어떤 방식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결

국에 가서는 남북당사자가 협상이나 협의를 통하여 남북간의 통합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법질서의 통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어떤 형태든

간에 남북갼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후 남북간의 전사회적 통합을 위한 합의가 성립되고 법

질서의 통합이 남쪽의 이니셔티브 또는 남쪽의 주도적 영향하에 의해 이루어질 개연성은 높다

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통일이후 남북간의 통합에 관한 합의가 성렵되거나 적어도 남

측의 주도적 기여에 의해 통합이 추전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법통합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

하고자 하는 우리의 논의는 충분한 적실성과 유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통일이후 법통합의 방향

21 한민족 전체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의 확보

통열이후 법통합의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보다도 한민족 모두에게 최대한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확보해주는데서 찾아야 할 젓이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 · 극대화와 이룰

통해 모든 분야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걸맞는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질서

의 모색, 이것이 법질서통합의 지상목표이자 기본방향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된

2.2. 북한의 주민에 대한 배분적 정의의 실현

그러나 한민족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세기를 전혀 판이한 정치 · 사회구

조하에 살아온 북한주민들의 현실적 처지를 도외시한 채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도

에 그친다면 이는 통일의 대의와 정당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통일질서에 대한 그들의 수용

(Akzeptanz)과 합의(Konse11S)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국가적 통합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282

·분띵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빈骨합은 북한시최피· A한7민의 정지 . 시최 , 경제 · <朴

모.음 분이·에서의 특수이긴을 고려한 통일사최정책을 지향하는 )g-향에서 추-/되이이· 한다. 즉

h·l한과 북한주1;9간, 남한과 북한 데에서의 각' 게충간의 사최적 통헙-이 지도이넘이 되이이· 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힌.$y 한국毛%A]의 기-F원리의 하니·인 복지국가 또는 시.최국가의 원리는

통일이후 법통힙·의 지VYI리로시 북한사최와 주민에 데한 특唱베러를 통a}l 구체화되어야 하

며, 사회A 기본권을 보징·한 힌1%과 이를 $현하기 위'찬 긱-종 법릴과 제도들이 이러한 특벌배

리의 수단으로 조. 
- 되어이· 한디·. 독익의 경%- 분제의 이러한 측면과 7)-린하여 骨은 타산지

셕이 된다, 오늘9' 31동독인들의 지·조적인 A-행어가 된 
'

Ossies'라는 반로 대표되는 
f 

이骨시1긴

R-'이니- 봉일이早 昏管과정에서 사최적으旦 소외 또는 베제된 구>독인사들의 비칩·한 호1실,

최소한의 존립조차 부정딩·한 동독겅 의 파괴, 1각대한 재정투자에 따른 3[서독주민들의 昏민·

과 구동독징제재건의 지체, 오히리 통일이꾸 익전되어 악화된 이성의 사최이 지위, 극우정치세
된

럭들의 받호 등과 권-은 독일통일의 부직·各들338)은 우리가 과인 무엇을 경게헤야 하는지를 극

명하게 보여준다. 남북한간 W통합> 방힝:을 J]-t섹함·에 있이 고리되0-1야 할 1은 남북한이 可

일의 깅·위와는 상당히 다른 역사적 징험·을 기·지고 있고 T 판이한 힌실적 상苟·에 치헤 있다는

시.싣이다. 남북한은 그것이 대리전젱이든 내분이든 간에 서로 수밀'은 인밍의 실·심·을 수반한

진젱을 치%7 오늘낟 도 진후의 닝]전구조히·에서 배테된 상효대립고1- 반·똬의 적 괸·게를 왼叫

하기보c)·는 오히러 71에촤한 상대로 A-지하고 있다. 昏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히스테리에 가까

운 의-7·와 빈·김·은 J+한의 정권만의 대도는 아니며 북한주민 역시 신진과 771에 의해서든 자

발적 동기에 의해서든 그러한 정서에 의헤 지배되고 있는 깃으로 보인다. 상A이 21러하므로

통일의 결과가 독일이 경효]한 비-&->. 같이 북한주민 正는 그들중 )q·당부분에게 길-o[ 2등국민으

로서의 싱·대직 빅·틸·김-을 깆'게 만드는 빙·항으로 흐)실촤될 겅우 독일의 CI-것파는 비교가 되지

S]·-을 정도로 입청난 불만과 VI·씹-을 불러일으킬 기·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빕 힘·은 북한주민

에게 빼분적 정의를 실'죈하고 기본적 인권의 향-7외. 인간디-운 希음 보장헤주는데 각省한 관심

- · 9는 북한주11) 진체 대한 사최정첵 項 경제정첵적 고러를 비.팅·으로 히.어 추진되지 않으

1;o 안된L>·.

. 3. 국가적 통합의 실현
l

잎-서 제시한 단계적 · 치·骨지 톰.'省·방인·各 추진하는 겅우 적어도 파도기 동안은 남북한간에

상이한 l%제도가 존속하게 되는 건과가 될 깃이다. 이처i>] 이윈지 탈1상데가 존제하게 되는 初

은 비-로 앞에서 y 이A-에서 骨가피한 걸과리. 힐· 깃이니·, 통일이후의 y]통힘-은 어디까지나 국

I m

336) 이에 관하이는 가령 l·Illllrnl 13ehrcIl(l(c(l), Gcrmtm Ullificatioll - Thc DosIUlctiou o f 2111EcollUllly, 1勢5,

P]lao Prcss, Loll%loll · Eui( HZIVCU, cr블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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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 전사회적 통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과도기에 있어서도 국가적 통합을 저

해하는 법질서의 분열현상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펄요가 있다. 통합의

충격을 극소화시켜야 할 필요나 분야별 차등화의 요구는 국가통합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

에 비추어 펄요한 최소한의 정도와 범위에 그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법통합을 가

능케 할 보다 고차적인 공통적인 국가이념과 조직원리가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민

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찾아야 管 젓이다. 민주주의는 법통합의 이념이자 정당성이며, 법치주

의는 남북한이 단일한 국가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원리가 된다. 이러한 국가적 통합

을 실毛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반면주적 · 반법치적 과거청산의 어려움 못지 않게 결정적인 장

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였는 것은 남한의 자기중심적 오만과 우윌감이다. 남한의 경우 1987년

의 시민항쟁이후 문민정권을 출범시키고 민주화를 추진함으로써 인권이 신장되고 공정한 경쟁

이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바로 그와 같은 자부심과 우월감이야말로 법통

합의 목표인 국가적 통합을 지체시키고 오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우리는 경건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한간의 법통합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남한의 자체적인 법체제정

비가 요구되는 소이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통일이후 법통합의 과제

3.1. 법통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의 달성

통일이후 법통합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남북당사자간에 법통합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법통합에 대한 합의는 통일조약을 체결하여 법통힙의 방법과 추진일정을 결

정한 독일의 경우처럼 남북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협정의 형식을 취하거나 통일협약과는 별도

로 남북당사자가 법통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 또는 통알이후 법통합을 위한 별도의

입볍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고

그 합의에 의거하여 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다만, 한국통일과정에서 나타날
4翁

지도 모르는 불안정성이나 우발적 요인에 비추어 당사자간 함의의 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그와같은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당사자간의 합

의에 집착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해관계있는 당사자의 처지와 이익을 고려하는 선에서 법통합

의 정책심의 및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간

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른 낱측의 법통합정책이 미리 강구되어야 한다. 법통합

정책은 당사자간 합의도출을 위한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철시켜야 할 腹案으로서 또는 당

사자간 합의도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법통합의 청사진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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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통일에 따른 법적 문제의 해결

3.Z. l. 71통합을 위한 제도직 기반의 구축

통일이후 보1통'입·을 위한 기반을 3(축하기 위하이 요구되는 신건과제는 
'헹정, 
사빕, 입71 농

국가의 기본조직과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등과 건·은 긱-종 범제도의 개헉, 그리고 국기.기구의

/ - 성원에 대한 인사 
'희을 
꼬함히·는 7·1반적인 체제개'혁블 딘·헹하는 일이다. 이리한 진반적인

V개헉 물易 통일호17(o]) 대한 합의가 이루이저 이믈 보대로 한민족 전체가 자A-롭게 3여

하는 의사짐정에 의헤 통일헌빕이 미-런된 후 O 헌W에 띠·라 이루0-]지는 깃이 가쟝 바曾직하

3%지만, 통일唱법이 1가 }되기 전이라도 통일에 괸·한 딩·사자간의 합의를 비·탕으로 하이 추진될

수 있고 또 추진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빈·적인 제도개힉의 과제는 비단 북한지억

뿐만 아니라 남한지억에도 해딩'되는 것이기는 하지반, 앞에서 이미 지적된 통일이후 싱·촹에

관한 진빵과 난]통합-의 방향에 따른다먼 7로 북한지억에서 통일파징에서 합의된 통일한 1의

힌)g과 정치제도에 관한 구상에 따라 수헹되어야 曾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q..

통일이후 법통'밥의 제도지 기 l·을 조성히·기 위하이 수헹되여야 할 과제들을 간략히 시하

%(1 다음과 $-디.:
'

/{]]· At ';'1주 91 ll 를 통*[1 :[]]./].롭. 
. >).21岳긴fl·.구

Ll·. 이 인11.1대표기구는 북한의 fr]Il 기관

� 

통일이7]에 구셩되어 통일을 준비하고 통원어긴을 조

싱하기 위힌· 작입에 ‥ 수헤이· 하미, 통일이후 넘'북통 l-의 합의가 성립되기 1까지 파도기동안

잠정적으로만 존속하k록 한다- 통일이후 님'북통합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먼 다시 신거를 통하

여 북한주민의 표를 신출하어 통일한국의 국최구서에 침·OLl하도록 힘·으로써 단일한 7민대표

기판으且 통힙·하여이· 힌·디·. 이 겅- /1 신거< - 제도 및 표자수에 관하여는 산술직인 인구비

레$)혀과 님'한의 헌헹선거빕의 기준에 따르게 
'히·기 
보타는 반세기 동안 진체 국가의사헝성

과징에서 베제되어 왔던 북한주민의 처지를 고리하어 최데한의 정치적 · 입법징첵적 재링·에 의

헤 남한과 대兮한 수준애 이를 수 있는 수준으旦 징하는 젓이 바람직할 것이디..

曾께, 사7171의 A· 1 을 보정'하기 위한 시·71제도의 개헉이 딘·l되어야 한다. 사빔제도의 개

힉은 복한에서 >시되어 온 사입제도.의 격과 내용을 정쳐히 피.악하여 추진되이야 히.y%지만,

A
i
'

- 엇보디.도 사71부에 대한 인사게힉이 신행되이야 힌· 것이다. 제판소의 지억1緩 . 심骨1敍 조쟉

진하이는 일정기간동안 과도기를 설정하이 짐'징적으로 종레의 쟤핀·소조직이 A-지펄 수 9)

도복 한 뒤 닙-한의 /l-%1과 일치시키 니·기·는 깃도 AI각·할 수 있는 하나의 빙·안이 일 것이다.

//- 리너· l/1주적 ];0치3'a낀칙Ct]] 따른 시새제V룰 개힉 · 구축힘-에 있이서는 무잇보디-)L g- 사

l/,l))l-의 힘조외· 지원이 $}수적이너·. 이 깅-7- 통일이후 -/서 지역의 주들이 구동독지역에 시. ]

기괸·-와 제/:l'하는네 견정적인 지원各 제공했 l · 인의 겅 
']各 
2)/리히.되,33<-)) 적이V 일정

도 기동안·만이리·V 남측의 사r/j부 인녁을 피-진 · 지원하도록 하고 제졍이니. 조s], 71무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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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부동산소유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와 생산의 의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행정조직과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행정조

직의 신경선이 되었던 사회안전부 · 국가보위부 기타 주민통제조적은 이를 북한사회에서의 질

서유지를 담당할 새로운 민주적인 경찰조직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밖에 비교적 순수

한 행정기능을 담당兎던 중앙행정조직들은 적어도 과도기동안에는 북한주민들의 복리와 통상

적인 행정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북한의 행정구

역은 적어도 과도기 동안에는 기존의 편제대로 유지시키되 이를 단순한 지방행정의 구역이 아

니라 지방자치의 단위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물론 북한의 헌행행정구역제는

남한에서 그동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온 이북 5도와는 불일치하지만, 통일이 되었다고

하여 막바로 이북 5도청을 당해 지역에 보내 관할권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조치는 현지주민

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젓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북 5도청은, 이에 관여하

고 있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연의 반발이 수반되凍지만, 통일이전까지만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

남북한간 지방행정조직의 무리없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지역에

지방자치제도(교육자치제도를 포함)骨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선거제도가 마련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남한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행 지방자치법 및 통합선거법에 의하여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고 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여야 하겠지만, 우선

은 과도기를 설정하어 그동안에는 기존의 지방행정구역을 지방자치의 단위로 존속시키면서 다

만 그 행정조직을 정비 ·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은 이를 현지인중에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이야 骨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구서독의 주정

부들이 동독의 주정부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 

대여공무원'과 같은 행정지원인력을 파견하여 적

극 지원兎던 독일통일의 교훈을 살려340) 남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지방자치단체간에

협력관계를 결셩하도록 하고 각종 행정 및 재정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339) 이에 관하여는 Peter, Rie13, Die Rechtspflege ill den Iteuell LAndem, Bernetkungen zur Entstehung des .

Rechtspflegerechts des Binigungsvertfagcs un d zur s6therigen BIltwic닌m g, 1한itV 1992, 296-318i dets,,

Rechtspflege in Deutsch1and nac h der Wiedervere gung, DWiR 1991, 10-IS; Rolf Krumsiek, Dcr Beitrag

dcr LAnderjustizverwa1tung zur Deutscherl Einheit
,
DVBl 1990

,
1301-1307; Christitle Hohman11-Detmhardt,

Die Eilfe der AltIander beim Autbau def lustiz in detl rIeuen Lindem aln Beis p iel Eessens 
- Datste11ung LUld

Probleme-
,
Kd(V 1992, 

'31P-335 
동을 참조.

340) 이에 관하여는 Grunow, Dieter u.a. , Venva1tungstransformahon zw ischen politischer Opportunitat 1111d

a dministrahver Rationali慰, Eine em pirische Untersuchung der Verwa1tungshilfe fof Brandenburg, 1996,

Kleine Verlag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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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기· 있다,

L%째, 군사제도의 개헉이 단행되어야 한디·. 군사제도의 개혁은 남과 북 이느 쪽도 단독으로

무럭91사를 감-행할 수 似各 정V까지의 대폭직인 군축정책을 비-팅·으로 남북한 군사조직을 싱

호 불가분하게 %시키는 )·v·랑으로 추진되어야 힌·다. -%한군이 정치적 성격을 탈피할 i 있

도록 히.기 위하이 <C내부의 정치조리을 지하)1 군인사를 게히하는 동시에340 군의 정치적

骨립과 정치볼개입을 강제할 수 있는 밉제도적 상치가 t]]-V)되어야 힘'온 물론이다.

다섯쩨, 낙한겅제를 재진하고 )&1산과 기입苟·昏을 팔서화시킴 i 있는 효과적인 깅제 및 기

업t%제가 마런되이야 할 깃이다. 특히 과거 국가기업으로 유지되0-1 왔틴 중공엄분야의 기업소

를 대폭 1핀잉叫하고 칭-71 및 중소기업의 촬성촤를 위한 특벌한 지원제도가 V] 화되어야 할

)이디.,

끝으로, CI리고 가징· 중 L한 개힉과제로서 인사개'어이 단행되어야 한다, 인사 혁은 이 까

지 시된 지·분야에서의 개헉 진반에 걸치 신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징·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입법부나 빕관 · 김曾의 구성, 그 t-J의 헹렸부의 구성, 0고1고 군브의 -/성 모든

민에서 적법절차애 의한 지·걱심사제도를 통하여 파기 정권이L}- 정보 · 보안기관의 하수인으로

촬동하거니· 반인륜적 헹위에 종사한 겅력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의혹을 반을만한 이유를 지

닌 인사를 재심사하이 1직으로부터 u]1제시키고, 0릴지 않은 인사중에서 소정의 제교육 또는

전직교육을 통하이 공직에 복귀힐· C 있는 농릭파 지거을 깃·춘 자는 개속 공z]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 마련되이야 曾 깃이다, 디·민·, O 인시·개혁의 구체적인 1위외. 심사기준 및

4차에 l·하이는 공정하고 平띵한 논의를 통헤 걸정하고 합리적인 불복<p-제의 기최를 졀차적

으로 보징·헤야 할 것이다.

3.2,2. 통일에 따른 715 문제의 헤결

(l) 통일한국의 제산 1질서의 수립과 재산79문제의 처리

통일이 덜·성될 경우 제기필 가장 어림51 심리·한 7 는 북한에서 반세기동안 유지되0-1 -F

시최7의기 제신·7킬서吾 어익게 남한의 자본주의적 제산권졀서와 통합시칼 깃인가 하는 것이

디·. 01 분제를 해견하기 위해서는 민저 통인이후의 제산권질서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7·]하고

이를 근거로 산권.의 종류니. 서질에 띠·谷 귀속처리의 기준을 세워 실헹해니.가는 체 쟉 접근

이 필요하다. 남북한간 제산71릴서의 통합'에 관한 원칙과 기준욘 님북당사자간의 통일협약이

t가4된다변 그 통일힙약에시 정헤야 하凍지만, 0릴지 봇한 깅우에는 통일이후 벌도의 R])t조

� 

치블 강31-해야 할 깃이다, 남-叫한긴 페산권질서를 통11'할 경우 힌법상의 재산권보징' 및 격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윈 

團 團 團 團 團

361) s인에 있이 3't동%의 국민<d·(NIltiDnlllc Volksarmce) 소속 군인문세에 내한 처리네용에 관히,어는 공
SAl통힙', 122-124合 71·조.



J

287

질서에 관한 규정들이 그 기준이 되&1야 할 것이며, 재 권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하여 국유

또는 공유로 할 것과 개인의 사권의 대상으로 귀속시킬 것을 구분하되, 당시까지 북한주민의

생활기초가 되어 온 재산권에 대하여는 이를 그들의 사유로 귀속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처럼 과거 분단상황에서 침해된 재산권의 회복문제. 특히 북한

소재 토지의 소유권회복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북한지역에서 토지등 부동산소유권을

몰수당했거나 분단고착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북한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의 회복을 요구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상, 이러한 재

산권처리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른바 
' 

미해결재산

치리문제'(offene Verm0gensfrage로로 씨름해야 했던 독일의 경험은 소중한 타산지석이 된다. 북

한에 의해 몰수 또는 박탈된 재산권의 회복문제에 관하여는 독일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야 하

갰지만 우리나라의 헌실적 여건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분단 50년간 상상

할 수 없는 정도의 부동산가격앙등이 있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해방이후 단행한 비교적 성

공적인 토지개혁의 결과가 기성질서로 확고히 정착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하여

북한주민이 가질 첨예한 이해관계와 그로 인한 반발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독일의 경우보다

는 훨씬 더 현상유지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원소유자를 보호해야 할 펄요

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환원칙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342) 구서독은

2990년 9월 23일의 「미해결재산문제처리법,(Gesetz zur Regelung o ffener Verm%ensfrage을을 제

정하여 구동독정권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Restirntion을

� 

원칙으로 하되 옛 소

련 점령당국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후

재산권처리문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러한 독일의 경험을 되살

려 원상회복 보다는 단계적 금전보상의 원칙을 채택하되, 그것도 재산권종류별로 재산권의 당

시가치와 그동안의 가격상승, 평균물가상승율, 그리고 보상으로 인해 초래틸 국가재정의 부담,

기존의 손실보상기준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비율을 책정하고 그에
m

따른 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그 보상방법에 있어서도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

기간을 둔거나 국가장기채권에 의한 채권보상의 방범o)] 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원상회복 대신 보상의무를 규정한 
'

손실보상 및 손해

전보를 위한 법률5(Ernsch2dig]111gs- un d AusgIeichs]eisturlgsgesetz vom 27,9.1994)343)의 제정을 둘

러싸고 보상의 기준 및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재정의 파탄에 대한 우려와 비판

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을 고려할 필요가 였다, 물론 이렇게 북한지역에 남아있는 재산권에

342) 亭相法,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1996,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79.

343) 이 법률에 관하여는 Zimmermarm, DtZ 1994, 359ff.; Schmidt-Preu6. NIW 1994, 324 ff. i 공법통함,

144-147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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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한 윈싱'최복을 l]ll 하는 겅.읜, 독인의 선레와 u]-찬기·지로, 위힌시비가 뒤띠.를 것이나 이깃은

어디까지나 님·북昏일과 ]에 따른 l%1적 y제의 헤결이 깆·는 힌빕정책적 특수성에 tIl른 짓으見

정당화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fL한 문제를 이외.깁·이 헤질함으로써 통일에 따른 제정

적 부h]·은 VI·화시릴 수 있을 딸만 아니라 거기서 절약된 재원음 -i한주삔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두7]하여 진빈족적 힝펑을 실헐힐· 수 있디·는 짐이 고리되어야 한다, -%일의 정우 미해

징재산처리법의 처리lg·안과 기본31의 재산권보장정신과의 조화를 위하여 구소련조1링기간중의

제산c/97]헤애 대하이 기뵨법에 제신J8보장규정(졔14조)의 적용을 최최할 수 있도록 한 제134a

i 제2힝·을 추가했고 Y 통일조익1 제41조에 띠·른 윈상최복배제조치에 데하어 A- 기갼의 적-

을 밤지 않'도록 한 제143조를 추가하이 힌뱁직 정당성을 부어한 것이Ll. 이 조힝·애 데한 헌법

소원을 기각·한 연방힌7]재판1의 질정344>이 니.온 것, 그리고 이후 윈상최복우1키을 더욱 제한

하는 방힝·으·로 미해징재산문 처리범이 개정된 것345)은 바로 이러한 통일정첵적 헌실인식에
w

배경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2) 경제체제의 진호)·을 위한 1적 조지

북한겅 릅 회)%시지 겅젱럭올 키-f고 북한주민에게 고{기최를 보장하기 위하01 겅제체제

의 전촨을 위한 법3·] 기반이 반들0-1%1야 한다. 북한경제의 재긴과 자생럭육성 문 는 통일이

후 가장 절바하게 제기되는 과제가 될 깃이기 배분이다. 북한겅제제제의 전환온 통일이 어띠

한 빙'식으로 이루어지谷지 간에 남북한 모두기· 미리를 및페31 힘·께 고민하여 해결해니.가이· 省·

분제이지만, 헌싣적P-로는 남한이 주도 인 억'일·을 수헹]헤야 합 젓이다. /l )-M·'힝·은 익시 북한

경 를 시장깅제체제로 ‥1촨셔키는 것이 뒬 것이지, 구체적인 실친을 위句서는 남북한의 여건

을 고리한 디.양한 경제정첵수딘·돌이 깅'구되어야 한다. 가령 -叫일통일과정에서 구동독이 1990

닌 6원 17일 
' 

신탁파1'(Treuharldgcseu), 즉 
' 

공%-제신·의 사유화 및 제毛성에 관헌- 법륩'을 제정하

여 51공유기업의 경 러하보 · 장최.를 위한 핑·)p]위한 사74 · 민영촤조치를 단행했틴 것을 티.

산지석으로 Al-을 수 9)各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국A-기업 및 시설 국유제신·各 신틱-제산으로

관리하고 민잉촤 · 사쉬-최.하는 임무를 수헹蠻딘 신딕3사(Treuhan(lansta]t)피- 같은 썰도의 독립

기고를 셤치히-어 이2 히-여금 Ail-힌의 국잉기엄, 상림, 시섣, 11-동산 및 피-兮 -s--x-지.산의 치리

를 남당'히-도록 히.는 깃이 비A-직할 것이미, 헹)정차원에서는 북한경제의 최생을 <진시키기 위

한 광]/]위한 깅제정첵적 지원조척를 시행)해니.기.야 합 짓이다. 또한 구동독이 신박법윽 제정雙
Id 것처림 통일이전에 북한지익에서 O.되-긴·은 자1$적인 l ]적 1%9최.기. 이르어지도록 하는 것이

344) BVerfGE 64, 0 , 1 171'f.이에 꾄·하이는 SoMlcr, o OV 1勢4, 401ff, 및 BVerwG, NIW 1904, 2777; 공)$i
)紂]', 143-144 W을 침-조,

345 ) 이에 {9-하이<<- 許營, %;.입vs.Pl )/1진서통혀·괴.징, )'11직 조명, 101-103合 Al-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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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측에서 자체적인 법적 노력을 통해 경제회생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되지 2더라도 어차피 이 문제에 관한 최종적 해겯은 통일이후의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경우 통일이후 통합과정에서 북한의 국공유기업을 통일한국의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입법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공유겨업에 대한 사유화 . 민

영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정책적 지원조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남한의 대기업이 참여할 분야와 중소기업이 참여할 분야를 구분하여 특

려 후자에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

분야락 할지라도 중소기업 연합체(consortium를

�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되어약 한다, 이러한 경제지원조치는 북한지역경제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

되어야 하며, 그 지원효과에 대한 지속적 평가 ·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국유재산의 정리

통일이후 북한의 국유재산을 각각 국유와 공유로 승계시키는 입법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국유재산을 조사하여 조사된 자산들을 남한의 국공유제산제도에

따라 계속 국유 또는 공유로 할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지역의 공

적 자산들을 재편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 역시 통일이전에

북한측의 이니셔티브에 의하거나 남북간의 통일협약에서 기본적인 원격을 정하어 해결해야 하

겠지만, 그러한 법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일이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해

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국가형'태가 단일국가가 될지 또는 연방국가가 될지 확실히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지방자치가 보장되는 국가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의 공적 자산에 귀속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유관>1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적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판해서는 현행 국공유재산제도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각 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랖직하다고 본다.

(4> 분단시대에 행해진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분단시대에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문제 역시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법적

청산의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 문제에 판하여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 고도의 형사정책적 재

량에 따라 처벌여부 및 처벌범위를 정해나가되, 북한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현실적 제약이나 행

위당사자의 기대가능성 둥을 고 려하여 주로 국제인도법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집단학살이나 인

권유린, 대피적언 테러행위 둠의 책임자급에 속하는 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와 정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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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진술 등을 혀·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선헹되어야 할 깃이다. 반인昏적 IA]죄헹위에

내한 처빌을 워헤서는 힌1형Y]과는 빌도의 처벌 l-a-를 제정하여 처빌넘위룰· 한정하는 동시에

tI·<]당사지.에게 최대한의 이의신칭기최를 부이하는 절차적 보장이 뒤따라이· 힐· 깃이다.

(g 징지1/1의 빙-번 . 복권 및 국1/)대촤'管치·원의 9빈·사)/l

A한은 오래 
·1부터 
체제v-지적 차원에서 정치직 반대자나 깔만세력들을 정치IA]수벙-소에 수

정시키 득, 것으로 일·리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후 정치범수용소를 헤체하고 기기에 수억-된

정치111들을 빙·먼하고 복권시키는 조치를 딘-*Al할 빌요기- 있다. 그w· 일반 수힝시싣에 수셩-된

%21죄인의 깅우,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이데올로기외. 관 1하이 유죄핀·길을 빌·거니. 치)但을 번·은

무류의 l/>죄인은 이들을 정치71과 마찬가지로 71급해야 힐· 깃이나, 비정치범의 ))]주에 속히.는

일반1/]죄인돌에 데헤서도 정지빔 · 비졍치Ii>l 구1빌이 싱·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리하여 O 죄

·毛이나 졍상合 김·인·히·이 사9 또는 김·헝을 시시주는 것이 바림·직하머, 나이.가 국민대촤합·의

차원에서 데규모의 사먼 · 김-힝 및 복5{1조치昏 탄헹하는 )s·안도 겹토할 필요기. 있을 것이다.

3.3. 범통합의 원칙과 장기진략의 수립

33.l. 빕통힙'의 A칙

7]통 l-을 과인 이떠한 윈칙에 따라 추진할 것인기-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갑이 남북당사자간

의 합의 또는 힙정의 헝식을 7]하거니. 통일힘약괴.는 념도旦 남북당사.지.기. 법통라에 대한 협정

을 체결하는 빙·식, fl는 통알이후 범통가은 위한 변도의 입1& 동에 의헤 징헤야 힐· 것이다. 이

에 포(헤서는 1%동촤에 관한 독일 통일조약 제3장파 국제조약 및 히·의사항의 게속에 관한 제4

장의 규정을 참조힐' 필요가 있다. 죽 통일후 북힌·지억에< O 적-61-]위가 다른 법 . 에 특띨한

i/·정이 있는 힌· (개힉毛) 념한의 71령이 직. -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1, 북한의 기존법긱들은

통일%<a(의 힌범o]) 저촉되지 館'는 l)]위내에서 디·른 )RI범宅이 6는 경우에 힌.히.어 게속 또는

과도기에 한하이 적各되도록 하는 빙향에서 빕통힙-의 린칙을 수W하는 깃이 비.탐리히-다고 본

니·. 아- 리 북한의 기존111링이니- 통일전후 북한촉의 이니서티브에 의해 제징된 개'힉3171중 일
]/L 그 분야멸 특수성을 고러하여 이에 tI·한 최종직인 입빕적 규율이 있을 때까지 과도적으

로 직용되도록 하·는 빙·인·s·Crn 감/되0-]이· 
'切- 
것이며, 7한 통일이촉1 지빙·자치기. 북한지익에 획.

대되는 것읍 전제로 전<·r직으로 동일직인 규율이 요구되는 사안·이와에 지방자치뎐체에 의힌.

독자적 규율이 가능하고 ]L 비.림·직한 사인·에 괸-하여는 지방지.치단체에 대한 입)/;1힝성의 이지

릅 최대한 픽보헤 주어이· 한디-, O.I l·1체 t/1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빔통힘·에 관한 폭M]은 의

{J수ia과 사최적 합의를 통하여 l%통'切·을 위한 장기진략과 그에 따른 일괸.된 징책을 수립하고
2/·제적인 131통합의 단게와 일정을 정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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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법통합의 장기전략

법통합의 원칙을 확림했다고 해서 법통합의 장기전략이 수반되지 않으면 법통합을 일정한

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통일조약의 체결당시 이러한 장기전략

이 충분히 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통합이란 반세기 이상 각기 전혀 이질

적인 법질서를 유지해온 남북한간의 법통합과정이 어느 한 시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

험과 학습의 반복을 통한 지속적인 동화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단계적 · 점진적 법통합과 포괄적 · 급진적 법통합의

전략을 아울러 강구하면서 분야별 사정에 따라 이를 차등적으로 절충 · 병용하는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 즉 단계적 · 점진적 법통합과 포괄적 · 급진적 법통합 전략 양자를 선택의 문제가 아

q라 융합 · 조화의 문제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통합의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결국 법통합을 지도이념을 이루는 요소들은 민주주의

와 기본권보장을 지향하는 법치국가원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도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은 먼저 통일한국의 법질서의 구성부분을 국가적 부분과 시민사회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선행시키고 후자를 추완시키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통일한국의 가치질

서를 이루는 법통합의 지도이념에 반하는 사회주의적 이념에 따른 법제는 통일과 함께 일시에

통합하거나 최대한 급속하게 통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법통합은 부조

직법 · 국회법 · 법원조직법 · 지방자치법의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분야에서의

법통합은 물론 통일현법의 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통일헌법이 제

정되기 전부터 이미 법통합의 장기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한 여건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민사법 등 공통법질서는 이를 단계적 · 점진적으로 통함하는 것이

그로 연한 충격과 혼란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나치게

점진적인 법통합은 자첫 시장경제체제에서 요구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창의와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자본주의적 경제와 법질서를 거의 겪험한

적이 없었던 북한사회의 특수한 실정을 도의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3.4. 법문화적 통합의 추진

남북한간의 법통합은 법령이나 제도를 통합하는 것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젓은 대중들의 법의식, 법감정, 법교육, 법률서비스의 공급 및 이용행태, 법학교육 및 법학연

구의 수준, 법조인들의 의식 및 행태, 법적 커뮤니케이션의 W식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

법문화(Rechtsku[trlr 의

� 

차원에서도 통합이 이루어질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

문화적 통합을 위한 법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중에서 특히 우선적으로 추구되&1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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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정의의 기준으로 복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법개혁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區復을 위한 개혁의 전략이며 통일을 위한 정당성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위

해서는 해방이래 한국사회에서 법이 수행한 역할, 즉 사회적 모순들이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에

서 법이 기여한 몫과 그것이 초래한 법현실의 왜곡, 그리고 그동안 법의 실패, 즉 법치주의의

좌절을 가져온 원인에 대한 냉省한 비판적 자기진단이 요구된다. 법통합을 위하여 요구되는

법개혁의 주요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적인 정치개혁입법의 추진

-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의 추진

-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법제정비

- 사회복지법의 정비 및 노돗자의 省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혁
- 행정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및 행졍개혁입법의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한 범개혁

- 사법제도의 개혁 .

(2} 북한의 볍과 법헌설에 대한 고려

법통합을 위하여 북한의 법과 법현실을 고려함에 있여서는347) 북한의 법과 법현실에 
' 

있는

그대로'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통합의 현실적 여건을 파악하여 이를 고

려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젓이다, 통일전후과정에서 북한의 법과 법현실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될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에 법통합에서 고려되어야 曾 북한법의 헌상 역

시 불안정한 요연에 의해 좌우될 공산이 큰 것도 사설이다. 독일의 경우 구동독법으로서 법통

합의 대상이 된 것은 과거 호네커의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Sozia1istische Einheitsp파ei

Deutsc8ands)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통일이 달성되기 전인 1990년 3월에 실시된

구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로 구성된 인민회의(Volksk龍)1TIer)가 단행한 사회주의의 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입법에 의하여 이미 변화된 과도적인 법이였다는 사실이 여기서 상기될 필요가

있다. 통일시점에 있어 과거의 사회주의법들은 이미 대부분 개정되거나 폐지되었기 때문에 동

독법령이라고 하더라도 서독의 기본법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내용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단지

구동독의 기존상황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한 것에 불과했다.348> 북한의 법과 법현살 역시 현재

346) 許營, 앞의 글, 106-107.

347) 북한의 법과 법현실에 관하여는 法修]處, r 4b韓法卵]槪要」 , 19Sl ; 根鍾庫, 「북한법」 , 1993, 博英社;

북한연구소, 「북한의 재판제도」 , 1992; 洪準亨, 
"북한법의 

현실과 전망", 1993, 아주대학교출판부, f

북한의 이해」 , 137a70 등을 참조.

348) 공법통합,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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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같은 싱·테 3- 로는 W통합의 대상이 되기 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머, IL한 짐-정적인 111

의 ·W벡이 뒤따르게 될지 이·니먼 북한 자체의 빕개혀애 의한 대체적인 빕짇서가 형성될지 @l)

今하기 어리운 먼이 있다는 접도 고리-베야 힌·디·. 따라서 북한의 71과 71힌실은 빕통'커·의 데

상으로서가 아니라 성공d인 빔통管各 위하이 고려되어야 할 베싱 또는 이긴을 이루는 요인으

로시 논의되이야 할 것이디·,

통일이후의 빕통힙·을 위하이 북한의 i-/]과 W헌실을 정확히 파익·하기 위해서는 %L엇보다도

님-북한 ttl제 · l/,i현실의 비교연구와 외국의 빔昏힙'경험의 조사 · 인구를 수행할 진문기구骨 실

치하어 이 기구를 통하여 체게A이고 종합적인 준비작입을 진w행)히.는 깃이 필요하다. 사싣 통

닐분 를 연3L하는 멸'-F 사람들은 객괸·적 처지애셔 통일에 대비한 연구조사骨 수-행)'힐· 민긴-인

구단체의 퓔요$음 기듭 징·조한다. 정첵거딘정-) 견呵를 반엉할 수뀌에 없는 한계를 가진 권.번

연구딘·체가 아닌 독립적 민긴-탄체이야만 1핀족 진체의 복리에 입긱해 비-렴굿]한 통일국가의 미

레헝 안을 제시할 수 있다t 깃이다.

1,2. 통일전단게에 있어 납북한간 법적 교류의 추진

통일이후의 빕통합을 보다 성공· 으로 딜'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전단게에서부터 남북한간의

j적 이헤외. 헙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복한간 빕적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34g) 물론

현단계의 남북관게에 비추어 各 때 이러한 <,·-틱이 딘·기적으로 이떤 결실을 맺으리라고 기대하

기는 곤란할 것이다. 51러q· h·1북한간의 l%직 교류는 통일이후의 빕통합을 순조骨게 추진하는

사진정지작7]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1애서 길코 소홀히 할 수 賊다. 납북한간의 빌적 교류

는 CI 실%가능성과 헌실적 유·용성 면에서 가장 7신순위를 지니고 있는 분이· 서 추진되어야

한c)-, 그러한 분야로는 애컨대 헌제 VI-북간011 가장 큰 헌안의 하니.기. 되어 있는 겅제힙력분야,

촨겅보호 및 환경경제, 윈지.럭 또는 핵의 핑촤려 이- - 병[법, 에너지겅제, 그리고 겅제하부구조

또는 사최간집자본구축 등을 생긱·할 수 있을 젓이디·. 이러힌· 71적 고t%.는 가능한 한 최데한도

로 이들 If제들에 데한 법적 지식율 교환하고 공유하는 원·칙으로부터 魯말하지 않으먼 안된

다. 깅으-에 따라서는 남촉의 징-기적 안목에서의 운1조니. 투지.가 수빈·되어야 曾 분야도 었을 것

이다. 그러나 j (엇보다11 제1차·적연 -Y 신순위는 VI힉-분야에서의 인적 교류에 놓이지지지 않으

면 안된디·. 북한의 최고인민최의 W제무징· 억시 
"

자본주의71과의 조촤를 위하여 남한빕률가들

과도 주]촉하고 싶다"는 희t9'을 표밍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50> 그깃은 %학자 , 111조인이나

34% 남2·[谷간' tI·>i)t%J에 VI·히·이< 洪準'亨, 
"

71'-h[cyl·게 퀄성촤.에 데비힌· 닢-북구7휘력괸.린 II]z

방'昏", 「'남북교쥐L'tId 141 · 제도 심친과제인3L, , 통인원, 1994; 梁%(.民까M, f南괴. :lb 이실게 하니.가

되니., 한반도통일의 힌<1과 전tI'」 , 한V>과학윈총서 I l, [%4, 335.346 둥을 참조.

350 ) 최종고, ]-s제인31, R [호,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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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의 교환 및 공동旦론들을 통하여 법에 관하여 상호이해와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

이다. 가장 우선적인 교류의 목륵은 법학자 또는 법학교수들간의 교류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남북의 법학자들간의 공동토론 · 연구사업 뿐만 아니라 법학교수들을 교환하여

일정기간 상대방의 법을 연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학자 외에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간의 교환프로그램도 실시될 펄요가 있으며 법조인의 교류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진척에 따라 분쟁처리에 관한 법적 장치의 강구라든가 재판관할의 조율문제 등을

통하여 불가불 실시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는 물론 독자적으로도 실

시될 수 있으나 경제협력이나 그때 그때 구체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시아법, 특히 중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관계법이라든

가 미국 · 일본 · 구주공동제 둥의 경제교역에 관한 법을 주제로 한 비교법적 접근은 이러한 법

적 교류를 추진할 가장 큰 비교우위를 지닌 부문이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간 법격 교류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필요한 각자의

법적 지식과 법현실을 정확히 그리고 진지하게 제공 · 교환하려는 견지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그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적 국면과는 일단 별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독자적으로
된

실시되어야 한다. 어차피 이것은 장기간의 논의와 조정을 요하는 문제이다. 남한측의 잃장에서

법적 교各는,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할 때,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문제 옷지 않게 북한경제와

북한사회의 자생력이 확보되도록 배려하고 또한 북한사회의 개혁속도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구되)야 한다. 북한측이 
' 

흡수통일'에 대한 체질적 반발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은 이제까

지 남북관계의 진행이나 독일의 경험에 대한 북한측의 경계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났다,

법적 교骨의 문제 역시 법에 관한 프로파갠다적 입장에서 접근해 가지고서는 서로간에 하등

유익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다. 북측에게 있어 남측의 법적 경험이나 법제운영능력은 대단히

유용할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상호신뢰라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

서, 배울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유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법통합의 분야별 추진방안

주지하는 바와 같이 50년 분단의 역사는 비단 정치 ·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 등 생활

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의 이짇화를 가져왔다. 이같은 이질화현상은 전후 남북한이 각각 정

반대의 길을 걷게 됨으로써 누적적으로 악화되었고 또 가속화되었다. 즉, 북한의 경우 사회주

의이데올로기와 주체사상에 의해 지배된 정치현실과 비효율적인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는

정치적 억압과 인老유린, 毛제적 궁필을 초래하면서 정치 - 사상- 문화의 획일주의와 대남 적

대의식을 인민대중의 뇌리속에 고취시켜 景고, 남한의 경우에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장

기적인 군사독재와 광범위한 노동자의 희생과 경제력집중을 바탕으로 진행된 급속한 고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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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정치적 억31-과 인권유린, 겅제적 ·분펑骨을 초래하면서 뷴짇만능주의의 데두와 가치관

의 혼린·을 가저왔다. 그 결과 정치경제체제는 물론이고 인어 · 분화 · 술, 대중의 의식 등 거

의 모든 측먼에서까지 남북한은 1]]-치 
' 

힌·반도안의 적대 인 두게의 섭'과 김·이 서로 %1이한

사회상과 사회헌실을 보이게 된 것이q·. 이리한 납북한이짇화헌상은 법통함에 있이 가장 극복

하기 이리운 장에요인으로 작용할 것입에 들림이 없다. 물론 남북한간에는 민족의 동일성에

따른 변함似는 동질성의 요인들이 싱·존하고 있으떠, 또한 통일에 대한 감릴한 의지와 얼졍이

주민들긴페 팡141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l%통합의 전략은 무잇이 동질

적이고 무엇이 이질촤되있으미, 그 동질성과 이질촤의 권과들이 일마나 지속성을 지닌 것인기.

를 엄밀히 분간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처빙·을 고안하는 방향에서 수립돠어야 한다. 이를 위헤

서는 독일의 경우처림 신절직으로 헤걸을 ·&>-하는 71적 문제들의 처리방안과 힌법체제 · 국기.조

직의 봉밥방안을 모섹하되, 이미 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탄기적 · 급진적 통합이 필요한 시.

인과 장기적 · 점진적 통합이 요구되는 사인·, 정치 IL문과 비정치적 부문, 국가적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부분과 자치에 맡 ]야 
'할 
부분 동을 구법하여 처방을 차둥하하고 분야일로 두

개의 잔정적인 법권(zwei provisoris이Ie Rechtskreise) 또는 괴%적인 법질서의 존속을 인정힘·으Y

써 통합으로 인한 충 을 극소촤시킬 수 있는 단계적 통합방안을 함께 )q-구해야 骨 것이다.

빔통합·의 실친전략을 수唱함에 있이서는 분야1펄로 우선순위를 차등화하이 밥롱唱·의 속도와

강도, 1-v·힝·各 정句야 힐· 이디-. 이를 위해서는 몽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시헹되고 y)는 l%럴

전체를 분야별로 분y . 깁토하여 l+1통합의 세부지침을 마런헤이· 힌·디·. 다만 여기서 이들 법분

야에서의 통 l-방안을 구체 으로 다르기는 곤린-하므旦, 특히 - 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문만음

제시헤 -된디프1 다음과 갑디.,

역시 법통힙·의 실초1과징애서 가장 큰 우신순위를 지니는 부문은 사빕과 헹정이라 할 수 있

다. 사71권의 독림오1칙에 따라 독립된 l%원을 싣치하고 이를 통한 구1리구 외- 분젱헤결체제를

수x·1하는 것은 북한지역주민들의 미싱숙한 l%의식·을 제)1히·고 71제도에 한 신뢰를 조성하는

<1징적인 괸국1이 된디·.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세로운 빔질서와 법제도에 대한 체게적이고 싣

질적인 홍보 및 교%-이 이<이지이· 힌-디·L 것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비단 북한주
t

el닐 밭민 이.니리 님-힌-T모1들에게도 x ·).힌기지 신시'한 핀고.기. 있디., 
'릴징- 

. 분의 경-Y, 종레

시-최주의적 적141성이린- 이름으로 정딩·촤되어 왔던 정치의 111예 데한 7위, 71률 보디-는 당의

지시에 의한 헹1정各 법치힝]정의 원리에 의해 지 되는 행정보1진서로 전신·시키는 문제에 지4(

키인 Ad·심을 기名이야 한다, 이를 위헤서는 
'毛정 
]분야에서의 빕통省·을 추진헤온 독일의 겅

]3-Si)-K 십분 활A-하여 범치弔정의 원칙 111리- 게학된 헹정법윈 및 헹정젱송))]제틀 북한지의

351) 1Tillp i(Ullig, Ver%ViII(Ullg Ull d Verwill(Ullgsrcchl iul BiDiglrngspto께, lura i994, 595-6대4; Paul S{0]kclfri,

Dic [)borfiillrtmg e%S soz it11istischou Vol·irnvtll[trngsrcc ll(S, iushes01]dcre dcs Vel.Will{Ullgsvorfahrcum·ochts 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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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착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형사법분야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북한

형텁이나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남한의 형사법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

북대결시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부분은 적용을 배제하되 통일이전에 행해

진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반면 기존법중에 생명

·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은 북한주민의 법의식과 북한사회에서 통

용되어 온 사회윤리나 관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일후에도 상당기간동안 그대로 시행되도

록 하되 점차 이를 통일된 형사법제로 통합해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법 · 사회보장법을 포함한

사회법분야 역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포괄적인 법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장볍으로서 공적 부조와 의료보

험등 사회보험의 부문에 있어서는 여건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법동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 · 물척 자원이 요구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미리부

터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졍적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352> 노동법분야의 경우 통일이후에 이루어질 경제체제의 전

환과정에서 발생할 대량실업353)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실업방지 및 해고보호규정,

그리고 고용전환을 위한 직업훈련규정을 대폭 강화시켠 내용의 노동관계법을 마련하여 북한지

역에 시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법분야의 경우 남한의 환경콴련기준이나

규제수준을 북한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북한지역의 경제재건과의 관3]나 낙후된 환경규

제제도 및 여건에 비추어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어 환경관계법의

적용을 유예하되, 환경행정여건이 조셩되는대로 남한의 환경법 및 환경규제를 점진적으로 확

대적용해나가는 점진적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법률상담 및 법령홍보를 위한 법제를 마련

하는 일도 법통합을 실쳔하는 과정에서 MI]놓아서는 안될 과제이다. 특히 반세기이상 전혀 이

질적인 법질서속에서 살아온 북한주민에게 생소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법의 내용과 존재억유

fr0heren DDR irl das rec htsstaat1iche Venva1tungsreehts 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1and, OVBl }992,

248-256,

352) 사회볍분야의 법통합에 관하여는 Etienne Richthammer, Sozia1recht im gceinlell Deutsch1and, ZfSH /SOB

1394
,
225-237; Kar1JArgen, Bieback, Das SuziaItecht im vere inigten Deutsch1and-Strukturpro b1eme,

ver fassungsrecht1iche Fragen un d Perspe]diven (Bundesver11and der Rentenberater, lahrcshauptvetsatnmlung,

1993
,
Labeck), NZS 1994, 193-202을 참조. 한편 각분야별 법통합의 과제와 방향에 관하여는 2990년 3

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노버(Haml0Ver) 대학이 주최한 세미나 
"

Die Rechtssysteme in der DDR un d

Bulldcsrepublik, Probleme un d Petupektivcn der deutsch-deutscherk Rechtsm gleichung
" 

의 발표논문들과 보고

서(Rosemarie Wil vPcter SanOer, Ex pel」ten-Tagung B]1 der Evan gc lhchen Akadcmie Loccum zur

Rechtsangleichung, Nl DDR t990, 254-255) 등을 참조,

35i) 이는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회피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예싱·된다. 독일

의 겅험에 관하여는 Herwig Ro ggettnat111, Eragen un d We ge zur Rechtseinhdt in Deutsch1and, 1995, Berlin

Verlag, 192, 46-48을 참조.
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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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 싣띵해주5E 필IL骨 71률성昔- 해줄 d< 있는 조 직과 제15- V입히-기 위叫어 
' 1/]률싱·昔 및

1/.l령혼2[]'을 제정 · 시헹1하는 1·2오1을 강3(헤야 
'힐' 
짓이다. 그 l/·l'에도 상대>으로 우선순위를

깆·는 부<ct로는 지방자치빕 V 이리 분야가 3)<1지만, 이미 앞에서 법통힘·을 위한 V적 기

%0-의 구축과 판 1하여 인)g·한 비· 있으므로 싱·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힌제 통인이후 l%통71-을 위한 준비는 정부의 거' 부치빌로 진헹되고 있으나 ]/치간 싱·호힙

y이 윈쵤·-히 이수이지51 있지는 못한 것으로 임'려지고 있다. 그러니· 범통힙·을 위한 준비가 긱·

소괸.부처법로 지·pl}익·진식으로 이루어지는 격우 정뵤공-7나 상호의견3'11쵠·의 기최를 骨. - 할 수

없을 寄 이.니라, 긱-가의 분야1컬 상호언핀·성과 빕질서의 전체적 통骨성의 측먼을 제대로 고리

하지 못하는 요인이 d핀다. 7통합의 과제가 장기지이고 종합직인 성격을 Ir]는 이싱· 이를 지'부

처의 개임셔 작7101) 맘기겨 AL다는 빕昏'합추진빙'인合 모섹하기 위한 진사최적 연구네트윅

(Network)骨 구축하이 여기에 *Al정갹부처, 입번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과 지1-8키·치단제, 그리고

l/1호사힙최, It학교수단체, 긱·종 분야일 Ii]학힉·술0체 등과 c·은 l%조직능단제가 참여하도록

히.는 l'M·안을 검토할 괸요가 있디·, 가장 바曾직하기로는 남북한간 l+1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빌 진문가와 징책딤-딩·자吾을 망라한 통가적인 정첵추진기구를 설치하이 구제적인 l%통힙·

t%-안을 미.로1하31 이를 위한 재윈조曾1-M'안을 강구히·도A 히·는 깃이q-. 이 기7는 통일이후 남

1<한긴 W통합빙·인·을 깅'//-할 昏만 이·니리· 남북한간 唱통'입'을 위한 J (내빕제의 정비 · L완빙'인·

을 수립 · 추진하고, 님'북한 IF]통합에 저寺되는 )/]제도를 선 · 보완하는 동시메 l%통'힙·y 지

윈1할 조리 및 자%1에 대한 대Ali을 준비하도록 해야 
'(디·. 
이미 앞에서 제기한 남북한의 법 ·

빕헌실과 외-][의 빕통힙-겅힘에 대한 l/1간인5L기관도 이 기구에 뭉힙시킬 수 있을 깃이다,

V. 결 론

통일의 기최는 기차기· 긴 터닐을 지나旻이 암叫속에서의 지루한 기다림섬애 오는 깃일지

모른다. 그것은 미리 터 의 끝을 일'리는 빛처림 어느정도 에측힘 수도 있지만, 불시의 )x·문)-A

처림 A'자기 各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 그 빙'문객의 일굴을 일'지 못한다. 만인 · 리가 CI-기.

동 1의 기최인줄 알고 /l-를 지나쳐 보내지 館'는다면 친만q·행이겠지만, 설령 그를 71-는다고

히.더라도, 그깃은 고昏과- 어둠의 骨이 이.니리- 01십참7)'한 모든 문Al]와 난관의 시리·일 뿐이다,

우리는 이 닐'선 손닙올 어띨게 맞뜻 깃인가. 우리는 독원이 
' 

통독省치·릅 에약없이 급히 티-는'

광경을 J;[도'穀다. 에약릴이 6[f히 딘· 일차에서의 촌란과 시행착2를 보먼서도 · 리도 힁·g히

일치·骨 집어 딜- 깃인가, 3월과 마친·가지로 우리에게도 
' 

자세한 o-j헹게괵을 찌.고 차펀을 에약

A>· 시긴·직 이A·'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 /l.떼 치·9을 놓치면 잉원히 통일일차에

y 르지 못힐· 깃 같은' 전딘-의 d 긴·이 절지 2iL른다. 우리는 이-J(내'l 채비도 일이 그저 통일열차

믈 타야 
'한 
것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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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아직 우리는 예약은 커녕 여행의 채비도 갖출 수 없을 급박한 상황에 몰려. 있지는

않다. 더욱이 우리는 타산지석이 될만한 선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독일과 베

트남, 예덴의 경험이 바로 그것이다. 베트남은 공산세력이 무력통일을 이룬 예이고 예멘은 불

실한 남북통합이 내분을 통해 전쟁으로 귀결된 사실상 실패한 통일의 선례인데 비하여, 독일

은 세계사에 유례가 드문 평화적 통일의 성공사례이다. 물론 독일도 우리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독일이 전후 견지해 왔던 
'

독일정책' (Deutsch1andpoMtik)과

통일논의의 방향, 분단의 역사적 원인, 분단의 구조와 전개과정은 물론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

라 달성된 독일의 평화적 통일은 실은 구동독에서 그 주 들의 힘으로 민주화의 기틀이 마런

되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는 독일통일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데서 영감

을 얻는다. 확실히 독일통일의 경험은 통일의 역사적 과제를 앞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소중한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의 정치적 통일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진행된 국가적 · 전사회적 통합과정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독일의 통일이후 통합과

정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면, 우리는 독일의 경험을 단순히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통합노력의 성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에서 엄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안毛다. 그러므로 독일의 임상경험은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통해서만 교훈이 될 수 있

다. 기존의 통일논의는 홉수통일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통해 엿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주로 통일방안의 모색에 집중되었던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통일이

후 통합방안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필경 정부는 몇 가지 실현가능성있는 통일의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에 따른 행동계획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고 남북관계의 민감성을 고려
된

하여 그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을 것이다. 다소 분산적으로나마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남북

한의 국가적 . 전사회적 통합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합

방안에 관한 논의는 정부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아니되며, 또 독점될 수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통일이후 남북한의 국가적 · 전사회적 통합을 위한 논의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민간부문에

확산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주저함이 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내적 통

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법통합에 관한 논의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것이 독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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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논문에서는 남북체제통합에 대비하여 통합이후 북한에 있는 기업들의 사유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기업은 모든 경제적 활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사 소유에 기초하

고 있는 기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로서, 제2장에서는 북한기업에 대한 개념, 북한기업의 산업별 현황,

그리고 북한에서의 소유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북한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위하여 북합

의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하여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의 정의는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실제 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에서의 산업별 기업

소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 분류대상산업은, 광산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통신산업, 전력산업, 수송산업, 경공업, 수산업. 그리고 합영사업 등이며, 각 산업이

포함하는 부문, 각 산업에 속하는 대표적인 북한기업, 현재의 생산량, 그리고 기술수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북한에서 소유권은 크게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적소유권의 3가

지가 있으며, 북한의 기업소들은 국가가 위임한 국가재산을 자기 명의로 점유, 이용 혹은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총체적 소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일종의 관리권이라고

부르고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권리라는 의미에서 경영상의 관리권이라고 불린

다, 기업소가 국가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경영상의 관리권은 어디까지나 국가소유권을 실헌하

기 위한 방도로서 기업소에 부여하는 권리로서, 毛영상의 관리권은 국가소유권에 종속하는 권

리이다. 기업소는 소유권자로서의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하에 자기의 경영상의 관리

권을 행사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기업소의 사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통일독일에서의 구동독

국가기업에 대한 사유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구권국가들 중에서 소련의 붕

괴와 더불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헝가리와 폴란드에서의 기업사유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통일 이전에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진 분단국가였기 때문

에 동서독의 통합과정에서 화폐의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경제 및 사회통합과정을

전행하였다, 구 동독기업들은 사유화, 경영정상화, 폘업 등의 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신

탁공사에 의하여 사유화작업이 진행을 되었으며, 신탁공사의 동독국가기업 사유화에 대한 추

진성과에 대하여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이 존재한다. 신탁공사의 성과를 보면, 현재

까지 대부분의 구 동독지역의 국영기업들이 사유화되였고, 통일 초기에 보였던 구동독지역에

서의 급격한 실업자의 증가 및 산엽생산의 저하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

여진다.

독일의 통합은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서독으로의 망명신弔으로 인하여 급진적으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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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으1-9, 한반도의 통일이 급진적으로 진헹될 깅-Y- 이외. -h-셔 f 과징을 RI-위 것7旦 에싱3힌디-.

헝가리외. 骨4드의 경-7-는 7-일의 깅-T외·는 1군리 징부가 주1진적으로 사최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사무-제선·제도에 H]긱·한 시장깅제체제로 7'RI-히·었기에 한반도기· 조]진적으로 통합을 이·7어길·

2우 칩-고로 활용督· 수 있을 것이다.

사최주의체제하에서의 기업의 사A-최.·趾 위하이서f 어레 가지의 진제조건이 있어야 힌·다,

V구쪼)에서의 폴린·드되. 헝가리의 예偏· 실-피보1[.l 겅제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피31, 사유제

산제도기. 71이 되어야하고, 통제경제애서 시징·경제로 전빈·되이야'하머, 그리고 자본시장이 헝

. 성되이야한다. 이들 니.라는 일반키으로 t 10저 경제인·정피.정책, 가걱개헉정책, 급융부분의 개혀

-E 통하이 사-i촤의 기반조 J을 만족시킨 다-W에 기업을 민잉朴시켰다. 독일의 경우는 이외-

딘·리 통일 이전에는 동3과 서독이 서로 니-邑 촤페骨 사各하었기 떼문에 동서-%간의 통촤 통

합을 실시하는 것이 신길 71무있[il, 그 이%L 경제 9 사최가 통힙-이 이루어졌디.. 동독의 기

위吾을 서독의 화페단위에 fr 각

� 

회계 )준에 [f[라서 제무제표가 직·성되있0L 신탁공사의 권

한에 의하여 기입매각, 기우)정상촤, 그리]1 211업이 길정되91다.

제3장의 제]절에서는 독일의 경우 기업사유화피-징에서의 신탁·공사의 익할에 대하여 임'아

J,L았jt, 신탁공시-에 의한 구동-叫1·l·기·기업들의 사유촤과징에서 빌·%한 이러 d/제조]들 대'하이

인구하였다. 그리고 昏서독의 통합과정에서 경제통힙·의 기본적인 비-팅·올 제공하3,틴 동서독의

촤페통管에 데하이 분석하었는데, 동서독 통화통71'의 힝태, 통화교촨비율, 그리고 통화, 경제,

사최 VM1의 네용애 대하이 1구 조사하었다. 독일의 겅-T, 1989넌 메를린장버의 널-괴에 띠.론

if걱한 꼬L독주VI들의 데량 밍'l%에 의하여 昏일이 i'f진키으로 이루이진 경우로, -l+한의 d걱한

체제변촤에 따라서 한반V에서 급)]한 통칭이 이Y어질 겅-F, 독일에서와 유사한 싱·쵱·이 한1])·

도o]]서도 진개가 철 )L로 예상하미, 이 ·경7 5일의 통힙·과징을 살피7으로써, 한반V에시의

- 힙-방안을 미-린할 수 있은 깃이라고 )g격'한다, 제3징'의 2접과 3절에서는 
'헝가리외. 

폴린-드에

)h·1의 기Y]사유촤과·정에 히.여 인구하었는네, 이들 ) / 나라는 징부에 의하여 기71사유화가 11

진직으로 전헹되있기 떼7에, -l&한이 힌 체제骨 A-지시키먼서, 집진적으로 시·A-재신·제도와 시

장겅젱의 경Al]체제旦 
·m合 
하띤서 체제통 l-이 이루이질 겅-F 참조할 수 있各 젓이디..

제4장에서1< -f·E한기입소의 사유촤방인·을 닙·북한이 7 1적으로 체제통骨-Fl- 힌- 경- 와 if71

리 체XI]통함을 
' 

l- 깅E-$L 니.누이서 그 %-M요1·% 인3L하있디., 북한의 기%들에 데한 사두-촤 %-

안은 이떻게 남한과 -%한이 통합-을 하는기·예 tq-라 멸은 치·이를 보일 수가 있다. 칫 )JI쩨 기.싱·

시니·리오는 북한이 63L긱히 봉괴하이 님'한o]l 의하여 昏%·통합되는 경-(에시의 빙·안이고, 두 번

는 북한의 제제가 
-;:f격히 
/피룰 하지 않고 상당기간 시징·겅제로의 전횐.을 기처 점진허으로

통管·8- 하는 겅-YA 대비한 빙'안이다, 이러한 ) ]L 가지의 통힙'기·능성에 대하여시는 모두 분

한 K 리적 /L기吾이 있으미, 본 연구에서 각긱-의 겅-Y o]l 대하이 1토의하는 것이 티.딩·骨 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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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북한의 체제가 상당기간 점진적으로 체제를 전환한 이후에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

어 절 경우, 북한기업의 사유화방안은 동구권의 폴란드와 헝가리 등과 같은 점진적이며 그리

고 단계 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통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가 점진적

이며, 단계적으로 체제전환을 하지 못하고, 내외적 변수들에 의하여 구동독에서의 경우처럼 자

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급진적인 남한에 의한 홉수통일의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은.각각의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화폐통합, 경제 및 사회통합, 한반도선탁공사의

설치, 그리고 북한기업소의 민영화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점진적 통합시:

0) 화폐통합은 북한의 화폐에 대하여 태환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한 화폐간에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상당히 적웅되었다고 판단될 때

화폐통합을 실시한다.

(2) 경제 및 사회통합은 화폐통합 이후 3-4년 정도 경과한 이후 경제 및 사회통합을 실시하

며, 이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공평한 복지증진을 중요시하는 방안이다,

(3) 한반도신탁공사를 설치하는데, 공사의 권한으로 북한기업소에 대하억 민영화, 경영정상

화. 그리고 폐업에 대한 결정권 부여하고, 이 晋 권한 중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새

로운 재정平자, 기술의 개발, 직원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 생산라인의 증대 등의 적극적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둔다,

(4) 기업소의 민영화방안으로 제3자에게 비공개 혹은 공개매각방식 및 근로자에 대한 주식

의 직접 매각과 민영화증서의 무료 배부 등의 대중적인 방법을 채택한다.
J

骨진적통합시:

(D 화폐통합은 남북한간예 즉각 화폐동맹을 체걸하고 남한의 통화를 단일통화로 하여 통

화 교환비율을 고정시킨다.

(2) 겪제 및 사회통한은 화폐통합이후 즉시 실시하고, 이 방안은 오랜 기간동안의 시행착오

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득권세력의 제거가 용이하다.

(3) 한반도신탁공사를 셜치하는데, 공사의 권한으로 북한기업소에 대하여 민영화, 경영정상

화, 그리고 폐업에 대한 결정권 부여하며, 이 들 중에서 시장경제질서를 조기에 정착시

키기 위하여 민영화와 폐업에 중점을 둔다. 히 경영정상화의 경우 인원감측, 생산라

인의 축소, 복리후생비의 축소 등 소극적 경영정상화 방안에 중점을 둔다.

(4) 기업소의 먼영화방안으로는 제3자에게 비공개 혹은 직접매각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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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길론을 내剋다, 국내와 국외의 어러 정황을 고리하이 볼 떼여 A

한의 낳괴는 밀지 鶴'은 일로 이거지미, 이에 대비하여 체게 인 통합방빕에 대한 언구가 진宅

되어야 한다, 님-북한이 A진적으로 체제통합을 하느냐 아니먼 독일의 겅우에서처릴 2진적으

로 체제昏骨을 하느냐는 한반도 내의 이리 정세 만 이.니라 한111-도 외의 어러 징세에 달리 있

다. - 리는 긱·긱·의 겅우에 데비하여서, 이떻게 촤페, 경제,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루머,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의 통힙·까지 가느냐에 대하며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긱·한다,

본 연구는 납북 통일 이후의 북한의 기업土들에 뎨한 사유화 빙·인·을 사전에 준비힘·으로씨,

실제 어러 통일 시나리오 의하이 통일 1균셍시 정부가 체개적인 개苟을 세우고 비하는데

%·고지.료로써 촬용될 수 있을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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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에 있는 기업들의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있다.

현재 북한의 기업은 북한의 용어로 
" 

기업소"라고 불리며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계획경제하

에서의 기업소는 모든 경제적 촬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기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체제통합에 대비하여 현재 북한에 존재하는 기업소들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사유화시켜야 하는가를 연구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기업의 사유화

를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동구권에서의 폴란드와 헝가리의 예를

살z]보면 경제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고, 사유재산제도가 도입이 되어야하고, 통제경제에

서 시장경제로 전환되어야하며, 그리고 자본시장이 형성되어야한다, 이들 나라는 일반적으로

먼저 경제안정화정책, 가격개혁정책, 금융부분의 개혁을 통하억 사유화의 기반조건을 만족시켠

다음에 기업을 민영화 시켰다. 독일의 경우는 이와 달리 통일 이전에는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서독간의 통화 통합을 실시하는 것이 선결 업무였고, 그 이

후에 경제 및 사회가 통합이 이루어졌다. 동독의 기업들을 서독의 화폐단위에 입각한 회계기

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작성되었고, 신탁공사의 권한에 의하여 기업매각, 기업정상화, 그리고

페업이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서독의 화폐통합과정과 신탁공사에 의한 동독국가기업들의 사유화과정을

살펴보고, 폴란드와 헝가리에서의 국가기업들의 사유화 과정들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기업소의

사유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먼저 기업소라고 불리우는 북한에

서의 국가기업에 대하여 그 정의, 규모, 기금, 관리비, 순소득, 최량규모 등 북한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통하여 북한기업소에대한 내용 및 성격 둥을 설명하였으며, 현재 북한기업소를 각 산

업별로 분류하여 산업별 헌재 상황 및 대표적인 기업소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북한

에서의 소유권을 
" 조선민주주의 안민공화국법"에서의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

인소유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에서의 기업사유화과정에 대하여 조사하였는

데, 먼저 제1절에서는 독일의 毛우 기업사유화과정에서의 신탁공사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았

고, 신탁공사에 의한 구동독국가기업들의 사유화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그리고 동서독의 통합과정에서 경제통합의 기본적인 바탕을 제공하였던 동서독의

화폐통합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동서독 통화통합의 형태, 통화교환비율, 그리고 통화. 경제.

사회 동 의 내용에 대하여 연구 조사하였다, 독일의 경우,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긔에 따른

급격한 동독주민들의 대량 망명에 의하여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억진 경우로,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독일에서와 유사한 상황이 한반

도에서도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경우 독일의 통합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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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힙·)-q·안을 마런할 수 있을 깃이라3-t A&17.>-한다. 제3징'의 2절과 3절에서는 헝기·리외. 폴린·드o]]

서의 기7]사유회.j&]-정에 대하여 언구하었는데, 이들 두 나라는 정부 의하이 기7]사유촤가 졉

진$]으로 진행되있기 때문에, 북한이 힌재제를 유지시키먼서, 점진적으로 사우-제신·제V와 시징'

겅毛의 경제체제로 l,各을 히-먼서 21i제통힙·이 이루이%l 겅우 침·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징-

에서는 북한기임소의 사A-화빙·안을 남북한이 점진리으로 체제통힙·合 힐· 겅우리. 3진적 체제통

겨·뜩 할 경우로 나누어서 그 Is·안을 연-7-하었으미, 제5징페서는 省론을 내兎다,

님·-% 통일 이후의 뀨한의 기업소들에 힌· 사우-화 방안을 사전에 骨비힘·으로써, 실제 어리

통일 시니.리오에 의하여 통일 빌/%시 ·정부가 체계적인 게:의을 세우고 대비하는 참고자료로

서 쵤 - 될 수 있을 것이디.

2. 북한의 기업소에 대한 연구

2. 1 북한의 기업소에 대한 용어

북한의 기업소는 납한에서의 기업에 해딩-되는 g이나, 북한에서는 산의 게인소A-가 인

정되지 a·기 떼문애 기업소의 주인은 모두 국가이다. 띠·라서 기업소의 경엉성과 및 제무상테

의 ).U1는 국가에)]) 한다, 본 릴에시는 독자들의 북한기업소에 대한 이해를 V이기 위하여 북

한사회과吟원에서 반헹한 경제사전에서 선fM된 북한의 기입소에 데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

리 요약하었다.

. 

. M
2.1.나$o]머뀌卦41] rI]$ 이

기71소는 A(지져으로 경잉쵤·동을 리접 &키 / IM하는. 겅제단위로서 기7]소는 일정한 노릭,

Al비, 자재, 지·급 동음 가지고 섕)산흰·y을 진햄하거나 닿사활동을 진행하머 얻은 수입으로 지

舍을 보상하고 재산은 맞추면서 겅엉唱·x을 진헹한다. 공업 산부문의 기71소L 공장, 광산,

0광 V과 함께 북한깅제의 기층난위이리·는 짐에서는 공통싱을 가지1$서도 차이를 가진다, 기

71소는 깅엉단위의 %격은 빈·영한다민 공장, 광산, 틴-팡 등은 A4산의 조직 기술적 특성울 반엉

힌·디·. 따라서 하니·의 기업소기· 하나의 고(징·일 수도 있2·1 및 개의 공징이 힙-치 히.니.의 기업소

로 벌 수 있다. 기업소들의 징영복적은 사최제도에 따라 ·근t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의 기입

소는 생산수딘·에 내한 사최적 소-h-에 기초하-34 있으미 기업촬동의 목적이 
" 

인1긴들의 물지 문

화즈1 수요를 윈만히 충%-시키는테 있다" 라고 주장한다, 사최 의 기업소에서는 AI산수1단의

사회화징도, 괸·리소속, 경엉빙'빕에 따라 어리 기·지 형톄가 있다. 싱1산수o·의 사최촤 정도에 띠·

리· <·[영기업1피. 7iV단제기오]소기· 있으미 판리소속에 따라 중잉-애서 권·리하는 기업소외. 지망

에-서 괸·리하는 기업소가 있으머 경엉1-A'널]에 띠·라 -S]-립체신·제기업소외. 에산제기입소도 있게 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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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소는 재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 생산 기술적 특성, 규모 둥 이러저러한 표식에

따라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재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생산기업소와

유통기업소로 나뉘어진다. 생산기업소는 생산부문별표식에 따라 공업기업소, 농업기업소, 설

기업소, 운수기업소 둥으로 갈라진다. 공업생산기업소들은 노동대상, 생산뭏의 용도, 생산과정

의 공통성 등의 표식에 따라 채취공업기엄소, 가공공업기업소, 중공업기업소, 경공업기업소 등

으로 나뉘어진다, 공업기업소들은 또한 생산형에 따라 대량생샨기엄소, 계열생산기엽소, 개별

생산기업소로 나뉘어진다. 공업, 농업, 건설 등 생산부문기업소들은 생산의 전문화정도에 따라
a

여러 전문기업소로 나뉘어진다. 유통기업소에는 생산물 실현을 맡아하는 기업소들이 속하며

운수기업소에는 수송을 맡아하는 기업소들이 속하며 이 기업소들도 그 내부에서 여러 전문기

업소로 나뉘어진다. 기업소는 또한 그 규모 (노동자수, 고정재산과 생산능력의 크기)에 따라

대규모와 중소규모기업소로-나뉘어지며 특급, 1금, 2급, 3급, 4급등의 기업소로 갈라진다. 대규

모기업소에는 기업활동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연합기업소, 종힙기업소 등도 있다. 기업소에는

이외에도 국가와 개인기업가사이, 개인기업가들 사이, 나라들 사이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영

회사, 공동회사, 연합회사 등도 있다. 북한에서는 해방직후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기업소, 개인

기업가들이 운영하는 민영기업소가 있었다, 국영기업소들은 1946년 8월 중요산업이 국유화됨

으로써 창설되였으며 민영기업소들은 민족자본가들의 중소기업들 장려한 북한 노동당의 정책

에 의하여 있게 되었으며 협동단체기업소들은 수공업자들로 생산합작사 (후에 생산혐동조합으

로 됨)가 조직되면서부터 창설되었다. 도시와 농촌에서 개안상공업과 개인농민경리의 사회주

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개인기업가들이

경영하던 자본주의적인 민영기업소들은 없어지고 현재는 국영기업소들과 협동단체기업소만 있

게 v]었다.

표2-1 북한기업소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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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R]소의 규모

거업1의 3모는 기업소에 1속펀 종업윈의 수, 고정제산피· 유동제산의 량, 산능럭에 의

하여 표시되는 기입소의 크기를 의미한디·. 공업기업소의 兮모는 기업소의 힝 , 기업소의 저

장구성, 부과된 국가셍]신·게획에 의하여 규정된다. 기업소의 3i-Y를 특징짓는 요인들을 서로 언

판속에서 고잘헤야만 기업소 3T모를 바로 정힐' 수 있다. 공업기업소의 규모를 v·징하는데에서

는 반드시 Ar산적

� 

설비들의 총능릭, 소요시기에 수弔하게 되는 겅제과업, 생산지도의 3리성,

생산의 1문화, 힙동촤수준, 해당 부문의 셍산 기술적 특성 동을 고러하여야 한다. 공업기업소

는 그 3'f모에 따라 대규모공입기업소와 중소규모171기입소로 나누인다. 북한에서 대규모 공

업기업소는 7로 인기-기업소를 비론한 ·준잉'공업에 속히-는 기엄소들이머 중소31-모의 공업기업

소는 1로 지방산입에 속하는 기입+들이다, 내-]]L모 기입소는 새 기술V입을 봉하어 관리, 보

조, 봉사 안원들을 싱·대적으로 축소시키미 셍신·능럭단위딩· 기본 누자를 김-소시킨c]·. 대5<f모기

업소는 i/f속공R], 진럭공업, 자동차공업, 트랙티공업 (북힌T어로 뜨락또르공업), 비닐론 공업

(북한용어로 비날론%L업)을 비론한 어리 W-업 부문들에 조직퇸다, 중소규-모기71소의 조직은 데

5Y-모기71소가 기·지고 있는 제한성 즉 d실기간이 갈고 딘-번에 기본건섣자금이 많이 지출되는

것과 Z'F 헌싱을 극박할 수 있게 한다.

다음 표2-2는 7/-v애 따른 기71소의 구분을 니-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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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기업소의 규모에 따른 구분

l···…… [副로 교店] 멸,.,, ;l 
1 l

213 기업소 기금

기업소기금은 독렵채산제 기업소에서 이윤계획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이윤의 일부를 분배하

여 생산의 확대와 기술발전, 문화후생사업에 쓰도록 분배하여 생산의 확대와 기술발전, 문화후

생사업에 쓰도록 하는 우대기금의 한 형태이다, 기업소의 생산확대와 기술발젼, 공동적인 문화

후생사업을 추가적으로 더욱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재정적 공간이다. 이러한 기금의 개

념은 있으나 싣제로 기업소에서 이러한 기금이 북한에서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하여서는 알 수

가 鼓다.

2,1,4 기업소 콴리비

기업소관리비는 기업소의 생산조직과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기업소관리비는 지출되는 비용의 내용에 따라 행정관리비와 생산일반비 및 비생산적지출로 이

루어진다. 행정관리비에는 행정콴리일군들과 보조노동자들의 생활비, 여비, 사무비, 건물 및 수

도 사용료, 난방 및 조명비, 통신비, 비품비, 기술도서비 둥이 포함된다. 생산일반비에는 기업

소의 어느 개별적 부문에 포함시킬 수 없는 비용들인 기업소일반용 고정재산상환비, 자재제품

보관비, 합숙유져비, 수송수단유지비, 노동보호물자 및 대여비, 기능자 양셩비, 기술의 개선 낄

생산조직의 합리화비용, 시험연구 및 문화사업비 등이 속한다, 비생산적 지출에는 관리사업을

잘못하여 생기는 비용들연 벌금, 위약금, 연체료, 기업소 책임에 속하는 물자재산의 부족과 변

질. 파손. 오손손실, 지불이자, 기업소의 책임에 속하는 교대미만작업중단손실 기타 지출이 속

한다. 기업소관리비는 간접비에 속한다. 따라서 개별적 생산물의 원가에 직접 포함시킬 수 없

고 자재비, 생활비, 또는 수행한 작업의 가동시간수, 계획원가 등에 비례되게 간접적으로만 개

별적 생산물의 원가에 포함시키게 된다. 기업소관리비는 그 포괄벌위가 넓고 원가구성에서 적

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것을 절약하는 項은 원가를 낮추고 내부축적월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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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기업) 순소득

기우]소순소득근 사최주의 눈<로자들이 칭'조한 사회순소득가운데서 중앙 7]중적 순소 을 省

32 헤당 기업소에 님'各 순소독 부분을 의미한다. 기업소이윤이라고도 한디-. 기업소순소득을 누

는 깃은 사최주의 기업소들이 깅엉싱· 상데적 독자성各 가지고 독립 산제%}칙에 따라 운잉되

는 깃과 A!l-런된다. 기%소2소%은. 기업소 사업을 펑가, 자극,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기

업소순소득은 제품판메수입과 생산骨오1가와의 차액으로서 U 크기는 셍산물푄·메계피파 윈가계

: ]수31에 의존한다. 기7il순소득온 국가의 제하예서 게획적F로 분배 이용된다, 기업소순소

득7 일반리으로 국기페산에 납'부피는 지-Y·y과 자체로 납겨 $는 자금의 7 부분으로 나누어진

다, L'(러니. 순소득이 칭-조된 해덩- 기7]소의 소유헝 외. 부문에 띠·라 그 분 에서는 일인의 차

이가 있다. 국엉W업기업소듭에서는 기업소순소득에서 자체수요를 충족시키는 지.y·을 <·[가가

졍한 기준에 따라 먼저 내놓고 나미지를 국가에산에 Id·부한디·. 자체로 남기 쓰는 자a·은 기업

소기금, 상급기F, 탁아소, 유치윈, 공장31등진 학교, 공장대학, 기능공학교의 겅비, 정양소겅

비, 실7]집유지비 동의 세부항꼭으로 분배 이. 된다. <·>가예산에는 5[가기업이익v과 지lg·유지

금의 헝태로 넙-부된다. 헙동단체순소득은 지·제로 71끼 %는 자금과 힘동단체기업이익근, 중앙

적립<Cf-p-로 분배된다, 휩동단체순소可의 기본부분은 W동축적금, 화후생]기3, 상3기-tP과 같

은 자체기금으로 분배되미 직은 렬j;L만 
'唱동단체기입이익급과 

중앙직%f으且 0기.예산에 닙-

부된다. 
' 

]동농장순소득F 국기패산에 동윈되지 않는디·. 이것은 사회주의국가가 협동농징·을

제정키으로 지원하는네 대한 요r/-외. 관련되어 있다,

2.1.6 기업1 최량규모

기7]소 최링:규모린 셍]산에 대한 지출 면에서 가장 普兮한 기술 겅제적 지표를 녈장하는 기

71소 규24를 의미한다. 기업소의 -a·모를 최량규모로 정헤야 사최적 노동을 절약하고 전반적

산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A%산의 게처적안 집적과 관런된 기업소의 최량규모의 규징 제

는 기업소의 규모의 ·증대기· 생산지출의 상이한 요소들에 서로 다른 엉힝·올 미지기 떼문에 발

샘1힌·디-, 기업소고CE를 늘이<0 신진기술과 가장 높-K )1산조직형테 (흐름식방법, 자동화 등)를

Al전히 이용할 수 8)디·. 그리니· 동시에 기업소 뎨한 윈료공급과 소비지끼.지의 완제骨)-합에

서의 수%거리기· 늘어남으로씨 운수비가 기.한다. 제품생)산에 대한 모든 지둘은 기업소3't-모

가 최링3i-vs 되는 겅- 에 가장 최소의 지출로 되게된다. 기업소의 최랑규모는 부문에 따라

상이하며 구체적인 조긴의 엉'인 하에 이루이지게 된다. 이기에서 주요헌. 억힐-을 하는 것은 셍1

산물의 원가에서 수(비의 몫이디·, 이것은 /W신·의 Y]적정도의 깅제직 합범히성을 내비히으로

5:t-정한다. 상이한 부문들에서 기7]의 최량3<-V를 3(·졍하는 7건은 서로 디.旦디.. 어띤 부문에는

윈료와 자재를 실이S-는데 멈'은 비- . 이 드는가 히-면, L1른 부문에서는 완제품을 실어 니-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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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많은 비용이 지출毛다, 기계제작공업부문과 같이 제품의 가공비가 상대적으로 보다 많고

수송비가 제품원가에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몫을 이루고 있는 부문들에서 생산의 집적과 기

업소규모의 확대의 유리성의 한계는 훨씬 크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가제와 완제품의 수송비가

제품원가의 일정한 몫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지출을 무한정 증대시킬 수 없는 것만큼 그러한

한계는 존재한다. 생산물의 毛가에 대한 생산규모의 영향은 그 밖에도 기업소가 중간규모로부

터 대규모로 그리고 더 큰 규모로 넘어갈 때에 헌저하게 나타난다. 기업소의 최량 규모를 규
된

정하는데서 운수적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만큼 구체적인 경제적 조건에서의 이 문제의

해결은 기엽소의 배치에 대한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기업소의 최량규모를 규정하는 사

업보다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기업소의 표준적인 최량 규모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

제로 나선다. 기업의 적정규모는 규모에 대한 경제 (economy o f sca le) 가 존재하느냐에 따른

문제로, 남한을 포함한 자본주의 가들에서 많이 연구되는 부분이다. 북한에서 이러한 기업의

적겅규모를 운송비와 연관시키는 것은 아마도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

이라고 생각된다,

2.2 북한기업소들의 산업별 현황

북한의 산업분류방법은 남한의 방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였다.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의 기조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받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북한은 산엽을 크게 중공업, 경공업, 그리고 농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

다. 중공업은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의 총체로서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

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의 기간공업부문과 임업이 포함된다, 이들 중에서

석탄공업, 寺업, 그리고 임업을 채취공업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공업부문을 가공공

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공업은 소비재를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으로서 방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공업, 일용품공

업, 제지공업등이 포함되며, 생산되는 재화가 주로 소비재라는 점에서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

는 중공업과 구분된다.

농업은 토지를 기본 생산수단으로하는 산업분야로서 주로 농산업, 축산업, 과수업, 잠업 등

이 포함된다, 북한의 수샨업은 어업, 천해양식업, 물고기 기르기, 수산물가공업 등으로 세분하

고 어업은 채취공업범주에 수산물가공업은 경공업범주에 그리고 천해양식업과 물고기 기르기

는 농업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남북한 통일이 될 경우 다른 분야보다도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대하여 통일 후에도 경쟁

력이 있을 것이므로 민저 기간공업분야에서의 현황을 살펴본다. 기간공업부문은 앞에서 언급

한바와 같이 석탄을 포함한 광업, 긍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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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디.음에 기간산업인 昏신산입, 전릭산입, 그리고 수송산업에 데하여 논의하고 마지믹·으로 징

공업 수산업 그리고 합잉기인 등에 대하이 %e의한다.

이러한 북한 산업의 분류는 제4쟝의 북한기업들에 대한 사유화 1괌안에서, 북한기업들各 긱·

산7]별로 구분하여 중앙·끄.서에서 사유촤를 진%시키는 ]g'안에 데하여 논의된디·.

2.2.1 광산업

-A한의 부존자원 힌힁-을 살피보먼, 지금까지 총 3韶이종의 괭·뭅부존이 획·인되이 있으머, 그

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유용굉·물먼-도 200여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마그테사이트는 전세게에시

매징·링이 1위를 치-지하고 있고, 10위 이내에 드는 괭·물도 중석, 몰리브덴, 혹연, 중정석, 헝식

둥 7종이나 된c]·. 이처럼 북한지역에는 금속굉·불과 에너지굉·물이 풍부하 부존되어 있어 북

힌·은 공업원IL 및 연료의 70%를 국내에서. 지-if하고 있다,

칠픽·석은 무신·광신을 비롯하o] 은,骨, 제링, 히·성, 친>, 이원, 덕성, - 원, 풍신 농 20어개 괭·

산에서 Ar산되고

� 

9)다. 이중에서 무산핑·산은 매징·량이 약 10익톤, 연간 셍1산능럭이 800어만 톤

에 이르는 북한의 최대 철꽝산이자 A-l}계적인 노천굉·산이다. 칠광석생산량은 철굉석굉·산의 게

속적인 의·장 및 계반로 70닌대 이후 메년 2% 징V씩 증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세로운 -철굉

석굉-산의 팀'사, 개발이 부진하였을 만 이·q라, 기존 광산의 싣비노후촤로 셍1신·량이 급걱한

김·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L인틴·은 평안납도의 순친, 덕천, 김동, 개친군 등과 핑안북도의 구징·, 합납고우], 강윈도의

·친내, 지-깅·도의 진71, 그리고 핑양 동지애 데링: 베장되이 있고, 궐'卷은 힘·경북도의 은덕(아오

지) 일대틀 비롯한 세벌, 온서, IA 1과 펑안님-도의 안주, 함경남도의 S야지의에 품부하게 매

징'되어 9W.

북한은 제3차 7게VI게획의 7요 개발대싱·으로서 7-연한 총AI신.량의 약 30%骨 차지하고 있

는 펑안남도 안주지21L 탄팡연힙'기업소를 비롯하어, 긱-지의 탄굉연힙·기업소를 중심으로 )%A산능

> l 파장공사를 추진하고 3)으나 쓰L릿한 실적을 1괸·표하지 못하고 있디-,

비질급속꽝신-으로)%·j 연. 아언은 검띄굉·산, 계A광산, 성친굉·산, 화F핑·산 등이 있으머, 검딕

꾕·신·은 21중 기장 3-tJi1기- 2· V신·S旦 개벤'되3f 9)다. 이 굉·신·은 19831J 이미 인긴 1친민· 톤

의 굉·석을 처리할 수 있는 데규모 신굉·장(제3선광장)이 긴설되어 가y중이다.

2.2.2 금속공업

북한은 깅'칠공7]의 발전이 공%촤수준, 7수A%산의 %j·제럭수준, 그리고 징 럭의 중요한 요

소라고 간주하고 북한 자체의 원료외· 인료에 기초한 甘속공업이 발전, 혹색금속셍산과 -1색i<f

속 AI산의 균헝1 
' 

진 및 금속/{%신-공정의 왼·비, 금속공업의 기술적 토데강최. 동을 骨속공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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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으로 상고 있다. 북한에서는 금속공업을 흑색금속공업과 유색금속공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철광석을 주원료로 하여 선철, 입省, 강철, 압연강재, 2차금속 가공품 등을 생
x

산하는 제철, 제강공엽부문을 말하며, 후자는 금, 은,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을 생산하고 그

가공품을 제조하는 비철금속부문을 의미한다.

흑색금속공업을 살펴보면 제철. 제강공장으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함북 청진), 황해철연합

기업소 (황남 송림), 청진제강소 (함북 청진), 4,13제철소 (서부지역에 위치), 성진제강연합기업

소 (함북 김책), 8호제강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동강제철소 등이 있다, 이중에서 북한이

자체 건설한 것은 4.13제철소, 8호제강소, 대동강제철소 뿐으로 나머지는 일제때 건설퇸 시설

들을 개건 혹은 확장한 것들이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북한 최대의 제철소로서 2989년 9월 구소련의 지원 하에 제2단계 확장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연간 강철생산능력이 240만톤 (압연능력: 147만톤), 제강 144.5만톤이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연간 강철 76만톤 (이중 특수장 29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표2-3 북한의 철강생산능력 (단위 만톤)

특히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1989년 10월에 5.18대형 단조공장을 추가 준공함으로쪄 대형

압연롤을 비롯하여 선박부품 (프로펠라축, 크랭크), 발전기 부품 (발전기축, 터빈모터), 가종 병

기부품 (포신, 전차, 장갑차용 강판) 등의 생산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1988년 1월부터

제3차 7개년 계획의 강철생산목표달성에 필요한 연간 2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10월9일강철

종합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유색금속 (비철금속) 공업부문을 살펴보면, 주요 비철금속 공장은 남포제련소, 문평제련소,

흥남제련소, 해주제련소, 북창알루미늄공장, 단毛제련소, 평양유색금속공장, 청화제련소 등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연, 아연, 동을 버롯하여 금, 은, 니켈, 몰리브덴 등을 생산해오고 었으

며 1983년 북창알루미늄공장 건설을 계기로 알루미늄과 텅스텐, 니오비움, 세리움 등 희유금속

생산에도 노력을 기을이고 있다.

소련 및 서방 등지로부터 설비를 들역와 건설된 북창알루미늄공장은 연간 생산능력이 2만

톤 규모인데, 원료인 알루미나는 순천에 있는 부산리알루미나공장 (연간 4만톤규모) 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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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6j-을 l·고 있다.

If)0년에는 스데인레<-강·, 네일강 동 힙'->+ - 수깅' $신의 7요+ 윈At인 니켈굉·신이 힘·남 정평

군에서 새로 조7]되있는 동 광산은 인간 익2 20만톤의 원강을 처&l'하이 니4징굉· 약 3만톤을

생산함 AT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깃으로 알리지고. 있다.

1291년에는 북힌· 서 제曾되는 최V-원소 핑·-計의 정런 및 해외수출을 목리으로 ·볶한 용악산
J>L억총회사펴. 조-'0·l 국제 且레이딩사긴-에 설립된 

'切·C안촤학합엉최사가 
조71 (이트-秒 등 연1친

만톤 A%산)하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5한의 비칠if속공업은 철, 제강공·업부문과 마친-기.지로 제련기술 및

생산실비기· a (xII수준에 크 게 뒤띨어지 있이, 님'-% 통일시 이러한 시섣의 근 촤에 띠.른 깅%

릭의 叫보가 당1;0한 과제로 되어 있다.

a

2,2.3 기계공업

식-한E 일찍부티 기계공업부분을 헥%]산업y-로서 A·셩하이 왔으며 그 수岳도 타산업부문에

비하여 잎·서고 있다. 주]인 공장으旦는 각종 공장긴선에 필요한 대헝섣비률 제작하는 용성기게

총A[, 대인·중기게인합기업소, - 중기계연71니입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를 비롯하며 최친공쟉기

게종 ]-공장, 승리지%차쫑합공장, 금성트랙티.종'기·공장, 김종내전기기관차종힙·기입1, 남포&1

소, 힘·북조신 l'합기7]1 骨이 있으이 시선헌대촤에 필요A· 지-동회.기게를 전분으로 AI산하는

10 일지·동叫종힙-공장·이 있디-.

전)/l·A으로 분 때 북한의 기게공업은, 일부 대형기/]] 및 공장설비의 생산은 짐직으로 국제

수준에 미달되나 헌 내부적으로 필요한 공정실비들-F 자체셍1산<로 해걸하고 있는 깃으로

VI·단된다. 1959닌 송리자동차종합공장의 A%산능력 叫장공사기- W·료되있고, 북한과 1런간 이

루어진 최친-고리끼 겨·엉최시.기- 완공핍에 따라 후라이스(fraise)반 5친데의 AI신.능락이 추가되

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부( 화장된 승리지·동치·공장은 기%·종힙·분공장·, 주骨&1징-, 관 및 寺

%8]시장을 비롯해서 연>펑 101/)-어 핑방-미뎌에 30어계 AW산7:1실-이 긴실되이 자주82헝의 자동

지-骨 게일 생산할 수 있는 싱1산 공정이 깆'추어져 있다)1 한다. 북한의 1요기계부문 산능럭

은 다f 표2-4에서외. 같다,

표2-4 -%한의 주요기게부문 AI산능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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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國 ' 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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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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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團

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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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화학공업 .

북한의 화학공업은 대부분 석탄화학계열 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이 특정이며 제품의

질이나 공해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북한의 주요 화학비료공장은 홍남비료

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있다. 1994년도의 생산능력은 질소비료, 인비료를 합하

여 351A만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체계는 단비중심으로 되어있기 때

문에 요소별 생산능력의 불균형이 심하며, 특히 카리비료의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화학섬유공업은 함흥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청진화학섬유연합

기업소와 함흥모빌론공장 등에서 연간 약 17,7만톤의 화학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장을 보면 정유공장은 중국의 지원으로 건셜된 붕화화학공장 (피현군>과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승리화학공장 (선봉군)이 있는데 각각 150만톤, 200만톤의 정유능력을 보유하

고 있으며, 가솔린, 나프사, 등유, 경유, 제트연료, 중유, 윤활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북
곤

한요로의 원 도입량은 감소를 하여 1994년도에 91만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석유화학공장은

서구로부터 설비를 도입해서 건설한 청년화학연합기업소 (평남 안주)가 있는데 이 공장은 승

리화학과 붕화화학으로부터 나프사를 공급받아 요소비료, 폴리에틸렌, 에틸렌그리콜, 아니론섬

유 (폴리에서텔섬유), 펄프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밖에 석탄액화에 의한 인조석유공장인 아오지화학공장에서는 유연탄을 처리하여 약인조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2.2.5 건재공업

북한에서의 건재공업은 시老트, 철재, 목재. 벽들을 비롯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부문을 의

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시멘트공업, 목재가공업, 금속건재공업, 요업건재공업, 화학건재공업, 유

리건재공업, 돌건재공업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시멘트공업은 일제때 건설된 숭호리, 2.8, 해주, 천내리, 부래산, 고무산시멘트공장과

1970년대에 완공된 순쳔시멘트공장, 1989년에 완공된 상원시껜공장등의 주요공장과 50여개의

중소규모시멘트공장이 있다. 공장별생산능력은 순천시멜트연骨기업소가 300만톤, 상원시毛트연

합기업소가 200만톤, 2.8시멘트연합기업소가 160만톤, 해주시멘트공장이 125만톤, 천내리시멘트

연합기업소가 80만톤, 승호리시멘트공장이 95만톤, 8.2시덴트공장이 60만톤, 소무산시 트공장

이 57만톤, 부래샨시멘트공장이 30만톤 등이다.

북한에서 가장 큰 유리생산공장은 남포유리연합회사로 판유리 뿐만 아니라 공학유리, 방탄

유리, 현미경과 쌍안졉까지 생산하지만,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크게 낙후된 수준이며, 판유리

생산은 북한내의 수요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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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네촤骨공업은 세계 최데의 마그네사이트 매징·링에 힘입어 曾전히.고 있는 , 단친마

그네샤크링카공장은 인산 200만톤규모의 북한 최데 공장이디..

북한은 최근 도자기 제풉을 
'해외수줄전략품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지기 공업 도 관심

은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생산공징'으로는 경성도자기언管회사, 문덕도자기공징·, 안변요업공장

등이 있으머, 1990년에는 경성도자기언합기입소산하에 7.6도자기 공장을 새로 완공히.였다.

떠돌과 기와공장은 긱-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평양빅들, 순친빅돌, 깅·난벽돌공장

등 25게 공장은 비교적 규모기· a디·. 최근 북한은 표면이 고르고 단단해 병도의 외장퐁사가

필요 飯고, 어러 가지 헝 로 싱1산이 가능한 실리카트버돌 산에 주릭하고 있는데 언간 산

능릭은 1989넌애 10역개에 달한다,

2,2,6 통신산업

북힌페서의 통신이란 신문, 방송, 잠지 등 격'骨 보도매체 및 이를 통하여 수집된 징보나 사

실의 진피·를 의미한다. 북한은 시.최긴·접지.본으로서의 통신을 체신이리-고 부르고 있으며 채신

사업은 -Y선, 무선 1길 리·디오외· TV 등 3게부문으로 분류되고 정무원의 체신부를 비롯하여 체

신관리j-과 체신소, ·7)신전화국, 방송국 동의 업무가 수w행된다, 북한의 통신부문은 지급까지

CI 기능이 弔징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1/)들에게 정첵을 진파하는데 국한시키고 있기 떼문에

매%- 취익7한 상톄에 있다. 데내 통신띵·은 핑잉7파 도.시. 군. 리간에 종적으로 연정된 중앙·집중

체게로 구성되어 있는데, 펑양을 비롯한 주요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교환시스텝에 의

존하고 있다,

-%한은 3차 7게넌 개씩기간중에 전화 200만 회선 증설을 목표로 설정하는 한毛, 평양을 중

십으로 내V시간의 헌대직인 통신밍·을 혀·충하는데 주러하였다. 1992닌에는 UNDP지원하에 핑

잉·굉.케이블·공장을 왼.공힘.으로써 통신밍. 괸애이블화를 언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데를 마린

하있다. 또한 1995닌에는 3[)Okm에 이르는 핑양dI'흥간 징·케이할공사가 왼·공되었으머 통촤를

게시하었다.

<·r제통신밍은 핑잉:-북경-모스크바를· 인짇하는 유신쌍이 힝싱되어 있고, 핑잉·-싱가폴-혼콩간

의 단과 무<1과 중국의 북경지-b]을 중게지로하는 긴·집통신1s·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1986넌

핑양근교에 일본, X랑소 기술진의 침·어로 위성통신지구可이 긴설되어 위성통신을 통한 리접

통신이 가능하게 되있다. 텔렉스시섣은 1980년 부터 데외무익의 중요성이 W아지띤서 일본,

서독으로부터 델레타이프를 도입'에 지밍-의 tI·공서외· 주요기입소, 무억싱·사 둥 무%1관게기관에

:-1치하는 -7 省렉스밍· 픽충매 주력하고 있디..

님-한의 통신산엄은 최근까지는 겅젱이 히- - 이 되지 않고, 한국통신 서 전 통신71무를 딤-딩·

하여兎·지민·, 최-근에는 국 전최., 시외진叫, 무선전회., 51리고 심지어-는 시내전최.까지도 겅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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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어있다. 따라서 북한의 통신산업분야도 통일이후에는 사유화과적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2.2.7 전력산업

북한은 일제때 건설된 수풍, 장진강, 부전강, 허毛강, 회령, 금강산발전소 등 수력발전소 중

심의 발전시설구조를 갖고 있다. 북한의 주요 발전소건설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비

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였으나 1990년대 들어 북한경제가 平자71]원 조닿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건설추진이 급속도로 둔화되었다.

룩한의 수력발전시설은 시설용량 70만kw의 수풍발전소를 비롯하여 운봉, 서두수, 허毛강, 장

진강, 강계청넌, 부전강, 대동강, 태평만, 위원, 예성강 5호발전소 등이 았다. 이중에서 수풍, 운

봉, 태평만, 위원 등 4개 수력발전소는 중국과 공동으로 관리이용하고 있다. 태천수력은 북한

이 수로를 역류시키는 독특한 공법에의거 건설하고 있으며 완공시 북한 최대수력발전소 (용량

80만kw)가 될 것이며, 헌재 부분 완공되01 조업 중에 있다. 북한은 중.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에 주력해 오고 있는바, 1990년 현재 총 693개의 중. 소형 발전소가 완공되어 전기를 생산 중

에 있다.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발전설비용량 160만kw의 북창화력을 비旻하여 평양화력, 웅기화력, 청

천강화력, 정진화력, 순천화력 등이 있으며, 1994년 현재 새로 건설 중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12월화력, 평성화력, 동평양화력, 남포화력, 김책화력, 함홍화력 등이 있다.

북한은 1985년 소련과 체결한 원자력건설에 관한 협정에 의거 소련 지원 하에 원자력발전소

를 1990년초부터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구소련의 붕괴로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이다. 1994년도

말 현재 발전설비능력은 수력 433.7만kw, 화력 290만kw로 총 724,7만kw이며, 발전량은 수력

138.4만kw, 화력 92.9만kw로 합계 231.3만kw에 달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 남한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모든 발전소에 대한 관리 및 경영 유지 등

을 하고 있으며, 남북한 통합시에도 전력산업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민간에게 사유화시키지

를 않고, 북한에서의 전력산업설비를 모두 한국전력공사 산하에 편입을 시켜서 북한에도 전기

서비스를 남한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2.8 수송산업

북한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철도 및 도로망이 비교적 지대가 낮은 서

해안지대에 발달되어 있으며, 동해안 지대o)]는 해안선을 따라 철도와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다.

북한수송체계의 특징은 철도수송이 주축을 이루고 도로 수송, 하毛 및 해상수송은 철도수송과

의 연계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수송의 우도 철도수송이 전체

물동량의 86% 정도를 당당하고 있으며, 여객수송의 경우도 철도수송이 전체교통인구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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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도를 님'딩'하고 있디-. 1·[한은 칟도수송의 중요성을 A-l·인·히·어 제1차 7개년 혀 이후 기존절

/;-1의 전기최., 광궤최.외· 骨께 새로)L 철도를 부71히초<네 [Q·-은 노 력믈 기불·이 있·다. 80닌데 듈어

외.서는 북한지3내에서 수송수닌-이 기·징· 71약한 ·>j-부지구의 자강도 만포에서 잉·깅·도 31]신.을

연길하는 북부순毛·신을 완공하여 - , 헹 중에 있다.

l%]4넌 북한의 힐V총연장은 5,1 12kIll로서 %1省화7·긴·은 3,850krn이며, 지하칠총인징·은 34km

이다. 도로밍·은 지힝적인 특성으로 경사기. 심하고 노폭이 헙소할 寄만 아니라 대부분 비포장

f 로서, 兄로수·%의 의%-인이 되$ 있디·, IL5L寺연징'은 1294넌민' 헌재 23,219km이씨, L'L

$징·도로는2,174km로서 약 93% 수昏이다. ]]C속도로는 1992닌 인공 개통된 핑 개성간 고m속

도로를 비롯하여 핑앙-났포, 핑양-윈산, 펑양-순안 14 윈산-骨강신· 등 총 524km에 달한다,

항만의 압지조건이 A 리한 동해안이 서해안보디- 1심딜'되어 있으이 1986닌 205000톤급 선박

의 통과가 가능한 서해J]'문이 왼·공입으로써 서해안의 헤싱·수송능릭은 물易 내동깅·, 제宅깅-을

이용한 하친수송농력이 크게 
'심상되7)디·. 

힝·만하억능력은 170 까지는 기존시설의 복구 및 징

비 동 힌싱·t-지에 그서 우 빈띄:헴으니·, 1980넌대에 들이와 대외무의 증데 l%·취에 따라 7요

무억힝·인 청진, 님-y, 해7, 송림힝· 둥의 익·장공사를 적극 추진한 비. 있어 해운무역수송량이

J']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1994닌별 현 힝-만능릭은 연간 약 3,501만톤으로 추정되]1 9)다.

힘·공수송능력· )·D'S 북한 A-일의 
'%공사인 
고리항공에서 21대의 n/1항기를 1·L유하고 있으

며, a (제선으로 평양-북겅, 펑양-모스코비.-베를린, 펑양-하비.로프소쿄, 평잉·-모스크빠-소피아, 핑

앙-방d+ 둥 5개 정기1‥선이 운헹되고 있다. 북한의 비'Y장시실은 a p제힝·공으로 순안비행장이

있으며, <·[내선 운1을 위하여 순인·, 원신, 신리, 칭진, 산, 삼지인, 순친, 과원 등 10이곳에

t/R-'힝·공터미날이 설치되0-] 있다.

납·한에서 철도, V로, 힝·만, 공'탐시설동은 모두 v (가기간시설로서 정부에서 직려관리하고

있으미, 항공의 깅우 2개의 민간항공이 있이서 겅쟁各 유지하고 있는 상테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管시에 이러한 북한의 이리한 기간신섭들은 모두 정부의 통제하얘 있계 릴 짓이며, 
'헝1사

의 경우에는 사 - 촤파정율 거칠 것으로 에상된다.

2,2,9 경공fi:]

북한에서의 경공7]을 실'피보먼, 겅공엽제풉의 생산체네는 대7/·모의 중잉-공업, 중. 소5J.모의

지빙'공7], 그리고 제품 신·과정에 믿-셍하는 리-종 부지.제, 폐자제 활용으로 소위 s,3 인민소비

품윽 만들어내는 - la-기%소의 셍필품직장이나 작71반 L 세 가지로 구분된다.
-11힌·의 빌2L에 의)-IS A 니- 펑2- 25개 이싱·의 지)s· 겅공업A314이 기.동 중o]] 있디.51 

·한디..

경>7']분야중 섭7-공업의 실 를 실'피보먼, 촤학시. (인건사와 촤학섬-H-)와 모시., 띤사를 谷빙·

한 권씽·리계省이 주축을 이무고 있으며 특히 석틴·과 석최석을 윈료로 하는 비닌론 W71이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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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였다. 주요 화학섬유공장으로는 2.8비날론공장을 비롯하여 스프사계열의 청진화학섬유공

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그리고 연산 5만톤규모의 순천비날론공장 등이 있다,

주요 방직공장으로는 북한 최대의 종합방직공장인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하여 강계방직

공장, 사리원방직공장, 개성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등이 있다. 또한 모방직계열로 함흥모방직,

신의주모방직공장 등이 있고, 견직계열로는 평양비단합영회사 (평양공장, 박卷공장), 영변견직,

함훙견직공장 등이 있으며 혜산아마방직공장, 평양제사공장, 청천강합영회사 (희천제사공장)

등도 중요한 섬유공장이다. 직물과 섬유생산능력은 다음과 같다.

표2-5 북한의 적물 및 섬유생산능력

2.2.10 수산업

북한의 연근해에는 어족자원이 풍부하며 수산업발전에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있어 세계적인 어장으로 꼽힐 만큼 어족이 풍부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유용수산자원은 약 300여종이나 되며, 이중 220여종이 생산되고 있다,

북한의 수산정책은 양식어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수산업체계는 국

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기본 생산단위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상이한 지도체계

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원양어업을 위한 3,750톤급 선미트롤선과 연 근해어업을 위한 450톤급 어선을

비롯하여 총 2만여셕에 달하는 크고 작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안 간척사업의

추진에 따른 양식장 및 어장의 감소추세와 명태, 오징어, 정어리 등 주요 어족자원의 감소로

맣미암아 수산부문의 생산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실적의 부진으로 인한 어선

부족, 어로장비 및 기술의 낙후, 선박용 유류부족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업 할전의 일환으로 이 분야에 대한 합영기업유치 또는 해외

진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평양양어합영회사, 동성수샨물생산판매회사, 연간 4 ,000여톤의 수산

물 가공회사인 대덕산합영회사 등의 합영회사들이 북한 내에 설럽되고, 성게합영공장, 해조류

가공합영공장, 섭조개양석합작회사 등을 구소련지역내에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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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합엉사업

힙·엉기업이란 한나라의 최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최사 기업소가 공동平지., 공동겅잉, 이
· 의 공동베분, 손싣에 대한 공동부7]-合 1·1제로 창설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외. 같이 합엉기

업은 국 간 경제骨직-의 한 헝태이나 기업의 경엉과 손실에 대하어 출자 쌍빙·이 공동으로 책

임을 지미, 기업이윤율 공동 분베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북한은 1984닌 전분 5장 26개조의 합영1%을 제정히-어 서방 자본주의국가를 포함한 세게

져·국 회사, 기업소가 북한 억내01)서 합영기업을 설립.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

외· 같이 힙·엉기업 유치정케을 추진하게 핀 것은 1970년대 중반이후 이·기된 외체문제로 서빙·국

가로%-터의 외자도Y]이 불가능하게 되자 체무싱-환 부담이 없는 새로운 외자유치빙·법이 필요하

게 되었으며, 특히 1972년 중국이 중외합작엉영기업부]을 제정, 시행한데 지-극 반은바 크다.

북한은 합영업 시헹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1985년 합영11] 시헹세칙, 외국인 소득세빕 및 외

국·인 소득세빙시행세칙 둥을 제정한 비· 있으며, 1986넌 조총런과 힙-영시.업의 주신, 조정 정보

제공듭을 목적으로 조선국제합영총최사를 실립하었다,

-A한이 1984년 ]·영법 발표이후 조총린게 기업을 비롯하어 외국기업과 북한 내에 유치하기

로 힘·의한 합영 합작 게약건수는 전지·, 기계, 화힉·, 긴재, 방직. 의류, 식풉 둥 긱· 분야에 걸쳐

총 180어건인 것y로 알러져 있으미 이들 합엉, 합직· 기업의 % 75%가 조총련계 기업으로셔

출자3-모가· 대부분 100만살 내외의 33P표 형테인 깃이 특깅이다.

소Al과 동구사최주의 체제의 붕피후 대외겅제힙럭 기반이 와헤되고 겅 난이 가중된에 따

라 서1·M'과의 겅제힙릭이 질실한 북한은 서1M'자본-1치를 위하이 191년 니.진-선봉 지억을 자두-

깅제무익지데7 설정한네 이이 서방자뵨과 기술 치름 A%적으로 뒷반침하기 위헤 외국인투지-

)/], 합작11, 외국인기입1% 등 277)의 외지.우-치관련71렁을 제정, 징비하玆다, 다읍의 표2-6은 북

한의 합영기7]과 합영대싱·국가 CE리고 사업내-1에 대하이 설밍하고 있다.
臧

표2-6 -A한의 호(영기71
a 

團 闢 團 團 團

團 團 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누자국 끼·띤기엄켜 사업내-i 투지.국 힙-잉기임진 사업네용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S]본 낙71스토이 수입제폼판매 일본 ri)닉신·骨엉회사 수산불
‥ 내>깅·지%吟수리소 수리, 치.고 ‥ 국제최.학합영최사 희旦류

‥ 신·금굉-합-엉기업 
-y/·괭·개발 

‥ Ll]성b윌4릴합엉공장 일용풉

‥ 조,일친신빙A:l l-P원 ‥ r IB겯재가꽁무억합잉최사 일용昏(잉·식기)

‥ 칭-굅·깝잉칭4음료징 ·弔링7%d. ‥ 芬 ]·영회사 예품(석재기.공)

‥ 대%깅·힙·영식녁' 요리, 7르 ‥ 조선]·1성힘·영최사 속건재(수도꼭지)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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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투자국 합영기업명 사업내용 투자국 합영기업명 사업내용

일본 이영삼평양단밤연구소 단밤 일본 무)q개합영회사 이발기계

‥ 2월6일합영회사 벼}보리짚가공 ·, 해금합영회사 수산품어획

l· 만경대애국알루미늄공장 알루미늄세시 l, 문평합영회사 편직물

‥ 은하수식당 음식점 /, 류봉합영회사 식당

‥ 동레관유한책임회사 요리, 주류 ], 청천강합영회사 명주실

‥ 평양골프장합영회사 골프장경
l,
납산산업합영회사 광어잡이

‥ 창광합 회사 식당, 상
l,
신진합작 사 다다 속

‥ 且란봉합 사 복
J,

함흥화학합 사 토류

11 낙원.성화피복합영최사 부인복 온천볏짚가공공장 돗자리
11

l· 월명산합용회사 장석광업 청단누비돗자리공장 돗자리

p, 산합 사 꿀
"

광운합작 사 승용차/

N 원산 국편물유한 사 편 물
"

조선삼방 합합 사 수산물가공

p, 흥 합 회사 타 어
"

평챤 복합 회사 의류

J, 남산합영회사 전기.전자제품 
"

진진합영회사 피복,셔츠,기성복

‥ 능라합영회사 양복점, 상점 
"

지성금산합영회사 광업(흑연)

‥ 낙원금융함영회사 금융 
"

개신피복합작회사 의복

l/ 노아나미용연구회 인삼크림 R 명해고금기성복공장 
' 

의류

/· 조선포장재힙영회사 포장재 /l 광만합영회사 광산

/· 대동강피복함영회사 의류 f/ 금만합영인쇄공장 인쇄

‥ 조선미용함영회사 미용 11 평랸세라믹합영회사 압전소다

‥ 조선피복합영회사 의류 l, 흑룡합영회사 화강암가공

11 화천.고리키합영회사 기계공구 l, 마천전용합영회사 마그네사이트가공

‥ 천해양식공동기업소 해초, 굴 l, 금강원동기합영회사 소형엔진

‥ h 공동기 소 수산물
/,
나신목 가공 화물운반대 산

‥ 평꺌 당 당
/,
동훙산합 회사 화 닐수지제품

/· 보산수산물합 사 수산물
l,
만 우산합 사 우산

l· 선봉합영최사 소형변합기 애국모란피복공장 고급양복
11

‥ 만장함영회사 약초류 무지개합영회사 이발도구

), 감합 사 사
"

문 함 사 물

s, 유합 회사 테 ,타자
"

대성보석합작회사 보석연마

), 관광대동합 사 관광운判
"

대복합영회사 재포(射布)

/, 유경함영회사 식당
"

운봉합작회사 방직

‥ 평운합영식당 식당 11 료명합영회사 피복
甲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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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關 團 團

團 團

투자국 기·영기업16 시-%내용 투자국 5'잉기3]명 사입네용
國 國

團 團

團 . .

國 團 團

a

團

團 團 關 團 團 團 團 團

인본 고리합영회사 무익업무(il J 일 모린-봉피복%(장 피-복기·공

‥ 와-i도$·엉회사 냉1동회.骨선운엉 l·[ 조J)대성광t%S작 금<인1]).

‥ 펑잉· 67(잉최사 A&]사 l, 금산합잉회사 텅스번

‥ 설 F%산 [잉최시. 수산물(성게알'·젓) l, 6.14헙'잉사·입 전지·로j;LITA%신·

‥ 대품管잉회사 양1/) l, 펑양앙이管잉최사 양어

‥ l
%

·[ 우산7R최사 A-신·
l,
학%·]셍물합작회사 수신·몰가공

‥ %存산骨7 사 촤{[ MA<
l,
3 삐 사 수신·M

‥ 判·반J判%1사 TW사
l,

섰11荊'미사 수신·Y

‥ 지성혹인합영회사 흑인 사분%1엉회사 약초
11

‥ 니.진꼭)pht합직·회사 l(.제가공 백학·骨직·회사 화학석연t가

l, l. YAH. 1 
.

"

W . 5당

J, 양양 
·$.% 
사 ,6장 ,

"

V%m·>IM 사 신시.복

p, 8산(1설 Y].g 사 7]V,차합A·%판
"

. 

1 사 수송

·, i 암포장재합영최사 At장용지 
"

도라지회.7r최사

� 

상접

‥ 펑란피아31-영회사 피아노 
"

조4'1똥일1身진·은T 은힝)

‥ l%전 [영회시. 의료기구 
P

11·봉연77엉회사 ABI·설비

‥ 굉·%합영회사 세기딜 
11 십·닝언%합영최사 의류

‥ 신홍합영회사 자진차,진기제뚠 ‥ 조선3방연힘·함잉회사 의류

‥ 조선합잉최사 /MY무 /· 청진 
' 

R최사 의류,피복

‥ 진영래骨엉회시. 부인양;복 l, 명심합엉최시· 흑3]섐)신·

/l

11

‥ 인·昏합영회사 다다미 ‥ 에<;l키착제꿍장 접적·제

‥ 조선운9[영회사 기빔11i]담 ‥ 에국2연색테레비전 걸러테레비(30삼입31J

‥ 디.라지7R최사 상·%'] 핵 징언한작회사 징진동항 3긴힐

‥ 대동강지·V치.수리 %11진)}IV ‥ 핑잉:식당 식딩'

‥ 만깅대신발합영최시· 가죽신발 ‥ 칭칭징·식당 식딩·

‥ 한寺우리합잉최사 생환- 품 3L소련 화 l.고리키73회사 기게공CI'L

‥ 고리다·4)한잉회사 칭량음且 ‥ 3]해앙식공동기위소 헤초,d

‥ w-흥희토분리꽁장 희토y ‥ 어71骨동기입소 수산본

‥ 칠성힙·영최사 골프연습장 ‥ 조.소헤운사 국제수송

‥ 甘깅·원동기7[잉최시. %·1동기 st(스 잉.강2/호텔 i뎀

‥ td징딘·일합칭최사 목재일용품 덴411·크 루,댄<'·[제치사 겅/71기계,장비

‥ (J]Y]-7리힘·잉회사 일- - 폼(짓가리') 호주- TNT핑양시·무소 YE-趾수<-

‥ 핑쌍1[잉晋프인습장 골브 1습장 미국 조션))]省·주식회시. 신닉샘쑬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된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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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북한에서의 소유 -
團

團

북한에서의 소유권이좌고 함은 
"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직접 자기 의사에 기초하여 물을

점유, 이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민법 제39조 2항)로서 정의되고

있다. 소유권은 법 또는 계약, 그 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북한의 소유권제도

는 국가적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적소유권으로 구분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민법

제37조), 
d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발전과 협동단체 소유의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로의 발

전"이 예정되고 있다, 협동단체소유를 국가소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 % 

힙동단체소유에 대한

국가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2개의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과 함께 협동단체

재산관리질서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국가의 농촌건설투자에 의하여 형성된 고정재산에 대한 협

동농장의 이용권에 관한 법적 규제를 정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의 표2-7은 북한에서

의 소유권의 종류 및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표2-7 북한에서의 소유권

북한에서의 국가소유권은 
"

국가의 부강발전과 전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자기의

사에 따라 물건을 점유, 이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국가소유권은 전체로서의 국가가 그 유일한 당사자

가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재산을 직접점유, 이용하고 처분하는 것은 개개의 국가기관과 기업이

다. 그러나 개개의 국가기관과 기업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과 기

업은 국가의 의사에 따라 그에게 주어진 권谷의 범위 내에서만 경영활동을 위하여 국가재산을

자기 의사에 따라서 점유, 이용, 또는 처분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는 소유권과 구별하여 경영

상의 관리권으로 불리운다 (민법 제47조). 국가재샨에 대한 소유권은 예를 들면 공급계약이나

매매계약을 통하여 해당하는 대상이 협동단체나 공민에게로 옮겨지는 경우에만 국가로부터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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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난체나 공민에게로 命기간다. 骨쩨로 국기·소우·권의 네- - F 가장 굉·)/]위하다, <·f기.소쉬-권은.

그 대상의 m/}워에 있어서도 다른 칭테의 소유·권과 3L별편다. 인5궁촤<t법 민거제45조는 국가

소우-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3)%정하고 있다,

가,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위서한 국가의 모든 친연자원

니-, 중공업, 겅공입, 수산업, 임엄을· 위시한 인민경제제부문의 중요 공징·, 기업소,

J [볼1·l]상, 도시경엉, 중요상업 및 출핀·인쇄기업소

디.. %W, 은毛, ])(통운수 및 체신, 빙{기관

라. 각·i 
· 

학교 및 중요 문촤보호시설

국가기괸. 및 기%소는 국가가 위7]한 국기·체신·을 지.기의 띵의로 점A, 이2 혹은 처분骨

수 있는 권리를 가진cj.. 이 권리는 총제적 1유권과 구빌하기 워히·어 린종의 괸·리권이라 부르
a

고 <·f기-기관, 기업소의 깅영찰동을 위히펴 부이핀 권리라는 의미에서 경엉상 괸·리구1이라고 불

리볼다, 국가기관 1< 기엄소가 학기·재신·에 대하어 기.지는 겅영싱·의 관리권은 어디까지나 국가

소7-권을 셜헌A기 위한 ]q·도-旦서 국기·기관괴· 기업소에 부이叫는 권리로서, 깅영싱의 관리권

은 국기·소-h-권에 骨속하는 권리이다. 게기1의 <·:기-기관, 기업소는 소유권자로서의 국가의 중잉·

Y]권적, 게이씨 지도하에 자기의 겅영상의 관리권.을 헹사한다.

국영기71의 제신·괸·리에 대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물질적 기초블 이루는 <J정재산

에 대한 판리이다, 우선 칫째로 국엉기입은 제신·合 취득하먼 그것을 필히 혜딩·국가기관이 소

제하는 중잉·은'행에 농록하이야 한다. 여기에서 고정재신· 농록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길·

은 骨3들이다.

가관/에 관게없이 사各힐·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님는 d불, 구축물, 7],도장치, 기>11 및 설비

및 설비, F{수단, 소 빛 말, 종-윈로서의 가축, 과수, IF니.무, 녹최.各 수목, 기술문긴, 도서 0과

1년이싱· 사- - 하고 기-걱이 5원 이상인 공7 (질삭공구는 제외), 기구, /g산용 비품, 꼭통, 사무

경리- · 품 및 그 라에 국기·적 필j1에 따라서 등록한 것으로 징무윈이 별도로 비준한 Ic}]싱- 骨이

디·, 기3']은 권한이 있는 兮-cr기관의 승인히-에 고정제신合 페기 처분할 수 있디-. 시·F기긴이 겅

과하지 않은 고 징제신·을 페기힘'으로 세]기는 손실굼은 기1<]부딥-으로 국가예신· 반毛-히·여야만

한다, 이리한 손실if은 기업기51으로부터 지출되미, 기71기금이 似는 겸우에는 원가손실로 처

리한다. 기업은 일시 A-휴선비를 타기%에 데이할 수 있디·. 이짓은 권한 9)는 기관의 승인히.에

계약·'힝식, 즉 7-상의 시.성-대차게약은 하이 
w행)한다. 
차용하는 기71은 l·]l월 고징제산 상환비에

싱·뎡·하는 사各료를 지분힌·다. ]t 정재산은 필요에 띠·리. 디.본 기관 )길 기7]에 잉·도기. 된다.
'헙동단체소유Y1은 

71동단체가 국가의 지도하에 71이 정한 IA1위 내 서 성원%f단의 의사에

띠.라서 지-11의 과제려. 의무룰 수'력하기 위하어 제산을 %[17-, 이용, 처분할 수. 있는 구1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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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단체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넌다. 첫째로 협동단체소유권의 당사자는 개별적 협

동단체이다. 둘째로 소유대상의 범위, 내용의 범위에 대해서도 국가적 소유권보다는 좁고, 개

인소유건보다는 넓다. 셋째로 소유권의 실현방법에 있어서도 국가소유권이나 개인소유권과 구

별된다. 즉 국가는 법인의 자격을 가진 개개의 국가겨관, 기업을 통하여 실현하지만 협동단체

는 자기의 권리를 그 자신이 직접 실현한다. 또한 협동단체는 어디까지나 자원적인 집단경영

이기 때문에 협동단체는 소유권자로서 자션의 모든 권리를 그 집탄의 의사에 적합하게 행사해

야만 한다, 성원집단의 의사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하는 규약과 그 밖의 결정으로

정식화된다, 협동단체는 토지와 가축, 농기구, 어선,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엽과 문화보호시설,

그 밖의 경영활동상 필요한 것을 소유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인소유권은 공민이 법의 범위 내에서 개인소유를 위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점

유, 이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로 개인소유

권은 공면이 당사자가 된다 (민법제60조). 둘째로 개인소유권의 대상은 소비용품이며, 개인소

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주택부속지 경영을 위시한

개인 부업경영에서 생긴 생산물, 공민이 구입한 재산 또는 상속, 증여된 재산 등이다 (민법제

58조). 북한의 민법제59조는 공민의 소유의 대상으로서 승용차를 들고 있다.

북한에서는 개인소 권과 가정재산을 구별하고 있다. 가정재산은 가정에서 가족이 공동으

로 이용하기 위한 재산이므로 공민이 가족성원이 되어 갖게 된 재산 또는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은 개별재산이라 부르고 있다 (민법제61조). 그러나 공동

으로 벌어야 가정재산이 되는 젓이 아니라 그의 가정생활에 이용하는 것이 가정재산이 된다.

예를 들면 재외 조선인이 어떤 기업을 경영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기업은 가정소유가

아니다,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을 구별하는 것은 상속의 문제와 관卷되어 있다. 즉 상속의 대상

이 되는 것은 개별재산이며, 가정재산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북한에서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고 9)지만 (민법제63조), 구체적인 상속제도에 대하여서는 가족법이 규제

하고 있ci, 상속에는 법정상속 (민법제46조)과 유언상속(민법제50조)이 있으며, 법정상속 제2순

위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제2순위가 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그 밖의 가까운 친척의 순

이다. 상속분은 균등분할이다 (민법제47조 1항).

본 연구의 대상이 북한의 기업소들은 전부 국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소는 단

지 국가재산을 기업소의 명의로 이용, 점유 흑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기업

소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경영권리권으로서, 국가소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국가가 기

업소에 부여한 권리로서 국가소유권에 종속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북한 홉

수통합시에 이러한 기업소의 소유권은 남한정부가 지니게 되며, 따라서 남한정부의 정책결정

에 의하여 사유화시킬 수가 있을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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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및 동구권국가들의 국가기업 사유화과정에 대한 언구
-F 장에서는 독일에서의 구동독기입에 대한 사-7화 과정에 대하이 살퍼보고, 그 니.음에 동

구71국가들 중에서 소련의 붕괴외· 더분이 시장깅제체제로 전촨한 헝기·리외. 볼린·드에서의 기업

사유촤 과정을 산피본디·. -%일의 징우는 우리니-라외- 갑이 통일 역진에는 동叫과 서독으로 나

누어저 있있기 때문 동서%의 통하과정에서 화페의 통' l'올 4신저 추진'하고, 3- 다음에 경제

닐 사최통겨·과정을 진'<하였다, 구 동 기업돌은 사A-촤, 깅영징싱·촤, 페입 등의 긴정에 대한

전.권읍 위임]p·은 신탁공사에 의하Cr] 사유회.작업이 진행을 되었으머, 신탁공사의 동독국가기업

사유촤에 대한 추진성가에 데하이 이커까지 여리 기·지 엇갈린 반웅이 존제한다, 신탁공사의

성과를 보Ic, 헌 대부분의 구 동독지역의 국엉기입晋이 사%-회·되었고, 통일 초기에 보였딘

구동독지익에서의 -計5'한 싣업자의 증기· 7 산업생산의 저하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싱-테로 돌

이.섰다.

독일의 통骨은 동독 주민들의 데31모 서독으로의 A:%·]$신칭으로 인하어 il진적으로 진-%1되·

있으며, 한반도의 통인이 骨진직으로 4행될 4우 이외. -7사한 과정은 旨을 것으로 예상핀디..

힝가리외. 폴란드의 경우는 독일의 깅우외-는 달리 정부가 점진지으로 사최주의 게 깅 체제를

사유재산 도에 %각·한 시장경제체제로 전촨하있기에 한1$-도가 김전적으로 통합을 이7어갈

깅우 침-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1 구동독 국가기업사유화 과정에 대한 언구

구동-%하 서의 국가기엽에 데한 사유화는 
" 

신탁7사"에 의하이 진헹되있는데 민저 신딕·공

사의 설8d과정, 신탁공사의 조직구조, 신티·공사의 기본징첵방향, 그리고 신딕·공사의 사우-화과

정에서의 문제7] 등예 대하여 실1 하였다. 그리고 구동독기업을 사유화히이위한 v·1단계의 과

정이었딘 동서독의 촤페통'합과정 대히·이서도 신A보았다. 촤페통합에서는 동서독간의 화폐

1)'t촨비율의 길정이 가장 중요한 사힝들 중의 하나로서, 그 결정과징 및 /1 길과에 데하여 설

%9을 하玆다, 3-리고 마지막'으로 동서독 통합에시의 가장 결정>이고 기본적인 국가조익·인
"

통회.. 깅제, 사최 동1rn 에

� 

괸-한 조약의 내-2-合 신'펴보있'다,

3,1,1 신탁공사의 실립

독인의 통일파정에서 구동-叫의 국기.기7]움 % l-한 모든 구동叫 국유제산의 사%-최-는 
f% 

신탁

꽁사 O'reullalldanstalt: 
'

rHA)"를 통'하여 이7어 집는 신닥공사는 모드로우 수상 · 시, 구 동%

의 인1핀의최가 동, 서-A간의 1차 <·[기·게약인 
" 

통촤. 경제. 사최동멩"에 관한 조약 이71인 1990넌

3%l 1 제정한 
"

시·A-기71의 설딤 및 잉업과 기 ] l·이에 왼·힌· 71骨"에 의헤 3L동독경제의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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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혁을 주도할 목적으로 설립되였다. 그 이후 
"

통화, 경제. 사회동맹"의 발효일이 임박해

오면서 구동독의 급속한 경제체제 전환의 필요성이 가시화되자 동년 6월 17일 메지에르수상의

과도정부는 
" 

인민소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에 관한 법률"을 설립. 공포하여, 신탁공사로 하

여금 경제체제 전환의 전반에 걸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과 구동독의 국영기업인 콤비나트와 인

민소유기업의 사유화작업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1990년 7월1일 
"

경제. 통화.

사회동맹"이 발효됨에 동시에 신탁공사는 연방재무성의 한 부속기관으로 편입되어 법적으로는

연방재무성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있으나, 업무에 관하여서는 연방재무성, 연방경제성 및 기타
]

경제관련부서들의 공동적인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연방의회에 셜치된 
" 

연방의회신탁공사 특별위원회"에서 감독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

신탁공사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전촨시킴과 동시에 이들의 맨영화를 통해 동독경제가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아울러 기업구조의 적절한 해체, 분할, 분리. 합병 등을 통해 시

장성 있는 기업을 창출하여 효율적인 경제구조가 생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탁공사의 설립목적은 구동독하에서의 국유재산의 사유화에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기 겨하여 연방하원은 
"

투자촉진법"과 
" 

기업분할법"을 제정하여 여러 가지 투자장애

들을 철폐하였고, 또한 콤비나트 (Kombi11at)로 불리우는 거대한 기업군의 분할 등에 대한 법적 -

근거를 마런하玆다.

3,1.2 신탁공사의 조직구조

신턱공사는 감독기구로서 행정위원회를 두고, 업무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신탁공사의 대표이사 겸 총재가 공사를 대표하며 총괄적인 책임, 관리, 감독 둥의 권한

을 갖는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외에 8명의 이사를 두며 각각 독립적인 업무영역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8명의 이사들은 1부에서 6부까지의 기엽분야 및 인사, 재정분야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조직을 기반으로, 베를린시와 5개의 새로 편입된 신연방주의 주요

도시에 모두 15개의 지점을 설치하여 베르린본점은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가 1,500명 이상의

기업들과 교통, 에L-1지 및 셕유, 대외무역 등의 특정샨업에 대한 사유화와 매각업무를 담당하

며, 나머지 15개의 지점들은 노동자 1,500명 이하의 대부분의 콤비나트 (Kombinat)에서 분할된

기업의 사유화와 매각을 담당하여 크게 2가지 조직의 2원화에 의하여 수직적 분엽의 형태로서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신탁공사의 베르린본점에서는 전체 대상 3영기
업체의 l/3을, 15개의 지점에서 나머지 2/3를 사유화매각, 우선 정상화. 폐업처리 등으로 결정

한다.

신탁공사의 중%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이사회는 업무를 종괄하고, 종함계획을 수립하고, 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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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서비스를 제1하고, 지빙'정부외.의 조정후]1업무를 하며, 연빙'정부 및 국제괸·게7]무를 하

111, 대 1론기관힙조, 141률 및 최게김·사, 그리고 제신·귀속문제에 대한 71무를 딤·딩·한다,

기7]]부의 업무는 중장비. 플<1트긴설, 공작. 특수기게 둥이며 기능은 소7-주통제 및 d리,

시-71게획심사, 그리고 민영촤 및 제Id영촤 兮이 포省'핀다. 기업2부의 입무는 굉·힉·, 요업, 정밀

공학, 차링·제작, 언안산업, 교통부문이머, 페입 및 칭산 기능입무를 담딩·하고 있다, 기업3부의

업무는 농림1, 식품 및 음료, 긴설시·업, 특수수출최사업무 둥이며, 헹정 및 조직. 데이타 처리

기능을 수M한다. 기우]4부의 업무는 전기. 전지·산업, 목제. 제지, 서비스산71 등이미 15개 신틱·

공사지점의 관리조징 기능을 남당한다. 기입5부의 업무는 금속. 제칠산업 비철급속신·입, 玄텔

및 요셕입부문이며 지·체제정, 촨경보호 공해책임의 기능 수4한디·. 기업6부의 업무는 시부-제

산 및 수자원관리, o]]너지산71, 촤학공업, 섭유, 의복. 피헉, 석최암 및 괵·석 굉프1수 동이다, 인

사담딩-부문의 업%L는 내부인사분제, 조함회사 인사문 , )‥동시장 및 사최문제, 입무최의. 임5
된

구조 조정, 기획, 특수사엄 骨이미 제정답당부문의 업무는 제무 칙, 예산게힉, 기7]제정지원.

데치-대조표, 특넙제징지윈, 최계 자체결산 등이디·.

3.1.3 신틱·공사의 기본정책방향

신딕'공사의 구동 기업에 테한 기본]h"꺌을 잊 가지로 니·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중

의 하니.가 사두-촤를 신속히-게 실시하는 깃이었다, 그 처리 Ix·빕은 칫쩨가 민엉촤, 돌째가 겅엉

정상촤, 그리고 마지박으로 폐입의 3가지기· 있었·는데, 통일 인방징부는 시징·겅제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부족한 국가제정을 고w]하이 31-동독의 국영기업吾을 신속하게 민엥촤시키거나 페

엄시키는 12-법을 선호하있다, 그러나 동독지역의 겅제기· 예상보다 악화되고 실업문제가 사최,

정치적 분제로 까지 L)-타니-자 독일정부는 t긴임최· 및 폐려방식과 %}·께 재징지원을 통한 겅영의

징상화 방법도 구동독하의 국잉기엄 처리방안으로 고려하기 시직·하玆디, 이러한 깅영정상최.

빙-인·은 인윈김·축, 특정생산품의 )d신·정지, AA산라인의 축소, 기업의 후)%1복지비겪·소, 기술개발

비 축소 통에 의힌- 소극적깅영정상촤)分안이었다,

2

,
l- 동독의 국유제산을 사유화하는 빙·fy 으로

� 

제3지·에게 비공개직접매긱·하는 빙·식이 주로 사
- 

- 되7)디-. 이러한 Is-법이 채택린 이유는 이러한 메각'밍-식이 국엉기7]의 매각 후 투지. 및 고정-

촉진 A-적에 부호]·되는 l-M'보1이었기 때문이다. Ill)긱' 상기업의 깅영진이있딘 시·람이 해당기업의

인부 IL는 전부를 인수하고자 힐' 깅-F 인수에 빌요한 헤댁을 제고(하는 깅엉지·인수매긱· 도를

- 선적으5( g하있다.

구·동독 국-7제선·의 사유촤조치기·운데, 미해전제산권분제는 많은 논란 끝애 원소-7주에로의

반횐·이 질.정되있다. >일정부가 -
'

/ 동독 국-H-제신·을 껸소7-주에게 반힌·하도록 결정한 비

는 /서독 기본14]의 사-h-제산권 ),<장조힝의 岳수되· 더뷸이 구동독의 기존 제산71 구조의 특수



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독지역에서의 거대기업군인 콤비나트의 분해정책이 시도되었는

데 구동독하에서의 315개의 콤비나트는 분리정책에 의하역 약 12,000개의 기업으로 분해하였

으며, 이러한 분해를 통하여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영의 정상화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동독하의 기업들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들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경제원리에 적응시키기

위하여서는 시장가격에 기초한 기업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의 평가가 요구되어진다. 따라

서 동일정부는 1990년에 
"

Deutsch MarIa시 기업회계법"을 공포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서 신탁

공사에서 관리하는 기업들의 자본주의경제에 입각한 재무제표들이 작성되었다.

구 동독하의 기업들에 대한 경영정상화에 방해가 되었던 것들 중의 하나는 통일을 전후하

여 누적된 부채와 경영의 어려움에 따른 채무의 증가 둥을 들 수 있는데, 독일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동독하의 기업들에 대하여 부채의 전액탐감 혹은 부채의 부분탕감

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일이후에는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구동독하의 기업들도 구서독의 환경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서독의 법률적 기준에 입갹하여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데

막대한 자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가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

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정부는 신탁공사가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신탁공사 산하기업의 매각가격은 사전에 설정된 계산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탁공사와 구매

자간에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기업의 가격은

수익성에 기초한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현재가치로서 평가를 하지만, 통일이후의 구동독하

의 기업들에 대하여서는 장래의 경영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며 따라서 장래의 수익성을 측정하

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각재산의 자산가치에 의한 원금가격방

식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3.D 구동독소속 기업에 대한 사유화과정에서의 문제점

구동독기업들의 사유화과정에서 문제점들로 지적되어온 점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먼

저 신탁공사의 동독국가기업에 대한 사유화 기본방향은 민영화, 경영정상화, 그리고 폐엄의 3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을 하였는데, 이들 중에서 경영정상화는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술의 개발,

시장개척, 투자 등의 적극적인 경영정상화방안에 의하지 않고 단지 인毛감축, 특정생산충생산

-정지, 생산라인의 감소, 기술개발비축소 등의 毛가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경영정상화방안

들이었다. 이에 따라서 신탁공사산하의 기업들은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이에 따라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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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화는 지체가 되고, 휴s,l, 페업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벤·복q었다, 따라서

보다 더 리3적인 경잉정상최.IE·안을 마린하였으먼 좁 더 낳은 필과를 기.지올 수기. 있있을 깃

이니·.

앞애시 인3한 바외. z·이 부관의 검우 비공개매긱·벵·쳐을 체 하있는데, CI- 딩시의 이-H로

서 이리힌· OIl긱-방식이 <·r영기업의 매각1 平지. 및 J- - 촉진 목적에 부管%]는 1-M-법이기 떼문이

라고 섬]지-히.었디·. O-러니. 이외- v-은 비공개방식은 신탁·공사 운엉상의 자의적 {j텍에 데하어 일

반국1/%1들의 의耳合 ·중폭시컸으미, 치·후의 l]11입자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省· 수가 鼓었다.

독일분단이진의 원소y.주에게 부동산에 한 소유권울 부여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71적소

py.계가 낮분띵히.이집에 따라서 일반平자자들이 a [잉기7]튤의 인수를 끼리게 되었을 뿐만 이.

니라, 소유권을 되돌리 반은 원소-9-J·는 헤당 제산을 깅제롼성촤로 사용하기보다는 닌순히 재

산증식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소-H-권을 보유하리하는 경힝:이 있0-1서 동독지역의 깅제는 A]체가

되고 실입자는 계속적t-로 증가하여 사회적 긴장을 조징·시컸다,

잎·에서 언骨된 비.외. 같이 신탁최시-괸·리하의 기업듣에 대하억 부%l]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닝-

김·시킴으로써 신틱·공사의 제정적자가 증데가 되고, 또한 촨경오염판련 체무에 대하어 추가로

인수'심·으旦써, 신탁공사의 부체는 대부분의 검우 기업의 절엉정상화자급으로 지출된 것이 아

니라 단지 기71을 헌재의 상테로 유지시키는네 지오1'하이 된/<4한 부채들이다. 따라서 부채가

게속적으로 누직힙에 따리·서 통일비- - 도 접짐 증기·하게 된다.

신탁공사는 중소기업의 발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첵으로서 콤비나트를 분할하어 중소-A-모

의 기우]돌이 신틱·공사하의 기업들의 인수에 ]·여힐- 수 있도록 배리하였다. 그러니. 신틱·공사의

신속한 사h-촤정책-이로 피인수기엄파 동종의 서독지익의 기입들도 찹가할 수가 있게 되이 데

기업의 b과7]구조기· 오히리 종가하는 문제점을 야기시컸다.

이외·같-F 6+진적인 홉수통일의 부삭-f으로 통일의 초기딘·계예서는 제조업의 셍신·량·이 33-l-

하고 실업자기· 규증하는 등 경제적 봉피의 양상을 나타넸으나 헌 는 3L동독의 경제는 인벵-졍

부旦부터의 1공재정지)·1파 민간부]H·의 신규투자에 힘tr, 이

� 

통일초기의 힌싱-에시 )y0-]나 성장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니.c].나고 있다.

3.IS 동서독의 통화통합 파징

남북한이 통합필 깅7에 깅제히인 측(w1에서 우선 해건히.여야 할 문제가 화페의 통힙·이다.

그 이후에 겅제기 71-이 되5f, 시.최기 통 ]·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吟. 북한기엽소들의 시-1

촤%M'안을 오1구하기 위하이서는 J- 진제조긴이 되는 7}-·복한의 화페통힙·문제기. 기초전제가 핀

다. 따라서 8일의 최.페통합과정을 살피봄y-旦씨 침51자료로 사- - 할 수기. 있을 것이다,

독일 
'힙-에서의 

핵심적인 << 들 중의 하나는 촤 통힙-문제였디.. 회.페통'힙·의 힝태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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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기 및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편다. 독일 통일은 경제적으로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셔장경제체제

로 전환을 위하여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자유화폐교환제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동독의

화폐 주권을 서독에 이양함으로써 통일된 화폐제도를 세우는 것이 독일통일의 기본적인 출발

점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동독화폐와 서독화페의 교환비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통일비용의 규모와 그 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화교환비율의 겯정은 구동독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하

게 되며, 구동독 주민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동독 지역의 경제활동 셩과를 좌우할 수

가 있었다.

화폐의 통합은 금융제도 및 통화신용정책의 변화를 수반한다. 동독지역의 금융기콴을 시장

경제질서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고, 급격한 체제전환에 따른 구동독 지역 금융기관의 불안정

화 위험에 대처하면서, 독일연방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구동독지역에서도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통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통일논의 초기에는 통화통합의 형태에 대하여 두 가지 안이 고려되고 있었다. 첫째는 동서

독간 변동환율제를 통해 동독통화'의 태환성을 확보하고, 만약 환율을 고정적으로 안정시켤 필

요가 있다면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안정화시킨다는 것이다. 둘째는 동서독간의 통

화동맹을 체결하고 동독화를 법적 단일통화로 삼아 동서독간 통화교환비율을 고정시킨다는 것

이다.

이 두 방안은 각각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 첫째방안은 동독 결제를 점진적으로 시

장경제체제로 적응시켜나가면서, 금진적인 체제전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수의 증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물가급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은 동독경

제가 시장경제체제에 상당히 적응하였다고 판단될 때 통화동맹을 체결하고, 그 후 3-4년이 지

난 뒤 경제. 사회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안이다. 이 방안은 동독주민

전체의 공평한 복지증진을 중요시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었다,

둘째 방안은 즉시 통화통합이 실시되고, 수개월 내에 경제. 사회 동맹을 체결하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한순간에 발생을 하며, 이 순간만 극복하면, 오랫동안의 소모

적인 시행착오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인 체제전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

었다. 구체적으로, 점전적인 시장 제질서를 도입할 경우 급격한 경제악화는 없을지 몰라도,

서로 다른 경제체제 요소가 상당기간 병존하여야 함으로, 이에 따라서 혼란,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경제체제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도 기대할 수 없다

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방안은 체제전환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인 구체제내의 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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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릭의 제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1]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안들 중에서의 신댁은 베를린 장벽 씀괴 이후 동독주민들의 대거 서독으로의

이주와 동독정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에 의하여w자연적으로 길정되었디-, 베를린 장빅의 붕괴이

후 동독주민들 사이에는 사회주의 겅제체 의 정치직, 경 적 생IA릭에 데하여 불신깁-을 가지

고 있었으미, 밀은 수의 동독 주민들의 서%으로의 이주는 동독에서의 노동럭 상실에 따른 겅

제적 공벡, 서독에서는 y 부족 및 실입자보헙으로 인헌· 제정적 부딤·으로 나티.닐·으며, 시독에

서 조]엄을 提·지 봇한 >독 이주민둘은 사최적으로 여러 가지 1제를 야기시臧다.

이리한 상핑- 서 VI-게직 절차에 의한 점진적 통일방인'은 무의미한 것으로 결론 지워破으1:rI,

1男0넌 회-페통합 과 깅제공동체를 조속히 설립하기 위한 힙상이 촉구되어, 화페, 겅제. 사최동

1]g 협정문이 조인되었다,

3.1,6 통화교환비율에 데한 결정

독일통일이 랍직·스 :l 추진되고 있는 기· 데, 핀·셩을 깃'추지 못한 동독최-페를 어떤 비율

로 서-%최.페와 교촨함 깃인가라는 문제가 통촤통힙·과정에서 기.징· 중요한 논젱의 대4·이 되었

다. 이에 대하이 인방온弔과 서독정부는 통촤교흰·비合에 대하이 건헤를 달리하였다. 연빙·은행

은 만약 통촤동 을 -cc긱히 실힌시키고자 할 경우 동독제품의 젱력을 위헤 동독촤페가 실세

에 및'도록 서독화폐에 대하이 낮게 펑가되이야 한다는 젓이었다. 이에 반하o] 서독정](는 동

독민의 서독이주를 V단시키고 동311 들에게 미래에 데한 희쌍을 주기 위히.어 교촨비율을

높게 첵징할 것을 주상하였다,

y독과 서독을 단일 통촤권억으로 
'骨치는대 

있어서의 교촨비율의 산정은 매-F 중요한 과제

였으며, 이 11제도 경제적, 시·회적, 정치직 A구조건 사이에 l-힝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히.였

디-. 단일통회·이후 인플레이신의 s,l-력을 최소화하고, 동독기업들로 하어3 경 릭을 깆·게 하51,

통일에 띠·른 재정부답음 최소촤하51, 동서독 주민들이 새로운 통화제도에 대하어 모두 수용 l·

수 있S.1목 교환비合이 만들어 져야만 하있다, 이러한 서로 상충되는 조 1듭을 충족시키기 위

하이 최종·히으로 Flow%)1수와 Stock)신수에 대하이 서로 다른 통촤교촨비윤을 히용하있다.

Plow빈수는 일정 기긴-의 개넘으로 징기지인 임3소可이 여기게 해뎡·되머, StockIP수는 원정 시

7]의 개님으로 합 - 부문에서의 자산과 부체의 초1巷·이 해담된다.

How<l!수에 대하이서는 통화교횐·비율이 동MY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독촤페의

가치를 높게 펑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일 
·l 
동독의 노동셍산성은 서독의 l/3정도이며,

동- 과 서독의 펑v- 임급수준은 동5>-이 l,015 GM이있고, 서독이 3,342 DM이있읍으旦, l;j의

203'l·비合로 보있‥완 Itil V-<이 서<의 l/3가량딘다. 그러니- 이러한 단순밍목71금의 비교는 y

서->·31-의 싱·데리 기.격구조의 치.이 l< 조세부담의 차이를 고리힐· 때 상당한 문재를 야기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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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었다. 동독의 경우 정부에서 소비재 제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 그 가격J

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단일통화사용 이후에는 동독의 식료품 등의 소비재 물

가의 인상이 야기될 것이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동독화폐로 표셔된 임금의 보상적 인상이 불

가피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부담금의 경우 서독에서는 동독에 비하여 상당히 늪은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또한 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을 인상시키고자하는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

다. 따라서 독일연방은행은 통화교환 이전에 이러한 가격구조에 대한 왜곡을 제거하고, 이에

따른 임금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동독과 서독의 화폐교환비율을 2:1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화교환 이전에 왜곡된 가격구조에 대한 왜곡을 제거하는 젓이 현실적으로 어려웠

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 (Row소득)에 대하여서는 I:1의 교편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동독에서는 소비재가격보조금을 폐지하는 대가로 정부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

획을 철회하고, 동독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격상승과 조세부담상승을 상쇄하는

임금인상요구를 억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동독의 화폐를 과대평가하여 교환비율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독의 연금지

급액수는 부애산으로부터 보상금의 형태로 상당히 인상되었으며, 동독 근로자의 임금인삼요

구는 억제되지 못하였다. 생활꾈수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폐지한 결과 야기된 급격한 물가상

승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동독주먼들의 주장을 정치적 측면에서 거부할 수가 似

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독주민들의 임금인상요구는 통화교환을 전후로 하여 동독화폐의 구매

력이 서독화폐의 구매력보다도 c-1 높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에 과다한 요구였다. 구체적으로

역 시기에 졉세, 공공서비스요금 등은 계속적으로 가격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서독의 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았으며, 동독에서 생산된 소비재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큰 폭의 가격하락을 경

험하였고, 서독을 포함한 서방세계에서 고품질의 생산물이 대량 유업됨으로써, 동叫화%의 실

질 구매력을 증가시켰다.

Stock 변수를 살펴보면. Flow와 같이 1!1의 비율로 교환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가 있었다. 그러나 동독은행들의 자산 대부분이 기업과 건설부문에 대한 대출이며, 만약 은행

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l:1의 비율로 교환한다뎐, 동독 기업의 은행차입금 부담도 그 만큼 증가

하게 된다. 동독기업들의 심각한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은행차임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동독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거 계획경제하에서 정부에 의하여 주도된 은행

차입금의 상당무분을 탕감하여야 할 것이다, 은행차입금에 대한 탕감부분은 통일독일정부에

대한 청구권으로 전환될 것이며. 결국 이것은 재정부담으로 나타나게됩 것이다.

동독과 서독 정부간의 협상에서 Stock변수의 전환은 동독화폐와 서독화폐간 2:1의 비율에

따라서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개인의 저축셩예금에 대하여서는 정치적 및 사회적 요인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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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인령 따라서 최5).한도엑을 치·띨히·이 l: 1의 -
'

·l%·을 이용하있다. 따라서 동독은행>들의 데

치.데&표기·줌 Stuck번수의 핑0·교호[비- 
· 은 l.7: l -耳은 l.S:l 정도가 되는 깃으로 7징되y)디·.

동·<은행들의 예급수신고에 대하여서는 일부기· l:1로 교쵠·되는 빈·면, 대춥장엑에 대하여서

는 2:1로 ]'l't촨되기 ttl1문에 은행손실울 빌·s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동독은'행들은 이 손실분

만큼 40년긴· 분할 상老·되는 대정부청구c/l (동%핑힝기0·칭구7))으로 보유하게 되玆으미, 이 d

9]]의 7-IL모는 570억DM 달하있디·,

Row1편수의 1! l jlt 촨비율은 동서독간의 노동의 /%A신성과 입금수준만을 보았을 1til는 동3기

입에 q하여 기·긱깅%리 fr]박을

� 

v·지 鶴'을 것으로 보이지만, 품질 면에서 동독제품은 서독제

품에 비하어 국제시장에서 비교가 되지 種'을 정도로 삘어져 있었다, 따i1서 동독제품의 경쟁

릭 측%건에서 l: i의 비윤은 도저허 정-frl'틸 수 없는 비- 이며, 이에 따라서 동독기업의 도신·괴.

대링;실업이 발싱1하리라는 깃은 예촉한 i 있3)딘 일이었다. 0러나 1:1의 교촨비 에서는 동독

과 서독의 임 수준이 ):38·1-의 긱차를 나타내지 않지만, 2:1을 적용하딘지 3:1을 적용할 겸우

임금수 y]차는 l:6 은 l:8까지로 1실이지미, 이깃은 동-%주민들이 번-아들이기에는 너무 닐'은

수준이있다,

3.l.7 통화, 경제. 사회동멩의 네용

통화, 경제, 사회동11A의 주요 내용은 lEO넌 7윌]일부터 동서독은 서독 DM을 꽁동통촤로

하는 단일 통화권익으旦하고, y독은 서독의 사최적 시징·겅제질서를 즉시 초1 부문에 도7]하3L

이에 따라 가지은 시징·ol]서 질졍되도록 지·A-화한다는 것이있다.

동독과 서독촤페간의 11%비율은 인if, 임규과 간이 정기 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데하리서

. 는 l: 1의 교쵠·이 AA-되고, 채권 및 제무 21리고 동-%주민들의 은행자산에 대하여서는 원칙적

으로 2:1의 비合은 적-W하었다. 이러한 교환비율은 동서록의 경제력 걱차를 반영하지 않은 겻
으로, 통일 이후의 동독경제의 볼 j-에 한 원인이 되었디·.

서독의 시장겅제질서외· 이에 따른 반 제)L기· 족시 동독의 진 부분에 도입되어 시.유제신·

이 且징·되Jl 겅쟁윈칙이 적- 되며 기.긱은 시장·에서 수$y 공 
L 

에 의헤 苟정되었 , 그m 41피.

기A<의 게피경제체제애시 안주하었Id 동독 주먼吾은 자-8-는 A취하玆으나 시징·경제질서로 인

넹)입한 생존경 y 로 몰리게 되어 심각한 정신적 충걱을 t/l-게 되었다,

:3.1.8 동시독 화페兮합이牛의 파급효과

독원통인괴.정에서 다 동3t공산국기·돌의 경제개혁에 비하이 닐 가지 이점을 가젼 수가 있
· 있는데, (l) 독일연Is-은81에 의한 안정직 통촤의 공/f파 서독급- - 기핀·의 지9이로 동8·겅제기.

세게骨- - 시장에 접P하는데 - - 이하였으미, (2) 서독으로부리 대v·모 자급을 ·지우1 lio·음으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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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초분야에 대한 신속한 재건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3)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혼란을

단기간 내에 최소화하려 하였던 점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체제개혁은 많은 후유증을 동독경제에 가져 왔으며, 이것은 동독의

화폐가 태환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된 통화통합은 동독지역의 경제사정

이 예상보다 훨쎈 악화되게 만든 주요 요인중의 하나였다. 동서독 단일통화로 서독통화가 채

택됨에 따라 동독은 대외경쟁력 강화수단으로서 환율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곧바

로 시장경제체제01] 편입되게 되였던 것이다. 동독기업들의 제품품질이 낮기 때문에 시장경제

체제에의 성공적 적응 여부는 결국 서독 및 외국으로부터의 신규 설비투자 규모와 동독의임금

수준 그리고 통화통합과 관련된 서독의 재정지원규모에 의존하게 되었다.

3.2 헝가리에서의 경제체제전환및국가기업 민영화과정에 대한고찰

3.2.1 헝가리에서의 경제체제 전화과정

헝가리는 동구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정치개혁보다는 경제개혁을 우선하였는데 특징이 있

다, 헝가리의 경제개혁을 자세히 살펴보면, 헝가리는 단일민족국가로서 사회주의체제이지만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교회활동이 자유로운 국가였다, 2차세계대전 전까지는

가난한 농업국으로서 인구의 52%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인당 소득은 9120 가량이

었다. 헝가리가 사회주의화 된 이후의 경제관리제도의 변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제

1기는 1945년부터 1957년까지로 중앙집권체제의 확립기라고 할 수 있고, 1958년부터 1968년까

지는 부분적 경제개혁의 단계. 2968년부터 1979년까지는 시장도입의 단계, 1980년부터 현재까

지는 시장毛제의 정착단계로 볼 수가 있다.

헝가리는 1940년 말까지 기업의 국유화를 谷료하고, 농업의 잡단화를 강행하였다. 1956년 후

르시쵸프이 스탈린 비판을 계기로 헝가리사건이 폭발하였고, 이 사건으로 중앙집권적 경제체

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련으로부터 내정에 있어서의 일정한 재량권을 얻어 부분적인 개혁작

업에 들어갔다. 농산물 강제공줄의 폐지, 공업부문에서의 계확지령의 감축, 물질적 인센티브로

서의 이윤분배제도 등이 이에 속하는 젓이었다.

헝가리는 1966 계획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결정하여, 각종 법률의 개정과 여

러 시책들의 입안들의 준비를 거쳐 1968년에는 신경제기구라는 이름으로 경제개혁을 시쟉하였

다. 이 경제개혁은 의사결정의 분전화, 시장기구의 도입, 경제적규제도구의 활용 등이 포함되

었다.

의사결정의 분전화는, 계획毛제하에서의 의사결정의 중앙잡중화에 따른 기업활동의 세목까

지의 중앙에서의 통제에서 벗어나, 각 기업의 의무적 지표와 생산재의 행정적배분방식을 폐지

하고 이윤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자원의 투



346

입, 제품의 AI산, 51리고 M산된 제품의 판메를 V앙의 통제에 의하이서가 아니고 자우.롭게 이

윤극대화의 원칙애 7긱'하여 결정하는 것이디-. 그러나 이는 중앙Pl 통 를 완전히 임애는 깃

이 아니라 헴1정쟉 1·v·w을 y윈'하이 직%]적 규제에서 깅제적 · 제용구에 의한 긴·접직 v-제로

진場·이 시도된 것이다.

시징·기구의 도7]을 통하여 불필요한 졔촤의 셍]산이나 꾈요한 재화의 부족 둥을 해결하고,

수요의 움직임에 따라서 A%산이 촉진되고, 기술힉신에 대한 동기가 부어되미, 시장원리애 따라

서 부문간의 x·형이 잡힐 젓으로 개대히-였다. U리나 이러한 시장기구의 V ]은 게획적 요소

를 왼·진히 페지하려는 것이 아L]라 게픽봐 시징'의 결합을 시도한 것이디·.

경제규제도구의 唱-벙-은 기업활동을 
'행정적 
지시나 게획으로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능

하다먼 수득분베에 관)]>되는 수단, 투자 정첵직 수단, 신- - 정책% 수단, 외국 무역적 수딘·, 재

정 및 예산 징첵적 수단 동 간접적인 겅 적 3J·제수단으로 중앙의 계피1沙힝·으로 기업卷·%L을
a

A도한다는 깃이다.

가걱 도는 고정가격, 최고기·A, 제'한기·격, 지·A-가격이 촌재하는 흔인가격 도를 도입하였다.

고정가격은 骨래의 기.광]제도로서 중앙에서 정한 기.격제도이다. 최고가걱은 중앙에서 정한 싱·

한신 이내에서 정한 가 이고, 제한 가격은 중잉·에서 정한 기준치에서 상하의 일정범위 네에

서 1%9동하는 가리이다. 자-7기·격은 시장의 싣세에 따라서 지·유苟게 번하는 가격이다. 그러니.

1실적으로 지·유기-긱의 지속은 어리웠고, 특히 시유파동 이후 인플레이신빙·지, 물가안징이 관

심사가 %11;J서 자유기.격各 게익[가격으-旦 1-]HI어지게 되었다, 게약기.걱이란 메 딩·사자가 정
J /가 정한 가V-]게신·If에 따라 거래를 하는 기-직이다.

이 개혁은 1270닌대 이후 원 의 게힉구싱페서 크게 l<어나 거의 개혁이진싱페로 昏아가게

피있다. 1%8닌 체코시페로 3반지 개'이에 대한 소런의 7사지 개입의 어파는 헝기·리에도 영

향-E T었으미, 1970년 의 석우-파동이후 서3[의 인플레.이션은 헝가리에 엉힝·을 주어 자A-기.

긱을 지지니.길· 수가· 없있으며, 사유재산제도로의 개혁 힐이는 경제개헉의 추진이 힘들었기 1111

문이다.

13809대 전반기의 힝가리 ·정제상힝·은 극V로 악화되었다. 제2단게 겅제게힉은 가격, 임급과

이E, 기업의 자-cI'조1길' 등의 면에시 추진시었디-, 가격제도에시 고징가걱, 제한가걱의 비중을

AJ'소하기 위하이 국내가격을 세게시장가긱에 >김시키는 징쟁가걱체계가 Id되 1다.

임함에서는 1彌4V) 임v·격차가 기업의 성징에 따라 발셍될 수 있도록 임 7·제에 관한 제

조치를 완최·하었다. ]t)86닌에는 기71칭산11]이 만들어기 직자를 86 기업은 도신·허.게 되있다.

1開(-)년부터 임]]L- VI·vI히 ·자두·최.히·었2il, 기입의 이各헝성에 가해兎딘 7진세도 毛. 1히 페지

되있다. 조세먼에서1< 1애8년 부기·기·치세이. 게인소득세가 )g겨 기업이윤 및 임금인상에 데한

규· 조지가 제거되게 되었니-. 부기·가치세로 인해 이合촌엑에 부과되딘 여러가지의 조세가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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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고, 이는 기업의 이윤동기를 강화시켜주었다. 적자를 기업은 도산되고 기업은 해고권

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자가 발섕하게 되자 사회주의 국가로서 1989년에 실업수당제

도가 도입되게 되였다.

기업의 자본조달체계에서도, 1983년 기업의 사채발행이 인정되었고, 1989년에는 증켠시장이

개장되어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7년에는 금융자유화를 실시하여,

국립은행의 기능을 발권과 발권에 수반되는 금융정책에 한정을 하였고, 5개의 시중은행을 개

설하였다.

1990년o}] 집권한 신정부는 헝가리통화인 포린트화의 탈환성을 부여하여 대외개방에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외국의 션용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1991년 
' 

경제전환과 발전을 위한 4개

년 계획'을 채택하여 사적 소유권의 확립,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축소, 수요억제 철폐 및 공

급의 확대, 물가상승의 억제, 국제수지 균형, 외채지불이행, 국제협력이행. 포린트화의 태환성

확보 등의 시장겪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헝가리는 1980년부터 국제시장가격에 대한 산업생산가격의 보상을 겨냥한 가격시스템의 철

폐, 국유대기업의 해체를 통한 산업독점의 분산, 사경제소규모기업의 장려 등의 경제개혁을 추

진하였다. 1989년에는 민주 법치국가로 헌법을 개정하는 한편, 국유기업을 사기업으로 전환

시키기 위한 조직변경법을 신설하였다. 1990년 국유재산의 보호에 관한 보상입법이 나타났고,

1991년%는 1939년 이후 징발된 재찬의 종전소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보상법이 제정되어

소유권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였다.

3.2.2 헝가리에서의 국가기업 민영화과정

헝가리의 국영기업은 1988년도에 전체기업의 95W에 이르렀으나, 1991년에는 88%로 감소하

였으며, 국영기업의 사유화는 국유재산청에서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의 기업민영화는

자본시장이 미숙된 상태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국민자본에 의한 국영기업

의 사유화는 매우 미미하며, 사유화대상기업은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준하

며, 국영기업의 자산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등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지 않는 것이 기

본원칙이다.

헝가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유화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발적 사유화로 기업

이 투자자와 협조하여 자발적으로 사유화를 추진하는 형태로 합작선은 헝가리 국영기업을 주

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업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소유한 새로운 합작平자회사로 전

환할 수 있다. 둘째는 적극적 사유화로 국유재산청이 사유화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심의함으로

써 사유화의 주도권을 가지는 형태이다. 셋째, 투자자주도 사유화로 서구의 투자자들과 헝가리

의 개인이나 법인이 사유화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국유재산청과 인수를 위한 협상을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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빕으로 이 제도는 1勢1넌에 V입이 되었디·,

%3,3 폴란드에서의 경제체제 전촨 1길 국가기업 면엉화과정에 대한고찰

3.3.[ 폴란드에서의 경제체제 진환과정

폴린·t는 체제유지직 깅제개혁읍 단-vI'鼓도1 나라로서, 1973닌 기존의 기업인힙·이 데v-모깅제

조리 (WOO)이라 불리우는 산입언합체로 제W성되었디·. woo는 깅제 자럽성을 부어IE있·고

순이윤자국에 의헤 쵤·동하었으띠, 계시목1( 딩성보다는 깅 촬동 진체의 질에 의하여 평가-趾

y·있·다.

폴린-드의 깅제개혁은 l%2닌과 1987년의 두차肉에 긷친 개허으로 나눌 수가 있디·. 19829의

헉은 I]11우 나반 경제상테로부티 시직·되있다. 이 개힉의 목적은 노동생산성과 友合의 층진,

품질힝·상, 국제겅젱러의 깅·화, 기술혁신의 촉진, 기업에서 노동지-자주관리 의 식곡( 동이었다,

깅제개헉의 내용 (l) 기업지·립, 자기d 
-

, 자주관리 능으로 구체촤되는 기71의 )9한깅-촤, (2)

가격기구에 의힌· 수g·헌·헝, 겅%의 촉진, 수3]의 지·A-최., 파산의 히- - 동 자본주의 가걱제도의

도입, (3) 간접적 규제도구에 의하이 중앙계혀의 싣힌, (4) 사최이론을 반엉하기 위하여 중잉·게

픽에 대하이 공개토론 둥을 들 수 있다.

이 깅제개'히에 띠-른 폴란드의 경제체제는 중잉'관리제도외. 77)체게의 혼힙·헝이라고 할 수

있으머, 이는 사외의 주요 A%산물에 대하이 정부가 CI A&]산입제에 우신적으로 자제와 기기를

공-;1히.고, 중건·재의 40%를 정부관할하에 9)L 7·1매공사骨 통하이 판메하는 9이었다,

이러한 개'헉은 완전한 시징'겅제체제로의 전린·이 아니라 개피체계오1- 시장체계의 혼제퇸 불

균헝상대이기 떼분에 폴란드는 ( (심한 깅제적 흔동상대애 11111·저들게 되었디-.

이에 띠·라서 l%7넌 세로운 경제개헉안이 미곡]되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O 국%기업의 관리

는 딩·이 아닌 71분가()]1게 맡기이, (2) 
'俱부till산의 

30%를 차지하는 공업과 1비제 분야의 보조

급合 데폭 삭김-하머, (3) 소비제 기·걱을 생산비 수준으로 인상하며, 그리고 (4) 지·본주의식 증

71시장을 개실하는 깃이다,

이 개헉안도 ]gS7닌 3 (삔투J(:- 의하이 소비제가격의 인싱·이 좌절되3)으미, Iq8q넌 노조 외-

타ti하는 안을 내놓았디·, 그 내- . 은 (l) 지·A-노조의 骨빕촤, (2) 하윈의식 460석 중 
'i5%는 
자

Y-선기, (3) 거부권을 지0 100석의 상윈신설, (4) 대y링제신{l, (5) 자유기업을 위한 기최과

, (6) 비능률적인 
-:'·r영기71의 페쇄, 그/-리/11 (7) 인플레에 대한 임금의 인상 V이있다,

骨란드의 깅제 힉은 정치적 민주화외· 힘'께 시직'되있으띠, 19卽년 비공신정귄의 등장파 함

께 플린·드의 경제개혁은 시장겅제체제에 시키·한 경제 ] y-정을 기·속회.하었다.

폴VI-드의 겅제71%l)骨 살퍼보11]., 1981닌 9대 ·동조힙·의 정지적 압릭으로 이各키으로는 <I)-

적, 힘동조7>‥적 l< 사리 깅제부문이 동동한 것으로 인정히·31 ·징제짐서의 구조개y]1을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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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1988년 제헌벌 라 불리우는 경제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영 의 자유를 전면적으

로 인정하였으며, 1989년 연대노조 출신으로 구성된 비공산정권은 헝가리의 모형에 따라 국유

기업을 사기업조직으로 변경하는 것과 외국인에게 자본지분의 매각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폴

란드 국민들에게 많은 사경제활동 영역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개혁에 따라 쫄란드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경제법 규정이 펼요하게 되었고,

1989년 제적된 헌법은 경제활동의 자유, 소유권 및 상속권의 보장, 공익을 위하고 정당한 보상

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사유재산을 순용할 수 있음 등을 명문화하였다, 1990넘 부동산 거래 및

수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처1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

는 부동산도 외국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유기업 사유화법에서 사유화조건,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가르省법은 독점적 관행과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경제활동의 실행에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실질적 제한을 가져다주지 않는 한 이를 금지

하였다. 1991년에는 외국인 투자법을 대폭 개정하여 투자의 절차 및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1991넌 부터 폴란드 정부는 급진적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시장경제를 도업하고, 인

플레이션에 있던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있었다, 급진적 경제개혁정책은, 보조금제도의 폐지,

재정적자의 감소, 재정적자에 대한 채무를 국채발행으로 대체, 화폐공급의 감소, 실질이자율

인상, 임금동결, 가격지수연동제폐지, 단일환율체제도입, 즐로퍼화 평가절하 대꾀경상거래에 태

환성유지, 기업의 파산허용, 에너지. 비료 등을 제외한 전 부문 가격자유화, 주택거래 허용, 종

업원의 주식소유 허용, 증권시장 개설 등이다.

이러한 개혁정책은 경제를 안정화하고 광범위한 시장제도를 도입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비효율적인 부문의 자원을 재배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0년 가격자유화와 기업의 사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거의 모

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폴란드는 1990년 대부분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가격 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 1992년까지는 96%의 가격자유화율를 보였다.

가격통제가 남아있는 부문은 전기, 가스, 의약품, 공공서비스 등 項 개 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무역 면에서의 가격자유화는 무역허가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모든 기업이 대외경제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역부문을 개방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입수량제한을 철폐하고 조세지원

을 통한 수출지원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무역부문의 가격왜곡을 시정하였다.

3.3.2 폴란드에서의 국가71업 민영화과정

폴란드는 1990년 국유기엽사유화법안의 제정을 통해 기업의 사유화를 추진하있다. 기업의

사유화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은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폴란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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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E 국잉기업파 l-작주식회사부旻으로 나눌 수기· 있디·. g엉기업은 국가>엉기업과 헙동조합

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t I체 기업에서 긱-각 23.2%와 23,9%를 차지하고 있다. 합작주리최사

는 국고지원기업, 합작기업, 그리고 민간기리으로 나V어지미 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긱고1- 8,2%, 2,7% 그리고 42%를 나타내고 있다, 1990닌 당시의 기업의 힝테와 차지하는 비율

은 아래와 같다.

표3-l 1990닌 당시 꼴란드 기입헝 1 구성
- 국가직영기업 (23,2%)

r- 利씹 -l

l (원5,591·]1) - 菩韓 (23.9%)

l - 미이% (8.2%)

L團夢 벼.커짜 
-料볍 

(2,7W)

待285712,]]) L團團團 初썰 (42%)

이들 중에서 국가직영기업과 협동조합이 VI엉화의 주데)g-이 된다. 폴란드의 s (유기업사유

법에 의하면 1·l잉기업의 민엉촤에 두 가지 IA'l+]을 멍시하고 있는데 첫쩨는 국유기입을 법인촤

한 후 밉간에게 암도하는 시·A-화방·안이고, 骨째는 기입을 해체시커 그 자산을 사유촤시키는

기업해체의 빙·식이다. 첫 번쩨 방빕의 구체 인 빙안은 경메, 공공메갹, 대규모 사유화, 근로자

매입 농이 있다,

3.4 헝가리와 폴란드에서의 사유화조치에 대한 선결조건

이러한 앙국의 국엉기업의 사 - 촤조치는 민저 및 가지의 선걸조긴히·애서 실唯 가능하게

되었다. 첫쩨 사유재산59의 보장이 선길도]이야 하는데, 사회주의체 에서는 사-7제산권을 진

적 착취와 사최 게급대립의 근본원인으로 피-악하어 모吾 셍산수탄, 천언자윈 및 물질자원을

전제 인민의 소유로 하고, 이의 Z·리 깅영은 g-기·에 의하이 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외. 간

은 사회주의적 소$-는 진체사최의 이익을 게의성 있게 그리고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을 이상으

로 11-고 있다, 국영기업을 사 - 최.하기 위히·여서는 사유제산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유

재신·제도를 조기에 정 시켜야 한다. 둘쩨는 시장경쟁구조를 펴·립하어야 하는데, 시장겅제체제

로의 이햄]p 국기·독점을 해제하고 징쟁제도를 파Y]하여 경제구조의 번촤애 의하여 이루이진

디.. < f기·독접을 이러 개의 소기71으로 분할하여 동일시징·에서 겅젱기업을 만들어서 시징3쟁

구조를 픽곡1하고 또한 능률을 봉하여 겅제의 농률성과 l 1주셩을 제고하이야 한다. A쩨旦 자

본시장이 헝성되어야 하는네, 일반적으로 금융기괸. 및 중권거레소는 예금자, 투자자의 자급을



규합하역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매개체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본사장의 역

할은 기업의 지분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광범한 중산층 근로자들의 자금을 집적하여 사업자금

화시킨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형성은 동구국가들의 경제체제전환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며,

외국자본의 국내유치에도 펼요한 전제조건이다.

4. 북한기업소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북한은 최근에 나진 선봉자유지역 설정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치, 경수로 지원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서는 매우 유연적인 자세를 취하여 있다, 지금까지 반제국주

의를 일관하던 북한의 변화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은 물론 외교적 고립으로부터의 탈피

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둣하다. 또한 대일 관계의 유연화는

일본으로부터 일제시대에 대한 배상금의 청구와 일본기업이나 조총련과의 합작平자의 증대와

송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미루어 보아 북한은 파국적인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의

자체역량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특히 심각한 경제파탄을 극복을 위

하여 해외와의 협력이 불가최한 실정이다. 이러한 협력이 발전될 경우 남한과의 협력관계도

지급보다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북한내 및 외의 여러 가지 변수에 달려있으며,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

한 상태이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북한의 지도부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정되겠지만, 북한

내부의 변수들로서는 북한지도부내에서의 권력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혹은 경제난에 허덕

이는 주민들의 소요나 반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외부의 변수들로서는 북한의 핵문

제, 러시아와 중국의 압력,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관, 그리고 한국의 대북정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상황을 볼 때,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개방. 개혁을 추진하

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에 적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헌재 남한정부의 통일 방안은 3단계. 3기조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3단계는 
' 

화해. 협력단

계', 
'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

통일국가단계' 이며 3기조는 
' 

먼주적 국민합의', 
'

공존공영', 그리

고 
' 

민족복리' 등이다, 이에 반하여 북한정부의 방안은 
'고려연방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

의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방안은 공

산주의체제하에서 계획경제체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두개의 체제

와 두개의 정부를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연방제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남북한의 협력

및 화해는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의 기업들에 대한 사유화 밤안은 어떻게 남한과 북한이 통합을 하는가에 따라 망은 차

이를 보일 수가 있다, 첫 번째 가상시나리오는 북한이 급격히 붕괴하여 남한에 의하여 흡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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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는 
징- 에서의 빙·안이고, %L 번께는 북한의 제제가 

-;g· 
H히 봉괴를 하지 않고 싱·담기간 시

징·경제로의 전흰..의 거처 71진키으로 통1>-을 하는 ·깅우에 대비한 빙재1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통'입·기-능성에 데히.이서는 1tAL 충분한 논리적 3거吾이 있으미, 본 연/에서 긱'긱'의 겅-(에

대하여 논의하는 깃이 디.딩·할 깃으st 판단된다.

북한의 체 기. 상·당기)J- 짐진적으로 체 를 전환한 이후에 남북한 경제통힙-이 이루어 림

·깅-F, 북한기71의 시.y.촤tg-안은 동구c)1의 폴란드와 힝가리 둥파 긴·은 접진적이머 그리고 단게

히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이%을 통하여 이루어 짇 것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기. 점진적이미, 단

게적으로 체제전촨各 하지 못하고, 내외적 1수들에 의하이 3t%독에서의 겅-위치럼 자제 봉괴

되<2 사 기. 발)W핀다먼 骨진창]인 넘'한에 의한 昏수통일의 힝테로 진행될 수박에 없을 젓이

다. 띠.라서 본 언3t-에서는 1/ 가지의 검.읜로 니·V이서 첫 번 는 접진적 통骨시의 -%헌·기업소

의 사7-회.에 대하이, V )/1째는 급진직 봉합시의 북한기업1의 사유화에 데하어 논의한다,

4. 1 점진적 통합시의 북한 기업소에 대한 사유화 방안

4.l.1 점진적 통합시의 진제조건

북한기입소듭의 사유촤를 위하이서는 吾란드되· 헝가·리의 겅우에서의 동구국가들의 시.우-촤

과·징$- 살피볼 tIll에 다음과 긷·은 7:1제조견들이 충족되여야 한다, 칫 는 사유제산권의 보장을

이수기 위하이 사우·재신·제도를 정칙'시켜야 한디·. 骨째로 시장긱젱5L조를 픽곡·1하여야 히.는테,

이를 위하이서는 헌제의 t·r기·독점체제를 헤체하고, 경쟁 도를 라립하어, 경제구조의 틀이 바

뀌어야 한다. 국가독7]예 의한 기업체제를 이러 개의 소규모 기업으로 분할을 하고, 동일품목

의 시장에서 징%기업을 만들0-1서 시징'경%L조骨 학립히-고, 겅엉의 友율성에 입긱·하여 경샘

의 원리가 혀융되는 경제3(조가 되0-1야 한다, 세1))케로. 자본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네 국가
1길 민긴·vI- - 기관과 증r/1거래소 동을 통하이 투자지·외· 기7]을 인질시켜 자본의 흐븜合 윈촬하

게 이르이지도 하이야 힌·데. 자본시장의 억'힐·은 기7]의 주식 및 체쪼1 의한 자본조딛·을 가

능 하고, 이리한 주시 및 권은 광)/]위한 중산충 시민들의 자3이 중간 메개체骨 통하어

사업지구/v]는 것이다. 이러한 지.닛서징·의 힝성各 복힌·의 겅재체제전촨음 위하이서 필수닐가

걸한 깃이미, 남한 및 외3f의 지·본A-치01]도 W요한 J제조긴이다,

남북한이 싱·딩'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통합의 Is·향으로 나아간 겅우에는 북한기업의 사유

촤는 동21[ 1의 가거 사회주의국기·들의 사-7촤과·징과 유사하게 점진적인 시.-7화파정을 님·게 될

것이디·. 북한 네에서 접진 인 시장기3E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체제가 도 7]이 되띤, 북한은 이

러한 시장</-조로의 구조진촨·징첵의 일쵠·으로 <·r우 제산의 사유촤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한과 긴·은 사최7의 게획징 히.에서 시징-기-/의 도입에 따른 개헉과 성장의 l 쟉용이

원어니-l%d, 궁극적으로 북한은 게시징제와 시징·기구에 따된 지.A-깅젱경제의 이 적 구조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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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시장毛제체제의 단일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될 겻이다.

4,1,2 남북한 화폐의 통합

억 즈음이 되면, 북한과 남한은 통화, 경제, 그리고 사회통합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인데, 이

중에서 통화의 통합이 이루는 것이 가장 선행적안 절차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

제로 전환을 위하여서는 자유화폐교환제도와 생산수단의 자유화가 기초가 되어야하며, 북한의

화폐주권을 남한에 이양함으로써 통일된 화폐제도를 세우는 것이 남북한통합의 기본적인 출발

점일 것이다. 화폐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화폐의 교환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구조건들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단일통화이후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기업소들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게 하고, 통일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남한과 북한의 주면들이 새로운 통화제

도에 대하여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이 만들어 져야 한다.

점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현재 북한의 화폐가 태환성이 없기 때문에 태환성의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간에 변동환율제를 도얍하여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북한화폐의 태환성

을 확보하고, 환율을 고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통하여 안정화

시킨다. 이 방법은 북한 경제를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적응시켜나가면서, 급진적인 체제

의 변화에서 발생할 숫 있는 실업자수의 증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경제가 상당히 시장경제체제에 적응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화폐통합을 실시를 하

고
,
그 후에 경제 및 사회를 통합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북한의 주민 전체에 공평한 복지

증전을 중요시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凍이다.

413 한반도신탁공사의 셜립

화폐통합과 동시에 북한 경제체제전환의 전방에 결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과 북한의 국가

소유의 기업소의 사유화를 포괄적으로 담당할 
"한반도신탁공사"를 

설럽한다. 
"한국신탁공사"는

현재의 통일원의 부속기관으로 하고, 통일원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두지만, 업무에 관하억서는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그리고 외무부 등의 경제 및 외무관련부서들의 공동적인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국회에서 
" 

한반도신탁공사 특별위원회"를 만

들어 국회의 감독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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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l 한반V<1닉·w사의 소속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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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빈·도신틱·공사"의 목적은 헤빙'후 남한경제의 서장에 주도직 역한을 하였딘 시징·경제의 윈

칙에 입지·하여 -봐한 겨업소들 중에서 정싱·촤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소 대하이서는 굄

력 있는 기71으-로 전촨시키며, 민잉촤를 통하이 통일한국의 시징·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깃이다. 이외- 아公리 기%구조의 적절한 해체, 분할, 骨빙 동을 통하여

시징'싱 있는 기업을 만들어서 艾울·적인 깅제3L조가 )r싱도�도톡 하는 것이다.
" 

힌·빈·v신탁·공시·"의 북한기업에 데한 처리에 있어서의 기본빙-향은 (l) 민영촤, (2) 겅영징상

화, 0리고 (3) 페71 등으로 실정할 수 있다, 독일의 겅우를 보민 초기에는 시장겅제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가재정경제를 고리'하이 구동독의 g-영기업晋을 신속하게 민엉화하거나

Ct렇지 않으면 페엽을 시키는 방빔을 선호하였다, <1리i-1- 동독경제가 에싱· 리·으로 악촤되고,

실입지·들이 증가하이 이것이 사최직, 징치지 문 로 나타나자 재정지윈을 통한 겅영의 정싱-화

빙-l/]合 x리하었y-니-, 겅영징싱·촤 방71·들 중에서V 소극씨인 빙-법으로 인원의 J-]-축, 특징AI산

리-인의 셍신-중지 혹은 축소, 기업의 핵-리후/Q비 및 기合개씸·비의 축소 을 선텍히-였다, 可일

에서의 깅힘으로 미//·어 보아서 - 리의 정우에도 상당수의 북한기업소吾은 업의 질정을 네

리이· 힐· 것이고, 겅엉정싱회.의 경우o])V 시.최큐·의경제체제의 34순에 의힌. 비2·-趾을 제거히-기

위하이 소극적인 ·정상회.빙·안이 취하여질 가능성이 晋 것이다, 그고]니. Y]진적으로 통힙-이 이르

이질 경-7- 이러힌· 소3적 ) 정상·최.]g·안보디.는 좀 q 적극적인 )g·인이 더 비-림· ]힐· 깃이리-V

A 긱-y{디.. 구체적으로, 싱·기엽의 종엄 l을 귄%시키지 않고, 교-%과 훈. 1을 통·하이 )%산싱

힘상시거 제품의 품질을 높이-:IL 북한제조환깅( 고려하이 겅4력 있는 새 운 생산라인

기-, 확은 ·중내, 기리의 기合계%S'비의 1대를 하여 깅쟁릭 고를 통한 지3) 징잉정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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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

" 

한반도신탁공사"는 공사의 장인 총제 이하 각 부문별 이사를 두는데, 각각의 이사들에 대

하여서는 독립적인 업무영역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중앙조직은 서울에 두고 지방조직으

로서 평양, 개성, 신의주, 청진, 남포, 함홍, 원산, 성진, 나진 등의 북한지역내의 9개 주요 도시

에 지점을 설치한다. 중앙조직에서는 교통, 에너지, 대외무역 등의 국영기업 및 규모가 큰 기

업에 대한 사유화와 매각업무를 담당하며, 지점에서는 그 이외의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사

유화와 매각을 담당하는 2중구조에 의하여 수직적 분업의 형태를 유지한다.
" 

한반도신탁공사"하의 각부분별로 특성화된 산업을 담당하게 하는데 기업1부는 괌산업 및

금속공업, 기업2부는 기계공업, 화학공업 및 건재공업, 기업3부는 통신산업, 전력산업, 건설업,

기업4부는 수송산업, 농림업 그리고 식품업, 기업5부는 경공업, 수산업, 호텔업, 요식업 및 서

비스산업, 기업6부는 합영기업 및 수출산엽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인사담당부문은 내부인사문

제, 노동시장 및 사회문제, 임금구조조정, 기획, 특수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재정담당부문

은 재무계획, 예산계획, 기업 재정지원, 대차대조표 둥의 재무제표작성, 특별재정지원 업무 등

을 담당한다.

각 기업부의 기능은 기업1부는 사업계획심사, 민영화 및 재민영화심사 및 결정, 소유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등이며, 기업2부는 폐업 및 청산켬무, 기업3부는 행정 및 공사으 조직자료

처리, 기엽4부는 9개 공사지점의 관리 및 조정, 그리고 기업5부는 환毛 및 공해업무를 담당한

다. 아래 표4-2는 한반도신탁공사의 중앙조직구조를 나타내고 표4-3은 지점망을 나타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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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한반도신딕-공사의 중잉·조직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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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한반도신탁공사 지점망

414 북한기업소 사유화방안

북한의 기업소에 대한 사유화 방안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국영기업에 대한 매각 방식이 비

공개직접매각방샥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의 사용 목적은 매각후 투자 및 고용촉진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맣해서 독일의 경우에 동독국영기업의 사유화 목적이 재정수입의

확보가 아니라 경영정상화문제와 고용의 계속적연 유지가 중요한 문제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

을 택할 경우 인수자의 투자계획 및 고용문제를 고려하여 매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매각전의 약속된 인수자의 투자 및 고용보장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

기 때문에 만약 한반도신탁공사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인수후의 투자 및 고용보장

에 대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신탁공사에서 사유화대상을 정하고 사유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탁

공사에서 주도하여 사유화대상 북한기업소들을 법인화시킨 이후에 민간에게 양도하는 방법으

로 경매, 공공매각, 근로자매입들의 방볍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신탁공사

에서 기업을 해체하여 그 자산을 사유화하는 방법이다.

이들 중에서 공공매각방식은 현재 남한에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

로 주식시장을 통하여 일반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북한 내에서는 축적된 자본이 결

여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의 기업 및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매입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북한의 기업소들을 사유화시키는 방안으로는 동구권국가들에 의하여 추진된 것과

같이 현재 북한의 국영기업의 종업원들에게 우대조건으로 그 기업의 소유권을 매각하는 종업

원지주제방식이 가능할 것이며, 무료로 북한 주민들에게 민영화증서를 나누어주는 방안도 고

려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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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소들에 데하이서도 제무제표들이 작싱피어兎·으나 남한을 포합한 자뵨7의애서의

재무제표화는 그 기본가정, X적, 그리고 31체적인 벵'l%1에 이르기 까지 상이한 차이를 Ji이고

있q-. 따라서 북한기업소의 시-兮촤를 위하여서는 자본주의 최 제도에 입긱·하고, 화페3위도

납한의 원화가치에 H]각한 세로운 제무제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다시 1갚해서 북한기입소들을

힙-리적으로 겅엉하고, 효율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하이 시장기·격에 입각한 기업의 지.산, 브채 그

리고 자본의 펑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통합이후에는 원최.표시에 의한 북한기업소의 기업최

211기준을 직·성하어, 한반도신딕·공사 산하의 기업소들에대하여 이 기준에 입키·한 제무제표의

작성을 의7최.하이야 할 것이디·.

415 원소유주에 에한 반환문제

민저 통일독일애서의 신 공사가 취하였던 구 동독자산에 디한 윈소유주반환을 - 리니.라에

직덖-시키는 깃에 데하어서는 신중한 논의가 펄요하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지역내의 기

업의 겅우는 대부분의 겅우 O 원소h-권이 일뽄인들에게 있으머, 비록 한국인 게 있다2 하

더라도 북한의 사최주의 정구}이 수립된 이후에 깅·제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모두 혁·유회.가 되

있고, 분단이후 약 50이년의 세윌동안 일은 -7-조적 l<3화아 시설회·장이 이루어졌기 떼 에 사

싣상 윈소우-주에게 진면적인 소A낀의 인징은 사신싱· 뷸기.능하머, 부분직소유권의 1신·촨도 호1

실적인 측먼에서 사실상 상딩'히 어唱다, 따라서 -叫일에서의 경·위에서처럼 기7]의 원소유주로

의 빈-者·은 사실상 한국의 깅우에는 어리우머, 윌낚한 원소A-주에 대하o] 일부 보상 처리하는

것이 가농하다고 판단퇸다.

4.2 급진적 통합시의 북한기업소에 대한 사유화방안

4.2.1 긍진전 동합

남뿍한이 급진z]으로 통힙·할 배라는 깃은 북한주민에 의힌 이.래로부터의 번혁이나 북한의

급진직 개헉세릭이 정Y{을 잡거나, 기니· 여리 가지 요인들애 의하어 북한에시 j (정부상테가
l$셍)하는 경우를 의비힌·다, 북한의 경제는 힌제 전 분야에 긷처서 총체적 위기상촹에 직민하

고 8)c)-. 독일의 통알을 기·속叫한 Ill]르린징'비이 무너지게린 원인을 헝기-리가 1989%J 첩의 징·

막을 제거하먼서 시작되었다51 볼 수 있다. 1389 여름에 수滄은 동독주민들이 헝가리를 통

하여 서독으로 망[g신청各 내먼서 사대를 급진전시臧고 이는 동독을 즙수 통합-하는 계기가 되

었다. 헌재 북한의 ·겅- V J- 숫자는 독일의 경- 보다는 리지만 북한주민들도 러시이.와 중국

을 통하이 한국y-로 망'r9하고 있으미, 그 수치는 잎'으로 더욱더 증가할 7·1밍·이다, 닙·한의 ·깅-f

는 중<·r이니. 러시아외. 지접져으로 a [경各 멸Li]고 있지 種'기 떼문에 헝기.리에서 서-8으로의 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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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처럼 망명신칭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r-]욱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

국이나 러시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주민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록 북한 내부도 동

독처럼 권력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북한 내부의 권력平쟁에서 개혁세력

이 정권을 인수하면서, 남북간의 왕래가 자유로와진다면 동독의 베르린장벽이 무너젼 것과 같

이 대규모 북한 주민들의 남한으로의 망명신청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북한체제가 붕

괴되면서 북한의 홉수통일이 진행될 것이다.

4.2.2 남북한 화폐의 통합

이 경우 독일방식과 유사하게 한반도가 통일이 될 젓이며, 북한 기업소의 사유화 방안은 독

일에서의 경우와 유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북한 기업소의 사유화 이전에 화

폐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화폐통함문제는 앞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구조

건들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단일통화이후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기업소들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게 하고, 통일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남한

과 북한의 주민들이 새로운 통화제도에 대하여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이 만들어 져야 한다.

이 경우 급진적으로 통합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점진적 통합이 이루어 질 경우와는 달리,

즉시 통화동맹을 체결하고, 남한의 통화를 법적 단일통화로 삼아 낱북한 통화교환비율을 고정

시켜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은 사회주의 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한 순간에 발생을 하며, 이 순간만 극복을 하면 오랜기간동안의 시행

착오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방법

은 북한의 구 체제내의 기득권세력을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12.3 한반도신탁공사의 설립

화폐통합과 동시에 북한 경제체제전환의 전방에 걷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과 북한의 국가

소유의 기업소의 사유화를 포괄 으로 담당할 
" 

한반도신탁공사"를 설립한다. 이 
" 

한반도신탁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 및 목적에 대曾 내용은 앞에서 서술한 점진적으로 통합할 경우의

내용과 동일하다. 
" 

한반도신탁공사"의 북한기업에 대한 처리에 있역서의 기본방향은 (1) 민영

화, (2) 경영정상화, 그리고 (3) 폐업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시장경제질서를 조

기에 정착시키고,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민영화와 폐업의 방법이 선호될 것이다. 영화의 경우

에는 직접매각방식을 채택할 것이고, 경영정상화는 적극적 경영정상화방안보다는 소극적 경영

정상화방안을 채택하다 것이다. 소극적 경영정상화방안으로는 인원의 감축, 특정생산라인의 생

산중지 혹은 축소, 기업의 복리후생비 및 기술개발비의 축소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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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북한기업소 사유화방안

-%한의 기업소에 대한 시·A-촤 방·안으旦 통힙·이 신-%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可일에서

의 경우에서와 t·l-천·가지로 북한기업소에 대한 매지' 빙·식으로 비공개직7]래걱·빙·식을 사용하어

야 할 )이다, 이 방1%의 장· )은 매기-후 투지· 빛 고용촉진 5[적에 부합되기 때문이있다, 다시

말해서 이 방7]을 택 l- 징우 인수자의 平지·계피 및 고- - 문제를 고리하어 메각할 수가 있기 베 -

분이다, 그리고 앞의 깅-F (·1]진직 통합)에서 인骨된 데중적인 사유촤 방식은 합진적으로 통

71-될 경7 에 북한지역에서의 사최주의적 이님체게가 -7-동독의 깅7에서치럽 
-cr긱히 
쇠퇴할 것

이고, 남한 주111들과3] 힝핑성문제 때분에 활 - 되기가 
'VI들 
것이c)-,

2그러Ll. 독일통힙·의 경우에 비공개A-W메지·에서 실제적으로 매각전의 약속된 인수자의 두자

낄 57-各보장·이 실헹에 7기지지 않는 경우가 M'았기 때문에 이러한 빙'71을 사- - 管 빼에는 인

수후의 두자 및 고- 보장에 데한 조긴이 이*1되지 鶴'을 때에 내한 벌칙을 부과하이야 曾 것이

다. $한 인수기업이나 인수인에 데하이 동기를 부이하기 위하이 세금김·민이나, 빌·생되는 손실

에 대하이 일징기간 손실금을 보전해주거나, - !i조금을 지찹하는 방법도 51리되어야 한 깃이다.

-<힌-지억의 기업소들을 L-'/- 기업소의 종7]윈들에게 무상 혹은 저가유상으로 분배하는 것은

남한지익주닌들에게 
'형평성의 

AM를 야기시키기 베문에 기업소를 제3자에게 1111지·히-거나, 혹

은 메각뎨상기7]의 깅떵진이9)딘 사람듭에게 헤당기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헤버을 제공하는 빙- j도 v리唱 수가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4-4은 점진적 통힙·시와 骨진적 통합시에서의 북한기71소사유회.Is·안에 데한 )%·안들

올 요약 비교한 깃이다,

표4-4 북한기71소사-우최·빙'인' 요약 비교

l h쩡 l %41 Pl l 
'

R 통 1씨 l
l 

- - - - - -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l l-힙평삡./]밋일-認빌,
l .-巷-,. 1 

桂1'"> 龍巷 " l]"i 

1 닝相"<罷51기
l l - 북한1제가 ·>장3제체제로 상당 1 l
l l 응신다37. V[荊 ‥l) 촤·미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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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예軻等3-·割약巷]-利脅프리 에 쎄 i
l l 후 겅제 사회통합실시 l 통합실시 l
l 제 i l l
l 사 통합 I - 방 은 남북한 주 들 공 i - 오 간동안 착오를 l
l l 복 을 중 l , l
l l l 용 함 l

l l 하 화, 상화, 1 하3 화, 상화, 1
l l a] 한 겯 권 부o] l a]又 한 결 권 부 l

l i . . .,. ...... .. l . . ... ....... . i
l 한반五신탁i s 로운 투자, 술 1 착 하 민 화 1

l 
相기 

3柔넘.'雪 
· 

l 
削射 

l
l l 상화방안 하 중 을 i - 상화 우 원감축, l
l l l 산 축( 후 1
l l l 소 등 소극적 상화 방안 l
l l l 중 을 둠 l

l 소 l 방 근且자 한 주 1 방 l
l 민 화방Y l A 각과 민 화증서 무료 l l

5. 결 론

1989년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시작하여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는 연속적

으로 붕괴되기 시작하억 드디어 1990년에는 독일이 통일되었으며, 1991년에는 사회주의의 종

주국인 소연방이 해체되었다, 이제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한 몇

개의 국가들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의 믈락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

문제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여 경쟁에

의하여 宜융성이 증대되며,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희소한 자원

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반하여, 중앙 집중적인 계획경제하에서는 비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초래하였다,

독일이 통일된지 어느덧 5년이 홀렀다. 통일 이후의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경제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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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먼 구동독지역은 구서독으로부터 대V모의 공공지 ] 項 민간지원에 의하어 통일 초기에의

3격한 셍산위축, 실업자의 
-c;·증 동의 힌상에서 突어니·기 시작叫여, 서서히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니·티·니·고 있다. 구서독지역은 통일에 따르-C 괴.다한 제정부담과 세가깅제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싱징·기긴·은 끝니·고 경기순쵠·기에 들이간 상테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통일에 따르는 막데한 비성-으로 인하어 부정적인 측1편이 많이 강조가 되어서

인부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부징적인 시긱·까지도 q·디·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통일 비용이

라는 것은 남북힌· 통일의 경우에 북힌페 한 투지·비-9-이므로 이것은 장기적인 측먼에서 수익

읍 빌·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기· 있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통하이 여리 가지를 베울 수가 있지만, 특히 동서독 통밥으로 인한

정산업분야의 吾락, 이에 띠·른 구조적 실업의 심화 및 인플레이선 둥의 헌싱·둘이 한반도 통

일시에 이떠한 힝대로 나타날 것인기·를 살피31고, 통6시 이러한 여러 가지 충걱들과 비용들

을 최소촤할 수 있는 빙·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각을 한디..

특히 최.페. 겅제. 사최 동1]r을

� 

통한 겅제로부터 정치로의 통합힝테에 데하여 인구를 하고,

독일의 화페통합괴.정, 독일에서의 신탁공사를 통한 구동독 국엉기업의 사유촤 과정을 통하어

한반도의 통합시의 l-M-'항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IL 언구에서는 남북한 제통합시에 북한의 기업소에 대하이 시.유화하는 1당안에 데하어 2'1

1-S·인·을 제시하였다. t·r내와 국외의 여리 정힁·을 교리하여 볼 베애 북한의 씀피는 미지 않은

일로 여기지머, 이에 내비하여 제)j)허인 통합빙-법에 대한 언32·가 진헹되어야 한다. 남-吟한이

점진적으로 제제통힙-을 하느냐 아니111 %일의 겅우에서처럼 2진적으로 체 통합을 하느냐는

한반도 내의 이러 정세 만 아니라 한반도 외의 여러 션세에 달리 있디., 우리는 긱·지·의 징우

에 대비하여서, 어일게 회.매, 경제, 그리고 사최통합을 이루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의 통힙·

까지 가Ic냐에 데하이 철저한 데비기· 있어야 힐· 깃으旦 / &&1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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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겅럭 1莫 인51·실적>

‥ Idaho StaLe L]]liversity 정치% - · 깅-서

· A실대학교 징치학과 강사
· 충<데힉Ail J]<잉힉·피. 깅'시
· 93L실적 : 미이- . 리시아의 이성정치칩·여 비교분석본등 연구논 다수



6, 洪 準 亨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염강사 .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 한국촨경법학회 연구이사(현)

· 한국의회발전연구최 연구위원(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상임집행위원(현)

· 의정연구 편집위원(현)

· 연구실적 : 「행정절차법 제정연구,(공저)등 연구논문다수

7. 金 銅 晨 : 국먼대학교 회계정보학과장(교수)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 미국공인회계사

· 정보통신부 요금조정위원최 실무위원

· 한국공인회계사 2차시험 출제위원

· 연구실적 :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회계방법에 대한 연구,등 연구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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